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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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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上) 慶祝式典에서 査閱하시는 李大統領閣下夫_ 와 

張副統領閣下

(中) 分列式에 參加한 空踅 士官學校 生徒

(下) U .N .軍 總司令官「램니껴」大將은 8 月 2 日

空軍本部를 初度 訪商하였다，'  1 4 4 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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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7 月 26 日 金空軍參謀總長외 特別 招請으로 來韓一 

國府空軍總司令官 王叔銘大將온 作戰局長 雷炎均少將，

報局長 衣復恩大領, 第五제르飛行團長 蔡名永大領, 專 축: 

副官 張天立少領을 帶同하고 汝矣島空港에 到着하였다.

CD 汝矣島경港에서 金參謀璁 長의 迎废 을 받는 光景•. (2) 同空港 

에서 王東原 駐裨中國大使의 案內로 華饞골의 歎迎율 받는 光费 _ 

(3) 景武臺로 李大統領을 禮訪. (4) 國防部로 金國防部長官을 禮 

訪. (5) 同一行이 空軍本部에서 金參謀總長의 迎接울 받는 光最•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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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
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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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
航
空
日
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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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
키
는 

意
義
는 

모
여
서 

떠
들
고 

비
행
기
가 

뜨
고 

하
는
데 

있
는
것
이 

아
니
고 

우 

리
自
身
을 

돌
보
아
서 

앞
으
로
의 

發
展
을 

위
하
여 

決
心
과 

計
劃
을 

새
롭
게 

하
자
는
데 

있
고 

또 

國
民
全
體 

가 

團
結
하
여 

認
識
을 

새
롭
게 

갖
이
자
는
데 

있
는
것
이
다
。 

特
히 

北
韓
傀
儡
가 

凌
駕
하
지
못
할 

空
軍
力
을 

갖
이
고 

있
다
는 

點
은 

國
民
이 

다 

잘
아
는 

일
인
즉 

우
리
는 

畫

宵

로 

이
에 

輿
備
가 

充
分
하
기
를 

期
하
여 

야 

될
것
이
다
。

今
年
부
터
는 

航
空
日
인 

十
月
一
日
을 

國
軍
외 

날
로 

定
하
여 

軍
人
은 

勿
論 

全
國
民
이 

國
防
의 

重
要
性
율 

알
고 

우
리
의 

할
바 

指
針
을 

세
우
기 

위
하
여 

뜻
있
는 

하
로
를 

지
내
게 

되
었
으
니 

國
民
諸
位
의 

더
욱 

더 

한 

聲
援
있
기
를 

바
라
는 

바
입
니
다
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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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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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
여 

金 

闬

雨围

防
部
長
官
은 

韓
國
의 

戰
力
强
化
의 

必
要
性
과 

軍
現
代
化 

裝
備
외 

火
急
性
을 

强
調
한
바 

있
었
다
。
이
것
은 

U
.

N
에 

對
한 

臀吿

이 

었
으
니 

北
韓
傀
儡
軍
의 

兵
力
及 

裝
備
가 

休
戰
當
時
와
는

크
게 

달
라
져
서 

엄
청
나
게 

膨
脹
한
것
을 

數
字
에 

依
하
여 

提
示 

한 

것
이
다
。
다
시 

말
한
다
면 

軍
力
은 

相
對
的
으 

토 

强
弱
의 

程 

度

를 

測
定
하
는 

것
이
니 

國
防货

任
者
로
서
외 

金
長
官
의 

그
러 

한 

稗吿

는 

決

코 

偶
然
한 

8

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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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
닐
것
을 

確
信
하
는 

바 

이
다 
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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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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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
니
으
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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方
面
의 
研

究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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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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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
는 

사
람
도 

아
니
니 

我
國
國
軍
외 

現
況
을 

잘
알
지 

못
한
다
。

또 

美
國
及 

U

N
외 

對
韓
軍
事
援
助
도 

그 

內
容
을 

詳
細
히
는 

알
지
못
하
나 

韓
國
의 

强
大
한 

戰
力
維
持
와 

美
國
의 

對
韓
軍
事 

援
助 

또 

그 

軍
事
援
助
와 

韓
國
의 

經
濟
建詨

과 

서
르 

서
로 

緊 

密
한 

關
聯
關
係
를 

갖
이
고 

있
어 

그 

서
로
의 

미
처
주
는
바 

影 

響
이 

極
히 

深
切
한
것
만
은 

알
고
있
다
。
『
코
메
一드
』
誌
에
서 

本
原 

稿

를 

請
托
하
는 

本
意
에
도 

깊
이 

感
銘
하
는
바 

있
어 

다
만 

經 

濟
關
係
만
을 

조
금 

적
어
보
기
르 

하
는
바
이
다
。

二
、

U

N
及 

美
國
의 

前
駐
韓 

經

濟

調

整

官

『
우
드
』
氏
외 

發
言
한 

바
에 

依
하
면 

美
國
의 

對
韓
國
의 

每
年
消费

는 

約
十
億
弗
로 

推 

定
하
였
다
。

對
韓
經
濟
援叻

틀 

約 

三
億
弗
、

또 

對
韓
軍
事
援
助 

를 

約 

四
億
弗
、
美
軍
駐
韓
經
費
틀 

約 

三
億
弗
로 

보
아
서 

軍
事 

及 

經
濟
援
助
總
額
을 

每
年 

七
億
弗
이
라
고 

指
摘
한 

것
이
다
。

.
經
濟
援
助
보
다
는 

軍
事
援
助
가 

約 

一
億
弗
程
度
로 

많
은 

것 

이
다 
C

이
와
같
은 

每
年 

四
億
弗
의 

美
對
韓
軍
事
援
助
가 

매
우 

큰 

것 

임
은 

누
干
나 

認
定
하
는 

바
이
나 

이
것
은 

『
우
드
』
氏 

自
身
이 

指
摘
한 

바
와
같
히 

共產

北
韓
으
로
부
터
의 

새
로
운 

侵
略
에 

對 

備
하
고 

있
는 

韓
國

의 

處
地
에 

있
어
서
는 

그
러
한 

援

助

도 

오

히
려 

不
足
을

'
느
끼
는
것
이 

事
®
이
니 

不
可
避
한 

被
援
助
인 

것 

이
다
。

더
욱 

韓
國
軍
의 

增
强
問
題
가 

아
니
라 

現
狀
을 

그
대
로 

維
持
함
에 

있
어
서
도 

全
國
家
豫
算
의 

約 

三
分
之 

一  

을 

國
防
費 

에 

充
當
하
고 

있
는 

處
地
이
니 

이
렇
게 

본
다
면 

美
國
의 

對
韓 

援
」助
라
는
것
도 

그
의 

三
分
之
一
以
上 

월
시
」

큰 

部
分
이 

國
防
費 

로 

넘
어
가
고 

있
음
을 

否
認
치 

못
하
는 

것
이
다
。

그
래
서 

韓
國 

經
濟
의 

復建設에

 

있
어
서
도 

큰 

影
響
을 

입
고 

있
는
것
이 

니 

韓
國
의 

美
國
에 

對
한 

軍
事
援
助
의 

增
强
을 

끊
임
없
이 

要 

請
하
는
것
은 

事
情
의 

不
可
避
한 

發
言
일
것
이
다
。

美
國
人
의 

말
을 

빌
리
건
대 

■
 

2

『
歷
史
는 

으
늘
의 

韓
國
이 

共產

主
義
의 

奴
隸
根
性
에 

사
로
0
 

잡
히
는 

I

安
想
에 

追
從
하
지
않
고 

人
類
自
由
를 

保
障
할
宁 

있
는
1
 

經
濟
的
體
系
에 

立
脚
함
으 

로
써 

能
히 

國
民
福
祉
를 

實
現
시
킬〒
 

있
다
는
것
을 
贲

地

로 

新
生
「
아
세
아
」
數
千
萬
人
民
들
에
게 

例
證 

할
것
을 

要
請
하
고 

있
다
는 

것
이
다
。

이
것
은 

무
엇
을 

意
味
하
느
냐 

하
면 

韓
國
만
의 

問
題
가 

아
니 

-
 

요 

모
든 

自
由
主
義
國
家
들
의 

共
同
責
任
下
의 

軍
力
存
在
라
는
것 

•
 

을 

指
摘
함
일 

것
이
다
。

卽 

으
늘
의 

韓
國 

大
軍
備
는 

그 

建
設 

에 

있
어 

많
은 

外
國
의 

援叻

도 

있
었
던 

것
이
지
마
는 

韓
國
은 

넓
은 

自
由
世
界
에 

이
바
지
하
는 

새
로
운 

歷
史
的
使
命
을 

맞
은 

것
이
다
。

그 

使
命
은 

一
九
五
◦
年
에
서 

一
九
五
三
年
에 

이
르
는 

三
個
年
동
안
에 

걸
쳐
서 

共產

侵
略
에 

對
抗
하
는 

동
안
에 

成
就



8
한 

課
業
에 

못
지
않
은 

挑
戰
을 

要
請
하
는 

것
이
다
。
왜
냐 

하
면 

共產

再
侵
은 

지
나
간 

三
年
戰
爭
을 

그
대
로 

再
演
하
고 

或
은 

그 

以
上
외 

民
族
의 

悲
慘
을 

가
져
올
것
인 

까
닭
이
다
。

韓
國
외 

國
防
問
題
는 

韓
國
問
題
의 

범
위
를 

떠
나
서 

全
自
由 

世
界
의 

問
題
이
니 

韓
國
當
局
의 

責
任
問
題
도 

크
겠
거
니
와 

全 

自
由
世
界
의 

協
助
、
援
助
가 

없
이
는 

rj  

大
使
命
을 

完
遂
할
수 

없
는 

것
이
다
。

三
、 

ᅣ

지
난 

五
月 

三
日 

當
時 

韓
美
經
濟
調
整
官
이

던

『
우
드
』
氏
의 

發
言 

(
워
싱
톤
五
月
三
日
發 
I

N
S 
合苘

)
에 

依
하
면 

韓
國
이 

二 

十 

一
 

個
師
團
의 

軍
隊
를 

維
持
할 

必
要
가 

있
는
限 

美
國
은 

莫
大 

한 

援
助
를 

繼
續
하
여
야 

될
것
이
라 

하
였
고 

또 

이

어

서

『
만
일 

韓
國
이 

大
規
模
軍
隊
가 

必
要
치 

않
게
된
다
면
』
現
水
準
과 

比
等 

한

『
儉
素
한 

水
準
』
위

에

서 

自
給
自
足
이 

可
能
하
게 

될
는
지
도 

모
른
다 

하
였
고 

또
『
그
러
나 

二
十
一
個
師
團
을 

訓
練
하
고 

一  

線 

에 

配
置
하
면
서
도 

自
給
自
足
(
筆
者
1
經
濟
的
?
) 

한
다
는
것
은 

어
려
운 

問
題
일 

것
이
라
고 

附
言
하
였
다
。

以
上 

發
言
을 

撿
討
해 

보
건
대 

二
十
一 

個
師
團
의 

軍
隊
를 

維 

持
하
고
는 

經
濟
的
自
給
自
足
.

은 

얻
을
수 

없
다
는
것
이
오 

그
만
한 

大
軍
備
가 

必耍

치 

않
게
된
다
면 

겨
우
라
도 

儉
素
한 

程
度
旦 

自 

給
自
足
이 

可
能
할
는
지 

므
른
다
는
것
이
다
。
即 

小箪

備
가 

아
니

면 

自
給
自
足
은 

안
된
다
는 

것
이
다
0.:

그
러
나 

問
題
는 

援
助
의 

多
寡
에 

있
다
고
도 

볼
수
있
는 

것
이 

다
。

지
금
까
지
의 

韓
國
經
濟
建
設
의 

過
程
을 

두
고 

말
해
보
드 

래
도 

財
政
에
依
한 

大
軍
費
調
達
이 

없
었
던
들 

經
濟
建
設
의

『
럼 

포
』
는 

월
신 

빨
랐
을
는
지 
도 

모 

르
는 

것
이
다
。

그 

費
用
을 
產
 

業
建
設
어 

活
用
하
는 
効

弟
도 

期
待
할
千 

있
었
던 

까
닭
이
다
。

現
在
의

大
規
模
한

軍
備
를

維
持
하
면
서
도 

美
國
의 

自
由
世々

0 

의 

安
全
保
障
을 

爲
한 

對
韓
軍
備
援
助
가 

더
욱 

컷
더
라
면 

韓
國
,;나, 

의 

어
려
운 

財
政
에
서 

많
은 

國
防
費
를 

割
出
하
지
않
아
도 

좋

i

 

을 

것
이
다
。 

이
와
같
은 

境
遇
는 

今
後
에
도 

그
대
로 

豫
想
되
는 

것
이
다 

큰
軍
備
를 

維
持
하
고
는 

經
濟
安
全
을 

얻
을
수
가 

없
다
*7

 

다
만 

큰
軍
備
를 

維
持
하
면
사
도 

援
助
로
서 

維
持
費
를 

充
當
할 

.
 

수
있
다
면 

큰
軍
備
를 

維
持
하
고
도 

能
히 

經
濟
的
自
立
、
經
濟
的 

,
 

安
定
을 

얻
을
수 

있
는
것
이
다 

그
러
므
로 

問
題
가 

너
무 

무
거 

운 

軍
備
에
도 

있
지
마
는 

또 

援
助
가 

軍
備
施
設
의 

規
模
에 

比
하 

여 

너
무 

적
은
데
도 

있
다
는 

것
이
다
。

四
、

韓
國
의 

經
濟
復
興
이
라
는 

問
題
는 

지
극
히 

어
려
운 

問
題
에 

屬
한
다
。

社
會
의 

어
떠
한 

-部

面

도 

아
직 

近
代
性
을 

가
지
지 

못
하
여 

近
代
와 

前
近
代
의 

사
이
에
서 

彷
徨
하
고 

있
는 

形
便
이 

니 

經
濟
關
係
도 

그
러
한 

存
在
의 

範

疇

-l-
벗
어
나
지
못 

하
는
것



야
다
® 

生產

과 

資
本
이 

分
離
되
여 

資
本
의 

生產

的
役
割
은 

매 

우 

微
弱
하 

고 

商
業
資
本
의 

貨
殖
的 

投
機
的
인 

氣
風
은 

매
우 

濃
厚
한 

것
이
니 

이
런
傾
向
은 

韓
國
의 

近
代產

業
經
濟
的 

發
展
을 

爲
하
여
는 

매
우 

不
利
한 

處
地
에 

놓
여
있
다
。
거
기
에
다
가 

八
、
 

一
 

五
解
放
에 

依
한 
產

業
體
系
上
의 

混
亂
이 

컸
었
고 

또

A
、
二
五 

事
變
에 

依
한 

三
年
戰
爭
의 

破瓌

는 

極
히 

悽
慘
한
것
이 

였
으
니 

이
國
防
과 

經
濟
建
設
의 

二
重
의 

큰 

課
業
遂
行
은 

도
리
어 

그 

하 

나
도 

으
르
기 

어
려
운 

狀
態
에 

빠
저 

있
는
것
이
다
。

國
防
과 

經
濟
建
設
에 

있
어 

美
國
의 

年
計
援
助 

七
億
弗
이
라 

는
것
은 

事
實
에 

있
어 

巨
大
함
을 

否
認
치 

못
하
는
것
이
다
。

그
러 

나 

그
巨
大
한 

援
助
가 

所
期
외 

目
的
을 

뜻
하
는
바
대
로 

達
成
치 

못
하
는
데
는 

여
러
가
지 

理
由
가 

있
는
것
이
다
。

그
理
由
는 

外
部 

에
만 

있
는
것
이 

아
니
으 

우
리 

內
部
에
도 

있
으
며 

그 

內
部
의 

理
由
도 

外
部
의 

理
由
에
서 

派
生
하
는
바
있
고 

또 

外
部
의 

理
由 

는 

內
部
理
由
에 

因
由
하
는
바 

있
어 

그
巨
大
한 

七
偉
弗
援
助
의 

効

果
는 

容
易
히 

거
두
어 

지
지
않
는 

것
이
다
。
援
助
問
題
가 

外 

交
에 

屬
하
는
바
이
오 

또
軍
事
에 

屬
하
는 

바
이
어
서 

或
은 

形
式 

에 

흐
르
고 

或
흔 

體
面
에 

사
로
잡
히
는 

傾
向
까
지 

보
여
지
는
것 

은 

結
局 

援
助効

果
를 

縮
減
하
는 

하
나
의 

큰
理
由
가 

된
것
이
아 

닌
가
도 

생
각
되
는 

것
이
다
。

前
經
濟•一

整

官

『
우
드
』
氏

도 

機
會
있
을
때
마
다 

見
解
틀 

表
明 

한
바
이
지
마
는 

이
二
十
一 

■
師
團
의 

大箪

備
를 

어
느
때
까
지 

維

持
하
여
야 

될 

것
이
나 

또 

다
라
서 

美
國
의 

對
韓
軍
事
援
助
는 

T 

느 

때
까
지 

繼
續
되
어
야 

할
것
이
냐 

이
러
한 

問
題
는 

韓
國
經
濟 

의 

苒
建
問
題 

또
美
國
의 

問
題
의 

對
韓
經
濟
援
助
에
도 

堅
密
한 

關
聯
이 

있
는
것
이
다
。

韓
美
兩
國
의 

援
助
及 

被
援
助
의 

立
場
이 

어
느
때
까
지
는 

存
續
될
것
이
나 

恒
久
化
할
수
는 

없
으
니 

이
點
에 

對
하
여 

어
떤
具
體
的 

段
階
的
인 

完
成
計
劃
이 

樹
立
되
지 

않
으 

면 

안
된
다
고 

생
각
하
는 

것
이
다
。

漠
然
히 

大
軍
備
만
을 

貪
할 

것
도 

아
니
오 

그
렇
다
고 

함
부
로 

縮
少
하
는
것
도 

得
策
이 

못
될 

것
이
며 

經
濟
援
助
에 

있
어
서
도 

一
 

定
한 

年
次
計
劃
을 

틀
림
없 

이 

實
踐
하
는 

곳
에
서
만 

援
助
側
의 

援
助
計
劃
도 

어
떤
限
界
上 

에
서 

確
乎
히
설
수
가 

있
는
것
이
다
。

이
제
에 

있
어
서
는 

年

S
I 

億
弗
의 

軍
事
猨
助 

年
三
億
弗
의 

經
濟
援
助
가 

아
무
런 

現

實

皞

1D 

인
、
具
體
的
인
、
科
學
的
인 

設
計
도 

없
이 

或

은 

많
다 

或
은 

적
1 4 

다
는 

주
먹
구
구
式
의 

量
定
事
情
을 

免
치
못
하
는
것
은 

크
다
탄 

遺
憾
事
일
것
이
다
。

要
컨
대 

으
늘
의 

世
界
情
勢
에 

依
한 

韓
國 

의 

要
軍
備
的
現
實
이 

一
 

朝
一
夕
에 

變
動
되
지 

않
을
것
이
라
고 

본
1
면 

그
에
따
라
서 

軍
備
의 

規
模
와 

軍
事
援
助
의 

限
度
를 

恒 

久
的
으
로 

策
定
할 

必
要
가 

있
는
것
은 

아
닐
가
。
即 

現
實
에 

對 

한 

確
信
은 

갖
임
으
로
서 

確
定
對
策
을 

兩
國
의 

合
意
로
서 

樹
立 

할
必
要
가 

切
實
하
다
고 

보
는
바
이
다
。
이
것
이 

確
定
된
다
면 

그 

의 

經
濟
再
建
封
策
에 

미
처
平
는 

好
影
響
도 

매
우 

클
것
으
로 

믿 

는 

바
이
다
。 

,



五
、

韓
國
이 

美
國
의 

巨
大
한 

軍
事
援
助
와 

經
濟
援
助
를 

받
되 

어 

떤 

權
利
義
務
의 

限
界
가 

確
定
하
게
되
지 

않
는
限
、
韓
國
主
權
의 

獨
立
性
이
라
는
것
도 

完
全
한
것
으
로
는 

볼
수
없
게 

되
는
것
이 

眞 

實
한 

內
容
일 

것
이
다
。

二
實
質
의 

獨
立
性
을 

갖
이
지
못
하
고 

도 

오
직
觀
念
上
으
로
만 
絕

對
獨
立
體
와
같
이 

알
고 

모
든
國
家
計
劃 

을 

더
욱
完
全
한 

面
에
로 

推
進
하
는 

實
務
에 

等
閑
한
것
은 

헛
베 

가
불
러
서 

實
質
에
힘
쓰
지
않
는 

弊
端
을 

그
데
로 

存
續
하
는 

形 

式

의 

滿
足
에 

不
過
한
것
이
다
。

美
國
의 

對
韓
國
援
助
가 

軍
事
와 

經
濟
를 

莫
論
하
고 

決

코 

無 

限

으
로 

存
續
하
지
는 

않
을
것
이
다
。 

고
뿐
아
니
라 

韓
國
의 

現 

實

이 

一
 

定
한 

計
劃
에
依
하
여 

어
느
目
標
에 

到
達
할 

確
信
이 

서 

지
않
고 

는 

美
國
의 

援
助
態
度
가 

굳
어
짐J

수
도 

없
는
것
이
니
■
 

이 

點
에 

있
어 

韓
國
政
府
의 

國
防
及 

經
濟
의 

計
劃
이 

可
能
한
것
만 

을 

問
題
삼
는 

眞
實
에 

도
라
가
서 

計
算
的
으
로 

確
立
되
지 

않
으 

면 

안
되
리
라
고 

믿
는
다
0 

兩
國
의 

目
標
가 

軍
事
的
으
로
나 

經 

濟
的
으
로
나 

韓
國
의
獨
立 

完
成
이
라
는 

共
通
한 

것
이
라
면 

거
기 

에

어

떤 

너

나

의 

間
隔
이 

있
을
千 

없
고 

虛
張
이
나 

非
現
實
의 

體
面
에 

拘
碍
될
것
은 

아
니
라
고 

본
다
。

지
금
은 

國
家
나 

個
人 

을 

莫
論
하
고 

해
도 

좋
고 

안
해
도 

좋
은 

責
任
性
의 

붙
지
않
는 

것
을 

除
外
하
고 

는 

반
드
시 

問
題
삼
을
수 

있
는
것
만
을 

問
題
삼
고

計
劃
없
는 

期
待
나 

原
因
없
는 

結
果
의
希
望
은 

全
然
行
動
面
에
서 

除
外
되
어
야 

할
것
이
다
。

아
마 

이
點
에 

있
어 

美
國
人
의 

韓
國 

觀
에
는 

相
當
한 

不
信
이 

內
包
되
어 

있
을
는
지
도 

모
를
것
이
다
。 

그
렇
다
면 

서
로
의 

交
流
乃
至
協
同
에
는 

여
러
가
지 

難
溫
이 

없 

을
수 

없
고 

그
不
利
는 

으
직

韓
國
及 

韓
國
人
만
이 

獨

占

타
지
는 

않
을
가
도 

생
각
한
다
。 

5
 

要
런
데 

美
國
의 

軍
事
及
經
濟
의 

援
助
는 

우
리
로
서
는 

좀
더 

했
0
 

率
•的

으
로 

使
用
하
기 

爲
하
여 

더
욱 

計
劃
化
하
지 

않
으
면 

안
되
1
 

리
라
고 

보
거
니
와 

韓
國
經
濟
建
設
이
라
는 

問
題
를 

全
的
으
료 

財
政
問
題
의 

所I

目
으
로 

보
는
것
과
같
은 

傾
向
을 

띠
는
것
은 

韓
一
' 

國
政
府
의 

經
濟
建
設
觀
과 

美
國
人
의 

韓
國
經
濟
建
設
觀
의 

사

이
， 

에 

있
는 

큰

差
異
가 

아
년
가 

생
각
하
는
바
이
니 

이
點
의 

뚜
렷
한 

•

一
 

實
證
이 

最
近
의 

農
業
銀
行
의 

誕
生
이
라
고 

보
고 

싶
은
것
이
다
。

‘
 

國
民
經
濟
의 

힘
에
依
하
여 

國
家
經
濟
외 

確
立
을 

期

할
수
있
는
것 

이 

이
르
는
바 

民
主
經
濟
의 

建詨

方
向
이

니

『
우
드
』
氏
가 

言
明 

한
바
『
自
己
의 

使
命
은 

自
己
의 

努
力
만
으
로
는 

達
成
할
千
없
다
』

는
것
이
니 

即 

韓
國
政
府
의 

眞
實
한 

協
心
合
力
이 

아
니
고 

는 

到 

底
히 

援
助
目
的
을 

達
成
할
千 

없
다
는
것
이
다 

이
點
에
있
어 

韓 

國
政
府
의 

各
部
各
處
의 

더
욱 

統
一
된 

對
援
助
政
策
이

民
主
經
濟 

建
設
의 

單 

一
 

目
標
에 

따
라
서 

새
로 

策
定
되
지 

않
으
면 

안
될
것 

이
다
。

.

.
(筆
者
經
濟
評
論
家
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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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스
에
즈
ᄂ
運 

河 

問

題

의 

危 

機

埃
及
의

「
낫
실
」
이 

歐
羅
巴
와 

亞
細
亞
를 

最
矩
離
로
서 

連
結 

하
는 

國
際
水
路 

「
스
에
즈
」
運
河
를 

國
有
化
함
으
로
서 

惹
起
된 

緊
張
狀
態
는 

날
이 

갈
쑤
록 

惡
化
되
어
가
고 

좀
처
럼 

解
決 

乃
至 

妥
協
외 

方
途
가 

보
일
것
같
지 

않
다
。

「
낫
실
」
외
國
有
化
措
置
가 

發
表
되
자 

燥
急
히 

開
催
된 

西
方
三 

大
國
의

「
런
던
」
會
議
는 

J

스
에
즈
」
運
河
의 

國
際
的
管
理
問
題
를 

審
議
하
기 

위
해
서 

八
쳐
十
六
日
에

「
런
던
」
에
서 

二
四
個
關
係
國 

家
會
議
를
開
催
할
것
을 

呼
訴
한
바 

있
거
너
와 

當
初
에 

豫
想
되
던 

바
와 

같
이 

埃
及
은 

이
에 

參
加
를 

柄
否
하
였
다
。 

莼

聯
은 

一

65

國
際
間
題
研
究
所
提
供

1 4

連
외 

遲
延
戰
術
이 

西
方
側
의 

頑
固
한 

拒
否
틀 

받
은
後 

結
局
參 

加
하
기
로 

決
定
하

고

「
모
로
토
포
」
외 

뒤
를 

이
어 

새
로 

外
相
에 

就
任
한
지 

오
래
지 

않
은 

未
熟
한 

外

交

官

「
췌
피
로
포
」
外
相
을 

派
遺
키
로 

決
定
하
였
다
。 

.

獨

裁

者

「
낫
실
」
이

「
스
에
즈
」
運
河
國
有
化
를 

發
表
한
後 

取
한 

行
動
과 

蘇
聯
외 

態
度
는 

많
은
點
에 

있
어
서 

相
互 

一

致
하
고 

있 

으
며 

結

局

「
낫
설
」
의 

同
運
河
國
有
化
措
置
는 

蘇
聯
과
외 

事
前 

協
議 

乃
至
는 

蘇
聯
의 

暗
示
에 

依
해
서 

剌
戟
을 

받
고 

取
해
진 

것
이 

아
닌
가 

하
는 

疑
訝
를 

낫
게 

한

다

「
比
질
」
은 

運
河
의 

國



有
化詈
 

發
表
한
後 

十
八
時
間
동
안
에 

三
回
에 

걸
쳐
서 

埃
及
駐 

在 
藓

聯
大
使
와 

會
談
하
였 F |  

現
在
까
지 

五
回
의 

會
談
을 

가
졌 

다
。 

그
들
사
이
에 

무
슨 

말
이 

오
고 

가
고 

하
였
는
지
는 

알
길 

이 

없
으
나 

적
어
도 

西
方
側
의 

二
四
個
國
會
議
案
에 

대
한 

埃
及 

의

fe
K
는 

錢
聯
의 

2
거
八
斗
?
= 
辩

蚊
性
이 

있
는
것
이
며 

두 

나
라
사
이
에 

事
前
協
議
한 

痕
跡
이 

如
實
히 

들
어
나
고 

있
다
。

蘇
聯
은 

英
國
側
의 

二
四
個
國
會
議
案
에
대
한 

代

案

으

로

서

# 

議
를 

中
共
을 

비
롯
한 

數
個
共產

國
家
를 

더 

包
含
하
고 

도
한 

數 

個
의 

中
性
國
家
는

「
아
랍
」
聯
盟 

全
國
家
를 

包
含
하
는 

二
二
個
國 

을 

더 

追
加
하
도
록 

그 

範
圍
를 

넓
히
는
同
時
에 

會
議
開
催
日
字 

를 

八
月
末
日
로 

延
期
하
자
고 

提
案
해
왔
던 

것
이
다
。
한
편 

埃 

及

의

「
낫설

.！

亦
是 

이
와 
顏

.似

한 

內轾

의 

提
案
을 

英
國
에 

提 

示
해
왔
던
바 

이
는 

前
記
蘇
聯
側
提
案
과 

함
께 

英
國
에 

依
해
서 

憤

然

拒

否

되
고 

말
았
다
。

두
말
할
것
없
이
「
스
에
스
」
運
河
는 

歐
亞
를 

最
短
距
離
로
서 

連 

絡
해
주
고 

있
는 

唯
一
한 

國
際
水
路
를 

이
투
고 

있
음
으
로
서 

世 

界
海
洋
交
通
을 

위
해
서 

重
大
한 

役
割
을 
燴

當
하
고 

있
으
며 

特 

히 

英
國
과 

綿
蘭
西
를 

爲
해
서
는 

生
命
線
的
인 

存
在
인 

것
이
다 

英
國
은 

地
中
海
의 

安
全
을 

維
持
하
고 

그 

柬
方
에 

있
는 

勞
力 

圈

을 

確
保
하
기 

위

해

서

「
스
에
즈
」
運
河
는 

必
須
的
인 

것
이
며 

俾
■
西

^
SR 숴

-tr  
洋
。一  

I

;
+ 

쑈
만
疽
못
質
직 

-Ilir  
잤
안 

파吕

理 

를 

위

해

서

「
스
에
즈
」
運
河
는 
絕

對

로 

必
要
한 

存
在
이
다
。

그
러
나 

하
층
더 

重
要
한 

問
題
는 

中
東
地
區
의 

石
油
‘資

源
이 

다
。
英
國
을 

비
릇
해
서 

全
歐
羅
巴
는 

그
들
의 

國
防
力
의 

維
持 

는 

厘
業
의 

維
持
發
達
에 

있
어
서 

全
的
으
로 

中
東
地
區
의 

石
油 

에 

依
存
하 H  

있
다
。

實

로 

中
東
地
區
의 

石
油
는 

全
歐
羅
巴
의 

石
油
需
要
量
의 

五
分
之
四
를 

占

하
고 

있
는 

것
이
다
。 

그
런
데 

「
스
에
즈
」
運
河
는 

이
斗
같
은 

歐
羅
巴
諸
國
의 

國
防
과 

窟
業
에 

必
須
的
인 

石
油
의 

輸
送
路
인 

것
이
다
。
「
스
에
즈
」
運
河
를 

通
過 

7
 

하
는 

荷
物
은 

年
平
均 

一
 

億
屯
이
라 

하
는
바 

그 

半
以
上
이 

이

pr.
o 

中
東
區
의 

石
油
를 

積
載
한 

油
槽
船
이 

차
지
하
고 

있
다 

한
다〇  

4
 

따

라

서

「
스
에
즈
」
運
河
가 

埃
及
의 

狂
的
인 

獨
裁
主
義
者
.
「
낫

1
 

결
」
에 

依
해
서 

獨
占
된
다
는 

事
實
은 

곧 

西
歐
諸
國
의 

國
防
力

t
 

과
產

業

이 

沈
滯
됨
을 

意
味
하
고 

있
는 

것
이
다
。

英

國

統

計

學

- 1 

者

들
이 

推
算
한
바
에 

依
하
면 

英
國
이 

第 一  

中
東
의 

石
油
를 

， 

I I
게 

되
면 

英
國
은 

六偭

月
內
에 

四
百
萬
名
이 

失
職
狀
態
에 

빠 

질
것
이
며 

英
國
의 

年
收
入
은 

六
億
弗
이
나 

減
少
될
것
이
라 

한 

다
。
이
는 

英
國
의 

經
濟
가 

얼
마
나 

中
東
地
區
의 

石
油
斗 

깊
은 

聯
關
을 

맺
고 

있
는
가
를 

表
示
하
는 

端
的
인 

事
實
이
다
。

三 
八
才
의 

獨

裁

者

「
가
알
. 

압
델 

.
 

낫
실
」
大
統
領
은 

그
의 

運 

河
爵
有
化
措
置
의 

公
式
的
인 

理
由
로

서

「
스
에
즈
」
運
河
에
서 

들 

어
으
는 

牧
人
을

「
아
스
완
.

템
」
을 
鞲

築
하
기 

위
해
서 

使
用
할
것 

이
라
고 

말
하
였
고 

따
라
서 

그
것
은 

最
近
에 

西
方
側
이

「
아
스
완 

-
 

땜
」
#
築

어 

더

안

虔叻

提：

茶
을 

撤
回
한
데 

대
한 

報
復
行
爲
고



서 

取
해
진 

것
이

el-
는
것
이 

定
評
이

지

만

「
낫
셀
」
의 

心
中
에
는 

單
純
한 

報
復
을 

위
한
것 

以
上
의 

다
른 

目
的
이 

숨
어
있
으
리
라 

는
것
은 

있
음
직
한 

일
이
라 

할
것
이
다
。
即 

그
는 

終
局
에 

가
서 

西
方
側
을

「
아
랍
」
世
界
에
서 

完
全
히 
騮

逐
함

으

로

서

「
아
랍
」
世 

界
에 

散
在
해
있
는 

西
方
側
의 

油
田
施
設
마
저 

뺏
어
버
리
려
는 

심
뽀
불 

가
지
고 

있
음
이 

明
S
하
며 

이
는 

實

로 

西
方
側
의 

生 

命
線
을 

끊
으
려
는 

行
爲
라 

아
니
할亇
 

없
다
。

「
낫
셈一」

의 

劇
的
인 

「
스
에
즈
」
運
河 

國
有
化
에 

關
한 

決
定
이 

發
表
되

자

「
카
이
로
」
放
送
은

『
오
늘
날 

우

리

「
아
랍
」
人
民
들
은 

얼
마
나 

榮

光

스 

러
운 

存
在
인
가
?
' 

우
리
들
의 

團
結
과 

協
力
과 

勝
利
는 

羨
望
의
的
이 

되
어
있
다
。

낫
실
大
統
領
은

「
스
에
즈
」
運 

河
를 

國
有
化
함
으
로
서 

「
아
랍
」
民
族
을 

國
有
化
하
였
던 

것
이 

다
』
라
고 

意
氣
揚々

하
게 

외
쳤
던 

것
이
다
。

하
층
더 

熏
大
한 

問
題
는

「
낫
질
」
의 

運
河
問
題
를 

圍
繞
한 

態 

度
에 

대
해
서 

其
他
의

「
아
랍
」
聯
盟
諸
國
家
들
이 

壓
倒
的
인 

支 

持
를 

表
明
하
였
다
는 

事
實
이
다
。

「
낫
실
」
은

「
스
에
즈
」
運
河
를 

國
有
化
하
는 

措
置
를 

取
함
으
로
서 

하

로

저

넉

에

「
아
랍
」
世
界
의 

英
雄
이

되

었

다

。

「
싸
우
디 

•
아
라
비
아
」
외 

싸
우
드
王
은

「
낫 

S

에
게 

親
書
를 

보

내

고

『
있
는
힘
을 

다
해
서 

埃
及
을 

支
持
할 

一 

것
을 

約
束
하

였

고

「
요
르
단
」
의

「
후
제
인
」
:
丄
 

亦
是 

祝
賀
의 

電 

-LO
文
을

發
送
하

고

【
낫
설
」
의 

勝
利
는

「
아
랍
」
民
族
主
義
의 

將
來 

_
 

音 

하
층
더 

有

望

한

것

。
一
로

 

마
들
었
으
며 

우
리
들
의 

國
旗
가 

將

次
不
當
하
게 

盜
賊
當
한

「
괄
레
스
타
인
」

땅
위
에 

휘
날
리
게 

될 

것
이
라
고 

말
하
였
던 

것
이
다
。

이
이 

埃
及 

•
 

씨
리
아 

•
 

싸
우
디 

.  

아
라
비
아 

.
 

레

바

논

은

「
아 

탑

」
諸
國
의 

巨
大
하 

石
油
會
社
들 

國
有
化
함
으
로
서 

그 

收
入
을 

利
用
해
서 

共
通
的
인 

經
濟
發
展
計
劃
을 

위
해
서 

使闬

할 

것
이
라 

는 

說

이 

떠
돌 

고 

있
다
。

한

편

「
낫
셈

!
」
의 

運
河
國
有
化
措
置
가 

發
表
되
자 

英
國
과 

佛
蘭 

西

는 

크
게 

警
愕
하
고 

憤
激
한 

나
머
지 

兩
國 

共
히 

豫
備
軍
召
集 

을 

斷
行
하
는 

同
時
에 

海
軍
力
을 

東
部
地
中
海
에 

集
結
시
키
는
等 

금
시
라
도 

埃
及
을 

칠
것
같
은 

武
力
示
威
를 

베
풀
은
바 

있
었
거 

니
와 

이
에 

對
한 

埃
及
의 

態
度 

자
못 

强
硬
한
바 

있
다
。

埃
及C

O

 

은

「
스
에
즈
」
運
河
를 

다
시
뺏
길
바
에
야 

차
라
리 

破
壤
해
버
밀
广
0 

것
이
라
고 

威
脅
하
며 

「
낫
설
」
은 

國
家
總
動
員
令
을 

發
佈
하

는

비 

同
時
에 

最
後
의 

1  

A
까
지 

싸
울
것
이
라
는 

決
意
를 

表
明
하
였 

던 

것
이
다
。 

드

「
아
랍
」
聯
盟
勞
動
組
合
은 

埃
及
이 

萬
若 

攻
擊 

.
 

을 

받
는 

境
遇
에
는 

中
東
全
域
의 

西
方
側
施
設
을 

一  

切
히 

破
壤 

•
 

하
겠
다
는 

決
議
를 

可
決
하
고 

있
다
。

또
한 

中
柬
地
區
에
서 

英
國
의 

唱
導
.

로
서 

이

투

어

진

「
바
그 

닷 

•J
i 」

協
定
의 

加
盟
國
이
며 

英
國
과
의 

親
善
을

維
持
하
고 

있
던 

一•
이
락
」
과

「
이
란
」
마
저 

埃
及
을 

支
持
하
는 

態
度
를 

取
하
고 

있 

음
은 

英
國
을 

하
층
더 

깊

은

「멀

렘
마
」
속，
으
로 

바

트
치
는 

事
實 

시
라 

아
니 

할
수 

없
다
。



蘇
碗
은 

始
初
부
터 

埃
及
의 

措
置
틀 

極
히 

正
當
한 

것
이
타
고 

讃

揚
하
고 

이
를 

支
持
하
는 

態
度
를 

表
明
하
였
거
니
와 

西
方
三 

大
國
代
表
들

이

「
런
던
」
에
서 

모
여 

八
月
十
六
日
에 

二
四
國
會
議 

를 

開
催
할
것
을 

呼
訴
하
자 

蘇
聯
은 

前
述
한
바 

새
로
운 

代
案
을 

가
지
고 

遲
延
戰
術
을 

써
보
려 

했
으
나 

英
國
은 

이
를 

斷
乎
히 

衔
絕

하
고 

豫
定
대
로 

會
議
를 

開
催
하
겠
다
는 

決
意
를 

움
지
기 

지 

않
앗
던 

것
이
다
。

그
리
하
여 

할
{

丁
없

이

「
411
피
로 

프
」
外
相
은 

「
런
던
」
會
議
에 

參
加
하
기
로 

決
定
하
게 

되
었
다
。

英
國
이 

最
近
過
去 

七
五
年
間
의 

占
領
에 

終
止
符
를 

찍

고

「
스 

에 
즈
」
坳
域
에
서 

撤
收
를 

斷
行
한 

以
來 

美
國 .  

英
國
을 

비
롯
한 

西
方
諸
國
은 

埃
及 

其
他
의 

中
東
諸
國
과 

더
불
어 

舊
時
代
의 

支 

配 

•
 

被
支
配
關
係
에
서 

벗
어
난 

平
等
한 

關
係
에
서 

새
로
운 

協 

力
외 

時
代
가 

열
릴
것
이
라
고 

期
待
해
왔
던 

것
이
다
。 

그
러
나 

四
年
前
에

「
화
룩
ᄂ
王
을 

쫓
아
내
고 

埃
及
의 

政
治
革
新
과 

腐
敗 

의 

是
正
을 

부
로
짖
으
며 

獨
裁
者
로 

登
場
한 

三
八
才
의 

靑
年 

「
가
말 

•
압
별
•

낫
S

이 

걸
어
온 

行
狀
은 

언
제
나 

西
方
側
의 

失
望
을 

자
아
내
왔
다

。

V

二
는 
瓶

聯
에 

대
해
서 

秋
波
를 

던
지
며 

必
要
以
上
으
로 

西
方 

側
을 

非
難
함

으

로

서

「
아
랍
」
사
보
들
의 

感
情
을 

剌
戟
하
였
다
。

그 

는 

昨
年 

九
月
에 

蘇
職
과 

武
器
去
來
를 

시
작
함
으
로
서 

中
束 

平
和
를 

一
觸
即
發
의 

危
機
로 

돌
아
넣
었
으
며 

또 

親
西
方
的
인 

「
바
그
단
드
」協
定
(
中
東
防
衛
機鞲

)
을 

께
르
리
기
위
해
서 

全
力

을 

다
해
왔
고 

또 

最
近
에 

와
서
는 

西
方
側
과 

何
等
의 

事
前
藤 

議 

乃
至 

通吿

도 

없
이 

中
共
政
權
을 

承
認
하
였
으
며 

또

한

「
아 

랍

」
聯
盟
國
家
들
中
에 

가
자 

親
英
的
色
彩
가 

濃
厚
하

던

「
요
르 

단
」
에
게 

壓
力
을 

加
함
으
로
서 

英
國
과
의 

마
지
막 

紐旧

를 

끊 

게 

만
들
었
던 

것
이
다
。

그
러
나 

最
近
에

「
낫

S

이

「
나
일
」江
上
流
에 

構
築
할
것
을 

計
畫
하 
고 

있 
는 

所

謂

「
아 
스 
완
. 

땜
」問
題
를 

가
지 
고 

完
全
히 

蘇
聯
과 

接
近
하
고 

마
치 

三
角
關
係
에 

선 

妖
婦
와 

같
이 

行

動

r 

하
기 

시
작
할
때
까
지
도 

西
方
側 

特
히 

美
國
은 

마

직

도

「
낫
셈一」

L

 

에 

대
해
서 

一縄

의 

希
望
을 

걸
고 

그
가 

西
方
側
에 

머

물

음

으

1 4 

로
서 

얻
는 

利
得
을 

께
닫
게 

될
때
까
지 

기
다
리
자
는 

忍
耐
를 

繼
續
해
왔
던 

것
이
다
。 

/

이
제 

이
와
같
은 

西
方
側
이 

「
나
<

실
」
에 

대
해
서 

걸
고 

있
던 

一
縲
의 

希
望
은 

完
全
한 

幻
想
이 

없
음
이 

들
어
났
다
。

「
낫
센
」 

‘
 

은

「
아
랍
」
世
界 

나
아
가
서 

全

「
모
슬
렘
」
世
界
의 

覇
權
을 

쉽
,

것 

을 

꿈
꾸
고 

있
는 

野
心
家
요 

幻
想
家
임
이 

들
어
났
다
。

이
는 

西
方
側
을 

위
해
서 

커
다
란 

挑
戰
이 

되
고 

있
는 

事
®

이
라 

아
니
할
수 

없
다
。
「
낫
셈
소
은
「
아
랍
」
世
界
에
서 

莫
大
한 

影 

響
力
을 

發
揮
하
고 

있
는
것
이
다
。

이
는 

簞
純
히 

그
가 

領缂

하 

는 

埃
及
이

「
아
랍
」
聯
盟
全
體
에
서 

主
導
國
인 

位
置
에 

서
있
다 

는 

理
由
에
서
뿐 

아
니
라 

그 

는 

特
히 

今
般
의

「
스 

에
즈
」
運
河
國 

有
化
措
置
를 

契
機
로 

해

서

「
아
탑
」
世
界
의 

英
雄
이 

되
었
으
며



— 1 5 —
「
아
랍
」
人
民
에 

依
해
서 

一
 

大
靈
感
的
存
在
와 

같
이 

推
仰
을 

받 

고 

있
는 

것
이
다
。
많
은 

사

람

들

이

「
낫
실
」
을 

가
리
켜 

獨
逸
의 

「
헛
틀
러
」
냄
새
가 

난
다
고 

말
하
는
것
도 

至
當
한 

말
이
라 

할
것 

이
다
。 

、
 

그
런
데 

한
층
더 

重
大
한 

問

題

一

이

와

같

은

「
낫

S

의 

野
望 

이 

昨
年
九
月
에 

埃
及
에
게 

武
器
를 

供
給
해
주
기 

시
작
함
으
로 

서 

露
骨
化
한 

蘇
聯
의 

中
東
地
區
에 

대
한 

野
慾
과 

野
合
을 

이 

루
었
다
는 

事
實
이
다
。
蘇
聯
의 

中
東
問
題
의 

介
入
의 

根
本
目
的 

이

‘西
方
側
를 

中
柬
地
域
에
서 

去
勢
함
으
로
서 

그 

生
命
線
的
存

在
인 

石
油
供
給
源
을 

封
鎖
해
버
리
자
는
데
에 

있
거
니
와 

이
제 

이
러
한 

蘇
聯
의 

野
慾
이 

「
낫
질
」
의 

똑
같
은 

심
뽀
斗 

結
合
을 

이
름
으
로
서 

西
方
側
을 

위
해
서 

重
大
한 

危
險
이 

되
고 

있
는
것 

이
다
。

西
方
側
이

團
結
을 

維
持
하
고 

이

번

「
스
에
즈
」
運
河
問
題
에 

勇
敢
히 

當
하
지 

않
는
限 

「
스
에
즈
」
運
河
問
題
는 

西
方
側
올 

위 

해
서 

單
純
히 

同
運
河
自
體
의 

喪
失
만
으
로 

卫

칠
것
이 

아
니
라 

中
東
全
體
에
서 

去
勢
되
는 

契
機
가 

되
리
라
는
것
은 

容
易
하
게 

想
像
할个
 

있
는 

問
題
이
다
。

N
A
T
O
와 

S
E
A
T
O
의 

將
來

0641

國
際
問
題
研
究
所
提
供

自
由
世
界
의 

共產

主
義
侵
略
에 

對
杭
하
는 

集
團
防
衛
體
制
로 

서
의 

N
A
T
O
(
北
太
西
洋
條
約
機
構
)

와 

S
E
A
T
O
(
東
雨
亞 

條
約
機
構
)

는 

이
제 

蘇
聯
의 

武
力
倭
攻
의 

意
圖
를 

阻
止
하
는 

本
來
의 

使
命
을 

어
느
程
度 

完
遂
한.  

結
果 

새
로
운 

局
面
에 

處 

한 

冷
戰
을 

위
해
서 

改
編
을 

斷
行
할
段
階
가 

到
來
하
였
다
。 

N
A
T
O 
는 

一  

九
四
九
年
에

『
加
盟
國
의 

一  

國

乃

至
 

數
個

國
에 

對
한 

武
力
攻
擊
이 

發
生
할
時 

이
를 

全
加
盟
國
에 

對
한
攻 

擊

으
로 

看
做
하
고 

即
畤 

自
動
的
으
로 

應
戰
한
다
』

라
는 

原
則 

위
에
서 

創
設
되
었
고 

S
E
A
T
O
는 

一
 

九
五
五
年 

九
月 

比
國 

의 

首
都
「
마
니
라
」
에
서 

얼
린
「
마
니
라
」
八
個
會
議
에
서 

調
印
된 

「
마
니
라
」
條
約
에 

基
礎
를 

두
고 

있
는 

東
雨
亞
地
域
의 

集
團
防 

衛
体
制
인 

것
이
다〇



一  

이 

두
개
의 

自
由
世
界
의 

同
盟
體
는 

그
性
格
에 

있
어
서 

若
千 

16

의 

差
異
를 

가
지
고 

있
으
며 

그 

重
大
한
것
은 

N
A
T
O 

가 

加 

一  

1
國
에 

對
한 

攻
擊
은 

이
를 

全
加
盟
國
에 

割
한 

攻
擊
으
로 

看 

慠
하

고

「
即
時
」
自
動
的
으
르 

應
戰
할
것
을 

原
則

으
로 

하
고 

있 

음
에 

反
하
여 

S
E
A
T
O 
는 

다
만 

共產

主
義
의 

武
力
侵
略
이 

있
욜 

境
遇
에 

條
約
締
結
國
은 

各
國
의 

憲
法
上
의 

手
續
에 

依
하 

여 

共
同
의 

危
險
에 

對
處
하
는 

行
動
을 

取
할
것
을 

規
定
하
고 

있
責
뿐
인 

것
이
다
。

이
와
같
은 

兩
者
間
의 

性
格
上
의 

差
異
는.  

우
리
가 

여
기
서 

論 

하
더
는 

問
題
가 

아
니
다
。 

다
만 

S
E
A
T
O 
는 

그 

根
本
的
인 

組
織
上
으
로 

볼
때 

N
A
T
O
에 

比
해
서 

弱
體
라
는 

評
을 

받
지 

않
을
수 

없
고 

또 

그
것
이 

成
立
한
지 

歷
史
가 

얕
은 

反
面
에 

N 

A
T
O 
는 

그 

成
立
以
來
의 

歷
史
가 

오
행一

뿐 

아
니
라 

自
由
陣
營 

의 

强
力
한 

團
結
을 

象
徵
하
는 

集
團
防
衛
體
制
로
서 

過
去
에 

蘇 

聯
외 

武
力
侵
略
意
圖
를 

阻
止
함
에 

있
어
서 

原
動
力
이 

되
어
왔 

다
는
것
을 

指
摘
하
고
저 

하

는
것
뿐
이
다〇  

蘇
聯
이 

現
在 

그
의 

對
外
政
策
上
의 

當
面
의 

目
標
의 

하
나
로
서 

N
A
T
O
의 

解
體 

를 

劃
策
하 

二 

있
음
은 

明
白
한 

事
實
이
며 

이
는 

또
한 

前
述
한 

바
의 

같

은

N
A
T
O 
의 

重
要
性
을 

말
해
주
는 

事
實
이
기
도 

한 

것
이
다
。

따
라
서 
两

方
側
은 

當
面
의 

緊
迫
한 

詳

題

로
서 

優
先 

N
A
T
O
의 

改
編
에 

對
해
서 

考
慮
를 

加
하
여 

왔
으
며 

s
e
a 

T

'o
어 

對
해
서
는 

이
렇
다
철
만
원 

움
지
김
音 

보
이
지 

않
아
었

던 

것
이
다
。

생
각
컨
데 

N
A
T
O
의 

改
編
論
이 

擡
頭
되
게 

된 

根
本
原
因 

은 

昨
年 

七
月
의 

「
제
네
바
」
四
巨
頭
頂
上
會
談
을 

契

機

로 

해
서 

表
面
化
하
기 

시
작
한 

碟
聯
의 

平
和
攻
勢
와 

이
에
따
라 

篠
聯
의 

對
外
政
策
이 

새
로
운 

伸
縮
性
을 

가
지
고 

多
角
化
한
데 

對
應
하 

려
는 

要
請
에
서 

由
來
하
였
던 

것
이
다
。

「
제
네
바
」
頂
上
會
談
은 

审

;西
冷
戰
어 

있
여
서 

하
나
의 

分
水
嶺
을 

이
루
었
던 

것
이
다
。 

그
때
까
지
의 

蘇
聯
의 

對
外
政
策
은 

只
今
와
서 

蘇
聯
의 

新
指
導 

者
層
이 

完
全
히 

非
難 

•
否
定
하
고 

있
는 

所

謂

「
스
탈
린
」
.

가
式 

에 

依
해
서 

遂
行
되
었
던
바 

그 

는 

搖
地
不
動
하
는 

鐵
의 

帳
慕
뒤 

에
서 

西
方
側
에 

對
한 

武
力
示
威
와 

脅
迫
으
로
서 

一
貫
하
였
으 

며 

따
라
서 

兩
大
陣
營
間
의 

關
係
는 

끊
임
없
는 

軍
備
競
爭
과 

相 

互
間
의 

勢
力
圈
形
成
으
로 

始
終
하
였
던 

것
이
다
。

그
리
하
여 

世 

界
全
體
는 

自
由
陣
營
과 

共產

陣
營
의 

兩
大
陣
營
으 

로 

確
然
히 

分
割
됨
으
로 
서 

軍
事
的
으
로 

停
頓
狀
態
에 

다

지

-LL
숨
막
힐
눗 
하/ 

緊
張
은 

熾
烈
의 

度
를 

加
해
왔
다
。 

그

리

하

여

N
A
T
O 
는 

그 

와
같
은 

兩
大
陣
營
의 

對
立
關
係
속
에
서 

自
由
陣
營
의 

團
結
율 

象
徵
하
는 

强
力
한 

組
織
體
였
던 

것
、이
다
。

그
러
나 

r

제
네
바
」
頂
上
會
談
음j 

契

機

로
해
서 

表
面
化
한 

蘇
聯 

의 

微
笑
外
交
•
平
和
攻
勢
는 

冷
戰
의 
様

相
을 

一
變
시
켰
다
。
冷 

戰
은 

그
때
까
지
의 

軍
事
茴
置
逋
音
揚
棄
하
卫
 

經

濟

戰

•
思
想
戰 

으

로

轉
換
하
기
시
자
「
하
였
다
。

그

리

하

여

冷

戰

第

--*
■
세
있
어



세 

共產

側
의 

侵
略
意
圖
를 

封
徵
하
기 

위
해
서 

自
由
瞰
營
의 
箪
 

a
的
防
衛
態
勢
의 

完
成
이
라
는 

本
來
의 

使
命
을 

完
遂
한

N
A 

T
o 
는 

그 

面
貌
를 

바
꿈
으
로
서 

새
로
운 

局
面
에 

突
入
한 

冷 

戰

에 

對
處
하
기 

위
해
서 

軍
事
面
置
重
을 

止
揚
하
고 

政
治 

•
經 

濟
的
面
에
서
의 

紐
帶
를 

强
化
하
기 

위
한 

措
置
가 

있
이
야 

되
겠 

다
는 

要
請
이 

나
으
게 

되
었
던 

것
이
다
。

이
와
같
이 

外
部
的
인 

情
勢
외 

變
化
에 

依
해
서 

N
A
T
O
改 

■
編
은 

促
求
되
었
거
니
와 

反

面

N
A
T
O 
內
部
에
서
도 

그
에
따
라 

여
러 

方
面
에
서 

脆
弱
点
이 

胚
胎
됨
으
로
서 

그 

應
急
手
術
을 

위 

해
서
도 

N
A
T
O 
는 

새
로
운 

手
術
을 

받
아
야 

된
다
는
것
은 

숨 

질
국 

없
는 

事
實
이
라 

할
것
이
다
。

元
來 

N
A
T
O 
는 

蘇
聯
이 

武
力
侵
攻
의 

可
能
性
과 

그
에
對
한 

恐
怖
를 

基
盤
으
로 

해

서

이 

루
어
진 

것
이
라
고 

혼
히 

말
하
면 

所

謂
「
제
네
바
」
精
神

은 

그
와 

같
은 

恐
怖
를 

抹
消
해 

버
림
으
로
서 

N
A
T
O
의 

基
盤
은 

흔
들 

리
기 

시
작
하
였
다
고 

한
다
。

即 

蘇
聯
이 

全
面
的
인 

武
力
侵
略 

올 

取
行
할 

危
險
性
은 

이
미 

解
消
되
었
고 

自
由
陣
營
은 

過
去
의 

軍
事
面
置
重
政
策营
 

버
려
야 

된
다
는 

것
이
다
。

이
와
같
은 

思
考
樣
式
을 

代
表
하
고 

있
는
것
은 

社
會
主
義
者 

「
기
•

몰
래
」
首
相
이 

領

導
하
는 

現
佛
蘭

西

政
府

이
다
。

일
찍
이 

一  

「
기
. 

몰
테
」
氏
는 

美
國
의 

一
 

雜
誌
記
者
와
의 

會
見
에
서 

美
國
의 

37
對
外
政
策
을 

非
難
하
고 

西

方

側 

特
히 

美

國

은 
그 

政
策
에 

있 

一  

어
서 

軍
;

화
面

에 

過
度
히 

置
重
함
으
로
서 

共產

主
義
者
量
로 

하

여

금

「
平
和
」
를 

標
徬
하
는 

逆
宣
傳
의 

資
料
를 

提
供
하
1 

있
牛 

고 

攻
擊
하
는 

同
時
에 

美
蘇
兩
國
이 

다
같
이 

水
素
彈
爆
發
에 

成 

功
한 

以
來 

自
己
는 

이
미 

蘇
聯
의 

武
力
倭
攻
외 

威
脅
이 

存
在 

하
지 

않
는
다
는
것
을 

알
어
왔
다
라
고 

말
한
바 

있
었
다
。
_
際

에 

있
어
서
도 

佛
蘭
西
는 

그
의 

歐
洲
軍
을 

北
阿
외

「
알
제
리
아
」
暴 

動
事
態
를 

鎭
定
시
키
기 

위
해
서 

돌
렸
고 

또 

最
近
에

는

「
몰
테
」 

首桕

과

「
피

논

外
相
이 

몸
소 

莫
府
를 

訪
問
하
고
■
 

蘇
聯
首
腦
部 

와 

한
사
리
에 

앉
아 

軍
縮
問
題
를 

비
롯
한 

世
界
혔
.

張
問
題
를 

애 

기
한
바 

있
었
던 

것
이
다
。

한
때 

大
西
洋
의 

北
쪽
에 

位
置
하
고 

自
由
陣
營
의 

蘇
聯
에 

對 

한 

軍
事
基
地
로
서 

美
國
이 

그
의 

空
軍
基
地
를 

保
有
하
여 

海
軍 

의 

一
部
문 

駐
屯
시
키
고 

있

는

「
아
이
스
랜
드
」
는 

그 

議
會
에
서 

美
國
에
게 

그 

駐
屯
軍
을 

撤
收
시
칼
것
을 

要
求
하
는 

決
議
案tL

D

 

可
決
한
바 

있
었
는
데 

그 

理

由

로
서 

同决

議
案
은 

國
際
緊
張
이
겨
ᅴ 

緩
和
된 

結
果 

同
島
에 

美
國
軍
을 

繼
續 

駐

屯

「
킬 

必
要
性
이 

解
消
되
었
움
을 

指
摘
하
였
던 

것
이
다
。
結
局 

美
國
은 

繼
續
해
서 

軍
隊
를 

同
島
에 

駐
屯
시
키
게 

되
었
으
나 

이
것
이 

N
A
T
O
의 

存
立
음
-
 

危
殆
롭
게 

하
는 

事
實
임
에
는 

를
림
없
다
。

N
A
T
O
의 

改
編
을 

促
求
한 

또
하
나
의 

한
층
더 

重
大
한 

事 

S
은 

現
在 

中
東
을 

비
롯
해
서 

世
界
到
處
에 

걸
쳐
서 

澎辉

히 

일
어
나
고 

있
는 

中
立
主
義
斗 

後
進
民
族
들
의 

覺
醒
하
여
가
는 

民
族
意
識
이
다
。

蘇
聯
의 

平
和
攻
勢
는 

現
在 

後
進
國
에 

대
한



經
濟
援
助
를 

軸

心

으
로 

하
고 

遂
行
되
고 

있
는
바 

過
去 

西
方
側 

의 

支
配
下
에
서 

呻
吟
하
던 

後
進
民
:族
들
의 

覺
醒
하
여
가
는 

民 

族
意
識
會 

容
易
하
게 

剌
戰
함
으
로
서 

中
立
主
義
的
傾
向
으
토 

만 

들
며 

나
아
가
서
는
自
己
陣
營
內
로
抱鉍

해
가
지
고 

있
는
것
이
다
。

그 

西
方
側
이 

이
에 

對
抗
해
서 

後
進
國
에 

대
한 

經
濟
援
助
를 

效 

果
的
으
로 

遂
行
함
으
로
서 

現
在 

世
界
全
體
를 

風
靡
하
고 

있
을 

中
立
主
義
를 

막
고 

後
進
國
家
들
로 

하
여
금 

西
方
陣
營
에 

버
을
르 

게 

함
은 

무
엇
보
다
도 

緊
切
한 

當
面
의 

課
題
인 

것
이
다
。
冷
戰 

에 

있
어
서
의 

結
局
的
인 

勝
利
는 

어
느
편
이 

먼
저 

人
簡
의 

싸 

음
과 

思
想
을 

征
服
하
느
냐
에 

달
려
있
기 

때
문
이
다
。

다
라
서 

N
A
T
O 
는 

當
然
히 

過
去
의 

軍
事
面
置
重
을 

止
揚
하
고 

政
治 

的 

經
濟
的
面
에
서 

西
方
側
의 

紐
帶
를 

强
化
하
도
록 

改
編
되
어 

야 

하
며 

이
는 

또
한 

中
東
과

「
아
포
리
카
」
외 

民
族
主
義
에 

依 

해
서 

골
치
를 

앓
고 

있
는 

英
國
과 

佛
蘭
西
가 

美
國
에
게 

N
A 

T
o
改
編
을 

위
한 

壓
力
을 

加
하
고 

있
는 

重
要
한 

理
由
인 

것 

이
다
。 

그
들
은 

N
A
T
O
를 

이
와
같
은 

後
進
國
에 

대
한 

經
濟 

援
助
의 

발
관
으
로 

만
들
.

것
을 

願
하
고 

있
는 

것
이
다
。

그
러
나 

바
로 

이
곳
에 

美
國
과 

其
他 

西
方
諸
國
들 

사
이
에 

改
編
에 

관
한 

政
策
上
의 

分
裂
이 

생
길 

可
能
性
이 

內
包
되
어 

있
는 

것
이
다
。

美
國
외 

國
內
興
論
은 

아
직
도 

美
國
의 

長
期
的 

對
外
援
助
를 

反
對
하
는 

傾冋

으
로 

흐
르
고 

있
다
。 

美
國
의 

一
 

九
五
七
年
度 

對
外
援
助
額 

四
九
億
弗
은 

上
下
院
에
서 

많
은 

論

難
을 

거
듭
한
結
果 

結
局 

十
餘
億
弗
의 

削
減
된 

끝
에 

三 

七
億
弗 

로
서 

通
過
되
었
다
。
이
와
같
은 

美
國
이 

可 

一
 

層
의 

무
거
운
짐
을 

기
꺼
이 

지
려
할
는
지
는 

疑
問
이
라 

아
니
할{一-  

없
다
。

N
A
T
O
改
編
을 

위
한 

實
際
的
인 

첫
段
階
는 

지
난 

五
月
四 

日
부
터 

六
日
까
지 

佛
蘭
西r

과
리
」
에
서 

N
A
T
O
加
盟 

十
五
個 

國
外
相
이 

參
席
한 

가
운
데 

開
催
된 

N
A
T
O
理
事
會
에
서 

取 

'
 

해
졌
다
。

同
理
事
會
는 

冷
戰
외 

새
로
운 

樣
相
에 

即
應
키 

위
해
그
니 

서 

N
A
T
O 
틀 

如
何
히 

改
編
할
것
인
가
에 

關
해
서 

眞
摯
한 

합
6
 

議

를 

行
하
였
으
며 

그 

結

果

로
서 

莪
聯
과
외 

平
和
的
鬪
爭
을 

위
1
 

해
서 

N
A
T
O
를 

改
編
하
는 

方
案
作
成
을 

加

奈

陀

•
伊

太

利

.1
 

諾
威
外
相
으
로
서 

構
成
되
는 

三
人
委
員
會
에 

委
囑
하
기
로 

合

f
f 

를 

보
았
던 

것
이
다
。

이
와
같
이 

歐
羅
巴
의 

N
A
T
O 
는 

그 

改
編
을 

위
한 

實
際
的 

인 

움
지
김
을 

이
에 

보
이
고 

앞
으 

로 

改
編
을 

위
한 

三
人
委
員 

會
의 

方
案
이 

如
何
한
것
인
지 

注
目
을 

절
고 
있
거
니
와 

한
편 

東 

南
亞
細
亞
외 

集
團
防
衛
體
制
를 

構
成
하
는 

S
E
A
T
O 
는 

어
찌 

될
것
인
가
? 

이
에 

대
해
서 

우
리
는 

한
층
더 

깊
은 

關
心
을 

가 

지
지 

않
을
수 

없
다
。

昨
年
에 

S
E
A
T
O
가 

成
立
되
던 

當
時
에 

우
리
가 

가
졌
던 

希
望
은 

S
E
A
T
O 
가 

비
록 

그 

初
期
段
階
에 

있
어
서 

强
大

國
들
의 

利
害
關
係
외 

不 

一  

致
와 

當
面
의 

諸
事
情
으 

로 

困
해
서 

亞
細
亞
全
域
에 

걸
친 

反
共
勢
力
의 

結
果
을 

招
來
하
지
는 

못
하
였

나



— 1 9  —
고
歐
羅
巴
의 

N
A
T
O 
와 

같
은 

强
力
한 

組
織
을 

이
루
지
는 

못 

하
였
을
망
정 

앞
으
로 

S
E
A
T
O
가 
絕

對

로 

그
와
같
은 

方
向 

으
로 

發
展
해
나
가
게 

될
것
이
며 

또 

發
展
되
어
야
만 

된
다
는
것 

이
었
다
。

特
히 

亞
細
亞
는 

歐
羅
巴
와

同
樣 
으
로 

或

은 

그
以
上 

으
 
로
 

共產

主
義
侵
略
의 

危
險
性
이 

存
在
하
여 

더
구
나 

歐
羅
巴 

보
다
도 

월
씬
더 

局
部
的
戰
爭
의 

危
險
性
이 

많
다
는
것
은 

누
구 

나 

認
定
하
는
바
로
서 

亞
細
亞
에 

强
力
한
反
共
集
團
防
衞
體
制
를 

確
立
한
다
는 

것
은 

强
烈
한 

要
望
이
었
던
것
이
다
。

西
方
强
國
들
이 

自
己
들 

눈
앞
에 

불
을 

고
기 

위
해
서 

亞
細亜
 

에 

關
心
을 

덜 

두
고 

있
음
은 

人
間
의 

常

情

으
로
서 

看
做
될

宁

도

있
는 

問
題
이
지
만 

이
는 

亞
細
亞
의 

安
全 

나
아
가
서 

世
界
全
體 

의 

安
全
을 

위
해
서 

槪
嘆
하
지 

않

을

-t
없
는 

事
實
이
다
。

特
히 

亞
細
亞
는 

아
직
도 

軍
事
的
으
로 

韓
國
을 

爲
始
해
서 

台 

灣 

印

度

支

那

「
버
1
마
」
等
의 

爆
發
的
인 

危
險
性
들
을 

包
含
하 

고 

있
으
며 

이
들
은 

아
직
도 

强
力
한 

集
團
防
衞
體
制
의 

테
둘
이 

안
에
들
어
있
지 

않
은
것
이
나
。

經
濟
的
으
로 

亞
細
亞
는 

西
歐
諸 

口
에 

比
해
서 

아
득
하
게 

뒤
떨
어
진 

未
開
地
이
며 

따
라
서 

未
開 

한 

亞
細蓝

人
民
들
은 

共產

主
義
의 

侵
透
를 

위
한 

한
층
더 

容
易 

한 

對
象
이 

되
지 

않
을
수 

없
다
。

따
라
서 

S
E
A
T
O
을 

앞
으
로 

擴
張 

强
化
하
는 

課
題
란 

한 

충
더 

緊
切
한
것
이
라
아
니 

할
수
없
다
。 

그
와
같
은 

努
力
은 

軍 

事
的 

經
濟
的
兩
面
에
서 

다
같
이 

强
力
하
게 

推
進
되
지 

않
으
면 

사
」
되
는
것
이
다
。 

(

-•!-
)

(
二
十
七
頁
에
서
)

興
奮
에 

가
득
차
게 

하
였
다
。

F
—
86
、
T
—

6 
에 

依
한 

特
殊
飛
行
이 

驚
異
와 

感
動
으 

로 

입
을 

벌
린 

參
觀
人
들 

앞
에
서 

擧
行
되
었
고
、
F
—
86
에 

依
한 

音
速
突
破
飛
行
과 

F 

丨

86
編

隊

에
 

依
한 

對
地
攻
擊 

示
範
이 

있
었
는
데 

漢
江 

모
래 

沙
場 

위
의 

目
標
物
에 

命
中
彈
을 

퍼
붓
는 

妙
技
에 

天
地
를 

뒤
흔
드
는 

拍
手
喝釆
 

소
리
가 

흘
러
나
왔
다
。
마
즈
막
으
로 

落 

下
傘
降
下
와 

H
I

19
헤
리瞀

터
에 

依
한 

救
出
作
戰
으
로
저 

하 

늘
의 

祭
典
은 

幕
을 

내
리
었
는
데 

百
數
十
餘
台
의 

各
種
航
空 

機
가 

參
加
하
여 

九
十
分
間
에 

걸
쳐 

一
 

絲
不
亂
하
게 

繼
續
된 

同
祭
典
은 

參
觀
人
들
에
게
는 

오
직 

感
激
과 

興
奮
、

感
嘆
의 

連i

이
었
던 

것
이
中
。
여
기
에 

參
加
한 

飛
行
機
는 

H
—

19
혜

리
좁
터
를 

除
外
하
고 

는 

全
部 

太
極
의 

標
識
이 

달
런 

韓
國
空 

軍
機
이
었
다
。 

'
신i  

이
와
같
이 

四
二
八 
二
年 

가
을 

第

一  

回
航
空
日
을 

制
定
한
G
 

以
後

로 

連
年 

盛
大
한 

航
空
日 

記
念
行
使
를 

擧
行
하
여 

옴
에r

났 

따
라
서 

날
로 

飛
躍
的
으
로 

,
發

展

을
 

거
듭
하
는 

우
리
空
軍
의
1
 

威
容
이 

해
를 

바
굴
때
마
다 

온
겨
레
의 

앞
에
서 

誇
示
되
었
고 

國
民
도 

또
한 

해
가 

갈
수
록 

航
空
에 

對
한 

認
識
과 

憧

憬

을

.'-1 

더
욱 

새
롭
게 

하
여 

國
防
上
에 

있
어
서
의 

空
軍
力
외 

重
要
性 

이
나 

現
代 

文
明
의 

極
致
인 

航
空
機
의 

發
達
相
을 

몸
소 

目 

睹
하
고 

體
驗
하
게 

되
어 

이
나
라 

航
空
界
發
을 

더
욱 

促
進
하 

게 

되
었
다

a

自
由
롭
게 

우
리 

하
늘
을 

우
리
만
음
대
로 

날
을
수 

있
는 

으

늘
날 

韓
國
空
軍
과 

韓
國
航
空
界
의 

前
途
는 

참
으
로 

前
途
洋 

祥
하
다
고 

할
것
끼
다
。 

Q

부
事
■

提
供
)



<

航
空
日
祝
詩>

蒼
穹
頌

朴
 

琦
 

遠

宇

宙

를 

縮

圖

할 

푸
른 

意

愁

에 

恒
時 

가

슴

은 

부

푸

러 

■
 

L
Q

 

攸

攸

히 

蒼

穹

을 

아

람

하

여 

구

름

을 

갈

피

하

는 

뜻

이 

가

을

처

덤 

드

높

다

。

r
r

*1丄

한
갓 

솟
치
고 

솟
구 

어 

푸

르

름

에 

思

索

하
는 

東

方

의 

하

늘 

끝 

I
U
.

*

攸

久

히 

한
점 

세

벽 

별

을 

探

求

하
기
에 

오
늘
이 

있
어 

燦

爛

하

다

。

太

陽

은 

恩

惠

하
여 

일

곱

빛 

黃
金 

꽃

다

발

을 

銀

翼

에 

던

저

주

면 

大

洋

은 

湧

湧

히 

구
비
처 

한

幅 

바

다

를 

근
럼 

하

기

엔 

落

梅

같
은 

地

圖

가 

눈 

아

래 

감

돌

았

다

。

여
기 

꺾

지

못

할 

氣

魄

이 

굳
어
간 

機

體

는 

고
된 

歷

史

위
에 

閃

光

을 

点

치
고 

오
랜 

風

雨

속

에 

굿
센 

矜

持

를 

忍

耐

하
기 

젊

음

이 

이

토

록 

보
람
하
는 

蒼
空



의 

使

徒

었

다

。

사

람

이 

애

써 

하
늘
로 

하

늘

로

만 

받

드

러 

올

리

기

에 

功
을 

세

우

던 

날 

파
란 

意

志

를 

차

츰 

하

늘

을 

닮

어 

地

球

를 

오
줌
안
에 

두

는

걸 

자

랑

삼

는 

平

和

의 

날

개 

었

다

。
-

C

罪

와 

惡

이 

모
두 

땅

덤

이 

위

에

서

만 

빚

어

지

는 

人

間

의 

卑

屈

함
을 

반
차
고 

차

라

리 

蒼

穹

에 

날

어 

神

의

뜻

에 

귀 

기

울

리

는 

조
香

!
한 

마

음

을 

志

操

했

다

。

한

데 

따

옥

이 

조
용
히 

흘

러 

거

리

킴 

없

는

、

九
逵
의 

길
위
에 

가

을 

독
수
리 

처
럼 

때

로

는

義

앞
엔
、
千

仞
絕

壁

도 

劫

나

지 

않

는 

엄

정

난 

怒

號

를 

불 

멸

았

다

。

우

러

러 

우

러

러 

저

렇

듯 

높
은 

M
座

같

은 

位

置

에 

無

數

한 

旗

幅

을 

列
지

어 

가

는

데 

아丨
 

自

由

의 

瓷

勢

에 

눈

이 

부

신

다

。

1466



規V爆教！ 셨-졍표總，?嘴

韓
國
人营

만
이 

歷
史
上 

最
初
로A1营
 

上
空
을 

飛
翔
하
다

人
類
는 

오
랜 

옛
날
부
터 

하
늘
을 

憧
憬
하
여 

二
十
世
紀
初 

부
터
는 

드
디
어 

그 

꿈
을 

實
現
시
킬 

수 

있
게 

되
었
지
마
느
」
、
 

日
帝
에
게 

나
라
를 

强
奪
當
한 

우
리 

民
族
에
게
는 

마
음
대
로 

날
#
-

수 

있
는 

하
늘 

조
차 

없
었
다 

그
리
하
여
앞
으
로 

닥
쳐
을 

航
空
時
代
를 

豫
見
하
고 

하
늘
을 

일
터
로 

하
겠
다
고 

나
선 

우 

리
의
航
空
界 

先
覺
者
들
은 

不
得
己 

外
國
하
늘
율 

날
러
야
만
했 

고
、

또
는 

가
진 

苦
楚
를 

겪
어
가
며 

飛
行
術
를 

배
웠
으
면
서 

도 

異
國
하
늘
마
저 

마
음
대
로 

날
를
수 

없
는 

쓰
라
림
을 

언
제

764

나 

겪
으
면
서 

祖
國 

하
늘
을 

마
음
대
로 

날
를 

수 

있
는 

날
을
버 

손
꼽
아 

기
다
렸
던 

것
이
다
。

八
、

一
 

五 

解
放
、
日
帝
의 

쇠
사
슬
이 

풀
리
면
서 

그
날
은 

드 

디
어 

왔
다
、

그
러
나 

어
찌 

뜻
하
였
으
랴

! 

붉
은 

魔 
手
가 

祖 

•
 

國 
하
늘 

北
半
을 

뒤
덮
고 

南 
쪽
마
저 

뒤
덮
으
려 

할 
줄
이
야

! 

그
리
하
여 
祖 
國 
解
放
과 

더
부
러 

祖 
國 
하
늘
을 

마
음
대
로 

날
르 

겠
다 

고 

줄
을 

이
어 

돌
아
온 

보
라
매
들
은
、
切
迫
한 

國 
內
情 

勢
와 

祖 
國 
하
늘
의 

防
禦 

없
이 

법
어 
으
는 

붉
은 

魔 
乎
를 

막
. 

을 

길
은 

따
로 
히 

없 
엇
던 

現贲

을 

直
視
하
고
、
하 
早 

速
히
우 

리 

하
늘
을
지 
키
기 

위
하
여 

憤
然
히 

七
人
幹
部
를 

中
心
으
로



★ 航 空 特 輯

第 

|
回
航
空
日
은 

四
二
八11

年
九
月
十
五
日

汝
矣
島
基
地
에
서 

幕昼
 

올
리
다

四
二
八 

一
 

年
九
月
十
五
日
에 

歷
史
的
인 

初
飛
行
을 

開
始
한 

飛
行
部
隊
는 

그 
後 

十
月
에 

引
受
받

은

L
1

5 

十
台
와 

함

四
二
八 

一
 

年
初
여
름 

航
空
部
隊
를 

組
識
하
였
다
、 

그 
後 

着
釐 

土
台
를 

닦
아
나
아
가
던 

航
空
部
隊 

(
當
時 

正
式
名
稱
은 

陸
軍 

航
空
基
地
司
令
部
)

에
서
는
、
四
二
八 

一
 

年
九
月
十
三
日
附
로 

美 

軍

으
로
부
터
最

初

로

1

—

四
型
練
習
機 

十
台
를 

引
受
받
아 

金
浦
基
地
에
서 

金
貞
烈
大
尉
(
現
中
將
〕
을 

部
隊
長
으
로 

하
는 

I  

飛
行
部
隊
를 

編
成
하
고 

그
날
부
터 

純
全
히 

우
리 

손
으
로 

이 

I  

를 

組
立
한 

다
음 

即
時 

飛
行
訓
練
을 

開
始
하
여 

九
月
十
五
日 

一
 

을 

만
들
게 

하
였
던 

것
이
다

\  

感
激
외 

날 

九
月
十
五
日
、
가
을
도 

짐J

어
가
고 

干
름

한 

점 

없
이 

드
높
게 

개
인 

극
닫 

金
浦
基
地
上
空
에
서 

韓
國
歷
史
上 

一
 

最
初
로 

純
全
히 

韓
國
人
들
만
이 

操
縱
하
는 

飛
行
機 

十
台
가 

I  

編
隊
飛
行
에 

成
功
하
여 

自
由

스
럽
게 

銀
翼
을 

빛
내
면
서 

서 

I  

울 

上
空
을 

飛
翔
하
므 

로
써
 

韓
國
航
空
歷
史
上
에 

華
麗
한 

첫 

一
 

페
이
지
를 

裝
飾
하
였
다
、
이
날
부
터 

우
리 

겨
레
는
그
립
던 

祖 

I  

國
하
늘
을 

마
음
대
로 

날
으
게 

되
었
고
、
이
와 

아
울
러 

이
날 

부
터 

默
默
히 

訓
練
을 

거
듭
하
여
온 

우
리 

空
軍
은 

祖
國
하
늘 

을 

지
켜
왔
다
0

때 

麗
順
叛
亂
事
件 

鎭
壓
作
戰
에 

參
加
、

四
二
八
二
年
부
터
는 

濟
洲
島
暴
動
事
件 

瓮
津
戰
鬪
等
에 

出
動
하
여 

活
躍
을 

거
물
하 

여 

왔
는
데 

四
二
八
二
年
九
月
十
五
日
、

歷
史
的
인 

記
念
日
의 

첫
돐
을 

맞
이
하
게
된 

當
時
陸
軍
航
空
軍
司
令
部
(
陸
軍
航
空
닳 

地
司
令
部
가 

改
稱
된
것
)

에
서
는 

뜻
깊
은 

이
날
을 

永
久
히 
舉
 

族
的

으
로 

記
念
하
고 

온 

國
民
의 

航
空
思
想
을 

曰5

揚

시
키
기 

위
하
여 

政
府
의 

協
力
下
에 

이
날
을 

航
空
日
로 

制
定
하
고 

第 

一
 

回
航
空
日
記
念
行
事
를 

汝
矣
島
基
地
에
서 

盛
大
히 

擧
行
하 

였
다
。
當
日 

上
午
十
時
부
터 

擧
行
된 

同
記
念
式
典
에
는 

副
統 

領

李

始

榮

、
國
務
總
理
李
軺
奭
、

國

會

議

長

申

翼

熙

、
國
防 

部
長
官 

申
性
模
、
同
次
官 

崔
用
德
、

其
他 

三
府
要
員
、

서
울 

市内
 

數
萬
名
의 

學
徒
가 

參
席
한 

가
운
데 

航
空
機
展
示
、
空 

中
妙
技
等 

多

彩

로
운 

行
事
가 

盛
大
히 

擧
行
되
없
다
。

이
날 

展
示
된 

航
空
機
는
L

—

4

、
L

I

5 
等

이
었
다
。

第 一  

回
航
空
日
을 

치
른
지 

며
칠 

안
되
는 

四
二
八 
二
年
十
月
一 

日
陸
軍
航
空
軍
은 

陸
軍
隸
屬
으
로
부
터 

離
脫
되
어 

堂
堂
히 

陸 

海
軍
과 

어
께
를 

나
란
히 

하
는 

空

軍

으
로
서 

獨
立
하
였
다
。
M

는
움

!
과 

感
激
에 

잤
던 

篛
二
回
航
空
曰

1

四
二
八
二
年
十
月
一 

日
에 

獨
立
한 

空
軍
은 

날
로 

增
强
을 

거 

듭
하
여 

으
던
中 

四
二
八
三
年
六
月
二
十
五
日 

戰
亂
을 

맞
이
하 

.
 

여 

勇
戰
敢
鬪
하
였
으
나 

地
上
戰
鬪
가 

不
利
하
여 

後
退
作
戰
을



★ 

거
듭
한 

韓
國
軍
및 

U
N
軍

은 

洛
東
江 

弓
形 

防
禦
線
에
서 

最 

_ 

後

의 

防
禦
陣
을 

構
築
하
고 

反
擊
作
戰
開
始
의 

時
機
를 

기
다 

空 

리
고 

있
었
다
。 

이
때
에 

또 

다
시 

돌
아
온 

航
空
日
、

그
러
나 

航 

굽
힐
줄 

모
르
는 

우
리
空
軍
은 

敵
陣
에
서 

下
過 

十
餘
K
M 

밖 

에 

떨
어
지
지 

않
은 

大
邱
市
內
에 

空
軍
本
部
가 

자
리
잡
고 

있 

었
지
만
은 

戰
地
에
서
도 

이 

意
義
깊
은 

第
二
回
航
空
日
을 

多 

彩
롭
게 

祝
賀
하
고
저 

萬
般
의 

準
備
를 

갖
추
었
다
。

그
리
하
여 

空
軍
本
部
가 

主
動
이 

되 

고 

國
防
部
政
訓
局
、

文
總
救
國
隊
의 

後
援
아
래 

大
邱
市 

文
化
劇
場
에
서 

九
月
十
五
日
十
三
時
부
터 

金
貞
烈
空
軍
總
參
謀
長
、
崔
用
德
空
軍
士
官
學
校
長
、
朴
範
集 

空
軍
參
謀
副
長
、

金
省
三 

海
軍
參
謀
副
長C

國
防
部
長
官
을 

代 

理
하
여 

參
席
} 

政
府
側
에
서
는 

趙
炳
玉 

內
務
部
長
官
等
貴 

賓
臨
席
下
에 

金
基
完 

空
軍
政
訓
監
의 

司
會
로 

記
念
式
을 

擧

I
 

行
하
고 

政
訓
局
工
作
隊
의 

合
唱
、

文
總
의 

詩
朗
讀
、
戰况

뉴 

— 
스 

上
映
等
으 

로
서 

十
七
時
에 

閉
式
하
였
다
。
이 

意
義
깊
은 

記
念
式
이 

擧
行
되
는 

途
中 

大
韓
民
國
陸
海
空
軍
總
司
令
部
에 

서 

十
五
日
十
三
時
隊
十
五
分
에 

發
表
한 

U
N
軍
및 

韓
國
軍
反 

I  

擊
作
戰
開
始
報
道 

號
外
소
리
는 

大
邱
文
化
劇
場 

周
邊
을 

뒤
흔 

들
었
고
、
感
激
과 

눈
물
과 

興
奮
과 

希

望

으
로 

빛
나
는 

第
二 

« 

回
航
空
日 

記
念
式
典
을 

더
욱 

빛
나
게 

하
였
다
。 

m 

一

 

이
날
부
터 

U
N 
軍
및 

韓
國
軍
은 

北
進 

北
進
을 

거
듭
하
여 

_ 

우
리
空

軍

도 

九
月
二
十
四
日
부
터 

서
울
地
區
로 

復
歸
를 

開
始

하
여 

十
月
一
日
에 

맞
이
하
였
던 

空
軍
獨
立
第
一
回
記
念
日
은 

서
울
復
歸
속
에
서 

보
냈
다
。 

.

航
空
日
과 

空
軍

記
念
日
의 
併

合

反
擊
作
戰
開
始
와 

함
께 

傀
儡
軍
을 

擊
滅
하
고 

民
族
的
念
願 

인 

祖
國
統
一 

이 

곧 

成
就
되
는
둣 

하
였
드
니 

中

共

오
랑
캐
의 

侵

入

으
로 

再

次

서
울
을 

버
리
고 

피
눈
물
나
는 

後
退
作
戰
을 

G
 

繼
續
하
여 

南
韓
에
는 

男
負
女
戴
하
여 

自
由

를 

찾
아 

南
下
하 

G
 

는 

避
亂
民
이 

汎
濫
하
였
다
。 

그
러
나 

韓
民
族
은 

주
지
앉
지
.

ᅪ 

않
었
다
。

우
리
空
軍
은 

이 

後
退
時
期
에 

있
어
서
도 

訓
練
에
1
 

訓
練
을 

거
듭
하
여 

四
一 

一
八
四
年
八
月 

一
 

日
에
는 

一
 

個
戰
鬪
飛

M
 

行
團
을 

갖
게
되
고 

智
異
山
地
區 

共
匪
討
伐
作
職
을 

通
하
여
나 

그 

實
力
을 

內
外
로 

認
定
받
는
등
、 

四
二
八
四
年 

가
을
은 

對 

敵
軍
單
獨
出
擊
作
戰
을

遂
行
하
기
위
한 

m 
備

를
갖
^

느
라
고 

한
참 

바
쁜 

때
이
었
고
、
各
界
各
層
의 

國
民
들
로
부
터 

空箪

의 

强
化
를 

冀
願
하
는 

航
空
機 

獻
納
金
이 

連
日 

답
지
하
고 

있
던 

때
이
었
다
。
따
라
서 

第
三
回
航
空
日
에
는 

特
別
한 

行
事
가 

없 

었
고 

다
만 

國
內
各
機
關
으 

로
부
터 

新
聞
、
放
送
等
을 

通
하
여 

航
空
日
의 

意
義
와 

하
루 

速
히 

空
軍
을 

强
化
해
야 

한
다
는 

要
旨
의 

激
勵
辭
가 

있
었
을 

뿐
이
었
다
。

이
어 

十
月 

一  

日 

當
時 

大
邱
에 

자
리
잡
고 

있
던 

空
軍
本
部 

에
서
는 

空
軍
獨
立 

第
二
週
年
記
念
日
을 

맞
이
하
여 

大
邱
市
文



I
 

化瓤

場
에
서 

上
午
九
時
부
터 

來
賓
#
數
參
席
한 

가
운
데 

嚴
肅 

한 

記
念
式
을 

擧

行
하
고 

下
午
에
는 

各
部
隊 

對
抗 

體
育
大
會 

等
과 

國
民
航
空
思
想昂

揚
을 

위
한 

放
送
等 

여
러
가
지 

行
事 

를 

擧
行
하
였
으
며 

또
한 

航
空
日
과 

空
軍
獨
立
記
念
日
을 

더 

욱 

빛
내
고 

意
義
깊
은 

날
을 

永
久
히 

記
念
하
여 

全
國
民
의 

航
空
思
想
를 

더
욱 

高
潮
시
外
기 

위
하
여 

航
空
日
을 

空
軍
記 

念
日
에 

'統
合
하
기
로 

決
定
하
였
다
。
(

이 

事
實
은 

當
時 

各
新
聞 

에 

報
道
되
고 

있
음

)

이
리
하
여 

四
二
八
五
年
부
터 

第
四
回
航
空
日
및 

空
軍
獨
立 

第
三
周
年
記
念
式
典
은 

十
月
一 

日
에 

全
國
民
이 

慶
祝
하
는 

가 

운
데
에 

擧
行
되
었
다
。

우
선 

四
二
八
五
年
十
月
一 

日
에
는 

南

端

X
X 
基
地
에
서 

大 

規
模
의

記
念
式
典
이
베
풀
어
졌
다

0.
同
式
典
에
는 

때

마

침

極 

東
地
區 

視
察
中
에 

있
던 

美

空

軍

長

官

「
핀
렛
터
」
氏
가 

이 

式 

典

에 

參
席
次 

東
京
으 

로
부
터 

當
基
地
에 

到
着
하
여 

더
육 

異 

彩
를 

띄
운 

가
운
데 

李
承晚

大
統
領
을 

爲
始
하
여 

咸
台
永
副 

統
領
、
申
翼
熙
國
會
議
長
、 

金
炳
魯
大
法
脘
長
、

各
部
長
官
및 

陸
海
空
軍
各
總
參
謀
長
、

그
리
고 

ᄀ
핀
렛
터
」
美
空
軍
長
官
을 

爲 

輯 

始
한 

美
極
東
空
軍
司
令
官
「
웨
이
랜
드
」
大
將
、
美
第
五
空
軍
司 

S#
令

官

「
바
—
카
스
」
中
將
以
下 

많
은 

韓
美
高
級
將
星
및 

來
賓
들 

 ̂

의 

參
席
裡
에 

盛
大
한 

記
念
式
典
이 

十
三
時
부
터 

同
某
地
에 

★ 

서 

베
풀
어
졌
다
。
먼
저 

飛
行
機
展
示
로
부
터 

시
작
하
여 

空
中

分
列
、
特
殊
飛
行
、
空
地
協
同
作
戰
및 

對
地
攻
擊
의 

實
況
、
落 

下
傘
降
下
等 

多

彩

로
운 

行
事
가 

擧
行
되
어 

그
동
안 

눈
부
시 

게 

자
라
나
온 

우
리
空
軍
의 

威
容
이 

激
讀
을 

받
었
。一
며
、
이 

어
서 

格
納
庫 

앞
에
서 

韓
美
兩
國
操
縱
士
들
에 

對
한 

勳
章
授 

與
式
이 

擧
行
되
어 

李
大
統
領
은 

空
軍
首
席
顧
問
官
「
표
—
드
」

大
領
以
下 

三
名
의 

美
空
軍
操
縱
士
에
게 

金
星
乙
支
및 

銀
星
忠 

武
功
勳
章
을 

授
與
하
는 

한
便
、
美
第
五
空
軍
司
令
官
「
바
—
카 

스
」
中
將
은 

金
英
煥
大
領
以
下 

九
名
의 

歷
戰
외 

韓
國
空
軍
操 

縱
士
에
게 

銅
星
航
空
勳
章
을 

授
與
하
여 

十
七
時
三
十
分
에 

式 

을 

마
치
었
다
。

이
날 

式
典
에
는 

F
—

51
무
스
탕
戰
鬪
機 

T 

—

6
>
L丨

.
4
、
L丨

5
、
L
—

19
等 

各
練
習
機
및 

連
絡
機
斗 

C
—

46
輸
送
機
가 

參
加
하
였
으
며 

同
式
典
에 

參
席
한 

數
十
名 

G
 

의 

國内

外 

記
者
들
은 

韓
國
空
軍
의 

發
展
相
을 

大
大
的
으
로
！>

 

國
內
外
에 

報
道
하
였
다
。 

M
 

이
와
같
은 

盛
大
한 

第
四
回
航
空
日
및 

第
三
回
空
軍
獨
立
記 

念
日
을 

南
端
基
地
에
서 

擧
行
한 

우
리
空
軍
에
서
는 

休
戰
이 

成
立
된 

以
後 

西
二
八

六
年
十
月 

一
 

日
의 

第
五
回
航
空
日
과 

第 

四
回
空
軍
獨
立
記
念
日
을 

우
리
空
軍 

과
이
롯
토
의 

보
금
자
리 

인 

鎭
海
에
서 

가
을 

하
늘
도 

질
어
가
는 

날 

第
二
期
士
官
生

徒 

의 

卒
業
式
과 

함
께 

擧
行
하
였
다
。

式
典
에
는 

李
大
統
領
과 

咸
副
統
領
이 

美
第
五
空
軍
司
令
官
專
用 

四
發
機
로 

來
鎭
하
여 

臨
席
하
였
고 

서
울
로
부
터
는 

特
別
列
車
가 

運
行
되
었
다
。



★ 

萬
場
의 

拍
手
를 

받
아
가
면
서 

滿
面
에 

喜
色
을 

띄
우
교 

鑑

輯 

海
基
地
의 

査
閣
台
에 

登
壇
하
신 

李
大
統
領 

뒤
에
는 

咸
副
統 

陰

領

、
孫
元 

一
 

國
防
部
長
官
을 

비
롯
한 

政
府
要
人
、
崔
用
德
空
軍 

i

總

蠢

«

.曰
善
燁
陸
軍
參
謀
總
長
、
朴
夭
圭
海
軍
總
參
謀
長
、 

美
第
五
空

軍

司

令

官

「
앤
더
—

슨
」
中
將
、
유
엔
韓
委 

各
國
代
表 

等 

內
外
貴
賓
이 

多
數 

자
리
잡
고 

앉
아 

앞
으
로 

벌
어
질 

盛 

大
한 

式
典
의 

幕

이 

을
라
가
기
를 

기
다
리 

고 

있
었
다
。

이
윽
고 

上
午
十
時
十
分 

東
海
岸 

基

地

로
부
터 

飛
來
한 

우 

리
空
軍
의 

F
—

51
무
스
.

탕
戰
鬪
機
編
隊
는 

多
島
海 

海
上
으
로 

부
터 

그 

勇
姿
를 

나
타
내
어 

太
極
標
識
도 

鮮
明
히 
查

閣
隊
上 

空
을 

飛
行
分
列
로 

지
나
갔
다
。

同
二
十
分 

對
地
攻
擊
.

으
로 

들
어
가 

南
海
上
空
에
서 

攻
擊
態 

勢
를 

갖
춘 

同
編
隊
는 

鎭
海
灣
內
에 

있
는 

小
竹
島
에 

假
設
한 

目
標
物
에 

對
하
여 

로
릴
彈
、

네
이
광
彈
、

機
關
砲
憂 

퍼
부
어 

百
發
百
中 

同
島
는 

膣
息
問
에 

불
바
다
로 

化
하
였
다
。

壇
上
의 

모
든 

觀
衆
들
은
, 

雨
雷
같
은 

拍
手
를 

보
내
었
다0  

곧
이
어 

特
殊
飛
行
으
로 

들
어
가 

여
러
가
지 

妙
技
를 

充
分
히 

보
여 

주
었
다
。

이
로
써 

이
날
의 

飛
行
行
事
는 

끝
나
고 

十
一
時
四
十
五
分
부 

터 

空
軍
士
官
學
校
校
庭
에
서
■
第
二
期
士
官
生
徒
卒
業
式
이 

擧 

行
되
었
다 
o

航
空
曰
ᄋ

I」

國
民
航
空
의 

날

이
와
같
이 

해
마
다 

多

彩

르
운 

行
事
를 

擧
行
하
여
오
는 

가 

운
데 

따

二
八
七
年
十
月
一 

日
의 

第
六
回
航
空
日
및 

空
軍
獨
立 

第
五
週
年
記
念
式
典
을 

서
울 

漢
江
人
道
樹
上
便 

靜
心
公
園
을 

中
心
으
로
하
여 

擧
行
하
기
에 

이
르
자 

이
제 

航
空
日
은 

完
全 

히 

온 

겨
레
가 

慶
祝
하
는 

國
民
航
空
의 

날
로 

化
하
고 

말

1

었
다
。 

7

이
날 

漢
江
人
道
橋
를 

中
心
으
로
한 

漢
江 

兩
뚝
에
는 

1

4
 

한 

市
民
들
로 

人

山
人
海
를 

이
루
었
으
며 

유
엔
旗
、
太
極
旗
1
 

空
軍
旗
가 

나
부
끼
는 

靜
心
公
園 

査
閱
台
에 

李
大
統
領
夫
妻
를

;丨

I 

비
롯
하
여 

咸
副
統
領
、
卞
榮
泰 

國
務
總
理
以
下 

全
國
務
委
員 

國
會
議
員 

其
他 

韓
美
高
級
將
星
이 

多
數 

參
席
한 

가
운
데
’

式 

은 

十
時
二
十
分
부
터 

開
始
되
었
다
。

式

은 

먼
저 

當
時 

國
防 

部
長
官 

特
別
補
佐
官
이
었
던 

金
貞
烈
中
將
에 

對
한 

大
統
領 

個
人
功
勞
表
彰
狀
및 

大
統
領
特
別叙

勳
金
星
乙
支
式
功
勳
章
이 

李
大
統
領
으
로
부
터 

親
授
되
었
고
、

張
德
昌
少
將
、
金
昌
圭
少 

將
에
게 

銀
星
乙
支
式
功
勳
章
、
金
信
准
將
、

張
盛
煥
准
將
、&

 

尙
澈
准
將
、
楊
正
秀
准
將
外 

六
名
에
게 

無
星
乙
支
式
功
勳
章
이 

各
各 

授
與
되
었
다
。
이
어
서 

金
得
龍
大
領
外 

六
名
에
게
는 

國 

防
部
長
官 

個
人
功
勞
表
彰
狀
을 

第
八
十 

一
 

地
上
裝
備
修
理
廠
에 

는 

盎
軍
參
謀
總
長 

部
隊
長
表
彰
狀
、

朴
忠
動
中
領
外 

一  

一
名
에



게
는 

空
軍
參
謀
總
長 

佩
人
功
勞
表
彰
狀 

尹
錫
俊
少
領
外 

五
名 

一
 

에
게
는 

民
議
院
議
長 

感
謝
狀
이 

各
各 

授
與
되
어 

오
늘 

數
萬 

觀
衆 

앞
에
서 

飛
躍
的
으
로 

發
展
을 

이
룩
하
여
온 

空
軍
의 

威 

一
 

容
을 

誇
示
할
수 

있
겠
금 

한 

功
勞
者
들
의 

功
勳
을 

높
이 
讃
 

揚

하
였
다
。

이

어

「
空
軍
의 

强
化
가 

더
욱 

要
望
된
다
는 

것
과 

空
軍
이 

\  

努
力
하
여 

모
든 

國
民
들
앞
에 

이
와
같
이 

空
軍
力
을 

자
랑
할 

j  

수 

있
음
을 

기
쁘
게 

여
긴
다
」
는 

要
旨
의 

李
大
統
領 

訓
示
가 

I  

있
은
後 

示
威
飛
行
으 

로 

들
어
가 

十 

一  

時
八
分
을 

期

하
여 

姿 

一
 

態

를 

나
타
낸 

F
—

51
二

台

에
 

뒤
이
어 

T 丨

6
編
隊
群
(
十
二 

一
、
台
〕
、
F
51
編

隊

群

(
五

八

台

)
等

의

 

分
列
式
이 

있

었

고

F

—
51

I 

四
機
編
隊
의 

特
殊
飛
行
、
同 

八
機
編
隊
의 

對
地
射
擊
이 

있
어 

漢
江 

모
래
白
砂
場 

위
에 

架
設
된 

目
標
物
에 

百
發
百
中
하
는 

妙
技
에 

觀
覽
者
들
은 

恍
惚
하
여
졌
는
데 

繼
續
하
여 

美
空
軍
側 

외 
賛

때
飛
行
에 

들
어
가 

F
—
86
세
이
버
— 

겟
트
機 

十
二
台 

외 

編
隊
飛
行
、
同
十
二
台
외 

編
隊
單
縱
陣
、

同
四
台
외 

音
速 

、
 

突
破
飛
行
、

T
I

33
외 

編

隊

飛

行

、

韓

國

,空

軍

에

 

依
한 

落

下 

傘
降
下
等
이
•

있
은 

다
음 

十
一
時
五
十
七
分
에 

盛
大
한 

第
六 

 ̂

.回

航

空

日

行

事

는

 

幕
을 

내
린 

것
이
었
다
。

 ̂

그
다
음 

四

二

八

八

年

十

月

一

 

日
、

仲
秋
節 

다
음
날
이 

었
던 

 ̂

第
七
回
航
空
日
에
는 

漢
江
兩
岸
에 

實

로 

數
十
萬
의 

群
衆
이 

★ 

雲
集
하
여 

이
제
야 

발
로 

온 

겨
레
가 

합
께 

慶
祝

하
는
,

航
空

日
이 

되
었
다
는 

感
을 

더

육 

두
렵
게 

하

였

다
0'
그
날 

서
울
市 

內

의 

모
든 

車
輛
은 

漢
江
기
슭
으
로 

모
여
드
는 

市
民
들
을 

이 

른
아
침
부
터 

輸
送
하 J

一
라
고 

大
混
雜
을 

이
루
었
다
。

靜
心
公
園 

査
閱
台
에
는 

咸
副
統
領
을 

비
롯
한 

三
府
要
人
은 

勿

論

、

駐

韓
 

各
國
外
交
使
節
團
、
韓
美
三
軍
高
級
將
星 

多
數
가 

臨
席
하
였
고 

U

N
.旗

、

太

極

旗

、

空

軍

旗

가

 

펄
럭 

거
리
었
다

〇

드
디
어 

正
刻 

十
四
時
가 

되
자 

F
—
86
세

이
버
— 

젯
트 

機 

二
台
가 

漢
江
人
道
樹
에 

달
락
말
락
할 

程
度
의 

高
度
로 

날
러 

와
서 

爆

音

도 

우
렁
차
게 

뚝
섬
쪽
으
로 

腌

息
間
에 

지
나
가
고 

말
었
다
。

그
러
나 

同 

F
I

86
은 

美
空
軍
의 
賛

助
에 

依
한
것 

이아니고

 

우
리 

空
軍
操
縱
士
가 

操
縱
하
는 

太
極
의 

標
識
도 

鮮
明
한 

우
리
空
軍
의 

飛
行
機
었
던 

것
이
다
。 

U
 

七
年
前 

L
—

4 

十
台
로 

서
울
上
空
을 

飛
翔
한
것
이 

어

제

ᅪ
 

같
것
만 

어
느
덧 

韓
國
空
軍
은 

時
代
의 

最

尖

端

을
 

걷
는 

最

新

1
 

銳
戰闘

機
로 

裝

備

된 

現
代
空
軍
으
로 

飛
躍
的
인 

發
展
을 

이 

투
어 

그 

堂
堂
한 

威
容
을 

數
十
萬 

群
衆
앞
에 

보
여
平

고 

있 

는 

것
이
었
다
。

連

이
어 

F
—
86
編

隊

群

의
 

編
隊
飛
行
、
짧
은 

銀
色
으
로 

말
숙
히 

丹
裝
한 

T
—
33
젯

트

機

의
 

空
中
分
列 

또 

T

—

6 

및 

C

—
46
輸
送
機
編
隊
群
等
이 

連
續
的
으
로 
莶

閱
台 

앞
을 

지
나
갔
다
0 

뒤
틀 

이
어 

F
—
86
、

T 
— 
6 

F
—

51
各
 

編
隊
의 

編
隊
單
縱
陣
이 

繼
續
되
어 

하
늘
을 

바
라
보
고
있
는 

參
觀
人
들
의 

눈
에 

오
직 

感
激
의 

눈
물
과 

(
十
七
頁
에
계
속
)



X
X

X

限

없
이 

넓
고 

푸
른 

저 

하
늘
을 

우
러
러 

보
면 

누
구
든
지 

날
개
를 

달
고
、
마
음
대
로 

날
라
보
고 

싶
은 

衝

動

을 

느
걸
것 

이
다 
G

이
와
같
은 

人
類
의 

하
늘
에 

대
한 

憧

憬

은 

아
직
文

化

가 

發 

達

하
지 

않
은 

太
古
적
부
터 

이
미 

存
在
하
고 

있
었
다
는 

것
은 

希

臘

의 

神

話

를 

보
아
도 

알 

수 

있
는 

것
이
다
。

이 

으
랜 

꿈
이 

드
디
어 

飛
行
船
을 

낳
았
고 

飛
行

機
를 

만 

들
어 

내
어 

으
늘
날
과 

같
은 

놀
라
운 

航

空

時

代

-i-
가
저
온 

것
이
라
고 

흔
이
말
한
다
。

그
러
나 

航

空

機

의 

實

現

을 

위
해
서 

着

實

하
게 

걷
기 

시
작
한 

것
은 

十
八
世
紀
宋
의 
產

業
革
命
以 

後

의 

일
인 

것
이
다
。

即 

하
늘
에 

대
한 

憧

憬

에 

科
學
과 

技 

術

이 

따
르
므
로
서 

비
로
소 

航

空

機

는 

發

明

된 

것
이
다
0.
 

꿈 

만 

가
지
고
는 

決

모 

훔
륭
한 

發

明

은 

이
루
어 

질 

수 

없
는

發

達

했

다
 

3
7

外
 
誌
에
서

.

14

것
이
다
。

「
테
으
날
도
•

다
•

빈
치
」
와 

같
은 

天
才

도 

十

과

M 

世
紀
에 

래
어
났
기 

때
문
에 

飛

行

機

외 

發
明
에
는 

조
곰
도 

寄 

與

할 

수 

없
었
던 

것
이 

아
닌
가
?

★

「
동
글
피
에
」
의 

氣
球

太
古
的
부

터

사

람

이

꿈

꾸

고

있

던

//
하

늘

을

날

으

는

技 

術

"
은 

새
®
)

의 

흉
내
를 

내
어 

날
개
를 

利

用

해
서 

날
으
는 

것
이 

었
을 

것
이
다
。

오
늘
날
의 

航

空

機

分

類

에
서 

말
하
자
면 

重

航
空
機
를 

發

明

하
려
는 

努

力

이
었
다
。

그
러
나 

人

類
를 

처
음
으 

로 

空
中

으
로 

上
昇
시
킨 

것
은 

重 

航
空
機

가 

아
니
라 

空

氣

보
다
도 

가
벼
운 

氣
球
였

다

。

이 

世 

界
最
初

의 

氣
球
를 

發
明
한 

사
람
은 

佛
蘭

西

의

「
동
골
피
에
」 

兄
弟
였
다
。

一

七
八
三
年
十
一
月 

二
十
一
日
에

「
필

라

토
르，

드 

•
 

로
지
에
」
가 

이
것
을 

타
고 

人

類
最
初
의 

飛
行

에 

成
功
하
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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던 

것
이
다
0.

그 

한
달 

後

에 

亦
是 

佛

蘭

西

의

「
사
르
르
」
敎

授

가 

水
素 

「
까
스
」

를 

넣
은 

氣

球

를 

發

明

하
여 

두
時

間

이
나 

飛
行
하 

口
一
로

써
 

사
람
들
의 

航

空

熱

을 

더
욱 

북
돋
우
어 

주
었
다
。

-
 

\

★ 

初
期
의 

飛
行
船

氣
球
의

「
까

《一
」

袋
를 

流
線
形
으
로 

해
서 

空
氣
속
을 

進
行 

하
는
데 

便
利
한 

形
態
로 

하
고 

그
에 

動
力
을 

달
아
서 

自
由 

로
히 

하
늘
을 

날

으
도
록 

한 

것
이 

飛
行
船
이
다
。 

十
九
世
紀 

의 

後
半
부
터 

歐
羅
巴
各
國
에
서 

硏
究
되
었
지
만 

動
力
으
로
서 

電

氣

「
모
으
터
」
나 

蒸
氣
機
關
을 

使
用
하
면 

機
關
이 

무
거
워 

서 

別

로 

큰 

馬
力
의 

것
은 

使
用
할 

수 

없
어
서 

速

度

도 

느 

리
고 

조
끔
만 

바
람
이 

불
어
도 

날
으
지 

못
하
는 

形
便
이
었
다 

一  

八
八
0
年

에 

獨
逸
의

「
볼
페
르
-

드
」
가 

처
음
으
로 

飛
行
船 

用 

動
力

으
로
서 

가
볍
고 

馬
力
이 

나

는

「
까
솔
린
」
發
動
機
를 

使
用
하
였
다 
0

一  

九
0〇

年 

七
月 

二
日
、
獨
逸
의

「
僅
필
런
」
伯
은 

世
界 

最
初
의 

硬
式
飛
行
船
의 

飛
行
에 

成
功
하
였
고 

一
九〇

一
年 

空 

十
月 

十
七
日 

當
時 
怫

蘭
西
에
서 

航
空
을 
研

究
하
고 

있
던 

航 

「
브
라
질
」
人

「
산
토 

•
 

듀
몽
」
은 

自
作
의 

軟
式
飛
行
船
으 

로

 ̂

「
와
겔
」
塔

의

周
圍
를 

一
周
하
므
旦
써

飛
行
船
의

資
用
性
을

證

听

하
였
다

0.

이
리
하
여 

飛

行
船
은 

一
 

九 

一
 

五
年
頃
까
지
는 

飛
行
機
의 

좋 

은 

敵

手

로
서 

널
리 

使
用
되
었
다
。

★

「
리
리
엔
탈
」
의 

「
글
라
이
더
」

重
航
空

機
의 

分

野

에
서 

先

驅

者

로
서 

손
꼽
을 

수 

있
는 

것 

은 

獨
逸
의

「
리
리

엔
탈
」

이
다
。

그
는 

一  

八
九〇

年

에

「
글
라
이
더
」

를 

만
들
어 

언
덕
에
서 

뛰
어 

내

려

「
글
라
이
더
」
의 

性
能
을 

여
러
가
지 
研

究
하
므
로 

서 

마
침
내 

出
現

한 

飛
行
機
의 

技

術

的

인 

基
礎
를 

確
立
하
였 

다
0 

옛
날
부
터 

人

類

에
게 

큰 

수
수
꺼
기
였
고 

憧

11-
외 

對
象 

4
 

이
었
던 

새
(

鳥

)
의 

飛

行

은 

決

코 

〃
神
秘

"
한 

것
이 

아
니
라 

0
 

力

學

的

으
로 

說
明

할 

수 

있
다
는 

것
이 

그
에 

依

해
서 

처
음 

1
 

으
로 

解
明
되

었
다
。

그
에 

이
어
서 

英
國
의

「
필
쳐
」
、
美

國

의 

「
사
뉴
우
트
」
、 

「
라
이
르
」
兄

弟

等

도 

「
글
라
이
더
」

를 
研
 

究
하
였
다
。★

「
라
이
트
」
의

飛
行
機

「
리
리
엔
탈
〕
을 

비
롯
한 

그 

밖
의 

사

람

들

의

「
글
라
이 

더
」研

究

에 

依

해
서
、

固
定
된 

날
개
를 

가
지
고 

空
氣
를 

飛 

行

하
는 

境

遇

의 

空
氣
力
學
的
인 

事

宵

이 

解

明

되
었
으
며 

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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便

으
로
는 

動
力
으
로
서 

가
법
고 

馬
力
이 

나

는

「
까
솔
린
」 

翼획 

發

動

機

가 

發

明

되
었
으
므
로 

이 

두
가
지
를 

結
合
해
서 

飛
行 

持 

機

를 

製

作

하
면 

반
곳
이 

成
功
하
리
라
는 

可

能

性

은 

二〇

世 

紀

를 

맞
이
해
서 

더
욱 

뚜
렸
해
졌
다
。

이
때 

많
은 
研

究
者
에 

앞
서
서 

世
界
最
初
의 

飛

行

에 

成
功 

한 

것
이 

美
國
의

「
라
이 

트
」

兄
弟
이
다
。

兄

弟

는 

自

作
의 

機 

體

에 

自
作
의 

一一
◦
馬
力 

r

까
솔
린
」
發

動

機

를 

달
고 

一
 

九〇
 

三
年 

十

一

一

月
 

十

七

日

「
노
오
스 

•
캐
로
라
이
나
」
州

「
키
리
. 

호
오 

크
」

에
서 

이 

歷
史
的

인 

飛
行
을 

行

하
였
다
。 

그 

記
錄 

은 

第

一  

回

가 

同

生

의 

操

縱

으
르 

距
離 

三
十
七
M

、
滯
空 

十 

二
秒
였

J7
最
後
의 

四
回
에
서
는 

兄
의 

操

縱

으 

료 

距
離 

一
一
가 

〇

M

、
滯
空 

五
十
九
秒

였
다
。

「
라
이
르
」
兄
弟
의 

飛

行

보
다 

•
 

二
個
月 

앞
서
서 

美

國

의 

r

 
랭
글

리

」
博

士

는 

美

國

政

府

르
부
터 

五
萬
弗
의
,研

究

費

를 

얻

어

「
맨
디
」
와 

協

力

하
여 

五
十
二
馬
力
의 

星

型

發

動

機

가 

달
린 

고
챙

이
 

모
양
으
로 

생
긴 

飛

行
機
를 

完

成

하
고 

一
 

九〇
 

三
年 

十
月 

七
日
과 

同 

十

二

H

八
日
의 

二
回
에 

걸

쳐

서

「
워 

싱
론
」

의 

「
포
으
토
맥
」
江

에
서 

試
驗
飛

行

을 

行

하
였
으
나 

두
번 

다 

射
出
裝
置
의 

故

嚀

으 马
 

失败

에 

끝
났
다
。

그
러
나 

그
의 

死
後 

一
 

九
一 

四

年

에 

그
의 

友

人

들
이 

이 

飛 

行

機

를 

修

埋

하

여

「
플
로 

으 

토
」

를 

달
아
서 

飛

行

에 

成

功

한 

것
을 

보
드
라
도 

r

랭
글
리
」
機

는 

世
界
最
初
의 

飛
行
機
가 

될

번 

하
였
으
며 

最
初
의 

試
驗
에
서 

失
敗
한 

것
이 

哀
惜
하
다
0 

그
리
고 

佛
蘭
西
에

서

는

「
쿨
테
망
•

아
데
르
」
가 

一
 

八
九
o
 

年

에 

製
作
한 

四
◦
馬
力
의 

蒸
氣
機
關
이 

달
런 

娥

行

機

「
에 

으
르
」
號
가 

同
年 

十
月 

九
日
에 

約
五〇

M
의 

飛
行
에 

成
功 

하
였
다
고 

해
서 

이
것
을 

世
界
最
初
의 

飛
行
機
라
고 

말
하
고 

있
시
만 

一
 

般
에
게 

認
定
되
지 

않
고 

있
다
。

★

「
보
아
잔
」
과

「
파
르
만
」
의 

推
進
式
複
葉
機 

h

飛
行
機
는 

一
 

九
◦
三
年 

美
國
에
서 

發
明
되
었
지
만 

一
 

九〇

<
 

八
年
頃
부
터
는 

그 
研

究
의 

中
心
은 
怫

蘭
西
로 

옮
겨
가
서 

性 

사 

能

도 

크
게 

向
上
되
었
다
。
이 

때
에 

가
장 

實
用
的
인 

飛
行
機 

i 

로
서 

많
이 

製
作
된 

것
은 

推

進

式

「
포
로
필
러
」

(
發
動
機
의 

뒤

에

「
프
로
될
러
」
가

달

려 

있
는 

것
)

을 

단 

複
葉
機
인
데 

그 

作
表
的
인 

것
이 

佛
蘭
西
의

「
보
아
잔
」
과

「
파
르
만
」
이 

었
다
。

「
과
르
만
」
複
葉
機
는 

當
時 

많
은 

世
界
長
距
離
記
錄 

을 

樹
立
하
였
다
。 

ri  
러
나 

이 

種
類
의 

推
進
式
複
葉
機
는 

速 

度
가 
■
 

느
려
서 

(
時
速
九〇

k
5 
程
度
) 

第

】
 

次
大
戰
이 

始
作
됨 

,
 

과 

더
부
러 

자
취
를 

감
추
었
다
。

★ r  
브
레
리
오
」
單
葉
機

第 

一
 

次
世
界
大
戰
以
前
의 

飛
行
機
搖
籃
時
代
에
는 

前
記
한
바



와 

같
은 

推
進
式
複
葉
機
가 

全
菡
이
었
으
나 
怫

蘭
西
의

「
브
레 

리
오
」
는 

單
葉
機
의 

主
張
者
였
으
며 

그
가 

製
作
한 

m
棄
機 

는 

複
葉
機
에 

比
해
서 

小
型
이
고 

輕
快
하
여
서 

몇
던
이
나 

記 

錄
的
인
，
飛
行
에 

成
功
하
였
다
。

그 

中

에
도 

有
名
한 

것
은 

一
 

九
◦
九
年 

七
月 

二
十
五
日
에

4T
해
진 

自
己
自
身
의 

操
縱
에 

依
한 

世
界
最
해
의 

英
悌
海
峽
橫
斷
飛
行
이
다
。

三
十
八

K
M
、
 

三
十
二
分
間
의 

飛
行
이
었
으
나 

航
空
史
上
에 

남
는 

劃
期
的
飛 

行

으
로
서 

一
 

九
二
七
年
에 

있

어

서

의

「
린 

드
버
어
그
」
외 

大 

西
洋
橫
斷
에 

比
할 

수 

있
는 

것
이
었
다
。 

더

욱

이

「
보
레
리 

오
」
m
棄

機

는 

一
 

九 

一
 

o

年

「
샤
베
」
에 

依

해
서 

처
음
으 

로 

「
알
프
스
」
를

橫
斷
하
였
고 

一
 

九 

二
一
一
年
에

는

「
페
구
」
에 

依 

해
서 

世
界
最
初
의

「
루
우
프
」

(
空
中
回
轉
) 

飛
行
에 

成
功
하 

였
다
。

★ 

水
上
機
의 

發
明

一
 

飛
行
機
의 

車
輪 

代
身
에 

浮
舟
를 

달
고 

水
上
에
서 

發
着
하 

는 

型
式 

卽 

水
上
機
를 

처
음
으
로 

完
成
한 

사
람
은 

佛
蘭
西 

외

「
안
리
•

파
아
블
」
인
데 

一
九
一〇

年
三
月
二
十
八
日
에

空 

處
女
飛
行
을 

하
였
다
。

효 

이
어
서 

美
國
의

「
커
어
리
스
」
가 

一
 

九 

二 

年 

一
 

月 

二
十 

W 

六
日
에 

亦
是 

浮
舟
가 

달
린 

水
上
機
로 

飛
行
하
였
고 

다
음
에

는 

胴
體
斗 

浮
舟
를 

兼
한 

艇
體
를 

가
진 

飛
行
艇
을 

發
明
하 

였
으
며 

一
 

九 

一
 

四
年
에
는 
双

發
의 

大
型
飛
行
艇
을 

完
成
하
여 

水
上
機
의 

發
達
에 

큰 

功
續
을 

남
겼
다
。

따
라
서 

一
 

般
的
으 

로 

그
를 

水
上
機
의 

祖
上
이
라
고 

불
으
고 

있
다
。

그
리
그 

美 

國
에
서
는 

「
과
아
블
」
의 

飛
行
은 

着
水
에 

失
敗
하
였
으 

므 

로 

「
커
어
터
스
」
가 

世
界
最
初
라
고 

말
하
고 

있
다
。

★ 

多
發
動
機
飛
行
機
의 

發
明

世
界
最
初
의 

多
發
動
機
飛
行
機
는 

現
在 

美
國
에

서

「
델
리 

물
터
」
의 

完
成
者
로
서 

有
名
한 

前

露
西
亞
人
「
시
코
르 

스 

키
」

에 

依
해
서 

一
 

九 

一
 

三
年
에 

完
成
되
었
다
。

翼
喪
二
八
、

二
M
、
全
重
量 

三
、
五〇
〇

kg
라
는 

當
時
로
서 

G 

는 

特
別
나
게 

큰 

飛
行
機
로
서 

一
 

◦
◦
馬
力
의 

發
動
機
를 

四
ᅮ
 

臺 

달
고 

있
었
다
。 

M

이 

해
에 

八
名
을 

신
고 

一
 

時
間 

四
十
五
分
을 

飛
行
하
므
로 

써 

他
國
에 

比
해
서 

뒤
떠
러
저 

있
던 

露
西
亞
飛
行
界
를 

鼓
舞 

하
였
다
。 

.
 

,

★ 

第 

一
 

次
大
戰
中
의 

軍
用
機

一
 

九 

一
 

四
年
에 

第 

一
 

次
世
界
大
戰
이 

勃
發
한 

當
時
의 

飛
行 

機
의 

世
界
記
錄
율 

보
면 

速
度
는 

時
速 

二
◦
三 

.
九
탄
1 

距
離



_ 

는 

一
、
0

二
一 

K
M 

高
度
는 

六
、

M

 

一
로
서 

漸

次

로 

實
用 

段
階
에 

까
지 

進
步
하
였
으 

므 

로 

곧 

軍
用
機
로
서 

偵
察
과 

爆 

:

ᅮ 

擊
에 

使
用
되
었
다
。
戰
況
의 

進
展
에 

따
라
서 

各
國
이 

모
다 

飛
行
機
의 

改
良
에 

非
常
한 

努
力
을 

傾
注
하
였 
으 

口I  

로 

飛
行 

機

는 

눈
부
신 

發
達
을 

하
였
으
며 

大
戰
四
年
동
안
에 

몰
라
볼 

程

度

로 

成
長
하
였
다
。
卽 

이 

동
안
에 

飛
行
機
는 

完
全
히 

어 

른
이 

되
었
던 

것
이
다
。

I
 

大
戰
四
年
間
의 

進
步
를 

綜
合
해
보
면

(
1
) 

性
能
이 

全
般
的
으
로 

顯
著
히 

向
上
되
었
다
。

(
2
) 

大
戰
前
까
지
는 

飛
行
機
의 

用
途
가 

確
實
치 

않
았
으 

나 

大
戰
과 

함
께 

戰
鬪
機
、

爆
擊
機
、

偵
察
機
等 

各
各 

그 

用
途
에 

따
라
서 

設
計
하
게 

되
었
다
。

(
3
) 

大
戰
前
까
지
의 

各
種
型
式
이 

淘
汰
되
어 

中
期
以
後
는 

牽
引
式 

(
「
프
로
필
러
」
가 

發
動
機
외 

앞
에 

있
는
것
)

의 

複
葉
機
로 

統
一
되
었
다
。

單
葉
機
는 
鞲

造
上 

複
葉
機
에 

比
해
서 

不
利
하
고 

外
形
이 

커
지
기 

배
문
에 

操
縱
性
이 

低
下
된
다
는 

理
由
로 

거
의 

使
用
되
지 

않
았
다
。

戰
鬪 

機
에
서
는 

操
縱
性
을 

重
要
視
한 

結
果 

三
葉
機
까
지 

使 

用
되
었
다
。

(
4
) 

大
戰
中
의 

急
激
한 

消
耗
에 

應
하
기 

爲

해
서 

生
産
이 

工
業
化
되 

고 

生產

能
力
이 

急
히 

增
加
하
였
다
。

例
컨
대 

怫

蘭
西
에
서
는 

大
戰
參
加
後 

四
個
月
만
에
는 

H
産 

六〇

臺
였
던
것
이 

終
戰
時
에
는 

月產
 

.五
、〇
〇
〇

臺

불 

넘
었 

다 
0

(
5
) 

한

때

는

「
硝

!
필
린
」
飛
行
船
의

「
런
던
」
空
襲
도 

行
해 

졌
으
나 

結
局 

飛
行
船
은 

無
價
値
하
다
는 

것
이 

證
明
되 

었
다 
0 

'
 

T

★ 

輸
送
機
의 

出
現 

—

.

.

.

.

.

.

.

.

.

.
 

r

戰
爭
이 

終
熄
됨
과 

더
부
러 

各
國
에
서
는 

大
戰
中
에 

많
이
/ 

製
作
한 

軍
用
機
의 

處
置
問
題
에 

逢
着
하
였
다
。 

그
리
하
여 

爆
擊
機
級
의 

大
型
機
는 

胴
體
를 

發
達
해
서 

속
에 

客
席
을 

만 

들
어 

輸
送
機
로 

하
고 

이
것
을 

使
用
해
서 

一
 

九
一 

九
年
頃
부 

터 

旅
客
과 

郵
便
物
을 

輸
送
하
기 

始
作
하
였
다
。

그
러
나 

이
와
같
은 

改
造
機
로
서
는 

經
濟
的
으
로 

보
나 

設 

備
와 

安
樂
외 

度
에
서 

보
나 

不
完
全
한
데
가 

많
았
으
므
로 

各 

國
에
서
는 

本
格
的
인 

輸
送
機
를 

製
作
하
기 

始
作
하
였
다
。 

이
에 

隨
件
해
서 

輸
送
機
關
으
로
서
의 

飛
行
機
도 

漸

次

로 

本 

格
的
인 

것
이 

되
어 

그

「
스
피
이
드
」
를 

武
器
로 

하
여 

鐵
道 

와 
船
舶
等
과
도 

對
抗
하
게 

되
었
다
。

第 

一
 

次
大
戰
後
부
터 

第
二
次
大
戰
前
까
지
의 

約
二
◦
年

동
안 

에 

各
國
에
서 

製
作
한 

輸
送
機
외 
毽

類
는 

많
이 

있
지
만 

그 

中
에
서
도 

一
 

九
二
五
年
以
後
의 

約
一 

年
閭
을 

代
表
하
는 

것
은



— 3 3 —

I
 

和
蘭
의

「
폭
커
」
였
으
나 

一
九
三
五
年
以
後
의 

代
表
者
는 

美 

國
의

「
더
글
라
스
」
였
다
。 

前
者
는 

高
翼
單
葉
으 

로
선 

主
翼 

I  

은 

木
製 

胴
體
는 

木
金
混
合
構
造
였
으
며
、
後
者
는 

低
翼
單
葉 

I  

全
金
屬
製
로
서 

近
代鲚

送
機
의 

基
礎
形
을 

完
成
한 

것
인
데 

모
다 

本
國
뿐
만 

아
니
라 

世
界
各
國
에
서 

널
리 

使
用
되
었
다
。

★

全
金
屬

製
飛
行
機

飛
行
機
의 

構
造
材
料
는 

第
一 

次
大
戰
이 

끝
날
때
까
지
는 

木 

材

가 

主
였
으
나 

獨
逸
의

「
융
커
스
」
는 

第
一 

次
大
戰
이 

끝
날 

무
렵 

(
一
 

九
一 

七
年
) 

오
늘
날
의 

飛
行
機
와 

같
은 

全

「
규
라 

르
민
」
製
의 

飛
行
機
를 

만
들
어 

飛
行
機
構
造
史
上
에 

劃
期
的 

인 

時
代
를 

가
저
왔
다
。

I  

★ 

歷
史
的
인 

長
距
離
飛
行

I  

第 

一
 

次
大
戰
後 

飛
行
機
의 

活
躍
舞
臺
는 

軍闬

에
서 

民
間
으 

로 

一
 

變
하
여 

各
國
에
서
는 

定
期
航
空
이 

열
리
는 

한
便 

各
種 

의 

新
記
錄
을 

目
標
로 

눈
부
신 

國
際
的
인 

爭
覇
戰
이 

展
開
되 

예 

었
다
。 

그
中
에
서
도 

特
히 

飛
行
家
들
외 

冒
險
心
을 

剌
戟
한 

空 

것
은 

大
西
洋
과 

太
平
洋
의 

橫
斷
飛
行
이 

있
으
며 

一
 

九
二
0 

M 

-
 
丨

一
二
◦
年
頃
에
는 

數

많
은 

歷
史
的
인 

飛
行
이 

있
었
다
。

그
러 

 ̂

나 

當骑

외 

飛
行
機
의 

航
續
性
能
으
르
서
는 

五
、
o〇
〇

k
m

•
 

以
上
을 

날
으
지 

않
으
면 

안
되
는 

이
斗
같
은 

大
洋
橫
斷
飛
行 

은 

冒
險
의 

要
素
를 

많
이 

지
닌 

것
이
었
으
며 

많
은 

犧
牲
者 

를 

내
었
으
나 

一
 

旦 

成
功
하
면 

世
界
의 

英
雄

으
로
서 

尊
敬
을 

받
고 

凱
旋
將
軍
처
럼 

故
國
의 

歡
迎
을 

받
았
다
。

主
要
한 

飛 

行
記
錄
을 

列
擧
하
면 

다
음
과 

같
다
。

1
、 

世
界
最
初
의 

大
西
洋
無
着
陸
橫
斷 

時
— 

一
九
一
九
年
六
月
十
四
日

人
—

「
올
곡
」
大

尉

「
브
라
운
」
中
尉
(
英
國
)

機
—

「
비
커 
스 

•
비
미
」
複
葉
機 

(
틀 

스
로 
이
스 

•
이
글
」

三 

五〇

馬

力

二

基

)

T

코
으 

스
」
—r

뉴
우
화
운
드
랜
드
」
에
서 

「
아
일
랜
드
」
의

「
그 

3r
ᅳ
덴
」
까
지 

(
三
、
◦
五〇

K
M
)

飛
行
時
間
—

十
六
時
間
十
二
分

2
、 

「
뉴
우
욕
」
•
巴
里
間 

大
西
洋
無
着
陸
橫
斷 

時
— 

一

九

二

七

年

五

月

二

◦丨

二
十
一
日 

人
— 

3

스 

•
 

A 

•
린 

드 
버
어 

그
」
8

S

機丨

「
라
이
안
」
N
I
P
單
葉
機 

(
「
라
이
旦 

•
괄
원
드
」
二
二〇
 

馬
力
)

「
코 

으 

스
」
—
」
뉴
우
욕J  
•
巴
里
間 

(
五
、

八
◦
九
K
M
) 

飛
行
時
間
—
三
十
三
機
間
二
十
九
分

3
、 

南
太
平
洋
橫
斷

時
— 

一
九
二
八
年
五
月
三
十
一
日
—

六
月
十
日

14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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人

—

「
킹

스

 

포
으
드 

•
스
미
스
」
中
領
、 

「
울
므
」
中
尉
外 

二
名

I I
,

(
濠
洲
)

特
 

機

—

「
폭

커

」

F
—

7
f
三
M
單
葉
機
(
「
라
이
트
」

一
一
0
0
馬
力 

一
 

一
二
基
)

一
 

「
코 

으 

스

」
—

「
으

 

크
랜 

드
」

(
美
國
)

에
서
「
호
놀
불
루
」
를 

지 

一
 

나

「
피
지
」
島

를 

經
由
하

여

「
브
리
스 

베
인
」
(
濠
洲
)

까
지 

一
 

(
1

1
、

九
〇〇

K
M
)

I  

飛
行
時
間
—

八
十
三
時
十
五
分 

I  

4
、
大
西
洋
逆
橫
斷 

一
 

時
— 一

九
三
o
年

九

月

二

-—
二
日 

一
 

人

—

「
코

 

스 

트
」
、
「
델
론 
트
」
(怫

蘭
西
)

機

—

「
브

테

게

」
19
型 

單
葉
機 

(
「
이
스
과
노
」
六
六〇

馬
力 

j  

「
모 

으 

스

」
—

巴

里

 

•
「

뉴
우
욕
」
間 

(
六
、
六〇

o
k

m

)

飛
行
時
間
—
三
十乜

間
時
十
八
分 

5
、
北
太
平
洋
無
着
陸
橫
斷 

ᅳ
 

時丨

一

九

三

一

年

十

月

四

—

五
日 

人
—
「
헌
돈
」
、
「
팽
본
」
(
美
國
)

機丨

「
베
란
카
. 

스
카
이
로
켓
르
」
單
葉
機 

(
r
p
.
W

•
와
스
프
」
四
五〇

馬
力
)

「
코
으
스
」
—
日
本 

靑
森
縣 

淋
代
(

사
비
시
히
로
)

「
워
싱
공
」 

州

「
웨
낫
치
」
間 

(
七
、
九〇
〇

K
M
)

飛
行
時
掘
—
四
十
一
時
閬

★

「
오

토

자

이

로

」

의 

發

明

큰

「
프 

로
될
러
」
를 

하
늘
을 

向
하
게 

달
아
서 

이
것
율 

回 

轉

하
여 

上
昇
하
려
는 

考
案
은 

十
五
世
紀
의

「
레 0

{
날
도 

.
 

다
.

빈
치
」
以
來 

많
은 

發
明
家
들
이 

試
圖
하
였
으
나 

發
動
機
로
써 

回
轉
翼
을 

돌
려 

그 

揚
力
을 

利
用
해
서 

飛
行
하
려
면 

構
造
上 

에
도 

安
定
性
과 

操
縱
性
의 

面
에
서
도 

많
은 

困
難
이 

있
어
서 

容
易
하
게 

成
功
하

지

않

았

다

。

「
스
폐
인
」
의 

「
후
안
•

데 

라 

•
시
에
르
바
」
도 

수 研

究
者
의 

하

나

였

는

데

「
릴
리
물
터
」
의 
7
- 

研

究

中

回

轉

翼

을

適
當
한 

角
度
에

서

空
中
을 

달

리

게

하

면

1 4 

바
람
을 

받
아
서 

自
轉
하
는 

것
素

發

見

하
고 

이
것
을 

利
用
하 

여

「
으
토
자
이
로
」
를 

發
明
하
였
다
。 

「
으
토
자
이
로
」
는

「
릴 

리
물
터
」
와 

달
라
서 

回
轉
翼
을 

動
力
으 

로 

돌
리
지 

않
기
때
문 

•  

에 

機
構
가 

월
신 

簡
單
하

여

「
릴
리
音
터
」
보
다 

먼
저 

成
功
한 

것
이
다
。
「
으
토
자
이
로
」
가
처
음
으
로 

飛
行
한 

것
은 

一
九
二 

三
年 

一  

月 

九
日
이
었
다
。 

그 

後

「
으
토
자
이
로
」
는 

美
國
、

英
國 

및 

그 

밖
의 

나
라
에
서 

많
이 

製
作
되
어 

第
二
次
大
戰
前 

까
지 

盛
行
하
였
다
。

★

「
헬

리

吾

터

」

의 

完

成

「
델
리
물
터
」
라
는 

것
이 

如
侗
튼 

地
面
에
서 

뜬 

것
은 

意
外



★ 航 空 B2®

로 

으
래
前 

일
이
며 

一
 

九〇

七
年
에 

佛
:蘭
西
의 

「
코 

르
뉴
」
가 

어
느 

程
度
의 

成
功
을 

거
두
었
으
나 

初
期
의

「
릴
리
董
터
」
는 

모
다 

安
定
性
、 

操
縱
性
의 

失

敗

로 

씀
J
-H-
가 

없
었
다
。

겨
우 

飛
行
다
운 

飛
行
을 

하
게 

된 

것
은 

一
 

九
三
五
年
에 

佛
蘭
西
의 

「
보 
테
게
」
가 

製
作
한 

것
과 

一
 

九
三
七
年
에 

獨
逸
외

「
하
인
릿 

히 

•
 

폭
케
」
가 

製
作
한

F
W
61
인

데 

後
者
는 

滯
空 

一
 

時
間
二 

〇

分
四
十

九

秒

直

線

距

離

二

三

OK

M
、

高

度

三

、

四
三〇
 

M
、
速
度 

時
速 

一
 

二
三
K
M
의

「
테
코 

으 

드
」
를
樹
立
하
였
다
。

그
러
나
「
릴
리
클
터
」
의 

設
計
上
에 

惹
起
되
는 

許
渗
한 

難

ᅳ 

問
題
를 

解
決
하
고 

眞

實

로 

實
用
的
인

「
릴
리
물
터
」
틀 

完
成 

한 

것
은 

革
命
의 

쏘
聯
을 

避
해
서 

美

國

으
로 

건

너

간

「
시
크 

르
스
키
」
르
서 

그
의 

最
初
의

「
릴
리莹

터
」

V
S
I

3
0
0
型
이 

처
음
으
로 

飛
行
한 

一
 

九

四

◦

年
 

五
月 

十
三
日
은

「
릴
리
클
터
」 

發
達
史
上 

가
장 

記
念
할
만
한 

날
이 

되
었
다
。

「
시
코 

르 

스
키
」
가 

最
初
로 

成
功
한 

以
來 

特
히 

美
國
에
서 

는

「
릴
리
量
터
」
가 

굉
장
한 

힘
으
로 

發
達
되
어 

飛
行
機
에
게 

서
는 

全
然 

바
탈 

수 

없
는 

그 

特
殊
한 

性
能
으
로 

特
殊
한 

用
途
가 

開
拓
되
어
가
고 

있
다
。

★

「
제
人
트
機
」
의 

歷
史

「
젯
-

드
」
를 

단 

飛
行
機
가 

언
제 

누
干
의 

손
으
로 

完
成
되
어

最
初
의 

飛
行
을 

行
하
였
는
가
에 

對
해
서
는 

다
른 

모
든 

것
이 

그
러
하
뭇
이 

說

이 

區
區
하
다
。
英
國
에

서

는

「
프
랭
크 

•
3 :
잇
 

틀

」
이 

發

明

한
W
—

1 型

「
터
어 

보
잿
토
」
를 

裝
備
한

「
그
로 

스 

터
」
E
28
—

39
型 

戰
鬪
機
가 

一
 

九
四 

一
 

年 

五
月 

十
四
日
에 

飛
行
한 

것
을 

世
界
最
初
의 

「
겟
르
」
機
飛
行
이
라
고 

말
하
고 

있
다
。

그
러
나 

그 

보
다 

二
伍
前
인 

一
 

九
三
九
年 

八
月 

二
十
七
日 

에 

卽 

波
蘭
을 

侵
攻
하
기 

直
前
에 

獨
逸
의

「
하
잉
켈
」
ff
ie—

1
7
8

型
은

「
터
어
보
잿
一
드
」
를 裝
備
하
고 

飛
行
하
였
으
며 

이
어 

서
 

一 

九

四

◦

年

 

八
月
에
는 

伊
太
利
에

서

「
젯
트
」
를 

裝
備
한 

「
카
프
로
니 

•
칸
피
니
」

CC
—

2 
型

이 

飛
行
에 

成
功
하
였
다
。

一
 

般
的 
으 

로 

世
界
最
初
외

「
잿 
트
」
機 

飛

行
은
「
하
잉
켈
」

■
이
니 

에 

依
해
서 

行
해
진 

것
으
로 

認
定
되
고 

있
다
。 

C
Q

그
러
나 

이
들 

獨
逸
과 

伊
太
利
의

「
젯 
트
」
機
는 

오
늘
날
M 

널
리 

使
用
되
고 

있

는

「
터
어 
보 
잿

旦
」
와
는 

다
르
며 

말
하
자 

면 

本
格
的
인

「
터
어 
보 
겟
로
」
가 

류
成
될
때 

까
지
의 

過
渡
的 

인 

製
品
이
라
고 

도
할 

수 

있
는 

것
이
었
다
。

「
터
어 
보 
젯 
트
」
와 

같
은 

原
理
의

「
까 
스 

•
터
어
빈
」
으

旦 

r

프 

로
필
러
」
를 

驅
動
하

는

「
터
어
보 

.  

포
릎
」
飛
行
機
로
서
는 

一
九
四
九
年 

九
月 

一

一
◦

日

에
 

英
國
의

「
그
로
스
터
.

리
미
리 

어
」
機
에

「
롤 
스 

•
로
이
스 

•
로
텐
트
」
型 

「
허
어
보 

•
포
톺
」

올

말

고

棚
行
한

것

이

世
界
最
初
이
다

.0



★輯特

★ 

앞

으

로

의 

航

空

航
空
機
는

「
라

이

一ᄃ
匚
 

兄
弟
가 

不
過 

五
十
餘
年
前
에 

世
界 

最
初
의 

動
力
飛
行
을 

行
한 

以
來 

一
 

一
次
에 

걸
친 

世
界
大
戰
을 

通
해
서 

可
驚
할 

發
達
을 

하
였
다
。

卽 

航
空
機
는 

戰
爭
에 

依
해
서 

發
達
되
었
다
고 

할 

千 

있
는 

것
이
다
。 

戰
爭
은 

一咼 

速 

高
空 

및 

긴 

航
續
距
離
를 

가
진 

飛
行
機
를 

끊
임
없
이 

要 

求
하
였
으
며 

그
리
하
여 

只
今
으
로 

부
터 

十
年
前
만 

하
드
라 

도 

到
底
히 

困
難
할 

것
으
로 

豫
想
되
었
던 

超
音
速
飛
行
은 

오 

늘
날 

至
極
히 

容
易
하
게 

行
해
지
게 

되
었
다
。 

이
것
은 

從
來 

의

「
깨
솔
린
」
發
動
機 

代
身
에

「
곗
토
」
와

「
로
켓
토
」
를 

使 

用
하
고 

있
기 

때
문
이
다
。

a
日
速 

障
壁

:
율 

突
破
한 

오
늘
의 

航
空
機
는 

이
제 

=
熱
의 

瞭
壁 

을 

突
破
하
려 

하
고 

있
다
。
即 

飛
行
中
에 

操
縱
士
와 

飛
行
機
가 

燃
燒
해
버
리
는 

핑
장
한 

高 

速
度
限
界
에 

到
達
하
려 

하
고 

있
는 

것
이
다
。 

이 

限
界
는 

時
速 

1
1、

〇

〇

〇

「
마
일
」
程
度
에
서 

到
達
하
는 

것
이
다
。 

0J
障

壁

도 

不
遠
한 

將
來
에 

突
破
되
고 

말
것
이
다
。

그
러
나 

앞
으
로
의 

航
空
에 

革
命
을 

가
저
올 

것
은 

무
엇
보 

담
。
도 

原
子
力
을 

動

力

으
로 

하
는 

原
子
力
飛
行
機
일 

것
이
다
。 

每

十

萬

「
마
일
」
의 

飛
行
에 

不
過 

一
「
파
운
드
」
以
內
의 

濃 

縮

「
우
라
늄
」
을 

消
耗
하
는 

이 

原
子
力
飛
行
機
는 

許
多
한

難
問
題
에
도 

不
拘
하
고 

不
遠
한 

將
來
에 

出
現
할 

階
段
에 

까 

지 

이
르
고 

있
는 

것
이
다
。

「
젯
토
」
、

「
로
켓
旦
」
의 

動
力
에 

이
어
서 

原
子
動
力
의 

出 

現
은 

非
單 

軍
航
空
뿐
만 

아
니
라 

民
間
航
空
에
도 

새
로
운 

時 

代
를 

가
저 

울 

것
이
며 

마
침
내
는 

오
랜 

人
類
의 

꿈
인 

月
世 

界
飛
行
과 

宇
宙
旅
行
도 

實
現
케 

할 

것
이
다
。 

(
끝
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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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

美
國
映
書
界
의 

물
의 

女

王

「
에 
스
다

! 
우
일
리
암 
스
」 

는 

近
問 

英
國
「
론 
돈
」
에

서

「
.一
 

九 
五 
六
年
水 
中 
쪼 
1
」

를 

六
週
間
이
나 

開
催
。

이 

水 
中 
쏘 
1 
에 

水
泳 
選 
手
가 

百 

名
이
나 

出
演 
한
다
고 

한
다
。

사
진
은 

王 
冠
을 

쓰
고 

練
習
하
는 

에 
스
다 
1

X
 

8
 

一4
 

IG



★航空

차

늘

을
 

征

服

하

는
 

사

람

골

_
 

로 

버

어
 

트 

•  

월
 

래
 

스

巨
大
한 

技
術
陣
이 

今
日
의

「
테 
스 

토 

•
 

과
일
롯
트
」

를 

支
援
하 

고 

있
다
.
.

美
國
航
空
界
에 

있
어
서
의 

巨
大
한 

國
家
的
인 

努
力
손 

恰 

似

「
피
라
밋
드
」
와
도 

같
은 

것
이
다
。 

그 

넓
은 

基
部
는

「
스 

미
스
」
라
고 

하
는 

別

로 

눈
에 

띄
지 

않
는 

數
많
은 

사
람
들
旦 

서 

構
成
되
어 

있
으
며 

그
들
은 
税

金
을 

내
면
서 

그 

돈
이 

有 

益
한 

일
을 

해
주
기
를 

바
라
지
만 

그

「
피
라
밋
드
」
외 
絕

頂
에 

서

무

슨 

일
이 

이
러
나
고 

.
있
는
가
는 

確
實
히 

알 

道
理
가 

없 

다
。 

이

들

「
스
미
스
」
라
는 

平
凡
한 

大
衆
위
에
는 

數
萬
의 

科 

學
者
、
技
術
者 

및 

行
政
家
들
이 

있
고
、 

시
그 

위

에

는

「
아 

이
젠
하
워
」
(
大
統
領
)
、
「
월
슨
」
(
國
防
長
官
)
、
「
월
스
」
(
空
軍
長 

官
)
、
「
_드
와
이
닝
」
(
空
軍
參
謀
總
長
)

과 

같
은 

政
府
와 

巨
物
들 

이 

있
으
며 

또

한

「
보
오
잉
」
、
 

「
커
어
리
스 
—
라
이
토
」
、

「
떨
」

과 

같
은 

航
空
機
會
社
들
이 

있
.
.。 

그

「
피
라
밋
드
」
를 

을
라 

가
면 

結
局 
絕

頂

에 

到
達
하
게 

된
다
。

그
것
은 

으
직 

少
數
의 

사
람
들
만
이 

자
리
를 

찾
이 

할 

수 

있
는 

探
究
와 

希
望
의 
絕
 

頂
인 

것
이
라
。
只

今

01

_

間

에

도
 

그 
中
의 

한
사
람
은 

다
른 

그
 

同
僚
의 

어
께
에 

올
라
서
서 

칼
로 

넓
은 

하
늘
의 

腹
部
를 

찔 

,
쑝 

으 

고 

있
는 

것
이
다
。

그 

사
람
은 

어
데
서
인
지 

본
것 

같
지
만 

T

난 

그
의 

이

름

이

「
스
미 

스
」
라
는 

것
을 

記
憶
하
는 

사
람
은 

하
나 

1丄
 

도 

없
다
。

軍
航
空
에 

있
어
서
의 

國
家
的
인 

努
力
이 

그 
絕

.頂
을 

이
투 

고 

있
는 

것
은 

航
空研

究
發
展
司
令
部
(
A
R
D
C
)
에 

依
해
서 

運
營
되

는

「
릴
리
포
니
아
」
州

「
에 
드
워
어 
즈
」
에 

있
는 

空
軍
飛 

行
試
驗
所
이
다
。

바
르 

이
곳
에
서 

奇
妙
한 

모
습
을 

한 

X
I 

3
試
驗
機
와 

같
은 

가
장 

最
新
의
、
가
장 

有
望
한 

飛
行
機
들



 ̂

이 

果
然 

쓸
모
가 

있
느
냐 

없
느
나 

라
는 

棍
本
的
인 

問
題
를 

特 

解
決
하
고
있
는 

것
이
다
。

이
러
한 

解
決
은 

軍
航
空
의 

大
謄
한

i
 

實
驗
을 

通
해
서 

發
達
하
고 

있
는 

民
間
航
空
에
도 

亦
是 

크
게 

重
要
한 

것
이
다
。

I  

國
會
는 

莫
大
한 

豫
算
을 

承
認
하 

고 

審
議
하 

고 

調
杳
할 

것

I
 

이
고 

軍
、
民
외 

指
導
者
들
은 

戰
略
을 

構
想
할 

것
이
며
" 

全 

國
에
서 

가
장 

優
秀
한 

技
術
者
들
은 

驚
異
的
인 

것
을 

設
計
하 

고 

完
成
할 

것
이
다
。 

rj
러
나 

結
局 

rj  

모
든 

돈
과 

着
想
과 

研

究
는 

F 丨

一1
0
、

B
I

76
等

으
로 

불
리
워
지
는 

飛
行
機
의 

形
態
로 

그 

飛
行
試
驗
所
에 

出
現
하
는 

것
이
다
。 

그
리
하
여 

「
스
미 

스
」
라
고 

하
는 

或
은

「
프
랜
시
스
. 
J 

. 

릴
리
」
나

「
으 

비
. 

머
어
텔
」
과 

같
은 

名
譽
로 
우
면
서
도 

別

로 

世
上
에 

알
려 

I

 

지
지 

않
은 

이
름
을 

가
진 

數
百
名
외 

사
람
들
이 

그 

飛
行
機 

I

 

를

操
縱
하
고
、ᅳ
分
解
하
고 

다

시

과 

맞
추
고 

마
침
내
는 

그 

I

 

무
서
운 

決
定
을 

내
리
게 

되
는 

것
이
다
。

今
週
에 

그

「
스
미 

I  

스
」
라
고 

하
는 

사
람
들
은 

앞
으
로 

三
年 

乃
至 

五
年
後
에 

우 
I  

리
의 

生
死
를 

決
定
하
게 

될 

航
空
機
를 

評
儕
하
고 

있
었
다
。 

I  

그

러

면

「
릴
리
포
니
아
」
州
의

「
에
드
워

어

즈
」
라
는 

곳
은 

果
然 

어
떠
한 

곳
인
가
?

月
世
界
에 

到
達
할 

手
段
方
法
을 

探
究
하
고 

있
는 

사
람
들 

에

게

「
에
드
워
어
즈
」
라
는 

곳
은 

한 

훌

륭

한

「
練
兵
場
」
이
라 

고
도
할 

수 

있
다
。

그
. 

周
邊
을 

暫
時 

살
펴
보
면 

마
치 

이
미

月 
世
界
에 

와
있
는 
것 

같
은 

느
낌 
昔 

준 
다 
0 

이 

基
地
는
「
로 

스 

.
안
질
스
」
北
東
쪽 

約 

一〇

0

「
마
일
」
밖
에 

있

는

「
A
자
브
」 

砂
漠
변 
두
리
에 

가
로
놓 5

‘
있 
다
。

北
西
쪽 
으 
로
부
터 

南
東
쪽 

으
로 

렵
은 

地
平
線
을 

따

라

서

는

「
테
하
차
피
」
、
「
센 

■
가
보 

리

일

」
、
「
센

 

•
 

버
나
디 
노
」
等 

月
世
界
의 

모 

습
을 

한 

긴 

山
脈
이 

가
로
놓
여 

있
다
。
砂
漠
의 

大
地
는 

엷

은

」丁
런
雪
糖 

빛
을 

하 

3
 

고 

있
으
며 

灰
色
에 

草
綠
빛
이 

섞
인 

들

쑥

파

「
二
리
이 

스
.

우

8r 

움
」
의 

가
^

은 

수
풀
을 

간
직
하
고 

있
다
。

基
地 

저
便

에
서
,

 ̂

불
어
으
는 

모
래
섞
인 

바
람
은 

施
設
物
의 

周
圍
에 

流
砂
를 

남 

1
 

기
고 

家
屋
과 

自
動
車
의 

칠

을

&

으
며 

지
나
간
다
。 

G
 

基
地
의 

周
圍
에

는

「
요
숭
어
」
라
고 

하
는 

美
大
陸
에
서 

가 

一,  

장 

神
奇
한 

樹
木
이 

서
있
다
。

그 

굵
고 

우
물
두
툴
한 

줄
기
는 

一
 
〇

「
피
이
트
」
가
량
이
나 

웃
뚝 

숫
아
있
고 

마
치 

손
가
락
처 

럼 

생
긴 

잎
사
귀
가 

달
런 

數

많
은 

나

무

가

지

는

「
그
로
테
스 

크
」
하
게 

干
불
干
불 

뻗
어 

있
다
。 

그 

나
무
가
지
들
은 

마
치 

무
엇
인
지 

알
수 

없
는 

重
大
한 

것
을 

向
해
서 

손
짓
을 

하
고 

있
는
것 

처
럼 

보
인
다
。
처
음
으
로 

이 

나
무
에 

關
해
서 

文
獻 

을 

남
긴 

探

險

家

「吞
 

.
C 

•
 

프
레
든 

트
」
는 

이 

나
무
를 

가
리 

켜

『
植
物
界
에
서 

가
장 

쌀
쌀
한 

느
낌
을 

주
는 

나
무
라
고 

하 

였
다
。
이 

나
무
는 

괴
로
운
뭇 

한
』
肥
大
한 

몸
십
을 

하
고 

있
으
며 

도
끼
로 

찍
으
면 

呻
吟
하
는 

소
리
를 

낼
것
만 

같
다
。

이 

나
무
는 

매
우 

으
래
된 

것
이
지
만 

그 

成
長
은 

年
輪
을 

隨



伴
하
지 

않 

게 

된
흔
드
는 

이 

나
무
는 

아
떤 

사
람
의 

눈
에
는 

悲
痛
하
게 

기 

때
문
에 

警吿

를 

하
는
것 

같
기
도
하
고 

또 

어
떤 

사
람
에
게
는 

悲
痛
하 

얼
마
나 

으 

게 

鼓
舞
해
주
수
것 

같
이 

보
이
기
도 

한
다
。

래
된 

것
인 

이 

地
方
이 

외
떨
어
져
있
다
는 

事
實
은 

飛
行
試
驗
所
가 

그 

가
는 

아
무 

곳
에 

자
리
잡
고 

있
는 

한 

理
由
이
다
。

卽 

이 

곳
에
는 

다
른 

도 

아
는
사 

곳
에 

比
해
서 

空
中
을 

날
으
고 

있
는 

怪
常
하
게 

생
긴 

물
건 

람
이 

없
다 

을 

볼
려
고 

하
는 

好
奇
心
많
은 

사
람
들
이 

적
은 

것
이
다
。

그 

「
에
드 

워
어 

들
째 

理
由
는 

淸
明
한 

砂
漠
의 

하
늘
은 

一
 

年
中 

三
五

◦

日

이 

즈
」
에 

있 

飛
行
에 

알
맞
는
다
는

' 

事
實
에 

있
다
。 

그
러
나 

가
장 

큰 

理 

는 

「
요
슈

: 

由

는 

三〇

萬

「
에
이
커
」
에 

達
하
는 

그 

基
地
안

에

「
라
이
저 

어
」
나
무
가 

스 

•
드
라
이 

•
께
이 

크
」
라
고 

하
는 

唯

一

無

一
 

一한

國
家
財產

이 

운
데 

에
는 

있
다
는 

것
이
다
。

「크리스

 

이

「
드
라
이 

•
테
이 
크
」
(
乾
燥
湖
水
)

는 

世
界
最
大
의
、

그
리 

토
」
와

「
유 

고 

가
장 

훌
륭
한 

自
然
着
陸
地
로
서 

面
積
이 

六
十
五
萬
平
方 

다
」
외 

時 

「
마
일
」
에 

達
하
는 

그 

表
面
은 

完
全
히 

平
坦
하
고 

거

의

• ! 

代
부
터 

자 

과
같
이 

堅
固
하
다
。

最
大
限
度
로 

짐
을 

실
은 

重
爆
擊
機
가 

라
고 

있
는 

그 

湖
床
위
에 

着
陸
하
여
도 

稀
微
한

「
타
이
어
」
자
죽
만
을 

남 

것
도 

있
을 

길 

뿐
이
다
。

그 

위
에
는 

아
무
런 

障

碍

物

도 

없
고 

자
갈
마
저 

것
이
다
。 

없
율 

程
度
이
며 

그 

全
體
는 

마
치 

粉
가
투
처
럼 

잘 

갈
린 

흙

憂欝

하
고 

으
로 

構
成
되
어 

있
다
。

一
 

年

에 

두
어 

서
너
番 

周
圍
외 

砂
漢 

太

古

的
이 

에 

비
가 

내
리
면 

그 

湖
水
는 

約 

一
「
피
이
토
」
깊
이
의 

降
雨 

며 

異
常
하 

量

으
로 

채
워
진
다
°

그
러
면 

끊
임 

없
이 

불
어
오
는 

바
람
은

S41



 ̂

廣
大
한 

平
地
에
서 

물
을 

앞
뒤
로 

밀
어
서 

땅
을 

다
시 

平
坦 

_ 

하
게 

만
들
고 

글
어
지
게 

한
다
。
普
通 

이 

湖
床
은 

試
驗
着
陸 

I

 

에
는 

使
用
되
지 

않
고 

있
으
며 

空
中
에
서 

困
難
을 

當
한

「
파 

I

 

일
롯
토
」
를 

爲
해
서 

恒
常 

救
命
非
常
着
陸
地
로
서 

準
備
되
어 

n 

있
다
。

ol
基
地
가

「
젯
트
」
및

「
로
켓
로
」
외 
研

究
所
로 

使
用 

I

 

되
어
온 

過
去 

十
年
동
안
에 

그 

湖
床
은 

數
없
이 

많
은 

人
命 

I  

과 

그
리
고 

四
億
弗
以
上
에 

達
하
는 

航
空
機
를

。救
하
였
다
。

그
러
나 

六
十

五

平

方

「
마
일
」
의 

廣
大
한 

面
積
도 

某
種
의 

新 

一
 

型
航
空
機
를 

爲
한 

着
陸
地
유
ᅳ
서
는 

아
직
도 

不
足
한 

形
便
이 

I  

며

空
軍
에

서

는

現

在

「
라
아
저
스
.

드
라
이
•

테
이
크
」
를
그 

一
 

옆
에 

있

는

「
로
사
든
드
」
라
고 

하
는 

乾
燥
湖
水
와 

連
結
시
킬 

I  

것

을

計
劃
中
에 

있
다
。 

이
것
이 

實
現
되
면 

그
곳
에
는 

기

터 

二

十

二

「
마
일
」
에

達
하
는 

非
常
滑
走
路
가 

쟁

기

게

될

것

I
 

이
다
。

그 

自
然
財產

으
로 

因
해

서

「
에
드
워
어
즈
」
空
軍
基
地
는 

新 

型
飛
行
機
를 

試
驗
하
는 

그 

本
來
의 

目
的
과
는 

直
接
的
인 

關 

係
가 

없
는 

數
많
은 

活
動
의 

舞
臺
가 

되
어 

있
다
。 

그 

곳
에 

는 

鐵
路
가 

敷
設
되
어 

있

어

「
르
켓
트
」
를 

動
力
으
로 

하
는 

쌀
매
가 

그 

위
에
서 

時
速
八
0

0

「
마
일
」
의 

速
度
로 

發
射
되 

一

I

 

.
고 

있
다
。

그 

권
매
에
는 

尾
翼
、
主
翼
、
機
體
、
「
파
라
音
우

旦
」 

I

 

流
線
型
物
體
等 

空
軍
에
서 

運
動
試
驗
하
기
를 

願
하
는 

것
이 

I

 

달
려
있
다
。

그 

곳
에
는 

또

한
어
느 

程
度 

그
보
다
는 

작
고 

低
速
외 

鐵 

路

가 

있
으
며 

裝

備

品

이 

아
너
라 

人
間
이 

砂

漠

위

를

「
로
켓 

토
1_-
외 

動

力

으
로 

推

進

되
고 

있
다
。
3

•
폴
•

스
S

大

領

이 

라
고 

하
는 

勇

敢

한 

사
나
이
가 

어
떤 

貴

重

한 

生
理
學
的 

資 

料

를 

蒐

集

하
기 

爲

하
여 

時
速 

六

三

二

「
마
일
」
의 

速

度

로 

疾

走

하
는 

途

中

에 

急
激
히 

停

止

한 

곳
도 

바
로 

이
와 

같
은 

鐵

路

에
서 

였
다
。
「
스
램U

大

領

이 

停

止

하
였
을
때 

黑

色

으
로 

ᄒ
 

變

한 

그
의 

眼

球

는 

一
個 
i

。
안
이
나 

繼
續
되
었

다

。

「
에

드
，,

난 

워
어
즈
」
基

地

에 

있
는 

이
와
같
은 

鐵

路

上

에
서
의 

한 

有

名

한 

1
 

試

驗

이 

일
쩍
이 

한 

非

協

助

的

인 

원
숭
이
에 

依

해
서 

實

施

된 

L
 

일
이 

있
다
。

한 

技

術

者

는 

원
숭
이
를 

권
매
위
에 

革

帶

로 

붙

■>« 

잡

아

매

놓

고

「
바
나
나
」
를 

주
어
서 

달
래
었
다
。 

그
러
나 

그 

원
숭
이
가 

막

「
바
나
나
」
룰 

먹
기 

始

作

했
을
때 

권
매
는 

砂
漢 

위
를 

평
장
한 

速

度

로 

半

「
마
일
」
이
나 

달
려
、

「
바
나
나
」
는 

원
숭
이
의 

얼
굴
에 

散

散

조
각
으
로 

붓
어
저 

흘
어
져
다
。 

그 

조
공
後

에 

技

術

者

는 

그 

원
含

이
를 

가
지
고 

亦
是 

같
은 

試 

驗

을 

하
기 

爲

해
서 

그
에
게 

또 

하

나

의

「
바
나
나
」
틀 

주
었
다 

그
러
자 

원
含

이
는 

그

「
바
나
나
」
로 

技
術

者

의 

머
리
를 

후
려 

갈
겼
던 

것
이
다
。

이 

基
地
에
서 

特

히 

寂

漠

하 

고 

月
世
界
와 

같
은 

景

致

| 

가 

진

「
류
우
만 

•  

릿
지
」
라
고 

하
는 

곳
에
는 

평
장
히 

큰 

鋼
鐵 

•

「
콩 

크
리
이
트
」
架
가 

서 

있
는
데 

그 

위
에
서
「
로
켓
트 

•  

엔
진
」



이 

試
驗
되
고 

있

다
0>
「
로
켓_
»一

」
가
 

試
驗
發
射
되
면 

그 

爆
音 

은 

砂
漠 

저
쪽 

數

「
마
일
」
밖
에
서
도 

들
린
다
。
「
로
켓
트
」
가
、 

꽉
붙
잡
은 

그 

선
반
(

架
)

에
서 

빠
져
나
갈
려
고 

몸
부
림
철
때
는 

밑
에
있
는 

움
족 

파

인

「
콩
크
리
이
트
」
轉
向
裝
置
를 

向
해
서 

과
랗
고 

힌 

무
서
운 

불
이 

發
射
된
다
。 

그
리
고 

그

「
콩
크
리 

이
토
」
틀 

冷
却
하
기 

爲
해
서 

發
射
中
에
는 

數

千

「
갈
론
」
의 

B 

물
이 

그 

위
에 

쏟
아
진
다
。

「
에
드 

워
어
즈
」
에
는 

四
個
의 

政
府
機
關
과 

二〇

個
외 

航
空 

機
會
社
가 

試
驗
을 

實
施
수
고 

있
는
데 

그 

中
에
는 

連
絡
員
만 

.
을 

두
고 

있
는 

것
도 

있
고 

基
本
的
인 

硏
究
를 

實
施
하
고 

있 

는 

것
도 

있
다
。 

一
例
를 

들

자

면

「
별
」
航
空
機
會
社
에
서
는 

X 
— 
1 

및 

X
I
2 
와 

같
은 

그 

有
名
한

「
로
켓
트
」
飛
行
機
를 

「
에
드 

워
어 
즈
」
에
서 

飛
行
試
驗
하
고 

있
다
。

X 丨

1
機
는 

一  

九
四
七
年
에 

最

初

로

『
一
首
의
 

障

壁

』
을

 

突
破
한 

것
이
며 

X 
— 

2
機

는 

現

在

『
熱
의 

障

壁

』
에
 

接
近
하
고 

있
다
。

이

『
熱
의 

障
壁
』
이
란 

것
은 

飛
行
中 

처

음

에

「
파
일
롯
토
」
가 

그
리
고 

그 

다
음
에
는 

飛
行
機
自
體
가 

볼
타
버
리
는 

高
速
度
限
界
를 

意
味
하
는 

것
이
다
。
「
별
」
會
社
와 

特
히

「
과
일
롯
토
」
들
은 

愼 

重
하
게 

前
進
하
고 

있
다
。 

그
들
은 

時
速 

二
、
0

0

0

「
마 

일
」
程
度
에
서 

그 

障
壁
에 

到
達
하
는 

것
으
로 

豫
測
하
고 

있 

 ̂

으
며 

이
미 

相
當
한 

進
展
을 

보
이
고 

있
다
。

空
軍
當
局
에
서 

★ 

는 

二
十
九
個
月
前
에 

한
臺
의

「
로
켓
트
」
飛
行
機
가 

時
速 

一
、

穴
五0

「
마
알
」
바 

到
達
하
였
는
데 

그 

後
바
도 

決

코 

停
止
해 

으
지
는 

않
았
다
고 

發
表
하
였
다
。

空
軍
의 

飛
行
試
驗
學
校
도 

亦

是

「
에
드
워
어
즈
」
에 

位
置
하 

고 

있
는
데 

그 

곳
에
서
는 

世
界
에
서 

가
장 

優
秀
한

「
테
스
旦
•

파
일
롯
토
」
가 

養
成
되 

고 

있
다
。
한
때 

뛰
어
나
게 

훌
륭
하
였
던 

第
二
次
大
戰
時
의 

飛
行
機
를 

舊
式
化
한 

工
業
學
의 

發
達
은 

舊

式

「
테
스
르 

•
파
일
롯
토
」
에 

對
해
서
도 

마
찬
가
지 

結
果
를 

가
저
왔
다
。 

이

제

「
테
스
토 

•
파
일
롯
트
」
외 

任
務
는 

單
純
히 

飛
行
機
를 

五
0
、
0〇

0

「
피
이
토
」
의 

高
空
에 

글
고 

을
라 

가 

急
降
下
를 

하
여 

날
개
가 

떠
러
져 

나
가
는
지 

안
나
가
는
지 

를 

살
펴
보
는 

것
만
으
로
는 

充
分
치 

않
게 

되
었
다
。
現
代
「
테 

스 

토 

•
 

과
일
롯
토
」
는 

如
前
히 

훌
哥
한 

飛
行
士
야
만 

하
는 

同 

G
 

時
에 

또
한 

優
秀
한

「
엔
지
니
어
」
야
만 

하
는 

것
이
다
。 

'
 

8

新
型
機 

한
臺
가

■
試
驗
飛
行
할
때
면 

單 

一
 

回
의 

飛
行
에
서 

U
 

두
터
운 

敎
科
書 

한
卷
은 

充
分
히 

채
울 

수 

있
을
만
큼 

많
은 

1
 

資
料
를 

記
錄 

或
은 

傳
達
하
는 

無
慮 

二〇

0棰

에 

達
하
는 
丨
 

器
械
를 

裝
備
한
나
。

空
軍
에
서
는 

그

「
테
스
트 

•
파
일
롯
트
」

를 

養
成
함
에 

있
어
서 

六
個
月
동
안
외 

敎
育
期
間
中 

大
學
三
、

四
年
程
度
의 

工
學
課
程
을 

實
施
하
고 

있
다
0 

몇
가
지
의 

最
少 

限
度
의 

資
格
을 

具
備
하
는 

사
람
이
라
면 

어
느 

空

軍

「
파
일 

롯
토
」
라
도 

그 

學
校
에 

다
닐 

수 

있
다
。

即 

年
齡
은 

二
十
五 

歲
以
上 

三
十
三
歲
未
滿
이
래
야 

하
고 

少
領
以
下
의 

階
級
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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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 幽 綱 持 輯 ★

가

진

「
파
일
롯
토
」
로
서 

最
少
限
度 

一

、

五

◦

◦

時

間

의

 

各
楗 

飛
行
時
間
을 

猓
有
하
여
야 

하
며 

代
數
、
平
面
幾
何
、
微
分
、
 

飛
行
理
論
、
航
空
機
械
學 

및 

空
氣
力
學
等
에 

精
通
하
여
야 

한 

다
。

가
죽
으
르 

된 

飛
行
峭
와 

먼
지
막
는 

眼
鏡
과 

긴 

白
色 

「
마
훌
러
」
만
을 

가
지
고
는 

아
무 

所
用
도 

없
는 

것
이
다
。

☆

누

가「I

다
이
어
」
畺 

修
_

하

나
?

「
피
라
밋
드
」
의 
絕

頂
에
서 

進
行
되
고 

있
는 

모
든 

活
動
과 

그
밖
에 

言
及
하
지 

않
은 

數
十
種
의 

活
勤
은 

約 

一  
〇

、〇

,
〇
 

◦
名
의 

사
람
에 

依
해
서 

實
行
되
고 

있
다
。

그 

中 

不
過 

三
‘
 

五〇
〇

名
만
이 

空
軍
所
屬
員
이
고 

나
머
지
는 

美
國
政
府
의 

公 

務
員
建
設
請
負
會
社々

員
、

및 

航
空
機
會
社
와

「
제
네
랄
.

일 

렉
쥬
릭
」
、

「
미
네
아
플
리
스 

•
허
니
월
」
、

r

웨
스
팅
하
우
스
」
、
 

「
R 

•
 

C 

•
 

A
」
等
과
같
은 

그 

밖
의 

會
社
의 

社
員
들
이
다
。
이 

複
雜
하 

고 

巨
大
한 
研

究
所
에
서
는 

으 

직 

自
己
自
身
과 

自
己 

바
로 

옆
에 

있
는 

사
람
이 

하

「上 

있
는 

것
만
을 

알 

수 

있
을 

뿐
이
다
。

어
느
날
에 

한

「
과
일
롯
트
」
가

「
로
겟
토
」
飛
行
機
를 

타
고 

일
찍
이 

世
界
에
서 

飛
行
한

『I  

누
구 

보
다
도 

빨
러 

날 

요
겠
지
만 

그 

一  
〇

、
0〇
〇

名
中 

九
、
九
五〇

名
은 

二 

飛 

行
에 

關
해
서
는 

아
무
것
도 

돌
으
는 

것
이
다
。

했
重
한 

發
備 

를

하 

고

있

는

基
地
의

營
門
을

通
해

서

「
트
레
일
러 

.  

충
럭
1_ 

이 

큰

「
캔
바
스
」
밑
.

에 

무
엇
을 

심
丄
 

드
러
간
다
。

그
것
은 

人

工
滿
笙
의 

一
部
일
지
도 

몰
으
고 

電
子
頭
腦
일
지
도 

몰
으
며 

들 

원
숭
이
(

狒
)

일
지
도 

몰
은
다
。
或
은 

液

體

窒

素

「
랭
크
」
일 

지
도 

들
으 

고 

或
은 

單
純
한 

機
械
道
具
일
지
도 

몰
은
다
。 

그 

걸 

누
가 

알
겠
는
가
? 

約
九
、
九
七
五
名
은 

그
것
이 

무
엇
인
.

지 

돌
으
는
것
이
다
。 

/

自
動
車
와 

마
찬
가
지
로 

飛
行
機
도 

間
或 

그

「
타
이
어
」
에
ᅲ
a 

空
氣
가 

빠
지
는 

수
가 

있
다
。

그
러
면 

이

「
타
이
어
」
를 

누
가
겨
난 

修
繪
하
는
가
? 

空
軍
飛
行
試
驗
所
의 

평
장
한 

編
成
表
에
는 

無
1
 

慮 

I  

二
五
個
의 

攔
이 

있
는
데 

그 

하
나
하
나
가 

職
責 

或

은 

職
能
을 

代
表
하
고 

있
다
。
第 

一
 

위
에 

있
는 

큰 

機

에

는

『
WI
—
*. 

令
官
』
이
라
고 

써
있
는
데
、
이
것
은 

r
j
.
s
홀
토
너
」
准
將
을 

말
하
며 

勿
.論 

그
는 

바

람

나

간

「
다
이
어
」
를

修
繕
하

지

않 

는
다
。

그
것
을 

修
繕
하
는 

사
람
을 

찾
기 

爲
해

서

「
홀
토
너
」
准
將 

의 

攔

에
서 

밑
으
로 

十
五
個
攔
을 

지
나 

右

르 

굽
어
서 

다
시 

左

로 

가

면

『
第
六
五 

一
五
蔡
備
戰
隊
』
라
고 

쓰
인 

攔
을 

發
見 

할 

수
가 

있
다
。

ol
擱
을 

내
려
가
면
‘
 

本
部
大
隊
課
、
行
政
課
、

生產

管
理
課 

및 

技
術
檢
閱
課
等
이 

있
고 

다
시 

右

로 

굽
어
서 

左

로 

가

면

『
第
六
五 

一
 

五
野
戰
整
備
大
隊
』
라 

고 

쓰 

인 

髑

이 

있
다
。

이 

攔
을 

다
시 

밑
으
로 

내
려
가
면 

大
隊
本
部
課
、
|黾 

子
課 

및

「
숀 

•
 

R 

•  

길
슨
」
大
尉
를 

課
長
으
로 

하
는 

製
^
修 

饍
課
가 

있
다
。
勿

論

「
낼
슨
」
大

尉

도 

바

람

나

간

「
타
이
어
1_
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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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
砂
漠
의 

地
標
인

「요

슈
어
」나
두
가

「
에
드
워
어
즈
」
基
地
入
口
에 

서 

있
다
「에

二워
어

즈
」는
#

空
康
에

서

둘

째

로

큰

基
地
이
다
。
V

修
繕
하
지
는 

않
는
다
。

그

러

나

「
넬
슨
」
大 

尉

는 

二
十
假
攔
으
로 

區
分
되
어 

있
는
. 

課 

의 

編
成
表
를 

가
지 

고 

있
는
데 

그
中
에 

는 

「
R 

•
 

M 

•
포 

으 

터
」
二
等
上
士
를 

責 

任
下
士
官
으
로 

하
는 

M
이 

包
含
되
어 

있 

다

。
「
포

 

오 

터
」
上
士
도 

그 

바

람

나

간

「
타
이 

어
」
를 

修
繕
하
지
는
, 

않
는
다
。

그 

러
나 

그 

의 

擱
밑
에
는 

다
시 

八
個 

職
責
이 

있
으 

며 

그 

마
지
막
것
이 

「
타
이
어
」
및 

車
輪 

으 

로 

되
어 

있
다
。
여 

기
에 

그

「
타
이
어
」

니

i

^

^
'
.

아
? ;
抵

f

l?
#

l

l

i

i; f

승 i  

나

9

나

、气

、I
.

자
、

_

徽

_

. V
'_

|

|
i_

露

>
v

i
ir
l
r，
 

_

를 

修
繕
하
는 

사
람
이 

있
는
것 

같
다
。 

그 

사
람
의 

이
름
은 

「
더
글
라 

스 

•  

S 

•
스
미
스
」
下
士
이
다
。

『
그
렇
습
니
다
。
내
가 

합
니
다
。
나
는 

十
二
個
月
동
안 

一
 

週 

에 

五
日 

午
前
七
時 

三〇

分
부
터 

午
後
四
時 

三〇

分
까
지 

飛 

行
機
의

「
타
이
어
」
틀 

交
換
해
오 

고 

있
읍
니
다
。
』

이

렇

게

「
스
미
스
」
下
士
는 

말
하
고 

있
다
。

이
것
은 

지
리
하 

고 

싫
증
나 

고 

더
러
워
지
는
* 

그
리
고 

처
음
에
는 

믿
놀 

수 

없 

겠
지
만 

危
險
한 

作
業
이
다
。 

「
스
미
스
」
下
士
가

「
타
이
어
」
하 

나
를 

交
換
하
는
데
는 

四
時
間
이
나 

要
한
다
。

B
—
36
重

爆

擊

機

에

 

使
用
하

는

「
타
이
어
」
는 

重
量
이 

S
 

五
◦

「
과
운
드
」
나 

되

며

「
스
미
스
」
下
士
는 

그

「
타
이
어
」
륨 

取
扱
하
는
데 

助
力
을 

必
要
로 

한
다
。

그
러
나 

그
는 

다
른 

種

「
타
이
어
,I

且
다
도 

이 

特
殊
한

「
타
이
어
」
틀 

交
換
하
기
를 

좋
아
하
는
데 

왜
냐
하
면 

그

「
타
이
어
」
는 

適
當
히 

호
氣
를 

넣 

어
서 

부
풀
리
면 

每

平

方

「
인
치
」
에 

不
過 

一
 

五〇

「
과
운
드
」

의 

壓
力
밖
에 

加
해
지
지 

않
기 

때
문
이
다
。
(
自
動
車
의 

타
이 

어
는 

約
三

o

「
과
운
드
」
이
다•  

) 

高

壓

「
타
이
어
」
는 

每
平
方 

「
인
치
」
에 

無
慮 

三〇

〇

「
파
운
드
」
나 

加
해
진
다
。
「
스
미
스
」

下
士
는 

이

와

같

은

「
타
이
어
」
에 

空
氣
를 

넣
은 

다
음
에 

먼
저 

.鋼

鐵

로

 

된 

조 

그
마
한 

우
리
(

懲

안
에 

굴
려
넣
고 

그 

다
음
에 

.  

그
는 

우
리
옆
에 

꾸
부
려
서，

空

氣

「
호 
오 

스
」
를 

끼
고 

辯
을 

연
다
。
萬
一 

그

「
리
이
어
」
가 

흠
이 

없
는 

것
이
라
면 

爆
發
하



« ★
지 

않
지
만 

萬
一 

어
떠
한 

缺
陷
이 

있
으
면 

爆
發
하
고 

만
다
。

特 

그 

鋼

鐵

로 

된 

우
리
는 

爆
發
하
는 

境
遇
에 

튀
어 

날

라

갈

「
고 

무
」
와 

鋼
鐵
의 

破
片
으

로

부

터

「
스
미
스
」
下
士
를 

保
護
하
기 

爲

한 

것
이
다
。

「
스
미 

스
」
下
士
는

「
로
켓
토
」
飛
行
機 

X 丨

2 
에 

對
해
서
는 

아
무
것
도 

몰
으
며 

이 

問
題
에 

關
해

서

「
스
미 

스
」
下
士
와 

相 

議

하
는 

사
람
은 

아
무
도 

없
다
。
間
或 

X
—
2 
機
가 

實
驗
飛
行 

을 

한 

一
、

二
週
日

後
에
야 

비
로
소 

그
는 

그
에 

關
한 

이
야 

기
틀 

듣
지
만 

그
러
나 

그
것 

뿐
이
다
。

X
—
2 
機
가 

飛
行
할 

때
에
는 

四
發
의 

B
—

50
機
가 

그
것
을 

腹
部
에 

매

말
아
가
지 

고 

數

「
마
일
」
의 

高

度

로 

올
라
가
서 

떠
러 

旦
린
다
。

暫
時 

그
대
로 

落
下
하
다
가 

X
—
2 
機
의
；J
파
일
롯
트 J

는 

그
의
「
로 

켓
트 

.
엔

진

」
에
 

始
動
을 

걸
고 

一
 

定
한
고
咼
度
까
지 

上
昇
하
여 

一  

定
한 

速
度
에 

到
達
한
後 

燃
料
가 

떠
러
지
면 

다
시 

내
려
온 

•
다
。

그
는 

湖
床
에 

있
는 

着
陸
地
를 

向
해
서 

時
速 

約
三〇
〇

「
마
일
」
의 

速
度
로 

滑
空
하
여 

二
、
三

「
마
일
」
을 

滑
走
한 

後 

停
止
한
다
。

X
—

2

機

는
 

勇
氣
와 

技
術
을 

가

진

「
포
랭
크 

•
 

에
버
레
스 

토
」
中
領
이 

操
縱
해 

으
고 

있
으
며 

X
—
1 
機
의

「
파
일
롯
豆
」 

「
찰
스
. 

이
거
」
少
領
과 

마
찬
가
지
로 

그
는 

國
家
에 

큰 

貢
獻 

을
하
고 

있
다 
o

01
두 

사
람
은 

相
當
히 

有
名
해
졌
으
나 

X 

型 

飛
行
機
에 

關
與
하
고 

있
는 

사
람
들 

가
운
데
에
는 

우
리
가

한
번
도 

들
어
보
지 

못
한 

그 

밖
의 

勇
敢
한 

사
람
들
도 

많
이 

있
는 

것
이
다
。

X
—
2 
機
가 

飛
行
하
기 

前
에 

그

「
엔
진
」
은 

地
上
에
서 

試 

驗
된
다
。 

r
j

「
엔
진
」
은 

液
體
酸
素
와

「
엘
콜
」
로 

움
직
이
며 

極
히 

危
險
한 

裝
置
속
에
서 

作
用
한
다
。

試
驗
을 

할 

때
에
는 

X

I

2

機
를 

단
단
히 

잡
아
매
놓
고 

그 

옆
에 
絕

對

로 

남
아 

있
어
야 

할 

必
要
가
없
는 

사
람
은 

모
다 

멀
리 

물
러
간
다

。

89 

왜

냐

하

면

「
엔
진
」
은 

爆
發
할
지
도 

몰
으
며 

或

은 

큰 

새

는

강
 

구
멍
이 

生
겨
서 

옆
에 

서
있
는 

사
람
에
게 

液
體
酸
素
를 

뿌
리
1
 

게 

될
지
도 

돌
으
기
때
문
이
다
。 

이
것
은 

사
람
을 

完
全
히 

얼
G
 

어
붙
게 

하
며 

그 

溫
度
는 

華

氏

「
마
이
너
스
」
二
九
七
度
에 

達 

바 

한
다
。

(
얼
마
前
에

「
에 

드
워
어
즈
」
에 

있
는 

한 

實
驗
所
에
서 

는 

어
느 

技
術
者
가 

液
體
酸
素
를 

가
지
고 

瞬
息
間
에 

뱀
을 

얼
어
붙
게
하
여 

rl  
것
을 

쇠
몽
치
로 

때
렸
더
니 

가
루
가 

되
어 

붓
어
진 

일
이 

있
었
다
。
)

이
와
같
은 

危
險
을 

무
릎 
쓰 

고 

한 

사
람
이 

X
I
2 
機
에
게 

로 

걸
어
가
서 

머
리
를 

드
려
밀
고
「
엔
진
」
이 

돌
아
가
는 

것
을 

注
視
한
다
。 

그
는 

當
年 

四
十
八
歲
의

「
월
량 

.
M 

.
스
미
스
」

라
고 

하

는

「
밸
」
航
空
機
會
社
의 

技
師
이
다
。

그
는 

단
단
하
게 

귀
를 

막

고

「
릴
멧
ᅳ
드
」
를 

쓰 

고 

있
다
。
「
엔
진
」
은 

一 

五

◦

「
데 

시
밸
」
이
나 

되
는 

평
장
한 

爆
音
을 

發
生
하
는
데 

이
것
은 

八 

間

이 

감
당
할 

수 

있
는 

爆
音
보
다 

二

十

五

「
데
시
뱀

,
」
이 

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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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

것
이
다
。

「
엔
진
」
이 

돌
아
가
는 

동

안

「
스
미
스
」
氏
는 

鉛 

管
에 

새
는 

곳
이 

없
는 

가
를 

살
펴
본
다
。

萬
一 

어
떤 

種
類 

의 

重
大
한 

故
障
을 

發
見
한 

境
遇
에
는 

이
미 

때
는 

늦
는 

것 

이
다
。
왜

냐

하

면

「
스
미 

스
」
氏
의 

몸
둥
이
는 

如
前
히 

X
—

2 

機
결
에 

남
아
있
을 

지
몰
으
지
만 

그
의 

목
은 

砂
漠
위
로 

約

二 

〇

「
마
일
」
은 

떠
러
저 

나
가
고 

말
것
이
기 

때
문
이
다
。 

그
러 

나 

萬
一 

조
그 

마
한 

새
는 

구
멍
만
을 

發
見
한

다

면

『
스
미 

스
」 

氣

는 

.生
存
해
서 

그 

에 

關
해
서 

報吿

를 

할 

수 

있
을 

것
이
고 

그
에 

對
한 

對
策
이 

講
究
될 

것
이
다
。

試
驗
이 

끝

나

면

「
스
미 
스
」
氏
는 

비
틀
거
리
며 

飛
行
機
의 

걸
에
서 

떠
나
간
다
。

爆
音
때
문
예 

그 

는 

病
이 

난 

것
이
다
。 

그
는 

吐
하
고 

싶
을 

만
큼 

속
이 

메

숙
거
리
는 

것
이
다
ᄅ 

여
기 

에
서 

누
가 

그
에

게

『
스
미 

스
』
氏
、
當
身
은 

왜 

이
런 

일
율 

하
고 

있
읍
니
까
? 

하
고 

물
으
면 

그
는 

으
직 

다
음
과 

같
이 

對
答
할 

뿐
이
다
。

『
글
세
올
시
다
。
내
가 

하

지

않 

드
라
도 

그 

누
까 

해
야 

할 

일
이 

아
니
겠
오
?

』

「
스
미 
스
」
氏
는

「
로
켓
-

드 

•
엔
진
」
에 

關
해
서
는 

꾀 

많
이 

알
고 

있
지
만 

飛
行
機
試
驗
을 

할

때 

超
音
速
機
에 

裝
置
하
는 

Y
A
P
S
라
고 

하
는 

偏

走

•
攻
擊
角
度
指
示
計
에 

關
해
서
는 

§

 

거
의 

白
地
라
고 

할 

수 

있
다
。 

이 

Y
A
P
S 
는 

놋
쇠
로 

된

한 

器
械
이
다
。

이 

바
람
개
비
는 

그

「
사
프 

I

드
」
와 

「
기
어
」
組 

織
을 

가
지
고 

飛
行
機
가 

날
아
갈
때 

即 

空
中
을

『
攻
擊
』
할
때 

垂
直 

및 

水
平 

航
路
離
脫
의 

角
度
를 

記
錄
하
는 

것
이
다
。

「
에 

드
워
어
즈
」
에
는 

過
去 

五
年
동

안

o l

Y
A
P
S 
에 

從 

事
해
으
고 

있
는 

當
年 

二
十
四
歲
의 

한 

職
工
이 

있
는
데 

그 

의 

이

름

은

「
로
버
어 

토 

•
 

호
운
」
이
라 

고
한
다
。 

그 

는 

超
音
速 

機
가 

空
中
을 

날
으
고 

있
는 

것会
 

그
리 

흔
히 

보
지
도 

못
하 

며 

그
가 

取
扱
하
고 

있
는 

Y
A
P
S
가 

언
제 

使
用
되
고 

있 

는
가
도 

몰
은
다
。 

그
는 

지
나
가
는 

飛
行
機
의 

爆

苜

도 

稀
微 

하
게 

들
려
으
는 

實
驗
室
속
에
서 

일
하
고 

있
다
。 

그
러
나 

어

느 

意
味
에
서 

그 

〈
바
람
音 

넣

은

「
타
이
어
」
볼 

鋼
鐵
우
리
안
에 

집 

어
넣
고 

있
는

「
더 
글
라
서 

•
 

스
미
스
」
下
士
〉

1«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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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
個

의 

조 

그
마
한 

바
람
개
비
가 

突
出
한 

r

플
랫
쉬
라
이
트
」
만

가 

製
作
한 

이 

-

器
械
는 

모
든 

努 

力
의 

槍
끝
이
라 

고
도

'^:
수
있 

다
。

이 

器
械
는 

飛
行
中
에 

第 

一  

먼
저 

바
람
에 

부
닥
치
는 

飛
行 

機
의 

尖
端
율 

이
루
고 

있 
는 

것
이
다
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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特 輯 ★

☆
놀 

라 

운 

出 

소 J
f

職

工

「
호
운
」
、r

로

켓

一
드

 

•
 

엔
진
」
을 

試
驗
하

는

「
스
미
스
」
、
 

「
타
이
어
」
를 

交
換
하

는

「
스
미
스
」
ᅵ
이
들
은 

모
다
.

最
少
限
度 

飛
行
機
에 

關
聯
되
어 

있
다
。
「
에
드
워
어
즈
」
에
는 

그 

밖
에
도 

끊
임
없
이 

바
쁘
게 

일
하
고 

있
는 

사
람
들
이 

數
없
이 

많
다
。 

그
들
은 

飛
行
機
를 

힐
꿋 

쳐
사
보
는 

일
도 

드
물
며 

甚
至
於
는 

그
것
이 

液
體
酸
素
로 

움
직
이
는 

것

인

지

「
께
솔
런
」
으
로 

움 

직
이
는 

것
인
지 

或

은

「
코
카
콜
라
」
로 

움
직
이
는 

것
인
지
도 

몰
으
는 

것
이
다
。

이 

基
地
에

서

「
오
피
레
이
술 

•
타
워
」
의 

責 

任
者 

다
음
으
로 

가
장 

바
쁜
.

사
람
은 

軍
醫
官
인

「
안
드
레
.

리 

나
우
드
」
大
尉
일 

것
이
다
。
.「
리
나
우
드
」
大
尉
의 

特
技
는 

救
急 

外
科
가 

아
니
다
。 

「
에
드
워
어
즈
」
라
고 

하
는 

그 

이
름
을 

비 

롯
해
서 

그 

數
많
은 

거
리
의 

이
름
은 

그 

곳
에
서 

生
命
을 

바 

친

「
레
스 

르 

•
파
일
롯
트
」
와 

乘
務
員
들
의 

이
름
을 

단 

것
이 

기
는 

하
지
만 

飛
行
機
가 

愍
落
하
는 

일
은 

比
較
的 

드
물
다
。 

그
보
다 

월
신 

많
은 

사
람
이 

그 

地
方
에
서
의 

自
動
車
事
故
료 

生
命
을 

잃
고 

있

는

「
리
나
우
드
」
大
尉
의 

特
技
는 

產

科
學 

이
다
。

世
界
에 

있
는 

그
어
느 

美
軍
事
基
地
에 

있
어
서
와 

마
찬
가 

지

로

「
에
드
워
어
즈
」
에
서
도 

出
生
率
은 

놀
라
울
만
큼
높
다
。
基 

地
病
院
의 
產

科
入
脘
室
은 

으
직 

軍
人
、
葷
屬
의 

夫
人
들
만
이

使闬

할 

수 

있
는 

것
이
며 

그 

數

도 

不
過 

一，

五〇
〇

名
밖
에 

안
된
다
。

그
러
나 

一  

九
五
三
年
에 

그
들
은 

三 

一  

四
名
의 

애
기 

를 

낳
았
고 

f  
九
五
四
年
에
는 

三
五
七
名
을 

낳
았
으
며 

昨
年 

(一

 

九
五
五
年
)

에
는 

四
三
二
名
에 

達
하
였
다
。

今
年
에
는 

近 

六〇

o
名
에 

達
할 

것
으
로 

豫
想
된
다
。
이
에 

對
해

서

「
리
나 

우
드
」
大
尉
는 

어
께
를 

움
-

즈

리

면

서
 

이
렇
게 

말
하
고 

있
다
。 

『
勿
論 

나
도 

왜 

이
렇
게 

出
生
率
이 

늘
어
자
는
지 

確
實
히 

알
i

 

수

는

§1
읍
니
다
。 

그

러

나

그

들

은

口
一
다 

젊
지 

않
아
요
?
0
 

그
리
.卫 

이 

곳
에
서 

또 

뭐 

할
일
이 

있
겠
읍
니
까
?

」 

i

 

「
리
나
우
드
」
大
尉
의 
產

科
患
者
의 

平
均
年
令
은 

二〇

〜
五
歲 

이
며 

그
들
은 

모
다 

매
우 

健
康
하
다
。 

「
리
나
우
드
」
大
尉 

自丨

p

 

身
만 

하
드
라
도 

어
린
애
를 

셋
이
나 

가
지
고 

있
는
데 

넷
째
가 

*

또 

不
遠 

出
生
할 

것
이
다
。

이 

基
地
에
서 

셋
재
로 

가
장 

바
쁜 

사
람
은 

아
마 

P 

.
 

X 

責
任
將
校
인

「
월
터 

•
 

걷
포
리
」
太
尉
일 

것
이
다
。 

그
의 

全
事 

業

은 

一
 

年

에 

百
萬
弗
에 

達
한
다
。

月
給
日
이 

되
면 

손
님
들 

이

P

.
X
「
카
운
터
」
에 

長
蛇
陣
을 

이
룬
다
。

그
들
은 

模
型
飛 

行
機
材
科
를 

평
장
히 

많
이 

사
가
는
데 

이
것
은 

一  

年
에 

三 

三
、〇
〇
〇

臺

의 

飛
行
機
를 

製
作
하
는
데 

充
時
한 

것
이
다
。 

그
러
나 

基
地
에 

있
는 

兒
童
들
은 

飛
行
機
에 

싫
증
이 

난 

탓 

으 

토 

模
型
飛
行
機
의 

材
料
를 

사
가
는 

일
은 

別

로 

없
고 

大 

部
分 

어
른
들
이 

사
가
는 

것
이
다〇  

그
들
은 

職
業
이 

極
度
고



專

門
化
되
어 

있
기 

때
문
에 

F

 —

 1
0
4

 
撒 

全
體
를

f?-缻

히 

一jj 

더
다 

볼
려
면 

그 

模

型

을 

만
들
어 

보
는 

것
이 

最

善

의 

方
法 

인 

것
이
다
。

「
에
드
워
어
즈
」
에
서
는 

相

當

히 

많
은 

사

람

이

『
家
政
』
일
에 

從

事

하
고 

있
다
。 

그
것
은 
毎

日 

관
에 

탁
은
뭇 

한 

임
이 

아 

니
라 

頊
境
에
>
 

對

해
서
.

活
潑
히 

鬪

爭

하
는 

것
이
다
。 

그
들
의 

問

題

는 

基

地

가 

바
람
에 

날
라
가
지 

않
도
록 

維
持
하 

고
모
래 

(
砂
)

가 

날
-

乂
지 

않
도
록 

하
는 

方

途

를 

찾
아
내
는 

것
이
다
。 

猛
烈
한 

暴

風

이 

來

襲

하
면 

時
速 

四〇

乃
至 

八〇

「
마
일
」
의 

强

風

은 

莫

大

한 

量

의 

모
래
율 

날
려 

道

路

와 

滑
走

路

와 

建 

物

위
에 

쏟
아 

놓
는
다
。 

모
래
는 

름
새
로 

門
과 

窓

門

안
으
로 

날
라 

드
러
가 

貴

重

한 

裝

備

品

을 

못
쓰
보
一
 

만
들 

고 

食

物

과 

衣 

類

속
에
도 

드
러
간
다
。

이
와 

싸
우
기 

爲

해
서 

整

備

士

들
은 

모
래
를 

막
는 

담
을 

세
우
지
만 

그
래
도 

모
래
는 

스
며
드
러
온 

다
。

그
들
은 

또
한 

덤
불
(
叢
)

을 

만
들
지
만 

그
것
도 

바
람
에 

깎
여
서 

잘 

자
라
지 

않

고

「
더 

스 

트 

.
 

바
인
더
」
를 

가
지
고 

땅 

에 

물
을 

뿌
리
면 

滿

足

한 

結

果

를 

가
저
오
기
는 

하
지
만 

그 

것
도 

臨

時

的

인 

措
置
에 

不

過
한 

것

이

다

。

基

地

의 

한 

구
석
에 

整

備

士

들
은 

평
장
한 

힘
을 

들
여
서 

물
이 

잘 

덮
인 

蹴

球

場

을 

만
들
어 

놓
았
다
。

乂
진 

바
람
에
도 

不
拘
하
고 

싹
은 

살
아 

있
어
서 

물
이 

잘 

자
라
고 

있
으
며 

자 

주 

물
을 

주
고 

깎
아
주
는 

것
만
이 

남
은 

問

題

라
고 

生
覺
될

것

이

斗

0-rj  
러
나 

누

런

雪
糖
빛

을

한 

바
다
위
에
떠

 

있
는 

두 

른 

섬
과
도 

같
은 

이 

들
(

野
)

은 

섬
처
럼 

保

護

하
여
야 

한
다
。 

밤
이 

되
면 

砂

漠

에
서 

들
토
끼
들
이 

살
큼
살
금 

뛰
어 

나
와
서 

풀
을 

뿌
리
까
지 

긁
어

먹
어 

버
리
는 

것
이
다
.

。

이 

蹴

球

場

은 

夜

間

競

技

를 

爲
해
서 

電
燈
을 

設

備

하
고 

있 

다
。

얼
마
前 

일
이
다
。

「
에 

드 
워
어 

즈
」
拳

銃

.
•
小

銃

俱

樂

部
 

會
員 

約 

一
 

0〇

名

이 

어
두
어
진 

後

에 

臘

銃

을 

가
지
고 

그 

들
(

野
)

에 

놓
였
다
。 

조
용
히 

그

들

온

「
고
올 

.
라
인J

과

「
사 

이
드 

•
라
인
」
에 

各
各 

列
을 

지
어
서 

늘
언
선 

다
음 

信
號
에 

依

해
서 

갑
작
히 

電

燈

을 

켰
다

。
그
리
하
여 

單 

한
변
의 

一
 

齊 

射

擊

으 

로 

■

«

〈
着
陸
直
後
의

「
테
스
르 

•
파
일
롯
르
」
「
에
버
레 

g
r
E
o
卜

러 

스 

료
」
中
領
。
S
-I
2 
機
의 

핑
장
한 

速
度
의 

影
C
Z
!

u 
o 

響
에
서 

아
직
도
完
全
히

固
復
되
지
않
고
있
다
>
0
1
>

P
.  :■:

.

들
토
끼
를 

잡
았 

던 

것
이
다
。 

1 

要

컨
대
「
에 

드 

워
어 

즈
「
空

軍

乂
 

地

는 

바
람
과 

모

^
,
 

래
、

뜨
겁
고 

번
, 

쩍
이
는 

땅
、
들 

토
끼
와 

「
요

슈

#
.-.% 

어

」
나

무

、
든

 

騷 

音

과 

煙
氣
、

애

一려
 
I

R 
一

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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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

와

「
로
켓
트
」
、
模
型
飛
行
機
、
液

體

「
까
스
」
와 

권
매
를 

타 

는 

원
숭
이 

그
리
고 

우
리
8
)

안
에 

들

은

「
타
이
어
」
等

으
로 

特
異
하
게 

混
成
되
어 

있
다
。 

그 

러
나 

如
何
튼 

新
型
機
를 

試 

驗
한
다
는 

그 

根
本
目
的
은 

達
成
되
고 

있
는
것
이
며 

그
것
은 

獻
身
과 

熟
練
을 

가
지
고 

達
成
되
고 

있
다
。 

그 

一
 
〇

、〇
〇
 

o
名
의 

사
람
에
케
서
는 

가
장 

强
한 

責
任
感
율 

엿
봄j  

수 

가 

있
으
며 

各
者
의 

하
는 

일
은 

아
무
리 

그
것
이 

專
門
化
되
어 

있
고 

아
무
리 

滑
走
路
에
서 

멀
리 

떠
러
져 

있
는 

일
이
라 

할 

지

라

두

結
局
에
는 

共
通
되
는 

目
的
에 

適
切
히 

合
致
되
는 

것 

이
다
。
「
타
이
프
라
이
터
」
修
_

工
이

나

「
쥬
럭
」
運
轉
手
나 

甚
至 

於
는

P

.
X
事
務
員
이 

犯

하
는 

失
手
라
도 

어
떤 

무
서
운 

周 

圍
環
境
외 

連
結
을 

通
해
서 

언
제
든
지 

人
命
의 

喪
失
을 

가
저 

올 

今 

있
는 

것
이
다
。

01
責
任
感
온 

어
느 

곳
에
서
든
지 

느 

걸 

수 

있
으
며 

이
것
은 

實
地
로 

飛
行
機
를 

整
備
하
고 

操
縱 

하
는 

比
較
的 

少
數
의 

사
람
들
에
게 

갈 

수
록 

더
욱 

强
해
지 

는 

것
이
다
0 

.

「
고
ᅳ
랜
시
스 

•
 

J 
•
 

킬

리

」
一

 

一
等
上
士
늣 

八
臺
의 

F
—
86
戰

鬪
 

機
의 

整
備
를 

責
任
지
고 

있
다
。

그
의 

밑
에
는 

十
六
名
의 

部 

下
가 

있
어
서 

飛
行
機 

한
臺

에 

두 

사
람
이 

붙
어 

있
다
。

F 

丨

86
機

는 

勿
論 

試
驗
中
에 

있
는 

것
이 

아
니
며 

多
年
間 

空 

軍
에
선 

就
役
中
에 

있
는 

飛
行
機
이
다
。
이

들

은

『
追
擊
機
』
로 

서 

使
用
되
고 

있
다
。
卽 

新
型损

가 

試
驗
될 

때
에
는 

한
甚

乃
至 

두
臺
외 

F
—

86
機

가 

空
中
에
서 

緊
密
히 

그 

뒤
를 

따 

라
가
면
서 

觀
測
하
는 

낏

을

「
래
디

으
」
로 

傳
達
하

고

「
테
스 

트 

•
파
일
롯
트
」
에
게 

助
言
을 

하
는 

것
이
다
。

「
켈
리
」
上
士
는 

이
렇
게 

그
의 

하
는 

일
에 

對
해
서 

말
하
고

있
다
。 

3

『
내
가 

처
음 

이
일
로 

옮
겼
을 

무
렵
에
는 

의
례
히 

아
침叹

니
:>  

이
러
나
서 

朝
飯
을 

먹
고
는 

아

내

에

게

「
구
읍
바
이 

•
키
쓰
」
공

 

해
주
고 

格
納
庫
를 

向
해
서 

自
動
車
를 

몰
고 

나
으
는 

것
이
었 

읍
니
다
。
나
.

는 

駐
車
場
에 

車
를 

두
고 

車
에
서 

나
와
서
는 

땅
I
 

위
에 

먹
은 

것
을 

吐
하
군 

하
였
읍
니
다
。 

그
리
고
는 

格

納

庫

바 

안
으
로 

드
러
가
서 

일
에 

着
手
하
는 

것
이
었
읍
니
다
。』

「
켈
리
」
上
士
는 

高
度
로 

熟
練
된 

技
術
者
이
다
。

F
—
86
에 

關
해
서 

알
아
야 

할 

일
은 

무
엇
이
든
지 

알
고 

있
다
。

그
뿐
만 

아
니
라 

그
는 

또
한 

그
의 

部
下 

十
六
名
가
운
데 

單
한
사
람
이 

라
도 

失
手
를 

하
면 

操
縱
士
가 

生
命
을

II
게 

된
다
는 

것
도 

알
고 

있
다
。 

그
의 

熟
練
에 

對
해
서
、

또
한 

그
에
게 

委
託
된 

많
은 

生
命
과 

二
五
0
萬

「
딸
라
」
價
値
의 

航
空
機
를 

保
存
하 

는
데 

對
해
서
、

그
리
고 

망
위
에 

嘔
吐
하
는
데 

對
해
서 

國
家 

에

서

는

「
켈
리
」
上
士
에
게 

每
月 

一
 

九
八 

•
七

四

「
딸
라
」
라
는 

報

酬

를 

支
拂
하
고 

있
다
。 

,

「
켈
리
」
上
士
는 

다
시 

이
렇
게 

말
하
고 

있
다
.

『
나
의 

部
下 

十
六
名
가
운
데 

半
數
는 

아
직
도 

未

熟

-tt
사



女 航 空 《

람
들
입
니
다
。 

그
들
은 

앞
으
로 

많
은 

것
을 

니
워
야 

할
것
입 

니
다
。 

그
러
나 

나
는 

정
말 

優
秀
한 

일
군 

七
名
을 

가
지
고 

있
읍
니
다
。

그
런
데 

어
떻
게 

되
는
지 

아
십
니
까
?
. 

그 

七
名 

가
운
데 

五
名
이 

來
月
에 

나
가
는 

것
입
니
다
。
滿
期
除
隊
하
는 

것
입
니
다
。

그 

中
의 

한

사

람

은

「
택
시
」
틀
、
「
밀
워
어
키
」
에 

가
서 

우
라 

질
「
택
시
」
룰 

運
轉
하
겠
다
고 

합
니
다
。 

큰 

問
題
입
니
다0  

「
젯
트
」
航
空
機
의 

整
備
士 

한
사
람
을 

.
養
成
하
는
데
는 

一
 

六
、〇
〇

0

「
딸
라
」
의 

經
費
와 

으
랜
歲
月
을 

要
한
다
。

그
러 

나 

四
年
이
라
는 

服
務
年
限
이 

차
면 

그
는 

除
隊
하
고 

만
다
。 

空
軍
에
서
는 

無
慮 

八
十
九
깠
의 

士
兵
이 

四
年
後
에
는 

數
十 

億

「
딸
라
」
의 

國
費
를 

지
닌
채 

除
隊
하
고 

있
는 

것
이
다
。

「
켈
리
」
上
士
는 

이
렇
게 

繼
續
해
서 

말
하
고 

있
다
。

『
나
는 

그 

작
자
를 

탓
하
지 

않
습
니
다
。

그
에
게
는 

家
族
이 

있
으
며 

空
軍
에
서 

平
는 

것
을 

가
지
고
는 

그
들
율 

扶
養
할
수 

없
읍
니
다
。

空
軍
에
서
는 

그
의 

價
値
만
큼 

報
酬
를 

주
지 

않 

습
니
다
。
民
問
生
活
에
서 

그
는 

相
當
한 

生
活
을 

할 

수 

있
읍 

니
다
。 

그
러
나 

그
것
은 

非
單 

돈
뿐
만
이 

아
니
라 

그 

밖
의 

다
른 

것
에
도 

起
因
하
는 

것
입
니
다
。』

「
킬
리
」
上
士
가

『
그
밖
의 

다
른 

것
』
이
라
고 

잘
하
는 

것
은 

第
二
次
大
戰
以
後
에 

空
軍
이
——

그
리
고
-

三
軍
全
體
가

——

받 

아
온 

초
라
한 

待
遇
를 

意
味
하
는 

것
이
다
。
언
제
나 

적
은 

報

酬

를 

받
고 

있
는 

軍
人
들
은 

한
때 

最
少
限
度 

若
干
외 
税

金 

免
除
를 

받
은 

일
이 

있
었
다
。

即 

士
兵
의 

俸
給
과 

將
校
외 

처
음 

一
、

五 
o〇

「
딸
라
」
까
지
의 

收
入
은 
税
 
金

이 

免
除
되 

었
던 

것
이
다
。 

그
러
나 

一
 

九 
四 
八 
年
에 

國
會
는 

이
와 
갈
은 

例
外
'
 
를 

除
去
해
버
리
고 

말
았
다
。 

「
에 
드 
워
어 

즈
」
에
서
는 

그 

렇
지 

않
지
만 

많
은 

軍
事 
基
地
에
서
는 

旣 
婚 
男
子
와 

그 

들
의 

家 
族 
듣
이 

荒 
廢 
한 

으 
막
사
리 
집
에
서 

사
는 

수 

밖
에 

없
는
데 

民
間 
八 
家 
主
들
은 

그
것
을 

가
지
고
도 

過 
度 
한 

집
貰
를 

받
고 

있
다
。
軍
人
들
은 

한
때 

物
資
配
給
所
와

P

•
 

X 
에
서 

물
건
음
m
 

割
引
해
서 

購
入
하
므
로
서 

그
들
의 

적
;

은 

收
入
을 

늘
려 

管

수
ᄊ
1 

가 

있
었
다
0 

그
러
나 

한
때 

軍
隊
生
活
을 

보
다 

더 

愉
快
하
게
1
 

하
였
던 

이
와
같
은 

恩
典
도 

只
今
은 

다 

매
았
기 
고 

말
았
다
。 

그
럼
에
도 

不
拘
하

고

「
켈
리
」
上
士
는 

그
의 

五
名
의 

部
下
가 

그
에
게
서 

떠
나
게 

되
면 

다
른 

五
名
을 

養
成
할 

것
이
며 

繼 

續
해
서 

그
의 

맡
은 

바 

일
을 

해
나
갈 

것
이
다
。 

이
것
은 

그 

가

「
곗
트
」
機
를 

가
지
고 

일
하
는 

것
을 

좋
아 

하
기 

때
문
이 

며 

극
가 

나
라
를 

사
랑
하
기 

때
문
인 

것
이
다
。

追
擊
機
와 

新
型
機
를 

操
縱
하
고 

있
는 

.
操
縱
士
들
의 

境
遇 

도 

어
느 

程

度

「
겔
리
」
上
士
와 

恰
似
하
다
。

X
—
1 
機
가 

起 

音
速
飛
行
을 

할 

淮
}備
를 

갖
추

었

을

때

「
델
」
航
空
機
會
社
에
서 

는 

그 

任
務
를 

맡
을 

民

間

人

「
테 

스 

트 

.
 

과
일
롯
트
」
를 

求
하 

였
다
。

그
러
나 

風 
聞
의 

一
 

五
、〇
〇

0

「
딸
라
」
라
는 

莫
大
한 

“



狀 

報
酬
에
도 

不
拘
하
고 

民
間
人
은 

마
무
도 

이 

일
을 

맡
으
려 

特 

하
지 

않
았
다
。

그
리
하
여
「
찰
스 

•
이
거
」

大
尉
가 

X 
— 
1
機

—
 

를 

操
縱
하
여 

音
의 

障
壁
을 

突
破
하
였
다
。

「
이
거
」
大
尉
는 

그 

挑
戰
에 

應
하
기 

爲
해
서 

그
리
고 

六
、

一
 

三

.
八

「
딸

라

」
라 

는 

二
의 

年
俸
을 

爲
해
서 

그 

어
려
운 

일
을 

行
하
였
던 

것 

이
다
。

그
리
나 

操
縱
士
들
은 

달
리 

그
들
의 

努
力
에 

對
한 

報
償
을 

받
고 

있
다
。

即 

飛
行
에 

對
한 

員
實
한 

사
람
은 

그들
 

大
部 

分
을 

滿
足
시
키
고 

있
는 

것
이
다
。

一

I  

一
 

部
의 

試
驗
飛
行
은 

興
奮
되
고 

危
險
한 

飛
行
이
다
。
왜
냐 

一
 

하
면 

아
무
리 

製
圖
板
위
에
서
、

風
洞
안
에
서 

많
은 

努
力
이 

一
 

傾
注
되
어 

왔
다
할
지
라
도
、

그

리

고

「
엔
지
니
어
」
들
이 

아
무 

I  

리
; 

그 

新
型
機
가 

날
을 

것
이
라
고 

굳
게 

確
信
하
고 

있
다 

할 

지
라
도 

으
직 

操
縱
士
만
이 

生
命
을 

내
걸
고 

이
것
을 

最
終
的

I
 

으
로 

決
定
할 

수 

있
기 

때
문
이
다
。

그
러
나 

大
部
分
의 

試
驗 

飛
行
은 

어
느 

程
度 
惯

例
的
인 

것
이
다
。

新
型
機
들
은 

六
個 

月
동
안
이
나 

長
期
의 

組
織
的
인 

一
 

連
의 

試
驗
을 

받
으
며 

그 

동
안 

많
은 

報吿

와 

統
計
가 

分
析
되
는 

것
이
다
。

試
驗
飛
行 

이 

큰
事
件
이 

되

어

서

「
테
스 

트 

•
 

파
일
롯
트
」
의 

미
름
을 

따 

서 

한 

거
리
를 

命
名
하
게
되
는 

일
은 

.
드
물
며 

아
마 

一
 

年
에 

三
、
四
回
밖
에 

없
을 

것
이
다
。

☆
致
命
的
이

!
「파
라
슈
우
트
」
 

,

砂
漠
위
에
서 

이
러
나
는 

爆
發
과 

크
게 

구
비
치
는 

煙
氣
의 

最
少
限
度 

九
十
九
%
는 

아
무
도 

負
傷
을 

입
는 

일
이 

없
는 

잘 

計
割
된

正
常
的
인 

演
習
이
다
。 

그
러
나 

飛
行
機
의 

墜
落 

事
故
는 

發
生
한
다
。 

一
般
的
으
르 

新
聞
의 

한 

구
석
에 

그
들 

의 

이
름
이 

나
타
나
드
라
도 

아
무
런 

意

味

도 

없
는
、
世
上
에
匸

니 

알
려
지
지 

않
은 

사
람
들
에
게 

發
生
하
는 

것
이
다
。 

다
음
은 

o

그

러

한

e
落
事
故
의 

한 

이
야
기 

이
다
。

1 4 

그
의 

任
務
는 

特
異
한 

것
이
었
다
。
「
젯
르
」
戰
鬪
機
는 

高
速 

度
에
서 

着
陸
을 

하
기 

때
문
에 

그 

많
은 

것
에
는 

速
度
를 

주 

ᅦ
 

리
기 

爲

한 

減

速
「
과
라
脅
우

톤

가 

裝
備
되
어 

있
다
。
이
「
파 

♦ 

라
脅
우
트
」
는 

飛
行
機
의 

바
퀴
가 

땅
에
•

땋
은 

다
음
에 

열
리

想는 
것
이
다
。

그
러
나 

이 

境
遇
에
는 

그

「
과
라
令
우
|

드
」
를 

二 

〇

、〇

〇

〇

「
파
이 

토
」
의 

高
度
에
서 

열
-

여
서 

그 

結
果
를 

살 

펴
보
려
는 

것
이
었
다
。
萬
一 

飛
行
機
가 

飛
行
途
中
에
서 

急
激 

히 

減
速
된
다
면 

그 

操
作
은 

空
中
戰
에
서 

어
떠
한 

價
値
를 

發
見
하
게 

될
지
도 

몰
은
다
고 

生
覺
되
었
던 

것
이
다
。

■

「
리
차
아
드 

•
 

J

.
 

하
아
러

」

라 

고 

하
는 

大
尉
가 

時
速 

六〇
〇
 

「
마
일
」
토 

飛
行
할 

수 

있
는 

F
—

94
C 
機
를 

가
지
고 

이
것
을 

試
驗
하
기
로 

되
어 

있
었
다
。

그 

飛
行
檄
에

는

「
하
아
러
」
大
尉 

가 

試
驗
을 

끝
마
친 

다

움

에

「
파
라
숙
우 

트
」
를 

때
어
버
틸 

수



★ 航 空 I

있
도
록 

손
으
도 

操
作
하
는 

投
下
裝
置
가 

準
慵
되
어 

있
었
다
。 

萬
一 

이 

裝
置
가 

듣
지 

않
는 

境
遇
에

는

「
과
라
令
우
트
」
와 

飛
行
機
를 

連
結
하 

고 

있

는

「
로 
오
프
」
에 

裝
置
된 

조 

그 

마
한 

裝
藥
을 

爆
發
시
키
므
로
써
「
과
라
숭
우
트
」
틀 

處
置
할 

수 

있 

도
록
되
어 
있
었
다
。

이

 

두
가
지
의
 

裝
置
가 

듣
지 

않
는 

境 

遇
에
는 

急
降
下
와 

巧
妙
한 

操
縱
으 

로

「
과
라
숙
우
트
」
를

「
에 

프
터
버
어
너
」
(
再
燃
燒
裝
置
)

의 

火
焰
속
에 

몰
아 

넣
어
므
로
써 

아

직

도

「
과
라
습
우
트
」
를 

處
置
할 
个

있
도
록 

되
어 

있
었
다 

要
컨
대 

愼
重
히 

計
割
된 

試
驗
이
었
다0

「
하
아
허
」
大
尉
는 

飛
行
機
를 

몰
고 

二〇

% 〇

〇

〇

「
피
이 

토
」
의 

上

空

으
로 

올
라
갔
으
며 

그 

위

를

「
밀
버

언 

•
덮
트
」
라 

고 

하
는 

또 

하
나
의 

大
尉
가 

追
擊
機
를 

돌
고 

가
까
이 

따
라 

가
고 

있
었
다
。
「
하
아
러
」
大
尉
는

「
파
라
습
^

르
」
를 

열
었
다
。 

「
과
라
숭
우
트
」
는 

空
中
에
서 

미
친
둣
익 

흔
들
리
기 

始
作
하
였 

으
며 

누
가 

生
覺
하

든

지

「
하
아
러
」
大
尉
는 

손
으
로 

操
作
하 

는 

그 

投
下
裝
置
를 

使
用
해 

보
았_
을 

것
이
다
。

그
러
나 

그
것 

은 

作闬

하
지 

않
았
다
。
이
어
서 

ᅩ
는 

沈
着
하
고 

能
熟
한 

操 

縱
士
였
으
므
로 

精
神
을 

차
려
서 

그 

裝
藥
을 

爆
發
시
키
려
하 

였
음
이 

分
明
하
다
0 
勿
論 

그
가 

어
떠
한 

措
置
를 

取
하
였
는 

지
아
무
도 

確
實
히 

아
는 

사
람
은 

없
지
만
…
.' :
그
러
나 

그 

裝
藥
은 

爆
發
하
지 

않
았
다
。
이

때

「
하
아
러
」
大
尉
는 

그
대
로 

時
速 

約
五
◦〇

「
마
일
」
의 

速
度
로 

湖
床
을 

向
해
서 

곤
두
박

질 

하
는 

것
이 

었
으
며 

그 

바
로 

옆
에
서 

飛
行
하
고 

있
던
「
찦 

토
」
大
尉
는

「
래
디
오
」
틀 

通
해
서 

그
에
게 

큰 

소
리
로 

助
言

사

'

 

,, 

/

1
,

1
'-

을 

하
였
다 

과
同

「
하
아 

러
」

태
서

大
尉
의 

飛

이I

行
機
는 

빙 

보지 
에 리

빙 

돌
면
서 

眞
걸 

繼

續

해
서 

爲
이 

내
려
갔
으 
하
獅

나 

그 

I

는

化
■
하 

리아

I
 

1 
좋 

좀
처
럼
「
애 

R

ir

的
인
「
과
라 

스

스
"

우 
트
」
는

터 
버
어 

트롯

너
」
의 

火

a

634
 

1

를

煩

속

으

로•-]-

드 

러 

가
질 

婢

•사
一

=

니
사
ᅵ

않
았
다
。 

며
!!

있 

「
하

아

러

」
의
。
타 

大
尉
는 

墜

2M
式
어 

落

하

였

다

。

타? |
,
 

그
의 

飛
行 

v
^
fe
r

_

li

s

p

_

_



■ 

機
는 

爆
發
하
여 

火
煩
에 

쌓
였
다
。

特 

「
섶

_
드
」
大

尉

는

 

그 

墜
落
과 

거
의 

同
時
에 

湖
床
에 

着
陸
하 

였
다
。
하
臺

는 

燃
燒
하
고 

있

玉 

하
ᅳ
臺

는
 

操
作
되
고 

있
는 

그 

두
臺

의 

飛
行
機
는 

옆
에 

나
란
이 

미
끌
어
져 

나
가
고 

있
었
다 

「
덮
로
」
大
尉
는 

停

止

하
자
마
자 

飛
行
機
에
서 

뛰

어

나

와

「
하 

아
러
」
大
尉
의 

飛
行
機
에
게
로 

달
려
갔
다
신

『
그
것
은 

火
災
에 

不
過
하
였
읍
니
다
。
火焴

속
에
서 

밖
으
로 

내
다
보
이
는 

飛
行
機
의 

唯
一
한 

部
分
은 

尾
翼
끝
이
었
읍 

니

다

。
』

 

.
 

.

이

렇

게

「
섶
트
」
大
尉
는 

當
時
를 

回
顧
하
고 

있
다
。

「
엘
르
」
大
尉
는

「
하
아
러
」
大
尉
외 

飛
行
機
의 

다
른 

쪽
으
로 

돌
아 

갔
다
。
異
常
하
게
도 

그 

쪽
은 

燃
燒
하
지 

않
고 

있
었
다 

「
방
二
드
」
大

尉

는

 

飛
行
機
위
에 

올

라

가

서

「
플
렉
스
글
래
스
」
로 

된

「
캐
노
되
」
를 

通
해

서

「
력
핏
트
」
안
을 

드
려
다
보
았
다
。

그 

안
은 

煙
氣
로 

가

득
 

차
 있

었

으

나

「
하
아
러
」
大
尉
가 

힘
없
이 

氣絕

한 

뭇
이 

머
리
를 

움
직
이
고 

있
는 

것
이 

보
였
다
。

「
낼 

트

」
大

尉

는

 

이
와
같
은 

非
常
時
에 

使
用
하
도
록 

飛
行
機
의 

外 

部

에 

裝
置
되
어 

있

는

「
캐
노
피
」
放
出
裝
置
를 

움
켜 

쥐
었
다
。 

그
러
나 

그
것
은 

作
用
하
지 

많
았
다
。

乾
燥
된 

湖
床
위
에
는 

粉
가
투 

처
럼 

고
운 

모
래 

以
外
에
는 

事
實
上 

아
무
것
도 

없
다
。
「
짠
트
」
大
尉
가

「
캐
노
피

」를 

때

려
 

부
수
기 

爲
해
서 

줄 

만
^.-
것

은 

아
무
것
도 

없
었
다
。
막
대

기
도 

없
었
고 

돌
도 

없
었
다0  

그
는 

맨
주
먹 
으 

모 

그 
것
을 

부 

술
려
고 

애
썼
으
며 

그
러
한 

緊
迫
한 

狀
態
가 

아
니
었
으
면
. 

그 

.
 

것
은 

보
기
에 

우
•

스
운 

光
景
이 

었
을 

것
이
다
。

그
는 

주
먹
으 

로 

내
려
졌
으
나 

自
己
自
身
의 

손
만 

傷
하
고 

말
았
다
。 

그 

동 

안
에
도 

그
는 

안
에 

들

은

「
하
아
러
」
大
尉
를 

살
려
보
았
다
。

이
제 

불
은 

그
의 

몸
에 

붙
기 

始
作
하
는 

것
이
었
다
。

1

J
大
尉
가 

수

먹

으

로

「
캐
노
피
」
를 

내
려
치
고 

있
을
때 

7
 

한
臺

의

「
쩔
」
車
가 

湖
床 

저
便

에
서 

時
速 

七〇

「
마
일
」
의 

速 

g
 

度

로 

飛
行
機
를 

向
해
서 

달
려 

오
고 

있
었
다
。

飛
行
機
있

는

1 4 

곳
에 

到
達
하
자 

運
轉
手
는 

뛰
어 

나
와
서 

그
가 

所
持
하
는 

唯 

一
 

한 

裝
備
品
인
、
국
수
방
망
이 

만
한 

五
0

「
파
운
드
」
消
火 

+
 

器
를 

들
고 

飛
行
機
에
게
로 

달
려
갔
다
。 

, 

、
 

* 

「
앰
트
」
大
尉
와 

그 

짚

軍 

運
轉
手
는
、
불
은 

漸
次
보 

擴
大 

되
어 

가
는
데 

서
로 

相
反
되
는 

指
示
를 

외
치
는 

것
이
었
다
。

運
轉
手
는 

飛
行
機
의 

前
面
에 

對
해
서
만 

消
火
器
를 

完
全
히 

消
粍
하
고 

빈 

容
器
를

「
앰
르
」
大
尉
에
게 

내
주
었
다
。
「
낸
a

」 

大
尉
는

그

것

을

두

손

으

로

들

어

율

려

「
캐
노
피
」
*

내

려

쳤
 

.

다 

그
러
나 

그
것
은 

튀
었
다
。

그
는 

繼
續
있
는 

힘
을 

다
해
서 

「
캐
노
피
」
룰 

내
려
첫
으
나 

亦
是 

消
火
器
는 

튀
기
만 

하
였
다〇  

『
그
것
은 

마
치 

큰 

r

스 

프
링
」
과
도 

같
았
읍
니
다
。
나
는 

到
底 

히
.

그
것
을 

부
실 

수 

가 

없
었
읍
니
다
。』

이
렇
게 

그
는 
絕

望
的
이
었
다
는 

듯
이 

말
하
는 

것
이
다
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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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
러
나 

한
便
基
地
에 

있
는 

九
、
九
五
o
名
의 

사
람
들
은 

그 

事
故
가 

發
生
하
였
는
지
도 

알
지 

못
하
고 

조
용
히 

그
들
의 

일
을 

繼
續
하
고 

있
었
다
。 

그 
產

科
醫
는

『
「
스
미
스
」
夫
人
、
 

木
曜
日
에 

다
시 

으
십

시

용

』
하
고 

말
하
였
고
、
「
로
버

어

트 

•
 

호

운

」
은
 

Y
A
P
S 
의 

일
을 

하
고 

있
었
으
며
「
더
글
라
스 

.
S
. 

스
미
스
」
下
士
는

「
타
이
어
」
틀 

交
換
하
고 

있
었
다
o
r

옆
트
」
大

—
 

尉
와 

짚
車

運

轉

手

를 

除
外
하
고
는 

이 

事
故
를 

目
擊
한 

것 

은 

湖
床
의 

변
두
리
를 

따
라
서 

서
있
는 

늙
，;!  

슬
픔
에 

잠
긴 

「
요
숙
어
」
나
무 

뿐
이
었
다
。

이

때

에

「
하
아
러
」
大
尉
외 

살
에 

불
이 

붙
기
.

始
作
하
였
다
。 

m

車 

運
轉
手
는 

自
動
車
에
게
로 

달
려
가
더
니 

五

「
갈
론
」 

드

리
「
께
솔
런 

■
 
권

」을 

들
고 

돌
아
왔
다
。
『
하
느
님 

맙
시
다
』 

하

고

「
엘
로
」
大
尉
는 

어
이
없
이 

生
覺
하
였
다
。

『
아
닙
니
다
。
아

니

에

용 

물
이 

들
어 

있
읍
니
다
。

危
險
하 

지 

않
습
니
다
。』

이
렇
게 

運
轉
手
는 

외
쳤
다
。

3

토
」
大
尉
는 

近 

五〇

「
파
운
드
」
나 

되
는 

그

「
랜
」
을 

들 

어 

을
렸
다
。
높
이 

들
어
올
려 

힘
껏 

내
려
쳤
다
。
「
캐
노
피
」

께
졌
다
。

「
찦
트
」
大
尉
는 

다
시 

한
번 

내
려
처
서 

구
멍
을 

뚫 

고 

안
에 

들
은 

煙
氣
를 

나
오
게 

하
였
다
。

數
秒
만
에 

그
는 

큰 

干
멍
을 

뚫
여 

그 

름

으

로

「
하
아
러
」
大
尉
를 

고
집
어 

낼 

空 

농
가 

있
었
다
。

 ̂

『
그
것
은 

힘
든 

일
이
어
옵
니
다
0
「
하
아
러
」
大
尉
는 

평
장
히

키
가 

큰 

사
람
이 

었
으
니
까
용J

이

렇

게

「
냉
트
」
大
尉
는 

말
하
고 

있
다
。

키
가 

큰 

사
람
이 

었
다
。

극
러
나 

只
今
은 

二
지 

않
다
。

『
그
는 

只
今
은 

그
렇
게 

키
가 

크
지 

않
습
니
다
。』

5

1
드
」

大
尉
는 

말
한
다
。

『
그
의 

두 

발
은 

불
에 

타 

없
어
지
고 

말
았
읍
더
다
O
J 

「
하
아
러
」
大
尉
는 

살
았
다
。

으
늘
날 

그
는 

義

足

으
로 

잘
거 

러
다
니
고 

있
다
。 

그
는 

少
領
으
로 

進
級
되
었
으
며 

不
遠 

恩 

給

이 

붙
어
서 

空
軍
에
서 

名
譽
除
部
하
게 

될 

것
이
다
。 

그
는 

그 

事

故

’
、
에

 

關
해
서
는 

아
무
런 

記
憶
도 

가
지
고 

있
지 

않
다
。

그
는 

二0
、

0

0

0

「
피
이
트
」
의 

高
空
을 

飛
行
中
에

「
파
라 

스
"

우I

드
」
룰 

열
은 

것 

까
지
는 

記
縻
하
며 

그 

二
週
日

後

에 

病 

33

院

에
서 

께
어
난 

것
이 

生

覺
•

날 

뿐
이
라
고 

한
다
。 

V
 

그 

墜
落
事
故
가 

發
生
한 

半
時
間
後
에

「
엘
토
」
大
尉
는 

또 

i
 

하
나
의 

任
務
를 

띄
고 

다
시 

空
中

으
로 

올
라
갔
다
。

機

首

에 

Y
A
P
S
룰 

裝
置
하
고
、
安
全
하
게 

空
氣
를 

注
入
한

「
타
이 

어
」
를 

가
지
고
、
優
秀
하
고 

責
任
感
이 

强
한 

어
느 

上
士
가 

精
誠
것 

整
備
해
준 

飛
行
機
를 

操
縱
하
면
서 

넓
고 

푸
른 

하
늘 

을 

아
름
답
게 

날
으
고 

있
었
다
。
밑
에
는 

바
람
을 

맞
고 

있
는 

.
 

基
地
가 

멋
없
이 

널
리 

展
開
되
어 

있
다
。
砂
漠
위
에
서 

큰 

煙 

氣

가 

솟
아 

을
으
는 

것
을 

보
고 

二
는 

이
렇
게 

중
얼
거
리
는 

것
이
다
。
『
저
기
서
는 

또 

무
순 

일
을 

하
고 

있
는 

것
일
까
?

』

(
끝
) 

「
라
이
프
」
誌

에
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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航
空
曰
斷
想

%
焱
、

崔

仁

旭

비
행
기
를 

부
려
서 

하
늘
을 

날
은
다
는 

것
은 

얼
마
나 

멋
랭
이
의 

일
인
가
? 

이 

는 

舌 

산 

藝
術
이
다
。

그
날
그
날

 

義
務
的
으
로 

飛
行
機
를 
■
 

조
종
하
는 

분
들
은 

으
늘
도 

또 

피
치 

못 

할 

課
業
에 

倦
怠
를 

느
끼
는 

일
이 

있
을 

는
지 

모
르
지
만
、
나
의 

생
각
인
즉 

小
說 

을 

쓰
는 

藝
術
行
動 

보
다
는 

飛
行
機
를 

부
리
는 

藝
術
行
動
이 

월
씬 

더 

부
러
운 

것
이
다
。

서
재
에 

앉
아
서 

原
稿
紙
를 

메
꾸
기 

보
.

다 

新
銳
機
를 

타
고 

하
늘
율 

날
은
다 

는 

것
이 

얼
마
나 

사
나
이
다
운 

일
이
겠

는
가
?

「
孤
島
에
서 

그
대
와 

함
께
」
라
는 

映
書 

를 

보
면 

海
軍 

航
空
隊
의 

킨
슬
레
大
尉 

가 

말
을 

듣
지 

않
는 

자
기 

愛
人 

로
살 

런 
드 
를 

飛
行
機
에 

래
우 

고 

어
느 

孤
島 

로 

誘
引
하
여 

춤
추
기
를 

請
한
다
。
이
러 

한 

멋
진 

로
맨
스
는 

飛
行
機
가 

아
니
고 

는 

도
저
히 

成
立
될 

수 

없
는 

것
이
다
。

그
러
나 

이
런 

애
기
는 

좀 

危
險
하
다
。 

萬
一
에
도 

우
리 

操
縱
士
들 

중
에 

이
런 

짓
을 

模
倣
하
는 

사
람
이 

있
다
고 

하
면 

問
題
는 

간
단
치
가 

않
기 

때
문
이
다
。

그 

월
지
만 

또 

한
편 

생

작

하

면

' «
術
作
品

은 

그
것
을 

藍
賞
할 

때
는 

心
醉
— 

해
도 

직
접 

自
身
이 

그 

藝
術
作
品
의 

內
容
音 

그
대
로 

寶
踐
에 

옮
기
는 

일
은 

좀
체
로 

없
다
는 

것
이 

定
論
이
기 

때
문
에 

나
는 

安
心
하
고 

이
런 

얘
기
를 

하
는 

것
이
다
。

그 

映
書
는 

鑑
賞
者
에
게 

스
릴
과 

興 

q
j 

昧

를 

주
기 

위
해 

일
부
러 

그
런 

場
面
을 

겨
납 

取
材
했
겠
지
만
、 

그 

書
面
에 

登
場
하
는 
1
 

킨
슬
테
大
尉
는 

軍

人

으
로
서 

軍
人 

中
에 

도 

과
이
롯
토 

로
서

의 

씩
씩
한 

氣

象

을/
»*«

잘 

表
現
했
다 

고 

본
다
。

愛
人
으 

로 

말
미
암
아 

一
 

時 

■
 

愛
機
를 

조
종
해
서 

脫
線
은 

했
을
망
정 

그
의 

行 

動

에
는 

젊
은
이
로
서
의 

潑
剌
할 

氣
象
이 

있
었
다
。
사
나
이
다
운 

勇
敢
性
과 

不
屈 

의 

意
志
가 

있
었
다
。 

이
것
은 

융 

敵

에 

게 

굴
복
하
지 

않
는 

武
人
의 

精
神
을 

말 

해

주

는 

것
이
다
。 

,

이
것
은 

映
肅
가 

보
여 

주
는 

虛
構
의 

一
 

面
에 

ᅳ不
過
하
지
만 

飛
行
機
를 

操
縱
하 

는 

우
리
의 

勇
土
들
은 

저
마
다 

한
사
람 

한
사
람
이 

그 

百
倍
千
倍
나 

한 

높
은 

氣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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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
서 

그
칠 

것
인
가
? 

우
리
의 

하

늘

-i: 

빛
낼 

사
람
은 

우
리 

밖
에 

없
다
。

우
리
의 

하
늘
은 

이
제
부
터 

우
리
의 

피 

우
리
의 

땀
으
로 

建
設

해
야 

할 

것
율 

우
리
는 

잊
지 

않
을 

것
이
다
。

(
十
月
一
日
空
軍
외

날

율

앞

에

두

5

象
과 

보
다 

큰 

勇
敢
性
을 

지
니
고 

앞
날 

외 

꿈
들 

志
向
해 

가
리
라 

믿
는
다
。

그
러
면 

우
리
가 

그
러
한 

勇
敢
性
의 

鬪
志
를 

지
니 

고 

志
向
해 

나
갈 

꿈
은 

어 

떤 

것
이
겠
는
가
? 

한 

愛
人
을 

태
우
고 

孤
島
로 

가
서 

춤
을 

請
하
는 

일
이 

아
닐 

것
이
요
、

잃
어
진 

우
리
의 

彊
土
를 

回
復 

할 

일
이
다
。

이
것
의 

우
리
들
의 

當
面
한 

꿈
이
이
야 

하
겠
다
。
愛
人
을 

태
우
고 

孤 

島

로 

가
는 

것
은 

그 

다
음 

일
이
다
。

우
리
가 

우
리
의 

失
地
를 

회
복
한 

다 

음
엔 

그
때
는 

이
런 

애

피
소 

으
드 

쯤 

또 

이
만
한 

소
동 

쯤 

있
는 

것
이 

호
「
시

는
 

없
는 

것

보

다 

더 

즐
거
운 

일
이 

될
지 

도 

모 

르
겠
다
。

戰
後
에 

日
本
의 

과
이
롯
트
들
이 

탄
식 

한 

말
을 

여
러
분
은 

아
는
가
?

그
것
을 

直
譯
하

면

「
우
리
의 

하
늘
은 

우
리
의 

하
늘
이 

아
니
고 

가
을
의 

하
늘
」 

이
란 

뜻
이
다
。

저 

높
푸
른 

가
을 

하
늘
을 

우
럴
어 

보 

고 

일
찌
기 

솔
개
처
럼 

날
으
던 

몸
들
이

번
연
히 

자
기
네
의 

領

空

인.
데
도 

이
제
와 

서
는 

飛
行
機
한
臺 

마
읍
대
로 

날
리
지 

못
하
는 

설
음
을 

咏
嘆
한 

것
이 

아
니
겠 

는
가
?

우
리
가 

오
늘
날 

우
리
의 

領
空
에 

마 

음
대
로 

飛
行
機
를 

날
리
게 

되
었
다
는 

이 

矜
持
를 

결
코 

소
홀
히 

생
각
해
서
는 

안
될 

것
이
다
。

日
政 

三
十
六
年
의 

悲
哀 

를 

꿈
에
도 

잊
지 

말
아
야 

하
며
、

六

.
 

二
五 

序
戰
에 

戰
鬪
機
나 

폭
격
機
가 

없 

어
、

二
人
乘 

練
習
機
에
다 

사
람
이 

폭
탄 

을 

안
고 

敵
陣

에 

突
入
하
던 

그
때
를 

잊 

지 

못
할 

것
이
다
。

우
리
의 

航
空
史
는 

실
로 

여
기
서
부
터 

出
發
한 

것
이
다
。

이
제 

우
리
에
진 

잿
토
機
가 

있
다
。
젊 

은 

男
土
들
이 

푸
른 

꿈
을 

안
고 

날
마
다 

우
리
의 

하
늘
을 

날
은
다
。

地
上
에
는 

陸
軍
이 

있
다
。 

바
다
에
는 

海
軍
이 

있
다
。

그
리
고 

또 

우
리
의 

領 

空

에
는 

우
계
(

空
軍
)

가 

있
다
。

大
韓
의 

하
늘
은 

우
리
의 

하
늘
。

그
러
나 

우
리
외 

자
랑
이 

어
찌 

여
기

兄
弟
•姉
妹

兄
弟
는 

手
足
과 

같
고 

夫
婦
는 

衣 

服
과 

같
다
。
衣
服
은 

떠
러
지
면 

새
로 

求
할
千 

있
으
나 

手
足
은 

끊
어
지
면 

다
시 

이
을
수 

없
다
。

(
中

國

思

想

家

莊

子

) 

사
람
은 

홀
로 

살
기
보
다 

남
과
같
이 

生
活
하
는
것
이 

나
은
것
이
다
。

항
차 

兄
弟 

•
 

姉
妹
들
과 

같
이 

삶
은 

더
말
할 

것
도 

없
는
것
이
다
。

(
希 

大
哲
人 

소 

크
라
테
스
) 

형
아 

아
우
야 

네
살
을 

만
져
보
아 

뉘
손
이 

타
낫
관
데 

향
차
조
차 

같
았
는 

가
、

한
젖 

먹
고 

갈
러
나 

있
어 

다
른 

마
음 

먹
지
마
라
。

(
韓

鄭

撤

號

松

江

政
治
家
.詩
人
)



I特 輯 ☆

어
떤 

나
라
는 

안
개

때
문
에 

하
늘
이 

보
이
지
않
는
다
고 

한
다
。 

어
떤 

나
라
는 

비 

때
문
에 

흐
린 

하
늘
만
이 

보
인
다
고 

한
다
。

어
떤 

나
라
는 

눈 

때
문
에 

얼
어 

붙
은 

하
늘
만
을 

본
다
고 

한
다
。

그
러
나 

우
리 

나
라
에
서
는 

때
에 

따 

라 

아
름
다
운 

하
늘
을 

四
節 

볼

千 

있 

다
。

그
래
서 

우
리 

나
라
의 

하
늘
이 

어 

떤 

나
라
의 

하
능
一
 

보
다
도 

아
름
답
고 

께 

꿋
하
다
고 

한
다
。

하
늘
의 

惠
澤
을 

받
은 

나
라
다
。

땅
에 

잘
아 

앉
은
뭇 

얕
은 

지
붕
밑
에 

서
라
도 

머
얼
리 

하
늘
만 

바
라
보
면 

가

슴
이 

씨
원
해 

진
다
。

하
늘
이 

높
고 

씨
원
해
서 

우
리 

나
라 

집
들
은 

그
렇
게 

얕
은
가 

보
다
。

하
늘 

가
운
데
도 

가
을 

하
늘
이 

더 

높 

고 

더
푸
르
二

 

더 

맑
고 

더 

께
꿋
하
다
。

殘

暑

가 

등
골
을 

축
이
어
도 

하
늘
만 

보
면 

씨
원
해
진
다
。

살
기
가 

힘
이 

들
어 

한
숨
만 

것
다
가 

도 

가
을
하
늘
만 

쳐
다
보
면 

주
름
살
이 

피
여
진
다
。 

,

그
리
운 

사
람
을 

멀
리 

그
리
다
가
도 

하
늘
만 

바
라
보
면 

노
래
가 

나
오
려 

한 

다
。

높
은 

하

」
一
5.
은 

씨 
원
하
고 

푸
른 

하
늘 

은 

아
름
답
고 

넓
은 

하
늘
은 

雄

大

하
기 

때
문
이
다
。

높
은 

하
늘
을 

보
면 

을
라
가
고 

싶
고 

푸
른 

하
늘
을 

보
면 

그 

위
에 

J

또
고 
싶
고 

넓
은 

하
늘
율 

보
면 

그 
속
에 

뛰
어
들
고 

싶
다
。 

1o

그
러
나 

하
늘
은 

언
제
나 

손
에
닷
지 

않
는 

곳
에
만 

있
다
。 

높

이

i :
타
가
면 

1
 

으
표
을
수
로
「
높
아
만 

보
인
다
o

어
렸
을 

때 

밤
을 

따
려 

밤

叶
무
에 

올

. • ( 

라
가 

보
았
다
。 

땅
보
다 

상
당
히 

높
은 

곳
이
라
고 

생
각
되
었
다
。 

그
러
나 

밤
나 

무

가

지

로

올

려

가

보

이

는

하

^ :
-

은

땅 

위
에
서 

보
는 

하
늘
보
다 

더 

높
은
것 

같 

았
다
。
하
늘
이 

보
고
싶
어 

높
은 

山

에 

을
라
가
도 

하
늘
은 

까
마
득 

가
까
워
진
것 

같
지
가 

않
다
。

飛

行

機

를
 

타
고 

山

보
다
도 

높
이 

올 

라 

가
보
았
다
。

하
늘
이 

손
에 

다
을
것 

같
이 

높
이 

올
라 

보
았
다
。 

그
러
나 

하 

늘
은 

접
히
지 

않
았
다
。

더 

아
득
해 

보



☆ 航 空 I
였
다
。
더 

넓
어 

보
였
다

너
무 

높
고 

너
무 

넓
어 

도
리
어 

무
서 

움
을 

느
꼈
다
。

하
늘
이 

좋
은
것
은 

역
시 

언
제
나 

손 

에 

닷
지 

많
는 

곳
에 

있
기 

때
문
이
리 

라
、
언
제
나 

사
람
의 

마
음
에 

比
할
수 

없
이 

넓
기 

때
문
니
리
라
。
구
름
만 

개
이 

면 

한
결
같
이 

과
래
서 

변
덕
쟁
이 

人
間 

ol
좋
아
할
지
도 

모
른
다
。

험 

구
름
이

세
상
에
는 

일
급
가
지
의 

안
해
가 

있
다
、
 

첫
쩨
、
사
람
을 

죽
일
것
같
은 

살
기
찬 

안
해
、 

/

☆

둘째、남의

 

것
을 

홈 

種 

칠
것
같
은 

음
친
한 

안
해 

七 

셋
께
、
제 

먹
을 

것
은 

相 

차
리
고 

일
에
는 

게
으
르 

妻 

고 

말
소
리
만 

높
여
서 

거 

☆:
장
치
는 

平
인
같
은 

안
해 

넷
째
、
남
편
에
게 

자
상
스
럽
고 

집
안 

일
을 

잘 

돌
보
는 

어
머
니
같
은 

안
해 

다
셋
깨
、
남
편
에
게 

정
성
을 

다
하
여

言名

거
침
없
이 

그
리
고 

어
데
로
나 

마
음
껏 

날
아
갈
수 

있
는
곳
이
기 

때
문
에 

우
리
의 

마
음
이 

언
제
나 

하
늘
에 

있
는
지
도 

모 

른 
다
。

하 
늘
-
-

푸 
른 

하 
들
: 

I

하
늘
을 

참
으
로 

사
랑
할
줄 

아
는 

사 

람
은 

마
음
이 

높
으
리
라
。
마
음
이 

넓
으 

리
라
。
마
음
이 

透
明
體
처
럼 

깨
끗
하
리

骨
肉
외 

정
이
나
논 

누
의
동
생
같
은 

안
해 

여
것
깨
、
남
편
을 

보
고 

마
치 

오
래 

못
맞
난 

친
구
와 

같
이 

반
겨
하
는 

벗
과 

같
은 

안
해

일
급
께
、
남
편
이 

때
리
던 

욕
하
던 

그 

져 

참
고 

복
종
하
는 

종
같
은 

안
해 

, 

(
印

釋

伽

)

忍
耐
는 

모 
든 

快
樂
의 

根
本 

_ 

이
며 

또 

모
든 

權
勢
의 

根
本
이 

，
、 

다
。
將
來
의 

希
望
은 

忍
耐
에
서 

 ̂

만 

얻
을
수 

있
는 

것
이
다
。

그 

러 

므
로 

으
래 

忍
耐
치 

않
은 

사
람

라
。 

、

우
리 

나
라
는 

하
늘
의 

惠
澤
을 

받
고 

있
다
。
누
구
보
다
도 

하
눌
을 

사
랑
할
千 

있
다
。

그
러
니 

어
떤 

나
라 

사
람
보
다
도 

높 

고 

넓
고 

께
끗
한 

마
음
을 

가
질
수 

있会
 

것
이 

아
니
겠
는
가
。 

丨

( 

끝 

丫

(
筆

者

小

說

家

)

은 

그 

希
望
을 

잃
어
버
릴 

것

이

다

。

(
英 

藝
術
評
論
家 

러
스
킨
)

★
女
子
가 

지
켜
야 

할
것
은 

두 

男
便
을 

섬
기
지
않
은 

것
이
니
、
男
便
이 

있
고 

다
른
대
로 

가
는
것
은 

비
록 

萬
乘
의 

威
嚴
이
라
도 

빼

았
지 

못 

한
다
。

‘
(
韓
)
桃
花
郞
、
新
羅
第
二
十
五
代 

眞
智
王
時
代
沙
梁
郡
女 

(
임
금
이 

桃
花郎

의 

美
貌
에 

반
하
여 

그 

를 

犯
하
고 

자 

하 

니
이
같
이
抗
答

하
였
다
^

2o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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쇼勸特

의 

空輋

時
代

尹
 

天
 

柱

聲

자丨

流
配
당
힌 

罪
人
처
럼 

온 

가
족
을 

거 

느
리
고 

하
얗
게 

눈
속
에 

과
묻
친 

濟
州
島 

땅
에 

처
음 

발
길
을 

옮
겨 

놓
았
든 

일
、

그
후 

.一  偭

月
晉 

지
나 

空
軍
大
尉
로 

임 

명
을
‘받

고 

복
무
하
게 

된 

일
、

이 

모
든 

사
실
이 

아
주 

가
차
운 

어
젯
날
의 

일 

같 

으
면
서
도 

기
실 

五
、

六
年
이
란 

세
월
이 

마
치 

꿈
결
처
럼 

흘
러 

갔
다
는
게 

사
실 

이
고 

보
매 

깜
짝 

놀
래
지
는
것
도 

무
리 

는 

아
닐
것
이
다
®

과
거
에 

陸
軍
少
尉
를 

지

내

본 

일
은 

있
었
지 

만
은
、
空
軍
에 

對
해
서
는 

아
무 

런 

知

識

도 

없
는 

이
른
바 

풋
내
기 

인 

내
가 

空
軍
本
部
의 

重耍

計
劃 

參
謀
部
에

補
職
을 

받
고 

보
니
. 

늘 

가
창
,

게 

지
내
든 

親
知
들
로 

早
터 

만
나
는 

족
쪽 

(
아
니 

자
네
가 

원
일
이
야
? 

rj  
런 

곳
에
〕
하
고 

몹
씨 

놀
래
는 

表
情
을 

보
면 

나
로
서
도 

그
들
의 

表
情
에 

同
感
하
는 

거
와 

같
은 

표
정
을 

띄
울
때
가 

한
두
번
이 

아
니
었
다〇  

애
당
초 

일
에
대
한 

예
비
상
식
이 

없
었 

든 

것
은 

勿
論
이 

거
니
와 

調查
 
研

究
할 

材

料

도 

별
로 

만
만
치 

않
은
/

處
地
였
지 

만 

L
in

c
a
ln

 
이 

남
의 
册

을 

빌
려 

몇
번 

이
고 

밤
잠 

자
지
않
고 

읽
었
다
는 

有
名 

한 

이
야
기 

처

름
、
僥
倖
히 

參
考
가 

되 

리
라
고 

생
각
키
우
는 

册

은 

보
고 

듣
는 

대
로 

막
우 

얻
어 

드
려 

밤
낮 

할
것
없
이

四
角
形
과 

直
線
등
을 

그
리
며 

圖
表 

한 

장
을 

于
미
기
에 

식
은 

담
을 

내
든 

일
은 

으
래
두
고 

잊
지 

못
할 

일
중
의 

하
나
다
。

曉
星
學
校
의 

한
구
석
에
서 

兵

食

도 

언 

제
나 

녀
녀
하
게 

먹
으
며 

간
호
「
가
다 

기 

회
를 

얻
으
면 

막
절
리 

병
을 

가

운

데

'■¥

고 

친
우
들
파 

더
부
러 

행
둘
러 

앉
아 

들
석
한 

분
위
기
를 

음
미
하
든 

일
、살

!;!

쿄
 

시 

취
기
가 

감
돌
아
도 

정
신
밧
짝 

차
^

소 

고
야 

근
무
에 

골
몰
하
다 

새
로 

三
時
나 

四
時
경
에 

허
둥 

지
둥 

집
구
석
이
라
크P

 

찾
어
들
든
일
、 

생
각
하
면 

생
각
할
수
록 

달
每
하
게 

떠
오 

르
는 

추
억
의 

한 

장
면 

들
이
다
.
o
 

그 

중
에
서
도 

언
제
나 

싱
싱

하 

게 

마
음
속 

깊
이 

살
어 

있
는 

또
한
가 

지 

추
억
으
로 

분
에 

넘
친 

사
명
을 

띄
고 

美
國
까
지 

갔
다
은 

이
야
기
가 

있
다
。

본
래
부
터 

코
높
은 

사
람
만 

옆
에
으
면 

덜
권
매
은 

내
가
、
엽
전
의 

體
臭
을 

풍
기 

면
서 

美
國
까
지 

다
녀
온 

후
론 

허
울
까 

지 

말
숙
하
게
(
?
)

변
해
진 

것

같

고

、

그 

위
에
도 

신
발
을 

전
에
없
이 

께
!

乂
히 

한



韓 國 俚 諺

☆
며
누
리 

자
라 

시
어
미 

되 

一
 

니 

시
어
미 

골 

더 

한
다
0 

I  

☆
말
많
은 

집 
醤

이 

쓰
다
。 

j

미

☆
뒷
간
과 

사
돈
집
은 

멀
어
야 

I  

한
다 
o 

一

다
든
지
、

곧
장 

막
걸
리 

吟
령
만 

하
든 

식
성
이 

맥
주
니 

洋
酒

만
을 

골
라 

찾
게 

된 

것
이
라
든
지
、
이 

모
든
것
이 

美
國 

갔
다
은 

보
람
이
며 

더
욱
이
는 

空

軍

에 

복
무
했
든 

덕
분
이
라 

생
각
된
다
。

제
한
된 

紙

面

에
서
、

자

질

干
테
한 

것 

까
지 

낮
낮
히 

기
록
한
다
는 

것
은 

물
론 

불
가
눙
한 

일
이
겠
지
만
、 

그
렇
타
고 

이 

것
을 

쓰
자
니 

저
것
이 

남
고
、
저
것
만
을 

쓰
자
니 

또 

이
것
이 

쑥 

빠
지
는 

식
이 

되
어
서
、
題
目 

그

대

로

「
나
의 

空
軍
時 

代
」
라
는 

回
顧
談
파
는 

동
털
어
지
는 

것 

이
나 

아
닌
가 

싶
어 

서
운
한 

감
을 

금
치 

못
할 

지
경
이
다
。 

'

그
런
데
로 

한
가
지 

더 

기
입
하
자
면
、 

별
로 

남
달
은 

실
력
이 

신
는
것
도 

아
니 

면
서
도 

주
위 

사
람
큼
이 

추
겨
세
우
는 

바
람
에 

못
이
겨 

空
軍
野
球
部
를 

창
설
하 

는
데 

있
는 

힘
을 

다
했
고
、
또

 

근
기
있 

는 

열
성
의 

보
람
으
로 

歷
史
가 

우
리
보 

空 

다 

긴 

육
군

야

干
림
을 

制
壓
하
든 

일
도 

 ̂

있
었
다
。

이
렇
게
、

활
발
하
게 

군
에 

복
무
하
든 

나
에
게 

또 

한
가
지 

길
이 

리
이
게 

되
었 

으
니 

그
것
은 

본
래
의 

내 

本

職

에 

關
與 

하
는 

恩
典
을 

입
어 

이
제 

다
시
금 

大
學 

敎

鞭

生

活

로 

도
라
을
수 

있
었
다
는 

것 

이
다
。

여
러
가
지 

다
난
한 

속
에
서
도 

上
部

의 

깊
은 

理

解

로
서 

出
_

하
게 

되
니 

그
때 

입
은 

그 

III  
낙
한 

헤
택
은 

내 

평
생
을 

平

고 

잊
어
서
는 

않

될 

일
일 

것
이
다
。
軍 

에 

있
는 

나
에
게 

그
처
름 

出
講
하
도
록 

便

利

를 

봐
준 

上
官
들
、
不
便
한 

點

이 

많
은
데 

로 

講

座

를 

맏
기
며 

나
의 

本
職 

을 

찾
게
해
준 

선
배 

선
생
님
들
에
게 

심 

심
한 

사
의
를 

표
해 

맞
이
않
는 

바
다
。
또 

한 

그
분
들
의 

기
대
에 

어
그
러
지
지 

않 

도
록 

내 

自
身
天
職
에 

노
력
할 

것
은 

勿 

論

이
다
。

空

軍

을 

나
온
지 

벌
써 

半

年

이 

지
났 

다
。

半

年

이
라
는 

세
월
이 

지
났
으
면
서 

도

내
 

온
몸
에 

배
여
있
는 

軍
人
정
신
은 

가
시
어
지
기
는 

커
녕 

군
복
을 

입
을

때

보
다 

더 

괄
잘
한 

정
신
이 

스
며
있
어
>
좀 

언
않
은 

行

悖

를 

하
는 

軍
人
을 

볼
라
치 

면 

크
게 

千
짖
고 

싶
고 

또 

.「
젯

트
기
」
소 

리
만 

드 

르
면 

무
시
로 

하
늘
을 

멍
하
고 

쳐
다
봐 

지
는 

습
관
이 

눈
에 

띄
이
도
록 

늘
어
만 

가
고
있
다
。 

이
것
이
、
나
와 

空 

軍
과
의 

깊
고
깊
은 

인
연
으 

로 

해
서 

말 

미
암
은 

것
이
라
는 

것
晉
은 

어
렵
지 

않 

케 

긍
정
할〒
 

있
는 

일
이
다
。

요
지
음
、
활
발
한 

우
리 

空
軍
의 

발
전
G
 

상
을 

곳
곳
에
서 

보 

고 

듣
는
대 

로
、
무
된
o5

나
의 

天
性
에 

매
를 

치
는
것
도
、
앞
날
의
1
 

눈

부

신

「空
軍
의 

날
」
을 

바
라
는 

간
절 

한 

마
음
에
서 

라
고 

해
도 

좋
을 

것
이 

다
。 

(
筆
者 

高
大
敎
授
)



☆Is'特

航
空
0

ᄂ
回
顧

轉〜1
 

'̂.
t

폐

S

金

 
敬

 
深

「
航
空
日
」
特
輯 

「
코
메
트
」
原
稿
외 

請 

托
을 

받
었
으
나 

題
目
이

「
나
의 

空
軍
時 

代
」
라
고 

되
어 

있
다
。

나
의 

공
군
시
절 

을 

적
어
보
자
면 

적
지
않
은 

紙
面
이 

있 

어
야 

겠
기
에 

이

번

에

는

「
航
空
日
」
에 

關
한
이
야
기
를 

씀
으
로
써 

編
輯
者
의 

재
촉
을 

면
할
가 

한
다
。

「
航
空
(
記
念
日
〕
」

「空
軍
記
念
日
」
이 

러
한 

名
稱
과 

內
容
의 

記
念
行
事
가 

가
, 

二
五 

事
變
前
에
는 

몇 

차
례 

있

었

던
 

것 

으
로 

알
고 

있
다
。
事
變
으 

로 

中
斷
되
었 

던 

이
러
한 

行
事
가 

復
活
된 

것
은 

八
五 

年

十

月

이
었
는
데 

그 

규
모
도 

대
단
했

었
다
o r

j

때 

나
는 

公
報
關
像
를 

擔
當
했 

었
고 

報
道
陣
은 

釜
山
發
의 

臨
時
列
車
로 

써 

K
—

4
에 

으
기
로
되
어 

있
었
다
。

驛

에
서 

飛
行
場
까
지
는 

一드
릭 

삐
쓰
로 

.
써 

來
賓
들
을 

날
렀
는
데 

時
間
的
餘
裕
없 

이 

과
여
진 

스
케
물
은 

來
賓
全
部
의 

到 

着
을 

기
다
려
줄
수 

없
었
다
。

飛
行
場
에 

到
着
한 

報
道
員
들
은 

行
事
가 

이
미 

始 

作
되 

고 

있
으
니 

準
備
된 

食
事
를 

取
할 

사
이
도 

없
이 

式

場

으
로 

달
려 

갔
었
다
。 

이
렇
게 

쓰 

고 

보
면 

흔
이 

있
으
！

U  
수 

있
는 

일
이
며 

意
味
없
는 

것
같
으
나 

이 

事
件 

(
?
)

이 

참
으
로 

重
大
한 

것
이
었
다
。 

•

7o

記
者
들
이 

미
처
럼 

食

事

도 

못
하
고

行
事
에 

關
한 

取
材

들 

하
고 

있
는 

동
안 

에

釜
山
에
서 

온 

一
般
來
賓
이 

準
備
된 

食
事
를 

다 

먹

어

버

렸

으

므

로
 

記
者
,에
게
 

提
供
될 

것
이 

없

어

졌

音 

뿐
더
러 

飛
行 

場
內
에
는 

買
食
할 

곳
이
라
곤 

없
었
기 

때
문
이
다
。 

그
래
도 

事
理
를 

아
는 

記 

者
들
은 

公
報
將
校
들
도 

같
은 

地
境
에 

卜
「
니 

있
었
기 

때
문
에 

別

로

不

平

S:
하
지 

않 

1
 

었
으
나 

一
部 

억

지

를
 

잘 

쓰
던 

記
者
들 

은 

이

問
題
(
?
0

를 

C
P
에
게 

까
지 

抗 

議

하
였
으
며 

式
場 

貴
賓
席
周
邊
에
서 

떠 

들
고 

다
니
기 

때
문
이
다
。
.

그
리
고 

그
後 

도 

얼
마
를 

두
고 

이 

事
件
은 

空

軍

本
部 

에
서
의 

定
例
記
者
會
見 

때
마
다 

되
푸
리 

되
었
기 

때
문
이
다
。

二 

다
음
해
# 

航
空
日 

行
事
에
는 

記
者 

闬

食
事 

飮
料
는 

처
음
부
터 

따

로

P
I 

o
에
서 

準
備
해
가
지
고 

行
事 

擧
行
地
인 

K
—

l
o
으
로 

가
지
고 

가
서 

食
事
할 

場

所

도 

따
로 

準
備
하
여 

一
般 

來
賓
과 

는 

삼
엄
한 

구
별
을 

하
여 

前
年
의 

事
態



英 國 俚 諺

☆
暴
飮
家
는 

不
斷
히 

自
己
自 

身
과 

生
命
을 

攻
擊
한
다
。 

☆
아
이
와 

平
정
꾼
은 

참
말
한 

다 
0

☆
청
소
한 

衣
服
은 

젊
은 

紹 

介
狀
。

다
。또 

行
事
當
日
에
는 

一
 

般
市
民 

學
生
등 

參
觀
人
이 

式
場
인 

漢
江
邊
兩
岸
을 

뒤
덮 

어 

人
山
人
海
를 

이
루
고 

+
交
通
이 

遮
斷 

되

는

大
盛况

을 

이
투

었

었

다

.0
參
觀
人 

의 

動
員
이 

如
意
치 

않
을 

것
을 

두
려
워 

하
던 

當
局
은 

大
滿
足
이
었
다
。
勿
論 

이 

것
은 

空
軍
에 

對
한 

市
民
의 

사
랑
과 

關 

心
이 

至
大
하
였
음
이 

背
景
이
었
겼
지
만 

尹
翊
准
尉
의 

非
常
한 

活
躍
이 

奏
功
했
던
g
 

것
을 

잊
을 

수 

없
다
。 

그
러
하
여 

行
事
G
 

는 

成
功
的
으
로 

끝
났
었
다
。
나
는 

참
으L

O

 

로 

手
苦
했
다
는 

上
官 

同
僚
들
의 

致
辭
1
 

를 

받

으

면

서

10
月
1
日
附
로 

除
隊
가
、 

되
었
다
。 

(
筆
者 

國
會
圖
書舘

長
)

의 

되
푸
리
를 

커
하
느
려
고 

야
단
법
석
을 

했
었
다
。
결
국 

行
事
가 

잘 

되
었
느
냐 

못
되
었
느
냐 

하
는 

總
評
의 

基
準
으
로
써 

記
者
接
待
如
何
가 

重耍

한 

役
割
을 

하 

였
다
。 

.
 

.

지
금
도 

行
事
準
備
에 

있
어
서 
P

I

O

 

는 

같
은 

고
충
과 

記
者
들
을 

爲
한 

과
도 

(
?
0
한 

준
비
를 

하
고 

있
을 

줄 

믿
는
데 

이
와 

같
은 

事
態
는 

K
I

4 
에
서
의 

失 

手 

아
닌 

失
手
로
서 

시
작
된 

것
으
로 

생 

각
되 
어 

現 
P

I

O

 

들
에
게 

송
구
한 

생 

각
이 

든
다
。

八
七
年
의 

航
空
日 

行
事
는 

政
府
還
都 

後
라 

서
울
에
서 

擧
行
되
었
다
。

場
所
가 

서
울
이
라
고 

해
서 

더
욱 

神
經
을 

쓰
지 

않
을
주 

없
었
다
。

그
런
데 

이
번
에
도 

적

I
 

지
않
게 

마
음
을 

조
런
것
은 

行
事
當
日
에 

果
然 

市
民
이 

어
느 

정
도 

動
員
되
느
냐 

하
는 

것
이
었
다
。

九
月
一 

一
十
九
日
의 

最
終
的
인 

行
事燴
 

■ 

當
關
係
參
謀
會
議
席
上
에
서 

이 

문
제
가 

ᄊ 

논
의
되
고 

特
히 

行
事
關
係
記
事
가 

아
직

도 

新
聞
에
, 

報
道
되
지 

않
은 

點
이 

論
議 

되
었
다
。
빨
리 

廣吿

라
도 

내
라
고 

야
단 

을 

치
는 

參

謀

도 

있
었
다
。
한
편 

또 

그 

때
에 

나
는 

除
隊
가 

確
定
되
어 

이
미 

國 

防
部
의 

特
命
이 

나
있
던
터
라 

一
 

部
參
謀 

는 

이
點
에 

結
付
시
키
어 

責

하
는 

이 

도 

있
었
고 

甚
一会

於
는 

再
召
集
하
라
는 

등
의 

야
유
까
지 

나
왔
다
。

나
는 

辯
明
하
지
도 

않
었
으
며 

또 

結
果
를 

보
면 

알 

것
이
드 

로 

辯
明
할 

必
要
도 

없
었
다
。
行
事
前
에 

나
가
는 

豫
備
的
報
道
는 

만
일 

어
떠
한 

新
聞
에
서 

크
게 

取
扱
된
다
면 

다
른 

新 

聞
은 

이
를 

다
시
는 

取
扱
하
려
하
지 

않 

으
므
로 

一
 

時
에 

全
新
聞
에 

豫
備
記
事
가 

揭
載
되
도
록 

해
야 

할 

것
이
며 

고
렇
다 

면

되

도

록 

行
箏
當
日
에 

가
까
운 

日
字 

의 

新
聞
에 

揭
載
되
어
야 

할 

것
이
다
。
이 

러
한 

條
件
을 

具
備
한 

日
字
는 

九
月
三 

十
日
인 

것
이
다
。

果
然 

서
울
의 

모
든 

日
刊
은 

四
面 

롭
으
로 

또 

紙
面
의 

全
體 

또
는 

切
半
以
上
으 

로 

空
軍 

및 

行
事
의 

紹
介
을 

爲
한 

宣
傳
記
事
가 

실
려
졌
었



☆特

나
의 

空
軍

時

代

李

鍾

麟

누
구
는 

더 

幸
福
하
다
드
니 

아
무
게
는 

더 

不
遇
하
다
드
니 

하
지
만 

結
局 

人
生 

이
란 

喜
怒
哀
樂
의 

連
續
線
에 

不
過
한 

것
인
지
도 

모
른
다
。
이
러
한 

意
味
에
서 

el.
면 

내 

三
十
平
生
中 

제
법 

人
生
을 

體 

驗
할 

수 

있
었
던 

時
節
이 

空
軍
에 

服
務 

한 

期
間
이
라 

하
겠
다
。

潮
水
처
럼 

밀
려 

내
려
가
는 

避
難
民
름 

에 

끼
어
서

' 
空
軍
,
 

추
럭
•

에 

몸
을 

실
고 

大 

邱
까
지 

내
려
가 

푸
른 

作
業
服
에 

作
業 

帽

를 

얻
어 

쓰
고 

軍
門

에 

발
을 

드
려
노
,
|
0 

으
면
서
부
터 

나
는 

가
장 

슬
프 

고 

괴
로 

운 

일
、
기

쁘

JL
즐
거
운 

일
을 

다 

맛
보

았
고 

아
직
도 

그 

記
憶
이 

腦
裏
에 

生
生 

하
니 

말
이
다
。
元
애 

體
質
이 

虛
弱
하
여 

動
作
이 

느 
런
데
다
가 

눈
치
、级

는 

내
가 

軍
隊
生
活
을 

하
였
으
니 

困
難
한
일
도 

많
이 

當
하
였
지
만 

그 

중
에
서 
로 

堪
當 

키
어
려
웠
던 

苦
役

으
로 

이
따
금
씩
 

생

각
 

나
는 

것
은 

新
兵
敎
育
을 

받
던 

어
느
겨 

울
날
의 

일
이
었
다
。

그
날
은 

유
난
히 

추 

위
가 

酷
毒
하
였
다
。
同
僚 

하
나
가 

不
寢 

番
을 

서
다
가 

꾀
를 

부
리
고 

이
불 

속
에 

들
어
가 

있
던 

것
이 

禍
根
이 

되
여 

所
謂 

團
體
氣
合
이
라
는 

名
目
下
에 

못
당
할 

임
거 

을 

당
하
였
던 

것
이
다
。

살
을
. 

여
이
는

/
U

매
서
운 

,
바
람
이 

눈
보
라
와 

함
께 

天
幕 

을 

휘
날
리
는 

새

벽

녁
에 

웃
을 

다 

벗
거 

고 

만
즈
바
람
에 

그
것
도 

先
着
順
으
로 

뛰
어 

나
으
게 

해
서 

내
려 

쌓
인 

눈 

위 

에

『
엎
드
려 

병
쳐

!
』
틀 

4

키
는 

것
이 

었
다
。

잔
등
에 

소
름
이 

쪽
쪽 

겨
치
고 

9
 

사
지
뿐
만 

아
니
라 

잇
발
조
차 

와
닥
와
닥 C

D

 

털
렸
다
。
땅
을 

짚
은 

손

바

닥

은

」疋 

속
다.
니 

에 

파
묻
쳐 

저
리
다 

못
해 

감
각
을 

잃
고
1
 

허
리
는 

끊
어
지
며 

그 

저 

악 

밖
에 

남
지
.

를 

않
았
다
。
五
.分
、
十
分
、
十
五
分
-
 

이
제
는 

더 

뼛
되
볼 

氣
力
없
어 

모
든 

것 

을

斷
念
하
였
다
。 

그
러
나 

그
날 

몸
에 

別
異
狀
없
이 

訓
練
을 

하
였
다
고 

記
憶
하 

니 

錯
覺
이 

아
니
라
면 

내 

身
體
上
의 

하 

나
의 

奇
蹟
이
었
다
고 

도 

하
겠
다
。 

요
사 

이
도 

多
少 

過
勞
를 

못
견
디
어 

하
던 

일 

을 

中
斷
할
가 

망
서
리
게 

될 

때
에
는 

依 

例
히 

이 

奇
蹟
을 

내
세
운
다
。

지
금
의 

나
에
게
는 

空
軍
服
을 

입
었
던 

時
節
이 

分
明
히 

즐
거
웠
다
고 

生
覺

된 

다
。
(
餘
裕
없
는 

生
活
에 

시
말
리
고 

임一

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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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
때
리
는 

시
어
머
니 

보
다 

말 

리
는 

시
누
이
가 

더 

미
움 

다 

.
 

★
시
집
살
이 

어
렵
다
고 

귀
먹 

어
리 

三
年
、

벙
어
리 

三
年

억
매
이
며 

한
편
으
론 

번
거
로
운 

雜
念
과 

虛
慾
에
서 

쉽
사
리 

벗
어
나
지 

못
우
면 

서 

이 

險
惡
한 

現
實
社
會
에
서 

生
存
權 

을 

剝
奪
當
하
지 

않
으
려
고 

발
버
중 

치 

지
않
으
면 

안
되

는

지

금
의 

내 

處
境
에 

比
해
서 

그 

當
時
로 

말
하
면 

自

己
의 

맡 

은
바 

職
務
만
을 

忠
實
히 

遂
行
하
면 

何 

等
의 

威

#
과 

煩
惱

도 

介
在
하
지 

않
는 

極
히 

마
음
편
한 

그
날
그
날
을 

지
낼 

千 

있
었
다
。 

그
리
고 

人
間
的

으
로 

親
熟
할 

宁 

있

는
，
분

들

이
 

적
지
아
니 

있
어 

더

러
 

는 

그
들
과 

交
分
을 

맺
아 

休
日
등
을 

利 

用
하
여 

心
身
으
로 

테
크
리
에

이

숨
의 

社 

會

를 

갖

일
 

수 

있
는 

기
쁨
도 

있
었
다
。

日
前
에 

偶
然
히 

路
上
에
서 

飛
行
團
에 

서 

함
께 

勤
務
하
던 

兄
을 

만
났
다
。

여 

러 

해
만
에 

軍
服
을 

벗
은 

옛
同
僚
를 

만 

나
서 

반
갑
기
도 

하
였
지
만 

軍
에 

服
務 

sl-
였
皆 

當
時 

그 

누
干

보
다
도 

不
平
不 

M 

滿
이 

많
았
고 

自
己
가 

退
步
的
인 

生
活 

■ 

을
하
고 

있
다
고 

입
버
릇
처
럼 

말
하
던 

☆ 

兄
이 

社
會
에 

나
와
서
는 

果
然 

얼
마
만

큼
이
나 

進歩

된 

生
活
을 

하
면
서 

滿
足 

하
여 

하
는
가 

궁
궁
도 

해
서 

소
매
를 

잡 

아 

끌
고 

어
느 

선
술
집
에 

자
리
를 

잡
았 

다
。
"

술
잔
이 

서
로 

왔
다 

갔
다 

하
고 

얼 

굴
이 

제
법 

불
그
스
레
해
지
자 

말
많
던 

兄
은 

如
前
히 

떠
들
어 

댔
다
。

「
여
보 

이

형

、

그
때
가 

좋
았
오
、
사 

회
에 

나
와
보
니 

돈
없
는 

놈
은 

그
저 

죽 

으
란 

법
이
야
、
백
목 

가
:

투
를 

마
시
면
서 

월
급
이
라
고 

사 

오
만 

환 

받
아
^

댔
자 

자
식
들
하
고 

밤
낮 

요
모
양 

요
골
이
거 

든
、
빌
어
먹
을 

돈
이 

무
엇
인
지 

벌
어
야 

만 

살
게 

마
련
이
니
…
…
」
말
은 

그
질 

줄 

을 

모
른
다
。

「
아
니 

그
렇
게 

나
오
고 

싶
어
하
던 

사 

회
에 

나
와
서
도 

못
살
겠
다
고 

하
면
,

이 

번
에
는 

어
데 
로 

가
실
라
우
、
하
하
.
.
」

「
아
냐
、
아
냐 

구
래
도 

군
복 

입

었

던
 

그 

때
가 

좋
았
오
、
당
신 

책
상
및
에 

종
이 

바
둑
관
을 

숨
겨
높
고 

으
이
루 

펜
실
로 

바
둑 

두
다
가 

기
합
받
은 

일 

생
각
하
숙
、 

춤
이
다 

당
干
다 

하
고 

놀
던 

때
가 

한
참

이
었
오
。
」

얼
근
히 

술 

으
른 

내 

머
리 

속
에
서
도 

다
시 

맛
볼 

것
같
지 

않
은 

가
지
가
지 

즐 

거
웠
던 

일

이
 

走
馬
燈

처

럼
 

떠
돌
았
다
。

亦
是 

그
때
가 

재
미
있
는 

時
節
이
었
다
고 

한
번 

다
시 

首
肯
하
였
다
。

그
러
나 

冷
靜
히 

생
각
하
면 

너
무 

單 

.
 
純
하 

고 

剌
戟
없
는 

生
活
이
었
다 

고
도 

본 

다
。우

리
에
게 

時
間
과 

精

力

이 

얼
마
나 

所
重
하
다
는 

것
을 

意
識
的
요
로 

廻
避
하
r
 

려
고 

들
지 

않
았
던 

가
도 

싶
다
。 

지
금
1
 

에

와

서

는

그

때

의 

어
리
석
음
으
로
그匸

0 

만
큼 

卞
떨
어
졌
다
는 

입
맛 

쓴 

結
果
를
1
 

어
걸 

수 

없
이 

받
아
드
려
야 

하
는 

것

이
 

다
。 

(
東
國
大
學 

講
師
)

o



☆餘特

좋 

은 

緣 

分

芮

庸

海

허
름
한 

軍

服

으
로 

營
內
食
堂
에 

들
어 

서
려
하
는
데 

當
番 

下
士
官
이 

當
身 

뭐 

요

!

『
나
갓
』
하
고 

高
喊
을 

치
는 

통
에 

憤
함
과 

無
安
을 

어
찌
할 
줄 

모
르
든 

이 

른
바 

나
의 

空 
軍
時
節
의 

첫
날 

記
憶
은 

어
제
와 

같
이 

새
롭
다
。

動
亂
으
로 

本
部
를 

大
邱
로 

옮
기
고 

어
려
운
.

Jn-
비
이
던 

洛
東
江
戰
鬪
를 

치
른 

다
음
이
다 

차
츰 

頭
序
를 

잡
아
서 

일
을 

해
볼 

作
定
이 
던 

政 
訓
監
및 

次
監 
이
던 
徐 

壬
壽
氏 
와 

金
敬
洙
氏
가 

當 
時 

某 
日
刊
紙 

從
軍
記
者
로 

있
던 

나
를 

잡
아
다 

그
런 

辱
을
? 

보
이
게 

했
던 

것
이
다
。

맡
아
본 

일
은 

士 
兵
의 

敎
養
을 

爲 
한 

空 
軍 

위 
1 
들
리 

를 

編
輯
하
는 

일
이
었 

다
。 

,

新
聞
社
에 

있
었
다
고
는 

하
나 

社
會
部 

의 

을
챙

이
 

記
者
라 

活
字
號
數 

하

나
 

제
 

대
로 

아
는 

것
도 

아
닌
데 

編
輯
을 

말
았 

으
니 

일

이
 

될 
수
가 

없
는 

노
릇
이
었
자
。

編
輯
이
랍 
시
고 

題
號
를 

멕 
여
서 

工
場 

(
空
軍 
高
級
副
官
室 
印
刷 
所
) 
에 

넘
기
면 

따 

브
A

이
드
版 

紙
面
에
는 

주
먹
만
큼
씩 

한 

活
字
의 

亂
舞
가 

奇
觀
을 

이
루
었
다
。 

그
나
마
도 

體
面
을 

수
습
해
볼 

양
으
로 

이
리
뜯
고 

저
리 

메
干
며 

時
間 

가
는
줄

을 

모
르
는 

내 

변
득
에 

화
통
이 

터
져 

된 

셋

트 

를 

내
어
던
지
며 

都
大
體 

版
을 

과 

본
일
이 

있
느
냐
?

』
고 

肉
迫
해 

오
던 

젊 

은 

組
版
工
의 

샛
하
야
케 

질
린 

얼
굴
도 

지
금
에 

와
서
는 

으
히
려 

그
리
운
것 

중 

의 

하
나
가 

되
었
다
。

이
처
럼 

斷
片
的
인 

일
들
에 

對
한 

憶
은 

하
나
하
나 

새
로
운
데
도 

정
작 

1
들
리 

가 

創
刊
되
던 

때
가 

어 
느
해 

느
달 

이
였
던
지 

또
는 

얼
마
동
안 

그

료

—丄
 

言
I
 
i-f 】

의io어
1

編

V

흐
릿
하

'

輯
을 

맡
아 

보
았
던 

것
신
지
는 

여 

生
覺
나
질 

않
으
니 

妙
하
다
。

그
러
나 

當
時
事
務
室 

맞
은
편 
册

床 

에 

앉
아 

코
'

메
르 

일
을 

보
던 

朴
賢
緖
氏 

가
입
고 

있
던 

甲
紗
치
마
가 

적
도 

고
울 

던 

일
이
라
던
지 

어
지
간
히 

軍
服
에 

멀 

미
가 

나
서 

뭇
름
한 

겨
울 

두
루
까
기
를 

입
고 

댕
기
며 

여
러
사
람
의 

핀
잔
을 

받 

던 

일
들
을 

生
覺
하
면 

甲
紗
치
마
가 

먼 

저 

였
던
지 

두
투
마
기
가 

먼
저
였
던
지 

는 

모
르
겠
으
나 

위
1
들
리 

일
을 

創
刊 

後 

한 

一
 

年
가
까
이
는 

보
지 

않
았
나 

짐



—  6 7 —

I
 

작
된
다
。

» 

어
찌
하
면 

一

年
이 

채 

斗
지 

못
했
을 

一
 

지
도 

모
를 

空
軍
時
節
이 

었
지
마
는 

나 

I  

로
서
는 

퍽 

좋
고 

마
음 

푸
군
하
던 

時
節 

이
기
도 

했
다
。

더
우
기 

그
때
는 

거
진
다
가 

避
難
사
리 

라 

生
活
외 

어
려
움
은 

그 

極
에 

있
었
다 

‘
 

多
幸
히 

나
는 

故
鄕
이 

洛
東
江 

以
南
의
, 

I  

어
지
간
한 

山
村
이
라 

避
難
을 

하
지 

않
. 

■ 

아
도 

좋
을
、
處
地
였
으
니 

그
나
마
도 

좀 

낳
은 

편
이
어
서 

이
따
금
씩 

시
골 

人
便 

에 

철
따
른 

채
소
나 

음
식
이 

으
면 

변
변 

치 

.
않
은 

부
고
럼
을 

무
롭
쓰 

고 

같

이
 

나 

노
마 

갖
이
던 

樂

도 

있
었
다
。
丨

I
 

그

때

위

ᅵ

쿨

리

二
面
의

英
語
講
座
를 

맡
아 

보
던 

沈
兄
은 

지
금
도 

콩
나
물
이 

랑

호

박 

고
추
를 

삼
베
보
재

기

에
 

쌓
아 

들
고 

가
던 

일
을 

잊
지 

않
고 

만
날
때

마
 

다 

고
마
와 

해
준
다
。

非
單 

沈
兄 

뿐
만 

아
니
라 

그
대 

만
난 

ᄄ 

좋
은 

緣
分
들
과
외 

相
交
는 

지
금 

까
지 

ᄊ 

도 

가
시
지 

않
고 

r
j

냥 

繼
續
되
고
있
다

o

or
까
지 

써
내
려 

오 

노
라
니
까 

또 

한 

분 

생
각 

나
는 

분
이 

있
으
니 

工
場
에 

서 

造
版
을 

보
아 

주
시
던 

洪
某
氏
이
다
。 

約
五
十
이
나 

되
어 

보
일
까 

좀 

甚

한 

酒 

戰
症
이 

있
었
는
데
도 

몇
번
이
나
版
을 

고 

쳐
야
하
는 

성
가
신 

要
求
에
도 

웃
는 

얼
굴 

로 

정
말 

잘
해 

주
셨
다
。

지
금
도 

그 

工
場
에 

그
대
로 

계
신
지 

? 

無
心
한 

탓
으 

로 

失
名
한
것
은 

부
고 

러
운
일
이
라 

하
겠
으
나 

夜
勤
때 

마
다 

나 

오

던

밀

국

수

-1-
맛
나
게 

나
노
아 

먹
던 

造
版
臺
의 

수
선
한 

光
景
들
은 

아
즉
도 

눈
에 

선
하
다
。

(
爲
先 

여
기
서 

安
否
나 

傳
해 

드
립
니
다
。나

이
러
했
던 

내 

空
軍
時
節
을 

古
談 

나 

부
테
기 

라
도 

들
추
뭇 

回
想
의 

붓
을 

어
 

투
만
져
야
할 

程
度
로 

으
랜 

이
야
기
는

아
니
나 

첫
머
리
에 

씻
던 

食
堂 

下
士
官 

까
지
도 

좋
은 

사
람
으
로 

생
각
나
니 

어

지
간
한 

時
間
은 

홀
른
것 

같
다
。

그
리
고
보
니 

나
도 

空
軍
위
1

클
리
가 

지
금 

으
나
고 

있
는
지 

어
떤
지
을 

모
르

고
있
다
。 

(
끝
) 

(
韓
國
日
報 

記
者
)

★
「
나
포
테
옹
」
三
世
의 

家
庭
生
活
의 

I  

破
滅
은 

「
유

—

제

니

—

」
皇

后

쇠

 

끊
임 

I  

없
는 

不
平
과 
批
評
에 

基
因
된 

것
이 

一
 

며
、

「
톨
스 

토
이
」
의 

老
後
의 

悲
劇
은 

그 

夫
人
의 

끊
임
없
는 

잔
소
리
와 

反 

抗
에 

起
因
한 

것
이
며
、
「
링
컨
」
의 

家 

庭
的 

不
幸
은 

夫
人
의

「
히
스
레
릭
」
한 

行
動
에
서 

生
긴 

것
이
라 

한
다
。

(
美 

著
述
家 

•
 

事
業
家 

카

—

네
기)

★
人
生
에
는 

順
境
도 

있
.

고
、
逆

境

도 

있
다
。

事
業
에
는 

成
功
도 

있
고
、
失 

敗

도 

있
다
。
따
라
서 

一  

家
의 

榮
枯
盛 

衰
라
는 

.
것
은 

지
극
히 

예
측
하
기 

어 

려
운 

것
이
다
。

이 

理
致
를 

잘 

理
解 

하
는 

夫
婦
는 

圓
滿
한 

家
庭
生
活
을 

해 

나
갈
수 

있
을 

것
이
다
。

(
美 

著
述
家 

•
事
業
家 

카

—

네
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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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隨
筆
)

V
.

飛
行
機 
멀
미

내
가 

飛
行
機
라
는
것
을 

처
음 

탄
것
은 

大
邱
에 

避
難
해 

있
을
때 

美
八
軍 

心
理 

作
戰
課
의 

對
敵 

放
送
을 

하
는 

双

發
機 

였
다 
o

,
 

胴
體
옆
구
리
에 

큰 

마
이
크
를 

달
고 

對
敵
宣
傳
삐
라
를 

실
은 

飛
行
機
는 

大
邱 

飛
行
場
을 

出
發
하
여 

三
八
以
北 

當
時 

共產

軍
이 

占
領
하
고
있
는 

華
川
地
區
를 

低
空
으
로 

도
라
다
니
며 

삐
라
도 

뿌

리

며
 

放

送

도
하
고 

하
여 

敵
陣
깊
숙
히 

날
러
들 

어
갔
다
0 

y

地
上
에
서
는 

共產

軍
이 

숨
어
있
는 

森

UII자

'
 

해

林

을 

유
엔
軍

이 

燒
夷
彈
을 

던
저 

태
우 

고
있
는 

불
꽃
이 

럼
의 

혔
바
닥
같
이 

이 

山
등 

저
山
등
에
서 

어
둠 

속
에 

널
럼
거
리 

.1L
있
다
。
이
따
금 

敵

軍

이 

쏘
는
高
射
砲 

彈
의 

破
片
이 

알
미
늄 

飛
行
機
胴
體
에 

부
닥
칠
때
는 

머
리
끝
이 

管

비<
受 
빗
하
고 

肝
이 

콩
알 

만
큼

' 

적
어
진
다
。 

그
런
데 

그
날
은 

무
사
히 

도
라 
으
고 

다
음 

두
번
째
/ 

는 

湖
南
地
區 

智
異
山
方
面
의 

共
匪
들
에 

對
한 

放
送
을 

하
기
爲
하
여 

날
으
는 

亦 

是 

같
은 

飛
行
機
를 

탓
는
데 

이
때
는 

몸 

의 

컨
디
숨
이 

나
삐
ᄉ
는
지
.

처
음
부
터 

멀
미

가 

나
기 

시
작
하
였
다
。
처
음
에
는 

窓
밖 

을 

내
려
다
보
고 

있
었
으
나
、
별
안
간 

뭉 

클
하 

고 

가
슴
이 

답
답
해
지
며 

吐
할
것 

같 

아
서 

그
냥 

坐
席
에 

드
러
누
었
다
。
이
때 

同
乘
한 

美
軍
將
校
가 

큼
직
한 

하
토 
통 

紙
封
套
를 

중
으 

로 

입
에
다 

대
고 
있
으
니 

금
시 

胃
속
에
것
이 

全
部 

쏘
다
저 

나
온 

다
。 

그
때
氣
分
으
로 

飛
行
機
의 

動
搖
는 

마
치 

바
다
위
를 

航
行
하
는 

배
와 

꼭 

같 

다
고 

生
覺
하
였
다
。
如
何
間 

비
록 

봉
루 

는 

입

에

대 

고 

있
을
망
정 

한
번 

나
려
다 

보
고 

신
!

어 

일
어
앉
어 

窓
밖
을 

내
려
다 

보
니 

바
투 

눈
앞
에 

山
봉
으
리
가 

솟
아 

있
었
다
。
옆
에 

있
는 

사
람
이 

저
게 

智 

異
山 

봉
으
리
라
고 

아

르

켜
 

준
다
。
이
리 

하
여 

간
신
히 

한

時

'間

을
 

걸
려
서 

群
山 

에 

着
陸
하
였
다
。

飛
行
場
이
라
기 

보
다 

넓
은 

草
原
으 

로 

되
어
있
는 

이 

飛
行
場 

에
는 

금
태
두
리
의 

正
服
을 

입
은 

警
察 

官

들
과 

(
아
마 
释

察
局
長
과 

署
長
들 

같 

어 

보
였
다
) 

其
他 

高
官
(
知
事
일
까
) 

몇 

몇
이 

우
리 

飛
行
機
를 

기
다
리
고 

있
는



것
이 

었
다
。

알
고
보
니 

이 

地
方
高
官
들
은 

이 

飛 

行
機
를 

타
기 

爲
하
여 

벌
서 

다
섯
時
間 

以
上
이
나 

세
찬
바
람
이 

부
는 

(
그
때
는 

初
春 

아
직 

추
울
때
다
) 

벌
관
에
서 

기
다 

리
고 

있
었
든
것
이
다
。 

이
리
하
여 

그
高 

官
은 

이 

文
明
世
上
에 

나
서 

飛
行
機
도 

한
번 

못
타
봐
서 

될
소
냐 

하
여 

어
떻
게 

八
軍
과 

連
絡
이
되
어 

正
裝
을
하
고 

豫
定 

보
다 

늦
게 

到
着
한 

우
리 

飛
行
機
를 

다 

섯
時
間 

以
上
이
나 

北
風
原
頭
에
서 

기
다 

리
고 

있
었
든 

것
이
었
다
。

高
官
들
은 

好 

奇
心
에 

찬 

얼
굴
로 

마
치 

어
린
아
이 

처 

럼 

서
투 

앞
을 

다
早
어 

飛
行
機
에 

으 

른 

다
。
나
는 

멀
미
가 

甚
해
서 

飛
行
機
에
서 

이 

飛

行

機
.

가 

돌
아
을
때 

까
지 

기
다
리
기 

로 

作
定 

하
였
다
。

아
까 

말
한
바
와 

같 

이 

우
리 

飛
行
機
는 

사
람
들
을 

便
乘
시
켜 

智
異
山 

一
 

帶

를 

求
景
시
켜
주
기 

爲
하
여 

群
山
에 

着
陸
한 

것
임
으
로 

다
시 

飛疗
 

機

는 

여
기
에 

着
陸
할 

豫
定
이
었
다
。
이 

리
하
여 

飛
行
機
는 

다
시 

떠
나
고 

나
와

몇
몇 

같
이 

내
린 

사
람
은 

하
나
밖
에 

設 

置
하
지 

않
은 

美
軍 

컨
젤
안
에
서 

불
을 

또
이
며 

놀
다
가 

附
近 

部
落
酒
幕
에
가
서 

점
심
요.
기
署 

하
고 

서
너
時
登 

지
난
後
에 

다
시 

飛-V

場

으 

로 

도
라
왔
다 

이
날
은 

"
바
람
이 

매
우 

甚
하
여 

地
上
에 

있
어
도 

바
루 

步
行
하
기
가 

困
難
할
程

度

로 

바
람 

이 

불
었
는
데 

空
中
에 

뜬 

飛
行
機
는 

얼 

마
나 

動
搖
가 

甚
하
겠
는
가 

하
고 

生
覺 

하
니 

아
까 

意
氣
揚
揚
하
게 

飛
行
機
를 

타
는 

그 

시
골
高
官
들 

모
습
이 

눈
에 

따 

을
은 
다 
o

이
윽
고 

飛
行
機
는
. 

出
發
한
지 

꼭 

네 

時
間
만
에 

저
.

쪽 

하
늘
에 

나
타
낫
다
。
强 

風
中
임
에
도 

完
全
한 

滑

走

路

도
아
닌 

草 

原
에 

용
하
게 

着
陸
을 

한
다
。
컨
셀 

가
까 

히 

까
지 

滑
走
해
온 

飛
行
機
는 

푸
로
페 

라
를 

멈
추
고 

胴韹

옆

干
리 

문
이 

열
리 

.
며 

乘
降
用 

사
닥
다
리
가 

나
리
고 

放
送 

을
하
는 

韓
國
人
軍
屬
이 

먼
저 

經
快
하
게 

뛰
어
나
리
며 

다
음
으 

旦 

시
골髙

官
들
은 

나
리
지
않
고 

美
軍
人
操
縱
士
가 

나
타
난

다
o 

그
리
고
는 

아
무
도 

나
리
지
를 

않
는 

다 
o 

아
무
리 

기
다
려
도 

뒤
따
라 

나
려
으 

는 

사
람
이 

없
으
니
까 

먼
저
내
린 

韓
國 

人
軍
屬
이 

다
시 

사
다
리
를 

올
라 

안
으 

로 

들
어
가
며 

무
어
라 

손
짓
을 

하
고 

지 

꺼
리
니
、

그
때
야 

수
먹
같
온 

帽
票
와 

금 

태
를
두
른 

威
風
堂
堂
하
든 

署
長
넘
이 

검 

은 

「
만
또
」
룰 

옆
에
끼
고 

비
를
거
리
며 

녹
초
가 

되
어 

韓
國
人
軍
屬
에
게 

부
축
되 

어 

간
신
히 

사
다
리
를 

나
려
온
다
。
다
음 

은 

또 

하
나 

亦
是 

젊
은 

高
級
警
察宫
 

인
데 

얼
굴
은 

蒼
白
하
게 

死
色
이
되
어 

그
러
나 

혼
자
서 

사
다
리
를 

나
려
왔
으
나 

그
냥 

땅
바
닥
에 

주
저
앉
아 

버

리 

고
만
다
® 

한
참 

있
다
가 

이
번
은 

平
服
을 

입
은 

中 

年
紳
士
가 

_

에
서 

부
축
을 

當
해 

가 

며 

흡
사 

술
취
한 

사
람
같
이 

겨
우 

제
몸 

을 

지
탕
하
며 

내
려
왔
는
데 

이 

사
람
은 

道
知
事
라
고 

한
다
。

이
리
하
여 

地
方
長
官
나
으
리
들 

한
번 

文
明
世
上
에 

낳
다
고 

子
孫
萬
代
의

자

랑 

거
리
로 

飛
行
機
를 

타
기
는 

했
는
데 

처

b



음 

탈
때
의 

그 

意
氣
揚
揚
한 

모
습
과 

나 

릴
때
의 

기
어
서 

나
리
는 

모
양
을 

對
照 

해
보
니 

나
는 

우
슴
을 

禁

할
수
가 

없
었 

다
。
飛
行
機
는 

곧 

大
邱
를 

向
하
여 

出 

發
하
게
되
어 

있
음
으 

로 

나
는 

지
금 

내
린 

사
람
들 

보
기
에
도 

제
법 

飛
行
機
를 

日 

常

으 

로 

타
고 

멀
미
를 

全
然 

안
하
는 

사

隨

筆

람 

처
럼 

自
信
있
게 

飛
行
機
에 

으
르
기 

는 

하
였
으
나
、
大
邱
까
지
의 

한
時
間
을 

을
때
모
양
으 

로 

도

하

토导

封
套 

신
세
를 

질
것
을 

生
覺
하
니 

體
面
不
顧
하
고 

하
토 

통
封
套
를 

미
리
하
나 

얻
어
가
지
고 

자
리 

에 

드
러
누
어 

버
리
고 

말
았
다
0

(
筆

者

漫

竇

家

)

r
l

¥

국
 
름
 

위

田

에 
서淑

禧

一
 

九
五
五
年 

八
月
六
曰 

찌
는
둣
한 

여 

름
날
이
였
다
。
나
는 

가
족
들
과 

여
러 

선 

배 

친
지
.

들
의 

환
송
을 

받
으
며 

어
데 

釜 

山

에
라
도 

가
듯 

가
벼
운 

마
음
으
로 

으 

래 

벼
르
던 

길
을 

향
해 

여
의
도 

空
港
을 

出
發 

하
였
다
。

비
행
기
가 

위
로 

위
로

을
라
가
는
대
로 

저 

아
래 

땅
위
에
서 

쳐 

다
보
고 

섰
는 

가
족
들
과 

친
干
들

의

JS- 

會
이 

차
춤 

흐

려

져
 

갔
다〇  

，

그
러
나 

나
는 

이
별
의 

감
상
보
다
는 

으 
히
려 

이
제
부
터 

나
에
게 

닥
쳐
을 

모 

으
든 

미
지
의 

땅
、
미
지
의 

사
람
들 

미

지
의 

사
건
들
을 

어
럼
풋
이 

그
려
보
며 

호
기
심 

또
는 

희
망
과 

같
은 

무
엔
지 

벅 

찬 

마
음
으
로 

조 

그
만 

창
밖
을 

내
다
보 

고 

있
었
다
。

하
늘
도 

푸
르
고 

아
득
하
게 

내
려
다 

보

이

느
.1-
땅
도 

푸
르
기
만 

했
다
。

비
행
기
는 

신
기
하
게
도 

뭉
게
뭉
게 

기 

기
모 

모
하
게 

퍼
져 

흐
르
는 

구
름
속
을 

헤
쳐 

나
갔
다
。

마
치 

고 

급 

승
용
차
를 

타
고 

干
름
위
를 

드
라
이
브 

하
는

7

분 

이
었
다
。

눈 

깜
짝 

할 

사
이
에 

동
경
이 

가
까
워 

왔
다
。

마
이
크
에
서 

富
士
山
이 

보
인
다 

고 

하
여 

내
다
보
니 

과
연 

그
림
에
서
나 

詩

에
서
나 

보
던 

부
사
산
이 

머
얼
리 

내 

눈
앞

^]
참으
 

旦 

그
립
엽
저
처
럼 

아
름
답 

게 

떠 

올
랐
다
。

으
후 

六
時 

四
十
五
分丨

*
 

여
의
도 

空 

港
을 

뜬
지 

세
시
간 

반
만
에 

내
가 

탄 

비 

행
기
는 

동
경 

하
네
다 

비
행
장
에 

와 

닿 

었
다
。 

여
기
가 

東
京
! 

십 
년 
전
의 

그 

으 
비
와 

유
까 
다
、

요
란
하
게 

귀
에 

거
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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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
던 

게
다
소
리
 

등
을 

문
득 

생
각
해
 

내 

며 

머
언 

구
름
다
리
 

위
를 

쳐
다 

보
았
다
。

천
막 

하
나 

쉬
일
곳
이
 

없
는 

여
의
도 

고
.

항
과
는 

달
라
、
이 

하
네
다
 

비
행
장
의 

시
설
은
 

눈
이 

부
시
다
。 

그 

구
름
다
리 

위
로 

휘
황 

찬
란
한
 

불
빛
아
래
 

마
중
을
나 

온 

사
람
들
이
 

인
파
를
 

이
루
고
있
었
다
。

그
러
나 

그 

수
많
은
 

사
람
들
 

가
운
데 

도
무
지 

하
으
리
 

I유
까
다
를
 

찾
아 

볼个
 

없
는
게
 

신
기 

했
다

o

동
경
서
 

하
早
를 

묵
은 

다
음 

이

튼
날 

나
는 

다

시

P
A
A 
에 

몸
을

.
 

싣
고 

으
후 

여
섯
시
 

하
네
다
 

비
행
장
을
 

출
발
해
 

하 

와
이
로
 

향
하
였
다
。

비
행
기
 

안

에

는
 

여
러 

종
류
의
 

사
람 

들
이 

타
고 

있
었
다
。
동
양
인
은

 

나 

하 

나
뿐
이
였
다
。
내
 

'
옆 

자
리
에
는
 

괴
상
하 

게 

질
은 

화
장
을
 

한 

오
십
여
세
나
 

되
어 

보
이
는
 

마
나
님
이
 

한
분 

앉
아 

있
었
다
。
 

한 

자
리
에
 

앉
았
으
니
 

서

로 

인
사
를
 

하 

는
데 

그
는 

행
드
택
 
속

에

서
 

불
야
불
야 

무
엇
을
 

꺼
내
더
니
 

자
랑
스
럽
게
 

나
에
게

내
어 

보
인
다
。

그
것
은
 

「
c

o
r
r
s
p

o
n

cue
-

 

n
t」

외 

패 
쓰 
폴
이
였
다
。
나
도
 

새
로
운
 

관 

심
이 

쟁
겨 

어
느 

신
문
사
 

근
무
냐
고
 

물 

었
더
니
 

자
기
는
 

세
계 

각
국
을
 

두
루 

다 

니
며 

소
일
하
는
 

사
람
인
데
 

그
러
자
면 

기
자
증
을
 

갖
이
는

것

이
 

다
니
는
데
 

제
일 

자
유
스
럽
고
 

편
리 

하
기 

때
문
에
 

그
렇 

게 

맨
든
것
 

뿐
이
라
고
 

솔
직
히
 

말 

하
며 

웃
는
다
。

영
감
님
은

 

안
계
시
나
고
 

물
으 

니 

그
는 

필
쩍 

뛰

며
 

자
기
는
 

미
쓰
노
라 

고 

했
다
。

나
중 

세
관 

보
고
서
에
 

물
품 

목
록 

쓰 

는
것
을
 

보
니 

평
장
히
 

많
은 

물
건
을
 

산 

모
양
이
었
다
。

그
러
면
서

 

자
기
는
 

세
계 

각
국
을
 

유
람 

하
면
서
 

재
미
있
는
 

晉
건 

을 

사
드
리
것
이
 

취
미
라
고
 

했
다
。

나
는 

무
의
식
중
 

그
가 

끼
고 

있
는 

커 

어
다
란
 

다
이
야
 

반
지
를
 

주
의
해
 

보 

았
다
。

알
의 

크
기
룰
 

말 

한
다
면
 

십
캐
발
이 

거
이 

되
겠
지
만
 

아
무
리
 

보
아
도 

서
투
른 

내 

눈
에
도
 

유
리
알
로
 

보
이
지
 

진
과
로

는 

보
이
지 

않
었
다
。
어
지
간
히

 

宁
다
를 

잘 

떨
게 

생

긴
 

마

나

님

이

라
 

내
丨

도
록 

옆
에 

앉
아 

쓸
데
없
는
 

말
을 

시
키
면
 

어 

쩔
가 

하

고 

은
근
히
 

겨

정

을 

하
고 

있

는 

데 

그

는

「
슬
잎
핑

—
타
아
브
렐
」
을
 

꺼
내 

먹
더
니
 

이

내 

쿨

쿨
 

잠

만
 

자
고 

있

어
 

무
척 

다
행
이
었
다
。

그
밖
에
도

 

이 

비
행 

기 

안

에

는
 

창
부 

비
슷
하
게
 

채
린 

여
인 

들
이 

서
너
명
 

타
고 

있
어 

웃

을 

벗
는
다 

담
배
를 

피
운
다
、 

왔
다 

갔
다 

하
며 

수 

선
들
을
 

떨
고 

있
었
다
。 

이
들
은
 

아
마 

동
경
에
 

주
재
하
는
 

미
군 

상
대
의
 

위
문 

단
이
라
 
고 

생
각
키
웠
다
。

많
은 

손
님
들
이
 

보
산
히
 

자
리
를
 

정 

돈
하
고
 

난 

다

음

「
스
류
아
베
쓰
」
가

 

앞 

에 

나

서

디

니

「라
이
프
、
재
킬
」

(L
ife

 

J  

a
c
k

e
t)  

입
는 

법

을
 

설

명

해
 

주
었
다
。
 

앞
에 

보
니 

과
연 

큰 

수
머
니
 

속
에 

이 

救
命
쪽
끼
斗
 

그
에 

대

한
 

설

명

서

가
 

벌 

써 

제
후
기
 

하
나
씩
 

꽃
혀 

있
었
다
。

즉 

여
행 

도
중 

만
약
에 

비
행
기
에
 

무 

슨 

사
고
가
 

생
기
는
 

경
우
에
는
 

이 

족
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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를 

입
고 

거
기
에 

공
기
를 

불
어 

넣
어 

뛰
어 

내
리
란 

말
인
데 

나
는 

도
무
지 

그 

런 

경
우
가 

생
기
게 

되
면 

저 

기
기 

모 

모 

하
고 

아
름
다
운 

干
름
속
에 

흘
어
져 

散 

華
(

산
화
) 

해 

버
리
지 

무
엇 

그
리 

干
干 

스
럽
게 

살
아 

보
겠
다
고 

저
런 

우
스
광 

스
런
것
을 

입
고 

뛰
여 

내
리
랴
하
는 

생 

각
에 

설
명
은 

듣
지
도 

읽
지
도 

않
고 

그 

냥 

창
밖 

석
양 

하
늠
, 

아
래 

홀
러
가
고 

또 

뭉
치
는 

구
름
들
의 

신
비
한 

모
양
만 

을 

무
심
히 

내
다 

보 

고 

있
었
다
o

웨

일

島

의 

달
밤

비
행
기
가 

으
후 

여
섯
시
에 

하
네
다
를 

출
발
해 

일
급
시
가 

되
자 

차
장
이 

또 

앞 

에 

나
서 

이
번
엔 

시
계
를 

염
!

시 

십
분
전 

으
로 

고
쳐 

놓
으
라
고 

했
다
。

그
러
니
까 

이 

지
역
부
터
는 

시
간
이 

약 

세
시
간 

앞 

서
게 

된
다
。

밤 

두
시 

캄
람
한
데 

비
행
기
가 

어
느 

F
o

r
t

에 

가 

조
용
히 

내
려 

않
는
다
。

한
참 

자
다 

께
어 

남
들
이 

내
리
기
에

물
어
보
니 

한

시

간.
쯤 

여
기
서 

여
유
가 

있
다
고 

해
서 

나
도 

딸
아 

내
렸
다
o

여

기

는

「
웨
인

'
」

(
W

A
JC

E
:)

섬
이
라
고

한
다
。

이
차 

대
전
에 

귀
익
은 

유
명
한 

남
쪽 

외
조 

그
만 

섬
、
이

「
웨
임

'
」
島

의 

땅
위 

에
서 

보
는 

내 

마
음
은 

어
댄
지 

처
량 

한
데
가 

있
었
다
。

십
년
전
、
우
리 

어
린 

학
병
들 

지
원
병 

들
의 

억
울
한 

피
가 

이 

외
롭
운 

조
그
만 

섬 

안
에 

얼
마
나 

뿌
려
져 

있
고 

사
무
쳐 

있
으
랴 

생
각
하
너 

진
정 

마
음
이 

쓰
리 

기

조

차 

했
다
。
비
행
기
에
서 

내
리
자 

위 

선 

밤 

공
기
가 

몹
시 

훈
훈
함
을 

느
꼈
다 

거
기
에 

달
콤
한 

남
양
의 

나
무
잎 

향
기 

가 

은
은
하
게 

풍
겨 

왔
다
。 

이
상
한 

큰 

나
무 

두 

그
투
가 

이 

비
행
장 

안 

십
자 

가
를 

표
식
한 

조

그

만

「
채
물
」 

옆
으
로 

서 

있
었
다
。
나
는 

하
두 

신
기
해 

그 

나 

무 

아
래
로 

닥
아 

서
서 

욱
어
진 

이
상
한 

큰 

입
새
들
과 

조
그
만 

포 

도
알
같
이 

뭉 

쳐
진 

열
매
를 

만
져 

보
았
다
。

향
기
는

바
로 

이 

나
무
에
서 

풍
기
는 

것
이
였
다
。 

도
무
지
.

이
름
율 

알
수 

없
는 

나
무
였
다
。 

하
늘
을 

쳐
다
보
니 

마
침 

干
름
을 

헤
치 

고 

달
빛
이 

푸
르
게 

흐
르
고 

있
었
다
。

그 

달
을 

쳐
다 

보
.

며 

지
금 

저 

똑

外
끙
亡 

달
빛
아
래 

잠
들
어 

있
을 

고
향
과 

또 

그 

고
향
의 

사
람
들
이 

문
득 

생
각
카
웠
다
。

그
리
고 

나
는 

지

금

이
 

밤
중
에 

南
海 

의
고
도
안

 

이
상
한 

나
무 

아
래 

와 

서 

있
는 

것
이 

마
치 

무
슨 

꿈
같
기
만 

했
다
。

비
행
장 

여
기 

저
기
에
는 

굵
고 

하
얀 

모
래 

알

들

을

#
아 

화
단
音 

만
들
고 

거 

기
에
는 

이
름
모
를 

이
상
한 

나
무
들 

남 

양 

식
물
의 

그
림 

책
에
서
나 

보
던 

그
런 

나
무
들
이 

커
다
란 

입
새
들
을 

달
빛
아
래 

너
훌
거
리
고 

있
었
다
0 

무
엔
지 

신
비
하 

고 

두
려
운 

마
음
이 

들
었
다
。

이
조 

그
만 

섬
은 

一
 

七
九
六
年 

미
국 

인

「
행j

린
、
설
리
암
、
 

웨
일
」
이
라
는 

사 

람
이 

발
견
한 

이
래 

이 

섬
을 

그
의 

이 

름
을 

따
라 

웨
일
섬
이
라
고 

지
었
다
고 

한
다
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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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
곳
은 

물
고
기
가 

유
명
하
며 

가
지
각 

색
의 

큰 

고
기
들
이 

수
정
같
이 

투
명
한 

물
속
에
서 

노
는
것
이 

그
대
로 

보
인
다
고 

한
다
o 

이 

비
행
장 

안
에
는 

가
장 

첨
단 

적
인 

시
설
을 

干
비
해 

놓
은 

휴
계
실
이 

있
었
다
。

그
\
휴
계
실 

창 

앞
으
로
는 

사
면
으
로 

돌
아
가
며 

바
다
속
에
서 

잡
아
낸 

형
형
색 

색
의 

조
개
접
질
들
、 

꼭 

「3
具
珠
」
라
는 

남
양 

영
화
에
서 

본 

바
다
속
의 

고
사
리 

같
은 

이
상
한 

조
개
랑 

산
호
、
진
주
조
개 

등
이 

진
열
되
어 

있
어 

남
해
의 

정
취
가 

그
대
로 

풍
겨 

나
왔
다
。

그 

위
로
는 

한

국

「
발丨

」
에 

연
지
색 

、의 

붉
은 

물
을 

곱
게 

드
린
것
이 

커

1
린 

대
신 

창
마
다 

드
리
워 

있
어 

또 

다
시 

머
얼
리
잠 

든 

고
향
을 

생
각 

케 

하
였
다
。

여

기

서
 

한

시

간
후
 

나

는
 

다

시
 

비

행
 

기

에
 

올
라 

하
와
이
를 

향
해 

나

르

기
 

시 

작 

했

다

。

丨

끝丨

(
女
流
隨
筆
家
)



아랍

"

世
界
의 이모 
저모

■宗
敎 

.
 

社

會

制

度 

•
 

風

俗

等

을

中

心

해

서

李

綠

載

쑈 

沙
漠
과 

回
敎

눈
이 

부
시
게 

밝
은 

太
陽
과 

茶
色
의 
吵

漠 

으
로 

둘
러
쌓
인 

가
운
데 

黑
髮 

碧
眼
의 

사
람 

들
이 

사
는 

이 

世
界
를 

막
상 

接
해
보
면 

누
구 

나 

驚
異
를 

느
끼
게 

될
것
이
다
。

基
督
敎
가 

오
늘
날 

아
직.
도 

歐
州
文
化
의 

中 

■
 
樞

를 

이
루
고
있
는
것
이
라
고 

할

것

같

으

면

「
아 

랍
」
의 

世
界
를 

支

配

하.
고 

있
는
것
은 

이
스
람 

敎 

(
laj
敎
) 

인
것
이
다
。
猶
太
敎
와 

더
부
러 

이 

세
게
의 

世
짜
的 

宗
敎
는

「
엘
루
사
렘
」
에
서 

發 

祥
한
것
이
라 

하
는
테 

唯
獨 

이 

世 

에
서
만

回
敎
가 

壓
倒
的 

多
數
의 

信
徒
를 

擁
하
고
있 

는
데 

對
해
서
는 

理
由
가 

있
다
。

이
땅
에 

在
留
하
는 

某
外
國
人
士
의 

말
을 

빌 

리
면 

沙
漠
에
서 

生
活
하
는
者
가 

아
니
면 

回
敎 

의 

眞
隨
는 

알
수 

없
는
것
이
라
고 

한
다
。
卽
回 

敎

는 

沙
漠
의 

宗
敎
이
기 

때
문
이
다
。

그
사
람
은 

말
하
기
를
『
사
하
라
沙
漠
+ 

아
니 

西 
亞
細
亞
의 

沙
漠 
地
帶
를 

거
러 
보
라

! 

살
려 

고
하
고 

事
貨 

살
고 
있
는 
것
이 

그 

廣
大
한 

時 

間
과 

空
間
가 
운
데
서 

오
직 

自 
己 
한
사 
람 
뿐
이 

라
는 
것
을 

느 
졌

-#
매 

白 
熱
의 

太 
陽
아
래
서 

누 

구
나 

죽
엄
의 

恐
怖
에 

쌓
이
지 

않
을
者 

없
을

.
느
t

C
5 1f

것
이
다•  

白
晝
의 

酷
暑
가 

日
沒
과 

함
께 

사
라 

지
면 

이
윽
고 

별
이 

반
짝
이
는 

검
푸
른 

밤
하 

늘
이 
々

孤
獨
시
을 

漸
漸 

孤
獨
에
로 

이
글
어 

간
다
。
아
니 

그
보
다
도 

沙
漠
에
도 

느
닷
없
이 

襲
來
하
는 

風
雨
의 

무
서
움
을 

體
驗
한
다
면 

어 

떤 

사
람
이
라
도 

超
目
然
의 

힘
에 

依
支
하
는 

수 

밖
에
는 

生
還
의 

希
望
을 

갖
일
수 

없

다

능
 

것
을 

알
게 

될
것
이
다
。
回
敎
的 

信
仰
은 

그
_

감
一은 

環
境
에
서 

이
투
어
저 

그 

안
에
서
만 

는 

者
에
게 

生
命
力
을 

賦
與
하
는
것
이
다
』

아
랍阇

의 

어
데
를 

가
나 

모
름
지
기 

人
間
게 

婁
團
生
活
을 

하
고
있
는 

場
所
에
는 

大
小
各
樣 

의

「
모
스
■
구
」
(
回
敎
寺
院
)

가 

있
다
。
 

新

築

된 

것
은 

말
할
것
도 

없
거
니
와 

으
랜
歷
史
를 

그
대 

로 

지
녀
온
. 

古

刹

도 

있
다
。

그 

悠
久
함
을 

浮 

考
갈
은 

우
리 

人
間
生
命
과 

比
해
볼
때 

沙
漠
에 

서 

사
는 

사
람
이 

아
니
라 

할
찌
라
도 

一
輝

:

의 

宗
敎
的 

氣
分
에 

捕
捉
되
는
것
音 

免
치
못
할
것 

이
다
。
이
릴 
된
대 

沙
漠
을 

棟
神
的
인 

故

國

으 

로 

삼

는

「
아
라
비
아

J
\
들
이 

朝

夕

으
旦 

唯 

一  絕

對

神

「
아
라
」
.
 
에 

경
건
한 

祈
禱
를 

을
리 

는
것
은 

當
然
한 

일
이
라 

할
것
이
다
。

「
祈
禱
에 

參
禮 
하
라

! 

祈
_ 
는 

자
는 
것
에 

®

져
하
느
니
라

!
』
音 
聲

도 

朗
朗 
하
게 

寺
院
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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先
塔
近
處
에
서 

每
日
아
침 

每
日
밤 

이
와 

갈
은 

r
아
라
비
아
」
말
이 

들
려
온
다
* 

이
에 

뀌
이
어 

半
時
間
이
나 

s

經
하
는 

소
리
가 

娑
婆
의 

구
석 

구
석
까
지 

퍼
저
나
간
다
。 

그 

아
름
다
운 

목
소 

리
는 

으
랜
歲
月
을 
拥

한 

發
鍊
에 

緣
由
한
것
인

지 

그
렇
지
않
으
면 

生
理
的
으

로

「
아
라
비
아
|_ 

人
들
의 

목
청
이 

좋
아
서
인
지 

알
수
없
는 

노
릇 

이
다
, 

「
카
토
릭j

敎
會
의 

鍾

소
리
와
는 

또
한 

二 

情
趣
가 

다
른
것
이 

있
다
。

回
敎
徒
는 

하
루
에 

다
섯
번 

祈
禱
署 

을
리
지

않
으
면
안
된
다
고
한
다
ᅳ 

그
매
서
「
모
스
平
」

-!:
찾

어

가 

보
면 

반
듯
이 

몇
몇 

사
람
은 

신
을 

벗
고 

마
루
바
닥
에 

무
릎
音 

番

은
채 

손
音 

모 

아 

하
늘
을 

우
러
겠
다
가 

다
시 

이
마
를 

땅
에 

대
면
서 

祈
禱
하
는
것
울 

볼
수
있
다
。
 

王 

어
떤 

사
람
은 

大
理R

 

마
루
에 

무
릎
을 

番

고 

앉
어
서 

金
字
로 

된

「
코
라I 」

을 

필
쳐
놓
고 

무
어
라
고 

중
얼
거
리
면
서 

瞑
想
에 

잠
겨
있
다
。
家
族
同
伴 

도 

있
어
서 

天
®燜
谩

한 

아
이
들
이 

그
런
때 

"
옆
에
서 

씨
름
울 

하
는
等 

작
난
을 

치
는 

風
景 

도 

봄
^

수
있
다
。

回
敎
徒
의 

所

謂

「
터
1
키
帽
」
에 

쟁
이 

없 

는 

까
닭
이 

이 

祈
禱
하
는 

格

式

으
로
해
서 

그
G

 

런
것
이
라
고 

感
嘆
하
고 

있
으
면 

異
端
者
取
^

쑈
 

을 

받
기 

꼭 

알
맞
을 

노
長
이
다
。
 

1

어
느
사
람
이 

그
곳 

敎

徒

에
게 

「
코
란
」
(
聖 

典
)

의 

英
譯
이
나 

佛

譯

은 

없
는
가 

하
고 

물
으 

니 

그
는 

卽
席
에
서
『
「
코
란
」

은 

唯
一 
絕

對
的 

이
어
서 

外
國
語
로
는 

飜
譯
될
午
없
읍
니
다
。
쫏 

이 

그
것
이 
耍

求
된
다
면 

그
것
은 

譯
普
가 

아 

니

고

「
코
란
」
의 

內
容
을 

英 

.
佛

語

로 

解
釋 

것
한
이 

있
을
뿐
입
니
다
』
라

心 

가

르

켜

주 

드 

라
는 

것
이
다
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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☆ 

아
라
비
아
語
와 

宗
敎

回
敎
가 

아
랍
世
부
의 

稼
神
的
인 

支
柱
를 

이 

루
고 

있
음
은 

말
할
것
도 

없
으
나 

그
것
이 

民 

衆
의 

生
活
을 

支
配
하
고
있
는 

證

據

로
는 

常
用 

되
는 

言
語
의 

句
句
節
節
에 

까
지 

나
타
나
고 

있
는
것
으
로 

可

-a
椎
察
할
수
있
다
。

마
라
비
아 

말

로

는

「
예
스
」
라
는 

자
答

代
身 

에

『
아
라
하
나
님
의 

뜻
에 

u |  
신
다
면
』
이
렇
게 

말
한
다
고 

한
다
。

그
렇
다
고 

해
서 

많
은 

外
國 

商
社
가

「
아
라
비
아
」
商
人
과 

去
來
를 

하
는
테 

『
아
라
하
나
님
의 

뜻
에 

드
신
다
면
」
하
는 

式 

으
로
는 

몇
百
萬
弗 

몇
億
弗
의 

契
約
을 

할
수
는 

없
는
것
이
다
。 

그
태
서 

外
國
人 

相
對
의 

約
束 

에
는 

亦
모 

英

語

나 

佛
語
式 
으 

로

「
우
이
」
냐 

「
농
」
이
냐
를 

明
確
허 

하
고
있
다
한
다
•
 

여
기 

또 

하
나 

누
구
나 

곧 

외
울
수
있
는
「
아
라
비
아
』 

語
에

「
마
레
1
슈
」
라
는
것
이 

있
다
。

그 

意
味 

로 

말
하
면 

英
語
의

「
네
버
어 

•  

마
인
」
이
라
던 

지 

그 

어
권
수 

없
다 

라
고
하
는 

다
위
의 

뜻
이 

라
고 

하
는
데 

或

者

는 

말
하
기
를 

中
國
語
의 

「
沒
法
子
」
와 

相
通
되
는
것
이 

있
다
고 

한
다
。 

그
배
서 

自
身
이 

어
떤 

難
處
한 

立
場
에 

있
을 

매

r

마
레
1
슈
」
하
고 

한
다
던
지 

다
른
사
람
의

失
手
를 

慰
勞
할
메 

이 

말
을 

쓴
다
면 

조
금
도 

이
상
할
것
이 

없
다
。

그 

러
나 

例
컨
데 

雇
庸
人 

이 

主
人
의 

貴
重
品
을 

해
트
러
서 

야
단
을 

맞 

일
때
도 

그
■
庸
人
은 

主
人
에

게

「
마
레
1
슈
」 

라
는 

말
을 

되
푸
리
한
다
。 

이

것

을

『
旣
往 

깨 

진
것
은 

어
찔
수 

없
는
일 

아
닌
가
? 

그
렇
게 

야
단
을 

처
도 

成
服
後
에 

藥
方
文
格
이
다
』

이 

렇
게 

解
釋
한
다
면 

이 

雇
庸
人
은 

어
지
간
히 

유
들
유
들
한 

心
思
를
갖
인
者
라
고 

하
겠
는
테 

이
런
境
遇
의 

意
味
는 

前
者
와 

多
少 

틀
리
는 

모 

양
이
다
。
卽 

ri  

物
品
이 

깨
지
는
것
은 

前
世
의 

宿
緣
이
니 

할
수 

없
다
는 

天
命
이
라
고
나 

할
까 

? 

'
.

그
런
 

宗
敎
的
背
景
音 

지
니
고 

있
는
것
이
라 

한
다
。
이
런
것 

亦
是 

그
네
들
의 

完
敎
的
觀
■今
心 

을 

나
타
내
는
것
이
라
고 

보
겠
다
。

絕

對
唯 

一
 

의 

神
의 

힘
에
는 

사
람
은 

拒
逆
할 

수
없
기
매
문
에 

自

然

「
어
찔
수 

없
다
」

고 

하 

는 

宿
命
觀
이 

생
기
게 

되
는
것
이
다
。 

그
렇
다 

면 

前
記
한 

境

遇

어 

있
어
서 

主

人

고 

언
저
까 

지
나 
屌

庸
人
을 

야
단
만 

칠
수 

없
게 

되
는
것 

은 

事
實
이
다 

沙
漠
이
라
는 

自
然
的 

環
境
에
서 

살
기 

爲
해
서
는 

이 

環
境
에 

順
應
하
지 

않
으 

면 

안
된
다
。
回
敎
에 

있
어
서 
絕

對
歸
依
의 

觀 

念

은 

그
런
테
서
부
터 

생
긴
것
이
라
고 

할
수
있

는 
것
이
다
*

해
가 

빛
이
면 

빛
이
는
대
로 

비
가 

내
리
면 

내
리
는
대 
로 

ii  
리
고 

바
람
이 

불
면 

부
는
대 
로 

放
任
하
지 

않
는
限 

人
間
은 

오
회
려 

自
殺
行
爲 

를 

犯
하
는
것
이 

된
다
。 

萬
若
에 

또 

그
러
한 

順
應
의 

生
途
를 

取
해
도 

죽
엄
은 

免
할
수 

없 

다
고 

할
것
같
으
면 

天
命
이
라
고 

締
念
하
는
수 

밖

에

別
道
理
가

없

을

것

이

다

。

「
데
이
쓰
」
라
0

4 ' 

는 

말

린

대

牛

(
棗
)

와
물
만 

먹

으

면

廣
大
한
广
0
_ 

沙
漠
을 

長
久
한 

時
日
에 

걸
쳐 

旅
行
하
지
않
으 

면 

안

되

었

던

「
아
라
비
아
」
사
람
들
의 

遊
牧
放 

浪
時
代
의 

苦
難
가
운
테
서 

自
然
的
으
로 

생
긴 

周
念
이
라
고
도 

볼
것
이
다
。

그
러
한 

環
境
順
應
主
義
는 

오
늘
날 

文
明
社 

會

를 

運
營
하
는 

境
遇
에
는 

「
無
爲
」

「
無
氣 

力
」

과 

混
同
되
기 

쉬
우
며 

또 

實
際 

그 

릴
수 

도 

있
다
。
/

古
代
文
明
의 

受
을 

피
게
한 

아
랍
世
界
가 

十 

八
世
紀
末
에
서 

第
二
次
大
戰
에 

걸
쳐 

그 

無
氣 

力
에 

隨
伴
된 

後
進
性
을 

免
치 

못
하
였
음
은 

決

코 

偶
然
한 

事
貨
이 

아
닐
것
이
다
。

「
아
라
바
아
」
人
과 

무
슨 

約
束
이
나 

학
賴 

를 

할
량
이
면 

그 

들
은 

依
例
히

「
보 

구
라
」
라
■

는 

말
을 

잘 

쓴
다,
,
 

이

것

은

「
來
曰
」
이
、라
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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뜻
인
데 

이
탕
게 

해
서 

約
束
탄 

일
이 

우
물
주 

물 

|
週
口
假
量 

지
나
는
것
은 

普
通
이
다
。 

모 

든
것
이 

이
런 

式
이
니 

進
步
發
展
은 

바
말 

수 

없
다
。
性
味 

急
한 

사
람
이
면 

당
장 

화
를 

낼 

일
이
다

。rl  
릴
때
면 

그
믈
은 

또 

依
例
히 

異
口 

同

聲

으

로

「
숭
와
이
』
라
는 

말
을 

잘 

쓴
다
。
 

이

것

은

『
던
비
지 

말
라 

徐
徐
히

하
자
』
라
던
가 

『
조
금
씩
』
이
라
는 

뜻
인
데 

이
와
잘
은 

말
들 

은 

저 

大
0
然
속
에
서 

적
은 

人
間
이 

하
찮
은 

힘
으
로 

버
터 

보
았
댔
자 

별
수
없
다
는 

이
것
亦 

是 

順
應
思
想
의 

表
白
이
라
고 

할
것
이
다
。
悠 

久
한 

自
然
을 

背

景

으
로 

한 

中
國
人
들
이 

곳 

잘 

쓰

는

「
漫谩

的
」
과
도 

갈
은 

語
感
이
다
。

그
러
나 

誤

解

해
서•
는 

안
될
것
이 

한
가
지 

있 

다
。
아
랍
의 

世
界
는 

聖

典

「
코

탄1_
에 

依
하 

여 

規
律
됨
과 

同
時
에 

칼
과 

暴
力
에
의 

寬
容 

고 

있
기
케
문
에 

放
心
이 

안
된
다
。
이
것
이 

西 

歐
人
의 

눈
에
는 

本
能
的
이
며 

傳
統
的
인 

때
暴 

性

으
로
도 

보
이
는 

모
양
이
다
。 

거
리
에
서 

아 

랍
人
과 

싸
움
을 

하
는
것
은 
絕

對 

避
해
야 

한 

다
고 

말
하
는
사
람
도
있
다
。
敎

祖

「
마
호
멧
트
」 

가 

오
른
손
에
「
코
란
」
왼
손
에 

칼
을 

들
,

고 

周

邊
의 

苛
族
을 

制
/®
한 

歷
史
를 

回
顧
해

보

면 

首
肯
되
느
바 

있
는 

것
이
다
。

☆ 

男
子
의 

天
i

아
랍
의 

世
界
는 

男
子
의 

天
國
이
기
도 

하
다 

男
子
專
制
는

「
마
호
멧
르
」
가 

定
한 

戒
律
인
지 

어
권
지
는 

알
수
없
으
나 

婦
女
子
의 

地
位
가 
絕
 

對

的

으
로 

얄
은
것
은 

事
實
이
다丨

「
마
호
멧
트
」
淳
에

故
하
면 

富
商
의 

未
亡 

人
에
게 

사
랑
을 

받

은

「
마
흐
멧
트
」
는 

婦
人
에 

게
는 

決

코 
横

暴
하
지
는 

않
었
으
며 

勿
論 

으 

늘

날

의

「
아
라
비
아
」
人

믈
의 

家
底
生
活
에 

y 

어

서

도

•

 

妻
에
게 

暴
刀
을 

行
使
한
다
는 

이
야
기 

는 

들
을
수 

없
다
。

婦
人
의 

地
位
가 

얄
다
고 

하
는
것
은 

婦
人
의 

社
會
的 

政
治
的 

發
言
力
이 

極
히 

적
은 

때
문 

이
다
。

今

年

一

月
十
六
0

公
布
된 

埃
及
의 

新 

憲
法
에
는 

婦
女
子
에
게 

投
票
權
은 

認
定
하
였 

으
나 

被
選
擧
權
은 

認
定
치

않
고 

있
다
。
 

으
히 

려 

이
런
類

는 

將
來
의 

問
題
일
것
이
다
。 

그 

보 

다
도 

覺
醒
한 

婦
人
들
의 

社
會
運
動
의 

第 

一
 

目 

標

는 

무
엇
보
다
도 

저

「
하
렘
」
의 

解
消
이
며 

_
夫 

一  

妻
制
의 

確
立
이 

아
니
면 

안
될
것
이
다
。

무
룻 

文
明
社
會
에 

있
어
서 

一  

夫
多
妻
主
義 

로 

通
하
고 

있
음
은 

婦
女
子
에 

對
하
여 

過
酷 

하
며 

侮

辱

的
61'
라

고 

一

部

埽

人
屏

이 

붉

은
 

氣

炎
含 

吐
外
기 

始

며
外
였
으
니 

婦
女
子
들
와 

權 

利
獲
得
의 

時
期
가 

到
來
함
도 

歷
史
的
인 

必
然 

일
것
이
다
。

그
러
나 

이
와
갈
은 

氣
運
에
도 

不
拘
하
고 

回 

敎
徒
의 

男
子
는 

妻

의 

同
意
가 

있
으
면 

네
사 

람
의 

아
내
를 

거
느
릴
수
가 

있
다
。 

敎

祖

「
마 

호
멧
로
」

는 

夫
人
이 

열
이
나 

되
었
다
하
니 

I 

般 

信
徒
가 

네
사
람
의 

아
내
를 

가
잤
다
고
해
서 

異
常
할
것
은 

없
는
데 

으
늘
날
에 

이
르
러
서
는 

男
子
의 
时

力
如
何
에 

달
려
있
다 

한
다
。
왜 

그 

러
냐
하
면 

네
사
람
의 

아
내
를 

認
容
하
는 

回
敎 

의 

戒

律

도 

네
사
람
에 

對
한 

肉
題
的 

物
質
的 

精

神

的

으
로 

平
等
한 

待
^

분 

할
것
을 

;

凹
敎
男 

子
에
게 

規
制
하
고 

있
기
때
문
이
다
。
 

이
것
은

普
通
常
識
으
로 

체
斷
할
때
는 

.大

屬

히
 

困
^

다 

問

題

로 

생
각
된
다
。 

2

回
敎
徒
는 

猶
六
敎
徒
와 

갈
이 

같
은 

四
화
^
 ̂

끼
리 

아
니
면
.絕

對

로 

結
婚
할
수 

없
다
。

그
i

 

고 

結
婚
은 

宗
敎
廳
에 

登
綠
하
고
나
서 

二
" 

三 

箇
月
後
에 

正
式
으
로 

式

을

-!:
리

는

것

이
 

常
例 

로 

되
어
있
다
。 

卽 

約
®-
期

間

도
 

있
는 

생
이 

되
는
데 

여
기
서 

또
하
나 

特
異
한 
惯

習

으
로
는 

披
露
盜
에 

新郎

은 

男
子
손
님
만 

新

婦

는 

女
子 

손
님
만 

다
로
다
로 

招
恃
한
다

。ri  
리
고 

婦
人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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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 

얼
굴
은 

우
리
가 

間
或 

寫
眞
갈
은
데
서 

보 

는
바
와 

갈

이

「
베
일
」

로 

가
려
서 

他
人
에
게 

는 

보
이
지 

않
는
다
。

아
내
를 

넷
이
나 

테
리
고 

사
는 

男

子

는 

構 

造
가 

갈
은 

家
屋
을 

넷
이
나 

準
備
하
지 

않
으 

면 

안
된
다
。 

r
i

리
고 

이 

居
住
區
域
에 

다
른 

男

.子

는
 

가
까
히 

갈
수 

없
다
。 

勿
論 

西
歐
式 

「
파
아
리
이
」
에 

婦
人
을 

同
伴
하
는
것
은 

外 

交
官
일
찌
라
도 

있
을
수 

없
다
。 

rl  
래
서 

某
國 

의 

大
使
婦
人
인 

한 

瑞
西
女
子
의 

生
活
을 

某 

外
交
官
婦
人
이 

評
하

기

를

『
그
것
은 

生
活
이 

아
니
고 

單
純
히 

生
存
에 

不
過
하
다
』
고 

말
하 

더
라
는 

것
이
다
。

이
와
같
은 

「
하
렘
」
制
度
는 

經
濟
的 

理
由
도 

있
고
해
서 

으
늘
날
은 

次

次

로 

그 

拘
碍
— 

받 

지
않
게
되
어 

씨
리
아
共
和
國
에
서
는 

官

吏

는 

거

이

다 

一
 

夫 

一
妻
制
라
고 

한
다
。

러
니 

모 

름
직
이 

지
금
도 

이
것
을 

嚴

格

히 지
키
고 

있 

는
곳
은 

回

敎

의 

聖

地

「
싸

우

디

 

아
라
비
아
」

程 

度
라
고 

볼
것
이
다

。rl  
러

나

婦

人

들
의
「
베
일
」 

은 

지
금
도 

어
데
서
나 

볼
수
있
으
며 

回
敎
婦
人 

의 

寫
眞
을 

無
斷
히 

찍
는
다
는
것
은 

冒
險
에 

가
까
운 

일
이
다
。
術
頭
에
서 

서
쁨
리 

寫
眞
機 

를 

드
려
댔
다
가 
逄

變
을 

當
한 

旅
行
者
의 

이

야
기
는 

어
데
를 

가
나 

드
를
수 

있
는 

이
야 

기
다
。

이
런 

이
야
기
도 

있
다
。
「
씨
리
아
」
의 

首
都 

「
다
마
스
！구
스
」
에 

有
名
한 

「
으
마
얏 

드
」
寺 

院
이
라
고 

하
는 

回
敎
의

「
모
스
,

구
」
가 

있
는 

데 

某
外
國
人
이 

언
젠
가 

이
것
을 

가
메
라
로 

찍
을
려
고 

하
자 

느
닷
없
이 

rl  

近
處
에 

있
던 

「
씨
리
아
」
軍
人
들
에
게 

包
_

되

어 

道
理
없
이 

寫
眞
機
를 

매
아
질 

形
勢
에 

直
而
하
였
다
。

理 

•E

는 

婦
人
을 

찍
은
것
이 

잘
못
이
라
는
것
이
다
。 

이
렇
궁 

저
렇
궁 

是
^
-

끝
에 

그 

外
國
人
은

『絕
 

對

로 

婦
人
은 

찍
지 

않

었

다

。
、

그

 

證

據

로
찍 

었
나 

안
찍
었
나 

보
여
쿠
겠
다
』
라
고 

말
'

하
며 

生
필
립
을 

二
집
어
내 

보
여 

겨
+ 

難
을 

免
했 

다 

고 

한
다
•

'
果
然 

男
子
의 

天

國

도 

異
敎
從
에
게
는 

不
自 

由
千
萬
이
라
고 

할
것
이
다
。
이
런
點

으
로 

보
아 

서
는 

基
督惫

徒
가 

많

은

「
테
바
논
」

그 

중
에
서 

도 

特
히 

首

都

「
베
이
루
우
트
」
에
서
는 

比
較 

的
自
미
스
럽
다
。 

rl  
러
나 

亦
是 

異

%.
徒

로

서 

回
敎
©
人
과 

가
까
히 

지
낸
다
는
것
은 

駱
駄
가 

바
눌
구
멍
에 

드
러
가
,

키 

보
다
도 

어
려
운 

모
양 

이
다
。

☆ 

執
務
時
間
과 

休

0

「
아
라
바
아
」
人
이
라 

해
도 

全
部
가 

回
敎
徒 

는

아

니

다

。

더

욱

이

「
아
라
」
神
에 

對
하
여 

祈

禱

만 

을
린
다
고 

해
서 

아
무
일
도 

하
지
않
는 

것
은 

아
니
다 

벌
서 

現
代
文
明
은

「
아
라
비
아
」 

人
들
의 

大
部
分
을 

定
住
化
시
키
고 

있
는
것
이 

다
。
따
라
서 

그
들
도 

各
種 

職
場
에 

勤
務
하

!

그 

業
務
時
間
을
.

지
키
고 

있
다
。
 

◦
실

爲
先 r

아
랍
」
世
界
의 

政
府
機
關
을 

드
려
숭
| 

보
면 

業
務閗

始
時
間
은 

午
前
八
時
로 

되

어

^

冬 

다
。

그
러
나 

그
時
間
에 

出
勤
하
는 

사
람
이
다 

고
는 

기
껏
해
야 

守
衛
나 

小
使 

或
은 

給
仕
감j  

은 

사
람
들
이
며 

官

吏

로 

呼
稱
되
는 

사
람
들
은 

出
勤
時
間
도 

一

定
치 

않
다
。

終
業
은 

午
後
二 

時
라
고
하
니 

規
定
대
로 

하
면 

하
루 

六
時
間
勤 

務
하
는 

것
이 

되
나 

實
際
勤
務
時
間
은 

四
時
間 

乃
至 

五
時
間
이
라
고 

보
아
야 

할
것
이
다
。 

그 

렇
기 

때
문
에 

官
廳
과
의 

볼
일
은 

午
前
申 

에 

빨
리 

해
치
우
지 

않
으
면 

.
끝

장

이
 

.  

나
지
않
는 

形
便
이
다
。

各
國
外
交
機
關
은 

大
體
的
으
로 

午
前
九
時
에 

서 

正
午
까
지
와 

午
後
四
時
에
서 

五
時
까
지 

二 

回

모 

나
누
어
서 

執
務
하
고 

있
다
。



一
般 

會
社
나 

商

店

도 

이

에
 

准
하
고 

있
으 

나 

商
店
은 

밤 

일
곱
시
까
지
는 

열
고
있
다
。

映
爾铕

이
나 

劇
場
은 

午
後
三
時 

六
時 

九
時 

이
렇
게 

三
回 

上
演
하
고 

있
는
데 

囤

際
港
인
. 

「
베
이
루
우
트
」
에

서

는 

異
例
的
인 

現
象
으
로 

「
빠

I
」
라
던
지
「
가
바丨
 
테
」

M

 

는
「
나
이
르 
클 

럽
」
갈
은
것
은 

午
後
九
時
에
서 

午
前
四
時
까
지 

營
業
을 

하
고
있
다
。

그
러
니 

年
中 

長
時
間 

일 

하
고 

있
는
곳
은
。

rr
聞
社
나 

호
릴
程
度
라
고 

할
것
이
다
。

그
러
나 

新

聞

도 

日
曜
日
과 

되
曜 

H 
은 

休
刊
하
는
것
이 

많
으
며 

發
刊
한
다 

하
더 

■

■

■

多

.

.，

'
、

：:f

 

,

1

—

^
f
e 

te
、

，

라
고 

賣
店
야 

休
業
하
고 

있
기 

때
문
에 

新
聞 

이 

손
에 

안
들
어
을
때
가 

있
다
。
勿
論 

配
達
制 

度 

갈
은
것
은 

볼
수
없
다，
,

그
러
면
서
도 

比
較
的 

높
은 

生
活
水
準
을 

維 

持
할
수 

있
는
것
은 

銳
金
이 

低
廉
한
것
과 

人
口 

가 

적
은 

德
擇
이
라
고
나 

할
것
이
다
ᅳ 

거
기
서 

輸
入
의

赤

字

는

石
油
利
權
으
로 

牵

制
할
수
있 

는 

國
家
가 

많
은
것
이
다
。

다
음
에 

그
들
의 

休
祭
日
은 

宗
敎
에 

따
라
서 

相
違
하
다
。

rnl
敎

는 

金
曜
日 

猶
太
敎
는 

土
_ 

日 

某
哲
敎
는 

日

曜
日

이
 

休

H
이
다
。
 

그
밖
에 

回
敎
의 

「
라
마
담J

 

(
斷 

食
日
) 

이
라
던
지 

某
督
敎 

나 

猶
太
敎
의
祭

日

도 

있 

어 

이
것
을 

全
部 

쉬
는 

날 

로 

計
算
한
다
면 

아
랍
世 

界

는 

休
祭
日
뿐
으
로 

一
 

年
이 

지
나
간
다
고
도 

말 

할 

수 

있
다，
,
 

지
금
에
와
서 

는 

時
間
과 

曆

은
、

大

部

分
 

西
歐
式
으
로 

되
어
있
으
나 

「
싸
우
디 

아
라
비
아
」

만
은

回
敎
曆
을 

嚴
修
하 
고 

있 

다
한
다
。
이
런
^

係

旦

「
싸

0

우
디 

아
바
비
아
」
에
서
는 

外
來
者
는 

時
間
과 

0
程
에 

相畐

히 

愼
重
을
.
 

期

하
게 

되
는
것
이 

다
。

그 

까
닭
은 

回 
敦
時 
間

으
로 

따
지
면 

R 
沒 

이 

零
時
인
데 

午
後
三
時
에 

만
나
자
고 

約
束
을 

하
였
다
면 

그
것
은 

午
後
七
、
八
時

g
;  

만
나
자 

는
것
이
되
며

.
現
在
르
서 

來
年 

초
하
루
라
고 

하
면 

그
것
은 

今

年

八

月

I 

日
이
라
고 

하
는
것 

■
 

이 

된
다
。

王
한 

事
務
를 

보
는
테 

있
어
서 

數

字

는 

自 

然 

쓰
게
되
는
것
인
데 

아
랍
世
界
에
서
는 

算
數 

文
字
와 

「
아
라
비
아
」

數
字
를 

併

用
하
거
나 

•
 

「
아
라
비
아
」

文
字
만
을 

쓰
는
때
도 

있
다.
.
 

거 

기

다

가

「
아
라
비
아
」
語

는 

바
른
쪽
에
서 

부
러 

왼
쪽
으
로 

橫
書
볼 

하
는
것
이
기 

때
문
에 

數청
:;

나1  

를 

쓰
는 

挺
M

에 

混

同

도 

생
기
는
수
가 

많
으
, 

것
이
다 
•

또
하
나
흔
히

볼

수

있

는惯

習

으
로
는 

水
^

草
(

나
투
기
리
)

라
는
것
이 

있
다
。
이
것
은 

유
리 

병 

주
둥
이
에 

담
뱃
대 

고
가
리 

같
은
것
을 

附 

着
시
커 

숫
불
을 

을
려
놓
고 

먹 

벅 

피
우
는
것 

인
데 

손
님
이 

찾
어
으
면 

自
己
가 

피
우
던 

고 

平
管
으
로 

된 

물
뿌
리
륜 

돌
려
가
며 

피
우
는
것 

으
로 

接
待
한
다
。
때
로
는 

손

님

에

게

「
아
라
비
 

아
•

커丨

피
」

도 

내
지
만 

흔
히 

나
筒
처
럼 

생

5



긴
유
리
병
에 

果

汁

을 

너
.

놓
고 

이
따
금
씩 

마 

시
다
가 

손
님
이 

으
면 

이
것
을 

茶 

.代

身

으
旦 

勸

하
는
것
이
다
。

「
레
바
논
」

갈
은 

데
서
는 

電

話

같
은
것
은 

잘 

通

하
니
까 

괜

찮

지

만

「
싸
우
디 

아
라
비
아
」 

에
서
는 

交

換

臺

를 

通
해
서 

불
러
내
는 

舊

式

인 

것
이
기 

때
문
에 

通

話

하
기
까
지 

한
두
시
간
은 

걸
리
며 

急

한 

用
務
에
는 

아
무 

所
用 

工 

안
된 

다 

고
한
다
。

무
슨 

일
이
던
지 

이 

世
界
에
서
는 

『
分
와
이 

슈
와
이
』

(
천
천
히 

천
천
히
)

로 

하
지
않
으
면 

안
되
는 

것
이
다
。

☆ 
飲

貧
物
과 

禮
節

아
랍
世

界

를 

紹
介
함
에 

있
어
서 

飲

食
物
을 

매 

놓
을
수
는 

없

다

。

그
것
은 

多
種
多
樣
이
기 

도 

하
거
니
와 

우
리
네 

飮

■
과는
 

너
무
나 

特 

異
한 

것
이
기 

때
문
이
다
。

爲
先 

調
味
料
부
터 

이
야
기 

하
자
면 

그 

네
들 

에 

있
어
서
는 

酢

와 

기
름 

그
리
고 

소
금
이 

基 

本

으
로 

되
어
있
다
。
酢

는 

果
物
이 

많
이 
產

出 

되
는 

地
中
海 

周
邊
의 

나
라
에
서
는 

레
몬
汁

으 

로 

만
들
며 

食
油 

도 

으
리 
1 

브
油

볼 

쓰
기
때
문 

에 

淡
白
하
다
。

再
昨
年 

「
인
도
네
시
아
」

의 

「
반
둥
」
에
서 

開
個
되
었
던 

「
아
세
아
•

아
프
리
카
」

會
議
에 

아
랍
圈
에
서
도 

많
은 

代
表
가 

出
席
하
였
었
는 

데 

中
共
의 

周
恩
來
가 

이
들
을 

맞
어
. 

歡
心
을 

살
려
고 

어
느
날
저

넉
에 

中

國

料

理

고 

宴

#
를 

베
풀
은
바 

있
었
다
한
다
。
相
當
한 

料
理
가 

나 

왔
을
것
이 

想

像

되
는
데 

여
기
에 

出
席
하
였
던 

「
레
바
논
」

代

表

는 

故

日

『
世

界

的

으
로 

有
名 

하
다
고
는 

하
지
만 

좀
체
로 

우
리 

口
味
에 

•
맞 

지
않
었
다
』
라
고 

述
懷
하
고
있
다
。

아

랍

人

들
의 

味
覺
神
經
이 

반
듯
이 

繊

細
하 

다
고
는 

말
할
수 

없
지
만 

沙
塘
이
나 

간
장
을 

친 

料

理

는 

입
에 

댈
수
도 

없
는 

모
양
이
다
。

이
런
것
으
로 

미
루
어 

아

랍

諸阈

의 

손
님
을 

.
맞
아 

드
천 

機
會
가 

있
을 

外
務
當
局
은 

애
,

조
에 

그
들 

口
味

를 

考

慮

하
는
것
이 

無
雜
할
것
이
다
。 

그
러
면 

다
시 

料
理
이
야
기
로 

돌
아
가
자

! 

그 

들
은 

宴

曾

를 

베
푸
는
데 

있
어
서 

먼

저

「
아
라 

쿠 

스
」
酒
라
는 

食
前 
洒 
를 

내
놓
는
다
。

그
것
은 

密
柑
껍 
찔 
같
은 

香
氣
가 

나
눙
데 

製

法

은 

獨
特 

한 

式
이 

있
는 

모
양
이
다
。
이 
것

을

「
구
라 
스
」 

에 

부
어
놓
고 

氷

水

분 

치
면 

젖
빛
이 

된
다'
。 

「
아
라
비
아
」

人

들
은 

그
것
을 

消
化
가 

잘 

된 

다
고 

勸

하
는
데 

常
用 
한
다
면 

알 
골 
中
毒
이
. 

되

는 
것
은 

를
팀
없 
울 
것
이
다 
•

다
음
에 

十
七 

.  

八 
접
시
나 

되
는 

煎
朶
와 

印 

度

의

「
차
과 
리
」
와 

갈
이 

고
물
이 

안
들
은 

질 

까 
루 
떡
이 

나
온
다
。

크
기
로 

말
하
면 

直綞

이 

七 

•
 

八
寸
이
나 

되
는 

둥
근 

떡
이
다
。

煎 
菜
의 

種 
頌

는

「
라
부
니
」

(
오
—

굴 
트
/

「
훌
」
(
生
강
난m

공
)

、

「
하 

모 

스
」
(

삶
은
,

萬

豆

)

tr
o
_
 

r

화
스
리
에
」

「
다
부
리
」

미
나
리
와 

비

슷

한
匸

ᅩ 

잎
으
로 

만
든 

사
라
다 

「
비
잘
」

(
호
！공 

或 

t
j
-
 

은 

鹽

S
類

)
「
자
이
쓰
운
」

酢

틀 

친 

(
으
리
1 

브 

열
매
)

、

(
「
리
후
토
」

무
와 

호
박
울 

酔

로
丨
 

쟁
것
) 

그
밖
에 

季
節 

따
라 

生
野
菜 

若
干
이
다 

•  

勿
論 

닭
의
, 

肝
을 

기

吾
에 

뒤
긴
것
이
타
던
지 

쇠
고
기
를 

기
름
에 

뒤
긴
것
도 

있
기
는 

하
지
만 

이
것
은 

別

로 

珍
奇
한
것
도 

아
니
다
。 

生
野
菜 

잎
사
귀
에 

시

큼

한

「
라
부
니
」

를 

발
터
서 

먹 

는
것
이
라
던
지 

익
키
지
도 

않
은 

날
강
낭
콩
을 

그
대
로 

까
먹
는 

다
위
는 

처
음 

먹
어
보
는 

사 

람
으
로
서
는 

견
디
기 

어
려
운 

일
이
다
。

「
그
리
고 

진
짜 

料

理

로 

말
하
면 

種
類
가 

그 

렇
게 

많
지
않
다
。
어
린
애 

머
리
통
만 

하
고 

속 

이 

빈

「
미
이
토 

•
 

불
」
이
나 
鲺

魚 
酮

魚 

갈
은 

生
鮮
을 

진
것
이 

있
고 

名

物

로'
는 

닭
을 

통
째 

로 

군
것
이
거
나 

전
것
이
다
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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☆ 미스•과무島 ☆
太平洋戰爭時의 激戰地인 과 

무島에서 戰爭後 十一週年 記念 
日에 미스• 과千選定이 있었는 
데 今年 十七才인 후•로랜스 •가  
민가嬢 이 當選되었다• 同嬢 은極 
東旅行의 賞金을 獲得했다.

南
「
베
드
남
」
에
서
는 

국
제
에
산
의 

均
衡
方
案 

을 

提
示
하
는 

市
民
에
게 

賞
金
을 

支
拂
하
겠
다 

고 

約
束
하
였
다
。

南
「
베 Ul  
남
」
財
務
省
에
서
는 

政
府
官
吏
나 

民

間
民
을 

莫
論
하
고 

政
府
支
出
의 

緊
縮
方
案
을 

捣

示
하
는 

사
람
에
게
나 

$
는 

不
正
官
吏 

적
발 

者
에
게 

賞
金
을 

支
拂
할 

것
을 

約
束
하
짰
다
。

H
®r
고 

여

기

斗
람
들
은 

埃
及
米
를 

잘 

먹
는 

다
。

그
런
데 

이 

밥
을 

짓
는
. 

이 

기
吾

도 

치 

고 

고
기
도 

섞
고
해
서 

부
드
러
운 

中阈

式
燒
飯 

이
라
고 

생
각
하
면 

룰
팀
없
다
。

會
食
이 

終
了
될 

平
렵
에
는 

菓

子

도 

내
놓
는 

다

=
 

잡
쌀
과 

沙

糖

으
로 

만
든 

洋
菓
子
같
은 

것 

도 

있
다
。

그
러
나 

두
어
라
해
도 

5
£

한 

果
物 

을 

잊
어
버
릴
수
는 

없
다
。
密
柑
만
吾
씩 

한 

으

€.
n

-ir
筆

頭

로 

斗

斗

「
바
나
나
」
密
柑 

•
 

葡
萄 

「
후
루
1 

쓰
」
等
이 

많
이 
產

出
되
기 

때
문
에 

이
것
들
을 

먹
는
다〇  

葡

萄

로 

말
하
면 

아
랍
圈 

에
서
도 

佛
蘭
西
式 

葡
萄
洒
를 

만
들
수
있
다
。
 

「
구
사
라
스
」
라
는 

商
標

의 

白

葡
萄
酒
는 

佛 

蘭
西
葡
萄
酒
와 

맛
이 

비
슷
하
여 

제
법 

먹
을
만 

하
다
。
果
物
이 

나
온 

後
에
는 

꺼
떻
고 

걸
찍
한 

「
아
라
비
아
. 

커丨

피J

 

를 

낸
다
。
이
것
을 

급

작
스
럽
게 

하
꺼
번
에 

마
시
면 

못

쓴

다

tb
꺼
번 

에 

마
시
면 

胃
가 

傷
할
만
큼 

쓰
디
쓴 

물
이
다•  

그
들
은 

흔
히 

그 

남
은 

찌
께
기
를 

접
시
에 

부 

어 

그
것
이 

퍼
지
는
것
을 

보
면
서 

運
命
判
噺
을 

’
 

하
는
것
을 

食
後
의 

座

興

으
로 

한
다
。

그
러
면 

다
음
에 

食
事
禮
節
을 

簡
眾
히 

살
펴 

보
기
로 

하
자

! 

爲
先 

첫
째
로 

아
랍
人
의 

家 

庭
을 

訪
間
해
서 

椅
子
에 

앉
을
때 

다
리
를 

여 

겨
서 

앉
어
서
는 

안
된
다
는 

것
이
다
。

얹
어
놓 

온 

발
끌
이 

마
주 

않
은 

사
람
을 

蔑
視
하
는
것
이 

되
기
때
문
이
다
。
飮
食
을 

쩍
쩍 

소
리
를 

내
면
서

G

 

먹
으
며
.

飮
料
水
를
마
실
때
는 

조
금
씩
천
천
히
9

사 

소
리
를 

내
면
서 

마
시
는
것
이 

招
待
를 

기
쁘
게L

O

 

생
각
하
고 

즐
기
는 

禮
節
이
라
하
니 

이
야
말
로
1丄
 

洋
食
을 

먹
을
때
와
는 

正
反
對
라 

할 

것
이
다
。

끝
으
로 

좀 

지
저
분
한 

이
야
기
지
만 

便
所
를 

드
려
다 

보
면 

훌
륭
한 

洋
食
住
宅
에
서
는 

水
洗 

式
인
데 

테
두
리
가 

없
고 

구
멍
하
나
로 

되
어
있
_

다 

바

닥

온

「
다
이
루
」
나 

大
理
石
으
로 

잘
었 

는
데 

뒷
쪽
에 

반
드
시 

水
道
꼭
지 

아
니
면 

물 

병
이 

놓
여
있
다
。
用
便
을 

하
고 

나
서
는 

물
로 

씻
어
버
릴
뿐 

종
이
볼 

使
用
치 

않
는
다 

이
때 

왼
손
만
을 

쓰
기
매
문
에 

回
敎
徒
는 

食
事
할
때 

絕

對

로 

왼
손
을
쓰
지 

않
는
다
는
것
이
다
• 

(
굴
)



바 

다ᄉ
 

길

毛

允

淑

이 

마

음
 

가
는
 

H

ᄉ 

二 

바

닷

질

덴
 

저 

달
이
 

나
려
 

나
를
 

어

루

만

지

고 

바
람
 

연
하
게
 

섬 

기
슭
을
 

돌
아 

내 

치
마
 

기
슭
에
 

입 

마

춘

다
〇

그
리
움
에
 

부
디
치
는
 

저 

물
살
들
은 

은
꽃
 

금
꽃
으
로
 

황
홀
.

한 

비
를
 

뿌
리
고 

그
때 

떠
난
 

때 

마
음
 

안
에 

가
버
린
 

r
j

리
움
이
 

다

시
 

피
어
 

오
른
다

0

,

0

，
'

塞

.

一,
 

一
 W

시

..'
 

\
V

:;-  

y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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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

람

처

럼
 

구

름

처

럼
 

가

버

린
 

사

랑

이

。

아

아
 

生

의 

헛

점
 

다
丨

버

리

고 

나 

홀

로 

가

고

싶

어
 

저 

영

원

의
 

길
로 

별

과
 

달 

무

리

지

어
 

사

랑
 

이 

루

는 

저 

푸

른 

꿈

의
 

집 

산

호

의
 

城

을 

찾

아

사
랑
도 

희
망
도 

다

—

함

께
 

가

자

。 

모

진
 

빗

바

람
 

너
를 

미

워

해

도 

오

라
 

눈

물

의
 

빛

나

는
 

밤

을
 

맞

아

서
 

달

이
 

홀

로
 

노

젓

는
 

바

다

로

松

島

에
서



美
空
軍
의
唯一  

한
黑
人
將
軍

r

랜

자

민
 
•
 

o 

•
 

데

이

비
 

스

」
淮

將

X)
날
은
바
로
中
共
軍
의
砲
臺
가
中國 

一
」

本
土
沿
岸
에
서 

不
過 

五

「
마
일
」
떠 

러
저 

있
는 

金
門
島
의 

國
府
軍
砲
臺
와 

다
시 

한
번 

砲
火
를 

交
換
하
고 

있
을 

때
였
다
。
 

以
事
態
는 

若
干 

激

化

하

는군
，,

시

하
고 

美
空
軍
의 

한 

大
領
이 

말
하
였
다
。
 

"
萬 

一

中
共箄

이 

臺

:191
이

나 

彭
湖
列
島
를

攻 

擊
해
온
다
면 

우
리
는 

自
由
中
國
政
府
와
의 

相 

互
防
衛
協
定
에 

依
據
해
서 

自
動
的
으
로 

이
에 

應
戰
하
게 

될
것
이
다
。

그
러
나 

그
믈
이 

金
門 

島

나 

馬
祖
島
만
을 

占
領
하
는 

境
遇
에
는 

우
리 

의 

參
戰
與
否
는

「
아
이
젠
하
워
」
大
統
領
에 

依 

해
서 

決
定
되
는 

것
이
다
。
如
何
튼

「
된 

•
 

데
이 

비 
스
」
將
軍
이 

J
o
c 
를 

指
揮
하
게 

되
면 

事

피
 터
 

T
i 리서

態

는 

정
말 

激
化
될 

것

이

다

。
신

J
O
C 
는 

臺

_
을 

防
衛
하
고 

있
는 

自
由
中 

國
空
軍
과 

美
空
軍
의 

戰
術
統
制
所
이
며 

一  

旦 

有
事
時
에
는 

美
第
十
三
機
動
部
隊 

司

令

官
.
1

된 

자
민
•

을
리
버
. 

데
이
비
스J

 

(
二

世
)
准
將
이 

J
0

C

-1:
指

揮

하

게
 

될 

것
이
다
* 

中
國
本
土 

와 

臺
灣
사
이
에 

있
는 

一
 
〇

0

「
마
일J

 

넓
이 

의 

海
峽
은 

美
第
七
艦
隊
가 

活
動
하
기
에
는 

너 

무
도 

晋
기 

때
문
에 

共產

軍
이 

空
中
攻
擊
을 

加
해
오
는 

境
遇
에
는 

當
年 

四
十
三
歲
의 

「
데 

이
비
스
」
將

取

으
로 

하
여
금 

極
東
에 

있
는 

그 

어
느 

一
星
將
軍
도 

比
肩
할
수 

없
는 

重
大
한 

責
任
을 

지
게 

할
것
이
다
。

「
데
이
비
스
」
將
軍
은 

W

하
나
의 

特
色
을

<

「
데
이
비
스
」
將
軍
夫
妻>

지
니
고 

있
다
。

그 

特

色

은 

한
메
는 

그
의 

上 

官
部
下
、
自
由
中
國
人
들
의 

好
奇
心
을 

샀
을
지 

몰
으
지
만 

이
제
는 

平
凡
한 

것
으
로 

變
하
였 

다
•

卽 

그
는 

美
空
軍
에
서 

最
初
의 

그
리
고 

唯

一

한 

黑
人
將
軍
이
라
는 

것
이
다
。 

그
는 

美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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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

歷
史
上 

第
二
의 

黑
人
將
軍
이
다
ᅳ 

只
今
은 

退
役
다
였
지
만 

그
의 

父
親
이 

最
初
의 

黑
人
將 

眾
이
었
다
。

「
데
이
비
스 J

 
將
軍
은 

키
가 

六

「
피
이
트 

一

「
인
치
」
이
며 

體
重
이 

_
 

七

五

「
파
운 

드
」 

인
데 

그 

똑
바
른 

姿

勢

로 

그
의 

키
는 

더
욱 

크
게 

보
인
다
。
짧
게 

광
은 

二
의 

머
리
철
은 

若
干 

회
긋
회
굿
해 

보
인
다
。

코
밀
에 

수
염
을 

길
으
고 

있
고 

눈
섭
과 

눈
섭
사
이
에
는 

訓
練
機 

의 

隊
:
落

에

서
 

입
은 

傷
處
가 

있
다
。

그
가 

二
十
三
年
前
에

「
웨
스
旦

.
포
인
트
」
陸 

軍
士
官
學
校
에 

드
터
간 

以
後
에 

입
었
을
지
도 

돌
을 

다
른 

傷

處

는 

찾
아
보
기 

힘
들
었
다
。
 

「
데
이
비
스
」
將
眾
은 

그

의

「
쿨
리
블
랜
드
」 

에
서
의 

中
學
時
節
에 

關
한 

이
야
기
가
운
데
에 

서 

無
意
識
中
에 

모
든 

問
題
에 

對
한 

二
의

態 

度

볼 

明
示
하
였
다
。

희
나
는 

新閗

配
達
을 

하

였

다

。
"

하
고 

ii  
는 

過
去
륜 

回
想
하
였
다
。

V
어
느 

m

曜

H
에 

우
리
는 

한

部
에 

二

「
센 

旦J

 

를 

벌
었
는
데 

二
때 

우
리
는 

다
튼 

新
聞 

配
達
하
는 

少
年
들
보
다 

월
신
,

일
찍 

이
러
나
지 

않
으
면 

안
될
만
큼 

競
爭
이 

甚
하
였
다
。

어
떤 

때
에
는 

新閗

을 

팔
기 

爲
해
서 

자
는 

사
람
들

을 

깨
워
야 

할
때
도 

있
었
다
。

新
聞
을 

파
는

秘
訣
은 

競
爭
을 

물
리
칠 

수 

있
을
만
큼 

일
찍 

이
러
나
는 

것
이
었
으
나 

그
렇
다
고 

단
골 

손
님 

믈
이 

화
를 

낼
만
큼 

일
러
서
는 

안
되
었
다
。
시

오
늘
날 

臺
灣
에

서

「
데
이
비
스
」
將
軍
은 

이 

와 

뜩
갈
은 

積
極
性
과 

재
치
를 

必
要
로 

하
는 

事

態

에
서 

필
신 

더 

冷
酷
한 

혔
爭
에 

直
面
하 

고 

있
다
。
海
峽
건
너
便
에
서
는 

中
共
軍
이

「
잿 

트
」
機
를 

收
容
할 

수 

있
는 

긴 

滑
走
路
를 

가 

진 

飛
行
場
皆 

五
個
所
나 

新

設

하

였

다

ᅳ°1
들 

飛
行
場
은 

只
今 

現
在
는 

비
어
있
으
나 

現
代
式 

眾
用
機
에 

있
어
서 

美
！

:

과 

極
東
의 

聯
合
國
空 

軍

보
다 

二
對 

一
 

로 

優
勢
한 

共產

空
軍
(

조
聯
、 

中
共 

및 

北
韓
)

은 

數
時
間
以
內
에

「
잿
트
|_
機 

 ̂

配
置
할 

수 

있
는 

것
이
다
。

共
產

空

軍

力

。
-V
三

"
 
〇

◦

◦ 
畜

의 

M
I

G 

(
쏘
聯
이 

現
在 

中
共
에
게 

供
給
하
고 

있
는 

M 

I
G
I

17
新

型

機

볼
 

包
舍
하
여
)

、 

一
、
0
0 

0
茲
의 

I
L 
1
28
輕

「
잿
트
」烬

擊
機 

(
美
國 

의

B
I

29
에 

該
當
한
다
)

、

二 

o

o 
臺

의 

T
U 

—

4 

(
美
國
의 

B
1
29
에 

該
富
한
다
) 

및 

約 

一

> 〇
〇

o
臺

의 

舊
式
戰
國
機
로 

推箄

된
다
。
 

우
리
는 

全
體
的
인 

能毕

에 

있
어
서 

優
勢
하
며 

보
다 

더 

現
代
的
인 

支
援棰

롭 

가

지

二 

있
고

美
第
七
艦
隊
의 

機
動
性
있
는 

攻

_

力

을
 

保
有 

하
고 

있
다
。

그
터
나 

共產

軍
은 

다
른 

하
나
의 

큰 

利

點 

을 

가
지
고 

있
다
。
卽 

二
것

은

35
細
25
에 

있 

는 

全
共產

空
軍
力
이 

한 

中
央
集
槭
의 

司
令
部 

밀
에 

놓
여 

•
있
는 

것
으
로 

민
어
전
다
는 

것 

이
다
。

聯
合
國
空
軍
力
의 

統
制
가 

分
割
되
어 

있
다 

는 

것
은 

如
前
히 

極
東
에 

있
는 

空
軍
의 

한 

難
點
이
며 

이
것
은 

裏餺

에 

재
치
있
는 

人
物
아 

必
要
한 

하
나
의 

理
由
인 

것
이
다
。
 

G

昨
年
六
月
에

「
데
이
비
스
」
將
軍
은 

空
軍
機 

3
 

에
依
한 

臺
灣
의 

空
中
防
衛
를 

責
任
지
는
■
 

한

rr
o
 

司
令
部
를 

設
置
하
라
는 

命
令
을 

받
았
다
。
이

 

r

丄
 

것
이 

第
十
三
空
中
機
動
部
隊
로
서 

同
地
域
에 

있
는 

모
든 

美
國
戰
鬪
機
隊
를 

統
制
하
소 

J
0 

通
하
여 

十
五
個
飛
行
大
隊
에 

達
하
는 

自 

由
中
國
空
軍
을 

訓
練
하
고 

S
한 

그
와 

協

_
하 

고 

있
는 

것
이
다
。

交
戰
狀
態
가 

아
닌 

平
常
時
에 

있
어
서
는 

第 

十
三
空
中
機
動
部
隊
는 

比
律
賓
의

「
물
라
아
크
」 

基
地
에 

있
는 

第
十
三
空
軍
워 

隸
下
部
隊
이
다
。

이 

第
十
三
空
軍
은

「
하
와
이
』
에 

있
는 

太
平
洋 

空
軍
의 

隸
下
部
像
이
며 

太
平
#
空
軍

。

p  

$

 

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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洋
軍

司

令

官

「
권
릭
스 

•
스
험
프
」
提
督
의 

麾 

下
에 

있
는 

것
이
다
。

그
러
나
「
데
이
비
스
」
將 

軍

은 

「
라
이
만 

•  

레
미
니
찌
」
大
將
의 

極
東
軍 

司
令
部
밑
에 

있
는 

極
東
空
軍
의 

管
轄
區
域
인 

「
으
끼
나
와
」
나 

韓

國

으
로
부
터 

補
給
物
資
를 

얻
고 

戰颸

機
大
隊
들
을 

配
置
받
고 

있
다,
, 

그
러
나 

萬 

一  

臺
灣
이 

交
戰
狀
態
에
서 

美
國 

의 

戰
術
地
區
로 

化
한
다
면 

第
十
三
空
中
機
動 

铼

隊
는 

第
七
艦
隊
의 

「
스
류
어
트
.
H

•
잉
거 

솔
」
海
軍
中
將
과 

그 

의 

副
司
令
官
인

「
해
를 

드 

•
 
W 

.
 

그
랜
트
」
空
軍
少
將
이 

指撺

하
는 

美
臺 

灣
防
衛
司
令
部
의 

支
配
를 

받
게 

될 

것
이
다
。
 

「
데
이
비
스
」
將
軍
의 

任
轉
는 

臺
灣
에 

있
는 

美
空
軍
部
隊
가 

언
제 
硪

_
에 

參
加
해
야 

하
느 

냐
하
는 

時
機
를 

決
定
하
는 

것
이 

아
니
라 

(
그 

것

은

「
잉
거
슬
」
提
督
이 

決
定
하
는 

것
이
다
)
, 

一
旦 

決
定
이 

내
렸
을
때 

그
것
을 

實
踐
하
고 

指
示
하
는 

것
이
다
。

그
의 

指
邨
不
部
는 

綠
色
、
紅
色 

및 

琥
珀
色 

의 

數

많
은 

電

燈

으
로 

裝
飾
된 

臺
北
의

「
루
우 

즈
릴
르
」
路
에
서 

떠
러
저 

있
는 

곳
에 

步
瞎
가 

醫
備
하
고 

있
는 

한 

灰
色
建
物
안
이 

T

O
C 
室 

일 

것
이
다
。
이 

곳

에

서

「
데
이
비
스
」
將
軍
은 

攻
擊
과 

防
衛
任
務
를 

指
定
하 

고 

美
國
과 

自
由

中
國
의 

戰
闞
機
隊
를 

하
나
의 

攻
擊
力
으
로 

統 

合
하
는 

命
令
을 

내
릴
것
이
다
。

t

統
合
시

이

「
데
이
비
스
」
將
軍
을 

비
롯
하 

여
軍
服
을 

입
은 

모
든 

黑
人
들
에
게 

個
人
的
인 

意
義
를 

가
저
온 

것
은 

不
過
七
年
前
의 

일
이 

다
。
卽

「
트 
루
만
」
大
統
領
은 

重
隊
에 

있
어
서 

의 

黑
人
과 

白
人
部
隊
와
의 

分
離
를 

終
熄
시
키 

고 

그 

統
合
을 

命
令
하
였
던 

것
이
다
。 

그
의 

父
親
이 

陸
軍
에
서 

그
러
하
였
던 

것
과
갈
이 

空 

軍
에
서 

黑
人
의 

指
導
者
가 

되
어 

있

는

「
테
이 

비

스

」

.將

軍。

P  

그
의 

燦
爛
한 

武
勦
과 

훌
륭
한 

人
品
과 

魅
力
的
인 

夫
人
을 

가
지
고
；̂
큰 

境
界 

線々

을 

突
破
하
였
다
。

그
는 

缺
點
을 

찾
아
볼 

수 

없
는 

훌
륭
한 

軍
人
이
다
。
사

이
렇
게 

臺
北
에 

있
는 

한 

海
軍
將
校
는 

말 

하
는 

것
이
었
다
。

、

、"
\ 

이
비 

스
」
將
軍
의 

軍

人

으
로
서
의 

個

(
데
)

야
 

性

은 

r

웨
스
트 

i

인
트
」
에
서 

誕 

生
하
였
으
나 

그 

個
性
은 

그 

곳
에
서 

거
의 

死 

滅
될
번
하
였
다
* 

「
데
이
비
스
」

將
軍
。p  

r

 
웨 

스
트 

•
 

포
인
트
」

를 

卒
業
한 

네
번
째
의 

黑
人 

이
었
다
。

그
가 

士
官
學
校
에 

入垵

한
後 

滿 

一  

年

동
안
과 

그
後
에
도 

繼
續
的
으
로 

그
는 

無
言

의 

冷
遇
를 

받
았
다
* 

公
用
以
外
에
는 

h

 

어
느 

士
官
生
徒
도
.

그
에
게 

말
을 

건
니
지 

않
았
으
며 

그
는 

혼
자
서 

房
을 

■
쓰
고 

있
었
다
。
 

다
른 

士 

官
生
徒
들
이
. 

事
實
이 

아
닌 

그
의 

罰
點
을 

늘 

여
서 

그
를 

退
校
시
키
려
는 

한 

組
織
的
인 

企 

圖
가 

當
時
에 

生
徒
隊
長
이
었
있
던 

故 

「
버
어 

르

.

C

•
리
차
아 

드 
슨
」
中
將
에 

依
해
서 

挫
折 

된 

일
.

도 

있
었
다
。

그
러
나
「
데
이
비
스
」
將
軍
은 

끝
까
지 

참
고 

1

 

努
力
해
서 

I  
九
三
六
年
度
에 

卒
業
한 

二 

七
六 

3

名
中
에
서 

三
十
五
位
를 

찾
이
하
였
다
- 

5

前 

r

웨
스 

트 

•
 

폭
인
르
」
敎
官
이
며 

現
在 

몇 

1丄
 

개
의 

별
(
M
)
을 

달
고 

있
는 

한 

將
軍
은 

그
에 

關
해
서 

이
렇
게 

말
하
고 

있
다
。 

f

t

그
는 

내
가 

본 

그
■
어느
 

士
官
生
徒
보 

다 

도 

가
장 

模
範
的
인 

生
徒
였
다
는 

것
을 

나
는 

아
직
도 

記
憶
하
고 

있
다
。

그
는 

똑
바
른 

길
을 

한
결
갈
이 

걸
어
가
고 

있
었
으
며 

決

코 

옆
길
로 

새
지 
않
았
다
。々

士
官
學
校
의 

卒
業
班
때

에

「
데
이
비
스
」
將 

簞

은 

飛
行
訓
練
을 

爲
한 

筆
記
試
驗
에 

合
格
하 

였
으
나 

陸
軍
航
空
隊
에
는 

黑
人
部
隊
가 

없
고 

黑
人
部
隊
를
■
創
設
할 

計

劃

도 

없
다
는 

理
由
로 

그
의 

志
願
은 

拒絕

當
하
고 

말
았
다
• 

그
리
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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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
 

그

는 

步

兵

將

校

가

되

어
 

한

동

안
 

「
알

라

바
 

마

j

 

州

의

「
터

스

케

기

」

大
學 

(
黑

人

大
學
)에
 

서
 

R
O
C 

(
豫
備
將

校
訓
練圑

) 

敎
官

으

로 

있
 

었

다

。

日

本

이
 

眞
珠
灣
을 

攻

擊

하

기
 

六

個

月
 

前

에
 

그 

는

「
캐
」
사

스

」

州

「
포 

으 

르 

• 

라

일

리

」 

에

서
 

當

時
 

第

四

機

甲

旅

團

長

이

었

던
 

그

의
 

父
 

親

의
 

副
官

으

로 

있

었

는

데
 

그
때
. 

航

空

隊

로

부
 

터
 

突

然
 

그

에

게
 

身

體

檢

査

를 

받

으

러
 

으

라
 

는 

招

請

이
 

있

었

다

。 

ᅳ

黑

人

만

의
 

한
 

戰
闘

飛

行

大

隊

를 

組

織

하

려
 

는 

玫

敢

上

의
 

決

定

이
 

있

었

던
 

것

인

데
 

當

時
 

美

國

에

는
 

單

한

名

도 

黑

人

의
 

陸

車

操

縱

士

는 

存

在

하

지
 

않

았

다
'>0
一

九

四
 

I

年
 

五 n
r

 
에

「
데
 

이

비

스

」

將

軍

과
 

그 

밖

의
 

十

二

名

의
 

士

날

生
 

徒

가

「
터
스

케

기
」
陸

士

飛

行

場

에

서
 

最

初

의 

黑

人

飛
仃

班

을 
櫳

成

하

였

다

。

그

中
 

r

메

이

비
 

스

|_
將

車

을
 

비

롯

해

서
 

六

名

이
 

卒

業

하

였

다

。 

不

過

二

週

日
 

동

안

에
 

그 

는 

大

尉

에

서
 

少

領

、

少
 

領

에

서
 

中

領

으

로 

뛰

어

을

라

갔

으

며
 

操

縱

胸
 

章

을
 

얻

은

지
 

六

涸

曰
,

만

에 

二

는 

新

設

된 

第
 

九

十

九

戰
闘

飛

行

大

隊
丧

에
 

任

命

되

었

다

。 

急

速

度

로 

發
;

g

한
 

當

時

였

지

만
 

이

것

은
 

急

한
 

일

이

었

다

。

指
挪
灌
을 

가
지 
고 

있

고
 

그 

部

隊

의
 

唯
 

一

한
 

正

規

陸

軍

將

疫

였

으

나
 

「
데

이

비

스

J

將

卓
 

은 

二

의
 

部

下

將

校

들

과
 

同

等

한
 

操

縱

訓

練
 

「
레

릴

」

에

있

였

다

。

現

在
 

空

軍

에

서
 

中

領

으

로 

活

躍

하

고
 

있

는
 

그

中

의
 

한

사

람

은
 

이

렇 

게
 

當

時

-S -
回

顧

하

고
 

있

다

。

t

우

리

들

은
 

軍

服

을 

입

은
 

民

間

人

이

었

기
 

때

문

에
 

의
 

嚴

格

한
 

紀

律

을
 

을

바

르

게
 

認
 

識

하

지
 

못

하

였

다

。 

어

느

날

우

리

가
 

演

習
 

에

서
 

特

히
 

좋

。p 

成

果

를 

걷

운
 

後

였

다

。 

査
 

閲

途

中
 

그

는

「

스

토

으

보

」

뒤

에
 

「

으

랜

지

」 

껍

길

이
 

하

나
 

떠

러

저
 

있

는
 

것

을
 

發

見

하

고
 

야

단

을
 

치
는 

것

이

었

다

。

나

는
 

部
下

들

에

게
 

飛

行

機

의
 

操

縱

을
 

가

르

치

二 

있

었

는

데
 

그

까
 

짓

일

이
 

무

슨
 

相

關

이
 

있

느

냐

고
 

그

에

게
 

말 

하

였

다

。

rl 

러

나
 

그

것

은
 

相

關

이
 

있

는
 

것

이
 

었

다

。

그

는 

조

공

도
 

譲

步

를 

하

지
 

않

았

던
 

것

아

다

。
시

第

九

十

九

戰
闘

飛

行

大

隊

는 

하

나

의
 

試

驗

으 

로 

生

覺

되

고
 

있

었

으

며

「
데

이

비

스

」

將

軍

은 

그 

試

驗

을
 

반

듯

이
 

成

功

시

켜

야
 

하

겠

다

는
 

決

心

을
 

가

지

고
 

있

었

던
 

것

이

다

。

第

九

十

九

戰
閜

飛

行

大

隊

는 

北

阿

作

戰

에
 

參
 

加

하

기

에

는
 

너

두

도
 

늦

게
 

海

外

에
 

派

遺

되

었
 

었

으

나

「
시

실

리

」

島
 

上

陸

作

戰

時

에

는
 

爆

睽

機

를 

護

衛

하

고
 

地

上
 

을
 

掩

is
할
 

수 

있

었
 

다

。

「
안

지

오

」

上

空

에

서

의
 

한

熾

烈

한
 

空

中
 

戰

에

서
 

第

九

十

九

戰

爾

飛

行

大

隊

는 

獨

逸

戰

闕

.
 

機

吾
 

十

五

臺

나
 

擊

墜

한
 

일

이
 

있

었

다

。

—\

^ )
〃 

때

까

지

「
데

이

비

스
 J

 
將

軍

은 

그

가

사
'！一

」

 

「
미

시

간

|_
州

「
센
 

프 

릿

지

」

基

地

로 

U
--T
터
 

伊

太

利

로 

이

글

어
 

온 

全

黑

~

의 

第

三
 

三

二

戰

爾

飛
仃

戰

隊

를 

增

揮

하

고
 

있

었

다

。

後
 

에
 

第

九

十

九

戰
闘

飛

行

弋

隊
 

도

이

에
 

所

屬
하
 

게

된
 

第

三
 

三 

二

戰
圆

飛

-
仃

戰

隊

는 

六

個

月

동

안

0
心
 

에
 

編

成

되

었

던
 

것

이

다

。

그

後

부

터
 

第
 

I
-Z-
I•

쓨
 

二

戰

_

飛

行

戰

隊

의

戰

鬪

機

들

은
 

第

十

五

空

軍

쑈

 

의
 

煬

_
褛

를 

諛

衛

하

여

「
발

칸

」

諸

國

、

「
폴
 

랜
 

드
」

、

「
루
마
니
아
」
및
 

獨

逸

깊

숙

히
 

長

距
 

離

出

®

을
 

敢
一仃

하

였

다

。

「
데

이

비

스

」

將

軍
 

이
 

陣

頭

指

揮

한
 

伯

林

에
 

대

한
 

一

、

五
〇

〇

 

「
마

일

」

의
 

出

擊

에

서

는
 

獨

逸

의

to
g
co
a a
「
잿
 

트 J

 
機
 

四

臺

와

「
프 

로

필

러

」

戰

鬪

機
 

四

臺

를 

擊

墜

하

였

던
 

것

이

다

。

「
데

이

비

스

」

將

軍

은 

第

二

次

大

戰

中

에
 

都
 

合

二

二

四

時

間

에

達

하

는
 

戰

闢

飛

行

에

서
 

六
〇

 

回

의
 

出

擊

을 

하

였

다

。

第

三

三

二

戰

圃

飛

行

戰
 

隊

는 

그

가
 

護
擀

하

는
 

한

臺

의
 

惕

暌

機

도 

敵
 

에

게
 

주

지
 

않

았

다

-
 

同

戰

嫁

는 

그 

伯

林

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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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對
한 

出
擊
에
서
의 

樹
功
으
로 

大
統
領
部
除
袞 

彰

을

받

았

다

。

「
데
이
비
스
」
將
軍
自
身
은
「
실 

버
•

스
타
아
」
(
銀
星
動
軍
)
、

「
리
지
언
•

오
보 

. 

메
리
트
」

(
功
勞
:

g

章
) 

및

「
에
어 

• 

메
달
」 

(
航
空
渤
章
)

을 

받
았
다
。 

「
데
이
비
스
」
將
軍 

이 

勳

章

보
다 

도 

더 

고
맙
게
여
긴
것
은 

0
0
0 

의 

搭
乘
員
믈

이

「
빠
아J
 

에
서 

第
三 

一一

J  
二
戰
鬪 

飛
行
戰
隊 

操
縱
士
들
을 

만
나
면 

그
들
의 

목
을 

얼
사
안
고 

술
을 

사
平

는 

것
이
었
다
。

&
當
身
들
은 

三一II

二
戰
隊
사
람
들
이
요
? 

우 

리
는 

언
제
나 

當
身
들
을 

만
나
는 

것
이 

반
갑 

소 

"
하
고 

依
例
히 

그
들
은 

말
하
는 

것
이
었
다
。

終
戰
後
에 

거
의 

모
은 

黑
人
空
軍
將
兵
은
「
오 

하
이
오
」
州 f

콜
럼
버
스
」

郊
外
에 

있
는 

「
럭 

크
번
」

空
軍
基
地
로 

轉
屬
되
었
는
데 

「
데
이
비 

스J

 

將
軍
은

同
基
地
司
令苢

兼 

飛
行
團
長
으 

로 

있
었
다
。

그
리
하
여 

|
九
四
八
年
에 

簞
隊 

內
에
서
의 

人
種
分
離
를 

終
熄
시
키
라
는 

命
令 

이

내

리

자

「
데
이
비
스
」
將
軍
은 

그 

變
！史
을 

고
우
라
는 

命
令
을 

받
았
다
* 

그

와

「
잭
크 

•
마 

畔
」
中
領
온 

空
軍
의 

統
合
案
을 

起
草
하
였
으 

며 

그
것
은 

I  
九
四
九
年 

五
月
에
發効

하
였
다
。 

한 

黑
人
少
領
은 

이
에 

對
해
서 

다
음
과 

갈
이

말
하
였

"
職
業
的
으
로 

말
하
斗
면 

H

것
은 

이
제 

우 

리

가

「
짹

二
테
n 
스
」
(
布
袋
競
走
)

와
六〇

「
°> 

아 

드
」
競
走
에
만 

制
限
되
어 

있
는 

것
이 

아
니 

라
는 

것
을 

意
味
하
는 

것
이
었
다
。
우
리
는 

一
 

「
마
일
」
競
走
와

「
마
라
一든
」
에
서
고 

競
爭
할 

수 

있
게
되
었
던 

것

이

다

。
시

「
데
이
비
스
」
將
軍
。p

「
알
라
바
마
」
州

「
막 

스
월
」

空
軍
基
地
에 

있
는 

空
軍
作
戰
大
學
에 

드
터
갔
다
。 

卒
業
後
에 

그 

는 

正
式
大
領
으
로 

進
級
하
였
는
데 

그
터
한 

正
式
進
級
은 

八
年
만 

에 

처
음
이
었
다
。
韓
國
!戰
爭
이 

勃
發
한 

十
日 

後
에 

그 

는

「
편
타
끈
」
(
美
國
防
省
) 

作
戰
參
謀 

副
長
밑
에 

있
는 

戰
鬪
행
課
長
에 

任
命
되
었
다
。
 

最
近
에 

어
떤
사
람
은 

그 

에
게 

그 

의 

課
가

「
잿 

르 J
 
戰
鬪
機
의 

作
戰
에 

어
떠
한 

戰
術
上
의 

貢 

獻
을 

하
였
느
냐
고 

質
問
한 

적
이
있
었
다
。
「
데 

일 

• 

카

아

네

기

」

의
;
?

入

間

處

世

學
:：;  

으 

로 
부
터 

「
아
놀
드
•

로
인
비J

의 

"
世
界
文
化
史
시
에 

이
르

;
기
까
지 

廣
範阐

하
게 

讀
書
를 

하
고 

있
는 

「
데
이
비
스
」
將
軍
은

「
토
인
비
」
의 

말
을 

알 

기 

접
게 

換
言
해

서

「
外
아
네
기
」
가 

믈
었
으

면 

愉
快
하
게 

生
覺
하
였
을 

다
음
과 

감
,

은 

말 

로

그

에 

對铵

하
였
던 

것
이
다
。

"
戰

術

은 

一

線
에

사

이

루

어

지

고 

後

方

에 

사 

確

認

되
는 

것

이

다

。々

그 

는 

韓

國

과 

日

本

을 

거
쳐
서 

오
늘
의 

가 

장 

危
險

한 

戳

線

、

臺

灣

에 

到

達

하

였
다
。 

그 

는

「
쟁
트
」
戰
鬪

機
의 

操

縱

士

로
서 

韓阈

休
戰 

中

에 

第

五

十

一  

戰

_
邀

擊
飛仃

團

을 

指

揮

하 

고 

있

었
다

• 

그
後 

그
는 

東

京

으
로 

건
사
가 

拯
東 

空
軍
의 

作

戰

局

長

職

에 

就
任
하
였

다

。

!

九

五

四

年

十

月

의
어
느
날 

그
가 

參
謀
曾 

議

에 

參

席

하
고 

있
을 

메
였
다
。

한 

士
兵
서
.
 ̂

그

에

게

「
멧
세
이
지
」

를 

가

저

왔

다

。 

3

W

只

今

은 

안

되

、
나
중
에 

보
자
。
A 

5

하

고

「
데
이
비
스
」
將

軍

은 

若
干 

귀

찬

。1

 

듯
이 

말
하
였
다
。 

b

그
래
도 

그 

士
兵
은 

읽
어
불 

것
을 

固

執

하
나 

였
다
。 

「
데
이
비
스
」

將

軍

은 

그
것
을 

읽
어
보

았

다

。

그
리
고 

窓

門

밖
을 

내
어
다 

보
면
서 

말 

하

였

다

。

"
千
萬 

뜻
밖
엔
걸
。

시

그

「
멧
세
이
지
」
는 

그
가 

准

將

으
로 

進
級 

된
것
을 

發
表
하
는 

것

이

었

다

。

그
메 

극
가 

별
(

厘
)

을 

얻
게 

된 

것
은 

그
해 

에 

美

_
외 

正
副
.統

領

選

擧

가 

있
고 

다
라
서 

黑
人
將
簞
을 

任

命
하
는 

좋
은 

機

會

였
기 

때
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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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

라

는

所

聞

아 

瓜

能

蚱

으
旦 

떠

돌

게

되

었

、-'
 

다
。

그

러

나

「
데
이
비
스
」

將
軍
은 

後

日

에 

어 

떤 

사
람
이 

臺

濟

에 

黑
人
司
令
官
이 

存
在
한
다
.

는 

것
은 

좋
은 

反
共

宣
傳
이 

되
지 

않
느
냐
고 

물
었
을 

때
와 

마
찬
가
지
로 

어
께
를 

움
,

즈
리
면 

서
'

이
렇
게 

말
하
는 

것
이
었
다
。

&

글

세

용
 

내
가 

어
떻
게 

알
수 

있
겠
오 

^
 

京

의

「
세
이 

조 

•
 

마
찌
」

區
에

서

「
데 

이

비

스

」

將
軍
과 

그
의 

아

내

「
아
가 

타j

女
史 

(
前

敎
員
)

는 

한 

셋
집
에 

살
고 

있
었 

다
。

그
의 

이
웃
에 

사
는 

美
國
人
과 

日
本
人
들 

은 

그
의 

門

前

에 

v
r

세
이
조 

• 

마
찌
」
最

初

의 

將

軍

시
이
라
는 

看
板
을 

세

워

놓

았

다

。

이 

化
「
데
이
비
스
」
將
軍
과 

우
리
斗 

달
은 

點
아 

있
다
면 

그
것
은 

우
리
가 

그

의

「
세
단
」
車
를 

빌
려 

람
, 

수 

있
었
다
는 

것
일 

겁

니

다

。
시 

이
렇
게 

그
의 

한 

이
웃
사
람
은 

말
하
였
다
。
 

「
허
스
케
기j

와
伢

太
利
에
서 

「
데
이
비
스
」 

將
軍
을 

紀
律
에 

嚴
格
한 

軍

人

으
로 

알
았
던 

사
람
들
은 

그
의 

다
른 

面

도 

또
한 

알
고 

있
었 

다
。

그 

는 

일
을 

할 

때
에
는 

決

코 

讓
步
하
지 

않
는 

軍
人
의 

校
範
이
었
다
。

그
러
나 

다
뜻
한 

社
會
의 

雰阖

氣
는 

그
.

의 

個
性
의 

다
른 

面
을 

녹
히
었
다
* 

極
東
空
軍
將 

校
俱
樂
部
會
員
들
은 

一
部
將
校
믈
이 

故
意
旦 

廻
避
하
였
던 

것
을 

發
見
하
였
다
。 

卽 

그
것
은 

「
데
이
비
스
」
將
軍 

夫
妻
가 

매
우 

滋
味 

있
는 

사
람
들
이
라 

는 

것
이
다，

「
데 

이
비 

스
」
將
軍
은
八 

〇

點
외

「
꼴
프
」

를 

쳤
고 

뛰
어
난
「
맨
서 

어
」
였

으

며

「
브

51 

지
」
(
「
트
럼
프
」

늘 

이
의 

一  

種
)

를 

썩 

잘 

하
였
다
。
 

戰
爭

'
中

에
는 

『
건 

•
사
이
르
」

(
銃

器

의 

照
準
裝
置
)

를 

檢
査
하
고 

郵
便
物
을 

分
類
한 

^
이 

있
는 

그
의 

夫
人
은 

어
린
애
도 

볼
줄 

알
고 

(
「
데

이
 

n
.
 

비 

스 J

 
將
軍
夫
妻
에
는 

어
린
애
가 

없
다
)

「
브 

릿
자
」

는
男
便
보
다
도 

머 

잘

하

며 

茲
#
'亊

業 

運
動
을

M
開
하
기
도 

하
고 

婦
人
들

이

#
이
면
. 

언
제
든
지 

그 

의 

웃
이 

가
장 

아
름
다
웠
다
。

「
데
이
비
스
」

將
軍
은 

j

個
月
以
內
에 

그 

機
能
을 

發
揮
하
라
는 

命
令
을 

가
지
고 

S
濁

으 

로 

派
遺
되
었
다
。

그
는 

首
都 

裏

北

이 

混
雜
한

M

 

都
市
라
는 

것
을 

알
았
다
。

그
의 

麾
下
에 

있

는

5
 

五〇

0
名
의 

將
兵
을 

爲
한 

宿
舍
1 

食
堂
、

事

1
 

務
所 

或

은 

通
信
施
設
等
에 

對
한 

準
備
는 

全 

然

되
어
있
지 

않
았
다
。

「
데
이
비
스j

將
軍
麾

下
에 

있
는 

한 

大
領
은 

이
렇
게 

말
하
.

는 

것
이 

었
다
。

"
나
는 

二
十
三
年
동
안 

空
車
에
서 

일
해
왔 

지
만 

當
場 

그
곳
에 

있
는 

것
을 

가
지
고 

그
렇 

게 

短
時
日
內
에 

r
l

렇
게 

큰 

일
을 

하
는 

사
람 

은 

보
자
를 

못
하
였
다
。
第
十
三
空
中
機
動
部
隊 

는 

豫
定
대
로 

그 

機
能
을 

發抓

하
.

기 

始
作
하 

였
던 

것
이
다
。

「
데
이
비
스J

 

將
軍
은 

二
十
四 

時
間
을 

繼
續
해
서 

일
할 

수 

있
을 

만
큼 

舞
限 

한 

精
力
家
이
다
。
한
매 

中
國
立
法
院
의 

特
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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措
置
나 

蔣
介
石
總
統
의 

直
連
命
令
이 

없
이
는 

아
무 

일
도 

할 

수 

없
는 

것 

갈
이 

生
學
되
었 

，
던 

케
가 

있
었
다
。

그 
러

나

「
테
이
비 

스
」
將
軍

Cp  

必
要
한 

것
이
라
면 

무
엇
이
든 

그 

것
을 

期 

於

코 

얻
고
야 

말
았
다
。

自
由
中
國
人
과 

親
해 

걸
수 

있

는

「
데
이
비 

스
」
將
軍
의 

能
力
은

蔣
總
統
夫
妻
에
까
지 

미 

치
고 

있
다
。
일
찍
이 

蔣
總
統
은 

그
를 

가
르
켜 

臺
灣
을 

爲
한
대
賢
明
하
고 

多
幸
한 

人

選

시
이 

라
고 

말
한
바 

있
었
다一  

그
러
나 

美
空
軍
의 

한 

高
級
將
屋
은
"
「
데
이
비
스J

 

將
簞
은 

外
國
政
府 

에 

派
遺
된 

美
國
顧
問
官
들 

가
운
데 

그
들
이 

함
께 

일
하
고 

있
는 

國
民
들
로
부
터
의 
耍

請
에 

對
해
서 

"
노 

으々

(
否
)

라
고 

말
할 

수 

있
는 

드
문 

願
問
官
이
다
。
사
라
고 

말
하
였
다
。

平
常
時
에 

있
어
서
의 

「
데
이
비
스
」
將
電
麾 

下
部
隊
의 

戰
鬪
力
은 

一
 

個

「
세
이
버
잿
트
」
大 

隊
를 

起
過
하
지 

않
는 

것
이
지
만 

臺
灣
海
峽 

저
便
에 

있
는 

中
共
軍
의 

면 

飛
行
場
과 

마
찬 

가
지
로 

迅
速
히 

增
援郐

隊
를 

얻
을 

수 

있
는 

것
이
다
。

보
다 

더 

많

은

「
세
이
버
쟁
트
뻗
」
나 

或

은 

原
子
彈
을 

精
載
할 

수 

있
는 

F
—

84
G 

「
선
더 

스 

르 
리
이 

크
」

機

를

…

…

 

飛
行
大
隊

는 

三
、
四
個
日
？
마
나 

韓
國
과

「
으
끼
나
와
」 

로 
부

(第
)

터 

으
는 

部
隊
에 

依
해
서 

交
替
되
고 

있
다
。

十
三
空
中
機
動
部
隊
가 

存
在
한
다
는 

事
實
은 

自
由
中
國
人
의 

勇
氣
를 

크 

게 

북

듣

。
丁
어
 

주
고 

있
다
。
今
年
初
에 

그
들
은 

元
來 

中
國
空
卓
司
令
部
로 

使
用
할 

豫
定
이
었 

던
新
築
地
帶
를 

第
十
三
空
中
楗
動
部
隊
에
게 
譲
 

渡

하

였

다" 

「
데
이
비
스
」
將
軍
夫
妻
는 

臺
北 

郊
外
에 

있
는 

中
國
式
과 

美
國
式
을 

단 

한

아
 

.
담
한 

住
宅
에 

살
고 

있
다
。 

中
國
人
들
은 

큰 

거
리
에
서 

그 

住

宅

으
로 

通
하
는 

鋪
裝
하
지

않
은 

道
路
를 

우
「
데
이
비
스
」

將
軍
路
사
라
고 

불 
으
고 

있
다
。

美阈

戰闘

機
들
이 

臺
灣
上
空
을 

訓槺

飛
行
까 

고 

있
을
때 

한
便
에
서
는 

自
由
中
國
空
軍
機
믈 

이
•

中
國
本
土
볼 

偵
察
하
고 

있
고
- 

선

구

륳
 

空
에
서 

河

1

0

戰

_

機

들

과

 

小
規
模
의 

空

*P 

戰
을 

하
고 

있
으
며 

海
峽
에
서 

中
共
船
團
을 

捕

捉

•
改
®
하
고 

있
다
는 

事
實
은 

좀 

理
解
하 

기 

힘
든 

일
이
다
。
언
제 

大
戰
으
로 

爆
發
할
지 

몰
으
는 

이 t

 
小
戳

y/
은 

「
데
이
비
스
」
將
®
의 

庄
務
가 

얼
마
나 

重
大
한 

것
인
가
를 

말
하
고 

있
으
며 

그
는 

그
것
을 

麾
下
將
兵
에
게 

充
分
히 

認
識
시
키
고 

있
다
。

*
：

아

무

리 

풋
내
기
들
이
라
도 

그
들
은 

强
한

使
命
感
을 

가
지
고 

있
다
。々

고 

美
空
절
의 

한 

歷
戰
의 

將
校
는 

말
하
였
다
。

「
데
이
비
스
」

將

軍

은 

食
堂
에
서 

將

兵

들
과 

단

「
건
」

의

「
커
어
피
」

를 

나
누
면
서 

그
의 

t

使
命
感々

을 

이
렇
게 
耍

約
해
서 

말
하
였
다
。

"
우
리
는 

마

침

내 

쏘
聯

人

들
이 

多
年
間 

中 

國

共
產

、王

義

者

들

과
 

더
부
러 

能

熟

하
게 

해
온 

일
을 

現

存

하
고 

있
다
。
우
리
는 

自

由
中
國
人 

들
과 

어
깨
를 

나

탄
히 

訓

練

과 

일
을 

하
고 

있 

으
며 

우
리
의 

裝

備

를 

가
지
고 

그
들
을 

敎
育

5

하
고 

있
다
。
 

그
것
은 

每
曰
의 

日
課
인 

것
이
사 

다
。
우
리
가 

정
말 

훌
륭
한 

友
邦
軍
隊
를 

養
~

할
때
까
지 

ii  
들
과 

머
부
러 

으
래 

일
하
면 

할
수
록 

訓
練
된 

將
兵
의 

數

는 

늘
어
가
는 

것
I

 

이
다
。
M
A
A
G 

(
軍
事
按
助
顧
問
國
)

과 

머
부 

나 

러 

우
리
는 

自
由
中
國
人
에
게 

더

욱

「
이
니
시 

어
리
브
』
를 

平
려
고 

애
쓰
고 

있
는 

것

이

다

。
"

"
臺
灣
이 

우
리
의 

軍
事
顧
問
團
이 

派
遣
되 

어 

있
는 

그
박
의 

地
域
과 

달
른 

點
은 

언
제 

戰
爭
이 

突
發
할
지
도 

돌
으
는 

이
곳
에
는 

卽
時 

戰闘

作
戰
의 

體
制
를 

確
立
할
수 

있
다
는 

點
이 

다

。
그
리
고 

우
리
는 

臺
灣
을 

防
衛
하
기
로 

되 

어 

있
는 

것
이
다
。
내
個
人
의 

生

覺

으
로
서
는 

우
리
가 

이
곳
에
서 

强
力
한 

軍
事
力
을 

維
持
하



고 

있
기
때
문
에 

中

共

은 

臺

灣

을 

攻

擊

하
지
않 

으
리
라
고 

生
覺

한

다

。

그
터
나 

그
믈
은 

앞
바 

다
에 

있
는 

섬
S

)
들
에 

對
해
서 

砲
擊
을 

加
해

왔

으

며

앞

으

로 

그
들
은 

中

共
本
土
沿
岸 

,
 

의 

新
設
飛
行
場

에 

飛
行
機
를 

移

動

하
여 

이
들

신
에 

對
해
서 

小

規

模

의 

空屮

作

戰
울 

開
始 

알
지 
도 

몰 
으 

는 

것
이
다
。
시

"
타
이
커
어
(

虎

)
시
王
이
라
는 

別

名

으
로 

有 

名

한 

自
由
中阈

空箄

總

司

令

官 

王
叔

銘

大

將

은 

이
렇
게 

말
하 

고 

있

다

。

"
우
리
는 

서
로 

理
解
하
고 

있
다
。
 

으
늘
날 

우
리
는 

한 

家

族
이 

되
어 

이 

友

誼

는 

各
階
各 

層

에 

한
결
갈
이 

홀

으
고 

있
는 

것
이
다
。々

한 

美

國

의 

四

屋

將

軍

은

「
데
이
비
스J

 

故
軍 

이 

S

海
에
서 

"
非
常

한 

能

力

사
을 

誇

示

하
였 

다
고 

譜
揚
하
였
고 

하

나

의

以
美

國

의 

四
屋 

將

軍

은 

그

것

은

「
데

이

비

스

」

將

軍

의 

生
涯
에 

있
어
서
의 

苦
難
에 

幸
福
한 

終

止

符

곧 

찍
은 

것
이
라
고 

말

하
였
다
。

그 

둘
째
의 

四

尾

將箄

은 

다
시 

이
렇
게 

附 

言
하
는 

것
이
었
다
。

一  

"
그 

終

止

符

는 

그
의 

苦
難
에 

찍
힌 

것
이 

1 

지 

그
,

의 

生
涯
에 

찍
힌 

것
은 

아

니

다

。 

그
의 

- 9
生

涯

는 

이
제
부
터 

始

作

되
는 

것
이
다
。
시 

一

 

丨

끌

—

「
컬

리

어

즈

J

誌

에

서

☆ 

死

亡

한 

婦
人 

蘇

生

☆

「
메
일
론
」
市 

病
院
當
局
者
들

。

P  

一  

의
사
가 

死
亡
하
였
다
고 

斷

定
하
고 

死
體
公
示
所
에 

보 

낸 

一
 
부
인
이 

數
時
間
後
에 

되
원
할
수 

있
었
든 

諸
狀
況
을 

조
사
중
에 

있
다
。
「
궤
일
•

볼
시
」
女 

史

는 

(四
十
四

才
) 

거
리
에
서 

넘
어
진 

후 

入 

院
하
였
는
데 

의
사
는 

同

女
史
가 

사
망 

하
였
다 

고 

確
證
하
고 

病
院
車
旦 

市

시
체
공
시
소
로 

모 

냈

-sr
것
이
다
。

,
 

그 
러
나 

公
示
所
에
서 

근
무
한 

순

경

은

「
볼

시_|
女

史

를
 

냉
장
고
에 

넣
으
려
고 

할
매 

살
아
있
다
는 

징
조
를 

보
고 

곧 

병
원
차 

로 

병
원
에 

返
送
하
였
는
데 

그 

즉
시 

건
강
울 

회
복
한
결
과 

되
원
이 

허
락
된 

것
이
라 

한
다
。

☆ 

比

國
處
女

의 

行

進 

☆

비

울

빈

傳

統

의
1
,

비

린

다

착__1
을

입

고

、

파

초
 

잎
으
로 

만

든

「
구
1

리
1

항
드
」
를 

쓰
고 

「
게 

손
」
市
內
를 

行
進
하
는 

比
律
賓
의 

處
女
들
。
이 

것
은 

지
난
번 

게
손
市
에
서 

開
催
된 

故 

게
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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賢
 

一
 

은 
갔
 

으 
나

,

六
月
철
이 

접
어
들
면 

파
랗
게 

트
인 

하
늘 

을
보
고 

끝

내

01
K 
어
버
릴
수 

없
는 

향
수
에 

마
음
이 

졌
곤 

한
다
。

어
느
듯 

休
戰 

三
年
이
란 

무
의
미 

한 

세 

월
이

•
쓴
살
갈
이 

지
나
쳐 

버
린 

눈
앞
의 

현 

실
은 

매
양 

값
산 

安
易
와 

狡
猾
과 

妥
協
만 

을 

일
삼
는 

것
뿐
이 

않
인
가
、

南
北
統 

I 

의 

宿
願
을 

이
룩
하
기
도 

前
에 

훌
훌
히 

他
界
의 

客
이 

된 

젊
은 

古
人
을 

追
悼
하
는 

念 

더
욱 

간
절
해 

지
며 

작
우
만 

떠
으
르
는 

二
의 

싱 

싱
한 

모
습
과 

추
억
은 

어
느
케 

보
다 

六
月 

철
이 

닦
어
오
면 

머
욱 

뚜
렸
해 

지
기
만 

한 

다
。

將
 

兵
 

攔

미

ᅦ

卜

—

—

—

川
空
軍
少
領

 
丁

海

瑛

그
가 

散
華
한
지 

만 

三
年
이 

되
는 

이
제 

그 

以
前
에 

있
었
든 

옛 

이
야
기
들
을 

적
어 

보
자
는 

부
질
없
는 

뜻
은 

행
여 

한 

戰
支
의 

晚

話
가 

여

러 

戰
支
의 

精
神
生
活
에 

좀
더 

나
아
가
선 

은 

겨
례
의 

健
國
息
識
에 

조
곰
이 

라
도 

보
램
이 

될
가 

해
서
이
다
。

"
끝
내 

잊
이 

못
할 

날

"

檀
紀
四 
二 
八
六
年 
六
月 
十 
三
日
、
이
날 
역 

■
시 

大
關
嶺
에
는 

먹
장
구
름
이 

마
치 

담
벼
락

. 

갈
이 

까
맣
케 

끼
어 

용
하
하
게 

개
일
상 

싶

지 

않
었
다
。
잠
시 

東
海
쪽
으
로 

파
랗
게 

르 

인 

하
늘
이 

엿
보
였
으
나 

十
時
를 

접
어 

들 

면
서 

부
터 

점
점 

더 

H
氣

는 

惡
化
포
로 

변 

채
가
기
관 

했
다
。
이
를 

본 

戰
友
중
에

, 

〃

으

늘
도 

一 H
「

c
r

e
n

e
lJ

이
군

"
하
며

-
사
뭇 

불 

.
 

一 

만
을 

터
뜨
리
는 

사
람
도 

있
었
다
•

우
리
는 

江
陵 

前
進
基
地
에
서 

連
日 

출 

격
임
무
를 

遂仃

하
고 

있
었
든 

때
문
에 

오 

늘
과 

갈
은 

氣
象
的 

악
조
건
인 

경 

o
-r

에
는 

적
지 

않
은 

障
害
을 

받
었
다
。

六
月
五

H

부
터 

이
날
까
지 

氣
象
的 

理 

由
때
문
에 

戰
鬪
는 

事
實
上 

中
斷
되
여 

온 

것
이
다
。

i
i

런
데 

十 

I 

時
가 

될
十
럽 

오
늘 

도 

(
Q

g

봏

)

이
라
는 

전
달
이 

아
닌
가
、
 

이
때
에 

모
두
들 

意
氣
銷
波
하
였
다
。
나
는 

이
날 

(
L

c
h

lpd
n

l)

에 

없
었
으
므
로 

賢 

一  

를 

내
房

으
로 

대
려
왔
다
。
때
마
쳐 

泗
川
基
地
로 

다
녀
온 

李
經
哲
中
尉

(
지
금
은 

少
領
ᆻ
가 

선
뜻 

들
어
슨
다
。
 

N

O

P

K

I

(
T

A

P

C

)에
서
는 

李
德
浩 

中
尉

(
지
금
은 

少

領

)
가 

와
있
었
다
。
 

서
로 

반
가
워 

잡
는 

握
手
가 

交
換
되
였
다
ᅳ 

" 

야
선
물
좀 

내 

놓
아
라

"
대
듬 

故
人
이 

한
말
이 

다 

李
中
尉 
는 

서
슴
치 

않 
고 

들 
고 

온

「
맥
」
에
서 

M

I

L

K

Y

W

A

Y

 

二
개
를 

고
집
어 

낸
다
。

나
는 

꼭
. 

半
을 

잘
라
서 

賢
 

一
 

더
러 

W

자

내 

것
이 

더 

三
다

"
했
다
-

。
이
렇
게
해
서 

셋
이 

흐 

못
한 

단
淸
을 

나
누
고 

있
는
데 

解
消
되
였
다
든

15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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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4j
擊
準
備
를 

하
라
는 

傳
達
이

:
청
청
벽
력
감

j 
이 

날
려
온
게 

아
닌
가

? 

故
人
은 

若
干 

焦
燥
한 

눈 

치
로 

房
을 

나
섰
다
。
이
렇
게 

해
여
진

後 

아
마 

한

時
間
은 

經
過
하
였
으
리
라

•
 

이
미
點
心
을 

먹
 

고
났
다 

고 

하
면
서 

그

는

H
w
t-'
s
w
H
-l:
들 

고 

내
가 

막 

나
서
는 

n
oJ
봏
 

모
퉁
이
로 

사
라 

지
려
하
였
다
。

"
야 

賢 

一
아

"
이
렇
게 

쫓
는
말 

에 

그
는
획 

돌
아
보 

고 

곳 

웃
는
얼
굴
을 

지
운 

다
。
 

"
으
늘 

돌
아
올
때 

寫
眞
찍
어 

줄
께

"
나 

는 

적
지
않
은 

好
意
에
서 

한 

말
이
었
다，
,
 

V
얘 

그
만
두
라 

야
〃 

대
뜸 

제
편
에
서 

달
갑
지 

않
은 

눈
치
가 

않
인
가

? 

나
는
쉬
이 

이
것
을 

알
아
채 

고 

多
少
無
色
해 

했
다
。

극
날
은 

바
루 

金
直
漢 

中
尉

(
지
금
은 

大
尉

)
의 

百
四
出
擊
이 

있
는
날 

이
라 

많
은 

o

o
市
民
이 

歡
迎
次 

나
을 
차
부
가 

되
여

있
었
다
。
헌
데 

故

人
은 

그

編
隊
員
이
였
든 

것
이
다
。

그
렇
게
되
면 

記
念
撮
影
이 

두
데

기
로 

있
을 

관
국
이
다
。

出
擊
가
는 

길
에 

寫
眞

찍
는 

일
은 

꺼
려
혔
지
만 

돌
아
온
길
에 

撮
一

!

하
는

것 

은 

싫
치
않
告
이 

분
명
하
다
。
 

그
래
서 

그
랬
는 

지 

잠
시
머
뭇 

하
다
가 

"
그
래

l
r
하
고 

살
아 

졌
지
만 

鳴
呼 

그
러
나 

그
의 

첫
거
절
이 

절
대 

적
인
것
이 

되
고
말
다
니 

참 

꿈
같
은 

느
룻
이
었 

다•  

얼

마

후
 많

은 

市
民
믈
이 

춰
隊
長 

金
中
尉

외 

百
回
出
擊
을 

歡
迎
하
려 

나
와 

기
다
리
는
데 

세
臺
의 

飛
行
戰
만 

초
라
하
게

(
적
어
도 

우
리
들 

눈
에 

그
렇
게 

비
쳤
다
)

와
서 

내
리
는
게 

아
닌 

가 

허

겁

지

겁
 

E
p

g
s-
e 
을 

고
고
도 

編
隊
長
은 

내
릴
줄
을 

모
른
다
。
 

한
사
람
의 

編

隊
員
을 

잃 

고 

돌
아
왔
으
나 

自
己
는 

百
回
出
擊
의 

榮
冠
을 

쓰
고 

歡
迎
을 

받
어
야 

하
느
니
、
眞
實
로 

피
로 

운 

戰
膝
의 
偷

理
였
으
리
라
。
무
릇 

靑
史
에 

빛 

나
는 

東
西

將

M
들
이 

이
렇
게 

貴
重
한 

눈
물
을 

뿌
리
고 

足
히

71
가
통 

노
래
하
여 

온
것
일
까

? 

참 

이
상
야

*
한 

일
이
였
다，
.
 

戰
友
들
은 

저
마 

다 

編

隊
長 

金
中
尉

볼 

글
어
내
리
고 

주
먹
질
로 

激锄

하
는 

것
이 

아
닌
가

? 

모
平 

말
중
말
뚱
한 

눈
들
을 

하

.
고 

있
었
다
。

누
구
하
나 

故
人
의

.
戰 

死
를 
吿

하
고
저 

않
하
는 

것
이
리
라
。
 

그
러
나 

않
하
려
는 

그
마
음
音 

적
시
는 

눈
물
이 

작
구
만 

홀
러 

내
리
는
것
만 

갈
았
다
。

來
日
이 

우
리
를 

기
다
린
다
ᅳ 

우
리
가 

나
가
서 

復

#
하
여
수
마
、

이
렇
게 

내
까
리
는 

득
。p

한 

마
음
이 

였
을

것
이 

다
。

c

最
後
의 

攻
擊
〕
 

,

故 

金
大
尉
가 

散
華
한
곳
은 

韓
國
軍 

第 
一
 

軍

 

囤

前
面
인 

杯
城
上
空
이
였
다
。
遲
遲
하
던 

休
戰

 

會
談
이 

거
의 

決
定
的
段
階
에 

이
르
렀
을 

平
렵

이
다
。
山
嶽
地
帶
인 

東
部
戰玀
 

一
 
帶

는 

彼
我
의 

I 

進
退
가 

거
의
없
었
다
。
다
라
서 

이
持

A
戰
이
준 

敵
의 

利
點
은

•€:
바
있
었
다
。
 

畫
間
에
는 

동
굴 

속
에 

파
묻
혀 

있
다
가 

밤
으
로 

攻
擊
해
으
는
것 

이
라 

든
지 

假
裝
目
標
를 

造
作
하
는 

일
이
라
든 

지 

나
아
가
서
는 

高
射
砲
볼 

裝
備
하
는 

일
등
이 

그
것
이
다
。
每
일
처
럼 

三
、
四
編
隊
가 

出
擊
하 

는
곳
이
였
지
만 

이
렇
게 

敵
地
는 

날
로 

變 
모
하 

고 

있
는
것
이 

分
明
하
였
다
。

마
침
내 

休
戰
協 

定
이 

오
늘
來
日
하
구 

익
어
가
자 

敵
의 

행
패
는 

{
니
니 

더
욱 

甚
해
가
는 

것
이
였
다
。
 

3
 

그
날
도 

支
軍 

K
o
s
q
v
lto

 

(T

丨

6
)  

는 

目

M

L
O

 

指
示
의 

任
務
볼 

띠
우
고 

高
度 

4

s
0
fewt 에

서 

I
I
丄
 

유
유
히 

떠
돌
고 

있
었
다
。
 

곧 

金
大
尉锢

隊
와 

無
電 
으 
로 

連辂

이 

되
였
다
。

四
機
의 

p
l
e
l-t 

는 

目
標
上
空
을 

丘
게 
한
바
귀 

돌
면
서 

M
o

s
q

v

 

Ito

에
서 

아
르
키
는 

目
德
를 

: 

認
했
다
。

바
루 

1
6
0
0

 

高
地
陵
線
上
에 

었
는 

敵
의 

野
砲
陣
地
였 

다
。

高
度
는 

경

§

이

다

。
 

" 
攻
擊
準
備
"
編 

隊
長
의 

'命
令
이 

無
電
으
로 

내
린
다
。
 

이

。
一「
고 

長
機
는 

急
降
下
로 

目
標
를 

겨

누

어
 

메

린

다

。

故
人
은 

바
루 

다
음

차

례

에
 

急
降
下
했
다
。

이
때 

敵

진

지

는 

산

산

히
 

은
가
루
를 

乎
린
듯 

했
다
는
테 

눈
에 

째
핏
한 

光
彩
가 

波
濤
처
럼 
빗



j  

자
갔
다 

한
다
。
이
는 

飛
行
에 

危
險
을 

줄 

敵 

4 

외 

企
圖
로
서 

最
近
에 

生
겨
난 

敵
의 

陽
動
이 

I  

였
다
。
한
데 

異
常
하
게
도 

고
대 

急
降
下 

하
던 

賢 
一
 

飛
行
機
의 

왼
쪽 

날
개
가 

마
치 

은
행
나
무 

잎
처
럼 
필
럭
필
럭 

떠
러
저 

나
갔
다
는
것
이
다
。
 

어
느
름
에 

敵
의
砲
彈
이 

날
라
와
서 

主
翼
支
柱 

를 

때
린 

셈
이
였
다
。

그
러
니 

重
武
裝
을 

하
고 

急
降
下

.
하
던 

飛
行
機
라 

어
느
결
에 

뛴
어
내
릴 

름
을 

였
봄

!
겨
를
도 

없
이 

f |  
냥 

愛
機
와

더
부
러 

팽
팽
이
돌
아 

땅
위
에 

爆
破
되
여 

瞬
時
間
에 

火 

焰
을 

뿌
리
고 

사
라
졌
다
는 

것
이
다

* 

目
標
에 

서 

苦
干 

떠
러
진 

山
中
럭
이
라 

한
다
。
三
番
機 

는 

그
즉
時
에 

볼
겨
를
이 

없
었
겠
지
만 

四
番
機 

는 

이
慘
相
을 

目
擊
하
면
서 

攻

_
을 

繼
續
하
였 

다
고 

한
다
。
이
렇
게 

一  
回
의 

政

_
이 

끝
나
자 

눈
에 

불
이 

나
게 

질
린 

그
들
이 

몇
번
이
구 

몇 

번
이
구 

그 
上
空
을 

旋
固
하
면
서 

攻
擊
을 

되
풀 

이 
하
것
은 

두
말
할
것
도 

없
다
。
아
니 

오
히
려 

그
들
은 

끝
장 

날
때
까
지 

그
대
로 

攻
擊
만
을 

계
속
하
고 

싶
어
했
을 

런
지
도 

모
른
다
。

〔爲
人
〕

이
제 

나
는 

故
人
의 
사
람
됨
을 

多
少
라
도 

傳 

하
기
爲
해
서 

근
가 

生
前
에 

좋
아
하
던 

일
과 

즐 

겨
하
든 

몇
가
지 

일
들
을 

적
어
가
면
서 

그
의 

孤

寂
한 

環
境
의 

j  
端
을 

招
介
할
백
가 

되
였
다

"

詩

t

 
나
보
기
가 

역
거
워 

가
실
때
에
는 

고
이 

보
내 

드
리
우
리
다
。

寧
邊
의 

藥
山 

진
달
래
꽃

아
름 

다
다 

가
실
길
에 

뿌
리
우
리
다

"

그
가 

즐
겨 

喑

ifl
하
큰 

詩
句
는 

비
단 

素
月
의 

것
만
은 

아
니
였
다
。
只
今
은 

납
치
當
하
여 

가 

신 

金
岸
曙
先
生
이 

空
士
에 

나
으
심
으
로 

해
서 

于
兜 

그
의 

가
슴
을 

불
질
러 

놓
은 

W 
진
달
백 

꽃t

이 

地
味
한 

그
의 

體
臭
처
럼 

되
여
버
린
셈 

이
였
다
。

산
산
이 

부
서
진 

이
름
이
여

!

虚

空
中
에 

해
여 
진 

이
름
이
여 

불
러
고 

主 
人 
없
는 

이
름
이
여 

부
르
다
가 

내
가 

죽
을 

이
름
이
여

그
가 

이
갈
은 

詩
들
을 

暗
誧 
하
는 

솜
씨
는 

매 

우 

세
련
된
바 

있
어
서 

노
상 

듣
는 
이
의 

心 
琴 

을 

울
려
平

는 

그 
어
떤 

야
릇
한 

힘
이 

作
用 
하 

였
다
® 

이
는 

作
故 
한 

後

로 

알
려
진 

일
이
다
。

쓸 
쓸
이 

故 
人 

혼
자 

간
직
해 

둘 

수
밖
에 

없
었 

든 

身 
元
에 

關 
한 

事
緣
만
이 

곧
잘 

그 

神
秘
性 

을 

發
揮
해
준 

발
판
이 

된
거
라
고

R
4-
의 

나

는 

믿
고 
있
다

6

그
가 

낳
은
곳
은 

平
壤
近効

였
으
나 

일
찍 

아 

버
지
를 

H
本
땅
에 

여
이
고 

어
린 

누
이
동
생
과 

어
머
님 

슬
하
에
서 

외
롭
게 

자
랐
다
。

中
學
時 

節
로 

말
하
면 

平
元
線
上
에 

있
는 

舍
人
揚
에 
位 

置
하
였
으
니 

順
坦
치
못
한 

理
由
였
을
것
이
다
•

드
미
여 

어
머
님
의 

권

유

로

S
세
되
든
해
에 

結 

婚 
하
기
에 
이
르
렀
다
한
다
。
단
하
나
의 
아
들
을 

保
全
하
기 

爲
해
서 

陰
陽 
으 
로 

애
쓴 

어
머
님
의 

心
情
은 

果
然 

어
떠
한 

것
이
였
을
가

.
? 

우
리
가 

敢
히 

헤
아
릴
바 

못
되
리
라 

하
지
만 

그
後 

얼
 

마
도 

못
가
서 

波
탄
은 

激
甚
해
갔
다
고 

한
다
。
 

도
시 

自
由
없
는
땅 

어
린
마
음
에
도 

糖
神
的
인 

不
滿
만 

날
로 

자
라
서 

어
려
운 

家
庭
살
팀
에 

그
마
음
을 

붙
이
지
는 

못
하
였
다
는 
것
이
다， 

드
디
어 

그
는 

外
形
上
으
로 
는 

離
婚
을 

當
하 

다
싶
이 

하
면
서 

單
獨
越
南
하
게 

되
였
다
고 

한 

다
。

그
러
나 

當
時
의 

混
亂
된 

以
南
社
會
가 

그 

를 

반
겨 

맞
아
줄
리
는 

없
어
서 

동
경
하
든 

進
擧 

代
身
에 
實
業
ᄊ
유
리

)
商
界
에 
投
身
하
게 
되
었
다 

는
것
이
다 
•
 

勿
論 

그
러
는
中
에
는 

速
記
學
校
를 

다
닌
다 

自
習
을 

한
다 

하
고 

름
름
이 

工
夫
에 

沒
頭
하
면
서 

二
年
이
나
되
는 
歲
月
을 

보
냈
다
는

' 

것
이
다
。

그
러
자 
空
士
校
에

應
試
할 

生
覺
으
로



手瓌

하
든
중 

甲
洙
라
는 

本
名
代
身
에 

賢 

I  
이 

타
는 

이
륨
으
旦 

世
上
에 

나
왔
다
는
것 

이
다
。

以
上
이 

그
의 

葬
儀
式
에

■
으
셨
든 

외
숙
(盧 

氏
)

의 

말
이
다
。

나
는 

當
時
에 

하
두 

어
리
둥 

절
하
여
서 

새
로 

接
한
그 

事
緣
들
이 

무
엇
을 

뜻
하
는 

것
인
지 

미
처 

캐
여
볼 

念

도 

못
내
였 

을 

뿐
더
러 

親
友
라
던 

自
體
가 

쑥
스
러
운 

일 

갈
은 

느
낌
을 

메
꾸
어 

볼
수
가 

없
어
서 

쩔
찔 

매
였
은 

것
을 

記谠

한
다
。

그
러
나 

이
제 

그
가 

生
前
에 

愛
訕
하
든 

詩
句
들
을 

通
해
서 

足

히 

그 

 ̂

理
解
해 

볼 

수 

있
는 

일
만
이
라
도 

여
간 

다 

.
행
한 
일
이 

아
니
다
。

"
傳
說
바
다
에 

춤
추
는 

밤
물
결
갈
은 

검
은
귀
밋
머
리 

휘
날
리
는 

어
린
누
이
와 

'
 

아
무
렇
치
도 

않
고 

예
불
것
고
없
는 

사
철
발
벗
은 

안
해
가

다
가
운 

햇
살
을 

둥

에

지

—고

 

이
삭
증
！던 

곳 

그
곳
이 

참
아 

꿈
엔
들 

잊
힘

一

리
야

"

rr
그
곳
이 

참
아 

꿈
엔
들 

잊
칠
리
야

V 
이
때
에

그
의 

朗
讚
하
는 

柳
楊
은 

最
高
調
에 

達
하
는 

것

一
 

이
다
。
或

은 

"
나
는 

王
이

旦 

소
이
다
。
어
머
님 

59 

외 

귀
며
운 

의
아
들 

나
는 

王
이
로
소
이
다
〃

든 

一
 

■
가 

"
그
날
이 

으
면
" 
하
고

,絕

叫
하
는 

詩
句
의

。一
0。1〇

이

라

은

지
 

只
今 

生
覺
해
보
면 

모
두
가 

二 

의 

지
난
날
을 

발
판
으
로
하
고 

現
實
을 

꿰
音
려 

는 

울
부
짓
음
으
로 

一
 
脈
相
通
하
는 

야
릇
한 

힘 

을 

늘 

示
顯
하
고 

있
었
다 
할
것
이
다
。

rl

가 

各 

別
이 

좋
아
하
기
는 

朴
斗
鎭
氏
나 

朴
木
月
氏
의 

詩
였
과
。
只
今
도 

나
는 

그
가 

速
記
體
로 

베
껴 

놓

。p  
이
분
들
의 

詩
帖
을 

保
管
하
고
있
지
만 

여 

기
에 

一  

1

히

列
記
할
겨
를
도 

없
음
으
로 

다
만 

그
가 

좋
아
하
는 

W
J
g
B이
나 

풀
어
보 

고
저
한
다
。
 

한
번
이
라
도 

그
의 

片
紙
를 

받
아
본
이
는 

이
 

OD
i
g
o을 
目
暌
했
겠
지
만 

그
字
源
인
적
은 

바
투 

제
비
연
字
다
。
어
느
땐
가 

日
本
放
送
을 

듣
고 

있 

던
中 

나
는 

이
런 
質
問
에 

接
한 

일
이 
있
다

"
비 

들
기
가 

좋
으
냐 

제
비
가 

좋
으
냐

"
구 

이
릴
매 

에 

故
人
이 

살
아
있
다
면 

아
마 

서
슴
치
않
고 

제 

비
라 

하
였
으
리
라
。

그
後

로 

겨
울
이 

가
고 

江 

南
갔
던 

제
비
가 

도
라
온
것
을 

볼
적
마
다 

나
는 

異
相
한 

思
念
에 

잠
기
군 

한
다
。

이
미 
아
독
해 

진 

몇
해
전 

오
늘
에
敵
陣
上
空
에

서

散
華
한

故 

人
이 
이
제

금 

제
비
와 

같
은 

차
팀
새
로 

나
의 

周 

.
 

圃
을 

排
徊
하
는
것
만
같
은 

생
각
이 

그
것
이
다
。

우
살
아
서 

설
던
죽
엄

죽
어
스
매 

이
내 

안
서
럽
고

언
제 

두
덤
속 

환
히 

비
쳐
줄

그
런 

太
陽
만
이 

r
l

리
우
리

(朴
木
月
氏
의 

墓
地
頌
의 

一  
節
)

이 

句
節
은 

왜 

그
렇
게 

되
푸
리
해 

외
웠
은
지 

마
침
내 

戰
場
터
에 

뼈
부
서
러
기
를 

뿌
혀
놓
고

사
뭇

 太

陽
이
나 

실
컷 

맞
고
있
으
리 

.

.

.

.

〔
노 

래
〕

詩
와 

노
래
는 

아
수 

데
놓
을 

수
없
는 

位
置 

라 

하
겠
다
。
하
지
만 

詩
想
과 

聲
帶
와
는 

아
乎 

判
異
한 

條
件
임
으
로 

이
둘
의 

兼
備
를 

期

하
기 

는 

어
려
운 

일
이
다
。

故
人
은 

別
名
처
람 

해 

골
바
가
지
라 

할
만
큼 

빨
쑥
한 

편
은 

아
니
지
만 

여
간 

앙
상
한 

코
와 
날
펜 

눈
쌀
을 

가

겠

다

。
.

 
키 

는 

一

m
七
十
內
外
로 

꼭 

참
할 

程
度
인
데 

일 

단 

舞
臺
에
으
르
면 

느
래
는 

마
치 

雄
辯
이
였
다 

온
몸
을 

뀌
여
까
듯
이 

바
르
르
떨
며 

불
러
대
는 

가
락
은 

제
아
早
리 

무
뚝
뚝
한 
이
의 

가
슴
도 

녹 

여
놓 
고 
야 

마
는
것
이
다
。
 

t

버
들
피
는 

눙
나
도 

언
제
나 

그
되
운 

섬 

푸
른
잔
디 

위
에
서 

기
타
에 

줄
기
며 

사
탕
의

.H

태 

부
르
든 

극
날 

그
때
가 

그
리
워 

夕
陽
빛 

붉
어
지
면 

그
대
가
，
그
리
워 

고
슬
버
들 

드
린
섬 

언
제
나 

그
리
운
섬
〃 

이
렇
게 

한
곡
조 

뽑
고
나
면
박
수
와
再
唱
이
쏟 

아
진
다
。
비
단
舞
臺
에
서
뿐 

아
니
라

3 L
는
 

얼

15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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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
나 

이 

노
래
볼 

좋
아
했
는
지 

모
질
고 

고
댄 

時
間
일
수
록 

足
히 

그 

노
배 

값
어
치
는 

상
당
한 

指
數
를 

보
여
平
었
다
。

故

人
을
끼
고 

壺
은
것
이 

詩

요 

부
른
것
이 

노
래
-

다
。
 

이
제 

rl  
메 

가
장 

유
행
하
던 

몇
몇
노
택
는 

지
금
도 

우
리
들 

同
期 

間
에 

곧 

잘 

불
리
어
지
고
있
다
。

그
중
에
드

,
世 

上
에 

알
려
있
지
않
은 

느
래
로 

"
다
뜻
한 

봄
날
의 

뜰
에 

능
금
꽃 

필
적
에 

봄
나
비 

한
마
리
가 

날
러
왔
도 
다
。

나
는 

나
비
의 

마
음
을 

알
수
없
어
도 

나
비
는 

나
의
마
음
을 

아
는
가
보
다
。
 

따
뜻
한 

봄
날
의 

뜰
에 

능
금 

꽃
필
적
에 

봄
나
비 

한
마
리
가 

날
러
왔
도
다
。

이 

얼
마
나 

흉
미
진
진
한 

것
들
인
가

? 

이
런 

노

☆ 

小
麥 

肉
類
에 

키
큰
다 

☆

日
本
官
吏
들
은 

日
本
人
의 

身
長
을 

西
洋

人 

과 

같
이 

크
게 

發
育

시
키
기 

위
하
여 

濠
洲
人 

의 

定
逮
을 

연
구
차 

三
日 

東
京
으
로 

부
터 

空 

路

「시
드
니
」

에 

비
택
하
였
다
。
 

口

本 

衆
議
院

래
를 

누
가
짓
고 

누
가 

작
곡
했
는
가

?
는 

전
혀 

우
리
의 

알
배 

아
니
다
。
아
니 

어
디
서
부
러 

날 

라
왔
는
지
도 

모
를
일
이
다
。
다
만 

賢 
一
이
가
불 

러
낸 

노
래
로 

足
한
것
이
다
。

봄
날
의 

뜰
에 

나
비
와 

같
이 

아
름
다
워
라 

任
아 

牛
는
구
나 

가
슴
에 

受
인 

장
미
꽃
은 

빨
장
게 

떨
며 

그
리
워
라 

내

任
이
여 

銀
盤
의 

w
>

I/rN

이
렇
게 

노
래
만
은 

사
뭇 

줄
겁
고 

輕
快
한
것
이 

였
건
만 

名
實
相
符
하
게 

한
번 

놀
아
볼 

겨
를
도

' 

없
이 

若
冠
二
十
六
歲
를 

一
期
로 

못
내
가
시
밭 

길
을 

더
듬
어 

가
시
다
니

.
.
.

끝
으
로 

나
는 

그
가 
우
리
들 

기
억
에
서 

永
永

議
員
(
中
島
)氏 

禽
糧
機
關
官
吏

(
우
니
지
마

)
氏 

및 

日
本
製
粉
業
者 

代
表 

高
橋
式
둥
은 

앞
으
로 

數
週
日
間
에 

亘
하
여 

濠
洲
의 

小
麥
工
業
을 

시 

찰
할 

것
이
다
。

中
島
氏
는 

日
本
人
은 

現
在 

米
食
을 

少
量
으 

로
攝
取
하고

 

小
麥
과

肉
類
를

多

*
으
로 

攝

헤
여
날
수 

없
음
과 

갈
이 

그
는 

우
리
들
마
음
속 

에
깊
이
相

^

하
고
있
음
을
굳
게
믿
는
다
。
그
 

가 

읊
어
주
은
詩
가 

+
리
들 

마
음
속
에
있
고 

그 

가 

불
러
주
든 

노
메
가 

우
리
들，
입
가
에 

넘
나 
드 

는 

한 

우
리
는 

결
코 

그
의
죽
엄
을

m
되
이 

하 

지
는 

못
할
것
이
다
。

기
예
코 

南
牝
이 

統 

一  
되 

는
날 

只
今
은 

우
리
가 

保
管
中
인 

그
의 

遺
品 

들
을
以
北
에
게
신
어
머
님
에
게 

傳
考
하
게

'
될 

때 

모
름
직
이 

우
리
는 

그
자
리
를 

흰
受

으
로
나 

마 

수
놓
아
야 
할
일
이 

안
이
겠
는
가

? 

이
는 

으 

로
지 

우
리
同
期
間
의 

굳
은 

團
結
과 

韓
國
空
軍 

咸
力
에 

寄
興
할 

우
리
의 

使
命
을 

完
遂
하
는
일 

에 

있
다
할
것
이
다
。
 

(
끌
)

쑈
2

00
«0
,

05
,
1
3少

領丁海瑛

謹
記

取
하
도
록 

敎
示
을 

받
고 

있
다
고 

言
明
하
였 

다
。
日
本
의 

初
等
學
校 

아
동
들
에
게
도 

빵
이 

無
科
로 

提
供
되
고 

있
다
。

日
本
人
의 

身
長
을 

보
다 

크
게 

할 

것
으
로 

보
이
고 

있
다
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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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連 載 〉

藝
韓 國 古 典 解 說

(二）

李 生 窺 墻 傳

(이 생 이  담너머 엿吕  이이:기)

、어k

李 明 九

개
성
인 

옛 

송
도

(
松
都
)
에 

이
생
이
란

총
각
이 

있
어 

낙
타
교

(
駱
駝
橋
) 

근
처
에

살
고 

있
었
다
。
나
이
는 

十
八
、
 

타
고
난

성
품
이 

뛰
어 

났
었
으
며
、
시

(
詩
)

에 

대

한 

재
주
도 

비
상
하
였
다
。
학
문
에 

뜻
을

두
어 

당
시 

국
학

(
國
學

)
에 

다
니
며 

공

부
하
였
으
며
、
 

길
에
서
도 

시
를 

〇

一

a

으
곤

하
였
었
다
。
한
편 

선
죽
리
(善
竹
里

)
에
는

큰 

귀
족 

최
씨
(

崔
氏

)
가 

살
고 

있
었
고
、

그 

집
에
는 

나
이 

十
五
、
六
才
된 

딸 

최

랑
(

崔
娘

)
이 

있
었
다
。

그 

아
릿
다
운 

모

습
은 

이

투 

말
할 

수 

없
었
으
며
、

자
수

(剌
繡
)
의 

솜
씨
가 

능
난
할 

뿐
아
니
라

또
한 

시
부

(詩
賦

)
에
도 

뛰
어
난 

재
주
를

가
지
고 

있
었
다
。 

그
래
서 

그 

당
시 

세

상 

사
람
들
은

풍
류 

재
자 

이
생
이
요

요
조 

숙
녀 

최
랑
이
로
다

그 

재
주 

그 

인
물
을 

보
면

가
슴 

속
마
저 

후
련
해 

지
내

라
고 

노
래
까
지 

지
어 

옳
으
게 

된 

것
이 

었
다 
0

이
생
은 

책
을 

옆
에 

끼
고 

학
교
에 

다 

니
었
는
데 

그 

길
은 

최
씨
네 

집 

북
쪽 

담
,

밖
을 

지
나
게 

되
어 

있
었
다
。
담 

밖 

에

는

수

양

버

-1:'
수
십 

ri  
루
가
아
름
답
게 

늘
어
서 

있
어 

이
생
은 

그 

나
무 

그 
늘 

에
서 

쉬
어
가
곤 

하
였
었
다
。
하
투
는 

역
 

시그나무

 

그
늘
에
서 

쉬
다
가 

우
연
히 

3
 

그 

담
안
을 

엿
보
았
다
。
향
기 

높
은 

아 

ᅪ
 

름
다
운 

꽃
들
은 

봄
을 

마
지
하
여 

흐 
드 

5
 

러
지
게 

피
어
있
고 

벌
이
나 

나
비
들
은 

1
 

다
투
어 

즐
거
운 

노
래
를 

부
르
는 

뭇 

하 

였
다
。 

그 

결
에
는 

조
고
만
한 

누
각
시
樓 

閣
)

이 

있
어 

꽃
숲 

사
이
에 

은
은
히 

비 

치
어 

있
었
다
。 

그 

다
락
에
는 

干
술
로 

꾸
민 

발
을 

반
이
나 

가
리
우
고 

비
단 

장
막
은 

나
즈
막
히 

드
리
운 

가
운
데
에 

어
여
뿐 

한 

처
녀
가 

앉
아 

있
었
다
。
 

그 

는 

수
를 

놓
다
가 

지
친
양 

바

^ :
을 

멈
추 

고 

손
으
로 

턱
을 

고
이
고 

도
고
럼
이 

바
라
보
고 

있
더
니 

시 

한
편
을 

옳
으 

는 

것
이
었
다
0

홀
로 

사
창

(
紗
窓

)
에 

비
기
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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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 

놓
기
도 

귀
찮
은
데 

온
갖 

꽃 

흐
터
진 

속
에
선 

피
고
리
만 

노
래
하
네 

•
 

헛
되
이 

앉
아
있
어 

봄
바
람
을 

원
망
하
니 

말
없
이 

바
늘 

멈
뒤 

이
리 

생
각 

저
리 

생
각

X 

X

길 

위
에 

저 

총
각
은 

뉘 

집 

도
련
님
고 

푸
른 

옷 

넓
은 

띄
에 

수
양
버
들 

비
치
었
네 

어
찌
런 

이
놈
이 

쇠
어
지
어 

나
는 

제
비 

되
으
면
은 

주
렴
을 

나
즉
히 

벗
어
나
서 

긴 

담
위
에 

솟
아 

앉
으
리

이
생

.
은 

이 

시
를 

듣
고 

마
음
이 

몹
시 

간
질
간
질 

하
였
으
나 

그
러
나 

담
은 

높 

고 

뜰
은 

깊
숙
하
여 

어
찌
할 

도
리
도 

없 

어 

그
저 

가
버
리
고 

말
었
었
다
。
학
고
서

돌
아
을 

때 

한 

꾀
를 

내
어 

흰 

종
이 

에 

시

세 

수
를 

써
서 

기
왓 

쪽
에 

매
어 

담
안
으
로 

던
지
었
다
。

무
산 

육
육
봉
에
는 

안
개
만 

겹
겹
이 

쌓
여 

반
이
나
마 

나
타
난 

되
뿌
리 

붉
고
도 

푸 
르 
른 

언
덕
이 
로 
세 

고 
운
님 

외
로
운 

꿈
을 

괴
롭
히
지 

마
르
고
서 

干
름
과 

비 

됨
을 

들
어 

양
대 

위
에 

나
리
어
라

X 

X

탁
문
군
을 

보
려
는 

사
마
상
여
라 

하
고 

많
은 

사
랑
은 

넘
쳐 

호
르
네 

붉
은 

담 

머
리 

위
의 

아
릿
다
운 

복
사
꽃 

바
람
에 

날
고 

날
러 

어
느 

곳
에 

필
어 

질
고

X

 

X

좋
은 

인
연
일
고 

도
시 

나
뿐 

인
연
일
고 

헛
되
이 

시
름
에 

쌓
여 

날
이 

가
고 

해 

바
뀌
네
、

수
물 

여

덜 

시
의 

구
절 

중
매
노
릇 

이
미 

이
뤄 

언
제
나 

고 
운
님 

만
나
보 
아 

즐
거
움
을 

나
누
우
리

최
랑
은 

시
녀 

향
아

(
香
兒

)
를 

시
켜 

그
것
을 

가
져
다 

보
니 

곧 

이
생
의 

시
였 

다
。
펴
놓
고 

거
듭 

읽
어 

보 

고 

마
음
에 

스
스
로 

기
뻐
하
셨
다
。
 

그
리
하
여 

조
고 

만 

종
이
에 

또
한 

글
자 

여
덜
을 

써
서 

던
지
니
、
즉

將
子
無
疑
昏
以
爲
期 

(

그
대
는
의
심
치
마
르
시
고 

으
늘 

저
녁
으
로 

기
약
을 

합
시
다

)

이
생
은 

그 

언
약
과 

같
이 

날
이 

저
물 

자
, 

최
랑
을 

찾
아
갔
다
。 

도
화
나
무 

한

15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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外
지
가 

담 

밖
으
로 

베
쳐 

있
는
데 

무 

엇
인
지 

간
드
러
지
게 

흔
들
리
는 

것
이 

보
아
었
다
。 

外
차
이
가
보
니
、
 

그
것
은 

그
네 

줄
이
었
으
며 

대 

광
수
리
를 

달
어 

드
리
워 

있
었
다
。
이
생
은 

그 

줄
을 

잡 

고 

울
라
가 

담
을 

넘
어 

들
어
갔
다
。

마 

침 

달
은 

동
산
에 

솟
아 

꽃 

그
립
자
는 

땅
에 

떨
어
져 

있
는
데 

그 

맑
은 

향
기 

는 

끝
없
이 

아
름
다
웠
다
。
이
생
은 

마
치 

신
선 

세
계
에
나 

들
어
선
둣 

마
음 

속
으 

로 

즐
겁
게 

생
각
은 

하
였
으
나 

한
편 

이
러
한 

정
다
운 

일
이
란 

비
밀
의 

일
인 

지
라 

두
려
워 

머
리
끼
가 

끈
두
스
는
뭇
도 

하
였
다

o 
좌
우
를 

둘
러
보
니 

여
자
는 

향 

아
와 

더
부
러 

꽃 

숲 

속
에 

있
어
서
로 

꽃
을 

꺾
어 

들
고
서
는 

한 

결
에 

자
리
를 

깔
어 

놓
고 

있
었
다
。
이
생
을 

보
고 

향

굿
이 

우
스
면
서 

먼
저 

시 

두 

구
절
을 

읊
으
는 

것
이
었
다
。

복
사
나
무 

가
지 

가
지 

꽃
들
도 

탐
스
럽
고 

원
앙
의 

잠
자
셔
엔

달
빛
도 

어
여
뼈
라

이
생
은 

이 

노
래
를 

받
어 

그 

다
음

을 

읊
었
다
。

다
른 

날
에 

봄
소
식
이 

소 
리
없
이 

홀
러
나
면 

무
정
한 

비
바
람
에 

그 

아
니 

가
련
한
가

여
자
는 

이 

노
래
를 

듣
자 

낫
빛
을 

고 

치
며『

저
는 

본
시 

당
신
과 

더
부
러 

부
부
가 

되
어 

기
리 

즐
거
움
을 

함
께 

맺
고
져 

하 

는
데 

당
신
은 

무
슨 

말
슴
을 

이
다
지
도 

급
히 

하
십
니
까
。
저
는 

비
록 

여
자
일
지 

라
도 

마
음
과 

뜻
은 

래
연

하
거
늘 

장
부 

외 

외
기
로
서 

그
런 

말
씀
도 

하
십
니
까
。
 

홋
날 

이
러
한 

규
중
의 

일
이 

새
여
나
가 

부
모
로
부
터 

꾸
지
람
을 

듣
는 

일
이 

있 

드
라
도 

제
가 

몸
소 

당
할 

작
정
입
니
다 

향
아
야 

방
에 

가
서 

주
과
를 

가
져
으
너 

라
0
』

하
고 

말
하
는 

것
이
었
다
。
주
위
는 

적
적 

하
여 

사
람 

소
리
도 

들
리
지 

않
었
다
。
 

이
생
은 

여
기
가 

어
데

냐
고 

물
었
다
。
여 

자
는『

이
곳
은 

북
쪽 

뜰 

가
운
데
에 

있
는 

조 

고
만 

누
각 

밑
입
니
다
。
제
가 

외
딸
이
라 

부
모
는 

저
를 

적
으
나 

사
랑
하
셔
서 

연 

r
o 

못
가

에 

따
로 

이
러
한 

집
을 

지
으
시
고 

M
 

봄 

철
을 

마
지
하
여 

꽃
들
이 

난
만
히 

피
1
 

게
되
면 

시
녀
와 

함
께 

여
기
서 

즐
거
이 

놀
게 

하
신
답
니
다
。
부
모
님 

게
신 

곳
이丨

.

'
 

멀
리 

떨
어
져 

있
어 

비
록 

웃
'

고
 

이
야 

기
를 

하
여
도 

그
리 

쉽
게 

들
리
지
는 

않 

는
답
니
다
』 

서 

라
고 

대
답
하
고
는 

아
름
다
운 

술
을 

한 

잔 

딸
어 

이
생
에
게 

권
하
는 

것
이
었
다
。
 

그
리
고
는 

으
늘
의 

즐
거
움
을 

노
래
하
는 

시 

한 

편

을

。一0

으
는 

것
이
었
다
。

이
생 

도
그
에 

화
답
하
였
다
。
 

시 

읊
음
이 

끝 

나
자 

여
자
는
、

『
으 
늘
의 

일
은 

결
코 

작

은 

인
연
이 

아 

니
오
니 

저
를
딸
어
으
시
어 

즐
거
움
을



이
루
도
록 

하
시
지
요
』

말
을 

마
치
자 

북
쪽 

창
으
로 

들
어
갔
으 

며 

이
생
도 

또
한 

쫓
아 

들
어
갔
다
。
방 

안
에
는 

계
단
이 

있
었
으
며 

게
단
을 

으ᄅ 

라
가
니 

과
연 

다
락
이 

었
다

o 

방
안
에 

차
려
놓
은 

문
방 

책
상
은 

모
두
가 

맑
고 

도 

어
여
했
으
며 

한 

벽
에
는 

연
강

접
장 

도
(

烟
江
疊
嶂
圖

)
와 

유
황
고
목
도

(
幽
篁 

古
木
圖

)
가 

걸
려 

있
었
는
데 

모
두
가 

명
화
(

名
書

)
이
며 

누
구
의 

지
은 

바
인
지 

는 

모
르
나 

그
림 

위
에 

시
가 

씨
여
져 

있
었
다
。
〔
詩
는 

省
略
함
〕

한
쪽
에
는 

따
로
이 

조
고
만 

방
이 

하 

나 

있
어 

장
막
이
나 

금
침
이 

또
한
께 

꿋
히 

차
려
있
었
다
。
장
막 

밖
에
는 

사
향 

(麝
香

)
이
나 

난
고

(
蘭
膏
)
룰 

다
리
는 

향 

내
가 

나
고 

서
로
가 

빛
나
고 

비
치
는 

모
습
은 

황
홀
하
여 

마
치 

대
푯
과
도 

같 

一  

았
다
。

이
생
은 

처
며
와 

더
부
러 

그 

즐 

101
거
움
을 

다
士
였
으
며 

드
디
어 

이
삼
일
을 

一  

그 
에 

머
물
었
었
다
。

하
루
는 

이
생
이 

최
랑
에
게 

말
하
였
다
。
 

『
성
현
의 

말
슴
에 

부
모
님
이 

계
시
면 

나
가
音
더
라
도 

반
드
시 

일
정
한 

방
향
이 

있
을 

것
이
라 

하
셨
는
데 

지
금 

제
가 

부 

모
님
께 

아
침 

저
넉 

문
안
을 

못
드
린
지 

가 

벌
서 

사
홀
이
나 

지
났
읍
니
다
。
어
버 

이
께
서
는 

필
시 

문
을 

비
끼 

바
라
볼 

것 

이
니 

이 

어
찌 

사
람
의 

자
식
된 

도
리
라 

하
겠
읍
니
까
』

여
자
는 

측
연
하
여 

옳
다 

하
고 

담
을 

넘 

겨
보
내
주
었
다
。

이
러
한 

이
후
부
터 

아 

니 

찾
아
가
는 

저
넉
이
라
끈 

없
었
다
。
하 

투 

저
넉
은 

이
생
의 

아
버
지
가 

물
어
보 

시
는 

것
이
었
다
。

『
네
가 

아
침
에 

나
가
서 

저
며

에 

돌
아 

으
는 

일
로 

말
하
면 

바
야
궁
ᅳ
로 

성
현
의 

인
의
(

仁
義

)
의 

말
슴
을 

배
우
고 
져 

하
는 

것
이
다
。 

그
런
데 

이
즈
음
은 

저
녁
에 

나
가
서 

새
벽
에 

돌
아
으
니 

이 

무
슨 

일 

을 

하
자
는 

것
이
냐
。
필
시 

경
박

(
輕
薄
)
 

한 

놀
이 

되
어 

담
을 

넘
어 

나
무
를 

함 

부
로 

꺾
는
도
다
。
일
이 

환
히 

나
타
나
고

보
니 

사
람
들
이 

모
두 

내
가 

자
식
을 

엄 

히 

가
르
치
지 

않
는
다 

나
무
래
며 

한
편 

그
 

여
자
로 

말
하
면 

높
은 

귀
족
의 

집
이 

라 

필
시 

너
의 

미
친 

짓
으
로 

하
여 

그
 

외 

가
문
을 

더
럽
히
고 

사
람 

집
에 

켜
를 

얻
음
이 

또
한 

적

지 

않
은 

일
이
로
다
。

너
는 

빨
리 

영
남

(
嶺
南

)
으
로 

나
려
가 

일
꾼
을 

거
느
리
고 

감
농

(
監
農

}
이
나 

하 

고
서 

다
시
는 

돌
아
오
지 

말
라
。』 

6
 

그
리
하
여 

바
로 

이
튼 

날 

울
주

(
蔚

^
! 

州
)

로 

쫓
겨 

나
려
가
고 

말
었
다
。
최
랑 

L0 

은 

저
녀
마
다 

꽃
밭
에
서 

기
다
렸
으
나

i
 

수
개
월
이 

지
나
도 

종
시 

으

,
지
를 

않
었 

다
。
최
랑
은 

그
가 

호
「시 

병
이
나 

알

른

、

가 

하
여 

향
아
로 

하
여
공 

이
생 

집 

이 

웃
에 

가
서 

가
만
이 

알
아
보
게 

하
였
다 

이
웃 

사
람 

이
야
기
는 

이
생
은 

아
버
님 

께 

켜
를 

얻
어 

영
남
으
로 

간
지 

이
미 

千 

개
월
이
라
는 

것
이
었
다
。

최
랑
은 

이
말 

을 

듣
자 

바
로 

병
자
리
에 

능

.
게
되
었
다 

이
리 

저
리 

병
석
에
서 

일
어
나
지
를 

못
하
고 

보

니

0
口식
이 

입
에 

들
지
를 

못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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히
며 

말
은 

갈
기
갈
기 

흐
튼 

말
이
요 

고
운 

살
결
은 

까
칠
하
게 

말
러
들
었
다
。
 

부
모
는 

이
상
히 

여
겨 

그
 

병
상
을 

물
으 

나 

입
을 

다
물
고 

말
이 

없
었
다 

0 

부
모 

들
은 

최
랑
의 

대
바
구
니
를 

슬
며
시 

두 

져
보
았
다
0
 

그
리
하
여 

최
랑
이 

그
 

전
날 

이
생
과 

주
고 

받
은 

시
를 

얻
어 

내
었
다 

그
리
고
는 

무
롭
을 

쳐 

놀
라
며 

『아
붙
사 

하
마
토
면 

우
리 

딸
을 

잃
어 

버
릴
번 

하
였
구
려
。』

하
고
는 

이
생
이 

누
구
인
가
를 

묻
게 

되 

었
다
。
이
에 

이
르
러
서
는 

최
랑
도 

다
시 

감
출 

도
리 

없
어 

가
는 

소
리
로 

겨
우 

부
모
에
게 

말
하
였
다
。

『길
러 

키
워
주
신 

은
혜
가 

깊
은 

어
버 

이
에
게 

어
찌 

숨
기
으
리
까
。
남
녀
의 

서 

로 

느
끼
고 

기
대
함
은 

인
정
의 

극
히 

중 

한 

것
이
므
로 

옛 

노
래
나 

글
에
도 

이
에 

대
한 

찬
승
이
나 

경
계
한

. 
말
이 

하
나 

둘 

이 

아
니
었
든 

것
입
니
다
。
 

이
제 

제
가

표
류
(

蒲铆

)
같
은 

가
날
푼 

몸
으
로
서 

남 

며
의 

외

(
義
)
 

아
닌 

즐
거
움
을 

반
성
치

않
고 

과
으
를 

범
하
여 

사
람
들
의 

웃
음 

을 

입
으
며 

방
탕
한 

짓
을 

하
였
아
으
니 

켜
는 

이
미 

가
득 

찼
으
며 

추
치
를 

가 

문
에 

미
치
게 

하
였
읍
니
다

o 

그
러
나 

이 

생
을 

한
번 

여
원 

뒤
로
는 

천
가
지 

원
한 

01

쌓
여 

管
어
지
게 

된 

약
한 

몸
으
로 

스
—
심

에
 

쌓
여 

홀
로 

있
음
을 

견
디
려
고 

하
으
니 

정
든 

마
음
은 

날
로 

깊
어
가
고 

따
라 

병
세
도 

날
로 

위
중
하
여 

거
이 

죽 

을 

땅
에 

이
르
러 

장
차 

궁
한 

귀
신
이 

될
쿳 

합
니
다
。
아
버
지 

어
머
님
께
서 

만 

약
에 

저
의 

소
원
을 

이
뤄
주
시
면 

남
은 

목
숨
을 

보
존
할 

것
이
읍
고 

호「
그
렇
지 

않
어 

저
외 

정
성
에 

어
긋
나
면 

죽
음
이 

있
을 

뿐
이
옵
니
다
。
그
리
하
여 

이
생
과 

더
부
러 

다
시 

저
숭
에
서 

만
나 

따
를 

것 

이
고 

맹
세
코 

다
른 

가
문
을 

쫓
지
는 

않 

으
렵
니
다
。』

아
에 

이
르
러 

부
모
는 

이
미 

그 

뜻
을 

짐
작
하
고 

다
시
는 

병 

증
세
는 

묻
지 

않 

고
 

여
러
가
지
로 

달
래
어 

그
 

마
음
을 

위 

로
하
고
는 

매
작

(
媒
杓
)
외 

예
를 

가
추

어 

이
생
집
에 

보
내
었
다
。
이
생
의 

아
버 

지
는 

최
씨
의 

문
벌
을 

물
은 

뒤
에 

「우
리 

집 

아
이
가 

비
록 

나
이
는 

어
리 

고
 

바
람
을 

내
었
다 

할
지
라
도 

학
문
에 

정
통
하
고 

인
물
도 

二
만
하
니 

다
른 

날 

대
과
에 

급
제
하
여 

이
름
을 

세
상
에 

들 

냄
을 

바
말
뿐 

아
직 

그
 

리 

급
히 

혼
사 

를 

干
하
지 

않
겠
오
」
 

.
 

이
말
을 

매
자
는 

곧 

돌
아
와 

고
하
니
어 

최
씨
는 

다
시 
사
람
을 

보
내
어

-« 

「한
때 

세
상 
사
람
들
이 

모
두 

귀
먹 

도 

령
의 

재
화
(才
華

}
가 

사
람
에
게 

뛰
어
났

/ 

다 

합
니
다
。
지
금
은 

비
록 

궁
곤
하
드
라 

♦
 

도 

장
차 

반
드
시 

크
게 

될 

것
입
니
다
。
 

그
러
하
으
니 

속
히 

즐
거
운 

잔
치
의 

날 

을 

정
하
여
、
두 

성
이 

합
침
이 

좋
지 

않 

겠
읍
너
까
」
 

ᅳ

매
자
가 

그
러
한 

말
로 

이
생 

아
버
지 

에
게 

고
 
하
니 

이
씨
는 

「나
도 

또
한 

어
려
서
부
터 

책
을 

잡
고

공
부
를 

한
다 

하
였
으
나 

나
이
는 

늙
어 

도 

아
무 

이

투
운 

것 

없
고 

노
복
들
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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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
망
가
고 

친
척
이
라 

도
움
도 

없
어 

삶

it  

-
이
거
칠
고 

생
활
이 

가
난
합
니
다
。

그
러 

하
니 

귀
족 

댁
에
서 

어
찌 

가
난
한 

선
비 

 ̂

써 

사
위
를 

삼
겠
다
고 

하
십
니
까
。
 

이 

필
시 

일 

좋
와
하
는 

사
람
이 

나
의 

집
을 

지
나
치
게 

칭
찬
하
여 

귀
댁
을 

속 

이
려
는 

것
이 

마
니
겠 
오
이
까
」

매
자
가 

돌
아
와 

고
하
니 

최
이
는 

또 

사
람
을 

보
내
어

「
남
채
외 

且
든 

예
물
이
나 

의
복 

등
은 

저
희
들
이 

모
두 

가
추
울 

것
이
으
니 

으
직 

좋
은 

날
을 

가
리
어 

화
촉
의 

날
을 

정
하
심
이 

어
떻
겠
읍
니
까
。」

매
자
가 

이
와
같
이 

전
하
니 

이
씨
는 

그 

간
절
한 

정
에 

다
소 

마
움
을 

돌
리
고 

사
람
을 

울
주
로 

보
내 

이
생
을 

불
러 

올 

러
.

、

그 

뜻
을 

물
었
다
。
이
생
은 

기
름
을 

이
기
지 

못
하
여 

시 

한 

편
을 

지
었
다
。

깨
어
진 

종 

둥
굴 

둥
굴 

다
시 

모
일 

때
이
러
냐 

은
하
千 

으
작
들
도

고
운 

때
를 

몹
는
도
다
。

이
제
야 

월
하 

홍
숭

(
月
下
紅
繩
)
 

굳
게 

굳
게 

끝
어 

매
어 

보〇  

바
람 

산
들 

불
제 

두
견
새
를 

원
망 

마
라

최
량
도 

이 

이
야
기
를 

듣
고 

병 

또
한 

겨
우 

낫
게 

되
었
다
0
 

또
한 

시

한 

수
를 

지
었
으
니

나
뿐 

인
연
이
란 

이 

좋
은 

인
연
인
가 

옛
날
의 

굳
은 

맹
세 

이
제
야 

이
루
련
다 

어
느 

때 

님
과 

함
께 

저 

가
마
를 

끝
어 

엘
고 

아
이
야 

날 

일
켜
라 

꽃 

비
녀
를 

다 
스
리
련
다
。

이
에 

길
일
을 

가
리
어

. 

드
디
어 

혼
례 

를 

이
뤄 

다
시 

정
을 

잇
게 

되
었
다

〇  

부
부
가 

된 

후 

두
사
람
은 

서
로 

사 

랑
하
고 

존
경
하
기
를 

마
치 

손
을 

대
하 

는
뭇 

하
였
다
。
이
듬
해 

이
생
은 

대
과
에

급
제
하
여 

빛
나
는 

벼
슬
에 

오
르
니 

그
 

이
름
이 

조
정
에 

빛
나
게 

되
었
었
다
。

그
 

터
자 

신
춘
년

(
辛
丑
年 

高
麗
恭
愍
王
十
年 

을 

가
리
킴

)
에 

홍
건
적
(紅
巾
賊

)
이 

서 

울
을 

노
략
하
매 

상
감
께
서
는 

경
북 
안 

동
으
로 

피
하
시
고
、
도
적
들
은 

집
율 

불 

사
르
고 

인
축

C

人
畜

)
을 

살
륙
하
여 

부 

부 

친
척
이 

서
로 

보
존

치 

못
하
여 

동
서 

로 

흐
터
져 

목
숨
을 

도
망
하
였
다
。

이
생 

도 

가
족
과 

함
께 

깊
은 

산
골
에 

숨
었

더 

&
 

니 

한 

도
적
이 

있
어 

칼
을 

매
어 

들
고 

，쇼
.,  

따
르
는
지

라
、

이
생
은 

겨
우 

몸
을 

매
어 

5
 

벗
어
났
으
나 

최
랑

은 

도
적
에
게 

잡
히
고 

1
 

말
었
다
。

도
적
이 

최
랑
을 

어
지
럽
게 

하 

고
져

함
에 

최
랑

은 

til  
게 

干
지
저 

「
악
귀 

놈
아 

나
를 

먹
으
려
느
냐 

내 

차
라
리 

죽
어
서 

시
랑
(豺
狼
〕
외 

밥
이
될 

망
정 

어
찌 

개
되
지
같
은 

놈
의 

짝
이 

되 

리
으
」

그
리
자 

도
적
은 

노
하
여 

칼
로 

죽
이 

고 

말
었
다
。

이
생
은 

거
치
른 

들
에 

숨
어 

겨
우 

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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숨
을 

보
존
하
다
가 

도
적
이 

이
미
다 

섬 

멸
되
었
다
는 

소
문
을 

듣

,
고 

부
모
의 

옛 

집
을 

찾
으
니 

날
리
통
에 

불
에 

타
버
리 

구 

없
었
다
。

다
시 

최
랑
외 

집
에 

이
르
니 

집
안
이 

황
량
하
여 

허 

새
외 

울
음
만 

들
여 

슬
픔 

을 

스
스
로 

이
길 

수 

없
었
다

o 

최
랑

을 

처
음 

만
났
던 

소
루
(

小
樓
니
에 

을
라
가 

눈
물
을 

거
두
고 

기
리 

탄
식
하
였
다
。

어 

느
듯 

저
녁
이 

되
어 

씀

j

管
히 

홀
로 

앉
아 

지
나
간 

해
복
을 

생
각
하
니 

꼭 

꿈
과
드 

같
았
다
。
한
밤
중
이 

거
이 

되
자 

달
빛
은 

흐
미

하
게 

집
을 

비
취
는
데
、
낭
하
를 

절 

어
으
는 

소
리
가 

들
리
어
왔
다
。
 

가
까
이 

으
는 

것
을 

보
니 

곧 

최
랑

이
었
다

〇

 

이 

생
은 

그
가 

이
미 

죽
었
음
을 

알
고
는 

있 

었
으
나 

사
랑
함
이 

지
극
하
였
든
지
라 

다 

시 

의
심
치 

않
고 

급
히 

물

—
었

다

。

「
어
데
에 

피
했
다
가 

이
리 

쟁

명

을
 

온 

전
히 

하
였
으
」

최
랑
은 

이
생
의 

손
목
을 

잡
고 

기
리 

탄
식
하
며
、
그
사
이 

자
기
의 

설
어
꿨
음

을 

말
하
고 

다
시 

살
립
을 

이
어
나
갈 

것 

을 

말
하
였
다
。
이
생 

또
한 

그
 

말
에 

즐 

겁
고 

감
격
하
여 

서
르 

그 

동

안

외
 

그
립 

던 

정
을 

풀
고 

산
골
에 

감
추
어 

두
었
던 

재
물
을 

찾
어 

집
을 

수
리
하
고 

두 

집 

부
모
의
-

시
체
를 

거
두
어 

오
관
산

(
五
冠 

山
) 

기
슭
에 

예
를 

가
추
어 

합
장
을 

하 

였
다
。

그
 

후 

이
생
은 

다
시 

벼
슬 

길
에 

나
아
가
지 

아
니 

하
였
고 

흐
터
졌
든 

노 

보
「
들
도 

다
시 

모
이
어
、
이
로
부
터 

이
생 

은 

인
사
(

人
事

)
에
는 

조
공
도 

뜻
이 

없 

어 

두
문
불
출

(
杜

n
不
出
}
하
고 

최
랑

과 

더
부
러 

훅
은 

시
를 

읊
으
고 

화
답
하
며
、
 

행
복
한 

생
활
에 

어
언

간 

수
년
이 

지
났 

다
。
하
루 

저
넉
은 

최
랑

이 

자
기
는 

그
 

만 

가
야
한
다
고 

흐
느
끼 

우
는 

것
이 

었 

다
。
이
생
은

놀

라

그

이

유

# -
물

으
니
、
 

「
명
수

(
冥
數
)
는 

피
할 

수 

없
는 

것
입 

니
다
。

천
제

(
天
帝
)
는 

제
가 

당
신
과 

더 

부
러 

그
 

연
분
이 

아
직 

끊
어
지
지 

않
았 

고
、
도 

이
렇
다
할 

되
도 

없
움
에 

저
를 

사
람
의 

몸
으
로 

만
들
어 

당
신
과
의 

남 

은 

정
을 

맺
게 

한 

것
입
니
다

0

 

그
러
나 

으
래 

인
세
에 

머
무
러 

산 

사
람
을 

속
일 

수 

없
답
니
다
。
」

그
리
고
는 

시
녀
에
게 

술
을 

내
여
으
게 

하
고 

♦
루
춘

(
玉
樓
春
)
 

한 

곡
을 

노
래 

하
는 

것
이
었
다
0
 

한
가
락
야
다

e
물
을 

홀
림
에 

소
리
가 

제
대
로
 

이
루
워
지
지 

못
하
였
다
。
이
생 

또
한 

비
감
하
여 

백
년 

을 

같
이 

산 

후
、
같
이 

흙
으
로 

도
라
가 

기
를 

청
하
나 

최
랑
은 

「당
신
의 

목
숨
은 

아
직 

더 

남
아
있
고 

저
는 

이
미 

귀
록

(
鬼籙

)에 

이
름
이 

을
요 

라 

으
래 

보
지
를 

못
하
실 

것
입
니
다
0
 
^
 

만
약
에 

인
간
을 

그
리
워
하
여 

규

측

에

「;
니 

벗
어
나
면
、
비
단 
저
에
게 
죄
가 

나
릴 

뿐
야 

아
니
라
、
화
느
1-
또
한 

당
신
에
게
도 

미
칠 

것
입
니
다
。
中
만 

저
의 

남
은 

해
골
이 

어
느 

곳
에 

호
터
져 

있

사
으
니 

저
를 

불

/
. 

상
히 

여
기
시
거
든 

비
바
람
에 

퍼
이
지 

'  

않
게 

거
두
어
나 

주
십
시
요
」
。

서
로 

마
주 

보 
고
 

눈
물
을 

흘
리
더
니 

「최
랑
은 

몸
조
심 

하
읍
소
서
」

말
이 

마
치
자 

그
 

자
취
는 

점
점 

사
라
져 

아
조 

없
어
지
고 

말
었
다
。
 

이
생
은 

그
 

뼈
를 

거
두
어 

어
버
이 

무
덤 

옆
에 

장
사 

를 

지
냈，
^
 

장
사
를 

마
친 

후
이
생 

또 

한 

최
랑 

그
리
운 

마
음
에 

병
이 

들
어 

사—
 

개
월
이 

못
되
어 

극
만 

세
상
을 

떠
나 

^
 

말
았
다
。

(筆

者
成
均

f t
大
學
敎
授
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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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
여 

그 

定
義
를 

내
릴 

수 

있
으
나 

法
的
見
地
에
서 

본
다
면 

한 

마
디

.
로 

國
家
間
의

j

떠
力
에 

依
한 

鬪
爭
關
係
라

，
;

：j  

할 

수 

있
다
。
 

첫
재
로 

戰
爭
은 

H

의 

鬪
爭
關
係
이
다
。 

따
라
서 

國
家
斗 

偭

人
과
의 

鬪
爭
이
나 

個
人
과 

侗
人
과
의 

鬪
爭
은 

戰
爭
이 

아
니 

다
。
또 

一
 

國
家 

內
에 

있
어
서 

正
統
政
府
와 

叛
亂
軍 

사
이
에 

武 

力
에 

依
한 

戰
鬪
가 

버
러
지
드
라
도 

어
것
은 

國
內
的
인 

內
亂 

또
는 

叛
亂
關
係
에 

지
나
지 

않
으
며 

戰
爭
은 

아
니
다
。 

그
러
나 

正
杬
政
府
를 

相
對
로
하
고 

武
力
鬪
爭
을 

展
開
하
고 

있
는 

叛
亂 

軍
이 

本
國
政
府 

또
는 

外
國
으
로
부
터 

交
戰
團
體
로
서
의 

承
認 

을 

받
게
되
면 

그 

叛
亂
軍
은 

朽
亂
이 

繼
續
되
는 

동
안 

一
 

時
的

0 1一  
画

■

.

.

. 

j 

;  

•
 

一
 

；

朴

觀

淑

으
로 

戰
爭
의 

主
體
로
서 

認
定
되
며 

따
라
서 

그 

內
亂
關
係
는 

一
 

時
的
으
로 

戰
爭
關
係
로 

認
定
된
다
。

그
런 

意
味
에
서 

戰
爭
은 

原
則
的
으
로
는 

國
家
間
의 

鬪
爭
關
係
이
지
만 

例
外
的
으
로
는 

一
ᅦ
 

國
家 
tp3
에 

있
어
서
의 

正
統
政
府
와 

交
戰圑

體
斗
의 

關
係
一̂
。
이

^
0 

녀

: '?
하

:-
關

係

로
 

된
다 
o 

다
음
에 

戰
爭
은 

國
家
間
의 

화
까
을

1
 

l
-
、
$t :
허 

鬪
爭
關
係
이
다
。

勿
論 

最
近
에 

와
서
는 

戰
爭
樣
式 

이 

많
이 

變
遷
되
어 

戰
爭
은 

過
去
처
럼 

單
純

한 

武
力
戰
에 

고 

치
지 

않 
고 

武
力
以
外
에 

經
濟
力
、

思
想
力
、

宣
傳
力 

等
의 

要 

素
가 

相
當
히 

加
昧
되
고 

따
라
서 

戰
爭
은 

武
力
戰
인 

同

時
에 

經
濟
戰
、
思
想

戰
、
宣
傳
戰
으
로
서
의 

性
格
울 

띄
게 

되
어 

所
謂 

國
家
總
力
戰
의 

樣
式
을 

갖
게
된 

것 

만
은 

事

實
이
지
만 

그
저
나 

現
今
에 

있
어
서
도 

戰
爭
이 

亦
是 

武
力
을 

中
心
으
로 

하
고 

있 

다
는 

點
은 

變
함
이 

없
으
며 

武
力
鬪
爭
이 

아
닌 

鬪
爭
關
係
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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戰
爭
이
라
고 

할 

수 

없
는 

것
이
다
。
요
지
음 

所

謂

「
冷
戰
」
이 

라
는 

말
이 

流
行
되
고 

있
지
만 

이
것
은 

어
데
까
지
나 

武
力
에 

依
하
지 

아
니
한 

對
立
狀
態
를 

말
하
는 

것
으
로
서 

法
：

g

나
로
는 

無
意
殊
한 

것
이
다
。
끝
으
지
로 

戰
爭
은 

國
家
間
의 圆

爭
齡队
 

또
는 

鬪
爭

1 ^
1
이

며

個
個
의

_
허

S
ii

를 

말
하
는
것
은 

아
니
다
。 

戰
爭
은 

開
始
로
부
터 

終
了
에 

이
르
기

까
지 

관
드
시 

武
力
鬪
爭 

이 

連
續
되
는 

것
은 

아
니
며 

途
中
에 

鬪
爭
自
體
는 

中
斷
되
는 

境
遇
도 

있
다
。
그
러
나 

이 

境
遇
에
도 

戰
爭
關
係
는 

繼
續
되
는 

것
이
다
。
例
를 

들
면 

戰
爭
途
中
에 

休
戰
協
定
이 

成
立
된
다 

하 

드
라
도 

武
力
에 

依
한 

鬪
爭 

即 

戰
鬪
行
爲
는 

中
止
되
지
만 

戰 

爭
關
係
는 

終
了
되
지 

않
는
다
。

戰
爭
關
係
는 

다
시 

正
式 

講
和 

에 

依
하
여 

비
로 

소 

終
了
되
는 

것
이
다
。

이
와
같
이 

戰
爭
은 

開 

始

로
부
터 

終
了
에 

이
르
기
까
지
의 

一
連
의 

關
係
를 

말
하
는 

것 

이
다
。
個
個
외 

鬪
爭
은

「
戰
爭
」
이 

아

니

고

「
戰
鬪
」
이
며 

말 

하
자
면 

複
數
의 

戰
鬪
가 

合
쳐
서 

하
나
의 

戰
爭
關
係
가 

成
立
하 

는 

것
이
다
。

以
上
에
서 

본
바
와 

같
이 

戰
爭
은 

國
家
間
의 

武
力
에 

依
한 

鬪
爭
關
係
라
고 

할 

수 

있
는
데 

이
러
한 

戰
爭
은 

여
러
가
지 

原 

因
에 

依
하
여 

또 

여
러
가
지 

目
的
을 

爲
하
여 

發
生
되
고 

遂
行 

된
다
。
따
라
서 

戰
爭
은 

侵
略
戰
爭
、

防
衛
戰
爭
、
紛
爭
解
決
을 

爲
한 

戰 

制
裁
를 

爲 

戰
爭
等 

여
러
가
지
로 

區
分
할 

수 

가

있
을 

것
이
다
。

그
러
나 

넓
은 

意
味
에 

있
어
서
는 

모
든 

戰
爭
은 

國
家
間
에 

一
定
한 

紛
爭
이 

發
生
하
고 

이 

紛
爭
이 

當
事
國
間
의 

平
和
的
인 

方
法
에 

依
하
여 

解
決
되
지 

않
을
때
에 

當
事
國
이 

이 

를 

自
己
의 

意
思
대
로 

解
決
하
기 

爲
하
여 

武
力
을 

使
用
할
때
에 

發
生
하
는 

것
이 

普
通
이
다
。

그
런 

意
味
에
서 

戰
爭
은 

國
家
間 

의 

紛
爭
解
決
을 

爲
한 

最
終
的
인 

그
리
고 

가
장 

强
力
한 

方
法 

이
라
고 

할 

수 

있
을 

것
이
다
。
勿
論 

侵
略
戰
爭
이
라
던
가 

自
丄

 

戰
爭
이
라
던
가 

또
는 

制
裁
를 

爲
한 

戰
爭 

같
은 

것
은 

一
 

見

t
o
 

爭
과
는 

아
무
런 

關
聯
이 

없
는
것 

같
기
도 

하
지
만 

그

러

나

i f r
l j 

略
戰
爭
도 

結
局
에 

있
어
서
는 

一
 

國
家
가 

다
른 

國
家
에
서 

一
 

히

 

한 

要
求
를 

提
出
하
고 

이
것
이 

受
諾
되
지 

않
을 

때
에 

侵
略
行丨
 

爲
로 

나
으
는 

것
이 

普
通
이
므
로 

亦
是 

紛
爭
과 

關
聯 

이 

있

다

*
 

고 

볼 

수 

있
으
며 

또 

自
衛
戰
爭
이
나 

制
裁
를 

爲
한 

戰
爭
도 

侵
略
行
爲
를 

防
衛
하
기 

爲
한 

또
는 

이
를 

制
裁
하
기 

爲
한 

行

■
 

爲
이
니 

만
큼 

亦
是 

紛
爭
과 

關
聯
이 

있
다
고 

보

&
수 

있
는 

것 

이
다
。

그
터
고 

且
면 

넓
은 

意
味
에 

있
어
서
는 

戰
爭
은 

國
家
間 

의 

紛
爭
解
決
을 

爲
한 

最
終
的

인 

自

力
救
濟
行
爲
라

고

할 

수
있 

을 

것
이
다
。

二
、
戰
爭
의 

禁
止
와 

犯
罪
化

흔
히 

人
類
의 

歷
史
는 

戰
爭
의 

歷
史
라
고 

말
하
고 

있
다
。

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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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号
 

戰
爭
은 

頻
繁
하
게 

이
러 

났
던 

것
이
다
。 

그
런
데 

歷
史
的 

으
로 

보
면 

大
體
로 

第
一
次

世
界
大
戰
까
지
는 

國
際
法
上
으
로 

戰
爭
은 

禁
止
되
어 

있
지 

않
었
다
。
勿
論 

國
際
法
의 

始
祖
라
고 

불 

리
우
고 

있
는 

휴
—
고 
— 
그
로
리
우
스 

(H
u
g
o

 G
ro

tiu
s

 

卜
01
00
2丨

1
6
4
5
)  

以
來
로 

여
러 

學
者
들
이 

戰
爭
을 

適
法
한 

戰
爭
과 

不

法 

한 

戰

爭

으
로 

區
分
할
려
고 

努
力
하
였
고 

또 

不

法
한 

戰
爭
을 

禁
止
할
려
고 

努
力
하
였
으
나 

結
局 

그 

努
力
은 

水
泡
에 

도
라
가 

고 

國
家
가 

一
 

定

한 

目
的
을 

爲

하
여 

戰
爭
에 

呼
訴

하
는
것 

自 

體
는 

不
得
己
한 

것
이
라
고

하
여 

法
的
規
制
의 

範
圍
밖
에 

放
置 

하
였
던 

것
이
다
。
이
리
하
여 

이
때
에 

있
어
서
는 

다
만 

戰
爭
이 

開
始

된 

後
에 

있
어
서
의 

武
力
行
使 

卽 

加
害
手
段
에 

對
하
여
서 

만
어
느 

程
度
의 

禁
止 

乃
至 

制
限
을 

하
는
데 

不

過
하
였
다
。 

卽 

主

로 

人
道
主
義
的 

見
地
에
서 

非
交
戰
者
에 

對
한 

攻
擊
禁
止 

一  

定

한 

武
器
의 

使
用

禁
止
、

無
防
守
地
域 

및 

非
軍
事
目
標
의 

砲
擊
爆
擊
禁
止
、
捕
虜
、
傷
病
者
의 

保
護
等
을 

規
定

한 

것
이 

그 

例
이
며 

이
러
한 

加
害
手
段

制
限
法
規
는 

一
 

九〇

七
年
에 

相
當
히 

廣
範
圍

하
게 

成
文
化
되
었
다
。
이
와

같
이 

一
 

次
大

戰
'前

에 

있
어 

서
는 

戰
爭
開
始
自

體
는 

統
制
하
지 

못
하
고 

다
만 

戰
鬪
行
爲
에 

對
하
여
서

만 

어
느 

程
度
의 

統
制
를 

加

하
였
는
데 

이
러
한 

方
法 

으
로
서
는 

到
底
히 

戰
爭
의 

弊
害
를 

根
本

的

으
로 

막
을
千
가 

없 

었
음
은 

勿
論
이
다
。

그
런
데 

一
 

次
大
戰
이 

끝
나
자 

이
번
에
는 

한
거
吾 

더 

나
아
가 

戰
爭
自
體
를 

禁
止
하
려
는 

傾
向
이 

생
기
게 

되
었
다
。
卽 

一
 

九 

一  

九
年
의 

國
際
聯
盟
規
約
에
서
는 

國
家
間
에 

紛
爭
이 

發
生
하
면 

國
際
聯
盟
理
事
會
、
總
會 

또
는 

仲
裁
裁
判
이
나 

司
法
裁
判
에 

提 

訴
하
여 

解
決
하
도
록 

規
定
하
였
고 

또 

國
際
聯
盟
規
約
에 

違
反 

하
여 

戰
爭
에 

呼
訴
하
는 

國
家
가 

있
으
면 

이
에 

對
하
여
서
는 

全
聯
盟
國
이 

共
同
的
인 

制
裁
를 

加
하
도
록 

規
定
하
였
다
。

또 

一
 

九
二
八
年
에
는 

所
謂 

不
戰
像
約
이 

締
結
되
어 

戰
爭
의 

拋

棄
를 

宣
言
하
고 

國
家
政
策
의 

手
段
으
로
서
의 

戰
爭 

(
卽 

變
略
戰
爭
을 

맞
#
)

과 

紛
爭
解
決
을

爲
한

戰

爭

및 

一
切
의

武
力
使
用
을

禁

ᅮ
0 0 

止
하
였
다
。

그
리
고 

一
 

九
四
五
年
의 

國
際
聯
合
憲
章
에
서
도 

紛I ； 厂

!
 

爭
의 

平
和
的 

解
決
과 

侵
略
行
爲
에 

對
한 

共
同
的
制
裁
에 

關
한 

規
定
을 

좀
더 

强
化
하
여 

戰
爭
防
止
에 

努
力
하
고 

있
다
。

또 

이 

外
에
도 

여
러 

個
別
的
인 

安
全
保
障
條
約
、
不
可
侵
條
約
이 

締
結 

되
어 

戰
爭
自
體
를 

禁
止
하
고 

있
다
。

이
와
같
이 

一  

次
大
戰
以
後
부
터
는 

國
際
聯
盟
規
約
을 

비
롯
한 

여
러 

條
約
에
서 

戰
爭
自
體
에 

呼
訴
하
는 

것
을 

禁
止
하
고 

있
으 

며 

따
라
서 

現
今
에 

있
어
서
는 

武
力
使
用
은 

오
직 

國
際
聯
合
憲 

章 

第
五
十 

一
 

條

에 

依
據
한 

自
衛
權
의 

行
使
인 

境
遇
와 

同
憲
章 

第
八
章
에 

依
據
한 

侵
略
行
爲
에 

對
한 

集
團
的
制
裁
를 

爲
한 

境 

遇
를 

除
外
하
고
는 

完
全
히 

禁
止
되
어 

있
는 

것
이
다
。

그
런
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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自
銜
를 

爲
한 

武
力
使
用
과 

制
裁
를 

爲
한 

武
力
使
用
은 

그 

自 

108
體
가 

積
極
的

인 

것
이 

아
니
고 

어
데

까
지
나 

侵
略
戰
爭 

또
는 

I  

紛
爭
解
決
을 

爲
한 

戰
爭
을 

前
提
로 

하
여 

이
를 

防
衛 

또
는 

制 

裁
하
기 

爲
한 

受
動
的
인 

武
力
行
使
이
므
로 

이
것
은 

侵
略
戰
爭 

과 

紛
爭
解
決
을 

爲
한 

戰
爭
만 

禁
止
되
면 

存
在
할 

餘
地
조
차 

없
는 

것
이
다
。

그
러
고 

보
면 

現
今
에 

있
어
서
는 

事
實
上 

戰
爭 

은 

그 

어
떠
한 

것
임
을 

莫
論
하
고 

모
든 

것
이 

禁
止
되
어 

있
다 

고 

보
a
수 

있
을 

것
이
다
。

그
러
기 

때
문
에 

國
際
聯
合
憲
章
에
서 

는 

全
文 

百
十 

一
 

條
에 

苴
하
는 

尨
大
한 

條
文

^
_

녀
서 

戰
爭
이
라

는 

文
句
는 

그 

前
文
의 

冒
頭
에
서 

r

.

.

.i

和
의 

慘
禍
로
부

터 

將
來
의 

世
代
를 

救
하
고
.
.
.

」
라
는 

한
마
디
만 

使
用
하

였
을 

뿐 

그 

外
에
는 

全
혀 

使
用
하
고 

있
지 

않
으
며 

이
것
을 

보
드
라
도 

으
눌
날
에 

있
어
서
는 

戰
爭
은 

完
全
히 

否
認
되
고 

있 

다
는 

것
을 

알 

千 

있
는 

것
이
다
。

뿐
만 

아
니
라 

이
번 

第
二
次
世
界
大
戰
을 

契
機
로 

하
고
는 

다 

시 

한
거
름 

더 

나
아
가 

戰
爭 

特
히 

侵
略
戰
爭
은 

이
를 

犯
罪
化 

하
려
는 

傾
向
까
지 

생
기
게 

되
었
다
。
即 

從
來
의 

國
際
法
에 

있 

어
서
는 

國内

法
과 

달
라 

不
法
行
爲
와 

犯
罪
의 

區
分
이 

되
어
있 

지 

않
었
으
며 

다
라
서 

戰

爭

도 

다
만 

條
約
上
으
로 

禁
止
되
어 

있
었
을 

뿐
으
로 

이
에 

違
反
하
면 

다
만 

事
後
에 

被
害
國
을 

救 

濟
하
여 

주
;

는
데 

끝
쳤
고 

加
害
國
에 

對
하
여 

刑
罰
을 

加
하
지
는 

않
었
다
。 

그
러
므
로 

戰
後
에 

加
害
國
이 

被
害
國
에 

支
拂
하
는

賠
償
도 

邢
法
上
의

«
金

.
보
다
는
民
事
法
上
의 

損
害
賠
償
으
로
서 

生

覺
되
었
다
。

그
것
이 

最
近
에 

斗
서
는 

戰
爭 

特
히 

•
變
略
戰
爭 

"
은 

그
違
法
性
이 

重
大
하
고 

被
害
國
뿐
만
-

아
니
라 

國
際
社
會
全 

體
에 

큰 

威
脅
을 

주
고 

害
惡
을 

끼
치
는 

것
이
므 

로 

마
치 

國内

法 

上
에
있
어
서
의 

殺
人
이
나 

强
盜
에 

該
當
되
는 

것
으
로 

보
아 

이 

를 

犯
罪
르 

規
定

하
려
는 

傾

向
이 

생
겼
고 

더
욱
히 

이
번 

二
次 

大
戰
後
에
는 

事
實
上 

侵
略
戰
爭
을 

敢
行
한 

獨
逸
과 

日
本
에 

對 
3
 

하
여
서
는 

그 

戰
爭
責
任
者 

卽 

侵
略 

戰
爭
을 

計

劃

準

備

開

始

1
:
0 

遂
行
한
者
드: 1
모
: ^
爭
犯
罪
人
으

로

서

裁
判
하

여

處
罰
을

하

였

다

广

- 0 

卽 

獨
逸 

눗

」
.«1
1 .

(
§
3

口6
끊
)

에 

있
어
서
의 

國
際
軍
事 

裁
判 

1
"
* 

廷
에 

依
한 

心

;̂
一
*-
以

下

의
 

獨
逸
首
級
戰
爭
犯
罪
人
의 

處
罰
과 

< 

日
本 

東
京
에 

있
어
서
의 

東
條
以
下 

首
級

戰
爭 

犯
罪
人
의 

處
罰 

， 

이 

그
것
이
다
。

이
와
같
이 

現
今
에 

있
어
서
는 

戰
爭
은 

다
만 

條
約
上
으
로 

禁 

止
되
어 

있
을 

뿐
만 

아
니
라 

特
히 

侵
略
戰
爭
은 

다
른 

一
 

般
的
인 

條
約
違
反
과 

區
別
하
여 

犯
罪
로
서 

規
定
하
고 

그 

責
任
者
는 

處 

罰
의 

對
象
으
로 

되
어
있
다
。
勿
論 

戰
爭
犯
罪
人
의 

處
罰
은 

嚴 

密
한 

法
理
論
的
見
地
에
서 

본
다
면 

여
러 

가
지
로 

難
點
은 

없
지 

않
다
。
卽 

戰
爭
은 

國
家
의 

行
爲
인
데 

그 

責
任
을 

個
人
에
게 

지 

울 

수 

있
느
냐
의 

問
題
、
最
高
責
任
者 

한
사
람
을 

處
罰
하
면 

모 

로
되 

上
部
외 

命
令
에 

依
하
여 

取
한 

行
動
에 

對
하
여 

責
任
을 

지
울 

수 

있
느
냐
의 

問
題
、
戰
爭
犯
罪
人
의 

處
罰
은 

只
今
까
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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處
罰
法
規
가 

없
었
으
므
로 

罪
刑
法
定
主
義
에 

對
한 

違
反
이 

아 

니
냐
의 

問
題
等
이 

그
것
이
다
。

勿
論 

이
러
한 

몇
가
지 

點
에 

있 

어
서
는 

理
論
的
으
로 

充
分
히 

撿
討
하
여
야
할 

餘
地
는 

있
다
。 

그
러
나 

적
어
도 

侵
略
戰
爭
이
라
는 

行
爲
는 

그 

自
體
가 

國内

法 

上
의 

殺
ᄉ
이
나 

强
盜
以
上
으
로 

더
큰 

罪
惡
이
라
는 

것
은 

到
底 

히 

否
認
할 

수 

없
을 

것
이
고 

또 

現
在 

各
國
家
의 

法
的 

確

信

도 

이 

點
에 

있
어
서
는 

完
全
히 

一
 

致
되
어 

있
다
고 

볼 

수 

있
다
。 

그
러
므
로 

이
번
의 

獨
逸
과 

日
本
에 

있
어
서
의 

戰
爭
犯
罪
人
處 

罰
의 

先
例
는 

적
어
도 

戰
爭
의 

犯
罪
化
를 

指
向
하
는 

國
際
法
의 

決
定
的
인 

傾
向
이
라
고 

할 

수 

있
을 

것
이
다
。

三
、

國

際

聯

合

憲

章

下

의 

戰
爭

위
에
서 

말
한
바
와 

같
이 

現
在
에 

있
어
서
는 

戰
爭
은 

一
 

般
的 

으
로 

禁
止
되
어 

있
고 

特
히 

侵
略
戰
爭
은 

犯
罪
로
서 

認
定
되
게 

되
었
다
。

이
리
하
여 

武
力
의 

使
用
이 

容
許
되
는 

것
은 

다
만 

國 

際
聯
合
憲
章
에 

依
한 

自
衛
權
의 

行
使
의 

境
遇
와 

侵
略
者
에 

對 

한 

集
團
的
制
裁
의 

境
遇
에
만 

局
限
되
게 

되
었
다
。

그
런
데 

이 

러
한 

自
衛
를 

爲
한 

武
力
使
用 

및 

集
團
的
制
裁
를 

爲
한 

武
力 

使闬

은 

從
來
의 

戰
爭
과
는 

그 

性
格
이 

全
혀 

相
異
한 

것
이
다 

卽 

自
衛
를 

爲
한 

武
力
使
用
은 

他
國
으
로
부
터
의 

侵
略
行
爲
를 

防
衛
하
기 

爲

하
여 

取
하
는 

不
得
己
한 

_

이
며 

이 

措

置

도

國
際
聯
合
安
全
保
障
理
事
會
의 

嚴
格
한

.
統
制
를 

받
게 

되
어
있
는 

것
이
다

o 

따
라
서 

自
衛
權
의 

行

使

도 

現
在
에 

있
어
서
는 

從
來 

에 

있
어
서 

처
럼 

無
制
限
하
게 

할 

千 

있
는 

것
이 

아
니
고 

어 

데
까
지
나 

國
際
聯
合
의 

統
制
下
에
서
만 

一
 

時
的
으
로 

許
容
되
는 

데 

不
過
한 

것
이
다
。 

또 

集
團
的
制
裁
를 

爲
한 

武
力
使
用
도 

各
國
家
의 

自
由
意
思
에 

依
한 

個
別
的
인 

武
力
使
用
이 

아
니
고 

侵
略
者
에 

對
한 

警
察
行
爲
로
서 

國
際
聯
合
의

、
指
示
와 

決
定
에 

依
한 

行
爲

인 

것
이
다
。
따
라
서 

이
러
한 

武
力
使
用
은 

國
際
聯 

合
에 

i

한 

集
團
安
全
保
障
의 

테
두
리 
内

에
서
의 

行
爲
인 

것
이 

다
。
이
리
하
여 

요
늘
날
에 

와
서
는 

從
來
의 

戰
爭
의 
概

念
은 

國 

際
聯
合
의 

集
團
安
全
保
障
의 

槪
念
속
에 

發
展
으
로 

解
消
되
었
다 

고

할

수
 

있
다
。 

그
러
므
로 

現
在
에
는 

國
家
의 

武
力
行
使
는

ᅀ
 

으
직 

國
際
聯
合
憲
章
의 

範
圍内

에
사
만 

集
團
安
全
保
障
을 

爲
한 

L
0 

措
置
로
서
만 

容
許
되
어 

있
는
것
이
다
。 

■
 

|£ᅭ

 

끝
으
로 

이
러
한 

戰
爭
槪
念
의 

變
遷
에 

따
라 

一
 

言
하
여
야 

할

1
 

것
은 

中
立概

念
의 

變
遷
이
다
。

中
立
槪
念
이
란 

元
來 

戰
爭
이 

紛
爭
解
決
方
法
으
로
서 

認
定
이
되
고 

또 

戰
爭
이 

直
接 

이
에 

參 

加
한 

當
事
國
만
의 

利
害
關
係
事
項
으
로 

認
定
되
었
을 

때
의 

槪 

念

으
로
서 

交
戰
國
에 

對
한 

第
三
國
의 

公
平
과 

無
授
助
를 

그 

中
心
內
容
으
로 

하
고 

있
던 

것
이
다
。

그
러
나 

으 

늘
과 

같
이 

戰 

爭
自
體
가 

禁
止
되
고 

또 

戰
爭
은 

곧 

國
際
社
會
全
體
의 

重
大
한 

利
害
關
係
事
項
으
로 

認
定
되
고 

있
는
때
에 

있
어
서
는 

局
外
에
서 

中
立
을 

維
持
한
다
는 

것
은 

있
을 

수 

없
게 

되
었
다
。

따
라
서 

國
際
聯
合
* ,
章
에

依
한

集
團
安
全
保
障
體
制
下
에 

있

어

서

는

戰 

爭
槪
念
과 

同
時
에 

中
立
槪
念
도 

또
한 

그 

자
취
를 

감
추
어 

버 

리
게 

된
것
이
다
。 

'
 

(
筆
者 

梨
大
敎
授
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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人

一 

과
 

一
宗
一 

一

敎

軍
人
이
라
고
해
서 

宗
敎
가 

特
別
히 

必耍

하
다 

或
은 

必
要
없 

다
는 

論
理
는 

成
立
이 

안
된
다
。
軍
人
이
거
나 

아
니
거
나 

그 

職 

務
如
何
가 

宗
敎
의 

必
要 

如
何
를 

規
定
지
을 

수 

없
는 

것
은 

누 

구
나 

다 

생
각
하
는 

바
이
다
。

그
런
고 

로 

軍
人
과 

宗
敎
라
는 

題 

目
이 

論
理
에 

맞
지
아
니
하
는 

題
目
같
으
나 

그
러
나 

特
別
히 

생 

각
해 

보
려
고
하
는 

그
러
한 

意
昧
에
서 

無
意
昧
하
지
는 

않
다
고 

생
각
한
다
。

나 

自
身
은 

軍
人
生
活
을 

하
여
보
지 

못
하
였
다
。

그
러
나 

軍 

人
과 

같
은 

心
情
으
로 

싸
워
가
며 

사
러

.
간
다
。
「
니
체
」

같
은 

有 

名
한 

哲
學
者
는 

戰
爭
이 

이
러

났
을
때 

大
學
敎
授
를 

지
버
치
우
고 

銃
을 

드
렀
다
。

그
리
고 

有
名
한 

社
會
學
者
요 

經
濟
學
者
인

「
막 

쓰 

.
베
버
」
敎
授
는 

軍
人
生
活
에
서 

人
間
을 

理
解
하
였
다
。
戰
爭
은 

수 

많
은 

文
學
作
品
•
美
術
作
品 

其
他
의 

藝
術
作
品
을 

만
드
러 

내
였
다
。

또
한 

文
化
面
에 

있
어
서 

또 

國
民
生
活 

全
體
에 

있
어

엄

요

업

55

서 

急
激
한 

變
化
를 

이
르 

킨
다
。

이
렇
게 

軍
人
生
活
이
란 

어
떠 

h
LVJ

한 

커
다
란 

충
동 

가
운
데
서 

사
는 

生
活
이
다
。

또
한 

人
間
으
로 

서
는 

가
리
움
이
없
는 

人
簡 

그
대
로
의 

狀
態
에 

놓
여 

있
는 

生
活 

이 

즈
「
軍
人
生
活
이
다
。

이
러
한 

生
活
속
에
서 

우
.

리
는 

宗
敎
와 

의 

關
係
를 

생
각
해 

보
려
고 

한
다
。

첫
째
로 

宗
敎
는 

人
間
을 

바
로 

보
는
데
있
다
。
人
間
이
란 

限 

없
이 

더
러
운
것
이
다
。
극
히 

利
已
的
인 

것
이
다

o
「
토
마
스 

•
합 

쓰
」
는 

人
間
을 

극
히 

더
러
운 

싸
우
려
고 

만
하
는 

狀
態
에
서 

살
고 

있
는 

것
으
로 

表
現
하
였
다
。 

아
모
리 

人
間
이 

잘
났
다
고
해
도 

아
모
리 

人
間
이 

훌
공
하
다
고
해
도
、 

아
모
리 

그 

人
間
이 

든
이 

많
다
고
해
도
、
아
모
리 

그 

人
間
이 

地
位
가 

높
다
고
해
도 

그
것 

은 

그 

人
間
을 

장
식
한 

한
개
외 

장
식
品
에 

不
過
하
다
。
日
帝
時 

代
에 

그 

무
시
무
시
하
던 

軍
人
과 

瞥
察
官
도 

八
、

一
 

五
가 

되
어 

그 

軍
服
裝
이 

人
形
에 

걸
쳐
놓
은 

衣
服
같
이 

되
고 

말
때 

그 

人 T

•丄



間

도 

별
것
이 

없
었
다
。
어
느 

親
舊
가 

말
하
기
를 

自
己
가 

高
職 

에 

있
을
때 

모
든 

사
람
이 

굽
실
거
리
기
에 

자
기
를 

보
고 

굽
실 

거
리
는
줄 

아
렀
더
너 

그 

職
을 

그
만
두
고 

나
와

, 

한 

市
民
이 

되 

고 
보
니 

누
구
하
나 

自
己
音 

尊
敬
하
지 

않
드
라
고 

卺
쓸
하
게 

말 

함
을 

들
었
다

b

、
 

「
그 
는 

이
렇
게 

사
렸
다
」
라
는 

책
을 

쓴 

故 

鄭
景
玉

敎
授
는 

말
하
기
를 

人
間
의 

知
識
이
란 

거
지
가 

누
더
기 

옷
을 

이
분
것
과 

같
으
다
고 

말
하
였
다
。
이
것
저
것
을 

따
서 

干

며
 

놓
은

것
이 

人
間 

의 

知
識
이
라 
고 

말
하
였
다
。

그 
는 

다
시 

繼
續
하
여 

말
하
기
를 

人 

間
은 

다 

벌
거
벗
고 

沐
浴
湯
에 

드
러
가
있
는

■
그
대
로
가 

人
間
이 

라
고 

말
하
였
다
。
다 

벗
고
나
면 

人
間
은 

마
찬
가
지
이
다
。
「막
스 

•
베
버
」
는 

이 

다 

버
슨
狀
態
외 

人
間
을 

軍
人
生
活
에
서 

보
았
다
。

宗
敎
的
으
로 

말
하
면 

人
間
을 

다 

벗
겨
놓
으
면 

人
間
은 

다 

罪
人
이
라
는 

結
論
에 

到
達
한
다
。
이
것
을 

軍
人
生
活

에

서 

더
욱 

쉽
게 

發
見
할
千 

있
다
는 

것
이
「
베
버
」의 

經
驗
인
뭇
하
다
。

이
렇
게 

人
間
을 

罪
人
으
로 

볼
때 

이
러
한 

人
間
에 

환
멸
을 

느
끼
고 

또 

이
러
한 

人
間
狀
態
에
서 

버
서
나
려
는 

그
러
한 

心
理
狀
態
를 

가 

지
게
된
다
。
人
間
은 

人
間
그
대
로
를 

滿
足
하
지
못
한
다
。
人
間
의 

理
性
은 

또 
다
시 

더
러
운 

自
己
의 

人
間
性
을 

一
 

面 

肯
定
하
면
서 

도 

이
를 

否
定
하
려
고
한
다
。
즉 

自
己
狀
態
를 

그
대
로 

두
려
고 

I  

하
지
않
는
다
。

이
것
이 

즉 

人
間
의 

理
性
이
다
。
여
기
서 

人
間
의 

1 

理
性
은 

完
全
者
혹
은 

最
高
외 

價
値
者
인 

하
나
님
을 

向
하
여 

부 

11
르
짓
게 

되
는
것
이
다
。

이
것
이 

곳 

宗
敎
狀
態
에 

드
러
가
는 

人 

一
 

間
이
다
。 

、

들
태
로 

軍
人
生
活
은 

위
에
서 

말
한
바
대
료
，
急
激
한 

變
動
속 

에
서 

사
는
것
이
다

) 

이
러
한 

急
激
한 

變
動
은 

새
로
운 

歷
史
를 

創
造
한
다
0 

文
化
的
으
로 

社
會
的
、

政
治
的
으
로 

모
든
面
에 

새 

로
워
지
거
니
와 

人
間
的
으
로 

도 

새
로
워
지
는 

歷
史
가 

이
루
어
질 

수
있
는 

場
所
가 

軍
門
이
다
。

새
로
운 

사
람
이
된
다
는
것
은
위
에 

서
말
한
바
로 

강
한 

충
동
에
서 

變
하
여 

새
사
람
되
는
것
을 

意
味 

한
다
。
여

기

서

m-
人
의 

生
活
。미 

뛰
어
오
르
는 

飛
躍
이 

생
겨
진 

다
。
즉 

宗
敎
的
인 

것
에
로 

뛰
어
으
르
는 

비
약
이 

생
겨

질
수
있 

는 

것
이
다
。

그
러
나 

여
기
서 

具
體
的 

事
實
에
있

,
어
서 

軍
人
의
生
活
은 

虛 

無
主
義
的
인 

自
暴
自
棄
的
인 

傾
向
이
많
다
。

이
것
이 

즉 

民
族
의 

悲
劇
이
다
。
나
라
의 

기
둥
이 

썩
어
저 

드
러
가
는 

悲
劇
이
다
。
靑 

年
들 

머
리
에 

理
性
이 

없
어
지
는 

墮
落

이
다
。

이
것
이 

果
然 

民 

族
의 

悲
劇
이
요 

A
間
의 

墮
落
이
라
면 

이
를 

무
엇
으
로 

막
어
낼 

것
인
가 

이
것
이 

深

刻
한 

우
리
의 

問
題
이
다
。 

6

다
음
으
로 

또
다
른
하
나
의 

具
體
的
인 

問
題
는 

軍
人
은 

戰
爭 

L
D 

時
에 

敵
을 

죽
이
는
것
인
데 

이
러
한 

行
爲
와 

宗
敎
的
信
仰
斗 

合

一O

 

致
되
는
가
의 

問
題
이
다
。
이
것
이 

즉 

宗
敎
와 

戰
爭
問
題
이
다
。
1
 

이 

問
題
는 

따
로
히 

써
야
할 

問
題
이
나 

結
論
만
을 

말
한
다
면 

宗
敎
는 

個
人
的
인
面
에 

重
點
을 

두
고
있
는
것
이
다
。

戰
爭
이
란 

民
族
倫
理
問
題
이
고 

個
人
倫
理
問
韙
가 

아
니
다
。

그
런
고
로 

이 

러
한
것
은 

問
題
가 

되
지
않
는
다
고 

나
는 

생
각
한
다
。

結
論

으
로 

나
는 

말
하
고
싶
다
。

軍
人
이 

높
은 

理
想
을 

가
질 

때 
I

화
族
의 

理
想
이 

實
現
된
다
。
軍
人
이 

健
全
할

때

S -
族
의 

將 

來
가 

健
全
하
다
。
이 

理
想
과 

健
全
이 

어
데
서 

으
겠
는
가

? 

배 

부
른 

밥
에
서 

취
하
는 

술
에
서 

그
러
치
않
으
면 

돈
에
서 

오
겠
는 

가
?

그
러
치
않
으
면 

階
級
章
에
서 

오
겠
는
가

? 

이
것
에
대
한 

對 

答
은 

讀
者
自
身
이 

생
각
할 

解
答
이
다
。 

(筆
者 

牧
師
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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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
리
空
軍
에
서 

처
음
으
로 

往
復 

約 

二
千
六
百
「
마
일
」
이
나
되
는 

香
港
에 

渡
洋
飛
行
을 

하
게
된 

歷
史
的
인 

飛
行 

에 

飛
行
時
間
이 

不
過 

몇
時
間 

안
되 

는 

未
熟
한 

本
人
이 

一
 

行
의 

一
 

員

으 

로 

參
加
키
로 

決
定
되
었
을 

때 

生
後 

初
有
의 

일
임
을 

생
각
하
니 

조
바
심
이 

났
었
읍
니
다
。

그
러
나 

여
러 

先
任
將
校
任
의 

指
導 

아
래 

無
事
히 

任
務
를 

마
치
고 

돌
아 

와
보
니 

感
槪
가 

새
로
워
지
며 

짧
은 

海
外
旅
程
이
었
것
만 

그
래
도 

보
고 

듣 

고 

느
진 

가
지
가
지
의 

記
憶
이 

走
馬 

燈
처
럼 

腦
裡
를 

맴
돌
고 

있
읍
니
다
。 

허
나 

마
음
만 

앞
설
뿐 

筆
舌
로
서 

表 

現
을 

다
하
지
못
한
채 

未
熟
함
을 

무
롭

쓰
고 

「
코
메
토
」
誌 

를 

通
해
서 

將
兵
여 

러
분
에
게 

感
懷
외 

1

端
을 

披
汀
하
고 

자 

합
니
다
。

☆

美
戰
術
空
軍 

基
地
『冲
繩
』
 

「
오 
끼
나 
와
」

出
發
日
字
인 

六 

月
二
十
四
日 

새
벽 

六

時

申

攸

俠

大

領 

任

金

良

昱

中

領

任 

等
全
員
이

「
부
리
1 

핑
」
室
에 

모
였
으
나 

氣
象
不
良
으
로 

뒤
■

永

«
高

空甜B

輝 

行

空

飛五第



늦
게 

出
發
하
게 

되
었
다
。

基
地
指撢

所 

앞
에
는 

團
長
任
을 

비
롯 

한 

여
러
參
謀
께
서 

우
리
들
의 

出
發
을 

기
다
리
고 

있
었
다
。

豫
定
時
間
보
다
도 

約 

四
時
間
後
인 

午 

前 

十
時
五〇

分 

우
리
들
의 

壯
途
를 

祝 

福
해 

주
시
는 

여
러
분
의 

歡
送
을 

받
으 

며 

全
機 

無
事
히 

離
陸
하
여 

一
 

路 

目
的 

하
는 

O
K
I

N
A
W
A
로 

機
首
를 

잡
았 

다 
o飛

行
途
中 

氣
象
이 

如
意
치 

못
하
여 

各
機
는 

計
器
飛
行
狀
態
로 

雲
中
飛
行
을 

하
였
으
나 

日
本
九
州
南
端
의

「
鹿
兒
島
」 

€-
左

로 

멀
리 

바
라
볼
수
있
는 

곳
에
서 

부
터 

점
점 

구
름
이 

트
이
기 

시
작
하
더 

니 

O
K
I

N
A
W
A
를 

희
미
하
게 

볼
수 

있
는 

地
點
부
터
는 

구
름
을 

點
點
히 

볼 

수
있
을
뿐 

맑
은 

날
씨
였
다〇  

目
的
하
던 

O
K
I

N
A
W
A 

上
空
에 

一  

이
르
러 

秩
序
整
然
하
게 

자
리
잡
은 

家
屋 

113
과 

新
裝
路
를 

내
려
다
보
니 

二
次
大
戰
時 

一  

외 

激
戰
場
이
라
고 

말
할
수 

없
을
만
큼 

復

舊
되
어 

警
嘆
하 

였
다
。

O
K
I

N
A
W 

A
외 

K
A
D
E 

N
A
基
地
에 

全

機 

無
事
히 

着
陸 

하
고 

보
니 

그
基 

地
야
말
로 

戰
術 

空
軍
基
地
로
서
외 

面
目
을 

如
實
히 

보
여
주
는 

훌
중 

한 

設
備
、
建
物
、

그
리
고 

周
圍
瑗 

境
等
이 

갖
취
져 

우
리
나
라
에
서
는 

볼
수
없
을
만
큼 

充
實
하
였
음
을 

'

느
꼈
다
。

南
쪽 

다
울
게 

바
람
에 

습
기
가 

있
어 

몸
이 

끈
적
공
적
하
였
다
。 

그
곳 

基
地
指 

撣

所
에 

들
어
서 

보
니 

울
굿
불
굿
한 

웃 

차
림
의 

美
國
女
性
과 

어
린
애
들
이 

보
여

美
國
本
土
의 

어
느 

空
港
과
도 

같
은 

風 

景
이
었
다
。

☆ 

椰
子
樹
그
늘
진
台
北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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{
O
K
I

N
A
W
A 
의 

오
막
사
리
집
냐

全
員
은 

畫
食
을 

마
치
고 

午
後 

늦
게 

O
K
I

N
A
W
A
基
地
를 

離
陸
하
였
다〇

그
때
문
에 

二
十
時
에
야 

自
由
中
國
의 

臨
時
首
都
인 

台
北
基
地
에 

到
着
하
였
다
。

當
地
駐
在
의 

金
弘 

一
 

大
使
를 

비
롯
하 

여 

僑
胞 

몇
몇
분 

그
리
고 

中
國
空
軍
의 

台
北
基
地圑

長
이 

우
리
들 

一
 

行
을 

기
다 

리
고 

있
었
다
。
아
마 

며
칠
율 

두
고 

우
리 

들 

一
行
의 

到
着
을
기
다
리
고 

있
었
던 

模
樣
이
다
。

우
리
空
軍
과 

꼭
같
은 

任
務 

와 

重
大
한 

課
題
를

'
앞
에 

두
고
있
는
、中 

國
空
軍
、

다
시
말
하
면 

우
리
空
軍
의

,
北 

進
南
北
統 

一
 

과 

自
由
中
國
의 

本
土
解
放 

이
라
는 

같
은 

課
題
를 

目
前
에 

두
고 

있 

는 

自
由
中
國
空
軍
將
兵
을 

對
하
매 

스
스 

로 

반
가
움
과 

同
志
的
인 

友
誼
가 

복
바 

쳐 

을
라
으
며 

아
울
러 

그
들
의 

嚴
格
한 

軍
紀
를 

目
擊
하
고 

그
들
의 

本
土
解
放
의 

氣
慨
와 

굳
은 

決
意
를 

엿
볼
수
있
는
둣 

싶
었
다
。

거
리
에 

그 

늘
진 

揶
子
樹
는 

南
洋
의 

情
緖
를 

풍
경
주
었
으
며 

商
店
에 

가
득
찬 

「
바
나
나
」
「
과
인
박
플
」
、 

그
리
고 

수
박 

은 

우
리
들
의 

口
昧
를 

담
북 

돋
구
어 

주

었
다 
0

中
國
의 

名
物
인 

三
輪
車
는 

到
處
에
서 

흔
히
볼
수 

있
었
고 

自
由
中
國
將
兵
이 

自 

轉
車
로 

退
勤
하
는
것
을 

無
數
히
 

보
았
을 

때 

거
기
서
도 

그
들
의 

決
章
를 

짐
작
할 

수 

있
었
다
。

自
由
中
國
의

首
都
이
면
서
도 

우
리
나

라 

서
울
에
比
해 

高
級
車
가 

적
은
것
을 

3
 

또
한 

보
았
을 
때 

그
들
의 

儉
素
한 

生

活

【0 

面
과 

아
울
러 

自
立
經
濟
確
立
에
의 

努
力
뚀
 

을 

찾
아
볼
千
있
어 

매
우 

부
러
웠
으
며 

본
받
을 

일
이
라
고 

생
각
하
였
다
。 

그
들 

은 

民
官
軍
이 

合
心
合
力
해
서 

失
地
回
復 

本
土
解
放
을 

至
上
課
題
로 

삼
고
있
음
을 

如
實
히 

目
擊
하
였
다
。

中
國
空
軍
將
校
宿
所
에
서 

一
 

泊
한 

다 

음 

翌
日 

일
찍
이 

出
發
할 

豫
定
이
었
었 

는
데 

通
信
裝
置
외 

一
部
를 

c
A

T
에
서 

借
用
하
는 

關
係
로 

十
二
時
十
分
에 

台
北 

基
地
를 

離
陸 

一
 

路 

香
港

으 

로 

向

했
다
。

☆ 

異

國

情
緒

그
옥
한 

香
港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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最
終
目时

地
인 

香

港

K
A
I

T
A
K 

基
地
에 

全
機 

無
事
히 

着
陸
한
것
이 

十 

五
時
三
十
分
이
었
다
。

이
곳
은 

國
際
的
으
로 

알
려
져
있
는 

英 

國
植
民
地
의 

단

하

나

인

OJ
K
A
I

T
A 

K 
空
港
은 

前
面
이

D
I

A
M
O 

•
 

N
D 

H
I
L
L 

다
른 

한
쪽
은 

바
로 

港
口
의 

기
슭
에 

接
해 

있
으
며 

또 

한
쪽
은 
絕

壁 

에 

둘
러
쌓
여 

있
는
것
이 

恰
似 

우
리
나
라 

외 

橫
城
飛
行
場 

같
아
서 

着
陸
에 

注
意
를 

要
하
였
다
。

飛
行
機
에
서 

내
리
자 

香
港
駐
在
韓
國 

領
事舘

외 

副
領
事
께
서 

우
리
들 

一
 

行
을 

迎
接
해 

주
셨
다
。
諸
般 

整
理
가 

끝
나
자 

副
領
事
의 

案
內
로 

全
員
이 

I
M
MI
G
?o
> 

H
I

O
Z O

F
T

IC
W

로 

가
서 

旅
券
외 

調
査 

와 

書
類
記
入
等
의 

手
續
을 

끝
내
고 
税
 

關
課
로 

거
쳐 

自
動
車
로 

飛
行
場
에
서 

約 

三
마
일
이 

되
는 

九
龍
市
內 

金
門
酒 

店(G
o

ld
s

 G
a
te

fflo
te

l )

 
으
로 

向
하
였 

다
。그

곳
에
서 

申
大
領
任
과 

副
領
事
로 
부

터 

여
러
가
지 

注
意
事填

을 

들
었
다
。
이

곳
의 

風
習 

言
語
等 

詳
細
한 

말
씀
을 

들 

은
다
음 

旅
裝
을 

풀
었
다
。

그
호
릴
은 

서
울
의 

半
島
호
릴
보
다 

적 

었
으
나 

規
模
와 

施
設
이 

평
장
하
였
다
。

☆

香 

港

「
極
東
의 

寶
國
」

「
世
界
의 

交
叉
路
」 

다
시

말

하

면

「
東沣

과 

西
洋
의 

交义

地J  

가 

香
港
이
다
。

어
쨌
던 

香
港
은 

觀
光
客 

외 

中
心
地
이
며 

貿
易
의 

中
心
地 
產

業 

외 

中
心
地 

交
通
의 

交
叉
地
로
서 

매
우 

重
要
한 

英
國
의 

直
轄
植
民
地
이
다
。

西
紀 

一
 

八
四 

一  

年 

阿
片
戰
爭
末
에 

中 

國
은 

香
港
島
를 

英
國
에
게 

讓
渡
했
으
며 

뒤
이
어 

一
 

八
六〇

年 

九
龍
本
土
도 

借
用 

契
約
에 

加
算
되
었
다
。

英
國
統
治
下
에 

따
라 

九
龍
本
土
의 

岩 

石
만
외 

섬
은 

非
常
한 

重
要
性
율 

띄
우 

게
되
어 

世
界
에 

있
어
서 

最
大
의 

物
資 

集
散
地
로 

變
했
다
。

香
港
은 

로
맨
스
와 

胃
險
을 

聯
想
케
하
며 

그 

이
름
마
저 

매

〈
村
落
이
룬 

관
크
선

,
舟
)

V

우 

로
맨
틱
하
고 

異
國
情
緖
的
이
다
。

香 

港
의 

뜻
인
족 

芳
香
외 

港
口
를 

意
昧
하 

고 

本
土
의 

九
龍
은 

아
홉
마
리
외 

龍
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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意
味 
한
다
。

芳
香
의 

港
口
와 

아
홉
마
리
외 

龍
을 

比

해

—?
一
 

어
느
쪽
이 

더
욱 

로
맨
틱
하
며 

胃
險
的
이
며 

스
릴
이 

있
겠
는
가

?

<

中
國
人
商
街

>

香
港
은 

뉴

1
욕
市
와 

런
던
市
보
다
는 

적
은 

곳
이
나 

世
界
各
國
人
이 

살
고 

出 

入
하
며 

摩
天
樓
를 

聯
狀
케
하
는 

高
層
建 

物
이 

즐
비
하
여 

우
리
들 

異
國
人
의 

눈 

을 

恍
惚
케 

하
였
다
。
香
港
과 

九
龍
에
서 

中
共
九
民
이 

사
는 

附
近
까
지
는 

매
우 

가
까
운 

距
離
임
으
로 

한
시
간
의 

汽
車
로 

달
수 

있
다
'o

民
衆
의 

通
俗
的
인 

信
仰
과 

槪
念
에 

反
해
서 

香
港
은 

退
步
한

곳

이 

아
니
고 

가
장 

流
行
의 

尖
端
을 

가
는 

곳
이
며 

世 

界

어
느 

1  

流
都
市
에
도 

못
지
않
게 

現 

代
的
이
다
。

香
港
의 

道
路
는 

께
끗
하
고 

잘 

補
修 

되
어 

있
었
으
며 

最
新
式 

美
英
의 

自

動 

車
가 

거
리
에
서 

흔
하
게 

눈
에 

면
다
。

反
面 

中
國
을 

表
象
하
는 

人
力
車
도 

많
이 

블
수 

있
었
다

o

우
리
나
라
와 

特
異
한 

한
가
지
는 

女
子 

들
의 

運
轉
을 

許
多
하
게 

보
았
으
며 

自 

動
車 

뒤
의 

白
板
에 

紅

色

으

로

「
學
字
」 

를 

써
붙
인 

車
를 

흔
히 

보
았
다
。 

그
곳 

사
람
에
게 

質
問
해
보
니 

運
轉
免
訴 

없
이 

運
轉
을 

배
우
는 

사
람
들
이
라
한
다
。

또
하
나 

特
異
한
것
은 

中
國
人 

商
店
에 

서
는 

에
누
리
를 

三
分
之
二
以
上 

하
는
것 

이 

普
通
이
다
。 

에
누
리
고
a
하
지
않
고
서 

는 

물
건
을 

샀
다
는 

맛
이 

안
나
는 

모
양

이
다 

a
九
龍
과 

香
港 

사
이
에
서 

많

은

「장 

크 J

船
을 

볼个
 

있
는
데 

살
림
을 

배
안
에 

서
하
며 

그
들
은 

出
生
해
서 

生
涯
를 

마 

칠 
때
까
지 

배
에
서 

지
낸
다
고 

한
다 
0

그 
들
의 

最
高
의 

希
望
과 

最 
後
의 

希 

望
이 

子
息
을 

큰 
배
의 

船 
員

으
로 

기
르 

는 

것
이
라

JI.-
들
었
다
。
이
를 
테
면 

그
들 

의 

一
 

生
의 

所 
願
이 

大 
船
의 

船 
員
이 

된 

다
는 
것
이
라 

한
다
。

그
럼
으
로 

배
서 

번 
니
니

 ̂

돈
은 

上
陸 
하
여 

銀
行
에 

預
金 
한
다
고 
하 
^

;5

 

며 

그
들
의 

預
金
額 
이 

또 
한 

無 
視 
못
할

^
쇠 

程
度
의 

額
數
라 

한
다
。 

1

☆ 

그
들
의 

風
習 

,

香 
港
은 

煙
草
와 

술
을 

除
外
한 

어
떤 

것
이
던 

輸
入
이 

許
可
되 
어 

있
다
。
各 
者 

외 

職

業
撰
擇
은 

自
由
이 
다
。
中
國
의 

祭 

日
과 

儀
式
의 

大 
部 
分
은 

몇 

十
年 
이
나 

이
어 
내
려
온 

信
仰
과 
慣
習
에 拫

據
한 
다
。

中
國 
人
들
은 

大 
部 
分
의 

祭 
日
에
는 

爆 

竹(
F

ir
e

o -
l-i
glc 广 erw

)

으
a
을
리
며 

大
事 

를 

즐
긴
다 

한

'
다
。
이
모

1 

커
다
란 

祭 

典
에 

있
어
서 
.吉

兆
의 

動
物
인 

龍
、
獅 

子 

1  

角
獸
가 

包
含
되
지 

않
고
서
는 

그 

儀
式
이 

完
유
한 

格
式
에 

맞
았
다
고 

보표 

스
r 
없
을 

程
度
로 

그
러
한 

動
物
들

의

m '

形
을 

많
이 

볼
수 

있
다
。 

(
꿀
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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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現代詩의 理解와 鑑賞〉

現代詩의 難解性

알기쉬운 詩와 어려운 詩의 限界

金 奎 東

시
(

詩
)

를 

사
랑
한
다
거
나 

시 

쓰
기
를 

즐
겨
하
는 

사
람
은 

많
어
도 

정
작 

현
대
시 

(
現
代
詩
)

를 

깊
이 

이
해
(

埋
解
니
하
고
、
이 

것
의 

존
재 

이
유
와 

그 

가
치
(

價
値
)

를 

바
투 

인
식
하
고 

있
는 

사
람
은 

극
히 

드 

문 

것
이 

사
실
이
다
。

한
폭
의 

추
상
화夂

抽
象
書
)

룰 

대
할
때 

도
대
체 

무
슨 

의
미
인
지 

저
렇
게 

생
긴 

사
람
의 

형
체
(

形
體
)

란 

이
해 

할
千 

없
다 

는 

소
리
를 

듣
게 

되
는 

것
과 

마
찬
가
지 

로 

사
람
들
이 

시
를 

읽
고
서
도 

역
시 

무 

슨 

뜻
인
지 

저
만 

아
는 

소
리
를 

하
고 

있 

는
데 

불
과 

하
다
는 

말
을 

하
는 

것
을 

종 

종 

듣
게 

된
다〇

그
림
이
나 

음
악
(

音
樂
〕
이
나 

시
(

詩
)

나 

모
두 

마
찬
가
지
로 

많
은 

사
람
에
게 

읽
히 

워
서 

11

것
이 

지
니
는
바 

내
용
(

內
容
〕
、

즉 

작
품
의 

의
미
(

意
味
)

가 

이
해
되
어
서 

어
떤 

공
감
(
共
感
)

을 

자
아
낼 

수 

있
어
야 

훌
륭
한 

예
술
이
지 

자
기 

혼
자
만 

아
는 

그
림
이
나 

음
악
이
나 

시
를 

만
들
어 

냈
댔

자 

아
무 

소
용
(

所
用
)

도 

되
지 

않
는
다
는 

말
을 

하
는 

사
람
들
이 

많
이 

있
다
0 

이
것
은 

옳
은 

주
장
0
王

張

)일
수
가 

있 

을
까

! 

물
론 

앞
으
로
는 

그
렇
게 

되
어
야 

만 

하
겠
고 

또 

직
접 

그
림
을 

극
러 
는 

사 

람
이
나 

시
를 

쓰
는，

사
람
들
도 

이
것
을
3
 

바
라
마
지 

않
는 

일
일 

것
이
다
6

 

그
러
나 

예
술
작
품
(藝

術
作
口
‘0

이
라
는
1

-〇 

것
은 

우
리
들
의 

주
변
에 

널
려
서 

있
는
1
 

실
용
적
(

實
用
的
〕
인 

물
건
과
는 

달
라
서 

어
디
까
지
나 

미
적
가
치
관
념
(

美
的

價
値
觀 

念
)

외 

테
두
리

,
위
에
서
만 

음
미
K

8

되 

고 

검
토
되
어
야 

할 

물
건
이
라
는 

것
을 

잘 

알
아
둘 

필
요
가 

있
다
。

다
시 

말
하
면 

작
품
의 

본
질
(

本
質
)
에 

대
한 

옳
은 

과
악
(
把
握
)
、
즉 

작
품
의 

물 

질
성
(

物
質
性
)
에 

대
한 

고
양 

있
는 

안
목 

(眼
目

)
이 

서 

있
어
야 

그 
것
을 

옳
게 

형 

수
(
亨
수
)

할
수
가 

있
는 

동
시
에 

그
것
을 

감
상
해 

낼

于
가 

있
다
는 

말
이
다

0 

간
관 

그
림
은
「피
카
소
」
나 

「마
터
스
」

의 

그
림
에 

비
할
나
위
도 

없
이 

많
은 

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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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
외 

만
족
감
(滿

足
感
)

을 

채
워
줄
수
가 

있
으
며 

고
향
곡
(

交
響
曲
)

은 

좀
처
럼 

그 

표
(

票
)

가 

괄
리
지 

않
어
도 

유
행
가

a
孤
行 

歌
)

는 

표
가 

잘 

괄
런
다
는 

정
도
를 

넘
어 

서 

언
제
나 

牙
장
B

S

이 

대
만
원
을 

이 

른
다
a

시
(

詩
)

에 

있
어
서
도 

마
찬
가
지
다
。

「
궤
테
」
나

「
하
이
네
」
를 

그
렇
게 

좋
아 

하
는 

사
람
이 

많
은 

반
면
(

反
面
)

에 

오
늘 

외 

세
계
적
인 

시
인
들
인 

「
T 

.
S
일
리 

오
=
」
나

「
스

 
편
더
」
훅

은

「
바
테
리
」
「
투
이 

스
」
같
은 

사
람
들
은 

전
연 

대
중
의 

애
득 

을 

받
지 

못
하
고 

있
는 

형
편
이
다
。

그
러
면 

이
렇
게 

감
상
객
(

鑑
賞
客
)
이
나 

청
중
(

聽
衆
)

이
나 

독
자
가 

양
적

(
i

的
)
으 

로
1
신
적
은

 

현
대
회
화
사
現
代
繪霱

)
나 

「
심
포
니
」
나 

현
대
시
(
現
代

詩
}

는 

예
술
외 

이
름
에 

해
당
(

該
當
)

할 

수
가 

없
는 

것
인 

가
?그

렇
지
는 

않
다
。

가
령 

수
자
적

(
數
字
的
)
으
로 

제
일 

많 

은 

청
중
(
聽
眾
)

을 

차
지
하
는 

음
악
이 

가

장 

훌
륭
한 

예
술
일 

수
가 

있
다
고 

한
다
면 

음
악
의 

영
역
(

領
域
)

에 

있
어
서
는 

한
사 

람
의 

간
판
공
(

看
板
工
)

이 

그
린
나
체
鮮 

(
裸
體
書
)

가 

최
고
의 

에
술
품
이
라
는 

결 

론
에 

도
달
할
지
도 

모
를
일
이
며
、 

또 

시 

(
詩
)

의 

부
면
에 

있
어
서
는 

유
행
가
사
(

流 

行
歌
詞
)

나 

동
요
(

童
謠
)

를 

전
문
으
로 

쓰 

는 

사
람
이 

그 

최
고
의 

예
술
가
가 

되
고 

말
것
이
다
。

만
일 

이
것
이 

정
말
이 

된
다
고 

한
다
면 

우
리
는 

벌
서 

그
림
을 

음
악
을 

또
는 

시 

를 

제
작
할 

아
무
런 

홍
미
도 

느
끼
지 

않 

게
될 

것
이
며
、 

그
래
도 

만
들
어 

내
야
할 

외
무
(

義
務
)

가 

우
리
에
게 

있
다
고 

한
다 

면 

그
것
은 

이 

세
상
에
서 

얼
마
나 

권
태 

(
倦
怠

X

러
운 

고
역
일
까
보
냐
。

한
마
디
로 

말
하
자
면 

진
정
한 

예
술
품 

이
란 

보
통
에
서 

떠
난 

물
건
일
게 

분
명
하 

다
。 

보
통
(

普
通
) 

있
을
{

丁 

있
는 

소
재
의 

집
적
(

集
積
)

이
나 

보
통 

있
을
수 

있
는 

거 

리
의 

화
제
(

話
題
)

를 

제
아
무
리 

아
름
다 

운 

색
채
(

色
彩
)
나 

음
(

音
)

이
나 

언
어
(

言

語
)
로
서 

형
상
화
(形
象

化
)

하
여 

보
았
었 

자 

그
것
은 

벌
서 

과
거
에 

있
어
온 

그 
모 

든 

예
술
의 

牛
종
서
追
從
)

이
나 

모
방
사
模 

傲
)

이
나 

그
렇
지 

않
으
면 

그
런
것
들
의 

되
풀
이 

밖
에
는 

되
지 

않
을 

것
이
다
。

유
행
가
사
(流

行
歌
詞
)
가 

시
가 

아
넘
은 

그
것
이
강
열

(强
烈

)
한 

창
조
정
신
(創
造 

精
神
)
을 

갖

「
丄 

있
지 

않
은 

때
문
이
라 

하 

겠
다
。

상
식
(

常
識
)

을 

노
래
하
는 

것
도 

웃
어 

운 

일
인
데 

어
찌 

시
인
(

詩
人
)

이
란 

동
물 

이
인
간
외 

원
시
적

(原
始

的
)
 

유
치
(

幼

>| 

稚
)
한 

감
정
이
나 

본
능
(

本
能
)

만
을 

노
래 

부
를 
千
가 

있
겠
는
가
?

rr
o
_

사
람
이
란 

원
래 

감
정
적 

동
물
이
란 

구
1
 

실
로
해
서 

인
간
이 

지
닌
바 

지
성
(

知
性
)

이
나
이
성

(理
性
)
을 

완
전
히 

거
^
(
拒 

否
)

해 

버
리
려
는 

태
도
는 

극
히 

몽
매
하 

고 

무
식
(無
識
)
한 

사
람
의 

생
할
래
도
(生 

活
態
度
)
가 

아
닐
千 

없

다

。

지
성
(

知
性
)

이
란 

다
름
아
닌 

인
간
에 

있
어
서
의 

고
양

(
敎
養
)
을 

말
하
는 
것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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터
이
다
。

고
양
의 

도

(
度
)

는 

사
람
에 

따
라
서 

천 

차
만
별

(
千
差
萬
別

)
이
요
、

따
라
서 

거
기 

에
는 

헤
아
릴

(
丁 

없
는 

계
층

(
階
層

)
이 

있 

务

이 

분
명
하
다
。
 

그
럼
으
로 

넓
은 

지
식 

(知
識

)
과 

교
양
을 

아
울
러 

쌓
은 

사
람
이 

있
는
가 

하
면 

아
주 

보
잘
것 

없
이 

지
적 

(知
的
)
 

분
별
을 

갖
지 

않
은 

몽
매
한 

사 

람
들
이 

수
많
은 

분
포 
(分
希

)
를 

차
지
하 

고 

있
는 

것
이
다
。

그
런
데 

최
고
의 

예
술
가
란 

현
대
에 

있 

어
서 

항
상 

극
단
적

(
極
端
的

)
이
라
고 

불 

러
도 

옳
을
만
침 

지
성

(
知
性

)
외 

첨
단 

(尖
端

)
을 

가
고 

있
는 

인
간
이
다
。
 

그
는 

실
로 

고
독

(
孤
獨

)
을 

견
디
기 

어
려
울 

정 

도
로 

자
기
혼
자
만 

지
적
인 

성
장

(
成
長
)
 

을 

하
고 

있
음
으
로
해
서 

좀
처
럼 

많
은 

사
람
들
이 

요
구
하
는 

취
미

(
趣
昧
)
나 

사 

상
(

思
想

)
에 

응
해 

주
지
를 

못
하
고 

있
을 

정
도
다
。

그 

토
록 

높
은 

차
원

(
次
元

)
위
에 

서 

있 

는 

것
이 

현
대
지
성

(
現
代
知
性

)
외 

지
도

자
인 

화
가
(

書
家
)

요 

음
악
가
요 

시
인
(

詩 

人
)

인 

동

시

에

작

가
/-\々

8

가

아
니
겠
는 

가 
0그

러
면 

이
러
한 

높
은 

지
성
들
에 

의
하 

여 

창
작
되
는 

작
품
은 

보
통
있
는 

지
성 

(
知
性
)
들
이
나 

그 

이
하
외
차
원

(
次

7£
)

위 

에
서 

쓰
는 

사
람
들
의 

그
것
에 

비
하
여 

어
떻
게 

다
른
가

?

이
것
을 

분
별
하
고 

검
토
하
는 

일
은 

현 

대 

예
술
을 

이
해

(
理
解
)
하
고 

감
상
하
는 

데 

있
어
서 

첫
째
가
는 

중
요
한 

일
몫
이
될 

것
이
다
。

2

옛
날 

사
람
들
은 

줄
(

絃
)
이 

하
나
뿐
인 

악
기
(

樂

器
)

를 

켜
도 

울
수 

있
었
으
나 

현 

대
인

(
現
代
人
)
은 

고
향
악

(
交
響
樂
니
과 

같 

은 

모
든 

악
기
가 

총
동
원
된 

음
악
에 

비 

로
서 

감
탄
하
는 

것
이
며 

무
성
영
화 

시
절 

외 

사

람

들

은
「
토

1
끼
」
가 

없
어
도 

그
것 

을 

얼
마
든
지 

즐
길

수 

있
었
으
나 

으 
늘
은 

벌
서 

그
럴
수
가 

없
이 

되
었
다
0

문
명
(

文
明

)
외 

발
달
이
란 

것
은 

매
우 

가
속
도

(
加
速
度

)
적
인 

것
이
다
。
 

그
것
은 

어
지
간
히 

어
리
벙
벙
한 

사
람
들
에
게 

있 

어
서
는 

현
기
증

(
眩
氣
症

}
을 

자
아
낼 

정 

도 
로 

놀
라
운 

것
이
다
。

물
질
문
명

(
物
質
文
明

)
외 

발
달
은 

인
간 

의 

문
화
를 

겸
하
여 

발
전
시
켜 

가
고 

있 

는 

것
이
다
。
 

一

이
렇
게 

놀
라
운 

속
도
(速
度

)
로 

발
말

j 

하
는 

문
명
의 

세
계
에 

있
어
서 

어
쩌
면 

시
(

詩
)

만
이 

홀
로 

一
 

九
세

기
의 

상
태
에 

오
래 

머
무
러 

있
어
야
만 

옳
단
말
인
가

?

一
 

九
세
기 

이
전
의 

시
인

(
詩
人

)
들
의 

예
술
은 

단
순
하
고 

알
기
쉬
웠
는
데 

현
대 

에 

사
는 

시
인
들
의 

예
술
은 

복
잡
하
고 

난
해
하
다
。
즉 

전
자
는 

지
적 

차
원
이 

월 

신 

낮
었
는
데 

비
하
여 
후
자

(後
者

)
는 

비 

약
적
이
라
고 

해
도 

좋
을 

만
침 

그
것
이 

높
아
졌
다
。

j  
九
세
기 

인
간

(
人
間

)
의 

감
정
운 

으 

늘 

이
해

(
理
解
)
못
하
는 

사
람
은 

드
문
것 

이
나 

현
대
인

(
現
代
人

)
의 

높
은 

감
정
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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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
적
훈
련

(
知
的
訓
鍊
) 
없
이 

이
해
하
기
는 

어
려
운 

일
일
에 

분
명
하
다
。

「미
테
」외 

그
림
은 

알
수 

있

으

나

「세 

잔
느
」
「
고
호
」
「마
터
스
」외 

그
림
은 

좀 

어
려
울
세 

분
명 

하

며

「궤
1
테
」의 

연 

애
시
나
「쉐
리
1
」외 

애
상
시
구
(哀
想
詩 

句
)

는 

족
히 

감
상
해 

낼
千 

있
는
데
「바 

테
리
」외 

「해
변
의
모
지
」
같
은 

시
집
은 

무
슨 

소
린
지 

도
무
지 

알
수
가 

없
다
。

이
것
은 

그
러
면 

도
대
체
무
슨 

때
문
일 

까
?一  

九
세
기
에 

살
던 

인
간
의 

사
고

(
思 

考
)

는 

복
잡
하
지
를 

않
고 

비
고
적 

단
순 

(單
純

)
했
던
데 

비
하
여 

현
대
인
의 

사
고 

는 

헤
아
릴
千 

없
이 

복
잡

(複
雜

)하
며 

또 

그 

사
고
자
체

(
思
考
自

體
)
외 

형
래

(型
態
)
 

가 

고
차
원
적
(高
次
元
的

)
으
로 

되
어 

버 

렸
다
。

그
러
니
까 

이
러
한 

현
대
인
의 

복
항
한 

감
정
적
체
험

(
感
情
的
體
驗

)
이
나 

사
고 

(思
考

)
외 

특
수
한 

형
태
가 

예
술
외 

영

역
 

에 

들
어
와
서 

자
리
를 
잡
고 

말
때
、

一
 

九

세
기
식
외 

고
양 

밖
에
는 

가
지
지 

못
한 

사
람
들
은 

현
대
시

(
現
代
詩
)
외 

의
미

(意
‘
 

味

)
를 

과
악
할

수 

없
이 

될
뿐
만 

아
니
라 

'
다
른 

모
든 

예
술
—
 

즉 

그
림
이
나 

음 

악
이
나 

조
각

(
彫
刻
)
이
나 

건
축

(建
築
)
 

도 

마
찬
가
지
로 

이
해
할 

수 

없
이 

되
는 

것
이 

당
연
한 

것
이
라 

하
겠
다
。

서
정
수

(
徐
廷
柱
)
외

「화
사

집
」
은 

멋 

이 

있
는
데 

이
상

「李

箱
」외 

시
나 

박
인
환 

(朴
寅
煥
)
의 

시
는 

알
수
가 

없
다
。
도
대 

체 

그
들
도 

시
인

(
詩
人

)
외

'
축
에 

끼
어 

있 

느
냐
? 

이
런 

질
문
을 

아
무
렇
지
도 

않
게 

던
지
는 

R 
씨
는 

우
리 

나
라
에
서
도 

일
류 

간
다
는 

신
문
의 

편
집
책
임
자
였
다
。

일
류
신
문
을 

편
집
한
다
는 

소
위
「인
테 

리
」급
의 

R 
씨
조
차
가
「김
소
월
」

「서 

정
주
」
는 

이
해
하
면
서 

그
보
다 

월
신 

생 

명
적
(

生
命
的

)
인 

요
소
를 

그 

작
품
苛
에 

담
고 

있

는

「박
인
환
」

을 

몰
라
보
고 

있 

음
이 

안
타
까
운 

일
이
라 

아
니
할
수 
없 

다
。「서

정
주
」외 

시
세
계

(
詩
世
界

)
를 

지
배

.

하
고 

있
는 

사
상
이
란 

것
은 

다
름
아
닌 

一
 

九
세

기
의 
자
연
주
의

(自
然
主
義
)

인 

것 

이
다
。

그
는 

一
 

九
세

기
적 

인
간
의 

고
뇌 

(苦
懦

)
를 

영
원
한 

인
생
의 

아
름
다
움
으 

로 

인
식
하
는
뭇 

싶
은 

인
상
을 

풍
겨
주
는 

시
인
의 

한
사

람
이
다
。

그
런
데 

그
의 

시
外 

인
생
과
적

(
人
生
派 

的
)

인 

계
열
의 

그
것
으
로
서
는 

우
리 

시 

단
에
서 

그 

누
干
의 

그
것
보
다
도 

완
성 

({元
成

)
에 

가
까
워 

보 
이
는 

것
은 

그
의 

뛰 

G
 

어
난 

시

외

「테
크

녘
」
때
문
이 

아
니
면 

아 

%
 

니
될
줄 

믿
는
다
。 

1
 

시
에 

있
어
서
의 

음
악
적 

요
소
가
「서 

정
주
」
에
게 

있
어
서
는 

영
원
불
멸
의 

가 

치
관
념

(
價
値
觀
念
)
으
로 

타
어 
있
다
。

그 

러

나

「서
정
주
」
외 

시
는 

벌
서 

으 
늘
의 

예
술
일
수
가 

없
이 

되
었
다
。

그
것
은 

어
디
까
지
나
「궤
1
헤
」
나

「숭 

1
벨
트
」
나

「베
1
토
멘
」
이 

살
던 

시
대

외 

예
술
이
지 

으 
늘
의 

기
류
밑
에
서 

으 
늘
이 

란 

특
수

(
特
용
)

한 

사
회
의 

제
약

(
制
約
)

과 

시
달
림
을 

받
으
며 

살
아
가
고 

있
,

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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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
대
인
의 

생
활 
감
정

(
感
情

)
에 

자
극
(

M . 

戟

)
을 

가
해
주
는 

예
술
작
품
일
수
는 

없
는 

것
이
다
。

「서
정
平

J
외 

시
(

詩

)
가 

아
무
리 

깊
은 

공
감
(

共
感
)을 

독
자
에
게 

자
아
내
고 

있 

다
하
드
라
도 

이
미 

「서
정
주
」

외 

「
이
데 

ᅵ
」
를 

갖
고
、
보
다 

완
전
요
兀
全

)
에 

가
까 

운 

시
작

(
詩
作

)
을 

해
놓
은 

시
인

(
詩
人
)
 

들
이 

고 
금
동
서
에 

수
두
룩
한 

것
이 

아
니 

냐

?

3

역사

(
歷
史

:

홀
러

 

가
는 

것
이
고 

시 

대
(

時
代

)
는 

새
로
워
지
는 

것
이
며 

문
명 

(文
明

)
은 

발
전
하
여 

가
는 

것
인 

것
이 

다 

o

r

르
넷
쌍
스
」
외

「휴
매
니
즘
」
은

「
르
넷 

쌍
스
」
시
대
의 

인
간
관

(
人
間
觀
)
이
어
야 

하
며 

문
호

(
文
豪
)

「틀
스
토
이
」
외 

종
고 

平
의
(

宗
敎
主
義

)
는
「롤 
스 
토 
이
」
가 

살
던 

시
대
의 

사
람
들
에
게
만 

의
미

(
意
昧

)
가 

있

는

「
이
즘
」
이
었
다
。

그
럼
으
로 

어
떠
한 

예
술
작
품

(
藝
術
作 

品
)

이
나 

문
학
작
품

(
文
學
作
品

)
을 

음
미 

할
때
에 

그 

작
품 

하
나
만
을 

그 

시
대
적 

배
경
(

背
景

)
에
서 

뚝 

따
서 

어
떤 

독
립 

(獨
立

)
된 

것
으
로 

생
각
하
고 

감
상
하
거 

나 

읽
는
다
는
데
서 

비
극

(
悲
劇
)
은 

흔
이 

야
기
되
는 

것
이
라 

하
겠
다
。

이
러
한 

병

(
病
)

이 

바

로

「톨
스
토
이
」 

나

「펙
스
피
어
」
와 

꼭 

같
은 

생
각 

또
는 

꼭

같

은

「
스
타
일
」을 

만
들
어 

보
겠
다
고 

무

乂
한 

뜻
을 

품

는

「
동
키
호
ᅵ
테
」외 

군 

상
들
을 

낳
게
되
는 

것
이
라 

하
겠
다
。

「궤
1
레
」와 

꼭 

같

은

「
스
타
일
」

로 

시 

(詩

)
룰 

쓴
다
든
지
「김
소
월
」

의 

시
풍
(

詩 

風

)
을 

구
대
로 

살
려
서 

노
래
를 

짓
는
다 

는 

것
은 

하
등
의 

존
재
이
유

(
存
在
理
由
)
 

가 

없
다
는 

사
실

(
事
實

}
보
다
도 

먼
저 

「김
소
월
」
이

나

「꿰
ᅵ
테
」
가 

으
늘
의 

사 

람
이 

아
니
고 

지
나
간 

역
사
속
의 

인
간
이 

었
다
는 

것
을 

알
고 

난
다
면 

干
래
여 

낡 

은 

것
에 

생
명
(

生
命
0

외 

근
원
을 

찾
아 

헤
겔 

이
유
가 

어
데 

있
을
까 

보
냐

?

정
말 

야
삼
이 

있
다
면 

으 
늘

의

「꿰，丨
 

테
」
、
으
늘
의
「김
소
월
」
이
가
되
어 

보
기 

위
하
여 

노
력
하
는 

것
은 

좋
은 

일
이
다
。

우
리
들
의 

예
술
의 

소
재

S

0

는 

매 

일 

매
일 

일
이
나
는 

여
러
가
지 

사
회
적
사 

건
(

社
會
的
事
件
)
 

도
는 

변
모
해
가
는

 

문 

명
의 

인
상

(
印
象

)
속
에 

얼
마
던
지 

년
려 

r
,

-
D
 

0〇

져 

있
다
0

rr
o

우
리
가 

만
일 

우
리
들 

주

;
위
에 

과
생 

1
 

(派
生

)
하
는 

이
러
한 

뭇 

현
상

(
現
象

)
들 

에 

대
하
여 

예
리

(
銳
利

)
한 

눈
초
리
를 

돌 
ᄉ 

리
고 

있
었
다
고 

한
다
면 

우
리
들
의 

예
술 

은 

좀
더 

현
실

(
現
實

)
과 

사
회
의 

반
영 

(
反
映
)、
내
지 
비
평

(
批
評

)
으
로
서 

어
느 

정
도
의

, 

가
치
를 

발
휘 

해
줄
수 

있
을
지 

모 
를
일
이
다
。

새 

세
대

(
世
代

)
외 

인
간
은 

새 

세
대
의 

미
학
(

美
學

)
을 

배
워
야 

하
며 

새
시
대
의 

응
화
관
념

(
id

8
P

Ia
s
ty

)

으
a

동
하
여 

사 

물
을 

관
조

(
觀
照
)하
는 

태
도
를 

준
비
하 

고 

있
어
야 

할 

것
이
다
。

쉬
운 

예
를 

들
어
서 

신
문

(
新
聞

)
이 
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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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
가 
낳
은 

산
물
이
라
고 

할
진
대 
예
술
도 

인
간
이 
창
조
하
는 

사
회
적 
산
물
인 
것
일 

세 

옳
다
0
 

.

예
술
가
는 

언
제
나 

새 

시
대
의 
인
간
을 

그
 
리
되 

그
 

인
간
상

(
人
間

像
)
을 

통
하
여 

시
대
(

時
代

)
와 
현
실
에 

대
한 
비
평
을 
망 

각
(

忘
却
)할
수
가 

없
다
。

고
도
한 

비
평
정
신

(
批
評
精
神

)
이
야
말 

로 

예
술
의 

가
장 

높
은 

생
명
이
자 

가
치 

라
고 

한
다
면 
비
평
정
신

(
批
評
精
神
)—
 

즉 

시
대
정
신
이 

결
립
된 
문
학
작
품
은 
어 

떠
한 

의
미
에 

있
어
서
도 

으 
늘
의 
예
술
에 

해
당
할 

수
가 

없
는 

것
이
다
。

우
리
는 
똑
같
은
「이
데
ᅵ
」룰 

갖
고 

능 

부
(

農
夫

)
가 

밭
을 
갈
둣
이 

한
없
이 

시 

(詩

)
를 

써
갈 

하
등
의 

외
무
도 

효
。
미

도
 

느
끼
지 

않
는
다
。

시
는

' 

문
학
은
、
예
술
은
、
시
대
와 

함 

께 

또
는 

역
사
적 

사
회
현
실
과 

함
께 

좀 

더 

새
로
워
지
고

♦
또 

그
렇
게
되
기
위
한 

끊
임
없
는 
노
력
의 
포
정

(
表
情

)
만
이
라
도 

지
니
고 

있
어
야 

할
것
이 

아
니
겠
는
가
？

끊
질
줄 

모
르
는 

주
관
적

(主
觀
的
)
 

영 

탄
(

詠
嘆
)
만
을 

일
삼
고 

있
는 
동
안
에 
세 

상
은 

아
주 

달
라
져
가
며 
역
사
의 
수
레
바 

퀴
는 

시
인

(
詩
人

)
을 

내
어
버
린
채 

아
득 

히 

저 

혼
자
만 

달
아
나 

버
리
고 

만
다
。
 

보
통 

사
회 

사
람
들
도 

시
대
와 

역
사
의 

흐
름
에
서 

뒤
떨
어
지
기
를 

겁
내
하
는
데 

시
인
이 

홀
로 

현
대
문
명
의 

소
음
을 

피
하 

여 

화
조
풍
월

(
花
鳥
風
月

)
외 

내
 

고
향
산 

천
을 

찾
어 

영
구
히 
하
향

(〒

펠
)

하
고 

말 

었
어
야 

쓰
겠
는
가
。

그
어
느 

시
대
이
고 

그
러 

했
다
。

„

한
시
대
외 

예
술
정
신
이
란 

것
은 

그
 

시 

대
의 

가
장 

강
렬
하

i 

대
표
적
(代
表
的
)
 

인 
저
항
정
신

(
抵
抗

精
神
)
인 
것
이
다
。
반 

항
(反
抗

)
하
는 

정
신
이 

그
 

저
류
(

底
流
)
 

에 

숨
지 

않
은 

예
술
은 

산

예
술
일

수
가 

없
었
다 
0

이
러
한 

예
술
은 

또
한 

스
 
스
 
르 

비
판
적 

(
批
判
的

)
이
며 

즉
들
적

(
卽
物
的

)
이
며 

동 

시
에 

객
관
적

(客
觀
的

)
인 

모
양
을 

갖
추 

고 

존
재
해 

왔
던 

것
이
다
。

4

가
마
귀
가 

홀
리
고
간 

그
림
자
갈
은
혈 

액
속
에
서 

무
럭 

무
먹 

독

버

섯.
이 

움 

터 

오 
른
다
。

밤
…
.
.
.
.
.
.

o

피
아
노
의 

음
향
처
럼 

쏘
나
타
를 

형
성
하 

는 

인
간
들
의 

숨
소
리
0

가
마
귀
는 

불
면
증
이 

싫
다
고 

한
다

o 

가
마
귀
는 

나
의 

페

장
속
에 
불
안
의 
외
자 

를 

준
비
하
라
고 

한
다
이

화
농
(

化
膿

)
한 

혈
관
의 

광
채 

독
버
섯
같
은 

인
간
들
의 

안
干
(眼
球
)。

밤

.

.

.

.

.

.

.

o

야
행
열
차
의 

숨
소
리
처
럼

 

첩
첩
히 

다
가 

으는
 

가
마
귀
의 

날
개
소
리

그
때 

가
마
귀
는 

밤

외 

포
수

외 

조
준

(
照

15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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準

)
속
에 

자
기
의 

위
치
를 

잃
고 

말
았
다
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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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
마
귀
를 

치
던 

불
행
한 

「
츠
아
라
스
터 

J 

터
」 

<

이
러
한 

밤
은 

가
마
귀
와 

더
부
러 

인
간
들 

은 

되

도

록

이

면

「
니丨

췌
」
를 

잃
는 

것
이 

좋
을
것 

같
다
。」

丨

〈
이

봉

래

작

「
밤
의 

가
마
귀
」〉
—

우
리
들
은 

이 

작
품
을 

읽
을

때

「
로
맹 

터
스 

트
」
들
의 

시
를 

읽
을 

때
와
는 

전
연 

다
른 

이
질
(異
質
)

외 

어
떤 

감
홍
을 

맛
보 

게 

되
는 

것
이 

사
실
이
다
。

이 

시
인
은 

원
래
가 

시
속
에
서 
인
생
론 

적
(

人
生
論
的

)
인 

의
미
를 

구
하
는 

시
인 

들
과
는 

달
리 

시
에 

있
어
서 

말
의 

가
치 

(
價
値

)
라
든
가 

그 

조
형
성

(
造
型
性

)
을 

무
엇
보
다 
도 

중
요
시
하 
는 

미

학
사
美
學
)

위 

에 

선 

새
로
운 

시
인
이
다
。

다
시 

말

하

면

「
술
리
얼
리
즘
」
의 

집

,
착 

(
執
着

)
을

. 

그 

정
신
세
계
에 

있
어
서 

다
분 

히 

받
은 

시
인
으
로
서 

으 
늘
날 

우
리 

시

단

의

「
모
더
니
즘
」
운
동
의 

첨
단
을 

걷
고 

있
는 

시
인
이
라
고 

할
수 

있
을 

것
이
다
。
 

그

런

데

OJ
시

인

외

「
밤
의
가
마
귀
」
는 

또 

하
나
의 

다
른 

작

품

「
그 
것
은 

전
쟁
인
것 

이
다
」
등
과 

더
부
러 

그

「
이
메
지
」
가 

어 

두
운 

작
품
으
로
서 

유
별
난 

느
낌
을 

주
고 

있
다
0

「
밤
의 

가
마
귀
」
는

「
밤
의 

가
마
귀
」
바 

로 

그 
것
일
수
도 

있
겠
으
나 

보
다 

우
리
들 

의 

어
두
운 

사
회
현
실
이
나 

또
는 

원
어
떤 

현
대
인

(
現
代
人

)
의 

내
면
세
계

(
內
面
世 

界

)
를 

가
르
치
는 

말
이 

될
것
인
데 

만
일 

그 
렇
게 

해
석
된
다 
고 

한
다
면
、

『
밤
…
… 

야
행
열
차
의 

숨
소
리
처
럼 

첩 

업
히 

다
가
으
는 

가
마
귀
의 

날
개
소
리
』 

는 

날
로 

불
안
과 

공
포
를 

더
해
가
는 

현 

대
문
명
의 

병
적
증
후

(
病
的
症
候

)
를 

말
하 

는 

것
이 

될
줄 

믿
는
다
。

.

불
안
(
不
安
)
、
등
요
、
끝
없
는 

혼
란

(
混 

亂

)——

그
리
고 

화
화

(
火
花

)
처
럼 

피
어 

으 

르
는 

전
쟁
의 

부

르

짖

음

이

「
밤
의
가
마 

귀
」
의 

귀

중

한

「헤

1
마
」
로 

되
어 

있
는

것
이
라
고 

한

다

면

「
독
버
섯
같
은 

인
간
의 

안
구
」
는 

너
무
나 

사
물
을 

존
재
론
적

(
存 

在
論
的
」
으
로 

과
악
하
려
는 

이 

시
인
의 

,
 

노
력
이 

역
역
히 

보
이
는 

구
절
이
라
고 

하 

여
도 

좋
을 

것
이
며 

동
시
에 

극
히 

즉
물 

적
(

卽
物
的

)
인 

이 

시
인
의 

포
현
방
식

(
表 

'  
現
方
式

)
에 

우
리
는 

대
리
석
의 

차
거
움 
조 

었
 

차
를 

느
끼
게 

되
는 

것
이
라 

하
겠
다
。 

G
 

「서
정
주
」
의 

세
계
에
서
는 

그
러
나 

현

-ICT
J - 0 

대
인

(
現
代
人

)
의 

안
구
가 

독
버
섯
으
로 

보
일
수
도 

전
연 

없
을 

것
이
다
。

왜 

그
러
냐
하
면 

「
서
정
주
」
나

「
유
치 

환
」
의 

경
우
는 

그 

시
정
신
이 

참
호
「한 

현 

실
을 

향
하
여 

저
항

(
抵
抗

)
하
거
나 

충
돌 

(衝
突

)
하
는 

것
이 

아
니
고 

차
라
리 

도
피 

를 

계
획
했
었
거
나 

그
렇
지 

않
으
면 

현
실 

을 

부
정

(
否
定

)
하
는 

상
태
에 

항
상 

놓
여 

있
기 

때
문
이
다
。

흔
이 

사
람
들
은 

이
런 

질
문
을 

해
올
른

지
도 

모
！든
다
。

즉 

어
떻
게 

인
간
의 

안
구
가 

독
버
섯
으 

로 

보
일
수
가 

있

」一냐
고
—
? 
사
실 

그
렇

/



다
0 

인
간
의

I
 

안
구
는 

어
디
까
지
나 

인
간 

외 

안
구
로
서 

존
재
하
는 

것
이
지 

득

버
섯 

으
로 

되
어
버
릴
수
가 

없
으
며 

또 

독

버
서<  

이 

인
간
의 

안
구
가 

될

千

도 

없
는 

일
이 

다
。그

러
나 

이 

시

인

은

「
밤
의
가
마

귀
」
의 

그 
림
자
와
도 

같
은 

냉
냉
한 

현
실
의 

혼
돈 

(
混
沌
)
속
에
서 

인
간
의 

안
干
를 

독
버
섯 

과
도 

같
이 

느
꼈
다
는 

것
이
다
。

흡
사
히 

독
버
섯
과
도 

같
이 

돋
아
난 

사

람
들
의 

안

^
-
-
-

그
러
한 

안
구
들
의 

교

착
(

交
錯
)
속
에
서 
불
안
은 

야
행
렬
차
와
도 

같
이 

밀
려 

든
다
는 

것
이
다
。

그
래
서 

시
인
은 

불
면
증

(
不
眠
症

)
을 

앓
게 

되
는 

것
이
고

「
니
ᅵ

췌
」의 

사
상 

조
차
를 

어
투
만
져
보
는 

권
태

(
倦
怠
)롭
고 

불
안
스
러
운 

밤
들
을 

보
내
고 

있
다
는 

것 

이
다 

o 

,

다
시 

말
하
면 

현
대
문
명
의 

조
명

(
照 

一  

明
) 

밑
에
서 

이
시
인
은 

사
고
생
활

(
思
考 

125

生
活

)
에 

사
로
잡
혀 

있
는 

것
이
나 

이
것 

一  

은 

시
인
자
신
의 

현
대
인
으
로
서
의
정
서

(
情
緖

)
외 

표
현
이 

된
다
는 

것
이
다
。

우
리
는 

이
것
을 

이 

시
인
의 

작
품
에
서 

캣
취
할 

수
가 

있
다
면 

다
른 

고
든 

구
절 

의 

뜻
과 

그 

종
합

(
綜
合

)
으
로
서 

이
투
어 

지
는 

시
의 

전
체
효
과

(
全
體効

果

)
를 

쉽 

사
리 

감
상
하
고 

음
미 

할

千
가 

있
게 

되 

는 

것
이
다
。

시
를 

완
전
히 

이
해
해 

낸
다
는 

일
처
럼 

어
려
운 

일
은 

또 
다
시 

없
다
。

그
것
은 

어
디
까
지
나 

문
명
과 

문
화

(
文 

化

)
외 

완
전
한 

이
해
를 

먼
저 

요
구
하
고 

있
는 

때
문
이
다

0

 

문
명
에 

대
한 

정
확
한 

、통
찰

(
洞
察
)과 

이
해

(
理
解

)
가 

없
을
때
에 

문
명
을 

그 

모
체
르 

한 

시
를 

어
찌 

十
분 

이
해 

해 

낼
千
가 

있
겠
는
가

?

사
람
들
은 

너
무
나 

이
기
주
의
적
ᄊ
利
己 

主
義
的

)
으
로
만 

자
기
만
족
을 

구
하
고 

있 

는
뭇 

싶
다
。

시
에 

대
한 

아
무
런 

지
식
도 

문
화
의 

방
향
에 

대
한 

아
무
런 

통
찰
(
洞
察

)
도 

없 

으
면
서 

다
만 

어
려
운 

소
리
만
을 

쓴
다
는 

구
실
밑
에 

현
대
의 

시
인
들
을 

향
하
여 
욕

설
과 

야
지
를 

퍼
붓
는 

것
은 

참
으
로 

창 

피
한 

노
릇
이
라 

아
니
할 

수 

없
다
。

대
체 

로 

자
기
가

,
읽
어
서 

알
수
없
는 

시
는 

나 

쁜 

시
、
흑
은 

잘
되
지 

못
한 

시
라 

정
해 

버
리
는 

것
이 

왕
왕 

우
리
가 

목
격
하
는 

시
의 

독
자
들
이
었
다
。

시
를 

이
해
하
기 

위
해 

기
초
적 

지
식
조 

차 

쌓
지 

않
고 

있
으
면
서 

도
대
체 

무
슨 

소
린
지 

모
르
겠
노
라
고 

얼
굴
만 

찡
그
리 

는 

동
안
에 

자
신
의 

교
양
과 

정
신
은 

뒷 

거
름
질
만 

쳐 

간
다
。

◊

「현
기
증 

나
는 

팔
주
로
의 

최
후
의 

절
정
에
서 

흰
나
비
는 

돌
진
의 

방
향
을 

잊
어
버
리
고 

피
묻
은 

육
체
의 

파
편
들
을 

굽
어 

본
다

0

기
체
처
럼 

작
열
하
는 

작
은 

심
장
을 

추
길 

한
목
음 

샘
물
도 

없
는 

허
망
한 

광
장
에
서 

어
린 

나
비
의 

안
막
을 

차
단
하
는 

건 

투
명
한 

광
선
의 

바
다
뿐
이
었
기
에
—

15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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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
공
의 

해
만
에
겨
차
럼 

과
묵
한 

모
지 

사 

이
사
이

숨
가
쁜 

켓
트
기
의 

백
선
과 

이
동
하
는 

계

절 
속

불
길
처
럼 

일
어
나
는 

임
광
의 

조
수
에
밀 

려이
제 

흰 

나
비
는 

말
없
이 

이
즈
러
진 

날 

개
를 

과
다
거
린
다
。

하
ᅵ
얀 

미
래
의 

어
느 

지
점
에 

아
름
다
운 

영
토
는 

기
다
리
고 

있
는 

것
인 

가푸
르
른 

활
주
로
의 

어
느 

지
표
에 

화
려
한 

희
망
은 

피
고 

있
는 

것
일
까
。

신
도 

기
적
도 

이
미 

승
천
하
여 

버
린
지 

으 
랜 

유
역
——

.
 

그
어
느 

마
지
막 

종
점
을 

향
하
여 

횐
나 

비
는 

,

또
한
번 

스
스
로
의 

신

화

와

더

부

러

대

결 

하
여 

본
다
。◊ 

.

이
것
은 

펼
자
의 

작
품
「
나
비
와 

광
장
」
 

이
다
。
이
것
이 

현
대
시
의 

계
층

(
階

層

)
에 

들
千 

있
을
지 

어
떨
지 

알
수

. 

없
으
나 

나 

의
■
시
작
행
위

(
詩
作
行
爲
) 

가
운
데
서
는 

어
떤 

표 
말

(
標
抹

)
이 

될
수 

있
었
던 

작
품 

인 

까
닭
으
로

해
서 

여
기
에 

소
개
한
다
。

ol
「
나
비
와 

광
장
」
은 

전

기

한

「
밤
의 

가
마
귀
」
에 

비
하
여 

월
신 

난
해
할
지 

모 

른
다
0

한
마
리
의 

나
비
가 

폐
허
의 

광
장
을 

날 

아
가
고 

있
다
。

그 

나
비
를 

바
라
보
면
서 

여
러
가
지
의 

환
상

(
幻
想

)
과 

상
념

(
想
念
) 

이 

생
긴
다
。

그 

연
약
한 

나
비
는 

어
쩌
면 

물
결
치
는 

환
상
과 

어
둡
고 

슬

I

든 

상
념
을 

지
닌 

시 

인
(

詩
人

)
자
체
의 

변
신

(
變
身

)
이
거
나 

한 

조
고
마
한 

육
편

(
肉
片
)
과
도 

같
은 

것
인 

지
도 

모
를 

것
이
다
。

현
기
증
(
眩
氣
症
)
、

돌
진

(
突
進

X

 

과 

편
(破
片
)
、
안
막

(
眼
膜
)
、

차
단

(
遮
斷
)
、
 

진
공

(
進
空
)
、
소
기
、
이
동

(
移
動
)
、
인
광 

(
燐
光
)
、
지
점

(
地
點
)
、
지
표

(
地
標
)
、
종 

점
(

終
點
)
、
대
결

(
對
決

)
등
의 

언
어

(
言
語
)
 

는 

그
러
나 

어
린 

생
명
체

(
生
命
體

)
로
서 

의 

나
비
의 

영
상

(
映
像

)
을 

꾸
미
는
데 

무 

척
부
자
연 

스
럽
고 

거
칠
른
지 

모
르
겠
다

*

그
러
나 

나
는 

시
의 

언
어
를 

될
수
만 

있
'

으
면 

우
리
가 

쓰
는 

일
상 

회
화

(
日
常

會
話
)—

 

그

중
에
서
도 

과
학
적

(
科
學 

的

)
인 

언
어
로
서 

정
돈
해 

볼
려
는 

그
러 

한 

욕
구
를 

갖
고 

있
는 

때
문
으
로 

해
서 

자
연 

이
렇
게 

언
어
를 

선
택
해 

놓
은 

것 

이
다
。

시
의 

과
학

(
科
學
}
-
-
 

그 
것
은 

겨
우

으 
늘
에 

와
서 

제
창
될 

문
제
가 

아
니
라 

할
지
라
도 

문
학
사

(
文
學
史

)
도 

시
외 

비 

평
(

批
評

)
도 

시
외 

언
어
도 

좀
더 

과
학 

에 

접
근
해 

졌
어
야 

옳
을 

일
이 

아
니
겠 

1
 

는
가 

생
각
된
다
。 

7

나
는 

또
한 

시
외 

사
회
성

(
社
會
性

)
을
广
0 

무
척 

존
중
하
는 

랏
으
로
해
서 

현
실

(
現 r

丄
 

實

)
과 

사
물
에 

대
한 

즉
물
주
의
적

(
卽
物 

主
義
的
)
 

래
도
를 

버
리
지 

못
할
뿐
만 

아

, 

니
라 

철
저
하
게 

그 
것
을 

추
구
해 

갈
것
을 

신
넘
으
로 

삼
고 

있
다
。

낡

4
)  

ᄀ
리
얼
리
즘
」
의 

수
법

(
手
法

)
이 

아

닌

「
이
마
지
즘
」
및

「
다
다
」
와

「
술
터 

얼
터
즘
」
등 

시
운
동
외 

발
전
선
상
에
서 

어 

띠
까
지
나 

시
가 

나

아

갈

바

「
코丨

스
」
를 

모
색
해 

볼
려
는 

것
이
다
。

독
자
는 

졸
작

(
拙
作
)

「
나
비
와 

광
장
」

에
서 

한
마
리
의 

연
약
한 

나
비
의 

안
막
에 

비
최
이
는 

오
늘
이
라
는 

현
실

(
現
實

)
외 

기
류
(

氣
流

)
가 

얼
마
나 

험
하
고 

고
,; j

안
한 

것
인
가
를 

이 

작
품
을 

통
하
여 

느
걸
수
만 

있
다
면 

대
체
로
의 

감
상
은 

충
분
한 

셈
이 

될
중

! 

믿
는
다
0 

(
筆

者

.静

A -
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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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
나
의 
大
膽
^

提
案

-
合
同
參
謀
本
郁
를 

廢
止
하
고 

參
謀
本
部
喜 

設
置
하
라

.

美
空
軍
豫
備
役
大
將

筆

者「
<

i

파
아
大I」

將
軍

카
알 

•  

스
파
아
츠

美
陸
海
空
軍 

相
互
間
의 

豫
算
、

任
務 

및 

武
器

를 

圍
繞
한 

紛
爭
은 

美
國
會
로 

하
여
금 

삶
증
을 

느
끼
게 

하
고 

있
다
。

前
美
空

軍

參

謀

總

長

「
카
알

•
스
파
아
츠
」
 

大
將
은 

이 

紛
爭
을 

終
熄
시
키
는 

方
案
으 

로
서 

根

本

的

으
로 

舊
獨
逸
參
謀
本
部
와 

恰
似
한 

美
參
謀
本
部
를 

組
織
할 

것
을 

提 

案
하
고 

있
다
。

이 

提
案
은 

큰 

論
爭
의 

對
象
이 

되
어 

있
다
。

美
三
軍
에
서
는 

一
 

部
將
校
들
은 

이 

提
案
을 

支
持
하
고 

있
는

反
面
에 

一
部
는 

이
를 

猛
烈
히 

反
對
하
고 

있
다
。

★ 

★ 

★

軍
事
問
題
에 

가
장 

精
通
한 

美
國
上
、
下

院
議
員
들
間
에
는 

美
軍
事
相
互
間
외 

反
目 

을 

終
熄
시
키
기 

爲

하
여 

早
速
히 

어
떠
한 

措
置
를 

取

하
지 

않
으
면 

안
되
겠
다
는 

確 

信

이 

漸

次

로 

增
大
되

어
가
고 

있
다
。 

그 

리
고 

多
數
의 

議
員
들
間
에
는 

어
떠
한 

措 

置

를 

取
할 

것
인
가
에 

對
해
서
도 

合
意
틀 

보 

고 

있
다

〇

 

2

그
들
은 

現
在
의 

合
同
參
謀
本
部

(Jo
h

둉

 

C
h
ie

fs

 o
f  

s
ta

ff )

를 

廢
止
하
고 

그

f

 ̂

身
에 

參
謀
本
部 

(G
e
n

CDm
l  

S
t:a

 
요
) 

制
度 

를 

創
設
하
라
고 

提
議
하
고 

있
다
。

이
것
은 

所
用
없
는 

區
別
처
럼 

들
릴
지 

몰 

으
지
만 

事
實
上 

그
것
은 

結
局
에 

美
國
의 

存
亡
외 

差
異
를 

가
저
올 

수
도 

있
는 

明 

確
한 

區
別
인 

것
이
다
。

現
在
의 

合
同
參
謀
本
部
는 

陸
海
空
軍 

및 

海
兵
隊
의 

指
導
者
들
이 

美
國
이 

關
聯 

되
는 

戰
爭
에
서 

누
가 

어
떠
한 

戰
略
과



I 、
戰
術
과 

武
器
를 

使
用
할 

것
이
냐
에 

對

하 

123
여 

各

己 

그 

軍
의 

見
解
를 

提
出

하 
고 

그 

—1
것
을 

擁
護

하
는 

場

所
이
다
。 

⑩

現
在
提
案
되
어 

있
는 

參
謀
本
部
도 

亦 

時 

陸
海
효

軍 

및 

海
兵
隊
에
서 

選
拔
된 

資
格
있
는 

高
級
將
校
들
로
서 

構
成
된 

企 

劃

機

關

이
겠
지
만 

그
것
은 

陸
海
空
軍 

및 

海
兵
隊
로
부
터 

分
離
되
고 

完
全
히

獨
立 

된 

機
關
일 

것
이
며 

오
직 

參
謀
本
部
總
長 

과 

國
防
長
官 

그
리
고 

最
高
司
令
官
인

’大 

統
領

에
게
만 

責
任

을 

지
게 

될 

것
이
다
。

現
在
의 

合
同
參
謀
本
部
는 

今
明
間
에 

始
作
되
는 

假
想
戰
爭
에 

對
한 

戰
略
과 

戰 

術

에 

合

意

를 

보
는
데
에
는 

이
렇
다

할 

特 

殊
한 

困
難
은 

없
었
다

o 

그 
들
의 

말
성
은 

誘

導

彈

「
로 
켈
」
및 

그 

밖
의 

各
楗
無
線 

機
操
縱
裝
置
等 

未
來
機
을 

爲

한 

武
器
를 

發
展
시
타
야 

하
는 

必
要
性
에
서 

生
겼
다
。

.
 

各
軍
은 

그 

將
來
의 

規
模 

構
成 

및 

重 

要
性
이 

그 

武
器
에 

依
해
서 

決
定
되

기 

때
문
에 

그
러
한 

武
器
를 

發
展
시
키
기
를 

願
하
고 

있
는 

것
이
다
。
 

따
라
서 

合
同
參

謀
本
部
를 

構
成
하
고 

있
는 

各
軍
參
謀
總 

長
들
은 

모
든 

사
람
이 

歡
心
을 

살
려
고 

하
는 

나
머
지 

같
은 

種
類
의 

武
器
를 

發 

展
시
키
기 

爲
하
여 

科
學
的 

才
能
、

生產
 

吱

術 

및 

戰
略
物
資
에 

對
한 

軍

相
互
間
의 

篛
爭
을 

許
容
하
였
다
。

그 

結
果
는 

印
象
的
인 

것
이 

못
되
었
다 

美
國
은 

國
防
을 

爲
하
여 

一
 

年

에 

三
五

〇

 

億
弗
音 

쓰
고 

있
다
。
이 

額
數
는 

聯
邦
政 

府 

總
歲
入
의 

거
의 

切
半
인 

것
이
다
。

그 

러
면
서
도 

上
院
調
査
委
員
들
은 

軍
當
局
者 

들
로
부
터 

美
國
은 

誘
導
彈
의 

發
展
과 

甚 

至
於
는 

戰
略
空
軍
力
에 

있
어
서 

까
지
도 

蘇
聯
에 

뒤
떠
러
저
가
고 

있
다
는 

말
을 

듣 

고 

있
는 

것
이
다
。

이
와
같
은 

證
言
은
、
앞

으
르 

數
年

동
안 

美
國
이 

現
在
의 

不
足
을 

補
充

하
고 

蘇
聯 

에 

뒤
떠
러

지
지 

않
기 

爲

해
서 

보
다

.
더 

많
은 

돈
을 

쓰
지 

않
으
면 

안
될 

것
이
라 

고 

말
하
고 

있
다
。

그
러
나 

그
와 

同

時
에 

經
濟
學
者
들
은 

果
然 

現
在
의 

支
出
率
이 

自
由

社
會
에
서 

無
限

히 

持
續
될 

수 

있
을

것
인
가
에 

對
해
서 

疑
心
하
고 

있
다
。

이 

問
題

에 

對
한 

唯 

一
 

한 

解
答
은

「적 

은 

돈
을 

가
지
고 

큰 

戰
力
을 

얻
어
야 

한 

다
」
는
것 

같
다
。

勿
論 

이
것
은 

現
在
와 

같
이 

各
軍
으
로 

하
여
금 

競
爭
的
이
고 

重 

復
된 

武
器
§
展
計
劃
을 

爲

해
서 

稅
金
을 

浪
費
하
도
록 

放
置
해
서
는 

達
成
될 

千 

없 

는 

것
이
다
。

그
리
고 

各
軍
의 

辯
論
者
는 

될

수

있

지

만

同
時
에
그 

辯
論
을

判

決

=

0 

하
는 

審
判
官
은 

될 

수 

없
는 

現
合
同
參

r

丨
丄
 

謀
本
部
의 

各
軍
參
謀
總
長
들
은 

勿
論 

이 

浪
費

를 

終
熄
시
킬 

수 

없
는 

것
이
다
。

參
謀
本
部
設
置
를 

反
對
하
는 

常
套
的
인 

主
張
은 

獨
逸
이 

그
것
을 

試
驗
해
본 

結
果 

兩
次
大
戰
에
서 

敗
戰
하
지 

않
았
느
냐 

하 

는 

것
이
다
。

그 

러
나 

事
實
은 

獨
逸
이 

그 

參
謀
本
部
로 

말
미
아
마 

敗
한 

것
이 

아
니 

라 

그
것
이 

있
었
음
에
도 

不
拘
하 

고 

敗
한 

것
이
다
。
兩
次
大
戰
에
서 

그
들
은 

優
勢
한 

軍
事
力
과 

經
濟
力
에
壓
倒
當
하
였
던 

것
이 

다
。

그
들
의 

資
源
에 

비
추
어 

볼
때 

그
들 

은 

아
주 

잘 

해
나
갔
던 

것
이
다

〇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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逼
話
機 

없
는 

電
話

「
아
무
리 

짐

•
이 

않
아
도 

그
것
을 

안 

고 

말 

할
수
있
다
。」

라
는 

사
진
과 

갈

은 

新
電
話
室
이 
最
近 

美
國
의 

一  
電
話 

會
社
에
서 

完
成
했
다
。

이 

電
話
室
은 

지
금
과 

같
은 

電
話
機 

는 

없
고
、

그 

代
身
에 

完
全
防
音
裝
置

를 

한 

室
內
에

「
마
이
굴
로
홈

j

과

「
쓰 

피

1
카
」
가 

哈
켜 

있
을
뿐
、

이 

新
電
話
室
은 

美
國
의 

民
主
黨 

全 

國
大
會
가 

行
하

여

진

「
시
카
고
」
에
서 

試
驗
的
으
로 

使
用
해 

보
고 

評

判
이 

좋
으
면 

大

大

的

으
로 

採
用
된
다
고 

한 

다 

o

더
육
이 

第 

一  
次
大
戰
에
서 

獨
逸
參
謀
—

部

는 

根

本

的

으 
로 

地
上
軍
司
令
部
의 
仏
 

割
을 

하
였
고 

海
軍
이
나 

그 

當
時
에
는 

比 

較
的 

重
要
하
지 

않
았
던 

空
軍
에 

對
해
서 

는 

微
弱
한 

支
配
力
올 

行
使
하
고 

있
을 

뿐
이
었
다
。 

그
리
고 

第
二
次
大
戰
에
서
는 

「
헛
틀
러
」
가 

繼
續
해
서 

參
謀
本
部
를 

支 

配
하

였

으

며

「
게
링
」
의 

空
軍
은 

參
謀
本 

部
의 

支
配
를 

받
지 

않
고 

直
接 

「
헛
를 

러
」
에
게 

報吿

하
였
던 

것
이
다

o 

第
二
次
大
戰
에
서 

聯
合
軍
은 

獨
逸
軍 
보 

4
 

다

월

신 

統
一

에 

接
近
하
고 

있
었
다
。「
아 

M
 

이
젠
하
워
」
將
軍
은 

北
阿
와 

歐
羅
巴
에
서 

1
 

陸
軍
은 

勿
論 

海
軍
과 

空

軍

도 

指
揮
하
였 

다
。

그
는 

三
軍
을 

하

나

의

「
림
」
으
로 

움 

직
이
게 

하
였
던 

것
이
다
。

三
軍
이 

深
刻 

하
게 

다
시 

自
說
을 

主
張
하
기 

始
作
한 

것
은 

終
戰
後
부
터
이
다
。

現
在 

그
들
은 

C1
以
上 

더 

참
을 

수 

없
을 

만
큼 

深
刻 

하
고 

값
비
싼 

段
階
에 

到
達
하
고 

있
는 

것
이
다
。 

(
끝
)

「
타
임
」
誌

에
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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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

-漢詩에 나타난 後方의 女人과 戰線의 兵士*—

2

i 大 尉 局 寬 궂K  anram^

北
風
받
이 

들
창
이 

몹
시 

덜 
그
덕 

가
리 

는 

어
느 

눈
나
리
는 

밤
이
었
다
。

이
불
속 

에 

웅
크
리
고 

엎
드
려
서 

책
을 

읽
다
가 

불
현
둣 

李

白

作

「
長
安 

一
 

片
月
」
이
란 

詩 

句
에 

접
했
다
0 

적
지 

않
은 

느
낌
이
있
었 

다
。
戰

爭

으 

로 

말
미
암
아 

男
便
을 

멀
리 

멧
기
고 

獨
守
空
房
에 

露
衣
하
고 

있
는
女 

人
의 

애
干
즌 

얼
굴
이 

生
影
같
이 

드
러
났 

다
。
同
時
에 

現
下 

我
國
의 
情
形
이 

이
에 

모
거
지
않
을
것
으
근 

生
覺
하
니 

더
욱 

感
傷
的 

임
을 

免
하
지 

못
하
였
다
。

그
런 

理

由

로 

그
후 

몇

일
동
안 

斯
類
의 

戰
爭
에 

對
한 

漢
詩

를 

애
써 

찾
아
보
게 

되
었
다
。
數
首 

얻
어 

읽
고
나
니 

멍
든 

가
슴
이 

스
스
로 

慰
籍
되
는 

느
낌
이 

있
었
다
。

其
中 

몇
首

를 

例
擧
해 

블
까 

하
는
바 

主 

로
唐
代
의 

作
品
을 

擇
했
다
。

이 

時
代
에 

는 

外
征
이 

끝
이
지 

않
았
었
고 

또 

詩
의 

黃
金
時
代
라
고 

하
기 

때
문
에 

戰
爭
에
서 

取
題
한 

優
秀
한 

作
品
이 

적
지 

않
았
기 

때
문
이
다
。

한
천 

其
中
後
方
의 

女
人
의
玉
關
에 

걸

친 

애
干
즌 

情
은 

實

로 

무
엇 

보 

P

0

다
도 

거
센 

것
이
였
다
。

現
下 
我
國
의 

後
方
女
人
의 

前 

丘八

線
에 

걸
친 

그
것
과 

잘 

通
하
는 

將 

點
이 

있
었
으
리
라
。 

유

以
下 

數
首 

例
擧
하
여 

그 

事
情
을 

더 

듬 
어 

보
기
로 

한
다 

0

X 

X 

.
 

3

먼

저

李
白
의

作
인

「長
安

月
」
부
터
00

長
安
一
片
月 

萬
戶
»
衣
聲 

쇼
 

秋
風
吹
不
盡
總
是
玉
關
情 

ᄆ
ᅳ 

何
日
平
胡
虜
良
人
罷
遠
征 

f
 

아
직 

安
祿
山
이 

反
旗
를 

들
기 

前
에 

,
 

玄
宗
皇
帝
는 

唐
의 

國
威
의 

伸
張
을 

圖 

謀
하
기 

爲
하
여 

軍
隊
틀 

멀
리 

國
境
에 

보
내
었
다
。

一
便 

當
時
의 

重
臣
들
은 

帝 

가 

外
征
을 

좋
아
하
는 

機

#
틀 

타

서

功 

을 

세
우
고
저 

散
漫
하
게 

大
軍
을 

움
직 

였
음
으
로 

民
意
아

닌

1
爭
이 

確
育
했
든 

것

같

다

。

詩
에
도 

그 

點
이 

나
타
나
고 

있
지
‘
 

않
는
가

?

西
藏
에
는 

吐
蕃
이
라
는 

外
蠻
이 

當
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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君
臨
하
고 

있
었
기
에 

玄
宗
은 

이
것
울 

討
伐
하
고
저 

甘
肅
方
面
에 

많
은 

兵
丁
을 

보
넷
을 

것
이
다
。

玉
關
이
라
함
은 

玉
關 

門 

只
今
의 

甘
肅
省 

墩
煌

에

서 

西
方
에 

通
하
는 

關
門
이
었
다
。
이 

戰
場
이
야 

말 

로 

荒
凉
極
한 

沙

漠

으
로
서 

마
음
을 

즐 

겨 

줄
것
은 

아
모
것
도 

없
고 

다
만 

悲
壯 

한 

邊
境
風
景 

뿐
이 

었
으
며
、
中
國
本
土 

외 

西
方
의 

끝
인 

이 

玉
關
門
은 

이 

世
上 

과 

저 

世
上
의 

境
界
라
고 

하
여 

玉
關
門 

을 

通
한 

西

方

에
의 

遠
征
兵
士
는 

또 

다 

시 

內
地
에
는 

生
還
하
는 

者 

없
다
고 

까 

지 

여
기 
고 

있
었
든 

것
이
다
。

勿
論 

李
白
은 

如
斯
한 

戰
場

에 

臨
하 

여 

본 

적
은 

없
었
겠
지
만 

兇
惡
하
기 

짝 

이 

없
는 

邊
境
從
軍
에
서 

아
득
한 

故
鄕 

에 

다
시
는 

화
저
나
으
지 

못
하
는 

勇
士 

들
에
게 

적
지
않
는 

同
情
을 

하
였
을 

것 

이
다
。

王
者
는 

歡
樂
에 

빠
져 

께
우
칠 

줄
을 

모
르
는 

反
面
에 

人
民
은 

나
날
이 

苦
勞 

r

 

진
탕
속
에 

빠
져
들
었
을 

것
은 

判
然

之
事
였
으
니 

民
間
에 

怨

聲

이 

나
날
이 

높
아
갔
든 

것
이
다
。

元
來 

모
든
것
에 

對
하

여

「
我
不
關
焉
」 

，
主
義
였
던 

李

白

도 

이
와 

같
은 

民
間
의 

怨
聲
을 

듣 
고 

玄
宗
의 

政
策
에 

全
然 

無 

關
할 

수
는 

없
었
든 

것
이
다

0

上
例
한 

詩

를 

읽
고 

當
時 

長
安
의 

情 

景
으
e.
腦
裏
에 

그
려
‘
 

본
다
면
、
 

玄
宗
의 

命
令
下 

거
의 

全
部
의 

男
子
가 

멸
리 

胡 

國
戰
線
에 

끌
러
가
고
’
 

남
아
있
는 

長
安
의 

妻
子
들
의 

마
음
은 

정
말 

暗
澹
하
기 

짝 

이 

없
었
을 

것
이
었
다

〇  

都
邑
이
라
고
는 

하
지
만 

極
히

, 

閑
寂
한 

것
으
로 

於
焉
間 

여
름
도 

지
나
고 

落
葉
지
는 

가
을
이 

으 

니 

長
安
의 

風
景
은 

一
 

層 

哀
色 

지
터
졌 

다
。
때 

마
침 

낮
과 

같
이 

밝
은 

가
을
달 

이 

하
늘 

높
이 

걸
쳐
있
고 

여
기
저
기
에 

서 

들
려
으
는 

다
디

미
소
리

가 

营

쓸
한 

가
을 

바
람
의 

구
비
구
비
에 

실
려 

으
는 

것 

이
였
다
。
遠
征
의 

男
便
에
게 

보
낼 

옷
을 

다
듬
는 

것
이

있
다
。 

이
소
리
를 

長
安
의 

一隈

에
서 

들
은 

그
는 

그 

다
디
미
소
리

속
에
、
멀
리 

玉
門
關
밖
에 

出
征
하
고 

있 

는 

男
便
을 

切
慕
하
는 

女
人
의 

애
꾸
즌 

心
情
을 

充
分
히 

意
識
할
수 

있
었
든 

것 

이
다
。
거
기
에
서 

李
白
은 

自

己

도 

모 

르 

게

「長
安 

一
 

片
月
」
을 

低
吟
하
게 

되
었
든 

것
이 

아
닐
까 

싶
다
。

X

 

X

앞
에
서 

본
바
의 

_

衣
人
中
의 

一  

人
이 

겠
으
나 

戰
線

이 

어
데
였
는
지 

不
詳
이
고 

다
만 

唐

의 

兵
士
의 

妻

라
는 

것
만
은 

確 

實
하
지
만 

戰
線
의 

守
備

를 

하
고 

있
는 

男
便
에 

外
套
를 

지
어 

보
냈
다
는 

妻

의 

d
 

詩
가 

있

으

니

S R 

沙

場

征

戍

客

寒

苦

若

爲

眼 

1
 

戰

袍

經

手

作

知

落

阿

誰

邊 

蓄

意

多

添

線

含

情

更

着

綿 

今

生

己

過

也

重

結

後

生

緣 

大
意
를 

取

해 

본
다
면 

I  

荒
凉
한 

戰
線
에
서 

싸
우
시 

는 

임
、
寒
苦
에 

或

이
나 

잠 

丘
八 

못
이
룰
까 

보
아 

손
질
로 

外 

套

를 

干
미
었

읍
니
다
。 

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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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
것
이 

누
구
에
게 

갈
것
인
가
를 

알 

기
에
、
千
미
는 

곳
마
다 

은
마
음 

다 

드
리
고 

솜
도 

푸
근
히 

많
이 

넣

^ 1 

지
요 

이 

世
上
은 

이
것
이 

끝
이 

아 

닐
까
요 

죽
어
서 

後
生
에 

또 

緣
分 

이 

되
였
으
면
…
…

實
感
的
인 

作
品

이
다
0 

律
詩

이
기 

때 

문
에

,
對
句
가 

四

節

로 

되
어
야 

함
에
도 

不
拘
하
고 

그
렇

지

않

다

。

全

然

素

人
의 

作

인
둣 

싶
다
。

더
욱
이
나 

平
民
階
級
의 

所產

이
라
고 

믿
어
진
다

o 

그
것
은 

如
何 

間
에 

얼
마
나 

悲
感
的
인 

作
品

이
랴

? 

特
히 

끝
의 

一  
一
句
는 

그 

위
에 

表
現
할
길 

없
이 

痛
切
한 

움

-
부
짖
음
이
라 
고
할 

것 

이
다
。

一  
便 

僖
宗
皇
帝
때 

其
外
의 

出
征
兵
士 

에
게 

宮

中

으
로
부
터 

袍
千
領
을 

賜
下
한 

事
實
이 

있
었
는
데 

宮
女
들
르 

하
여
금 

그 

袍

를 

裁
縫
케 

하
였
든 

것
이
나
、

其 

中 

一  

宮
女
가 

詩 
一
 

首

에 

金
襴 

一
 
領

율 

副
送
하
였
든 

바 

一
 

兵
卒
이 

그
것
을 

받 

아
입
고 

그 

袍
中
에
서 

앞
의 

詩 

一
首
를

얻
었
다
는 

것
이
다
。

그
런
데 

이 

豪

華

스 

러
운 

慰
問

品
이 

問
題
가 

되
어
、
皇

席

는 

,
 

그 

宮
女
와 

一
 

兵
卒
을 

結
婚
시
켰
다
는 

逸
話
도 

傳
하
여 

지
고 

있
지
만 

如
何
間 

에 

寒

苦

로 

因

하
여 

陣
中
에 

衣
類
를 

送 

達

하
는 

詩
가 

많
았
다
。
이
것
온 

詩
가 

많 

았
든 

것
이 

아
니
라 

그
러
한 

事
實
이 

많 

았
던 

까
닭
이 

아
니
런
가

?

또 

一
 

首 

例
擧

하
면 

芙
蓉
露
冷
月
微
微
小
院
風
情
鴻
雁
飛 

聞
道
玉
門
千
萬
里
秋
深
何
處
寄
寒
衣 

作
者
는 

朱
泰

玉
이
라
는 

婦

人
이
라
고 

하
는
데 

어
떠
한 

사
람
인
지
는 

未
詳
이
고 

大
意
를 

取
해 

보
면

蓮
꽃
외 

이
슬
이 

차
거
운 

달
빛
에 

어
리
니

小
院
의 

바
람
도 

많
고 

기
러
기
도 

날
아
갑
니
다
。

玉
門
은 

千
萬
里
라
고 

들
었
소
마
는 

지
나
가
는 

가
을 

寒
衣
를 

어
느
곳
에 

보
내
으
면 

좋

을

가

용 

이 

詩 

가
운
데
의 

玉
門
이
라 

함
은 

亦

是 

玉
門
闢
을 

밀
힌
다

C 

簡 

以
上 

멸
首

외 

詩
에 

後
方
에 

남
은 

女
人
들
의 

人
生
觀
이 

如
實 

兵 

히 

表
現
되
어 

있
음
을 

알
겠
다

o 

將 

一
 

旦 

出
征
한 

男
便
은 

生

還
할 

편

I  

可
望
性
이 

全
然 

없
음
을 

잘

알

고 

있
으 

면
서 

그
래
도 

끊
임
없
이 

誠
心
誠
意 

衣 

類

를 

지
여 

보
내
는 

當
時
의 

後
方
女
人 

들
의 

애
于
즌 

心
情
을 

잘 

엿
볼
수 

있

는

rr
o

바
이
다
。 

3
 

X
X

 

5

前
九
年 

後
三
年 

程
度
는 

아
니

였
지
만 

r

丄
 

玉
關
의 

出

兵

도 

꽤
 

으
래 

繼
續

된 

模
樣 

t
 

이
다

o 
歷
史
에
는 

그
런
點
이 

안 

보
이
나 

사
 

詩
에 

나
타
나
고 

있
으
니 

즉 

玉

關

征

戍

久

空

閨

人

獨

愁 

寒

露

濕

宵

笞

別

來

蓬

變

秋 

作
者
는 

蘇

遛

으
르
서 

玄
宗
皇
帝
時
代 

人
이
다
。
事
實
에 

立
脚
하
여 

將
士
의 

妻 

의 

心
境
을 

노
래
한 

것
이
다
。

大
意
를 

드
러 

보
면

玉
關
의 

守

備

으
래
인
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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獨
守
空
房
에 

시
름
도 

많
소 

뜰
의 

靑
苔

위
에 

내
런 

서
리 

호
터
지
는 

귀
밑
머
리
에 

가
을
이 

지 

터
가
오

寒
露
濕
苔
는 

眼
前
의 

實
景
인
하
도 

이 

것
을 

身
上
의 

鬚

髮

로 

象
徵
한 

것
은 

썹 

으
면 

씹
을
수
록 

맛
이
나
는 

筆
致

이
다
。 

얼
마
나 

含
蓄
性
있
는 

句
이
냐

? 

男
便
이

. 

玉
關
에 

出
征
한 

後 

獨
守
空
房
에 

으 
랜 

동
안 

시
름
을 

하
고 

난 

妻

는 

견
디
다 

못
해 

結

局

은 

모
든 

것
을 

斷
念
하
고 

지 

난
날

. 

그 
렇
게 

情
熱
的
인 

人
生
生
活
의 

餘
音

에
서 

完
全
히 

께
여
나
고 

보
니 

모 

든 

것
이 

씀
,

쓸
하
기
만 

하
고 

寒
冷
하
여 

가
기
만 

하
드
라
는 

것
이
다
。

X

 

X

初
唐
의 

名
家 

張
九
齡
의 

作

에 

男
便 

을 

征
戰
에 

보
내
고 

뒤
에 

남
은 

妻

에 

代
하
여 

지
은 

詩
가 

있
으
니 

自

君

之

出

矣

不

復

理

淺

機 

思

君

如

滿

月

夜

夜

滅

淸

輝

싸
움
에 

관
한 

文

字

는 

보
이
지 

않
으

나 

다
만 

一
 

時
的
인 

旋
行
을 

爲
한 

離

M 

이
라
고
는 

생
각
이 

들
지 

않
는
다
。
語
感 

이 

너
무
나
노 

거
세
다
。
大
意
들 

들
어
보 

면

當
身
이 

나
가
신 

뒤

旦
는 

짜
다 

남
은 

베
틀
에 

손
이 

가
지 

않
소 

當
身
을
생
각
한
다
면 

보
름
달
이 

밤
이
면 

밤
마
다 

이

그
러 

지
뭇
이 

생
각
하
면 

생
작
힐
수
록 

야 

워
가
는 

몸

이

지

용 

「思
君
如
滿
月
」
이
란 

句
는 

글
자 

그
대 

로 

보
아 

치
울 

것
이 

아
니
다
。

아
기
자 

기
한 

夫
婦
生
活
을 

하
다
가 

男
便
을 

배 

았
기
고 

보
니 

每
事
가 

손
에 

걸
리
지 

않 

고 

밤
이
면 

밤
마
다 

怨
恨
에 

쌓
인 

心
境 

을 

蒼
空
에 

걸
린 

달
에
다 

呼
訴
하
면
서 

歲
月
를 

보
내
는 

女
人
의 

몸
은 

그 

달
이 

조
금
씩 

조
금
씩 

이

그
러
저 

가
는 

同
時 

에 

自

身

도 

야
워
지
는 

것
을 

如
實
히 

窺 

知
할肀
 

있
다
。
語
句
는 

單
純
하
나 

意
味 

는 

길
고 

깊
은 

바 

있
다
。
漢
詩
의 

特
徵 

이
란 

이
것
이 

아
닐
까 

한
다
。

X

 

X

멀

리

邊
域
에

出
征
해

버

런

後

.'*
國
境 

守
備
의 

任
務
에 

多
忙
하
였
음
인
지
、
 

무 

슨 

일
에 

興
味
를 

잃
었
음
인
지 

해
를 

두 

고 

으
랜
동
안 

消
息
하
나 

없
이 

지
낸 

男 

便

으
로 

부
터 

어
느
날 

忽
然
히 

使
人
이 

왔
을 

때
의 

感
動
을 
备

은 

것
에 

盧
殷
의 

「
遇
邊
使
」가 

있
다
。

累

年

無

的

信

每

夜

夢

邊

城 

袖

掩

千

行

淚

書

封

一

尺
情 

G

大
意
를 

드
러
보
면 

C
O

 

消
息
을 

모 

르 
는
지 

몇
해
이
드 

노

cr
o
 

밤
이
면 

밤
마
다 

꿈
이 

보
이
는 

邊
域 

1
 

옷
소
매
를 

타
고 

가
는 

千
줄
기
의 

눈
물 

玉
書
에
는 

一  

尺
의 

情

이 

기

.

뜨
러 

있
지
요
。

的
信
은 

的
確
한 

通
信
、
邊
域
은 

城
砦 

이
며 

前
二
句
는 

過
去
、

後
二
句 

一
 

는 

現
在
의 

■

■

?

;

보
아
야 

■

할 

것
이
다
。
累
年
、
每
夜
千
行
淚 

兵 

1  

尺
情 

等 

漢
字
의 

巧
妙
한 

組 

f
 

合

은 

如
何
間
에 

出
征
한 

後 

몇 

化

;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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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
를 

두
고 

消
息
하
나 

없
는 

男
便
은 

斷 

念

t 
것
이 

마
땅
하
나 

그
래
도 

끝
내 

못 

잊
어 

밤
마
다 

꿈
에 

邊
域
을 

보
는 

兇
惡 

한 

生
活
을 

P
續
하
다
가 

突
然
히 

男
便 

으
로
부
터
온 

消
息
에 

感
慨
無
量
하
고 

있
는 

女
人
의 

幻
影
이 

眼
前
에 

새
뭇
이 

어
린
다 

o
X

 

X

以
上
에
서
는 

後
方
女
人
에 

關
한 

것
이 

였
으
나 

一
便 

玉
門
關
밖
의 

索
莫
한 

戰 

場
生
活
을 
想
起
시
키
는 

것
에 

王
翰
(初
唐 

人
〕
의

「凉
州
詞
」
가 

있
다
0 

凉
州
(
甘
肅 

省

)
의 

邊
地
에
서 

보
내
는 

殺
風
景
한 

出

征
兵
士
의 

生
活
을 

慰
藉
하
는 

것
이
라
고 

는 

술

(
酒
)

이
외
에 

아
무
것
도 

없
다
고 

하 

며 

白
玉

杯
에 

葡
萄
의 

美
酒
를 

넘
치
도 

록 

부
어
가
며 

馬
上
에
서 

琵

g -
를 

뜯
어 

즐
기
든 

次 

드
디
어
는 

醉
에 

못
이

겨 

그 

대
로 

沙
祖
賞
위
에 

눈

■
고
마
는 

等
은 

一
且 

出
征
하
면 

다
시 

故
鄕
에 

生

還
할
수 

없 

는 

兵
士
들
의 

行
하
고 

도 

남
음
이
있
는
젓 

이
라
고 

볼
것
이
다
。

葡

萄

美

酒

夜

光

杯

飮

飮

琵

琶

馬

上

催 

醉

臥

沙

場

君

莫

笑

古

來

征

戰

幾

人

回 

大
意
를 

드
러
보
면

夜
光
에 

어
린 

白
玉
杯
에 

葡
萄
酒
를
넘

치
도
록 

부
어
서

마
실
랴 

거
든 

馬
上
에 

琵
琶 

捐 

를 

드 
드 
라 

沙
場
에 

醉
臥
했 

兵 

다
고 

웃
지
를 

말 

것
이 

古
來 

로 

遠
征

에
서 

몇 

사
람
이 

將 

나 

歸
還
했
든
가

? 

■

王
翰
의 

이 

詩
에
는 

大
陸
的
男
子
의 

豪
快
性
이 

表
現
되
어
있
지
만 

그 

裏
面
에 

는 

어
덴
가 

쓸
쓸
하
기 

짝
이 

없
는 

悲

哀

7
 

感
이 

숨
어
있
는 

것
을 

知
覺
할
千 

있
다
。

또 

王
芝
煥
의

「
出
塞 
一라
는 

詩

를 

보
면 
크
 

黃

河

遠

上

白

雲

間

一
片
孤
城
萬
俅
山

1
 

羌
笛
何闬

怨
楊
柳
春
光
不
度
玉
門
關

卽 

S

河
의 

上
流
에 

따
라 

胡
國
의 

土丨
 

地
를 

向
하
고 

가
니 

白
雲
間
에 

一
片
孤 

-
 

城
이 

萬
偎
山
頂
에 

솟
아 

있
어 

其
城
속 

에
서 

胡
人
이 

부
는 

折
楊
柳
曲
이 

들
려 

왔
다
는 

것
이
다
。

胡
地
는 

언
제
나 

寒
地
인
지
라 

內
地
의 

暖
和
한 

春
風
이 

玉
門
關
을 

거
쳐 

이
곳 

까
지 

다
달
를
리 

없
건
만 

胡
人
이 

折
楊 

柳
曲
을 

부
는 

것
은 

오
히
려 

暖
和
한 

곳 

에
서 

寒
冷
他
帶
에 

遠
征
온 

그 
들
에
게 

怨
恨
에 

겨
운 

哀
愁
를 

平

는 

고
나

. 

하
는 

것
늙 

읊
은 

것
이
다
。

X

X

以
上
에 

擧
例
한 

數
首
의 

詩

속
에 

後

<

將

兵

攔

>

愁

心

譜

氺

대
위

 
최

고
요
히 

가
랑
비
가 

오
나
봅
니
다 

추
녀 

끝
에 

물
소
리
가 

고
칠
줌J  

모
르
는 

그
리
움
에 

눈
물 

짓
나 

봅
니
다

창

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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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

이
느 

고
초
한 

女
人
의 

눈
물
을 

담
아 

내 

가
슴
에 

역
역
한 

비
入
방
울 

소
리

:
:

이
밤 

따
라 

유
달
히

외
로
워 

지
는 

것
은

봉
으
리 

짓
던 

處
女
의 

것 

가
슴
을

풀
어 

해
치
는 

木
蓮
花
의 

우
름

시
름
없
이 

窓
에 

기
대
서
면 

어
느 

먼 

나
라
의 

故
鄕
을 

등
진 

나
와 

같
은 

사
람
이 

이
밤
의 

우
름
으
모 

듣
고 

있
느
냐

눈
물 

마
냥 

호
른
다 

흐
르
는 

눈
물
에 

따
라
서 

가
면 

어
디
선
가 

오
랜 

古
木
가
지 

遺
品
을 

千

고
온 

슬
튼 

이
야
기

끝
끝
내 

못
다 

푼 

淸

으
로 

해
서 

이
다
지 

급
게 

보
이
자
고 

머
리
를 

깜
누
나

고
요
히 

가
랑
비
가 

으
나
봅
니
다 

추
녀
끝
의 

물
소
리
가 

잊
어
지
지 

않
는 

그
리
움
에 

눈
물 

짓
고 

뒤
돌
아 

가
나 

봅
니
다

方
에 

남
은 

女
人
들
의 

人
生
觀
과 

出
征 

兵
士
의
■
 

生
活
이 

如
實
히 

表
現
되
어 

있 

으
니 

一
旦 

出
征
한 

男
便
은 

生
還
이 

全 

然
無
可
望 

하
다
는 

事
實
을 

잘
알
고 

있 

으
면
서 

그
래
도 

끊
임
없
이 

誠
心
誠
意 

衣
類
를 

지
어 

보
내
며 

때
로
는 
絕

望
에 

겨
워 

厭
世
하
는
가 

하
면 

때
로
는 

무
엇
엔 

가 

生

에 

對
한 

굳
은 

信
念
을 

갖
는 

나 

머
지 

感阍

齡
量
하
곤 

하
는 

後
方
女
人
들 

의 

表
現
하
기 

難
한 

애
干
즌 

心
情
과 

한 

편

可
曼
可
貴
한 

妻
子
를 

後
方
에
남
기
고 

玉
門
關
밖
으
로 

本
意
아

닌 

出
征
을 

하
고
 

있
는 

兵
士
들
외 

悲
壯
한 

厭
世
的 

心
境 

을 

잘 

엿
볼
수
있
는 

바
이
다
。 

그
들
은 

이 

世
上
과
는 

全
然 

離
別
하
였
다
는 

悲
다

y  

壯

한 

事
實
을 

잘

알
 

고 

있
었
는
지 

어
째

%
 

는 

지
는 

如 
何
間
에 

그 

玉 
門
關
을 

싸 
숐

 

도
는 

戰
線
과 

後
方
이絕

斷
되 
어 

있 
으

^

시 

서
도 

連
繫
되
어 

있
는 

情
體
를 

무
어
라
고
1
 

表
現
해
야 

옳
을
지

? 

또
한
된 

그
윽
히 

생
각
컨
대 

現 
下 

我
國
民
族
이 

處

하
고 

있
는 

三 
八
線
은 

當
時 

玉 
門
關
이 

따
를 

수 

없
을 

만
큼 

嚴
然
한 

邊
境
이 

며 

同
族 
끼
리 

雙
方
에
서 

對
敵
的 

으 

로 

불
을 

품
고 

있
는 

것
이
니 

이 

邊
境
에 

交
1
되
는
情
體
를 

또 

한 

무
엇
이
라
고 

表 
現
해
야 
옳
을 

지

? 

(
끝
)

攔 兵 將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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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
.一
 
一

次

大

戰

後

「無
防
備
都
市
」
「
自
轉 

車
盜
賊
」
「
구
두
닦
이
」等 

感
動
的
인 

寫
實 

主
義
映
書
를 

낳
아 

一
 

躍 

世
界
의 

注
目
을 

集
中
시
킨
바 

있
던 

伊
太
利
의 

映粛
產

業 

은 

으 
늘
날 

暗
礁
에 

부
닻
이

게
 

되
었
다
。 

「
로
1
마
」
郊
外
에 

있
는 

伊
太
利
의

「
허
리 

웃
드
」
인

「
치
네

칫
타
」
에
는 

漸
次

로 

가
을 

바
람
이 

불
기 

시
작
하
였
다
。

肉
體
美
를 

자
랑
하
는 

銀
幕
의 

女
王
들 

은 

그 

大
部
分
이 

이
곳
을 

버
리
고 

美

國
 

으
로 

건
너
가 

美
國
映霱

製
作
者
들 

德
分 

에 

高
級
出
演
料
를 

받
어
가
며 

일
하
고 

있 

다 
0伊

太
利 

最
大
의 

撮
影
所
의 

하
나
는 

드 

디
어 

最
近
에 

破產

하
고 

말
었
으
며 

많
은 

群
小
會
社
도 

閉
鎖
되
었
다
。

그 

뿐
아
니
라 

다
른 

大
小
各
樣
의 

會
社
들
도 

巨
額
의 

借 

金
을 

질
머
진
채 

收
入
은 

確
實

히
 

減
少 

一
 

路

로
그 

生
命
은

M
前
燈
火
格
이
라
고
나 

할
것
이
다
。
이
와
같
이 

얼
마
전
만 

하
더
라 

도

「허
리
웃
드
」

다
음
가
는 

世
界
第
二
의 

規
模
를 

자
랑
하
던 

伊
太
利
映翥
產

業 

全

體
가 

窮
地
에 

휩
쓸
려 

드
러 

가
고 
있
다 

C 

.

伊
太
利
에 

있
어
서 

다
른 

分
野
의 
產

棄
이 

모
두 

好
景
氣
를 

謳
歌
하
고
있
는 

現
象
인 

데 

映翥
產

業
만
이 

이
와
같
은 

慘
狀
에 

놓

여
있
는 

것
이
다
。

X

X

X

伊
太
利 

映
書菝

業
의 

興
隆
相
은 

實
로
9
 

눈
부
신
바
가 

있
었
다
。

戰
後
에 

거
이 

새

C
O

 

접
이
로 

出
發
하
였
으
면
서 

昨
年
까

지

에

죠 

伊
太
利
에
는 

映
寓
製
作
會
社
가 

二
百
六
十 

社

나 

생
겼
다
。 

그
리
고 

이
들 

映
書
會

^

~
 

全
部
가

「伊
太
利
映
書產

業
聯
盟
」
에 

加
入 

'사
 

하
였
다
。

또
한 

一
 

九
四
八
年
에
서 

一
 

九
五 

四
年
에 

걸
쳐 

撮
影
所
에
서 

製
作
되
는 

映 

書
本
數
는 

一
 

週
間
에 

平
均 

一
 

本
에
서 

三 

本

으
로 

뒤
어
올
랐
다
。 

海
外

市
場
에
서
도 

伊
太
利
映
«

는 

좋
은 

評
判
을 

받
었
다
。

例
컨
데 

「
실
봐
나

.

망
가
노
」

主
演
외 

「
는 

쌀
」
이
라
는 

映
窬
는 

美
國
에
서 

上
映 

된 

外
國
映
肅
中 

가
장 

人

氣
를 

獲
得
한 

映粛

였
다
。 

그
리
고 

甍
滿
한 

乳
房
을 

자 

랑
하
는 

伊
太
利
외

「
스
타 
1
」
들
은 

美
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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雜
誌
들
외 

表
紙
를

「
카
바

1

•
절
」
로
서 

華 

麗
하
게 

裝
飾
하
였
다
。

이
렇
게 

美
國
뿐
만 

아
니
라 

中
東
이
나 

「
라
린 

•
 

아
메
리
카
」

歐
羅
巴
等

地
에
서
의 

伊
太
利
映
書
가 

올
린 

收
益
은 

年
間 

約 

一
 

千
二
百
萬
弗
까
지 

을
라
갓
다
。
이 

海
外
市 

場

은 

伊
太
利
映
書
의 

有
力
한 

支
柱
를 

이 

투
는 

것
이
다
。 

그 
깃
은 

映
肅菝

業 

製
作 

費
의 

三
分
之 

一
 

은 

이
것
으
로 

充
當
되
고 

있
기 

때
문
이
다
0

政
府
는

「
로
1
마
」
를

『
歐
羅
巴
외 

허

리 

웃
드
』
로 

말
들 

고
저 

可
能
한 

모
든 

機
會 

를 

映
書
製
作
者
에
게 

賦
與
하
였
다
。

거
이 

모
든 

長
篇
映
書
에 

있
어
서 

製
作
者
들
은 

政
府
로
부
터 

入
場
料
總
額
의 

十
八
퍼
1
센 

토
나 

되
는 

補
助
金
을 

받
었
다
。

01
같
은 

補
助
金
은 

今
年
에 

들
어
서
서 

처
음
으
로 

政
治
的
인 

問

題

로 

해
서 

中
止
되
었
었
으 

나 

다
시 

繼
續
하
도
록 

되
어
있
다
。

政
府
는 

또
한 

伊
太
利
映粛

를 

爲
해
서 

國
內
에 

確
實
한 

市
場
을 

確
保
할
려
고 

하 

였
다
。
卽 

伊
太
利
의 

全
映
書
劇
場
은 

一

年
에 

적
어
도 

百
日
은 

國產

映
書
를 

上
映 

하
도
록 

命
令
을 

내
리
고 

있
다
한
다
。 

그

' 

뿐
아
니
라 

製
作
者
들
은 

製
作
費
의 

一  

部 

를 

政
府
에 

依
해
서 

設
置
된 

特
別
基
金
에 

서 

低
利
로 

借
金
할
수
가 

있
다
。 

그
리
고 

美
國
의 

大
撮
影
所
도 

伊
太
利
製
作
所
와
의 

共
同
製
作 

或

은 

單

獨

으
로
서 

많
은 

成
功 

作
品
을 

伊
太
利
에
서 

만
들
어 

「
치
네

칫 

타
」
의 

名
聲
을 

높
이
는
데 

힘
이 

되
었
다
。
 

이
와
같
은 

것
의 

成
功
作
品
으

로

서

는

「
여 

우

의

王
子
」
「꿔

•

봐
디
스
」

「
로
1
마
의 

休
日
」
「사
랑
의 

샘
」
「
旅
愁
」
같
은 

것
이 

있
다 
0

伊
太
利
에
서 

일
을 

하
고
있
는 

美
國
의 

製
作
者
들
은 

美
國
映
窬
가 

을
린 

凍
結
收 

益
을

利
用
할

宁

있
었
다
。

그
리
고 

製
作
費 

는 

特
히 

人
件
費
面
에 

있
어
서

「허
리
웃 

드
」
와
는 

問
題
가 

안
될 

많
큼 

쌍
것
이
다 

美
國陕

書
會
社
에
서 

볼
때
의 

이
와
같
은 

財
政
上
의 

魅
力
은 

오
늘
날
은 

存
在
하
지 

않
는
다
。

卽

收

益

中

에
서 

二
十
萬
弗
이 

所
得税

의 

對
象
에
서 

除
外
될
뿐
으
로 

製

作
費
의 

高
騰
은 

製
作
上
의 

節
約
까
지 
도 

別
無
意
義
한 

것
으
로 

만
들
었
다
。

이
와
같
이 

製
作
費
가 

急
騰
한 

原
因
은 

伊
太
利
의 

映
書
人
이 

極
히 

稀
少
한 

것
을 

보
면 

스
스
로 

納
得
이 

될
것
이
다
。 

이
점 

에 

對
해
서 

伊
太
利
에
서 

가
장 

유
명
하
다 

는 

批
評
家
의 

한
사
람
은 

그 

事
淸
을 

다 

음
과 

같
이 
耍

約
해
서 

말
하
였
다
。

『
우
리
들
이 

優
秀
映
肅
를 

製
作

코
저 

할 

경
우 

얼
마
마
한 

人
材
가 

있
을
것
인
가

? 

「
스
크 
랖

5一
.
 

라
이
타
1
」
의 

數

는 

몇

사
람 

이
냐
고
요

,
? 

네
사
람
이 

一

立
。

그
러
면 

監
叔
^
 

은
? 

그
것
도 

네
사
람
、
 

女
俳
優
는

? 

그
9
 

것
도 

네

사
람
、
男
俳
優
는 

두
사
람
、

이
타

L
O

 

한 

實
情
입
니
다
』 

1

이
와
같
은 

人
材
의 

酷
甚
한 

缺
乏
에 

加 

附
하
여 

外
國
觀
衆
에 

「
애
필
」
하
기 

爲
해 

서
는 

世
界
的
인 

一
流
스
타
1
를 

必
要
로 

하
는 
诘

果 

自
姐
가 

共
認
하
는 

몇
몇 

有 

名
한 

俳
優
나 

監
督
의 

給
料
(
出
演
料

)
는 

요 

一
 

一
.
 

三
年 

사

이

에

「
허
리
웃
드
」와 

比 

肩
할
만
한 

程
度

로 

急
上
昇
하
였
다
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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例
컨

데

「
지
나 

•  

로
로
부
리
지
다
」
같
은 

女
優
는 

一
九
五
五
年 

一
 

年
間
에

작

으

마 

치 

五
十
五
萬
弗
을 

벌
었
다
고 

한
다
。 

그 

뿐
아
니
라 

그
는 

오
늘
날
에 

斗
서
는 

映粛
 

一  

本

에 

對
한 

出
演
料
로 

三
十
萬
弗
을 

要 

求
하
고 

있
다
0 

또 

한
사
람
의 

國
際
女
優 

「
소
피
아

•
로 
1
렌
」
도 

昨
年
度
에 

五
十
萬 

弗 

가
까
운 

出
演
料
를 

벌
었
다
한
다
。 

그 

리
고 

또
한
사
람
의
女
俳
優
는

二
、
三
年
前 

만
하

더

라

도 

一

本
에 

對
하
여 

一
萬
五
千 

弗

로 

滿
足

하
고 

있
었
는
데 

現
在
에 

와
서 

는 

一  

本

에 

約
十
萬
弗
을 

要
求
하
고 

있
다 

또 

하
나 

엄
청
난 

事

實

로
서 

伊
太
利
에
서 

가
장 

有
名
한 

俳
優
兼 

監

督

인

「
뒷
토
리

으

•

데
시
1
카
」
는

昨
年

에 

七
十
萬
弗
에 

達

하
는 

收
入
을 

獲
得
하
였
다
고 

한
다
。

그
런
데 

財
政
的
、
危
機
에 

直
面
하
고 

있 

는 

伊
太
利
의 

映粛
產

業
은 

벌
서 

이
러
한 

天
文
學
的 

數
字
에 

達
하
는 

出
演
料
를 

支 

拂
할 

能
力
은 

없
는
것
이
다
。 

그
래
서 

一
 

流

스
타
ᅵ
의 

*
大
部
分
은 

「
허
리
웃
드
」
로 

7
?

너
가 

버
리
고 

말
었
다

0 

이
와
같
은 

스

타
1
의

「
허
리
웃
드
」行
은 

伊
太
利
映
書
의 

危
機
에 

拍
取
를 

加
하
고 

있
는 

것
으
로 

伊
太
利
映
書
가 

外

國

「팬
」
들
을 

잃
치 

말 

어
야 

되
겠
다
는 

問
題
는 

더
욱 

더
욱 

困 

難
性
을 

띄
게 

되
었
으
니 

外
國
에
서
의 

收 

益

이 

그 

運
命
을 

左
右
하
기 

때
문
이
다
。

그
러
면 

오
늘
날 

伊
太
利 

映
書產

業
의 

根
本
的
인 

缺
陷
은 

어
데
에 

있
는 

것
인 

가
? 

라
는 

質
問
을 

받
었
을 

境
遇
에 

많 

은 

斯
界
의 

批
評
家
들
은 

다
음
과 

같
이 

對
答
할 

것
이
다
。
卽

『
大
部
分
의 

伊
太
利 

映
書
製
作
者
가 

眞
實
한 

映
書
人
이 

아
니 

고 

그
야
말
로 

一
獲
千
金
을 

꿈
꾸
는 

엉
터 

리 

金
鑛
쟁
이
들
같
은
者
들
인 

때
문
이
라 

…
…
』
고

戰
後 

少
數
의 

映
書
가 

적
은 

豫
算
을 

갖
이
고 

大
成
功
을 

걷
운
데
서 

文

字

그
대 

로 

몇 

百
名
의 

이
런 

打

算

군
들
이 

映
書 

로
서 

한
몫
을 

단
단
히 

볼
랴

고 

덤
벼
들
었 

다
0
「카
메
라
」
외

「
렌
즈
」
와

「
화
인
다
1
」
 

의 

區

別

도 

못
하
는 

이
런 

따
위
의 

實

業 

家
들
이 

하
루
밤 

사
이
에 

映
肅
製
作

者
로

登
場
하
였
던 

것
이
다
。

,

例
컨
데 

어
느 

齒
科
醫
師
의 

境
遇
를 

보 

면 

約
束
手
形
과 

政
府
의 

補
助
金
으
로 

映 

書
룰 

製

作

코
저 

咋
年
에 

廢
業
하
고 

말
었 

다
。

그
런
데 

그

.
는 

그
의 

英
雄
的
인 
叙

事 

詩
가 

어
째
서 

大
失
敗
로 

돌
아 

갓
는
가
를

「
치
네
칫
타
」
의 

景
氣
는 

「
네
요 

•
리
알
1
 

리
즘
」
映
書

로 

해
서 

생
겨
났
다
。
이
것
은 

製
作
費
가 

싸
게 

먹
는 

黑
白
映
書
로
서 

世

- C

界

的

으
로 

名
聲
을 

떨
쳤
다
。
伊
太
利
映
書 

가그가장

 

成
功
作
品
을 

만
들
었
던 

一
 

九
®
七
年 

一
 

九
四
八
年
當
時 

映
書
하
나
를 

만
드
는
데
는 

平
均 

十
萬
弗
程
度
면 

充
分 

하
였
다
。

그
러
나 

그
후 

伊
太
利
의 

製
作 

者
들

은

「허
리
웃
드
」
와 

篛
爭
을

하

고

저 

色
彩
필

림

「
와

이

드

.
 

스
크
린
」
、
 

大
規
模 

的
인 
叙

事
詩
作
品
에 

손
을 

대
기 

시
작
하 

였
다
0 

그
래
서 

오
늘
날
에
와
서
는 

一、本 

平
均
製
作费

는 

三
十
萬
弗 

程
度
이
고 

大 

部
分
외 

映
書
는 

製
作
費
가 

百
萬
弗
을 

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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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

있
다

©

이
와
같
은 

映
書
製
作

費
의 

急
上
昇
에 

隨
伴
하
여 

製
作
에
의 

個
人
融
資
의 

利
子 

는 

二
割
五
分
이
나 

되
는 

엄
청
난
것
이 

되 

었
다
。

그
래
서 

昨
年
中
에 

만
들
어
진 

映 

書
中
에 

적
어
도 

半
은 

製
作
費
를 

매
낼
만 

한 

收

益

도 

올
릴
수
가 

없
었
다
。

約
三
十 

%
가 

송
두
거
채 

損
害
를 

보
았
었
으
며 

利 

益
을 

을
린
것
은 

不
過 

五
本
에 

一
 

本
程
度 

의 

것
이
었
다
。

그
것
도 

映
書
製
作
者
에
게 

는 

一
般
的
으
로 

政
府
에
서 

製
作

費
의 

三 

分
之 

一  

을 

補叻

해 

주
고
서 

그
런
것
이
다
。 

남
어
지 

三
分
之
二
의 

收
入
은 

國
內
와 

國 

外
에
서 

거
이 

比
等
하
게 

들
어
온 

것
이
라 

고 

보
여
진
다
。

以
上
에
서 

大
略 

본
바
와
같
이 

酷
甚
한

人
材
외 

缺
乏
、
技
術
的
知
識
의 

缺
如
、
거 

기
다 

殆
半
의 

製
作
者
가 

經
驗
을 

쌓
은 

映
肅
製
作
考
가 

아
니
고 

純
打
算
的
인 

門 

外
漢
이
라
는 

點
等
이 

伊
太
利
映
書
의 

質 

을 

確
實
히 

下
落

시
키
고 

있
는 

原
因

인 

것
이
다 

o

또
한 

伊
太
利
映
書 

「랜
」
들
의 

趣
味
가 

달

러

진

데

는

「테
레
비吞

」

와
- 

影

響

도 

있 

다
。
昨
年
에 

「테
테
비
」熱
이 

伊
太
利
를 

휩

管
었
다
。

그 

結
果 

으 
늘
날
에 

와
서 

伊 

太
利
全
國
의

「
테
테
비
」
受
像
機 

總
數
는 

不
過
三
個
月
間
에 

七
萬
臺
가 

增
加
하
여 

二
十
七
萬
臺
가 

되
었
다
。

이

「레
테
비
」受 

像
機

中 

約
六
萬
臺
는 

茶
房
이

나

「
테
스
트 

란
」
에 

備
置
되
어 

있
는
데 

여
기
서
는 

每 

日
밤 

不

過

「커

1
피
」

한
잔 

값
으
로

「
테 

레
비
」
를 

즐
길
수
가 

있
는 

것
이
다
。

많
은 

伊
太
利
人
들
은 

신
통
치
않
은 

伊
太
利
映
書 

를 

보
기 

위
하
여 

돈
을 

支
拂
하
기 

보
다 

는

「테
테
비
」
로 

懸

賞

「퀴
이
즈
」
틀 

보
는 

것
이 

낫
다
고 

생
각
하
고 

있
다
。

그
렇
지
만 

映
窬舘

에
의 

入
場
數
는 

實 

際
에 

있
어
서 

增
加
하
고 

있
다
。
卽 

入
場 

總
數
는 

一
 

九
四
八
年
의 

五
億
七
千
九
百
萬

名
에
서 

昨
年
에
는 

八
億
五
千
萬
에
까
지 

增
加
하
였
다
。

그
러
나 

興
行
主
들
은 

이
와

같
은 

觀
客
數
의 

增
加
가 

전
혀 

美
國
映
窬 

의 

人

氣

에 

依
한
것
이
라
고 

말
하
고
있
다
。

今
年
에 

들
어
서
서 

伊
太
利 

映翥
舘

의 

人
場
料 

總

額

의 

七
十
%

는 

美
國
映翥

에 

依
한 

收

入

으
로 

되
어
있
다
。
昨
年
度
에
는 

이
것
이 

六〇

깠

以
下
였
던 

것
이
다
。

이
와
같
은 

情
勢
는 

最
近
에 

大
製
作
配 

給
會
社
의 

하

나

인

「미
네

루
바

•

필
험
」
이 

破產

한 

것
으
로 

생
생
하
게 

浮
彫
되
었
다
。
 

「
미
네
루
바

.

필
립
」
을 

破產

에 

돌
아
넣
은 

이
같
은 

財
政
困
難
은 

거
이 

모
든 

다
른 

映
書
會
社
까
지
도 

골
치
를 

앓
게
하
고
있
다
。

閉
鎖
되

는

「
스
타
지
으
」
의 

數

는 

確
實 

히 

增
加
하
고 

있
으
며 

남
어
있
는 

것
이
라

0
。

 

할
찌
라 
도 

五
大
會
社
를 

包
含

시
켜 

撮
篆

:D

 

計
劃
을 

中
止
하
지 

않
으
면 

안
될 

處
地
에

쒀
 

까
지 

물
리
고 

있
다
。 

그
럼
으
로
서 

伊
太 

利
에
서 

製
作
되
는 

映
窬
의
數

는 

점
점 

줄 

어
가
고 

있
다
0

生產

이 
絕

頂

에 

達
했
던 

때
는 

一
 

九
五 

四
年

으
로
서 

總
百
五
十
七
本
이
나 

製
作
되 

었
는
데 

昨
年
에
는 

百
四
十
本
으
로 

떨
어 

지
고 

今
年
은 

映
書
關
係
者
의 

말
을 

빌
터 

면 

七
十
本
이
나 

만
들
면 

많
은 

것
이
라
고 

말
하
고
있
다
。 

(
끝
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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介紹

I

画映作名

覆

面

의
騎

士
(一  
名
疑
問
의
復
醫
者
)

丨

T
h
e

 

D
a
r
k

 

A
r
e
o
q
e
r

I

R
K
O 
래
口
오
映
書

(
시
네
마
스
코
——

프

)

여

乂 

js i
M

s li
一
丨丨
.

十
三
世
紀
에 

있
어
서
의 

英
佛
百
年
戰 

爭
을 

背

景

으 

로 
한 

時
代

活
劇
。

「
다
니

일 

*
B 

•
울
매
」」
의 

原
作
과 

脚
本 

에

서

「
헌
리 

•  

레
원
」
이 

監
督
하
였
다
。

撮
影
은

「
가
이 

그
리
인
」
作

®

은

「
세

드
릭 

•
쏘
1

포 

•
데
뷔
1
」
가 

擔
當
하
였
다
。
 

主
演
은

『
로
빈 

홋 
드
』
의

「
에
롤

. 

후
런
」 

과

「
조 
1
온 

•
 

드
루
1
」
이
며 

助
演
은

「피 

1
터
1
、
원
치
」

「
카
이
켈
、

호
1
더

언
」 

「
투
퍼

I
I드 

•
데
이
뷔
스
」

等
이

다
。
「
월 

터
1
、
미
릿
숙
」
製
作
에 

依
한 

總
天
然 

色

一
九

五

五

年

度

作

品

。

一
 

三
五
八
年
。
英
佛
兩
國
은 

百
年
來
의 

으
랜 

戰
爭
에 

終
止
符
를 

찍
었
다
。

「
에 

드
워

1 

드 

마
이

켈
、

호

1
던
」

一
 

世

는

佛 

蘭
西
側
에 

決
定
的
인 

敗
北
을 

입
히
고 

自
已 

스
스
로
가 
怫

蘭
西
國
王
까
지 

兼

하 

여 

皇

太

子

「
푸
린
스 

•
 

에
드
워

1

드
」시
에 

롤
호

•
린
)

들 

佛
蘭
西
에 

남
겨
두
고 

英

本 

國

으
로 

歸
還
하
였
다
。

「
에
드
워
1

드
」
는 

父
王
의 

뜻
을 

받
들 

어 

善
政
을 

베
물
어 

戰
亂
에 

지
친 

사
람 

들
에
게 

一

十
和
를 

約
束
하
여 

德
望
이 

높

았
다
。

이
러
한
때
에 

英
國
에
서 

어
릴
때
부
터
의 

벗
인 

貴

婦

人

「
죠丨

온
」

(
조 
1 
오」

•
드 
루 

1
)

이 

죽
은 

그
의 

夫
君
의 

領

地
에
서 

살
기 

위
하
여 

두 

子
息
을 

거
느
리
고 

왔 

다
。

「
에 
드 
워
1 
드
」
는 

危
險
한 

筛

蘭
西
의 

事
情
을 

說
明
하
고 

歸
英
을 

勸吿

하
였
으 

P

M' 

나 

虛
事
였
다
。
敗
北
한 

佛
蘭
西
의 

貴
族 

y

니 

들
은 

「
데 

•

€
」

伯
爵

(
피
1
터
、
휜
치

) 

1
 

을 

中
心
으
로 

佛
王 

다
음
으
로 

權
力
。

je.

쥐
고 
있

는

「
드 

•
게 
스
크 
링
」

(
노 
월 

•
월 

맨
)

을 

推
擧
하
여 

秘
密
裡
에 

再
起
準
備 

에 

狂
奔
하 

고 

있
었
다
。

「
데 

•
€
」
伯
爵
은 

「
에
드
워
1
드
」
를 

除
去
하
려
고 

剌
客
을 

보
내
어 

暗
殺
을 

企
圖
하
였
다
가 

失
敗
하
자 

貴

婦

人

「
조

. '

1
은
」
을 

家
族
과 

함
게 

誘
拐
하
였
아
。

「
에
드
워
1
드
」
는 

救
助
次 

出
動
하
였
으 

나

「
데

•
될
」軍
의 

伏
兵
에 

遭
遇
하
여 

挾
擊
끝
에 

敗
北
하
였
다
。

.

「
에
드
워
1
드
」
는 

心
腹
部
下
인

「吞

」
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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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
루
퍼丨

토
데
이
뷔
스

)
에
게 
救
出
되
어 

겨 

우 

逃
走
에 

成
功
하
였
다
。

극
러
나 

大
膽 

한

「
에
드
워
1
드
」
는 

酒

店

女

給

외 

도

움
으
로 

佛
蘭
西
騎
士
로 

變
裝
하
여

『
黑

騎 

士
』
라 

고 

呼
稱

하
면
서

「
데

1
광
」
伯
爵
의

. 

城
에 

侵

入
하
여 

그 

部

下

로 

採
用
되
었 

다
。

「
에
드
워
1
드
」
는 

卽
時 

盤
禁
된 

貴

婦

人

「
조 

1 

온
」
을 

救
出
하
려 

하
였
으 
나 

警
戒
가 

嚴
重

하
여 

뜻
을 

이
투
지 

못 

한

채

「
드 

•
게 
스 

uj  
링
」
은 

兵 

士
를 

모

아

「
데

. 

월
」
伯
爵
軍 

과 

合
流
하
였
다
。

「
드

•
게
스
크
링
」
은

「
에
드 

워
1
드
」
의 

얼
굴
을 

알
고 

있 

었
기 

때

문

에

「
에 
드
워
1 
드
」
 

는

「
게 
스 

코 

링
」
과 

對
茴
하
는 

것
을 

避
하
고 

있
었
는
데
、

처 

음
부
터 

새
로
들
어
은
「
에
드 

워
1
드
」
를 

嫉
妬
하
고 

있
던 

騎

士

「
리

보
ᅵ
」
(

알
라 

스
테
어 

허
」터 
1

)
가 

決
鬪
를 

挑
戰
해 

왔
다 

a

「
드 

.
게
스
크
링
」
立
會
下
에 

兩
人
은
決
鬪
를 

하
였
는
데
、

뜻
하
지
않
게 

「
에
드
워
1
드
」의

假
面
이 

벗
겨
져 

身
分
이 

淀
露
나
고 

말
았
다
0
 

「
에
드
워
1
드
」
와 

은 

重
包
圍 

를 

卷

고 

逃
走
하
면
서 

守
備
兵
에
게 

虛 

僞
의 

命
令 
으 
로 

監
禁
中

인 

貴

婦

人

「
조

1
온
」
을 

救
出
시
킨 

다
음 

無
事
히 

歸
域 

하
였
다 
0

「
에 
드
워 
1 
드
」
의 

留
守
軍
은 

小
軍
이 

었
으
나 

勇
氣
百
倍
하

여

「
에
드
워
1 
드
」
 

의 

指
揮
下
에 

마
침
내 

攻
擊
軍
을 

擊
破 

하
였
다
。
이
렇
게
해
서 

佛
蘭
西
에
는 

또 

다
시 

平
和
가 

찾
아
들
어 

貴

婦

人

「
조 
1 

온
」
은 

사
랑
하
는
「
에 
드
워
1 
드
」
에
게
불 

같

은

「
킷
쓰
」
를 

보
냈
다
。 

1

離
婚
■問
題

離
婚
問
題
를 

調查

한 

結
果 

그 

破
綻 

의 

原
因
은 

大
斷 

다
음
지
같
은 

네
가 

지
다
。

一

、
性
的
不
配
合

1
1
、

餘
暇
利
用
에 
對
한 
意
見
의 

差
異

三
、 

經
濟
的
困
難

四
、 

心
的
、
肉
的
、
或
은 

感
情
的
變
遷 

(美

.
 

로 
산
질 
<一
 

家
庭
關
係
學
會
長
)

9 
5
 
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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굳

건

한
 

사

나

•

티

들

丨

H
h
fp
H
EL
J
^
Q
a
I

II  
十
世
紀
폭
스
映
書
 

(
시
비
마
스 
코丨

프
)

★

『
바
람
과 

함
께 

살
아
지
다
』
외 

쿨 

라
1 
크 

•
 

게
이
불 

과 

『
紳
士
는 

金
髮
을 

좋
아
한
다
』
외 

제
인 

•
럿
될
이 

共
演
하
는 

西
部
開
拓
活
劇
외

「
시
네
마 
스
코
1

프
」
版 

「
월
리
암 

•
 

A 

•
 

베
이
커
1
」
와

「
월
리
암 

B 

•  

호
윽
스
」
가 

製
作
을 

擔
當
하

고

「
라 

을
、
월
숭
」
가 

監
督
하
였
다
。

「
크
테
이
、
횟
셔
ᅵ
」
외 

小
說
을 

原

作

으 

로 

하

고

「
시
드
니丨
 

•
보
1
엔
」
과

「
아 

일
랜
드
의 

戀
風
」
외 

「
프
랑
크 

•
뉴
1
젠 

트
」
가 

脚
色
하
였
다
。

撮
影
은

「
테
으

. 

토
워
1

J
音
樂
은 

f

 
白
畫

의 

對
決
』
의

「
휙
터丨

.
 

영
」
助
演
은

「
로 

버

1 
토 

•
라
이
언
」

「
카
메
론 

•
밋
철
」
「후 

안 

•
 

갈
시
아
」

「
해
리

1 
•
 

세
는
」
等
이
다
。

.☆ :
人

|1 ;丨

리.丨

南
北
亂
용
에
서 

活
躍
한
「
텍
사
스
」
人
中
에 

는
、
戰
後 

牧
畜
業
외 

不
振
으
로 

因
하
여 

失
業
하
고 

無
賴
漢
이 

되
는 

사
람
이 

많 

았
다
。
「
맨
」

(
쿨
라

1
크 

•
게
이
불

)
과 

그 

의 

동

생

「
쿨
린 
토
」

(
카
메
론 

•
 

밋
철

) 
도 

亦
是 

그 

同
類
였
다
。

두
사
람
은 

「
든
타
나
」
國
•境
외 

어
느
市
에 

서 

銀
行

으
로
부
터 

大
金
을 

찾
마
내
으
는

「
스
타
1 
크
」

(
로 
버丨

트 

•
라
이
언

)
를 

霄 

擊
하
여 

大
金
을 

掠
奪
하
였
다
。 

그
러
나 

「
스
타
1

三
」
는 

强
盜
질
을 

하
느
니
보
다 

소
(

牛

)
를 

사

서

「
몬
나
타
」
에 

파
는
것
이 

利
得
이 

된
다
고 

말
하
자 

세
사
람
은 

同 

志
가 

되
었
다
。

土
人
의 

威
脅
을 

避
하
여 

北
「텍
사
스
」

르 

가
자 

눈
보
라
에 

휘
몰
려 

危

殆

로
울 

때
에 

移
民
團
에 

依
하
여 

救
助
되
었
다
。

또
 

그 
러

자

「
멘
」
은 

그 

들 

看
護
해
준 

아
름 
5
 

다
운 

女

性

「
네
라
」

(
제
인 

•
 
럿
될

)
에
게 

1
 

마
음
이 

이
끌
렸
다
0

다
음
날 

세
사
람
의 

同
志
는 

그 
곳
을 

乂
.
 

出
發
하
였
는
데 

土
人
의 

移
民
團
襲
擊
을 

알

아

천

「
팬
」
은 

單
身 

되
돌
아
斗
서 

全
滅 

외 

危
機
에 

處
한 

移
民
團 

가
운
데
서 

겨 

우

「
네
라
」
를 

救
出
하
여 

先
行
하

는

「
클 

린
트
」
와

「
스
타
1 
크
」
를 

쫓

아

서

「
워

1 

스
」
要
塞
로 

向
하
였
다
。

途
中
에

서

「
덴
」
과

「
네
라
」
는 

서
르 

사 

랑
하
게 

되
었
는
데 

要
塞
에 

到
着
하
자
都 

會
生
活
을 

憧
憬
하
는 

「
네
라
」
에

게

「
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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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

1

크
」
는 

巧
妙
하
게 

接
近
하
였
다
。

「
산

•

안
토
니
으
」
에
서 

「
스
타
1

크
」
는 

四
千
匹
의 

소
를 

사
고 

北
上
하
였
는
데 

一
 

行

의 

앞
길
에
는 

兇
惡
한 

土
人
地
區
가 

있
었
다
。

쌜럿

「
들
란
토
」
는 

偵
察
에 

나
外
서 

土
人
에 

게 

殺
害
되
었
다
。
「
멘
」
은 

소
의 

大
群
을 

疾
走
시
켜
서 

土
人
을 

짓
밟
고 

헤
치
며 

無
事
하
게 

目
的
地
에 

到
着
하
였
다
。
 

그
러
나 

家
畜
을 

賣
却
한

「
스
타
1 
크
」
는

者演 
이 

•主 

자 

의 

짜 

营
 

인 

히 

이 

나케사 
크
 

한 

一  
건苦

r€-<

I

■

:

a
^
屬

寒

I

■

纖

s?
€

、

k
_

f議
靈

^

圓
、
이

，

\

m_
l_

i

卑
怯
하

게

도

「
멘
」
을 

黎
備
隊
員
에
게 

리 

渡

하
고 

利
得
을 

獨
占
하
려 

하
였
으
나 

「
멘
」
외 

部
下
인

「
카
우
보

1

이
」의 

授 

助

를 

얻
어 

利
得
의 

分
配
를 

받
았
다
。 

「
텍
사
스
」
에
서 

牧
場
을 

開
設
하
기 

위 

하
여

「
밴
」
이 

自
己

馬
車
에 

타
자 

그
곳 

에

는

「
젠
」
과 

生
涯
를 

같
이
할 

決
心
을 

한

「
네
라
」
가 

기
다
리
고 

있
었
다
。

☆

悝

諺

☆

가
춘 

■服
裝
은 

아
름
다
운
말

(

言
'
)

보 

다 

나
은 

것
이
다
。
 

(
丁
抹
)

치
장 

아
니
하
는 

사
람
이 

제
일 

아
름 

다
운 

사
람
。
 

■
 

(獨
)

아
통
다
운 

웃
이 

가
치
없
는 

사
람
의 

어
께
에
서 

운
다
。
 

(怫

)

酒
席
이 

길
면 

壽
命
은 

짜

e一다
。(佛
)

굴
을 

얻
으
려
면 

벌
의 

쏘
는 

것
을 

참 

아
야 

한
다
。
 

(
英
和
)

하
광 

밤
을 

자
도 

헌
각
씨
。

(
韓
)

695

T-
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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禁
斷
의 

遊
星

(F
o
r
b
id
d
e
n

 

p
la
n
e
t )M

•
G
.
M
.
社

製

作

六O

年
後
의 

宇
宙
植
民
地
를 

더
듬
는 

空
想
科
學 

스
리
러
1
의 

一
大
快
作
。

空
想
科
學
映
書
는 

한
卷

도 

製
作
치 

않 

었
던
보

.

0

. 

M 
社
가
처
음
으
로 

만
든 

「
씨
네
마
스 
코 
1

프
」

로
된 

作
品
。
空
想 

科
學
映
書
로
서
는 

「
스
켈
」
이 

尨
大
하
고 

볼
만
한 

場
面

이 

大踹

히 

많
아 

좋
은
誥 

-  

題

가 

되
고

있
다
。

特
히 

科
學
映
書
로
서 

의 

特
殊
技
術
에 

좋
은
效
果
를 

나
타
내 
고 

있
으
며 

또 

音
樂
에 

있
어
서
는 

全
面
的 

으
로 

電
子
音
樂
을 

使
用
하
는
等 

새
로
운 

方
面
의 

開
拓
에 

큰
成
果
를 

얻
어 

누
干

가

보 

드
라
도

M
(味
깊
은 

것
으
로 

여
기 

에

『
로
비
1
』
라
는 

로
；

못
토
의 

活
躍
이
퍽 

자
미 
있
다
。

이 

映
書
는 

『
아

1

빈
그
，

부
복

크
』
와 

『
아
랜 

•
 

에 
드
라 
1
』
의 

原
作
을

『
시
릴 

.
 

휴
무
』
가 

脚
色
하
고 

『
니
코
라
스

. 
나
관 

크
』
의 

製
作

에 

2

렛

旦 

•
 

M 

•
월
목
크 

스
」
의 

監

督

으 
로
「
스
리
러

1
」
와 

空
想
科 

學
이 

잘 

면
척
진 

새
로
운
型
의 

作
品
이 

다
。
撮
影
은

『
I

立
으
지 

.
晉

시
』

主
演
으 

로

서

는

『
월
타
ᅵ 

•
삐
죤
』

『
안 

•
 

프
란
시 

스
』

그
리
고 

新
進
인

『
레
스
리

•
닐
게

'
-

』

等
이 

登
場
한
다
。

<
카
스 

토
리

>

시
대
는 

서
기
二
二
0〇

년
경
。
 

r

아
담 

스

』
(
테
 

스
 리 

•
 

닐

젠
)

가 

지
휘
하
는 

유

성

 

연
합
(

遊
星
聯
合

)
의 

우
주
순
찰
선 

C

57 

D

는 

二

o
년
전
에 

일
단

의 

과
학
자
를 

파

견

한

 

유

성「
알
디
어
4

」

로
부
터

, 
아
무 

런 

응
답
이 

없
으
므
로 

그 

조
사
를 

명

받 

ᅮ
 

고 

이 

유

성

에

 

도
착
하
였
다 

〇  

9

『
아
담
스
』
는 

무
인

(
無
人

)
이
라
고 

생
1
 

각
하
였
던
「
알
띠
어
4
」
에 

과
학
자
단
의 

일
원
이
었
던
『
모

-
—
비
아
스
』
박
사 

(
월
타
丨̂

-
,

•  

삐

S

가 

홀
로 

살
아 

남
은
것
에 

농

j

랐 

ᄆ
 

다 
0『

모
1
비
아
스
』
박
사
는 

대
원
인 

여
류

과
학
자

(
女
流
科
學
者
)

와 

결
혼
하
여
「알 

디
어

4
」

에 

도
착
하
였
으
나 

이 

유
성
은 

二
0
0〇

세
기 

이
전

에 

이
미 

우
주
를 

초
자
연
적
인 

즉

신

과
같
은 

힘
으
로
서 

지
배
하
고
있
던
「
干
테
1
투
」
족
에 

의
하 

여 

금
단

(
禁
斷
)
의 

성
으
로 

되
어
있
었 

으
므
로 

그 

노
형
(

怒
嫌

니
을

사
께

되
어
과



— 153 —

1598

학
자
들
은 

모
두 

죽
게
되
고 

지
금
은 

자 

기
와 

이 

유
성
에 

와
시 

■
출
생
한
『
알
디 

라
』

(
안 

•
 

포
란
시
스

)
만
이 

생
존
하
였
다 

고 

말
한
다
。

『
모 
1
비

아

스
』

박
사
는 

자
기

外 

창
조 

한

『
로
비
1
』

라
고
하
는 

一
 

八
七
개 

국 

어
를 

해
독

(
解
得

)
하
고 

말
할
수
있
는 

정 

모
(

精
妙
)
한 

「
로
보
토
」
를 

사
용
하
여 

생
황j

하 
고 

있
었
다
。

『
아
담
스
』
는 

젊
은 

남
자
를 

처
음
으
로 

대

하

게

된

『
알
디
라
』
와 

사
랑
하
는 

사
이 

가
되
吟

『
모 
1
비
아 
스
』
박
사
에
게
딸
과
같 

이

지

干

로 

돌
아
갈
것
을 

간
청

(懇

請

)
하 

나 

박
사
는 

듣
지
않
고 

으
히
려 

C
57

D 
가 

이
곳
에 

머

물

으

면

「
干
테丨

부
」
의 

노
염 

을 

받
게
되
리
라
고 

경
고
한
다
。
사
실 

그 

후 

C
57

D 
는 

보
이
지
않
는 

괴
물夂

怪
物
) 

의 

내
습
을 

받
아 

기
계
는 

과
괴
되
고 

또 

대
원
의 

일
부
까
지
도 

죽
었
다
。『
아
담
스
』 

가 

강
력
한 

원
자
병
기
로 

응
전
할
것
을 

명
하
였
으
나 

소
용
없
었
다
。

그
러
던
차
에 

보
이
지
않
는 

괴
물
은 

일
반 

물
러
갔
다
。

대

원

의

『
못

二 

.
으 

스 

드
로
』

(
워丨

텐 

•
 

스
—
리
본 
스

)
는
『
로
비
—
』
와 

친
하
게 

되

어

『
모
—
비
아
스
』

박
사
의 

비
밀
을 

탐
지
한
다
。 

그

결

과

『
모
—
비
아
스
』

가 

「
구
테 
—
투
」
의 

초
자
연
적
인 

힘
의 

비 

밀
을 

해
결
하
고 

C
57

D 
틀 

습
격

케
한 

그
의 

뜻
대
로 

움
직
일
수

있
는 

힘
인

것
을 

알
아 

내
었
다
。

그
리
하
여 

그 

힘
의 

비 

밀
은 

일
각
수
( 
一
 

角
獸

)
의 

변
신

(
變
身
) 

이
라
고 

전

하

여

지

는

『
모
비
아
스
』
박
사 

가 

기
르
고

있
는 

범

(

8
에 

있
다 

는

것 

까
지
에 

이
르
렀
다
。

한

된

『
아
담
스
』
는 

자

기

가

『
알
디
라
』 

와 

결
혼
하
고 

싶

다

는

것

을

『
모丨

비
아 

스
』

박
사
에
게 

말
하
며 

지
구
로 

돌
아
가 

도
록 

설
독
시
키
나 

미
칠
둣
이 

된 

박
사 

는 

범
을 

풀
어
놓
다
가 

으
히
려 

죽
게
되 

고 

만
다
。

그
는 

「
구
테
—
루
」
의 

힘
의 

비
밀
을 

알
었
으
나 

스 

스 

로
를 

과
멸
시
킨 

것
이
다
。

『
알
디
라
』
를 

다
리
고 

이 

유
성
을 

떠 

난

『
아
담 
스
』
는 

얼
마
안
되
어
「
알
디
어 

4 J

가 

폭
발
하
는
것
을 

보
았
다
。

금
단
외 

유 

성
은 

드
.

디
어 

r

干
레
—
루
」
에

의

하

여 

우
주
로
부
터 

자
취
를 

감
춘
것
이
다
。

(映

寫

時

間

.
一
時
間
三
八
分
)



이
조 

초
에 

왕
통
을 

중
심
으
로 
하
여 

왕 

자
사
이
에 

숨
은 

반
목
이 

있
었
음
은 

일 

반
이 

두
루 

아
는 

바
이
지
만 

소
위 

함 

흥
차
사
의 

숙
어
까
지 

그 

당
시
에 

생
기 

었
든
것
음

J  
짐
작
하
는 

사
람
으
로
는 

이
른 

바 

태
종

(
太
宗

)
외 

정
사
지
공

(
定
社
之 

功

)
이
라
는 

사
건
을 

잘 

알
것
이
다
。 

그
런
데 

그 

정
사

(
定
社

)
외 

변
이 

이
러 

나
기 

얼
마
전 

일
이
다
。

당
시 

조
정 

벼
슬
아
치 

가
운
데
에 

상 

당
한 

신
망
과 

위
세
를 

가
지
고 

있
던 

호 

정
하
문
(
浩
亭
河
儉

)
끼 

뜻

^
세 

층
청
도

.
‘

徐 

泰 

憲

관
찰
사
로 

제
수
되
어 

길
을 

떠
나 

임
지 

에 

도 

U
하
지 

않
을
수 

없
게 

되
었
다
。

원
래 

호
정 

하
륜
은 

인
물
이 

팔
달 

외 

락
하
여 

조
그
만
한 

일
에 

干
애
되
는 

법 

이 

없
었
다
。

일
즉
이 

그
가 

예
천
군
수
로 

있
을 

지 

음
에 

정
사
를 

전
페 

한 

것
은 

아
니
지
만 

예
천
군
하
에 

매
인 

관
기
란 

관
기
는 

하 

나
도 

남
기
지
않
고 

모
조
리 

수
청
을 

드 

리
고 

그
야
말
로 

매
일
같
이 

장
야
의 

수 

연
을 

베
푼
다
하
여 

금
복
도
사
가 

이
것
을 

장
소
하
여 

그 

행
장
울 

논
박
하
러 

할 

지

0

一口에 

당
시 

경
상
감
사
로 

있
든 

김
주

(
金

湊
)

가 

그
것
을 

알
고 

극
干 

만
류
하
기
를

『
하
군
수
의 

기
상
을 

보
건
데 

결
코 

으 

래
한 

군
몹
의 

재
로 

굴
복
하
고 

있
을 

사 

람
이 

아
니
고 

타
일
에 

큰
일
을 

손
에 

잡 

을 

사
람
인
즉 

그
만
한 

허
물
은 

눈
감
어 

두
으
』

라
고 

권
하
여 

아
모
일 

없
이 

되
었
다

。
G
 

김

平
는 

바
로 

하
륜
의 

서
울
집 

근
처
에 
0
 

역
시 

자
리
를 

잡
고 

살
았
다
。 

또

근
千 

태
종
의 

정
사
지
변

(定
社
之

變
)

이 

생
겼
을

때 

김
주
는 

래
종 

반
대
파
로 丨

' 

몰
려
서 

신
변
이 

매
우 

위
급
하
게 

되
었 

•
 

다 
0그

때 

김
주
의 

안
해
가 

남
편
의 

사
경 

에 

빠
진
것
을 

알
고 

하
륜
이 

출
타
하
는 

말
머
리
에 

업
대
어
서
。

『
나
는 

전
일 

상
공
이 

예
천
군
千
로 

게 

실
때
에 

경
상
감
사
로 

있
던 

김
주
의 

안 

해
로 

소
이
다
』

하
고 

무
언
중
에 

남
편
율 

干
해
달
라
고 

깨
원
한
바 

있
었
더
니 

하
호
정
(
河
浩
亭
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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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00

은 

그
를 

위
로
하
여 

돌
려 

보
내
고 

干
의

. 

I 
생
각
하
여 

극
력 

김
주
의 

목
슴
을 

干 

출
해 

주
었
다
는 

미
담
의 

소
유
자
이
다
。

하
호
정 

정
계
의 

형
세
가 

매
우 

위
급 

하
였
고 

궁
중
의 

사
정
이 

박
두
하
고 

있 

는
것
을 

잘 

알
면
서
도 

임
지
에 

도
임
하 

지 

않
을
千 

없
어
서 

자
기
집
에 

잔
치
를 

배
설
하
고 

청
안
군

(
淸
安
君
)
(
나
중
에 

태 

종
으
로 

된
분

)
을 

비
롯
하
여 

당
대
의 

명 

재
를 

초
청
하
였
다
。

그
가 

특
히 

여
러 

왕
자 

중
에
서 

청
안 

군 

만
을 

청
한
것
은 

청
안
군
이 

타
일 

큰 

일
을 

할
만
한 

인
물
인 

것
을 

잘 

짐
작
하 

고 

있
어
서 

심
중
에 

존
경
하
고 

.
있
었
기 

때
문
이
다
。

이
날 

늦
인 

점
심
때
부
터 

대
관
들
이 

하
호
정 

자
택
으
로 

모
여
드
렀
다
。

이
리
하
여 

연
회
는 

바
야
흐
로 

무

르

노

「 

아 

드
러
갈 

지
음
이 

었
다
。
하
호
정
은 

일
부
러 

청
안
군 

앞
에 

이
르
러
서 

잔
을 

올
리
고 

손
千 

술
을 

딸
았
다
。

그
런
데 

하
호
정
은 

술
이 

취
해 

그
랫 

던
지 

마
치 

수
전
증 

있
는 

사
람
처
럼 

주 

전
자
의 

술
을 

잔
에 

붓
지
않
고 

함
부
로 

좌
투
룩 

딸
아
서 

청
안
군
의 

옷
에 

술
이 

넘
처 

홀
렀
다
。

『
엇
』
하
고 

하
호
정
은 

놀
래
서 

주
전
자 

를 

든 

손
을 

움
츠
러
드
리
는 

바
람
에 

국 

그
릇 

장

그
릇
을 

뒤
집
어 

엎
어
서 

청
안 

군
의 

웃
웃 

앞
자
락
은 

이 

국
물
로
서 

물 

저
여
」

걸
래

와 

같
이 

되
었
다
。

청
안
군 

은 

불
쾌
한 

근
위 

취
태
에 

얼

골
에 

노
기 

를 

뛰
우
고 

펄
떡 

이
러
서
서
『음
』

하
고 

끙
자
를 

노
며 

퇴
장
을 

하
였
다
。

『
앗 

대
감 

대
감
』

하
고 

하
호
정
은 

마
주 

이
러
서
서 

그
의 

뒤
를 

따
라 

나
가
며

『아
이
거

 

큰 

실
수
를 

햇
구
나 

쫓
아
가 

서 

사
죄
를 

해
야
지
』

하고
 

혼
자

말 

처
럼 

중
얼 

거
렸
다
。

이
리
하
여 

하
호
정
은 

청
안
군
의 

뒤
를 

딸
았
다
。

청
안
군
외 

별
배
구
종
이 

이 

광
경
을

보
고『

하
감
사 

대
감
께
서 

뒤
를 

쫓
아
오

십
니 

다
』
하
고 

민
망
하
여 

乎
인
에
게 

고
하
였 

다
。

그
러
나 

청
안
군
은 

심
중
이 

불
패
한 

지
라『

가
만 

내
버
려 

두
어
라
』

하
고 

도
라
다 

보
지
도
않
고 

말
에
을
라 

자
기 

궁
앞
대
문
에
서 

나
렸
다
。 

그
리
고 

그
냥 

중
문
을 

거
처 

내
문
으
로 

드
러
서 

랴 

하
였
다
。

하
호
정 

역
시 

대
문
에
서 

말
을 

나
려 

중
문
을 

거
처 

내
문
에
까
지 

뒤
를 

쫓
아 

들
었
다
。 

,

청
안
군
은 

심
중
에 

의
아
하
였
다
。 

어 

이
해
서 

이
다
지 

남
의
집 

내
문
에
까
지 

쫓
아 

드
는
가

?
하
고 

그
제
야 

뒤
를 

돌 

아
다 

보
며

『
대
감
은 

어
찌 

여
기
까
지 

날 

쫓
아 

으 
는
거
요
』

하
고 

총
명
스
럽
게 

질
문
하
였
다
。 

『
잠
만 

긴
급
히 

알
려
드
릴 

말
슴
이 

있
어
서 

일
부
러 

술
을 

업

짐
,

러

서 
여
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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까
지 

되
시
고 

나
온
격
이 

되
었
읍
니
다
。』

•  

『
일
부
러 

업
질
렀
다
。』

.
 

청
만
군
은 

그
재
야 

모
든
것
이 

석
연
이 

풀
리
어
서 

곳 

하
호
정
을 

안
채 

뒷
방
으 

로
글 
고 

들
어
가 

좌
정
하
였
다
。
 

r

급
한 

일
이
라
니

?
』

『네 

이
제 

대
군 

신
변
에 

위
급
이 

박 

무 

했
읍
니
다
。
』

하
고 

청
안
군
의 

귀
에
다 

입
을
대
고 

대
사
의 

비
밀
을 

속
삭
인 

후
에 

『
이
몸
이 

서
울
에 

있
으
면 

몸
으
로 

전 

하
를 

도
읍
겠
읍
니
다 

마
는 

왕
명
이 

계 

신
지
라 

허
는
수

- 

없
이 

임
지
로 

가
기
는 

해
야 

겠
아
온
즉 

한
가
지 

계
교
를 

말
슴 

해 

드
립
니
다 

〇

 

지
금 

안
산
군
수
로 

있
는 

이
숙
번

(
李
叔
審
)
이 

정
능 

이
안
군

(貞
陵 

移
安
軍
〕
의 

군
사
를 

거
느
리
고 

입
성
하 

고 

있
는 

중
이
온
즉 

이
군
수
를 

부
르
셔 

서 

대
사
를 

말
기
시
면 

지
용

(
智
勇
)
을 

겸
비
한 

위
인
이
라 

농
히 

대
사
를 

완
수 

할 

것
이
읍
고 

또 

일
이 

성
사
되
오
면 

곧 

신
을 

부.
.
,

J

一시
면 

후
사
를 

계
고
하
겠
읍
니

.

다
』하

고
는 

급
히 

궁
을 

하
직
하
고 

나
와 

서
시
침
을
뚝
때
고

 

충
청
도
로 

부
임
하 

였
다
。

호
정
하
륜

(
浩
亭
河偷

)

이 

하
직 

하
고 

간 

후
에 

청
안
군
은 

곧 

이
군
수
를 

비
밀 

히 

불
러 

침
실
에 

드
려
안
치
고 

대
사
를 

위
촉
하
였
다
。

듣
기
를 

마
친 

이
숙
번
은

『
전
하
의 

부
탁
이
라
면 

그
야
말
로 

여

' 

반
장
으
로 

즉
시 

촉
행
하
고 

말
것
입
니 

다
』하

고 

상
담
하
며 

나
서
서 

수
하
의 

이 

안
군
즐
을 

격
동
하
여 

먼
저 

군
기
감
을 

습
격
하
여 

무
기
를 

매
았
고 

궁
중 

종
복 

들
을 

합
류
시
켜 

경
복
궁
을 

포
위
하
고
는 

눈
코 

뜰
사
이 

없
이 

대
사
를 

거
행
하
여 

버
리
고 

말
았
다
。

이
리
하
여 

정
사
지
변
을 

삽
시
간
에 

성 

공
한 

청
안
군
이 

남
문
밖
에 

장
막
을 

느

리
어 

큰 

장
막
속
에 

정
斗
하
였
는
데 

그 

장
막 

아
래
에 

또
한
채 

자
그
마
한 

장
막 

을 

꾸
미
어 

높
았
는
데 

거
기
에
는 

아
무 

도 

드
러 

앉
인 

사
람
이 

없
더
니 

거
두
하 

여 

하
호
정
이 

소
명
을 

받
고 

밤
사
이
에

상
경
하
여 

곧 

그 

장
막
에 

정
파
하
고 

말 

았
다
。

그
래
서 

그 

광
경
을 

본 

여
러 

사
람
이 

i
 

『
승
상 

한
분
이 

벌
서 

생
것
干
나
』 

C
D

하
고 

수
군
댓
더
니 

과
연 

선
후 

수
습 

에 

공
을 

이
투
어 

재
상
의 

지
위
에 

을
랐 

거
니

.
와 

정
사
의 

공
은 

기
실 

이
군
수 

숙 

번
의 

힘
이
라 

아
니
할
수 

없
었
다
。

丨

(
끝
)

1 

(
出

松
崗
齊
叢
話
卷

之
十
)

61

悝

諺

☆ 

모
든 

事
件
의 

指
導
者
는 

女
子

였 

다
。
 

(
英
國
)

☆ 

藥
草
와 

毒
草
는 

한
뜰
에
서 

자
란 

다
。
 

(
英
國
)

☆ 

홀
아
비
는 

이
가 

서

말 

과
부
는 

銀 

이 

서
말
。
 

(韓
)

☆ 

바
늘 

간
데 

실 

간
다
。
 

(韓
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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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二;,‘ m n i 
■ ■丨̂

放 射 線 의  影 響

美 國 科 學 院 은  이렇게 報 吿 하 였 다

外 誌 에 서

if

 

「워
싱

토
」」
에
서 

지
난 

六
月
十
二

日 

開 

|
|

 

催

된 

美
國
科
學
院
의 

『
放
射
線
의 

生
物 

j
|  

學
的
影
響
』
에 

關
한 

報吿

會
는 

美
國内
 

二 

에
서
도 

相
當
한 

反
響
을 

이
르
켰
다
。

이 

 ̂

斗
같
은 

問
題
에 

關
한 

報
道
가 

從
來
에 

j |

 

는 

美
國
原
子
力
委
員
會
의 

樂
觀
的
이
며 

|
|

 

또
한 

斷
定
的
인 

發
表
에 

:依
한
것
이 

主 

l
illilu

였
는
데 

이
번
의 

科
學
아
카
데
미
의 

報吿
 

illlllH
는 

어
지
간
히 

警吿

的
이

며 

批
判
的
이
라 

一一  

는 

것
으
로 

注
目
을 

끌
고
있
다
。

一！= 

美
國
科
學
아
카
데
미
가 

이 

問
題
에 

關 

p

 

한 

委
員
會
를 

構
成
한
것
은 

一
 

九
五
五
年 

n;;;,
이

었

으

며
 
研

究
費
는 

全

部

「
록
필
러
」

= 

財
團
에
서 

支
佛
하
고 

있
는
것
이
다
。
委 

j
llllil

員
會
는 

여

^

개
의
小
委
員
會
로 

分
類
되 

二 

어 

있
는
데 

即 

遺
傳
、
病
理
、
農
業
및
食 

'  

= 

物
、

氣
象
海
洋

및

漁
業
、

放
射
性
廢
棄
物 

= 

의
投
棄
、
이
와
같
은 

六
部
門
인
것
이
다
。

||  

이
번 

美
國
科
學
아
카
데
미
에
서 

發
表 

된 

報吿

는 

二
種
이 

있
는
데 

하
나
는 

專 

■jlllln
門
象
用
으
로 

되
어
있
고 

다
른 

하
나
가

1  

般
公
衆
을 

爲
한
것
이
다
。 

이
것
들
의 

報吿

에
는 

위

선

「
放
射
線
의 

生
物
學
的 

影
響
」
에 

關
한 

委
員
會
의 

成
立
經
緯
와 

보 

目
的
을 

記
述
한 

뒤

에

『放
射
線
에 

P

한 

어
떻
한 

討
論
외 

背
後
에
도 

大
規 

模
的
인 

原
子
戰
이

라

는

* ®
物
이 

€
림
없 

이 

朦
朧
하
게 

나
타
날 

것
이
다
。
原
子
戰 

은 

全
地
球 

或
은 

그 

大
部
分
을 

살
千
없 

〃

는 

곳
으
로 

만
든
다
는
것
은 

想
像
하

기

에

0 5 

힘
든
것
이 

아
니
다
』
라
는 

書
頭
로 

始
作 

G
 

된
다
。 

1

그
러
나 

原
子
力
의 

平
和
利
用
에 

있
어 

서
도 

放
射
線
은 

勿
論 

密
閉
되
어 

있
다 

,
 

하
더
라
도 

原
子
戰 

以
上
의

.
放
射
性
廢
棄 

物
의 

生產

이 

豫
想
되
고 

있
기
때
문
에 

■
이 

두
가
지 

問
題
는 

元
來 

無
關
係

한
것 

은 

아
너
라
는
것
이
다
。

放
射
線
의 

生
物
學
的 

影
響
中
에
서 

가 

장 

敏
感
한
것
은 

遺
傳
에 

關
한
것
이
다
。

으
든 

사
람
은 

벌
서 

天
然
放
射
線
(宇
宙 

線
이
나 

天
然
放
射
能

)
의 

影
響
을 

받
어 

그 

結
果
로
서 

自
然
發
生
的
인 

突
然
變
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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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依
한 

遺
傳
障
害
外 

나
斗
나

二 

있

!
 ̂

突
然
變
異
를 

일
으
키
지 

않
을
만
한 

最
少 

외 

放
射
線
量
이
라
는 

것
은 

없
으
며 
아
무 

리 

少
量
이
라 

할
찌
라
도 

生
殖
細
胞
에 

到
達
한 

放
射
線
은 

그
것
에 

相
當
할
만 

한 

突
然
變
異
를

‘招
來
한
다
。
이
런 

種
類 

의 

放
射
線
障
害
는 

積
算
的
인
데 

自
己
의 

受眙

에
서 

자
기
가 

낳
는 

最
後
의 

어
런 

아
이
의 

受眙

까
지
의 

사
이
에 

그 

生
殖
器 

가 
받
은 

放
射
線
의 
全
量
에 

依
存
한
다
。

한
사
람 

한
사
람
에 

對
해
서 

考
察
하
면 

遺
傳
的
障
害
에
는 

個
人
差
가 

있
으
나 

全 

人
口
에 

있
어
서
는 

突
然
變
異
의 

數
와 

障
害
의 

數
는 

치

1

로 

比
等
하
게
된
다
。
 

따
라
서 

많
은 

人
口
와 

長
時
間
에 

對
해 

서 

考
察

하
면 

多
數
에 

對
한 

少
量
의 

放 

射
線
은 

少
數
人
에
외 

多
量
외 

放
射
線
과 

同
等
하
게 

有
害
한 

作
用
을 

惹
起

시
키
는 

것
이
다
。

天
然
放
射

線
으
로 

일
어
나
고
있
는 

自 

然
發
生
的
인 

遺
傳
障
害
외

,
數
를 

二
倍
로 

하
는 

線

量
은 

大
略 

三
十
렌
토
진 

乃
至

A .
十
텐
르
진
으
로 

보
고
있
다
。
美
國
에
서 

는 

現
在 

全
人
口
의 

約
二

^
에 

遺
傳
障 

害
가 

나
타
나
고 

있
는
데 

만
약 

美
國
人 

全
體
가 

三
十 

乃
至 

八
十
텐
르
겐
외 

放 

射
線
에 

侵
襲
된
다
면 

遺
傳
障
害
는 

全
人 

口
의 

四

^
로 

增
加
할
것
이
다
。

不
過 

十
렌
트
겐
의 

線
量
에 

있
어
서
도 

美
國 

全
人
口
가 

거
기
에 

照
射
된
다
고
하 

면 

約
五
百
萬
이
나 

되
는 

突
然
變
異 

遺 

傳
因
子
를
만
들
게 

되
는
것
이
다
。
그
래
서 

例
컨
데 

齒
科
醫
師
가 

使
用
하
는 

+
線

으 

로
는 

患
者
의 

턱
에 

一  

回
當 

約
五
텐

I

드
 

게
*

이 

照
射
된
다
고 

한
다

(
勿
論 

이
境
遇 

에 

生
殖
器
等
에 

있
어
서
는 

約
千
分
之
五 

텐
르
진
외 

照
射
에 

不
過
하
다

)

美
國
人
의 

三
十
歲
까
지
의 

宇
宙
線
에 

.依
한 

照
射
量
(
生
殖
器 

에
외

>
은 

四
三
텐 

토
진
이
며 

原
水
爆
兵
器
로 

부
터
의 

放
射 

能
에 

依
한
것
은 
〇
〇

五 

乃
至 

一  

텐
트 

겐
으
로 

推
算
되
며 

X

線
은 

三
텐
로
진
으 

로 

計
算
되
고
있
다
。

强
力
한 

放
射

線
이 

人
體
에 

有
害
한

것

은 

말
할
것
도 

없
지
만 

設
使 

强
力
한 

放 

射
線
에 

照
射
된 

사
람
으
로
서 

放
射
線
症 

에 

걸
리
지
않

■
었
다 

하
더
라
도 

早
老
하 

며 

平
均
壽
命
이 

短
縮
된
다
고 

하
는
것
은 

이
미 

明
白
해
진 

事
實
이
다
。

美
國
人
외 

平
均
年
令
은

(
二
十
五
歲
以
上
외 

統
計
)
六 

五 

•  
六
歲
인
데 

放
射
線 

技
術
者
는 

平
均 

年
令
보
다 

五
年
以
上
이
나 

짧
은 

六〇
 

•

五
歲
이
며 

放
射
線
을 

使
用
하
는 

醫

師
는 

六
三
、
三
歲
이
고 

放
射
線
을 

使
用
하
지 

않
는 

醫

師
에 

있
어
서
는 

六
五
、
七
歲
로

0 6 

되
어
있
다
。
全
人
口
가 

대
단
히 

微
少
한 

G
 

線
量
에 

照
射
되
었
을 

境
遇
의 

平
均
壽
命
1
 

의 

變
化
도 

豫
想
되
나 

여
기
에 

對
해
서 

는 

아
직
도 

明

白

한
것
이 

알
려
지
고
있 

지 
않
다
。

環
境
이
나 

食
物
에

•
있
어
서
는 

現
在
로 

보
아
서 

아
직 

重
大
한 

問
題
로 

되
었
다 

고 

는 

생
각
할
于 

없
으
나 

벌
서 

原
水
爆 

에
서 

생
긴 

r

 
스 

트
름
춤
」
九

◦
이 

人
體 

에 

含
有
하
고
있
음
은 

明

白

한
것
이
다
。
그
 

러
나 

問
題
는 

食

物
에 

있
어
서 

放
射
性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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物
質
의 

最
大
許
容
量
이 

明
白
치 

않
은
것 

이
다
。

오
랫
동
안 

放
射
能
으
로 

汚
染
된 

食
物 

을 

먹
었
을 

境
遇
에 

人
間
과 

動
物
에 

어 

떻
한 

影
響

이 

및
이
는
가
에 

對
해
서
도 

전
혀

.

알
지
못
하
고
있
다
。 

現
在 

成
層
圈 

이 

放

射

能

으
로 

汚
染
되
어
있
어 

全
世
界 

어
데
서
나 

放
射
性
의 

落
下
物
이 

조 

금
씩 

떠
러
지
고 

있
으
나 

으

늘
날
의 

氣

象
學 

知

識

으
로
서
는 

그
것
이 

언
제
까
지 

繼
續 

될
것
인
지 

豫
想
할
수 

없
다
。

原
子
力
平 

和
히
用

이 

發
達
하
면 

아
마
도 

放
射
性

廢 

棄
物
을 

바
다
에 

버
리
게 

될
것
으
로 

보 

이
는
데 

바
다 

表
面
에 

그
대
로 

흘
려
버 

린
다
던
지 

沿
岸
에 

흘
려
버
리
는
것
은 

禁 

物
이
다
。

그
렇
다
고 

해
서 

深
海
에 

對
해 

서
도 

거
이 

아
는
바
가 

없
기
때
문
에 

國 

際
的

m
力

어 

依
한 

深
海
의 

研

究
가 

要 

望
되
는 
것
이
다
。

大
體
로 

이
斗
같
은 

報吿

가 

끝
난
뒤
에 

委
員
會
는 

다
옴
과 

같
은 

勸吿

를 

하
였
다

一
、
各
人
이 

받
은 

放
射
線
量
의 

記

錄

保
持

二
、 
醫
學
用 

入
線
의 

使
用
은 

最
少 

必
要
量
으
로 

끊
칠
것

三
、 

全
人
口
에 

있
어
서
는 

受
胎
에
서 

三
十
歲
까
지 

生
殖
器
에
의 

照
射
線
量

을 

十
텐
토
진
以
下
로 

멈
출
것

(
天
然
放 

射
線
을 

除
함

)

四
、 

이 

基
準
은 

隨

時

로 

再
撿
討
할
것

五
、 

個
個

의 

境
遇
는 

三
十
歲
까
지
는 

總

量

으
로
서 

五
十
텐
토
젠
을 

限
度
로 

하 

여 

三
十
歲
에
서 

四
十
歲
에 

이
르
기 

까 

지

에

다

시 

五
十
랜
트
진
以
上
을 

生
殖
器 

에 

照
射
치 

말
것
。

六
、 

世
界
的
規
模
에 

依
한 

放
射
性 

落 

下
物
의 

監
視
技
術
을 

改
善
할
것

七
、 

成
層
圈
에 

있
는 

放
射
性
物
質 

蓄 

積
遺
의 

測
定
繼
續
과 

延
長

八
、 

放
射
性
廢
棄
物
의 

海
洋
投
棄
에
있 

어
서 

政
府
機
關
에 

依
한 

管
理
와 

記
錄 

保
存九

、 

國
際
機
關
으
로 

하
여
금 

海
洋
投 

棄

의 

安
全
基
準 

設
定

一
 

0
、
海
洋
投
棄
의 

研

究
를

.
國
際
的 

인 

協

力

으
로
서 

行
할
것

十 

一
、
人
口
가 

調
密
한 

地
域 

附
近
에

있
는 

原
子
爐
의 

封
鎖

十
一 

一、
다
음
에 

列
擧
하
는 

事
項
의 
研

究

를 

繼
續
하
며 

促
進
시
킬
것 

卽 

基
礎 

遺
傳
學
、
哺
乳
類
遺
傳
學
、
人
類
및 

全
人

口
遺
傳
學
、
放
射
線
의 

病
理
學
的
影
響
、

.
0̂ 

大
氣
및 

海
洋
各
部
分
의 

混
合
動
植
物
에 

G

 

있
어
서
의 

放
射
性
物
質
의 

濃
縮
、
人
間

1
 

과 

動
物
의 

食
物
가
운
데
의 

放
射
能
의 

最
大
許
容
量
、
放
射
性
廢
棄
物
의 

地

球

物
. ( 

理
및 

地
球
化
學
的研

究
、
生
物
學
的
으
로 

보
아 

妥
當
한
것
으
로 

看
做
되
는 

各
種
原

子
力 

施
設
의 

位
置
選
定
、
原
子
爐
외 

暴 

走
를 

防
止
하
는 

安
全
裝
置
。

이
와
같
은 

一
 

連
의 

報吿

가 

意
味
하
는 

것
은 

이 

報吿

에 

記
述
되
어
있
는
거
와 

마
찬
가
지
로 

『
放
壯
線
의 

問
題
에 

對
해 

서
는 

知
性
과 

愼
重
과
의 

不
斷
한 

必
要 

性
을 

아
무
리 

强
調
한
다 

하
더
라
도 

그 

것
으
로 

充
分
한
것
은 

못
된
다
』
는 

結
論 

울 

갖

어

01는 

것
이
라 

하
겠
다

o
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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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
連
載
小
說

V

키

리

만

자

로

의
，
늘 

(二)

E 
•

해
밍 
해
이 

作

 

. 

이 

기 

석

譯

'

여
자
는 

사
적
에 

명
수
야 

맞
었
어
、

착
하 

고 

돈
많
은 

암
캐
야
、
 

상
냥
한 

시
종
꾼
이
야
、

그
리
고 

동
시
에 

남
편
의 

재
능
의 

파
괴
자
야
、
맞
었
어
。

당

◦
ᄋ 

치
도 

않
은 

소
리

! 
네 

재
산
은 

네 

스
스
로
가 

때
려 
붓
은 

게 

아
니
야
。
무 
^

슨
소 
릴

.

. 
네 

시
종
을 

잘
든 

다
고 

해
서 

그
여 
자
를 

나
무 
텔 

까
닭
은 

없 

1

는 

게 

아
니
냐

? 

너
는 

네 

■
재
능
을 

써
먹
지 

않
았
기 

때
문
에 

스
스
로 

망
친 

것
이 

아
니
냐
。

자
기 

스
스
로
와 

자
기
의 

신
념 
(信
念 

)
 
과 

이 

두 

가
지
를 

다 

배
반 

했
기 
때
문
에，

너
무 

술
만 

마
셔 

자
기
의 

감
수
성 
(
感
受 

性
)
 
의 

칼
날
을 

꺾
어
버
렸
기 

때
문
에
、

래
만 

(
怠
慢

)
과 

타
성 
(惰
性
) 과 

속 

물
근 
성 

(俗

物

根
性
)
、

그
리
고 

자
부
심 

(
自
負
心

)
과 

편
견 
(偏 
見
) 

기
타 

모 

든 

시
시 

껍 
저
분 

한 

것
들 

때
문
이 

아
니
냐
。

이
게 

뭐 
난 

말
이
다

? 
헌
책 

가 

타
로 

구
냐

? 

도
대
체 

네 

재
능 

이
란 

뭣
이 

깽
이 

냐

? 

그
야 

물
론 

재
능 

은 

틀
럼 
없
는 

재
능
이
지

〇

 

허
나 

년 

써
먹
는 

대
신
에 

그 

재
능
을 

미
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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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
아 

여
지

짯 

그
농
을

%'
아

먹
어 

봤
단
게 

아
니
냐

a
그
의 

체
능 

이
란
、
실
지
로 

실
천
수
행

/~\
實
踐
遂
行

)
한 

재
능
이 

아
니
고 

언
제 

나 

그
러
할

주 

있
을 

것
이
라
는 

가
능
성

(可
能
性
)

외 

재
능
이
었 

다
。
그
는 

편
이
나 

연
필 

대
신
에 

단
것
으
로 

새
할
을 
해 

나
가 

는 

길
을 

선
택
하
였
던 

것
더
다
。
그
는 

연
애
를 

하
면
、

의
데 

앞 

서 
여
자
보
다 

부
자
가 

걸
리
곤 

한 

것
은 

또
한 

이
상
한 

일
이 

아
님M

l -  

없
었
다
。

지
금 

그
 

여
자
에
게 

대
하
듯
、
이
미 

사
랑
도 

다 

없
으
면
서 

거
짓
말
만 

하
고 

있
을 

때
、

다
시 

말
하
자
면 

누
干 

보
다
도 

든
이 

많
고 

전 

남
편
도 

자
식
도 

있
고 

몇

번
단 

남
자
를 

사
랑
해 

본
일
도 

있
었
으
나 

번
번
히 

실
망
을 

느
끼
다
가
、
지
금 

외 

그
를 

작
가
로
서 

남
자
로
서 

일
생
의 

벗
으
로
서 

또 

자
랑
스 

러
운 

소
유
물
로
서 

극
진
히 

사
랑
하
고 

있
는 

그
여
자
에 

대
하

一!

一ᄉ
 

전
연 

사
랑
도 

없
이 

거
짓
말
만 

하
고 

있
을 

때
、

과
거
에 

진
실 

한 

사
랑
을 

하
던 

때 

보
다
도 

으 히
려 

더 

많
은 

보
답
을

! 

그
 

여
자
의 

돈
에 

대
하
여

! 

할 

수 

있
다
니 

참 

이
상
한 

일
이 

었
다
。

사
람
은 

누
구
나 

자
기 

하
는 

일
은 

모
두 

자
기 

재
능
이 

맞
기 

때
문
에 

하
고 

있
을 

것
이
라
고
、
 

그
는 

생
각
하
였
다
。
 

어
떻
게 

생
팔 
을 

영
위
해 

나
가
든 

거
기
에 

각
자

외 

재
능
이 

존
재
하
는 

것
이
^
.

。
 

그
는 

여
지
껏 
은 

어
째
든 

자
기
의 

에
나丨

지
를 

이
렇 

게 

저
렇
게 

괄
까 
먹
고 

살
아
왔
던 

것
이
다
。
애
정
이 

그
다
지 
끓 

어 
으
르
지 

않
는 

경
우
에 

으 히
려 

더 

값
진 

보
답
을
— 
돈
에 

대

한 

見

말

을

—

할
 
个
 

있
다
니

? 

이 

괴
상
한 

斗

실

- ir
그
는 

발
찼 

한 

것
이
었
다
。
 

그
러
나 

이
제
는 

그
러
한 

사
실
도 

아
예 

쓰
지 

않
으
위
라
。
아
무
렴 

씀

) 

가
치
가 

제
아
무
리 

충
분
히 

있
다 

하

더 

래
도 

쓰
지
는 

않
으
리
라
。

이
때 

여
자
의 

모
양
이 

그
의 

시
야
안
에 

들
어
왔
다
0
 

공
터
를 

건
너 

캠
포
쪽
으
로 

걸
어
으 
고
 

있
는 

것
이
다
。
 

여
자
는 

승
마
용 

바
지
를 

입
고 

화
이
풀
총
을 

손
에 

들
고 

있
었
다
。
아
해 

두
명
이 

G

 

숫
놈
의 

U
미
—
(山
羊

)
한
마
리
를 

까
꾸
로 

매
달
고 

그
 

여
자 

뒤

G

 

에
서 

딸
아

오 

고
 

있
었
다
。
여
자
는 

언
제 

보
아
도 

잘 

생
긴 

얼

G

 

굴 

이
라
고
、

그
는 

생
각
하
였
다
。
 

그
리
고 

통
쾌

.
한 

유
체
미
도
1
 

가
지
고 

있
었
고 

침
대
의 

기
술
과 

실
력
도 

상
당
하
였
다
。
 

그
리

G

 

대
단
한 

미
인
은 

아
니 

었
으
나 

그
가 

좋
아
하
는 

얼
굴
의 

주
인 

나
 

공
이
었
다
。

뿐
만 

아
니
라 

굉
장
한 

독
서
가
요 

숭
마
가
요 

사
냥 

군 

이
기
도 

하
였
다
。
 

확
실
히 

술
도 

과
음
을 

하
는 

모
양
이 

었 

다
。
그
 

여
자
가 

과
부
가 

된 

것
은 

아
직
도 

상
당
히 

젊
은 

때
이 

었
다
。
얼
마
간
은 

겨
우 

성
인

(
成

人

)
이 

된 

무 

아
해
들
에
게 

심 

신
을 

다 

기
우
리
기
도 

하
였
었
으
나 

어
머
니
를 

필
요
로 

하
지 

안
는 

나
이
가 

되
자 

애
를
은 

어
머
니
와 

같
이 

있
는 

것
을 

달
갑 

게 

여
기
지 

않
았
다

。 

결
국 

그
여
자
는 

숭

마
와 

곡
서
와 

술
에 

얼
중
하
는 

수
밖
에 

없
었
다
。
 

저
넉 

식
사
전 

득
서
를 

즐
기
었
던 

것
이
다
。
 

독
서 

하
면
서 

스

캇

치
에 

소
—
다
틀 

마
시
면 

저
넉
식 

사
때 

까
지
는 

거
나
하
게 

취
기
가 

돌
아
서
、
상
을 

받
고 

포
도



주 

한
병
晉 

더 

하
면 

요
통 

마
취
되
여 

장
이 

잘 

들

몬 

하
였

斗
。

이것애인들이

 

생
기
기 

전 

일
이
었
다
。
 

애
인
들
이 

생
긴 

이
후
로
는 

그
렇
게 

과
음
할 

필
요
가 

없
었
다
。

만
취
하
지 

않
아 

도 

잠
이 

잘
왔
기 

때
문
이
다
。
 

그
러
나 

그 

여
자
는 

그
애
인 

들 

에
게 

진
절 

머
리
가 

났
다
。

전
에 

결
혼
했
던 

남
편
을 

지

굿

지 

굿
하
다
고

 

생
각
한 

적
은 

한
번
도 

없
었
으
나 

이
패 

■
들
에
게
는 

정
말 

진
절
머
리
가 

났
다
。

두 

아
해
중 

한
명
이 

비
행
기 

추
락 

사
고
로 

죽
은 

후
로
는 

애 

인
같
온 

것
을 

바
말 

겨
를
도 

없
었
다
。
술
을 

마
셔
도 

조
금
도 

기 

.
 

분
전
환
이
되
지 

않
았
으
므
로 

다
른 

생

%

을 

취
하
지 

않
으
면 

안
되
었
다
0
 

갑
자
기 

고
독
감
을 

뼈
저
리
게 

느
끼
었
던 

것
이
다
。
 

결
국 

존
경
할 

수 

있
는 

남
자
와 

같
이 

살
기
를 

바
랐
던 

것 

이
다
。

사
건
외 

발
단

(
發
端

)
은 

극
히 

단
순
하
였
다
。
 

그 

여
자
는 

해 

튀
의 

작
품
을 

좋
아 

하
였
고 

그
의 

생
잘
율 

부
러
워 

하
였
다
。
 

그
는 

자
기 

하
고 

싶
은 

짓
을 

멋
대
로 

하
는 

사
람 

이
라
고 

생 

각
하
였
다
。

여
자
가

 

그
를 

자
기
것
으
로 

만
든 

그 

과
정
이
며 

절
국
에 

가
사
는 

그
에
게 

반
해
버
린 

경
로
는 

관
에
박
힌 

진
행
이 

외
에 

아
무
것
도

 

아
니
었
다
。
 

즉 

여
자
가 

새
로
운 

생
팔
을 

스 

一  

스
로 

개
척
하
였
고 

동
시
에 

그
도 

낡
은 

생
활
의 

잔
재
를 

괄
아 

165
먹
은
、
생
팔
속
에
서 

이
루
어
진 

사
랑
이
었
다
。

I  

그
가 

자
기
의 

낡
은 

생
잘
을 

팔
아
먹
은 

것
은 

안
정

(
安
定
)、

다
시 

말
하
면 

안
위

(
安
慰

)
를 

얻
기 

위
헤
서 

였
다 

함
은 

부 

정
할 

수 

없
는 

사
실 

이
지
안 

또 

그
 

외
에 

무
슨 

까
닭
이 

었
을 

까

? 

자
기
도 

알 
个
 

없
는 

일
이
었
다
。

자
기
가 

원
하
는 

것
이 

라
면 

무
엇
이 

든
지 

여
자
가 

사
줄 

수 

있
으
리
라
는 

것
만
은 

그
 

도
알
고 

있
었
다
。

그
여
자
는 

기
맥
히
게 

멋
진 

여
자
이
기
도 

하 

였
다
。

그
는 

단 

어
떠
한 

여
인
네
보
다
도 

먼
저 

이
여
자
와 

함
께 

잠
자
리
에 

들
고 

싶
었
다

. 

부
자
인 

데
다
가 

기
분
이 

월
등 
좋
았 

고
 

또 

침
상
의 

기
술
이 

좋
을

뿐 

아
니
라 

바
가
지
를 

긁
는 

법
이 

없
기 

때
문
에 

이
여
자
와 

같
이 

사
는 

게 

오
히
려 

좋
았
다
。
 

그
 

러
나 

지
금 

그
 

여
자
가 

다
시 

출
발
한 

이 

생
황

j

은
‘종

막
에 

가 

까
워 

가
고 

있
었
다
。
 

그
것
은 

그
가 

두 

주
일
전 

한
데
의 

사
슴 

을 

촬
영

(
撮
影

)
하
기 

위
하
여 

앞
으
로 

나
가
다
가 

가
시
에 

무
릎 

을 

걸
키
었
을 

때 

옥
도
정
기 

를 

바
르
지 

않
은
데
서 

부
터 

기
인 

.
된 

것
이 

었
다
。

그
때 

사
슴
드
리
은 

대
가
리
를 

치
켜
들
고 

코 
구
멍 

으
로 

공
기
를 

말
으
면
서
、
바
시
락 

소
리
만 

나
면 

그
냥 
个

풀
속 

으
로 

줄
행
낭
을 

치
겠
다
는 

곳
이 

귀
를 

넓
게 

베
치
고 

있
었
다
。
 

그
가 

사
진
을 

찍
기
도 

전
에 

그
들
은 

또
한 

행

손
이
를 

쳤
던 

것 

이
다
。
 

,

이
때 

막 

여
자
가 

사
냥
에
서 

돌
아
왔
다
。

그
는 

침
대 

위
에
서 

머
리
를 

돌
려 

여
자

쪽
을 

보
았
다

〇

 

「
여

봉

」
하
고 

그
가 

불
렀
다
。

「
트
미丨
 

r
山
羊
)
 

한
마
리
틀 

잡
았
지
요

._°
하
고 

여
자
가 

사
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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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
에
게 

말
하
였
다
。
「맛
있
는 

국
을

Ja.
려 

드
려
야
지
。
 

크
림
과 

함
께 

감
자
도 

조口
 

으
께
라
고 

일
러
야 

겠
어
용 

근
데 

참 

기
분 

좀 

어
떻
세
요

?
」
 

.

「월
신 

나
졌
어
。」

「어
머
나 

좋
아
라
、。

그
것
보
세
요 

제
가 

상
상
한 

데
로 

기
분
이 

좋
아 

지
셨
지 

않
아
요
。
제
가 

사
냥
갈

때

에
 

주
무
시
고 

계
셨
으 

니
까
용
」

「참 

잘 

잤
어
。
당
신 

멀
리 

갔
었
웅
」

「아
노
。
언
덕 
뒤
까
지 

가
서 
한
바
퀴 
돌
깠
을 

뿐
예
용 
양
은 

한
방
에 

직
사
에
용
」

「당
신
온 

굉
장
한 

명
포
수

(
名
砲
手

)
로
군 

그
래
。」

「
전 

사
냥
이 

좋
아
용
 

아
푸
리
카
도 

좋
아
요
。
 

정
말 

당
신
만 

몸
이 

성
하
셨
더
라
면 

일
생
에 

제
일 

재
미 

있
었
을 

거
에
요

o 

당 

신
과 

함
께 

사
냥
하
는 

것
이 

얼
마
나 

재
미
나
는
지 

당
신
은 

모
 

르
실 

꺼
에
용
 

난 

이 

나
라
가 

좋
아 
졌
어 
용
」

「나
도 

그
래
。」

「여
보
、
당
신 

기
분
이 

좋
아 

지
신
것
을 

보
는 

것
이 

그
 

얼
마 

나 

신
통
하
고 

좋
은
지 

당
신
은 

모
르
실 

거
에
요
。

아
까 
같
은 

그
런 

기
분 

이
시
라
면 

전 

정
말
이
지 

못
견
디 

겠
어
요
。
다
시
는 

제
게 

그
런 

말
씀 

안 

하
시
겠
지
요 

그
렇
지
용 

약
속
해 

주
시 

조 

네

?
」

「
물
라
。」
하
고 

그
 

는 

말
하
였
다
、
「내
가 

무
슨 

말
을 

했
는
지

난 

몰
라
•」

「제 

마
음
을 

산
산 

표
각

해 

낼 

철
요 

없
지 

않
아
요 

네

? 

저 

는 

당
신
을 

사
랑
하
고
、
당
신
이 

하
고
싶
어 

하
시
는 

것
을 

해
드 

리
고 

잎
어
하
는 

중
년 

계
집 

이
라
는 

것 

이
외
에 

무
슨 

죄
가 

있
어
요

? 

전 

이
미 

두
세
번 

이
나 

마
음
이 

산
산 

표
각
해 

께
어 

진 

일
이 

있
었
에
용 

당
신
은 

또
다
시 
제
마
음
을 

깨
트
려

주
지 

않
으 

시
겠
지
요 

네

?
」

「벳
드
에 

누
어
서 
두
어
번
晉 

더 

당
신 

마
음
을 

악
살 

박
살
을

i

'
 

시
키
고 

싶
은
걸
。

J

하
고 

그
는 

말
하
였
다
。
 

G

「네 

참 
휼
공
한 

악
살 

박
살 

이
군
요
。
우
리
는 

이
같
이 

서
로
1
 

의 

마
음
을 

악
살 

박
살
을 

만
들 
괄
자 

니
까
용 

그
러
나 

내
일

G

 

은 

비
행
기
가 

올
절
용
」 

나

「당
신
이 

어
떻
게 

알
어
。」 

.

「전 

확
신
해
용 

으
게
금 

되
어 

있
어
용 

아
해
들
은 

벌
써 

연 

기
를 

낼 

풀
과 

나
무
를 

준
비
해 

두
고 

있
어
용 

제
가 

으
늘 

또
 

내
려
가
서 

그
것
을 
확
인

(
確
認

)
하
였
어
용 

착
륙

(
着
陸
)할 

공 

터
도 

충
분
히 

있
고 

벌
써 

공
터 
양
끝
에
는 

연
기
를 

피
울 

마
련 

이 

다 

되
어 

있
어
용
」

「뭣
을 

가
지
고 

내
일 

비
행
기
가 

온
다
는 

거
야
?

」

「전 

확
신
해
용 

이
미 

예
정 

일
이 

지
냈
으
니
까
요
。 

비
행
기 

가 

오
면
、
도
시

(
都
市

)
에
가
서 
당
신 

다
리
를 

고
치
고 

그
땐 

좀 

좋
은 

싸
움
을 

방
시
다
。

이
런 

무
시 

무
시

.
한 

이
야
기 

말
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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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L
L:「우

리
 

한
잔
 

할
까

? 
해
도
지
고

 

했
으
니

O
J 

「아
무
래
도 

꼭 

한
잔 

하
셔
야 

겠
어
요
?
」

「한
잔 

할
레
야
。」

「
그
럼 

우
리 

한
잔
씩
만 

하
십
시
다
。
 

되
뢰
야
、
위
스
키
— 

소 

다 

두
잔
만 

가
져
와

!

」하
고 

여
자
는 

소
리
를 

질
렀
다
。

「당
신 

목
기 

한 
빠 

드 끼
지 

않
도
록 

장
화
를 

신
는
게 

좋

아

。
」 

하
고 

그
는 

여
자
에
게 

말
하
였
다
。
 

、
 

「
목
욕
하
고 

나
서
신 
겠 
어
요

.

.

」

어
둠
이 

짚
어
가
는 

가
운
데 

그
들
은 

술
을 

마
시
었
다
。
 

날
이 

캄

 람

 

하
게 

저
물
기 

직 
전 

j 
사
격
할 

수 

없
으
리 
만
큼 

어
두
워 

졌
을 

무
렵
、
 

한
마
리 

의 

하 
예
나 
가 

언
덕
을 

돌
아
나 
와 

공
터
를 

횡
단 

하
였
다
0

「저
놈
의 

것
은 

매
일 

방 

저
기
를 

횡
단
한 

단 

말
야
。

;

하
고
사 

나
이
는 

말
하
였
다

0

「두 

주
일 

동
안 

매
일
같
이
」

「저
것
이 

바
투 

밤
이
면 

시
고
러
운 

소
리
를 

내
는 

늠
이
군
요
。
 

전
별
로 

기
분
상
하
지
도

 

않

은

데

용

1-
칙
한 

동
물
이
긴 

하
지

만

。
」 

, 

\ 

-

이
제
는 

같
은 

자
세

(
姿
勢
)
로 

누
어 

있
어
야
만 

한
다
는 

괴
로 

움 

이
외
에
는 

아
무
런 

고
통
도 

없
었
다

。

불
을 

질
르
는 

아
해
들 

과 

천
막

위
로 

뛰
어 

으
르
는 

그
 

불
빛
을 

바
라
보
면
서 

서
로 

한 

잔
의 

술
皆 

나
누
어 

마
시
니
、
 

통
쾌
한 

항
복
자

(
降
伏
者

)
의 

생

할
을 

둑
종

(
默
從
)

하
끊
은 

충
동
이 

다
시 

그
의 

마
。!
ᄆ
에 

되
살
아 

나
는
것
이 

었
다
。
여
자
는 

정
말
로 

사
나
이
의 

시
종
을 
잘 

들
었 

다
。
그
럼
에
도 

불
干

하
고 

으
늘 

으
후
잔
인
하
고 

부
당
한 

래
도 

로
/ 

그
 

여
자
를 

대
했
던 

것
이
다
。
 

그
 

여
자
는 

훌
륭
한 

여
자
이 

으 

진
정 
기
특
한 

여
자
이 

었
다
。
여
기
까
지 

생
각
을 

뒤
적
어
릴 

때 

자
기
는 

죽
을 

것
이
라
는 

공
포
심
이 

그
의 

머
리
속
에 

왈

착 

치
밀
어 

을
랐

다
。

공
포
심
은 

급
져

히 

그
의 

마
음
을 

습
격
하
였
다
。
 

물
결
이
나 

바
람
같
은 

그
런 

습
격
이 

아
니
고
、
 

난
데
없
이 

고
약
한 

냄
새
를 

풍
기
며 

닥
아
으
는 

공
허

(
空
虛

)
의 

습
격
이 

었
다
。
 

그
리
고 

기 

모
(奇
妙
)

한
것
은 

그
 

공
허
의
가
장 

사
리
를 

그
놈
의 

하

예
«4* 

란 

놈
이 

슬
적 

미
고
러 

지
둣
이 

스
쳐 

갔
다
는 

것
이
다
。

「왜 

그
래
세
요 

해
튀
?

」
하
고 

여
자
는 

물
었
다
。

「아
무
것
도 

아
냐
。」
하
고 

그
는
말
하
였
다
。
「당
신
은 

저
—
쪽 

으
로 

가
는 

것
이 

좋
지 

않
을
까

? 

바
람
쪽
으
로 

말
야
。」 

「
모
로
가 
붕
대
를 

갈
아 

들
였
나
요

?
」

「응
、
지
금
은 

붕
산

(
硼
酸

)
을 

쓰
고 

있
을 

뿐
이
니
까

?
」
 

「기
분
은 

어
떻
세
요

?
」

「좀 
허
청 

허
청 

하
는 

것 

같
에
。」

「목
욕
을 

하
러 

가
겠
어
요
」

하
고 

여
자
는 

말
하
였
다
。
 

「곧 

끝
나
요 

당
신
허
干 

식
사
를 

같
이 

하
고 

우
리 

침
대
를 

넣
읍
시 

다
。」

16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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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
러
니 

싸
움
율 

그
친 

것
은 

참 

잘 

한
짓 

이
었
다
고 

그
 

는 

혼
사
말
로 

중
얼
거
리
었
다
。
그
는 

이
여
자 

하
고
는 

그
리 

많
이 

싸
운 

일
이 

없
었
다
0
 

그
러
나 

극
가 

진
정 

사
랑
하
던 

여
자
들
과 

는 

지
독
하
게 

싸
우
곤 

하
였
었
다
。
그
래 

그
 

싸
움
이 

마
음
속
까 

지 

깊
이 

스
며
들
어
、
결
국
에 

가
서
는 

의
견
이 

일
치
된
것
까
지 

도 

깨
트
려 

버
리
곤 

하
였
었
다

0  

그
는 

너
무 

사
랑 

했
기 

때
문 

에 

상
대
에
게 

너
무 

많
이 

바
라
다
가 

마
지
막
에 

가
서
는 

만
사 

를 

다 

탕
진

(
蕩
盡

}

해
버
린 

격
이
었
다
。

그
는 

과
리
를 

떠
나
기
전
、

싸
움
을 

하
고 

혼
자
서 

芒
스
탄
치 

논

클
로 

달
려
오
던 

당
시
의 

생
각
이 

났
다
。

내
내 

으
입
만 

하
다 

가 

이
제J  

그
것
도 

다 

집
어 

치
워
버
리
니 

마
음
의 

고
독
을 

참 

을 

길 

없
었
다

0 

고
독
감
은 

점
점 

더 

심
각 

해
졌
었
다
。
 

그
가 

첫
째
번 

여
자
、
자
기
를 

차
버
리
고 

다
라
난 

그
 

여
자
에
게 

편
지 

를 

쓴 

것
은 

이
러
한 

심
경
에 

빠
져 

있
던 

때
이
었
다
。

편
지
의 

사
연
은 

다
음
과 

같
았
다

0  
아
무
래
도 

고
독
감
을 

참
을 

수 

없

다
는
것
-
-

어
느
날 

랜
산
스 

고
 
외

(
郊
外

)
에
서 

당
신
같
은 

사
람

을 

발
견
했
을 

때
에
는 

마
음
이 

아

포
고 

기
절
할 

것 

같
았
으
며 

불
뵈
—

a

가
(

街
)

에 

당
신 

비
슷
한 

여
자
가 

있
기
에 

그
 

뒤
를 

따
르
려 

다
가 

당
신
이 

아
니
면 

어
쩌
나 

하
는 

생
각
이 

들
었
고 

또 

그
때 

실
망
할 

것
이 

몹
시 

두
려
워 

고
만 

두
었
다
는 

것
…
… 

이
년 

저
년 

닥
치
는 

데
로 

같
이 

자
보
기
도 

하
였
으
나 

결
국
은 

당
신 
생
각
이 

점
점 

더 

잇
혀 

지
지 

않
을
뿐
、

사
랑
하
는 

마
음

이 

도
저
히 

가
시
지 

않
음
을 
확
실
히 

알
게 

되
었
으
므
로 

당
신 

이 

전
에 
헌 

짓 

같
은
건 

조
금
도 

문
제
가 

되
지
않
는 

다
는 

것 

등
이
었
다
。
그
는 

이 

편
지
를 

干
락
부
에
서 

짠
는
데 

그
면 

전
연 

취
기
(

醉
氣

)
가 

없
었
다
。
 

파
리
의 

자
기 

사
무
실
로 

답
장 

해
달 

라

는

-¥-
탁

을 

첨
가

(
添
加

)
하
여 

뉴丨

욕
으
로 

발
송 

하
였
던 

것 

이
다
。
 

그
렇
게 

하
는 

편
이 

안
전
할
것 

같
았
기 
때
문
이
었
다
。
 

그
리
고 

rj  
날
밤
은 

마
읍
이 

허
전
하
고 

뼈
저
리
게 

그
여
자 

생 

각
이 

간
절 

하
였
으
므
로 

택

심

빠

—

앞

을
 

지
내
다
가 

계
집 

하
3
 

나
를 

잡
아 

끌
고
나
와
、
저
녁
을 

같이하고

 

춤
을 
추
러
갔
던 
것

1 丨丄 

인
데 

그
 

계
집
의 

춤
은 

도
무
지 

기
분
이 

나
지 

않
으
므
로 

정
열

r( 

적
인 

아

—

빠

니

야
 

인
(

入
)

의 

잡
년
과 

상
대
를 

바
꾸
었 
는
데 

그
 

년
은 

어
찌
나 

배
때
기
를 

그
에
게 

비
벼
대
는
지 

불
이 

날 

지
경
ᅦ 

이 

었
던 

것
이
다
。
그
는 

이 

여
자
를 

격
平 

끝
에 

영
국
포
병 

하

、
 

사
관

(
英
國
砲
兵
下
士
官
)

에
게
서 

매

았
었
다
。
하
사
관
은 

그
 
에
게 

밖
으
로 

나
가
서 

보
자
고 

했
으
므
로 

그
들 

둘
은 

컴
컴
한 

자
갈 

길 

위
에
서 

싸
웠
다
0
 

그
는 

놈
의 

옆
턱
을 

두
번
이
나 

되
게 

갈 

겼
으
나 

놈
은 

쓰
러
지
지 

않
았
으
므
로 

그
는 

본
격
적 

격
루
를 

하
지
않
으
면 

안
된
다
고 

생

각

하

였

다

。

놈--&-
그
의 

가
슴
팍
이
와 

눈
자
위
를 

갈
겼
다
。
그
는 

다
시 

왼
손

』
윙
으
로 

놈
에
게 

일
적 

을 

가
하
니 

놈
은 

그
에
게
로 

고
꾸
라 

지
며 

그
의 

저
고
리
를 

잡 

어

찢

었

다 

그
는 

놈
을 

휘
잡
고 

귀 

뒷
머
리
에 

두 

대
를 

연
겊
어 

메
기
는 

동
시
에 

옳
은 

손
으
로
、
그
를 

떠
다 

질
면
서 

후
려
갈
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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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
。

높
은 

대
가

러
를 

부

딛
고 

쓰
러
져 

버
렸
으
나 

M 

.
근
가 

으 

는 

소
리
가 

났
으
므
로 

그
는 

여
자
를 

데
리
고 

행
손
이
를 

웠
다
。
 

택
시
를 

잡
아
타
고 

보
스 

포
라
스 

해
(海

)
에 

따
로
는 

뤼
미
이

. 

힛
斗
까
지 

차
를 

달
렸
다
。
그
리
고 

그 

근
방
을 

찼
건 

쏘
다
니

다 

가 

시
원
한 

밤 

공
기
를 

마
시
며 

되
돌
아
와 

자
리
에 

들
었
다
。
 

여
자
는 

외
양
과
도 

같
이
、
지
나
치
게 

무
르
익
은 

감
이 

없
지
도 

않
았
으
나 

부
드
럽
고 

장
미
꽃

잎 

같
고 

굴
같
이 

미
고
러

운 

뱃
가 

죽

에

€■•
유
방

(
乳
房

)
이 

달
려
있
었
다
。
 

그
러
니 

도
대
체 

여
자 

엉
둥
이
에 

벼
개
를 

고
일 

핑
;

요
가 

없
었
다
。
이
름
날 

아
침 

그
는 

여
자
가 

께

기
전
에 

나
가
버
렸
다
。

아
침 

첫
햇
살
이 

비
칠 

때 

계 

집
은 

정
말 

골
악
산
이 

보
기

사S

었
다
。
소
매 

한
쪽
이 

트
더

져 

있 

었
으
므
로 

저
고
리
를 

들
고
서 

페
라

.
케
리
스
에 

얼
굴
을 

나
타
내 

었
다
0
 

눈
자
위
에
는 

검
은 

멍
이 

들
어 

있
었
다
。

같
은
날 

밤
、

그
는 

아
나
토
리
야
로 

향
발

(
向
發
니
하
였
다
。

그 

는 

아
편
을 

재
배
하
는 

양
귀
비
쌀
을 

온
종
일 

말
을 

타
고 

달
리
든 

것 

그
리
고 

그 

결
과 

감
각

(
感
覺

)
이 

이
상 

해
져
서 

거
리
감

(
距
離 

感

)
이 

전
연 

뒤
틀
터
었
던 

일
등
이 

생
각
났
다
。
이
것
은 

그
의 

여 

행
의 

후
반

(後
半
)
에 

일
어
난 

일
이
었
다

0
 

그
다
음 

그
가 

도
착 

한 

곳
은 

곤
스
타
친
의 

신
임 

장
교
들
과 

공
격
을 

개
시
하
던 

지 

점
(

地
點

)
이
었
다
。
신
임
장
고 

들
은 

아
무
것
도 

모르는 

신
참 

(新
參
)
들
이
었
다
。 

포
병
대

(
砲
兵
隊

)
는 

적
군
에
게 

포
적
을 

가 

하
고
있
고 
영
국
과
축
觀测

4

고
는

 

까
해
고
양 

큰
소
리
관 

질

르 
고 

있
는 

판
이 

었
다

0

그
가 

처
廿
으
로 

전
사
자
를 

본
것
은 

그
날
이
었
다
。
전
사
자
는 

흰 

발
레
—
용
(

舞
踊
用
) 

스
카
—

트 

같
은 

것
을 

입
고 

위
로 

잿 

혀
진 

술 

달
런 

장
화
를 

신
고 

있
었
다
。
 

토
이
기

(
土
耳
其

)
군
대 

가 
쉴
새
없
이 

데
를
지
어 

왔
다
。
스
카丨

트 

입
은 

병
정
이 

도
주 

(逃
走
)하
는 

곳
을 
향
하
여 

권
총
을 

쏘
아 

대
던 

장
교
들
도 

나 

중
에
는 

행 
손
이
를 

웠
다 

〇  

그
와 

함
께 

관
측
장
고
도 

또
한 

줄
행 

낭
율 

했
다
。
숨
이 

차
고 

입
에
서
는 

동
화夂

銅
貨

)
냄
새
가 

날 

지 

경
이
었
다
。
그
와 

관 

축
장
교
는 

어
느 

바
위
뒤
에 

숨
었
으
나 

토 

이
기
군
은 

여
전
히 

데
를 

지
어 
쳐
들
어
오
는 

것
이 

었
다
。
그
는 

그
후
에
、
상
상
할 

수
도 

없
는 

지
독
한 

광
경
들
을 

목
격

(
目
擊
)
 

하
였
고 

좀 

더 

후
에
는 

한
층 
더 

지
독
한 

광
경
들
이 

전
개
되
었
4
* 

다
。

당
시 

파
리
에 

돌
아
갔
을 

때
、
자
기
나 

남
이
나 

말
하
기
에

^
 ̂

도 

골

찍

한 
일
들
이
었
다
。
또 

그
리
고 

길
가
의 
카
페
에
서
는 

미
1
 

국 

시
인

(詩
人

)
이 

앞
에 
접
시
를
산
때

미 

같
이 

싸
놓
고 

그
 

감 

자
같
은 

얼
굴
의

. 
멍
청
한 

포
정
을 

지
우
면
서
、
어
떤 

투
마
니
야 

사
람
과 

같
이 

中
中
이
즘 

이
야
기
를 
하
고 

있
었
다
。
루
—
마
니
야 

인
은 

트
리 

스
탄 

•
싸
라 

이
라
는 

자
인
데 

노
상 

외
알 

안
경
을 

쓰
 

고
 

두
통
병

(
頭
痛
病

)
을 

앓
는 

사
나
이 

이
었
다
。
 

그
는 

전
에 

는 

내
외 

싸
움
도 

많
이 

하
였
고 

미
친 

지
탈
도 

평
장
히 

하
곤
했 

었
지
만 

이
제
는 

아
내
에 

대
한 

사
랑
을 

다
시 

찾
고 

아
내
와 

더 

부
러 

아
파
—

旦
고 

회
용 

되
지
咎
으
면 

안
되
는 

관
시
었
다
。

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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느
날 

아
침
、
여
자
에
게
서 

은 

편
거
가 

장
반
에 

받
혀
서

(
하
녀
에 

의
하
여

) 
운
바
니
된 

일
이 

있
었
는
데 

그
는 

그
 

필
적
을 

보
고
가 

슴
이 
서
늘
해 

졌
다
。
그
 

편
지
를 

단 

편
지 

밑
으
로 

슬
적 

집
어 

넣
으
려 

했
으
나 

아
내
가 

보
고 

말
했
다 

〇  

「여
보 

거 

누
干 

편 

지
지
요

?
」
하
고 

묻
는 

것
이 

었
다
。
 

이
로 

말
미
암
아 

만
사
는 

시
작
이
자 

곧 

끝
이
되
어 

버
렸
던 

것
이
다
。

그
는 

또
한 

그
치
들
과 

함
께 

지
내
던 

당
시
의 

즐
거
움
을 

회 

상
하
여 

보
았
다
。
싸
움
도 

무
던
히 

하
였
었
다
。
그
들
은 

장
소
도 

언
제
나 

제
일 

좋
은 

곳
을 
택
해
서 

싸
움
을 

했
던
것
이
다

0  
자
기 

의 

기
분
이 

가
장 

좋
을 

때 

그
들
과 

늘 

싸
움
을 
하
곤 

ᅴ
한
것
은 

무
슨 

까
닭
이 

었
을
까

? 

그
는 

그
 

일
에 

관
해
서
도 

단 

한
자
도 

써 

본 

일
이
없
다
。
첫
째
로
는 

남
을 

중
상
하
기 

싫
여
서
이
요 

그
다
음
으
론 

그
것 

아
니
래
도 

얼
마
던
지 

줄 

것
이 

있
을 

상 

싶 

어
서 

이
었
다
。
허
나 

결
국 

그
 

일
을 
써
야
지 

하
고 

 ̂

생
작
만 

은 

해
왔
던 

것
이
다
。
管 

것
은 

참 

많
았
다
。
 

그
는 

세
상
이 

변 

천
해 

가
는 

양
상夂

樣
相

)
을 

보
는 

눈
이 

있
었
다
。
표
면
적

(
表
面 

的
)

인 

사
건
만 

볼 

줄 

아
는 

것
이 

아
니
었
다
。

많
은 

사
건
과 

많
은 

사
람
을 

보
고 

관
찰
하
고 

해
왔
었
는
데

,
그
는 

거
기
에
서 

보
다 

세
밀
한 

변
화
를 

발
견
했
던 

것
이
었
다
。
그
는 

사
람
이 

경 

우 

경
우
에 
따
라 

어
드
런 

태
도
를 

취
했
던
가 

하
는 

것
도 

회
상 

할 
수 

있
었
다
。
 

그
는 

그
속
에
서 

살
아
왔
고 

그
것
을 

관
찰
해 

왔
으
므
로 

그
것
을 

쓰
는 

것
은 

그
의 

의
무
이 

었
다
。
 

그
러
나

이
제
斗
서
는 

절
대 

쓰
지 

않
으
리
라
。

「기
분 

어
떻
세
요

?

」하
고 

여
자
는 

말
하 

였
다
。

목
욕
을

 

마 

치
고
 

랜
트
에
서 

나
으
는 

참
이
었
다
。

「좋 
소
。」

「
그
럼 

잡
수
실 

수 

있
어
요
？
」
모
로
가 

그
 

여
자 

뒤
에 

식
탁 

(
접
게 

만
드
러
진

)
을 

들
고 

서
있
고 

外
해 

하
나.

•
가 

접
시
를 

들 

고 

있
는 

것
이 

그
의 

눈
에 

보
이
었
다
。

「난 

글
을 

쓰
고 

살
은
데
」하
고 

그
는 

말
하
였
다
。
 

一

「기
운 

나
시
게 

수
프
를 

좀 

드
셔
야
지
용
」 

.

「난 

오
늘
밤 

죽
을 

것
이
니
」

하
고 

그
는 

말
하
였
다
。

「
기
운

. 

낼 

필
요
도 

없
어
。」

「해
뤼
、
제
발 

그
런 

연
극
같
은 

말

씀

은

07
만 

하
세
용
」
하
교 

여
자
는 

말
하
였
다
。

「왜 

당
신 

코
는 

뒷
다 

뭣
에 

管 

작
정
야 

이
전 

내 

넓
적
다 

리
가 

반ᄉ 

이
상 

썩
어 

버
렸
는
데 

스 —

프
는 

먹
어
서 

뭣
에 

써 

먹
겠 

느
냐 

말
야

?

」

「
모
로
야
、
위
스
키 

•
소

—

다 

가
져
온
。」
하
고 
여
자
는 

조
용
히 

말
하
었
다
。

「
그
럼 

좋
아
」

스 

j

포
는 

너
무 

뜨
거
웠
으
므
로 

그
는 

먹
기
에 

알
맞
게 

식
을 

때
까
지 

그 

컬
을 

들
고 

있
지 

않
으
면 

안
되
었
다
。

잠
시 

후

、
 

그
는 

군
소
리 

하
나 

하
지 

않
고 

그 

국
을 

다 

디
리
켜 

버
렸
다
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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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
당
신
은 

참 

훌寻

한 

여
자
야
」
하
고 

그
는 

말
하
였
다
。

「
나 

같
은 

것
은 

내
버
려 

두
어
줘
요
」

여
자
는 

만
인
의 

사
랑
을 

차
지
하
고 

있
는
、
그 

유
명
한 

포
정 

을 

띠
우
면
서 

그
를 

바
라
보
았
다
。
그
것
은
『
스
과
—
』
또
는
『타

■  

운 

•
앤
드 

•
칸
충
리
』잡
지
에 

흔
히 

나
으
는 

표
정
이
었
다
。

 

술 

과 

난
봉
때
문
에 

약
간 

나
빠
지
기
는 

했
지
만 

그
래
도
『
스
파
—
』
 

나

『타
운 

•
앤
드 

•
 

칸
충
리
』같
은 

데
에
서
는 

도 
저
히 

보

DJ  

수 

없 

는 

여
자
이
었
다
。
 

그 

탐
스
러
운 

유
방

(
乳
房

)
이
며 

管

모 

있
는 

넓
적 

다
리
이
며 

그
 

위 

허
리
를 

애
지
중
지 

쓰
다
공
는 

가
벼
운 

솜
씨
이
며
。
그
러
나 

그
는 

여
자
의 

그 

유
명
한 

기
분
좋
은 

미
소 

를 

자
세
히 

들
여
다 

볼
때
면 

다
시
금 

죽
음
이 

닥
쳐
온
다
는 

것 

을 

느
.

끼
는 

것
이
었
다
。

이
번
엔 

죽
음
의 

공
포
가 

왈
락 

닥
쳐 

으
는 

것
이 

아
니
고 

촛
불
을 

흔
들
흔
들
하
게 

하
고 

불
꽃
을 

길 

다
랗
게 

만
드
는 

바
남
모
양
、
솔
솔 

닥
쳐
으
는 

것
이
었
다
。

「
이
따 

내 

모
기
장
을 

내
다
가 

나
무
에 

매
달
구 

불
을 

피
워
줘 

용
 

난 

으 
늘
밤
에
는 

안
들

어 

갈

터
이
니 

움
직
인
대
과 

별 

수 

없

궁
 

밤 

하
늘
도 

맑
고 

비
는 

안
을

터
이
니
까
。」

그
렇
다
、
이
와
같
이 

죽
어
가
는 

것
이
다 

—
들
리
지 

않
는 

속
삭 

임 

속
에
서
。

그
래
이
전 

싸
우
지
도 

않
으
리
라 
—
。

죽
는 

것
만
은 

약
속
할 

수 

있
다
。

전
무
후
무

(
前
無
後
無

)
의 

유
일
한 

이 

경
험
— 

싸
우
지 

않
는
다
는
—
만
은 

이
제
는 

간
직
하 

리
라
。

그
러
나 

또 

이
것
마
저 

께 
트
려 

버
릴
지
도 

모
르
지
— 

만

사
를 

다 

께 

토
려 

먹
었
으
니
까
。

아
마 

이
것
만

은 

께 

토
리

지 

안 

으
리
라
。

「
당
신
은

,
받
아
쓰
기
는 

못
하
겠
지

〇

 

응

?

」

「
해 

본 

일
이 

없
었
어
용
」
하
고 

여
자
가 

그
에
게

. 

말
하
였
다
。

M

 
럼 

좋
아
」

도
대
체 

시
간
이 

없

었

다

—

잘

만
 

한
다
면 

모
—

든 

것
을 
한 
절 

(節
)

속
에 

압
축
해 

넣
을 

수 

있
는 

것 

같
은 

생
각
도 

들
었
지
만

호
수
위 

언
덕
에
、
와
르
%•
로 

희
게 

름

바 

干

니
를 

칠
한 

통
나 

무 

으
막
짐
이 

있
었
다
。
문
옆 

기
둥
에
는 

종
이 

매
달
려 

있
었
는 

데 

그
것
은 

식
사 

시
간
을 

알
리
는 

것
이
었
다
。

집 

뒤
에
는 

밭

G

 

이 

있
고 

그
 

밭 

뒤
에
는 

金
이 

있
고 

롬
바
르
되 

포
프
라
나
무
가
1
 

집
에
서 

부
터 

독
크

(
船
渠

)
에 

이
르
기 

까
지 

한
줄
로 

뚝 

늘
어

G

 

서 

있
었
다
。
 

그
리
고 

단 

포
푸
라 

나
무 

들
은 

곳

(
岬
.}
 

에 

따
라
1
 

죽 

느
러
서 

있
었
다
。
 

그
 

숲 

가
생
이
에 

따
라 

한
으
리 

길
이 

언
덕
으
로 

뻐
쳐
있
었
는
데 

그
는 

이 

길
을 

올
라
가
며 

검
은
딸 

기
를 

따
먹
끈 

하
였
던 

것
이
다
。
후
에 

그
 

통
나
무 

오
막
집
은 

타 

버
리
고 

벽
로

(
壁
爐

)
위
에 

있
는 

사
슴
다
리 

총
가

(
銃
架

)
에 

걸 

려
있
던 

총
들
도 

다 

타
버
리
고 

말
았
다
。
나
중
에 

보
니
、
 

탄
창 

(彈
倉

)
의 

납

(
鉛
)

이 

녹
아 

떠
러
지
고 

개
머
리
관
이 

타
버
린 

총 

신
(铳

身

)
이
、
겟
덤
이 

위
에 

나
자
뻐
져
있
었
다
。
그
런
데 

그
 

재 

는 

쇠
로 

만
든 

큰 

솟
에 

빨
래
를 

삶
는
데 

쓰
는
、
 

알
카
리 

액



— 172 —

(液

)

을
만
드
는
데 

사
용
되
었
던

. 

것
이
다
。
 

그
 

총
신

(
銃
身

)
을 

가
지
고 

작
난
을 

해
도 

좋
으
냐
고 

할
아
버
지
께 

물
은
즉 

대
답
은 

「
노
—
」
이
었
다
0
 

타
버
렸
을 

망
정 

자
기 

총
에
는 

틀
림
없
으
니 

건
드
리
지 

말
라
는 

뜻
일 

것
이
다
。
 

그
후 

노
인
은 

총
을 

두
번 

다
시
는 

사
지 

않
았
다
。
 

뿐
만 

아
니
라 

다
시
는 

사
냥
도 

하
지 

않
었
든
것
이
다
。

이
번
에
는 

목
재
로
、
 

같
은 

장
소
에
집
을

 

짓 

고 

흰 

칠
을 

하
였
다
。
현
관
에
서
는 

포
푸
라 

나
무
와 
멀
리 

호
千 

가 

보
이
었
다
。

그
러
나 

이
제
는 

총
은 

보
이
지 

않
았
다
。
 

그
전 

통
나
무 

으
막
집 

벽
의 

사
슴
다
리 

총
가
에
、
걸
려
있
던 

총
신

(
銃 

身

)
은 

재
명
이 

위
에 

나
자
빠
져 

있
었
으
나 

아
무
도 

그
것
을 

건 

드
리
는 

사
람
은 

없
었
다
。

전
쟁
후 

이
었
다

〇

 

우
리
는 

t
발
쓰 
발 

II
《
獨
逸
西
南
部
의 

森
林 

地
帶

)
에
서 

숭
어 

낚
시
장
을 

빌
린 

일
이 

있
었
는
데 

그
곳
까
지 

가
는
데
에
는 

두 

갈
래 

길
이 

있
었
다
。
그 

하
나
는 

트
리
베
르
히 

에
서 

계
곡
(溪
谷

)
을 

내
려
가
는 

길
이
었
다
。
계
곡
을 

내
려
서
서 

는 

하
얀 

길
가
에 

따
라
、
나
무 
그 
늘
이 
욱
어
진 

골
"

과

기 

길
을 
돌 

고 

쥬
발
쓰
발
트 

유

S

)의 

큰 

집
들
이 

있
는 

자
그
마
한 

농
장

을 

수
없
이 

지
내 

마
침
내
는 

언
덕
으
로 

을

라

가'
는 

셋
길
이
、
강 

을 

가
로
질
르
는 

곳
에 

이
르
니 

그
곳
이 

바
로 

낚
시
질
을 

시
작 

하
던 

곳
이
었
다
。

또 

하
나
는 

숲 

변
두
리 

까
지 

험
한 

언
덕
길
을 

올
라
가
는 

길 

이
었
다
。

金 
변
두
리
까
지

가
서
는 

소
나
무
숲
을
#
고

 

언
덕 

곡
대
기
를 

횡
단
하
여 

다
시 

초
원

(
草
原

)
의 

린
두
리
로 

나
와
、

그
 

초
원
을 

가
로
질
러
다
리 

있
는
데 

까
지 

내
려
오
면 

되
었
다
0
 

7
 

강
변
에 

따
라
서
는 

벗
나

무
가 

느
러

저 

있
었
다

〇

 

폭
이 

좁
고 

그
 

리 

표
지
는 

않
았
으
나 

물
만
은 

맑
고 

재
빨
리 

홀
러
나
리
는 

강 

G

 

이
었
다
。
 

그
리
고 

벗
나
무 

뿌
리
밑
의 

물
결
이 

중
판
되
는 

곳
에
1
 

연
못
이 

이
루
워
져 

있
었
다
。
 

트
리

베
르
히
의 

호
릴 

주
인
은 

호 

f
 

경
기 

씨
—

즌

을 

만
난
것
이 

었
다
。

우
리
의 

기
분
은 

극
치
에 

달 

하
였
고 

우
리
는 

으
두 

의
합

(
義
合

)
한 

친
구
가 

되
었
었
다
。
 

그
 

이
듬
해
에
는 

인
푸
테
가 

왔
다

0
 

작
년
에 

번 

돈
을 

가
지
고
는 

도 

저
히 

올
해
、
호
텔
을 

개
관

(開
舘

)
할 

필
요

물
자

(
必
要
物
資
)

룰 

干
입
할 

수
가 

없
어
、
주
인
장
은 

목
을 

매
어 

죽
고

말
았
던 

것
이 

다
。
 

(
次
號 

계
속

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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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

P

A
創
作
〉

廢

 墟의獨

 白

6

柳

周

鉉

손
바
닥
으
로 

이
마
에 

호
로
는 

빗
물
을 

쑥
— 

씻
으
며 

하
늘
을 

쳐
다
보 

<샀
3  

는 

강
문
수

(姜
文
秀
)、

그
의 

량
에
는 
희
고 
므
테
한 

흉
터
가 

홉

사 

함

파
리，
「니

I 

형
국
을 

하 
고
 

있
었
다
。
왼
쪽
뺨 

입
은
저
리
었
다 

〇  

「
세
피
아
」빛

「
잠
바
1
」
에 

탈
색
한 

군
복 

바
지
를 

입
은 

강
문
수
는 

빗 

물
이 

드
는 

머
리
칼
을 

손
바
닥
으
로 

가
볍
게 

씻
어 

넘
기
며 

허
공
을 

쳐
다 

보
았
다
。
자
욱
히 

가
라
앉
은 

하
늘
、

개

일

것 

같
지
도 

않
았
다
。
여
름
철
의
‘
 

가
랑
비
란 

우
울
한 
것
、
 

허
공
을 

쳐
다
보
는 

강
문
수
의 

표
정
도 

몹
시
나 

우
울
해 

보
였
다
。

상
이 

제
대
병 

강
문
수
는 

현

재

X
X

일
보
사
의 

광
고
부
원 

이
다
。
 

신
입

 

무
경
험
의 

광 
고 

부
원
이
다
。

그
는 

아
침 

부
터
의 

활
동
이 

저
넉
때
가 

되
도
록 

아
무
런 

성
과
를 

거
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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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

못
한
데 

대
하
여 

스
스
로 

불
쾌
했
다
0 

수
월

!
하
게 

성
과
를 

을 

리
리
라
고
는 

생
각
지 

않
았

■
으나 

지
나
치
게 

따
분
한 

일
임
을 

께 

닫
지 

않
을 

수 

없
었
다
。

강
문
宁
、
 

그 

는

. 

부
지
중
에 

입
맛
을 

한
번 

쩍
 

다
시
며 

차
도 

(
車
道

)
쪽
으
로 

몸
을 

돌
렸
다
。 

차
도
를 

건
너
야
할 

필
요
를 

느 

꼈
다
。 

그
러
나 

연
이
어 

닥
쳐
으
는 

자
동
차
들
로 

말
미
아
마 

좀 

체
로 

인
도

(
人
道

)
를 

내
려
설 

수
가 

없
어 

잠
시 

우
두
머
니 

서 

있
었
다
。

그
러
자 

때
마
침 

지

나

던

「
택
시
」

한
대
가 

앞
에 

칵
서 

스
르 

르 

멈
춘
다
。

조
수
대
에 

앉
은 

열
댓
살 

난 

아
이
놈
이 

강
문
수
의 

눈
치
를 

살
피
다
가 

피

1
하 

고 

비
웃
는
뭇 

한 

눈
총
율 

남
겨 

놓 

고
는 

다
시 

미
고

러
져 

갔
다
。

강
문
수
는 

문
득 

자
기
가 

무
심
결
에 

손
가
락 

하
나
를 

앞
에 

려
들 
고
 

있
었
던 

것
을 

발
견
하
자 

아
랫
집
술
을 

쑥

1 

내
밀
며 

불
현
뭇 

차
도
를 

횡
단
해
서 

명
동
을 

향
해 

절
어
가 
고
 

있
었
다

〇

강
문
宁
、
 

二 
는 

길
을 

걸
으
며 

역
시 

처
음
에
는 

좀 

창
피 

하 

드
라
도 

친
지
들
을 

찾
아 

안
면
으
로 

부
탁
해 

보
는 

방
법
이 

효 

과
적
이 

아
닐
가

? 

생
각
했
다
。
아
는 

사
람 

사
업
을 

하
는 

사
람 

으
로 

자
기
가 

알 

千 

있
는 

사
람
、
있
을 

법
도 

한
데 

좀
체
로 

머 

리
에 

떠
오 

르
지
를 

않
았
다
。

강
문
수
는 

꽤 

굵
어
진 

빗
발
을 

고
스
란
히 

맞
으
며 

걷
고 

있 

었
다
。
이
윽
고 

그
는 

자
기

뿐
임
을 

께
달
았
다
。
비
를 

고
스
란
히

맞
으
며 

걷
고 

있
는 

사
람
은

o

강
문
{

丁
는 

주
위
를 

돌
아 

보
았
다
。
오
라
는 

곳
도 

없
는
데 

왜 

이
리 

비
를 

맞
는 

것
인
가
。
그
러
나 

그
는 

二
대
로 

걸
었
다
。

아 

침
부
터 

내
리
는 

비
다
。
조
만
히 

그
칠
것 

같
지
도 

않
은
데 

처
마 

밑
으
로 

들
어 

선
다
는 

것
은 

답
답
한 

노
릇
이
라
고 

생
각
했
다
。

명
동 

어
구
에 

접
어 

서
자 

그
는 

어
께
에 

촉
촉
한 

감
축
을 

느
 

꼈
다
。
괄
목
의 

시
계
를 

본
다
。

세
시
를 

지
난
지 

십
분
、
 

아

찌 

시
간
은 

멀
었
다
고 

생
각
한
다
。
동
시
에 

허

깃
증
을 

느
낀
다
。
시 

9
 

계
를 

보
니
까 

갑
자
기 

허

깃
증
이 

일
었
다
。
 

J

니
! 

그
는 

걸
음
을 

빨
리 

했
다
。
 

1
 

잠
시 
후 
강
문亍

는 

명
동 

한
복
판
에 

있
는 

어
느 

텔
딩 

앞
에 

서 

발
길
을 

멈
웠
다
。

그
는 

수
건
을 

꺼
내 

얼
굴
과 

머
리
의 

ᅪ 

빗
물
을 

닦
으
며 

다
시 

한
번 

앞
에 

있
는 

건
물
을 

훑
어 

본
다 
o 

,
 

이
층
「타
이
르
」의
건
물
、

삼
영
제
약

(
三
永
製
藥

)
이
라
는 

네
모 

진 

간
관
이 

반
뭇
하
게 

매
달
려 

있
다 

O

이
윽
고 

강
문
수
는 

삼
영 

제
약
의 

좁
다
란 

충
계
를
、
을
라
가
고 

있
었
다
0
 

그
는 

중
간
쯤 

을
라 

가
다
가 

마
침 

위
에
서 

내
려
으
는 

사
람
이 

있
어 

한
편
으
로 

비
켜
섰
다

o 

젊
은 

여
자
였
다
。
 

그
는 

여
자
의 

무
밑
둥 
같
이 

쪽 

병
은 

종
아
리
를 

힐
뭇 

흠
쳐 

보
았 

다
。

r

지
배
인 

계
신
가
요

?

j

 

r

을
라
가 

보
세
요

!
.
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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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
자
는 

대
수
롭
지
도 

않
게 

댓
干
를 

하
며 

또
각 

또
각 

층
계
를 

내
려 

가
고 

있
었
다
。

강
문
수
는 

유
패
하
지 

않
았
다
。
있
다
든
가 

없
다
든
가 

대
답
해 

줄 

일
이
지 

올
라
가
는 

사
람
에
게 

을
라
가 

보
라
는 

말
은 

물
어 

본 

말
의 

대
답
이 

될
今 

없
는 

것
이
라 

유
패
하
지 

않
았
다
。

강
문
수
는 

자
기
가 

초
라
한 

골
을 

하
고 

있
기 

때
문
에 

무
시 

를 

당
한
것 

같
아 

불
현
뭇 

층
계 

마
래
를 

내
려
다 

보
았
으
나 

그 

러
나 

이
미 

그
의 

눈
이 

닿
는 

곳
에
는 

아
무
도 

보
이
지 

않
았 

다
。강

문
수
는 

어
권
지 

마
음
이 

좋
지 

않
았
다
。 

진
종
일 

헛
탕
을 

치
고
서 

생
각
코 

망
서
리
다
가 

아
는
사
람
이 

있
는
、

이 

삼
영 

제 

약
을 

찾
은 

것
인
만
큼 

그
래
도 

어
느 

정
도 

기
대
를 

가
지
고 

왔 

는
데 

층
계
를 

올
라
가
다 

작
으
나
마 

이
런 

유
패
하
지 

않
은 

일 

이 

생
겼
으
니 

마
음
에 

걸
리
지 

않
을 

수 

없
었
다
。

지
배
인 

배
준
걸
은 

텅 

빈 

사

‘
무

실

에
 

댕
그
마
니 

혼
자 

앉 

아 

있
었
다
。

그
는 

뜻
밖
에
도 

강
문

十
가 

예
기 

했
던 

이
상
으
로 

반
가
워 

하
며 

손
을 

내
밀
어 

악
수
를 

청
하
는 

것
이
었
다
。

잠
시 

세
상 

이
야
기
를 

하
던 

끝
에 

강
문
수
가

X
X
일
보
사 

광
고 

부
원 

이
라
는 

자
기
의 

직
업
을 

밝
히
니
까
、

그
는 

적
많
이 

의 

아
한 

포
정
을 

지
었
다
。

그
는 

강
문
수
의 

동
정
을 

눈
역
여 

살
된 

다
음 

침
착
하
게 

말 

音 

꺼
낸
다
。

『
허
기
야 

그
것
을 

자
네 

같
은 

지
식
청
년
이 

정
상
적
인 

직
업
으 

로
야 

치
겠
나
만 

•.…

그

러

나
 

허

는〒
 

없
지 

뭐
、
 

현
재
의 

환
경 

은 

현
재 

가
능
한 

방
법
으
투 

타
개
해
야 

하
니
까
、

그
래 

생
팔
은 

헐
수 

있
겠
나

? 

그
걸
早
?
』

강
문
수
는 

덤
덤
히 

단
전
을 

보
며 

맷

干
했
다
0 

『
아
직 

첨
이
니
까 

모
르
지
만
、
남
들
두 

그
걸
로 

사
니
까 

되
겠 

지
。」강

문
千
는 

이 

중
학 

동
창
의 

호
의
적
인 

말
이 

고
마
웠
다
。

그
래 

솔
직
히 

배
준
걸
에
게 

말
했
다
。

『
그
래 

으
늘 

자
네
를 

찾
아
온
것
도 

실
은 

그
런 

용
건 

일
세

a  

나
를 

도
와 

주
는 

셈
치
고 

광
고
나 

하
나 

내

라

궁

」

배
준
걸
은 

강
문
수
의 

말
을 

듣
자 

절
절 

웃
었
다
。 

M
 

『
글
세
、

그
것
두 

좋
은 

얘
기
네
만 

뭐 

광
고
를 

낼
만
헌
게 

있
어 

Jh〕 

야
지
0 

광
고
를 

내
야
만 

괄
리
는 

문
건
은 

애
당
초 

만
들
지 

않
으 

1
 

니

까

。
」

배
준
걸
은 

잠
시 

사
이
를 

두
었
다
가 

혼
잣 

말
처
럼 

말
을 

또 

이
었
다 
0

『
영
업
두 

시
원
갛
은
데
다 

세
금
등
쌀
에 

쉬
ᅵ
쉬 

하
는

걸 

OJ 

강
문
千
는 

잠
잠
히 

배
준
걸
의 

다
음 

말
만
기
다
렸
다
。
완
전
히 

거
절
하
는 

뜻
으
로 

들
을 

수
가 

없
었
던 

까
닭
이
다
。

『
참
、
세
상
두
…
…
、
전
시
라
고
는 

하
지
만 

자
네 

같
이 

유
능
한 

사
람
이 

그
런 

고
생
을 

해
야 

하
다
니
。
더
千
나 

상
시 

용
사

인
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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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

。」
배
준
정
은 

반 

개
탄
표
로 

말
율 

하
며 

자
리
에
서 

일
어

섰
다
。

『어
디 

나
가
나

?
』

강
문
수
도 

따
라 

일
어
나
며 

물
었
다
。

『음
、
나 

좀 

급
한 

볼
일
이 

있
어 
나
가 

봐 

야
겠
어

〇  
담
에 

또 

들
리
게
。」

배
준
절
과 

강
문
수
가 
밖
으 
로 

나
왔
을
때
「뻘
딩
」
앞
에
는 

젊 

은 

여
인
이 

우
두
머
니 

서
있
었
다
。

잠
시
전 

강
문
千
가 

충
계
를 

을
라 

가
다
가 

만
난 

바
로 

그
 

여 

인
이 

배
준
걸
을 

기
다
리
고 

있
었
다
。

비
는 

여
일
하
게 

내
리
고 

있
었
다
。

강
문
수
는 

가
슴
을 
피
고 

어
께
를 

올
렸
다
。
 

비 

맞
은 

옷
에 

축 
처
진 

어
께

란 

초
라
한 

것
임
을 

알
기 

때
문
이
다
。
 

그
러
나 

허
리
에
는 

맥
이 

하
나
도 

없
었
다
。

벌
써 

연
사
흘
째
나 

다
리
품 

만 
괄
았
을
뿐 

소
득
이
라 

고
는 
없
으
니 

맥
이 

안
풀
릴 

수
도 

없 

었
다
。

강
문
수
는 

잠
시 

쉬
어 

보
려
고 

가
까
운 

다
방

문
을 

열
었
다
。

몇
번 

드
나
든 

일
이 

있
는 

곳
이
라 

무
의
식 

중
의 

쫘
석
을 

쭉
— 

살
뛰 

보
았
으
나 

별
로 

낯 

익
은 

사
람
이
라
곤 

있
는
것 

같
지 

않 

았
다 
0강

문
수
는 

자
리
에 

앉
자
、
우
선
「테
ᅵ
불
」
위
에 

놓
여 

있
는 

신
문
율 

집
었
다
。

시
선
은 

자
연 
광
고
란
으
로 

갔
다
。
 

가
지
각

색
의 

장
고
가 

오
단
으
로 

작
차 

있
는 

신
문
、
그
것
은 

도
하

(都 

下

)
에
서
도 

우
수
한 

신
문
이 

었
다
。

강
문
수
는 

그
 

광
고
란

을 

세
세
히 

들
여
다 

보
고 

있
었
다
。
그
 

는 

일
일
히 

그
 

광
고
주
들
을 

기
억
해 

두
려
는 

뭇
이 

차
근 

차
근 

검
토
해 

보
고 

있
었
다
。

그
는 

二
것
을 

들
여
다 

보
는 

사
이
에 

점
점 

그
 

일
에 

대
하
여 

자
신
이 

생
기
는
것 
같
았
다
。
결
코 

낙
심
은 

되
지 

않
았
다
。

아 

1
 

직 

이 

사
회
에
서
는 

신
문 
광
고
의 

선
전
가
치
를 

잘 

모
르
는 

2
 

기
업
주
들
이 

많
으
리
니 

앞
으
로 

개
척
할 

영
역
은 

얼
마
든
지 

G

 

있
을 

것
이
라
고 

낙
심
하
지 

않
았
다
。
 

으
랫
동
안 
휴
간 

하
다
가 

1
 

달
포 

전
에 

다
시 

재
발
족
한 

삼
류 

신
문 

이
라
는 

불
리
한 

조
건 

L
 

이 
광
고
부
원 

들
에
게
는 

커
다
란 

핸
드

캡 

이
기
는 

하
지
만
、
그

»* 

래
도 

남
들
은 

매
일 

몇
번
씩 

이
라
도 

물
어 

들
이
길
래 

밥
들
을 

먹
을 

것
이 

었
다

o

丨

남
들
이 

하
는 

일
을 

못
한
댈 

수
야 

있
는
가
—
。

강
문
수
는 

신
문
을 

팽
개
쳤
다
。
하
품
이 

싹 

났
다
。
시
장
끼
까 

하
품
으 
로 

변
했
는
지
、
하
품
울 

하
니
까 

시
장
끼
가 

더
했
다
。

「레
지
가
」
차
를 

날
라
왔
다
。

언
제 

차
를 

시
켰
던
가
、
 

그
는 

기
억
하
저 

못
했
다
。

손
을 

바
라
보
았
다
。

「
커
丨

피

」
를#
고
 

있
 

는

「•
레

지

」
의
 

몽
실
하
게 

살
권 

송
등
을
。
 

.
 

i
.

종
아
리
를 

바
라
보
고 

있
었
다
。
제
자
리
로 

돌
아
가
는
「레
지
」

의 

피
라
지 

같
은 

종
아
리
를
。

그
러
자
、

二
는 

문
득 

자
기
가 

독



신
임
을 

깨
닫
는
다

o

폭
격
으
로 

대
전

(
大
田
)
 

집
에
서 

죽
었
다
는 

아
내
가 

머
리
에 

떠
올
랐
다
。
결
혼
해
서 

여
서
ᄉ
달
 

밖
에 

살
지
못
한 

아
내
다

0

 

신
접 

살
림
이
라 

이
웃
에 

별
로 

아
는 

사
람
도

,
없
었
다
。
 

죽
었
다
고
들 

하
니
까 

죽
은
줄 

알
뿐
、
干
태
여 

이
웃 
사
람
들
의 

말
을 

의
심
해 

보므
 

아
무
런 

근
거
도 

없
었
다
。

다
만

 

처
음
에
는 

미
칠
것 

같
이 

그
립
기
도 

했
지
만 

마
음
을 

도
사
려 

단
념
하
려
고 

노
력
하
니 

불 

가
능
한 

일
도 

아
닌
뭇 

싶
었
다
。

시
일
이 

지

날

千

록」!-」

앞

의
 

현
실
과 

대
결
하
느
라
고 

까
말
게 

잊
어
버
릴 

때
가 

많
다
。

전
쟁 

으
로 

마
음
이 

무
디
어 

져
서 

그
런
가 

했
으
나 

한
편 

망
각

(
忘 

却

)
이
란 

신

(
神

)
이 

인
간
에
게 

베
一둔 

가
장 

큰 

관
용
의 

선
물
이 

니 

잊
을
때 

잊
고 

생
각
날
때 

생
각
하
는 

정
도
로
서 

마
음 

괴
로 

울
바 

없
었
다
。

정
욕
이 

발
동
할 

때
도 

죽
은 

아
내
가 

그
립
고 

속
웃
이 

더
러
워 

졌
을 

때
도 

그
가 

아

쉬
었
으
나 

그
런 

필
요
성 

에 

따
른 

그
러
움
과 

아
쉬
움
이 

구
태
여 

부
자
연 

하
다
고 

뉘
우 

쳐
진 

일
도 

없
었
다
。

어
차
피 

인
간
이
란 

자
기 

본
위
로 

생
각
하
고 

행
동
하
는 

것
이 

니
까
。

여
자
를 

보
니
까 

아
내
의 

생
각
이 

난 

것
이
다
。
「레
지
」의 

손 

_
 

등
이 

엉
뚱
한 

상
념
을 

자
아
냈
던 

것
이
다

〇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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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
문
수
는 

무
심
히 

자
기 

얼
굴
의 

상
처
를 

만
지
고 

있
었
다
。

_
 

중
공
군
의 

칼
에 

맞
은 

상
처
다
。

그
 

당
시
의 

육
탄
전
이 

머
리
에

문
득 

떠
으
른
다 

o 

그
는 

당
시
의 

소
름 

끼
치
는 

광
경
을 

이
내 

머
리
에
서 

지
워
버
렸
다
。
생
각
하
고 

싶
지 

않
았
다
0
 

싸
움
이 

끝 

나
기 

전
에
는 

생
각
을 

말
자
고 

결
심
하
고 

있
다
。
침
략
해 

와
서 

큰 

체
를

.
하
는 

늠
들
을 

제
고
장
에
서 

물
리
치
지 

못
한
채 

군
복 

을 

벗
었
으
니 

아
무
래
도 

똥 

누
고 

밑 

안
씻
은 

격
이
다
。

솔
직 

히 

말
해
서 

군
복
에 

미
련
이 

있
는
것
은 

아
니
다
0
 

그
 

당
시
는 

혼
자
만 

겪
는 
일 

같
아 
억
울
한 

생
각
도 

들
었
다

〇  

그
러
나 

일
단 

군
복
을 

입
고 

총 
칼
을 

든 

이
상 

그
 

길
에 

충
실 

하
려
고 

최
선 

은 

다
했
다
。
그
러
는 

동
안
에 

인
생
관
이 

달
라
졌
다
。
침
략
자
는 

무
슨 

일
이 

있
든
지 

격
퇴
하
고 

말
살
해
야 

한
다
는 

적
개
심
만
이 

몸
을 

활
팔 

래
웠
다
0
 

군
인
이
니
、
민
간
인
이
니
、
전
선
이
니
、
후 

방
이
니
、
하
는 

관
념
조
차 

머
리
에
서 
사
라
져 

버
렸
었
다
。
남
들

C
V
J

 

은 

과
기
더
러 

용
감
한 

군
인 

이
라
고 

칭
송
들
을 

했
다
。
 

그
 

증
쑈 

거
를 

가
슴
에 

달
고 

다
니
라
고 

훈
장
을 

平
었
다

0  

미
국
에
서
도
1
 

조
국
에 

서
도 

여
러
개
의 

훈
장
을 

보
내
왔
다
。
 

그
러
나 

그
것
울 

가
슴
에 

달
고 

다
녀 

본 

일
은 

없
다
。

미
국
도 

조
국
도 

훈
장
이 

라
는 

것
을 

제
도
에 

의
해
서 

만
들
어 

놓
았
으
니
까 

자
기
에
게 

준 

것
이 

겠

지
만
、

별
로 

반
갑
지
도 

싫
지
도 

않
았
다
。
 

훈
장
이 

병
정
을 

움
직
이
는 

것
은 

아
니 
혼
장
을 

바
라
고 

목
숨
을 
버
리
는 

얼
파
진 

농
은 

없
다
。
 

침
략
군
의 
병
정
은 

호「
혼
장
을 

바
라
고

총
칼
을 

들
는 

지
도 

모
른
다
。

그
러
나 

침
략
자
를 

막
는 

군
대
에 

게 

훈
장
이
란 
필
요 

없
다
。
막
아
야 

살
겠
으
니 

막
는 

것
이
다

0



I 

斗
만 
히 

있 

〇
j 

면 

죽
는 

것
이
니 

今
지 

故

기 

하 
해
서 

斗爷

는
바
、 

178
칭
찬
이
고 

보
상
이
고 
가 

필
요
할 

까
닭
이 

없
는 

노
릇
이
다
。

따 

I 

라
서 

영
광
이
나 

자
량
이 

될 

수
도 

없
었
다
。
 

훈
장
을 

가
슴
에 

달
고 

다
니
는
게
。

『
레
지
』
의 

손
동
으 
로 

말
미
아
마 

잠
시 

또 

쓸
데
없
는 

생
각
을 

했
다
고 

뉘
우
친
다
。

강
문
수
는 

차
를 

한
모
금 

마
신 

다
음 

다
시 
신
문
을 

집
었
다
。
 

시
선
은 

또 

광
고
란 

으
로 

갔
다
。
 

그
래
도 

학
벌
을 

따
지
자
면 

대
학
을 

나
왔
다
。

삼
류 

신
문
사
의 

광
고
부
원 

이
라
는 

직
업
이 

결
코 

흡
족 

하
지
는 

않
다
。
 

그
러
나 

일
단 

들
어
선 

길
이
니 

최 

선
을 

다
해
야 

겠

다
。
먹
고 

살
기 

위
해 

서
는
。

문
득 

앞
「
쏘
파
」

에 

와
서 

털
석 

주
저 

앉
는 

사
람
이 

있
었 

다 
0강

문
수
는 

씀
,

씀
,

히 

웃
었
다
。
앞
에 

와 

앉
은 
사
람
은 

얼
굴
이 

불
과
ᅵ

했
다
。

『낮
부
터 
취
했
군 

그
래

!
』

강
문 
수
는 

신
문
을 

테
ᅵ 
불 
위
에 

놓
으
며 

앞
에 

와 

앉
은 

사 

람
에
게 

말
했
다
。
그
는 

민
영
민 

(閔
榮
敏
) 이
었
다
。

민
영
민 
은

「테
ᅵ 

불
」
위
에 

놓
였
던 

강
문 
수
의 

담
배 
곽
을 

집 

어 

한
개 
피
어 

물
었
다
0

『낮
이
고 

밤
이
고
가
있
나
。
사
시
사
철 

쉬
해
야
지
。」

민
영
민
은 

;

연
기
를 

흐
.丨

 

내
통
으
며 

지
극
히 
유
패
한 

표
정
을

한
다
。
 

H

 
는 

자
기
斗 

지
금 

하
해 

았
는
것
이 

적

이
나 

유
재
하 

모
 

양
이
다
。

『자
네 

출
,

큼
,

하
군 

그
래

?
어
디 

가
서 

한
잔 

더
 

할
가
?
.

』

『글
세

.
…
밥
도 

못
먹
었
는
데 

J

 

』

『강
군
도 

무
식
한 

소
리
를 

하
네
그
려
。
밥 
먹
어
서 

기
분
이 

유 

패
해 

지
나

? 

한
것 
배
나 

불
르
지
。』

『
그
건 
자
네
들
이
나 

할
말
이
구
。
 

화
가
와 

느
동
자
와
는 

생
리 

가 

다
르
니
까
。』

『아
이
로
니
칼
한
말
일
세 

그
려

o 

세
태
가 

강
박
할
수
록 

정
시
긍 

의 
유
열
을 

가
실 

수 

있
는 

여
유
가 

있
어
야 

하
는
게
야
、

적
어

U

 

도 

인
테
리
진
차
란
。』 

1
 

민
영
민
은 

지
극
히 

위
엄

있
게 

말
을 
하
면
서 

강
문
수
의 

담
배 

를 

또 

한
개 

꺼
내 

불
을 

잇
는
다
。
그
는 

강
문
千
의 

대
학 
일
년 

선
배
다
。
 

， 

『강
군
도 

사
람
이 

변
했
단 

말
야
。
자
네
가 

신
문
의 
광
고
를 

얻 

으
러 

다
니
다
니 

그
게
어
디 

될
말
인
가

o 

인
테
리
의 

마
지
막 

미 

천
은 

자
존 

심
이
야
。

뱃
속
에 

동
만 

든 

놈
들
에
게 

머
리
를 

굽 

히
다
니
。
차
라
리 

요
새 

한
창
인 

국
회
의
원 

입
후
보
나 

해
서 

된 

놈 

덜
된
놈 

찾
아 

다
니
다
가 

권
리
금 

이
나

,
슬
쩍 

받
干 

입
후 

보 

포
기 

공
고
나 

내
면 

유
명 
이
나 

해
지
지 

안
나

!
』

민
영
민
은
「
테
지
」
틀 

불
러
「커

丨

피
」를 

平
문
하
고
는 

또 

말 

을 

계
속
한
다

0  

그
는 

강
문
千
가 
일
언 

반
구 

입
을 

열
지 

않
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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것
이 

당
연 

하
다
고' 

방
 

각
 

하

는
 

모

양

이

다

0<

『뭐
、
되
놈
들
하
干

주
먹

 

질

을

해
가
며 

싸

^ .
다
구

? 

영
광
일 

세
。
훈
장
도 

많
이 

랐
겠
지

。
 

육
탄
의 

용
사
니
까 

허
허 

허
허
… 

…
0
 

기
'

막
한 

년
센
쓰
로
다
0
 

수
소
탄 

두
개
면 

한
국 

전
체
가 

무 

인
지

경
이 

될
랜
데 

육
탄
전
이 

다 

뭐
야

! 

허
허 

허
허 

그
것
도 

일
종
의 

모 
로
못
토 

렸
다
。
냉
전
의 

시
험
대 

위
에 

으
른

.

.

。』

강
문
千
는 

줄
중

!
줄 

말
을 

흘
리
는 

민
영
민

의 

입
만 

우
두
머
니 

바
라
보 
고 

있
었
다 

0  
민
영
민

의 

말
은 

결
코 

거
짓
이 

아
님
을 

인 

정
했
다
。
확
실
히 

거
짓
은 

아
니 

지
만 

그
렇
다
고 

진
실
은 

더
육 

아
니
라 
고 

생
각 

했
다
。

그
것
온 

소
위 

지
식
인 

이
라 

고
 

자
처
하 

는 

사
람
들
의 

행
동
과 

감
정
을 

무
시
하
려 

하
는 

절
름
바
리 

이 

론
에 

불
과 

하
였
다
。

그
야
말
로 

개
체
의 

자
유
를 

꾀
하
기 

위
하 

여
는 

전
체
의 

존
속
이 

위
태
로
운 

지
경
에 

이
르
러
도 

알

바 

아 

니
라
는 

주
체
적
인 

이
론
이
라
고 

생
각
했
다
。

강
문
千
는 

지
금 

심
경

으
二
서 

별
로 

말
을
하
고 

싶
지
는 

않
았 

으
나 

그
렇
다
고 

잠
자
코

있
기
도 

앓
었
다
。
 

잠
자
코 

있
으
면 

민 

영
민
의 

말
이 

정
당
한 

것
이 

되
어 

그
 
는 

더
욱 

자
기
자
신
을 

믿 

을
것
이 

사

g

었
다
。

강
문
수
는 

낮
윽
하
나
마 

침
착
한 

어
조
로 

말
을 

꺼
냈
다
。

『자
네
들 

지
식
인
도 

현
실
적 

활
동
을 

배
울
필
요
가 

있
다
고 

생 

각
하
네
。
설
훅 

자
네
들
을 

귀
족
적
인 

특
권 

계
급 
으 
로 

이 

사
회 

가 

용
납 

하
드
라
도 

자
기
가 

현
재 

무
엇
을 

하
고 

있
나

? 

하
는

斗
기 

광

〇

一。의 
바
판
만
。
甜

■
야 

하
네
0.
자
식
만 

풍
부
하
고 

이
론 

만 

발
달
되
면 

지
식
인 

이
라 
고
 

자
처
하
는 

것
은 

전
체
적 

의
식 

을 

잃
은 

개
인
주
의 
일
세
。
 

적
어
도 

자
기 

지
식
을 

토
대
로
한 

현
실
적
인 

활
동
을 

피
하
려
고 

하
는
것
은 

부
도
덕
이
라 

규
정
할 

수 

밖
에 

없
네
。
 

자
네
는 

원
자
시
대
니 

수
소
탄 

시
대
니 

하
여 

그
것
을 

순
전
히 

인
간 

종
언
의 

비
극 

으
로
만 

규
정
하
여 

행
동 

의 

의
욕
을 
잃
고 

있
는
뭇 

하
네
만 

나
는 

그
렇
게 

생
각
지 
않
네
。
 

현
재 

형
성
되
고 

있
는 

세
계
를 

피
하
려
는 

행
동
이
야 

말
로 

인 

간
의 

종
연
을 

재
촉
하
는 

길
이
라
고 

보
네
。
다
시 

말
하
면 

현
대 

의 

고
민
을 

해
결 

하
려
면 

단
순
히 

지
성
에
만 

의
존 

할
것
이 

아 

니
라 

지
성
적
인 

대
담
한 
행
동
이 

수
반
되
어
야 

한
단 

말
일
세
0』 

항
상 

과
못
한 

강
문
수
는 

한
번 

말
을 

시
작
하
면 

누
구
에
게 

나 

자
기 

의
견
을 

탁 
털
어 

놓
는 

일
면
도 

있
었
다
。
 

겨
난 

그
는 

현
재 
자
기
가 

신
문
사
의 
광
고
부
원 

이
라
고 

해
서 

났
니
서 

에
게 

조
소
를 

당
해
야
할 

이
유 

라
고
는 

있
을 

千 

없
다
고 

생
간

C
D

 

했
다
。
 

1

현
재 
자
기
가 
할肀
 

있
는
일
이 

그
것 

이
라
면 

그
만 

못
한 

지 

게 

벌
이
나 

거
리
의 

소
제
부 

노
릇
도 

달
게 

해
나
갈 

자
신
이 

있 

었
다
。
그
것
은 

광
고 

모
집
이
나 

지
게 

벌
이
를 

하
는
데
에 

근
본 

목
적
이 
있
는
것
이 

아
니
라 

현
재
를 

타
개
하
는 

하
나
의 

방
도
이 

니 

만
치 

부
고
러
울 

까
닭
이 

없
다
고 

믿
기 

때
문
이
다

〇  

민
영
민
은 

강
문
수
의 

말
이 

끝
나
자 
빙 
그
 
테 

웃
었
다

〇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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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
그
것
은 

내
.

이
론
에 

대
한 
자
네
의 

며
견
일
세
。
그
러
나 

인
간 

의 

능
력
은 

문
제
를 

제
시
하
는 

데
만 

눙
하
지 

그
 

문
제
를 

해
결 

하
는 

데
에
는 

무
력
한 

것
이
니 

어
쩌
나
。

六 
•
 

一
 

一
五
사
변
을 

일 

으 
킨
것
은 

六
월 

二
十
五
일 

이
지
만
、
 

二
것
을 
해
결
한 

날
자
는 

계
획
적 

으
로 

미
리 

정
하
지 

못
할
게
야
。
자
네
가 

총
칼
을 

들
고 

싸
워 

상
이 

군
인
이 

되
었
지
만 

그
희
생
이 

현
세
계
의 

방
향
을 

조
금
치
나 

변
경
시
킬 

수 

있
었
느
냐 

말
야
。
하
하
하
하
。』

민
영
민
은 

호
기 

있
게 

웃
어
버
렸
다
。

강
문
수
는 

민
영
민
의 

말
에 

결
연
히 

대
결
했
다
。

『불
행
한 

일
이
야
。
많
은 

청
년
들
이 

자
네
말
에 

갈
채
를 

보
낼 

테
니
。
허
나
、
자
네
는 

자
네
로
서 
최
선
의 
길
을 

걷
게
。
자
네
도 

집
단 

사
회
의 

한 

분
자
야
。
집
단
이 

움
직
이
는 

대
열
에
서 

이
탈 

한
다
면 

존
재 

조
건
을 
잃
는 

것
일
세
。
자
네
는 

현
재
의 
불
합
리 

(
不
合
理
)

와
의 
접
촉
을 

피
하
려 

고
만 

하
네
만 

그
것
은 

결
국 

그
 

불
합
리
를 

조
장
하
는 
길
밖
에 

안
되
네
。
화
재 

현
장
을 

보
고 

탄
식 

하
기

전
에 

물 

한 

사
발 

이
라
도 

아
직 

타
지
않
은 

곳
에
다 

끼
얽
는 

것
이 

연
소
를 

방
지 

하
는
데 

도
움
이 

될

겔
세
。
어
리
석 

은 

사
람
들
은 

남
이 

시
키
기
를 

기
다
려 

행
동 

하
지
만 

지
식
인 

은 

자
기 

지
성
에 

의
해
서 

스
 

스 
로 

행
동
해
야 

하
네
。』

강
문
수
가 

혼
자 

얼
중
하
여 

말
을 

하
다 

보
니
、
그
때 

민
영
민

은 

강
문

수
의 

이
야
기
는 

듣
지 

않
고 

단 

짓
을 

시
작
하
고 

있
는 

중
이
었
다
。

민
영
민
은 

흰 

종
이
에 

무
엇
인
가 

열
심
히 

그
리
고 

있
었
다
。

이
따
금 

강
문
수 

자
기
를 

힐
끈 

힐
끈 

바
라
보
며

.
。

강
문
千
는 

말
을 

중
단
하
고 

그
 

종
이
쪽
을 
넘
겨
다 

보
았
다
。

『자
네 

초
상
화
를 

하
나 

푸
레
센
-드 

하
지

.
』

민
영
민
은 

연
상 

연
필
을 

놀
리
고 

있
었
다
。
 

그
림
이 

되
는
지 

안
되
는 

지
는 

몰
라
도 

운
철

S

筆
)

에 

멋
이 

있
었
다
。
손
을 

좌 

우
전
후
로 

획
획 

쳐
드
는 

것
이 

흡
사
「
芒
탁
토
」
를 

놀
리
는 

것

같
았
다
。
 

.
5

강
문
수
는 

멀
건
히 
앉
아 

승
낙
하
지 

않
은 

모
틸
이 

.
되고 

있 

을 

수 

밖
에 

없
었
다
。
 

1
 

잠
시 
후
에 

민
영
민 
은 

연 
됨

J 
을 

테 
1 
불 
위
에 

탁
! 

놓
으
며 

그
린 

그
림
을 

쳐
들
고 

자
신
이 

감
격
한 

표
정
으
로 

들
여
다 

본
—아 

다
。
그
는 

생
 

꿋 

웃
으
며 

그
림
을 

강
문 
수

. 
에
게 

내
밀
었
다
。

『자
ᅵ 

어
떤
가

? 

이
만
하
면 

됐
지 丨

.』

강
문 
수
는 

받
아
들 
고
 

잠
잠
히

, 
들
여
다

. 

보
았
다
。
 

도 무
지 

된 

것 
같
지 

않
았
다
。
누
구
를 

그
린 

것
인
지 

모
를 

그
림
이
었
다
。
 

『누
군
가

? 

이
게
。』

강
문 
수
는 

좀 

지
꿎
은 

말
이
라 

생
각
하
면 

서
도 

묻
지 

않
을 

수 

없
었
다
。

『
그
 

눈
을 

보
게
、
눈 

중
에
도 

그
 

고
리
를 

보
란 
말
야
、
 

눈
고 

리
를
。

칼 

끝
처
럼 

날
카
롭
게 

찢
어 

진 
것
이 

자
네 

눈 

아
닌
가 

보
란 

말
야
。

어
차
피 
남
을 

본
다
는 

것
은 

어
느 

일
부
분 

뿐
일



세
。
전
체
를 

알
되
、
자
세
히 

알
지 

못
하
는 

것
보
다
는 

적
은 

부 

분
이
라
도 

정
확
히 

아
는
것
이 

진
과 
로 

아
는 

것
일
세
0』

민
영
민
은 

또
다
시 

득
의 

만
만
하
게 

떠
들
기 

시
작 

했
다

o 

『강
군

! 

자
네 

얼
굴
의
 

흉
터
는
 

안
 그
렸
네
 〇  

일
부
러
 

안
 그
렸 

어
。
그
건
 

자
네
 

것
이
 

아
니
니
까
。
그
건

 

자
네
의
 

타
고
난
 

운
명 

을 

헤
살 

놓
은 

아
귀
들
의 

손
롭
자

죽

야

。
』

강
문
수
는 

민
영
민
의 

말
을 

들
으
며 

멧
어
들
고 

있
던 

그
림 

쪽
을 

착
착 

접
어 

포
켈
에

 

넣
었
다
。
 

그
리
고 

그
는 

일
어
섰 

다
。
일
어
서
며 

그
 

는 

말
했
다

o

『원
형
에
만 

충
실
한 

것
은 

현
대 

예
술
이 

아
닐
세
。
자
네
가 

화 

가
라
면 

내 

얼
굴
에
서 

다 

메
놓
드
라
도 

흉
터
만
은 

그
려
야 

하 

네
、

이

유

를 

묻

나

?
 

내 

인
생
은 

이 

흉
터
로 

달
라
졌
네
。
 

이 

1-
터

는 

이
번 

전

쟁

이 

나
에
게 

준 

훈
장
일
세
。
자
신
의 

일
생 

을 

개
척 

하
려
고 

최
선
의 

노
력
音 

했
다
는 

사
실
을 

증
빙
하
는 

훈
장
일
세
。
 

그
래 

나
는 

가
끔 
거
울
을 

듣
여
다 

보
며 

이

•!-
터 

를 

쓰
다
듬
어 

보
네
、
자
랑
삼
아
서
0』

강
문
千
가 

일
어
선 
것
을 

보
자 
민
영
민
도 

자
리
에
서 
일
어
났
다 

f

같
래
나

? 

비
가 

저
렇
게 

으

는

데
?

。
』

민
영
민

이 

밖
을 

내
다
보
며 

말
했
다
。
 

r

나
가 

봐
야
지
。
비
가 

와

둥

』

■
강
문
千
는 

차
값
을 

계
산
하
며 

댓
구
했
다
。

『
난 

소
수 

한
잔 

더 

해
야
겠
어

〇  

二
백
환
만 

주
게
나丨

J

민
영
민
은 

계
면
쩍
은 

웃
음
을 

흘
렸
다
。
 

그
리
고 

그
는 

덧
붙 

여 

말
한
다
。

『내 
〇
〇

신
문 

사
회
부
에 

자
리 

없
나 

알
아 

봄
세

〇  

편
집
국

장 

김
>
<
>
<
군

은

 

내 

말
을 

괄
세 

못
할 

처
지
지

〇

 

허
허
허

.

.

언

제
쯤 

또 

만
날
가

?
』 

r

고
맙
네
。
자
주 

만

나

지

。
』

강
문
수
도 

민
영
민
도 

밖
으
로 

나
왔
다
。

밖
에 

나
으
자 

민
영 

민
은 

돈 

이
백
환
을 

받
아 

포
켈
에 

넣
으
며 

강
문
수-
의 

괄
을 

잡 

는
다
。

,r
가
세

! 

존 

데
가 

있
어
。
꼭 

한
잔
씩
만 

하

세

나

。
』

잠
시
후 

강
문
수
는 

전
차 

정
류
장
에 

서 

있
었
다
。
아
침
에 

동 

료
가 

가
，
보
라
고 

일
러
주
던 

용
산 

X
X
공
작
소
、
 

마
음
에
도 

거 

기
는 

무
엇
이 

될
뭇 

싶
은 

예
감
이 

들
었
다

o 

r /

 

강
문
수
의 

심
경
은 

꼭 

일
선
에
서 

공
져
명

령

율 

받
고 

막 

행

~ 

동
개
시
를 

하
려
는 

순
간
의 

그
것
과 

똑
같
았
다
。

/■■»* 

강
는
수
는

「뻐
쓰

」
를 

기
다
리
면
서 

혼
자 

서 

있
자
니 

어
쩐
지
념 

슬프와외로운

 

생
각
이 

들
었
다
。

줄
기
차
게 

흘
러
가
는 

행
렬
에
서 

자
기
만
이 

튕
겨
나
와 

가
야 

할 

방
향
을 

모
색
하
고 

있
는 

것 

같
았
다
。
집
단
이 

움
직
이
는 

대 

얼
에
서 

이
탈
한 

것
은 

민
영
민
이 

아
니
라 

오
히
려 

자
기

인
것 

같
았
다
。
그
리
하
여 

모
든 

사
람
들
이 

조
소
에 

찬 

J
T
조
리
로 

자 

기
를 

홀
겨
보
며 

가
면 

안
될
곳
으
로 

지
향
해 

가
는
것
이 

안
타
까

웠 T
iro강

문
수
는 

마
음
을 

도
사
리
기 

위
하
여 

눈
을 

딱 

감
고 

몸
을 

돌
렸

i
o 

몸
을 

돌
리
며 

감
았
던 

눈
을 

드
니 

거
기
에
는 

형
편
없 

이 

파
괴
된 

제
허
가
、
모
든 

사
람
들
이 

피
해 

다
니
는 

허
망
한 

페
허
가
、
전
개
되
어 

있
었
다
0

비
가 

내
리
고 

있
었
다
0
 

그 

계
허
에
도

o 

(
끝
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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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

夏

信

第
 一  

題
 

어

떠

」
少

女

r
,261

『남
양
』
다
방

(
茶
房

)
에
서 

일
하
고 

있
는 

영
희
는 

성
질
이 

깔
끔
하
기
료 

소
문
이 

났 

시
 

다
。
얼
굴
과 

몸

터
가 

이
쁘
게 

쟁
긴 

관
계
로 

젊
는 

사
람
들
이 

자
꾸 

바
라
보
기
도 

하

. 
4
 

고
 

쫓
아 

다
니
기
도 

하
였
지
만 

영
회 

당
자
는 

아
무
리 
지
근 
적
거 
리
더
라
도 

결
코 

거
들 

떠 

보
는 

일
이 

없
었
다
。
어
떤 

사
람
은 

값
진 

물
건
을 

사
다
가 

슬 

그
머 
니

「카
운
터 

어
」
밀
에 

집
귀 

두
고 

가
기
도 

하
였
으
나 

그
런 

지

^
을 

하
면 

이
제
까
지 

고
마
운 

손 
남 

이
라
고 

대
하
던 

터
라
도 

지
체 
없
이 

타
악 

쏘
아 

붙
이
고 

마
는 

것
이
다
。

도
도
하
다 

느
니
、
건
방
지
다 
느
니
、

어
디 

두
고 

보
자
느
니 
——
 

별
의 

별 

욕
을 

다 

퍼
붓
는 

축
도 

있
었
지
만 

영
회
는 

조
금 

도 

눅
지
지 

않
았
으
며 

기
껏 

이 

집
에
서 

쫓
겨 

나
가
기 

밖
에 

더
하
랴 
고
 

마
옴
을 

가
다
듬
고
는 

하
는 

터
였
다
。
그
러
나 

아
무
리 

달 

끔 
하
고 

쌀
쌀
히 

굴
어
대 
도 

누
구
에
게 

손
찌
검 

질
을 

당
한 

일
도 

없
었
고 

다
방
에
서 

쫓
겨 

나
게 

되
지 

도 

아
니
하
였
다
。

도 

릭
어 

그
런 

까
다
로
운 

처
녀
의 

마
음
을 

사
로
잡
지 

못
하
고 

배
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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랴
는
一

一

一ᄉ
、
모
두
들 

하
인
처
럼 

고
분
고
분
히 

굴
고
、
눈
치
를 

살
피 

고
、
부
지
런
히 

드
나
들
며 

친
절
을 

베
플
고
들 

하
였
다
。

이
런 

젊
은 
사
람
들
이 
많
은 

중
에 

윤
식

이
는 

결
코 

그
렇
게 

굽
히
지 

아
니 

하
였
다
。
영
회
가 

이
곳
으
로 

들
어 

으
기 
전
부
터 

늘 

단
골
로 

다
였
고
、
그
래
서 

다
른 

사
람
들
이 

영
희
를 

꾀
내
려 

고 

재
주
를 

다 

과
내
는 

것
을 

알
면
서
도 

자
신
은 

그
들
축
에
끼 

지 

않
았
다
。

관
심
이 

없
다
거
나 

누
가 

말
려
서
가 

아
니
라 

영
희 

외 

아
름
다

움
에 

비
기
어 

자
신
이 

너
무
나 

처
져 

있
다
는 

사
실 

을 

알
기 

때
문
이
었
다
。
干
태
어 

못
난
이
라
고 

관
에 

박
히

울 

형 

편
은 

아
니
었
지
만 

윤
식

이
는 

결
국 

남
들
을 

밀
쳐 

버
리
고 

영 

희
와 

맞
서 

보
르
용
且 
도
、
체
격
도
、
몸
차
림
도
、
언
변
도 

모
두 
부 

족
하
였
다
。
윤
식
이
는 

차
라
리 

어
떻
게 

되
어 

가
는
가 

구
경
이 

나 

실
컨 

해
보
자
는 

마
음
으
로 

이
번
에
는 

아
여 

영
회
를 

거
들 

떠
보
지
도

 

아
니
하
였
다
。

거
들
떠 

보
지 

않
고 

구
경
을 

하
고 

있 

으
면 

자
신
이 

지
극
히 

외
롭
게 

여
겨
지
기
는 

하
였
지
만 

차
라
리 

그
런 

편
이 

마
음
이 

편
하
였
다
。

두
달
、
석
달
、
반
년
이 

지
났
다
。

날
마
다 

다
방 

한
干
동
이
에 

는 

윤
식
이
가 
앉
아 

있
었
고 

그
동
안 

영
희
를 

꾀
어 

내
려
는 

젊 

은 

축
들
이 

몇
차
테
씩 

갈
리
고 

영
희
는 

영
희
대
로 

깔
끔
하
고 

새 

침
한 

자
세
를 

그
대
로 

부
려
나
가
는 

반
년
이
었
다
。

(
지
독
한 
처
녀
두 

다 

있
다
—

0

윤
식
은 

정
말 

영
회
를 
사
모
하
였
다
。
 

그
쯤 
훌号

한 

인
품
을

지
닌 

여
인
은 

계
상
에 

다
시 

없
으
리
라 

생
각
되
었
다
。
 

그
러
나 

윤
식
은 

태
도
에
서
나 

말
에
서

나 

결
코 

영
희
에
게 

반
가
운 

뜻
이 

있
다
는 

것
을 

드
러
내
지 

않
았
다
。

어
느
날 

자
리
에
서 

일
어
나
려
는 

윤
식
이
의 

걸
상 

앞
에 

영
희 

가 

나
타
났
다
。

이
미 

늦
어 

있
는

때
、

다
방
에
는 

한
사
람
도 

다 

른 

사
람
이 
앉
아 

있
지 

않
았
다
。

『여
줄 

말
씀
이 

있
어
요
、
조
口
。』

『
내
게
요
?

』

『
좀
…
…
o 

이
것

촘 

보
아 

주
세
용
』

영
회
는 

조
그
만 

편
지 

쪽
지
를 

내
어 

준
다
。
영
문
을 

모
르
면
◦

다 

서
도 

뜯
어 

보
려
고 

하
는 

윤
식
외 

손
을
가
만
히
잡
아

 

누
르
며

9
나 

영
희
는 

6
 

『있
다
가 
택
에 

가
셔
서 

보
아 

주
세
용
』
 

1
 

집
에 
와
서
가 

아
니
라 

다
방 

문
밖
을 
나
서
자
마
자 
윤
식
은 
편 

지
를 

펼
쳤
다
。
깜
짝 

놀
랄
만
한 

내
용
이
었
다
。
 

그
 

자
체 
결
코 

연
애
감
정
을 

표
시
한 

것
은 

아
니
었
다 

하
더
라
도 

그
런 

감
정
에 

가
까
워 
있
다
는 

행
적
이 

되
기
에
는 

남
음
이 

있
었
다
。
유
득 

윤 

식
이
에
게 
편
지
를 

주
었
다
는 

사
실
이 

이
미 
윤
식
외 

숭
리
와 
환 

희
를 

약
속
해 

주
는 

노
릇
이
었
다
。
다
른 

여
러 

청
년
이 

재
주
를 

다
아 

짜
내
도 

되
지 

않
던 

노
릇
이
었
던 

것
을 

도
리
어 

일
이 

뒤 

집
혀 
나
타
났
다
。
개
천
에
서 

용
이 

나
온 

것
이 

아
니
라 

개
천

중,

기 
자
체
가 

무
지
개
로 

변
하
는 

기
이

(
奇
異
)
가 

솟
아
났
다
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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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
에 

들
아 

外
서 

윤
식
은 

잠
을 

자
지 

못
하
고 

뜬
눈
으
로 

방 

을
새

^
다
。

영
희
와
의
찬
란
한
광
경
이
서
리
서
리
머
리
속
을 

감
돌
았
고 

그
런
때 

윤
식
은 

이 

시
간
이 

아
까
워
서
라
도 

어
떻
게 

잠
을 

자
랴 

싶
었
다
。

이
튼
날
부
터 

윤
식
은 

더 

일
찍 

다
방
에 

나
아
갔
고 

갈
때
마
다 

조
그
만
한 

물
건
을
사
들
고 

갔
다
。
 

이
제
야
말
로 

버
젓
이 

물
건 

율 

주
고 

받
고
할
千 

있
으
리
라 

여
겼
고 

누
가 

어
떤 

짓
을 

하
여 

도 

자
기
틀 

누
를 

수
는 

없
으
리
라 

싶
었
다
。
으
래

지 

아
니
하
여 

윤
식
은 

진
정 

승
리
자
로
서 

다
른 

놀
평
이
의 

안
타
까
운 

래
도
를 

불
쌍
하
다
고 

여
겨
주
었
다
。

일
주
일
이 

지
난
날 

밤
、

그
날
밤
도 

손
님
이 

없
을 

때
를 

가
려 

영
회
가 

찾
아 

왔
다 

o

『
고
맙
습
니
다 

윤
식
씨
、
비
싼 

시
계
를 

사
보
내
시
고

丨.J  

『갖
지 

않
고 

있
는
것 

같
아
서
용
』
 

r

그
런
것 

그
만 

두
세
요
、
앞
으，
문
。』 

r

그
만 

물
건 

뭐 

있
어
요

? 

그
런
것
쯤

!
』

『알
겠
어
요
、
그
 

뜻
은
0
 

그
렇
지
만 

그
만 

두
세
요
、
정
말
0
 

도 

로 

받
으
세
요
、

이
것 

모
둥
』

영
희
는 

윤
식
의 

눈
앞
에
、
이
지

막 

사
다 

주
었
던 

가
지
가
지 

외 
선
물
들
을 

다
아 

헤
쳐 

놓
았
다
。

『왜 

그
러
우

? 

이
건

〇  

아 

아
니
、
이
게 

대
체 

무
슨 

일
이
에

요
?

』

엄
一
굴

찾

이
 

자
파

%-
게 

짐i  
리

는
 

운

식

의
 귀
가
外
이 

영

희

는

M"

즈
막
하
게 
일
러 

주
었
다
。

『윤
식
씨
에
게 

애
릇
한 

호
감
을 

가
졌
던
게 
사
실
이
에
요
。
 

그
 

러
나 

이
제
는 

끝
이 

났
다
고 

봐
요
。

보
세
요
、
나
의 

성
져
을 

모
르 
구 

이
렇
게 

물
건
을 
사
으
고 

하
심 
첫
째 
윤
식
씨
가 
다
른 

사
람
과 

다
른 

점
이 

어
디 

있
겠
어
요

?
』
 

D

『아
아

!
』
 

2

『
그
것
뿐
이
라
면 

으
해
도 

아
무
것
도 

없
겠
어
용 

윤
식
씨
느

J

g

 

므
르
고 

계
시
겠
지
만
、
나
의 

편
지
를 

받
으
신
뒤
、
이
제
는 

안
1
上 

전
하
리
라 

하
는 

시
기
에
가
서 

선
물
을 
사
오
시
는 

그
 

공
리
성丨

I
 

이 

차
라
리 

더
육 
불
패
하
게 

느
껴
지
는
군
요
。』 

나
 

윤
식 

뿐 
아
니
라 
영
회
도 

얼
굴
이 

핼
쑥
해 

있
었
다
。

영
회
의 

성
질
을 

잘 

알
고 

있
는 

윤
식
은 

이
미 

종
막
인 

것
을 

알
고 

좌

수
처
럼 

고
개
를 

푸
육 

숙
였
다
。

ᅳ
第
二
題
通
禁
時
間
以
後

날
마
다 

마
시
는 

술
이 

시
작
만 

되
면 

언
제
나 

앞
뒤 

없
이 

곤 

드
 

테
가 

되
어 

버
리
는 

K

씨
였
다
。
으 
늘
은 

좀 

걸
러 

볼
까
、

으 

늘 

저
녁
만
은 

얼
마
쯤 

일
찍 

들
어
가
서 

식
구
들
과 

단 

한
번
이 

라
도 

저
녁
을 

함
께 

먹
어 
볼
까
、

아
침
에 

회
사
에
나
으
기
만

 
하 

면 

단
단
히 

새
겨 

두
는 

것
이
었
으
나 

K

씨
는 

어
느 

하
두
고 

승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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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
취
하
지 

않
고 

집
에 

들
어 

가 

본
일
이 

없
다
。
 

진
정 

아
무 

일
도 

없
이 

하
루
가 

지
나 

가
고 

꼭 

일
찍 
집
에 

들
어 

갈
수 
있 

으
리
라 

싶
은 

날
도 

어
데

서 

어
떻
게 

시
작
이 

되
었
는
지 

알 

수 

조
차 

없
이 

K

씨
는 

술
이 

고
주
망
태
가 

되
어 

통
행
금
지 

시
간 

이 
넘
을
락 

말
락
해
서
야 

대
문
을 

흔
들
게 

되
는 

것
이
다
。
 

『이
놈
의 

문 

안 

얼
레
냐
？
』

하
고 

대
문
을 

발
길
로 

차
면 

부
인
은 

그
때
까
지 

앉
은
채 

기 

다
리
고 

있
다
가 
울
상
이 

되
어 

대
문
고
리
를 

젓
기
는

데 

K
씨
는 

『은
나 
와
라

! 
와
라

! 

뚝
딱

! 

이
놈
의 

대
문 丨

.』

동
리
가 
떠
나
가
도
록 

큰 

소
리
를 

지
르
고
는 

하
는 

것
이
다
。
 

『으 
늘
은 

꼭 

일
직
들 

어 

으
리 
다
。

술
은 

입
에 

대
지 

두 

않
干 

丨

.
』

아
침
이 

되
면 

염
불 

외
우 

뭇 
부
인
에
게 

고
개
를 

숙
이
지
만 

그
 

날
도 

여
전
히 

고
 

주 
망
래 
가 

되
어 

오
고
는 

하
는 

것
이
다
。

으 
늘
도 

여
늬
때 

와 

마
찬
가
지
로 

시
작
된 

술
이
었
다
。

『어
디 

가
서 

한
잔 

할
까

? 

꼭 

한
잔
、
막
걸
리
라
둥
』
 

r

한
잔
만 

하
지
。
또
으
、
에
에
、
대
추
나
무 

집
으
로 

갈
까

?
』
 

이
렇
게 

해
서 

회
사
에 

드
나
드
는 

친
구 

서
너
명

과 

어
울
렸
는 

데 

시
작
이 

한
잔
이

었
지 

벌
써 

대
접
으
로 

사
발
로 

독
한 

술
이 

왔
다 

갔
다 

하
였
다
。

r

으 
늘

은

이

만

하

세

!

보

&
일

이

있

어

、
집
에
。』

K

씨
의 

말
은 

정
말
이
었
다
。
시
골 

계
시
는 

백
발 

엄
친
이 

꼭

一
 

년
만
에 

아
들
의 

집
을 

찾
아 

斗
서 

를
림 

없
이 

일
찍 

들
어 
가 

겠
노
라
는 

약
속
을 

단
단
히 

하
고 

있
는 

K

씨
였
다
。

•
『
볼
일 

보
지 

말
했
나

? 

누
가
。
어
서 

마
시
干 

나
서 

게
나 

볼

일

。
』

친
구
들
은 

전
날
과 

조
금
도 

다
름 

없
이 

잔
을 

입
에
다 

치
켜 

댄
다
。

『시
굴
서 

아
버
지
가 

을
라 

으
셨
어
。
정
말
일
세
、
으
늘
은
0』

『술 

먹
는 

아
들 

두
기
가 

잘
못
이
지 

누
가 

뭐
라
겠
나

? 

그
게 

볼 
일
이
라
는 

건
가

? 

이
사
람
。』

『이
러
다 

통
행
금
지 

시
간 

넘
으
면 

큰 

일 

나
네
。
대
강 

이 

쯤 

해 

두

세

。
』

『통
금
시
간 

넘
으
문 

자
구 

가
문 

되
지 

않
나

? 

워
언
。

마
누

G

 

라
가 

깡
장
대
는 

것
이 

그
리 

무
서
워

?
』
 

C
O

 

『글
세 

그
렇
지
가 

않
대
두
。
벌
써 

열
시 

반
일
세

〇  
어
서 

일
어

G

 

나
세 

들
。
곧 

통
행
금
지 

시
간 

싸
이
텐
이 

부
네

O
J 

1
 

『통
행 

금
지
가 

그
렇
게 

두 

무
서
워

? 

가
마
안
히 

있자、
통
 

행
금
지
가 

넘
어
두 

걱
정 
없
는 

수
가 

있
어
。
염
려
말
구 

마
시 

게 
0』

『무
슨 

수
가 

있
는
가

? 

이
사
람
들
。
어
서 

일
어
나
세
。』

『이
렇
게 

하
게
。
웃
을 

훌
떡 

벗
고 

뛰
게
。
마
라
손 

선
수
처
럼 

만
화
에
두 

나 

있
지 

않
던
가

? 

이
사
람

O
J 

r

어
서 

일
어 

나
세

! 
진
과
로 

옷
을 

벗
干 

뛰
게 

되
겠
네

O
J



— 186 —

결
국 

남
어
지
만 

다 

마
시
고 

일
어 

나
기
로 

낙
착
을 

보
기
는 

보
았
으
나 

남
어
지
를 

마
시
고 

일
어
섰
을 

때
는 

벌
써 

통
행
금
지 

시
간
이 

반
사

간
이
나 

넘
어 

있
었
다
。

(
큰 

일 

났
다

! 

으
음

! 

큰 

일
이 

나
긴 
났
는
데 

모
한 

방
법

이 

없
나
?
)

거
리
에 

나
으
니 

하 

놀
과 
땅
이 
빙
글
빙
글 

돌
아 

가
고 

화
살 

처
럼 

달
리
는
「찌 
잎
」
차
들
이 

별
동
처
럼 

작
게 

보
인
다
。
아
직 

집
에 

다
다
르
지 
못
한 
행
인
들
이 

경 
중
걸 
음
을 
치
며 

눈
이 
부
시 

게
으
고 

간
다
。
기
다
리
다 

기
다
리
다 

못
해 
담
뱃
대
를 

들
고 

방 

안
에
서 

소
리
를 

고
래
고래지

 
르
는 

늙
은 

아
버
지
의 

모
양
이 

「찌 

잎
」
차
의 
사
이
사
이 

에
서 

어
른
거
린
다
。

(
살
려 

중！
 

쇼

! 
아
버
지

! 

가
만 

있
자
、
가
기
는 

가
야 

될 

렌

데
…
…
o

)

K

씨
는 

옷
을 

벗
고
「마
라
손
」
선
수
처
럼 

뛰
어 

가
면 

되
지 

않
느
냐
는 

친
구
의 

소
리
가 

머
리
에 

떠 

올
랐
다
。
그
 

뿐 
아
니
라 

이 

더
운 

여
름
날 

술
이 

잔
뜩 

올
라
으 

고 

보
니 

도
대
체 

더
위
가

복
바
쳐 
더 

걸
을
수
가 

없
다
。
잘 

되
었
다
。

K

씨
는 
샤
쓰
와 
양 

복
바
지
를 

벗
어
서 

허
리
띠
로 

즐
라 

매
고 

등
에 

메
었
다
。
그
것 

으
로 

몸
은 

거
의 
알
告
이 

되
어 

있
었
고 

알
몸
이 

되
자 

걸
움
이 

저
절
로 

앞
으
로 

달
려 

나
간
다
。
「파
나
마
」
모
자
를 

쓰
고 

干
두 

를 

신

은

「마
라
손
」
선
수
가 

밤
길
을 
뛰
고 

있
었
다
。

『누
구
야
앗

!
』

파
출
소 

앞
이
었
다
。

『
누
구
냐 
라

?

「
마
라 
손
」
선
수
다

!

』

『
마
라 
손 

선
수

? 

하

、

하

、

하
丨

.
』

『
마
라 
손 
선 
千 
다

! 

길 

비
켜
라

!

』

『
이
리 

들
어 

으 
십 
쇼

! 

영
감

!

』 

1
 

『
뭐

? 

왜 

들
어 

오
래 
우

?

』 

,
 

3
 

『
어 
덜 

가
는 

길
입
니
까

?
』
 

G
 

순
경
이 

정
색
을 

하
고 

묻
는
다
。 

1
 

『
집
에 

가 
는 

길
입
니
다
。
용
서
해 

주

웅

』

『
이
름
이 

월
니
까

?
』

『
이
름
요 
?
』

K 
씨
는 

술
이 

바
짝 

께 

는 

것
을 

느
꼈
다
。
 

이
름
을 

묻
는 

것 

은 

하
룻
밤 

재
워 

보
내
겠
다
는 

뜻
이 

되
기 

때
문
이
었
다
。

『
아
니
、
날 

재
울 

모
양
이
요
？ 
통
행
금
지 

시
간 

넘
겼
다 
구 
재 

울 

모
양
이
요

?

』

K
씨
는 

목
소
리
가 

떨
렸
다
。

『
주
무
셔
야 

되
겠
읍
니
다
。
우
선 

이
름
이 

월
니
까

?

』 

『
통
행
금
지
를 

어
기
면 

꼭 

자
구 

가
야 

되
는
거
요

?

』

K
씨
가 

울
멍

거
리
는 

소
리
를 

하
자 

순
경
은 

딱
하
다
는 

둣
이 

그
러
나 

똑
똑
히 

말
하
였
다
。

『
통
행
금
지 

시
간
을 

어
긴 

때
문
이 

아
너
라 

아
직 

사
람
이 

많 

은 

거
리
를 

벌
거
벗
고 

다
녔
기 

때
문
에 

보
내 

드
릴 

千
가 

없 

읍
니
다

d』 

-
-
(

끝
)

-
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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八

小說
！>不

具

崔

泰

應

녹
되 

할 

철
요
가 

없

일
일
히 

자
기 

방

(病
室

)
에 

볼

일

이
 

있
을 

경
우 

마
다 

이 

그
냥 

출
입
을 

하
라
고 

했
다
。

자
기
가 

서
울
을 

올
라 

와 
있
다
는 

소
식
부
터 

알
면 

매
일
이
라
도 

찾
아 

올 

친
2
 

干
들
이 

허
다
한 

것
이
지
만 

어
느 

시
기 

까
지
는 

아
무
도 

만
나
고 

싶
지 

않

노
라
고

3
 

준
석
은 

입
원
을 

하
던 

첫
날
、
미
리 
부

탁
을 

해 

놓
은 

것
이
었
다
。
 

6 

시
2 .
할 

필
요
가 

없
이 

그
냥 

드
나
들
수 

있
는 

사
람
이
래
야 

그
러
니 

병
원 

원
1
 

장
이
며 

주
치
의
인 

백
박
사
와 

간
호
원 

영
옥
이

〇

입
원 

하
자 

즉
일
로 

수
술
을 

받
은
지 

어
느
뭇 

석
달丨
丨
 

준
석
이
는 

이
미 

환
자 

라
고 

할
것
도 

없
으
나 

눌
러 

아
무
에
게
도 

기
별
을 

않
고
、
아
무
도 

찾
아 

으
는 

사 

람
이
라
고
는 

없
는 

채 

외
로
운 

속
에
서 

말
끼 

없
이 

지
내
고 

있
을 

따
름
이
었
다
。

백
박
사
는 

준
석
이
의 

맞
형 

준
길
이
의 

친
干
이
며 

동
창
생 

이
였
다
。

가
뜩
이
나 

나
이
의 

차
이
가 

먼 

때
문
에 

모
르
는 

사
람
이
면 
숙
질
간
이
나 

부
사
간



으
로 

까
지 

짐
작
을 

하
기
가，

일
쑤
인 

준
석
이
의 

형 

준
길
이
의 

동
창
이
니 

옛
날
친
구
니 

하
는 

범
위
를 

떠
나
서 

백
박
사
는 

또
한 

준
석
이
가 

어
렸
을
적 

부
터 

구
면
일
뿐 

더
러 

집
안 

끼
리 

내
왕 

이 

있
고 

남
달
리 

친
밀 

해
서 

준
석
이
는 

백

박
사
를 

보
고
는

『형 

님
』

이
라 

부
르
는 

사
이
었
다
。

『중
이 

제
머
리 

못
깎
는
다
』
고
、
한
갓 

동
생
이
라
고 

해
도 

혈 

육
을 

나
느
은 

동
기
간
인
만
큼
、
준
석
이 
병
을 

얻
어 

잘
못 

관
절 

(關
節

)
이 

붙
어
서 
병
신
이 

된 

이
래 

거
의 

해
마
다 

재
발
을 

하 

고 

수
술
을 

받
는
데 

있
어
서 

같
은 
외

<

과
요 

박
사
연
만
、
대
개 
백 

박
사
에
게 

갖
다
。

마
낌
으 
로
써 

과
히 

긴
요
한 

일
이
라
도 

생
기 

기 

전
에
는 

준
석
이
를 

그
리 

자
주 

드
려
다 

보
는 

예
가 

없
었
다

준
석
이
로
서
도 

그
편
이 

좋
고
、
찬
한 

것
이
라 

했
다
。

친 

형
이
라
고 

바
로 

앉
아
서
、
공
연
히 

잔
참
견
을 

든
다
거
나
、
 

서
뿔
리 

위
로
를 

주
려 

했
다
가 

너
무
나 

예
민 

하
고
、
병
적
인 
준 

석
이
의 

신
경
을 

건
드
리
는 

날
에
는 
실
로 

피
차
간
의 

막
대
한 
손 

해
와 

온

집
안
에 

미
치
는 

영
향 

(
타
격
) 

이
며 

슬
픔
이
나 

이
르
키 

는 

절
과

-i-
가
져
으
기
가 

또
한 

일
수
인 

까
닭
이
었
다
。

.
—

 

석

달o 

j
-
1

『
그
새 

석
달
이 

차
느
만
요 

준
석
씨 

입
원
허
신
지
가
…
』

아
츰
、
검
온
을 

와
서 

괄
목
에 
괄
학 

거
리
는 

맥
박
을 
재
고 

겨
 

드
랑
이
에 

끼
어 

준 

체
은
계
를 

기
다
리
며 

영
옥
은 

입
을 

데
었 

다
。

『
그
렇
조 

아
마
、
내
가 

여
기 

오
던
、
처
음
날
、
져 

현
관
밖
에 

있
는 

포
도 

나
무
에
서 

얼
핏 

봐 

두
었
던 

포
도
알
들
이 

겨
우 

녹
두
알
만 

밖
에 

안
했
던
것 

같
았
는
데 

그
게 

벌
서 

익
었
다
니

r

내
애 

인
젠 

표
두
도 

제
철
을 

지
났
어
요
、
음
럭
으
루 

干
월
인 

걸
요 

머

!
』
 

ᅳ

『
그
렇
구
만
요 

그
새
』
 

3

『참
지
早

 

허
셨
조

.

.

외
로
우
시
구

…j

 

Q
口6

•
네

!
』

1

준
석
은 

잠
시 

입
을 

다
문
채 

무
어
라
고 

대
답
을 

할
것
인
지 

망 

서
렸
으
나 

차
라
리 

나
으
는 

대

로

02.
덕

이

며 

수
긍 

해 

버
렸
다

。
乂 

『남
들 

처
럼
、
찾
어 
오
는 

이
들 
두 

별 
루 

없
이 

석
달 

씩

이

나

…
 

*  

.

.

.
 

정
말
、

.

.

』

순
간 

영
옥
이 

북
쪽 

창
밖
을 

내
어
다 

보
는 

체 

하
며 

외
면 
을 

하
고
、
중
얼
거
리
는 

말
소
리
에
서 

준
석
이
는 

정
작 

외

•§•
고 

지 

루

했
던 

사
실
을 

느
끼
는 

동
시
에
、
정
작 

외
롭
고 

지
루
했
던 

사 

람
은 

자
기
였
는
데
、

영
욱
이 

저
다
지

나 

동
정
을 

하

는

가

—

했 

다
。

,

『
그
 
동
안 

참
、
많
은 

수
.

고
를 

끼

쳐 

드
렸
융
니
다
。
신
세
를 

지

고
』 

厂

.

『아
이 

천
만
에
요
、
준
석

씨 

형
님
이
랑 
원
장
님
이
랑
두 

점 

부 

터 

절 

보
干 

남
달
리 

간
호
를 

해 

드
리
干 

위
로
를 

해 

드
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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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
干 

말
씀
들
을 

허
셨
지
만 

제
가 

워
낙 

월 

알
어
야
、
어
떻
게 

허
죠

? 

간
호
부
투
나 

그
냥 

인
간
으
투
나 

도
대
체 

아
는
것 

이
라
군 

통 

없
는
데
다
가 

경
험 

꺼
정 

없
는 

형
편
이 

돼 

놔
서

용

』

『네
에

?

』
 

/

『정
말
예
요
、
명
색
이 

간
호
부
라
고 

이
러
구 

있
긴 

해
두 

전
、
 

통 

아
는
게 

없
거
든
요
、
이
번
만 

해
두 

준
석
씨 

덕
분
에 

석
달 

동
안 
을 

분
에 

넘
친 

호
사
를 

헌 

셈
이
람 
니
다
。
호ᅳ

^
_
! 

한
가 

허
게 

놈

!
기
만 

허
干
』

「
건 

in
?

』

「이 

병
원 

입
원
실
이 

열
셋
이
나 

있
지
만 

간
호
원
이 

저 

꺼
정 

세
사
람
이
나 

있
거
든
요 

근
데 

준
석
씨 

입
원 

허
신 
뒤
투
는 
전 

특
별
히 

준
석
씨 

병
실 

하
나
만
을 

도
맡
아 

보
도
록
1 

그
러
干 

.
간
훅 

수
술
실
이
나 

의
료
품 

소
독 

허
는 

일 

같
은
것
만 

거
들 

기
투 

분
담
을 

식
혀 

平
셨
답
니
다
。
물
론 

그
전
에
두 

남
들 

처

럼
고
된 

일
을 

말
기
시
질 

않
으
셨
지
만 

서
주

.

.

』

r

아 

참
1 

언
젠
가 

내 

형
님 

한
테 

구
런 

비
슷
한 

애
기
를 

들 

었
던
것 

같
令
니
다

0 

영
욱
씨
는 

보
통 

직
업
으

투
다
가 

이
런
데 

간
호
부
로 

있
을 

분
이 

아

니

라

는

…

』

r

아
이 

그
런 

의
미
에
서
가 

아
니
구 

말
씀
이
조
、
어
떻
든 

제
가 

너
무
나 

서
틀
干 

상
식
이 

없

干

…

…

』

『글
세 

일
일
히 

변
명
을 

하
고 

설
명
을 

하
고 

그
러
실 

필
요
가

없
이 

지
금 

생
각
을 

하
니
만 

하
여
튼 

영
옥
씨
가 

온 

서
튼
내 

기
라
면 

서
튼 

내
기
요 

여
태 

사
회
에 

대
한 

경
험
이
니 

상
식 

이
니 

그
런
것
들
이 

없
다
면 

없
는 

——

말
하
자
면 

임
시 

간
호 

원
에 

여
자 

대
학
생
에 

그
러
시
단 

말
씀
을 

들
었
던 

기
억
이
』

『나」
곡
만 

입
원
을 

하
자
마
자 

당
장 

그
날
투 

수
술
을 

받
고
、
 

가
뜩
이
나 

신
경
질
에 

영
옥
설
、
불
시
에 

곤
난
하
게 

해
드
리 

고
 

내
멋
대
로 

부
려 

먹

고

、

:
:
:

 

때
로
는 

마
구 

없
씬
여
기
는 

것
과 

다
름
이 

없
는 

그
런 

래
도 

까
지 

취
한
적
이 

한
두
번
이

아
니
었
구
만
요
、

...
 

미
안 

합
니
다

0
』

『아
이 

또
、

그
런 

말
씀
을

丨.0  

저
야

말
투 

여
래 

정
맥
주
사 

하 

나
를 

바
로 

놓
을 

자
신
이 

없
干 

원
장
님 

붕
대
고 
환
을 

허
실 

때
에
두 

"
핀
세 
旦

//
를 

들
구 

척
척 

섬

길

줌!
을 

못
해
서 

:
.

』

0
0 

『영
옥
씨
가 

그
런 

말
씀
을 

하
시
니
만 

더
욱 

새
롭
게 
떠
을
라
서

G

 

말
씀
입
니
다 

마
는 

언
젠

간 

내
가 

주
사 

한
번
을 

맞
는
데 

세

1
 

번
씩
이
나 

남
의 

괄
을 

되
찌
른
다
고 

영
욱
씨 

면
전
에
다 

대
고 

짜
증
을 

낸 

적
이 

있
지 

않
습
니
까

?

』

『내 丨

』

『
그
러
구 

한
번
은 

허
리
가 

백
혀
서 

좀 

돌
아 

눈
,

든
지 

허
리 

밀 

에
다
가 

월 

좀 

괴
어 

주
든
지 

어
떻
게 

침
대
에
다 

한
번 

걸
터 

앉
아 

보
든
지 

그
겠
으
면 
좋
겠
다
고 

해
서 

영
옥
씨
가 

혼
자 
땀 

을 

홀
리
기 

까
지 

하
셨
건
만 

마
포
다
고 

야
단
을 

치
고
、
나
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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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
는 

애
매
한 
영
욱
씨
를 

보
고

5h
을 

잡
고
、
두
덜
거
린 

날
도 

있
지 

않
았
읍
니
까

?
』

『내

! 
어 
점
、
그
렇
게 

아
프
실 
때 

일
들
을 

고
대 
루 

기
억 

허

干 

계
셔
요

? 

아
이 

부
고
러
워
… 

지
금 

생
각 
해

‘J

--

』

『정
말 

부
고 
럽 
다
기 

보
다
도 

내
가 

민
망
스
럽 
슝
니
다
。
 

미
안

하

고

、
』

『아
네
요
、
그
런 

일
이 

있
을
적 

마
다 

전 

혼
자 
돌
아
가
서 

다 

른 

익

숙

한
 

간
호
원
들
을 

부
들
고 

물
어 

보
기 
두 

허
구 

실
지 

다
른 

병
실 
일 

가
서 

연
습
을 

허두

; 

준
식 
어 

비
슷

.
한 

환
자
를 

상
대 
루 

몇
번
씩
이
나 

경
청
을 

쌓
느
라 
구 
해 

봤
지
만 

막
상 
준 

석
씨 

병
실
엠

! 

들
어
와 

보
면 

원
일
인
지 

여
길 

채 

들
어 

오
기

도 

전
에 

그
냥 
켕
기

구 

자
신
이 

없
어
지

干 

해
서

.
』

『
그
러
니 

글
세 

미
안
하

달 

밖
에 

있
읍
니
까

? 

원
체 

사
람
이 

신
경
질
인
데
다
가 

참
을
성
이
라
고
는 

없
고 

남
은
거
라
고
는 

그
 

야
말
로 

악

(
惡
)

밖
에
…
』

『어
머
나 

준
석
씨
두

.
。
그
런
게 

아
네
요 

절
대
루 

.

.
 

벌

서 

여
기 

입
원 

허
시
든 

첫
날 

맨 

처
음
으 
로 

만
난 

분
이
지
만 

제
겐 

첫
눈
에 

준
석
씨
가 

어
떤 

분
이
라
는
걸 
담
박
에 
알
수 
있 

'
 

었
어
요
』

이
야
기
에 
괄
려
서 
항
용 

一
 

一、

三
분
이
면 

족
한 
체
온
계
를 

十 

분
이
상
이
나 

그
냥 

두
었
다
가 

그
나
마
도 

보
나
마
나 

형
식
에 

불 

과
한 
눈
으
로 

비
쳐 

본
、다
옴
、
준
석
이
의 

"
카
르
테
〃
에 

평
온

(平
溫

)
임
을 

기
입
한 

영

〇一

「이
가
、
화
제
를 

돌
려 

『몇
일 
내
루 

뢰
원
을 

허
신 

다 

干

요

…

』

저
으
「
이
 

管
씀

J

한 
빛
으
로 

마 
조
 

보
는 

것
이
었
다
。

『글
세
요 

형
님
이 

하
라
는 

대
로 

해
야
겠 
조

、
사
실
상 

수
술 

자
리
도 

거
진 

항
창
이 

되
고
、
인
젠 

고
 

약
이
나 

갈
아 
대
는 
정 

도
니
단
』
 

ᅳ
 

『내

! 

다
른 

환
자
들 
같
으
면 
야 

버
얼
서 

퇴
원
을 

허
干 

하 
투 

한
번
이
나 

하
루 

걸 
너
서 

한
번
씩 

와

서

//
꺼 
1 
스

//
만

갈

广03

아
부
치
면 

그
만
이
신
걸
』
 

6
 

『난 
원
래 

일
단 

뢰
원
을 

한 

바
에
는 

그
다
음 

입
원
을 

다
시
1
 

하
기 

까
지
는 

아
조 

발
길
을 

끊
도
록 

철
저
히 

치
료
가 

끝
난 

t 

다
음
에
야 

퇴
원
을 

하
는 

습
관
을 

가
지
고 

있
읍
니
다
。』

『입
원
을 

다
시

.
』
 

、

『
그
렇
조
。
잘 

해
야 

반
년 

무
사
히 

돌
아
다
니
면 

다
행
이
라 
할 

런

지

、

…

…
 

보
나
마
나 

일
년 

안
짝
에 

또
 

재
발
을 

해
서 

수
술 

을 

받
아
야 

하
니
만
요
』

『

. 
그
 

아
른 

수
술
을
.
.

』

영
윽
이
는
、
남
달
리 

눈
치
가 

빠
르
고 

경
우
가 

밝
은 

여
자
인 

까
닭
인
지 

아
니
면 

미
리 
준
석
이
를 

상
대
로 

직
접
간
접 
예
비
지 

식
울 
지
니
고 

있
있
던 

속
살
인
지
、
그
 

이
상 

지
지
하
게 

말
을 
건 

니
지 

않
았
다
。

펄
필 
뛰
던
、
청
년
이 

딱
히 

알
수
도 

없
는 

원
인
이
나 

동
기
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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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
해
서
、
끝
끝
내 

대
퇴
에 

관
절
이 

골
기
고 

뿌
셔
지
고
、
여
지
없 

는 

강
직

(
强
直

)
으
로 

버
통
다
리
가 

되
었
다
는 

사
실
만 

해
도 

어 

이
가 

없
는
데 

그
렇
게 

나
마 

아
주 

병
균
만
은 

께
굿
이 

털
쳐 

버 

린
게 

아
니
라 

더 

깊
은 

골
宁
에 

들
어
박
혀 

있
다
가 

시
시
로 

재 

발
을 

하
고
、
화
농
작
용
에 

이
룰
겨
서 

정

작

『
그
 

아
튼
』
수
술
을 

해
마
다 

»丨

..
 

때
로
는 

일
년
에
도 

두
세 

번
씩 

—

.
 

되
풀
이 

하 

는 

불
행
을 

놓
고 

十
년 

넘
어
의 

세
상
을 

살
아
온 

준
석
에
게 

만 

약
에 

그 

이
상 

무
슨 

말
을 

더 

식
힌
다
거
나 

서
쁨，
리 

동
정 

같 

은 

것
을 

느
러
놓
거
나 

했
다
면 

제
아
무
리 

영
옥
이
라 

해
도 

그
 

리 

신
통
한 

결
과
는 

고
사
하
고 

으
히
려 

어
떤 

봉
변
에 

속
하
는 

비
극
을 

초
래
했
을
런
지
도 

모
르
는 

때
문
이
었
다
。

그
렇
듯 

다
행 

할
千 

있
는 

조
건 

1
내
력 

1 

이 

영
今
이

에
게 

는 

골
고
투 

안
람
으
로 

합
치
되
어 

있
는
것
이 

사
실
이
었
다

?

그
의 

말 

대
로
、
생
전 

처
음 

만
나
서 

한
번
을 

마
조 

본 

첫
날 

부
러 

영
옥
이
는 

준
석
이
를 

인
상 

좋
게 

보
았
을
뿐 

아
니
라 

심 

상
치 

않
게 

여
김
으
로
써 

관
심
과 

호
의
를 

기
우
렸
던 

것
이
며
、
 

하
로 

잇
틀 

1 

한
달 

두
달 

1 

상
종
하
는
데 

따
라
서 

도
한 

남 

들
이 

보
고 

느
끼
고 

생
각
하
는
것
과
는 

달
리
영
옥
이 

만
은 

으
로 

지 

준
석
이
가 

보
통 

병
고

(
病
苦

)
에
서 

이
튤
기
는 

보
통 

남
자
1 

환
자 

1 

들
이
나 

매
일
반
인 

신
경
질
에 

자
포
자
기
로
서 

(
호
「
온 

비
관
과 

건
강
한 

사
람
에 

대
한 

도
전
적
이
며 

비
굴
한 

겸
허 

둥 

S
 

칙
은
한 

까
음
과 

동
정
심
을 

자
아
내
게 

하
는 

그 

버
한 

종
특

의 

사
람
이 

아
니
라
는 

것
을 

께

달
았
다
。

그
것
은 

더
욱 

고
집
어 

말
할
수
는 

없
으
나
마
、
상
종 

하
고 

접 

촉 

하
는 

시
일
이 

쌓
이
면 

쌓
일
쑤
록 

조
금
도 

틀
리
지 

않
는 

새 

로
운 

발
견

(
發
見

)
을 

더
해 

가
면
서 

준
석
이
의 

참
된 

위
인
과 
남 

이 

볼
줄 

모
르
는 

진
가

(
眞
價

)
틀 

영
옥
이 

혼
자
서 

드
려
다 

보 

고
、
저
울
에 

없
쳐 

놓
고 

정
확
하
게 

다
룰
千 
있
는
양 

기
쁘
고
자 

랑
스
럽
기
도 

했
다
。

가
끔 

찾
아 

와
서 

허
물
없
이 

원
장 

부
터 

만
나 

보 
고
 

준
삭
이 

가 

낮
잠
을 

잔
다
거
나 

무
엇
을 

읽
는
다
거
나 

쓰
는 

일
에 

열
중 

해 

있
다
면 

그
대
로 

돌
아
가 

버
리
는 

준
석
이
의 

형
、
준
길
이
의 

말
에
서 

첫
째
로 

동
기
간
이
으 

나
이 

어
린 

동
생
이
건
만 

준
석
이 

G

 

가 

까
다
롭
고 

무
섭
기 

까
지

■
하
다
는 

사
실
과 

둘
째
로 

누
구 

보 
3
 

다
도 

근
본
을 

잘 

아
는 

형
으
로
서 

조
.

금
도 

보
템
이 

없
이 

준
석 

G
 

이
는 

남
달
리 

온
순 

하
고 

침
착 

하
고 

재
질
이 

풍
부
한 

어
린
이 
1丨

I  

로 

래
어 

나
었
건
만 

그
 

다
지
나 

약
득
스
럽
고 

지
긋
지
긋
한 

육
체 

적 

고
통
이 

가
다
가 

그
의 

근
본
성
격
을 

여
지 

없
이 

물
러 

엎
어 

버
리
는 

마

(
魔

)
의 

순
간
과 

감
정
과 

행
동
까
지 

안
겨
주
는 

경 

우
가 

있
다
는 

것
、
그
리
고 

세
재
로
、
가
장 

중
대 

하
고 

우
려 

되
는 

바 

만
약
에 

지
금
것 

도
사
리
고 

버
리
어 

온
、

인내와의 

지
와 

이
성

(
理
性

}
이 

무
참
히
도 

흐
려
지
는 

날 

준
석
이
가 

저
렇 

뭇 

래

연
한 
속
에
서 

기
실
은 

감
쪽
같
이 

비
관
과 

절
망
과 

도
대 

체 

인
생
과 

세
상
에 

대
한 

1 

나
아
가 

자
신
씨 

운
명
과 

신
에 
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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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
반

^

이
나
보
복
으
로 

여
김
으
로
써

아
무
도 

모
르
게 

자
살 

이
라
도 

할 

가
능
성
이

, 
있
다
는 

것
。

더
욱
이 

집
안
이
으 

형
제
외
사
이
로
서
는 

어
느 

집
안 

어
느 

형 

제
만 

못
할 

까
닭
이 

없
건
만 

어
쩌
다
가 

이
야
기
가 
무
심
절
에 
비 

두
로 

범
어 

나
가
서 

과
학
자 

1
의
사 

1 

로
서
의 
입
장
에 

준
길 

이
가 

서
게 

되
는 

경
우 

준
석
이
는 

실
로 

미
칠
뜻
이 

진
지 

하
고 

열
렬
한 

환
자 

1 

병
신 

1 

의 

처
지
에 
자
처 

해
서 

참
아 

들
을 

수 

없
는 

호
소
와 

론
리
를 

려 

가
며 

형
을 

울
리
고 

자
기
도 

울 

다 

못
해 

수
습
하
기 

몬
난
할 

지
경
으
로 

걷
잡
을
수 

없
이 

몰
고 

들
어
가
는 

수
가 

있
었
다
。

두
사
람
의 

의
학
박
사
、
두
사
람
의 

형
이 

할
수
있
는 

원
장

(
백 

박
사
)

과 

준

길
이 

사
이
에 

으

락
가
락 

하
는 

이
야
기
만 

들
어
도 

영
옥
이
는 

다
만 

제
三
자
로
서 

어
쩐
지 

준
석
이
를 

놓
고 

자
기
야 

말
로
、
혈
육
이
니 

동
기
간
이
니 

하
는 

관
계 

보
다 

더
한 

거
리
와 

인
연
을 
지
니
고
있
는 

사
람
이
기
나 
한
듯
、
가
슴
이 

답
답
하
고 

눈 

시
울
이 

축
축
해 

지
고 

입
술
을 

피
나
게 

께
물
어
도 

시
언
치
않
음 

을 

어
찌
할

수 

없
었
다

0

영
옥
이
는 

그
다

름
으
로 

준
석
이
의 
병
실 

까
지 

달
려
가
지 

않 

을
수 

없
는 

충
동
에 

사
로 

잡
혀 

발
소
리
를 

죽
여 

가
며 

문
소
리 

를 

내
지 

않
도
록 

애
써 

준
석
이
의 

머
리
맡 

까
지 

들
어
가 

보 
고
 

야 

견
디
었
다
。

『
…
…丨

0
』

세
상
을 

SK

은
못 

비
웃
는

뭇 

깊
은 

잠
에 

파
묻
혀 

있
는 

준
식 

이
의 

애
기 

같
은 

얼
굴
을 

영
옥
이
는 

그
대
로 

엎
드
려 

볼
을 
맞 

후
거
나 

와
락 

젖
가
슴
에 

껴
안
고 

흔
들
어 

주
고 

장
어
서 

온
몸 

을 

후
들
후
들 

떨
기
도 

했
다
。

참
아 

그
털
수
도 

없
는 

바
에
는 

자
칫 

돌
아 

나
가
는 

인
기
척 

에 

단
잠
을 

께
울
까 

두
려
워
서 

한
시
간
이
고 

두
시
간
이
고 

그
자 

리
에 

직
혀 

선
체 

준
석
이
가 

싫
건 
자
고 

기
지
개
를 

켜
는
때 

까 

지 

으
몸
하
니 

서
있
는 

날
도 

있
었
다

0

눈
을 

戶
고
 

한
번 

불
타
는 

빛
을 
띠
우
기
는 

했
으
나 

준
석
이 

는 

그
 

이
상 

별
다
른 

느
낌
도 

없
다
는
양 

덤
덤 

한
체
부
시
시 
일 

어
나 

높
은 

침
대
에 
절
터 

앉
으
며

『웨 
거
기 
앉
으
시
든
지 

곤
하
실
랜
데 

거
기 

되
우
에
라
도 

누

^

으
시
질 

않

고

…

』
 

이
 

혼
자
말 

하
뭇 

중
일
거
렸
을 

따
름
이
었
다
。
 

1
 

영
으
「
이
도
 

기
것 

i/
U

『아
까 

댁
에
서 

형
님
이 

다
녀
가
셨
어
용
』
 

니

『네
에
、
형
님
이

.
。
그
럼 

날 

께
우
시
지 

않
고

.

.0  
하
긴

별
로 

할
말
도 

없

지

만

。
』

그
저 

그
뿐
이
었
다
。

한
가
한 

름
을 

보
아 

준
석
이
의 
기
분
도 

어

-
s'

지 
않
은 

눈
치
를 

보
아 
백
박
사
가

『뭐 
병
원
이
니 

입
원 

환
자
니 

그
런 

관
념
을 

떠
나
서 

여
기
나



자
네 

형
님 

집
이
나 

매
일
방
이
니 

언
제 
까
지
든
자 

구
래
아 
실 

증
이 

나
기 

까
지
는 

이
대
루 

더 

휴
양
을 

허
두
룩 

허
란
말
야
、
 

그
러
구 

거 

너
무 

혼
자
서 

책
만 

읽
干 

글
만 

쓰
구 

그
러
질
말 

干 

인
젠 

한
참
씩 

운
동
、
산
쁘
를 

허
는
게 

자
네 

몸
에
두 

적 

좋
구 

그
러
니
만 

혼
자 

심
심
허
절
랑 

저 
영
今
이 

허
구
래
두 
가 

끔 

거
리
루 

나
가
서 

바
람
을 

쐬
干 

극
장
干
경
두 

다
니
干 

좀 

그
러
란 

말
야 

뭐
? 

자
네 

기
분
만 

나
구 

스
스
로 

자
신
만 

있 

걸
랑 

좀
더 

먼
데
라

-T-'
"

드
라
이
브 

"
를 
허
든
지 

소
규
모

//
하 

이
킹

"

을 

허
든
지 

다
아
、
상
관
이 

없
으
니
만 

말
이
지 

응

?

』
 

『네
、
』

『영
옥
이 

나
좀 

봐
、
어
째 

거 

그
렇
게 

뀌
어
다 

놓
은 

보
릿
자 

투 

모
양
으
루 

그
러
구 

있
지
만 

말
干 

우
리 

준
석
일 

갓
다
가 

좀
더 

어
떻
게 

안

되

나

?

//
써
1
뷔
스

//
라
든
지 

우
정
이
라 

든
지 

허

?

』

『온 

형
님
두

.

.
 

그
렇
잖
어
도 

영
옥
씨 

신
세
를 

과
히 

저 

서

장
차 

갚
을 

도
리
가 

막
연
한
데 

패
니
』

준
석
이
도 

진
즉 

전
예
에 

없
으
리 

만
큼
、
명
랑
한 

얼
굴
에 

웃 

옴 

섞
긴 

말 

루
로 

대
구
를 

했
다
。

그
 
바
람
에
、
영
옥
이 

까
지

『
선
생
님 

말
씀 

마
세
요 

워
낙 

저 

같
은 

정
도
의 
자
적
이
나 

"
 

써
1
뷔
스 

"
쯤
으 
룬 

준
석
씨 

앞
에 

아
무
런 

효
력
도 

반
응
도 

바
달
수 

없
나
본
절
요 

호

?

』

ir

온 

저
런 

영丄
「씨
도 

그
런
줄 

몰
랐
드
니 

따
간 

내
기
外 

아
나 

시

구

만

요

、
』

『하 

뭐 

그 
래
야
지 

하
여
튼 

영
옥
이 

잘 

부
탁 

해 

알
었
어

? 

가
만 

있
자 

그
러
구 

보
니
만 

부
탁
은 

준
석
이 

헌
테
다
가 

해

야 

할
껏 

같
기
두 

허
구

.

.

예
라 

그
럼 

양
쪽 

다
아 

잘 

부

탁

을 

헌
다

丨
 

그
 
렇
지 

우
리 

응

? 

허
허
허
허
』
■

낌
새
를 

보
아 

백
박
사
가 

밖
으
로 

나
간 

다
음 

『
준
석
씨

!

』 

ᅣ
 

r

 
네

?

』

무
료
한 

침
묵
을 

께
旦
린
다
기 

보
다
도 

잠
시 
생
각
에 

잠
김 

준 

석
이
의 

입
에
서 

불
현
士 

무
슨 

말
이 

튀
어 

나
을
런
지 

모
른
다 

는 

두
려
움
에
서 

먼
저 

영
옥
이
가 

입
을 

떼
어 

〇
〇

 

r

아
까 

농
담
은 

용
서 

해 

주
세
요 

원
장
선
생
님 

바
람
에

함
부
투

.

.

』
 

1

『
어 

어
디
요 

농
담
이
야 

누
군 

안
했
읍
니
까

? 

사
실
상 

원
장

형
님
이 

그 

나
이
에 

주
책
없
는 

말
씀
으
므

.

.

』

『
아
네
요 

그
 

어
른
이
야 

워
낙 

준
석
씨
를 

애
끼
干 

사
랑 

허
시 

니
관 

그
러
신
거
조 

언
제
나 

진
찰
실
이
건 

응
접
실
이
건 

준
석 

씨 

아
는
이
만 

있
으
면 

걱
정
이 

으
죽 

허
시
다
구
요
』

『
！

0

…

…

』

『
준
석 
씬 

참
、
해 
복 
허
셔
요
、
친 

형
님
만 

해
두 

그
만 

혀
신 
태 

그
렇
게 

또
다
른 

분
들 

꺼
정 

진
심 
으 
早 

걱
정
을 

해 

주
시
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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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 

극
진
극
진
히 

돌
봐 

주
시 
질 

않
나

.

.

O
J

『
또
、
푼

{
丁 

없
고 

무
기
력 

하
고 

한
심
스
런
진 

모
르
겠
읍
니
다 

만 

영
옥
씨
！ 

나
는 

이
미 

내
게
는 

그
렇
게 

모
두
들 

남 

이 

아
닌
！1  
런 

분
들
의 

걱
정
이
라
든
지 

돌
봐 

주
는 

일
이
다
른
지 

도
대
체 

동
정
、
아
니 

사
랑
이
라
는
게 

모
름
직
이 

필
경
은 

나

를 

.

.
 

그 
들 

돌

래

…

』

『
내

애?
.

』

『참
말 

입
니
다
。
내
게 

필
요 

하
다
기 

보
다
도 

내
가 

백
배 

걱 

정
이
나 

돌
봐
주
는 

일
이
나 

도
대
체 

사
랑 

같
은

것
 

터
럭
끝
만 

큼
도 

받
질 

않
고 

살
드
래
도
、
어
떻
든 

꼭 

살 

자
신
을 

가
지 

고 

살
수 

있
는 

일
은 

내 

육
체
에 

있
지 

이
대
로 

이 

찌
그
러

지
고 

좀
잡
히
고 

있
는 

육
체
와 
병
을 

지
닌 

채
로
는 

.

.
 

사

는 

일
은 

언
제 

어
느 

시
각
에 

없
어
질
런
지

.

.

O
J

『
가
만 

계
셔
요 

준
석 
씨

!

』

『네

?

』

『저 
두 

좀 

기
탄 

없
는 

얘
길 

여
쭙
겠
어 
요
、
이
왕 

허
물 
헐 

사 

이
두 

아
니 
구 

현
데
다 
가 

준
석 
씨
가 

끝
끝
내 

저 

같
은 

인
간 

晉
은 

여
자
니 

이
성
이
니 

허
는 

문
제
를 

떠
나
서
래 
두 

아
주
、
 

전
적 
으 
루 

무
시
를 

허
실 
뿐
만 

아
니
라 

여
엉 

저 
같
은 
것
은 

심

장
두 

없
干 

감
정 
두 

없
干
、

.

.
 

정
말
이
지 

상
대 

조
차 

해

주
실
려 
구
두 

안 
허
시
니

!

』

『께

? 

아 

아

『글
세 

제 

말
씀
을 

좀 

들
어 
주
세
용 

아
주 
단
도
직
입
적
으 
루 

뭐 

이
러
니 

저
러
니 

헐
께 

없
이 

말
씀
이
조 

준
석
씨

! 

준
석 

씨 

께
선 

하
여
튼 

죽
으
시
조

?

』

『언
제
든
지 

제
명
껏 

사
시
겠
다
는 

마
음
이
나 
히
망 

같
은
건 
통 

없
으
시
지 

않
으
세
요

? 

말
하
자
면 

언
제
든
지 

자
살
을 

허
실 

작
정
이
시
구 

실
상 

자
살
을 

허
셔
야
만 

되
겠
는
데 

그
 

시
기
、
9
 

그
 

기
회
만
을 

엿
보
干 

노
리
干 

계
시
단 

말
씀 

아
네
요

?

』
 

◦
.

니 

『

—

•

…

…

』

16 

『
람
말
투 

그
러
시
다
면 

말
씀
예
요

.

.
실
례

구 

뭐
구 

없
이 

저
1

저

를

.

.

제

발

.

.

.

살
려 

주
시
는
행 

치
시
구 

설
랑
은 

…

G

*

저 

허
干 

… 

함
께 

죽

!

』
 

*
 

『영
옥
씬 

패
니
… 

무
슨 

말
인
가 

했 
드
니 

이
제
야 

말
로 

흉
허

.

물 

없
는 

사
이
니 

기
탄 

없
는 

말
이
니 

해가지고

 

나
를 

노口一
 

려
대

 
고
 

비
웃
고 

아
주 

톡
톡
히 

멸
시
를 

하
자
는 

속
살
이 
시 

干 
려
』

『거 

보
시
래 
두
요 

준
석 
씨
야 

말 
루 

하
여 
튼 

하
나
에
서 

백 

까

지 

그
저 

저 

라
干
만 

-
-
- 

제 

의
사 

제 

말
이
라 
구
만 

허
면

'
드
리 

무
조
건 

허
구

.

.

0
 

저
두 

인
간
이 

아
니
겠
어
요

? 

그

리
干 

저
두 

사
는
데 

꺼
정
은 

살
어 

보
려
干 

고
향
을 

잃
구 

부 

모
형
제 

다 

잃

구

…

…
 

그
래
二

-
-
-

』

『난 

도
무
지 

무
슨 

영
문
인
지
를 

모
르
겠
읍
니
다
。

영
옥
서

J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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斗
라
리 

으
늘
은 

이
晉
서 

그
만
해 

두
는
게 

옳
舍
런
지
도 

으
르

겠
읍
니
다
。
나
는 

이 

이
상 

영
으
「
씨
의 

말
을

-
-

그
 

래
도
、

그
 

심
리
를

.

.

』

f

아
예
요 

아
네
요 

뻐
언
히 

아
시
면
서 

그
러
시
는
거
예
요 

전 

그
 

게 

분
해
요 

까
짓
거 

다
른 

문
제
는 

제
가 
짝
사
랑
울 

허
다
가

실
연
을 

당
했
대
두 

그
만
이
예
요

.

. 

저 

혼
자
서 

죽 
조

。J

『허
어

-
-
 

이
건 

정
말 

너
무 

하
신
데
요

? 

나
같
은 

환
자
、

나
위
없
는 

병
신
、
불
干
자
를 

상
대
로 

영
요
「
씨

가

.
a
j

『저
야
말
早 

병 

든 

사
람
인
걸
요

.

. 

대
관
점

J  

이 

세
상
에 

병

신 

불
干
자 

아
닌 

인
간
이 
어
디 

있
어
요

? 

그
 
건 
제
가 

이 
병 

원
에 

간
호
부
루 

취
직
을 
현 

이
래
루 

느
끼
구 

인
식 

런 

문
제 

지
만
요 

이
자
리
에
서
는 

뭐 

그
런 

광
범
위 
런 

애
기
를 

헐 
필

요
가 

없
어
요 

그
저
、

.

. 

준
석
씨 

허
구 

저
 

허
구 

단 

두
사

람
의 

일
만 

가
지
干 

따
진
다
든
지
』

『따
지
긴 

또 

월
、
따
질
게 

있
다
고 

그
러
십
니
까

?
』

『
그
래
요 

뭐 

따
질
것
무 

없
어
요 

인
제 

일
은 

끝
장
이 

났
으
니 

만
요
』
 

(

『자
아 

이
런 

온 

무
슨 

일
이 

어
떻
게 

끝
장
이 

났
다
고 

그
러 

시
는
겁
니
까

? 

끝
장
이 

나
길 

영
옥
씨
』

『
그
럼
요
、
이 

이
상 

얘
기
를 

험
,

것
두 

없
어
요
.
. 

전

.

.

、

.

.

전 

가
겠
어
요
、
』

가
는 

것 

쯤
이
야 

언
제
나 

날
마
다 

가
1

으
고 

하
기
를 

몇
번

몇
십 

차
데
씩
이
라
도 

들
락
날
락 

해
온 

준
석
이
의 

병
실
에
서 

4 

옥
이
가 

어
디
를 

가
건 
병
실 

밖
으
로 

간
다
는
데 

무
슨 

상
관
이 

있
을
까 

마
는 

힐
끗 

쳐
다
본 

준
석
이
의 

눈
에 

영
옥
이
는 

그
날 

따
라 

너
무
나 
불
안 

하
고 

비
장
한 

빛
을 

띠
우
立
 

있
었
다
。

마
치 

그

길
만
은 

한
번 

가
면 

영
원
히 

두
번 

다
시 

되
돌
아 

오 

지 

않
기
는 

물
론
이
려
니
와 

준
석
이
의 
병
실
로 
만 

발
길
을 

끊
는 

것
이 

아
니
라 

그
 

병
원 

안
에
도 

서
울 

천
지
에
도 

도시이세
 

상

에

도

…

…

。

『
영 

옥.
씨

!
』

『
...

』

『영
옥
씨

! 

이
왕 

가
시 
드
라
도 

干 

태
어 

석
달 

남 
뭇 
한 

동
안 

八
니 

전 
예
에 

없
이 

그
렇
게 

가
셔
야 
만 

맛
일
게 

있
읍
니
까

? 

이
야 

겨
난 

기
가 

끝
이 

났
으
면 

그
냥 

앉
아
서 

숨
을 

래
워 

가
지
고 

가
시 

G

드
라
도 

내 

청

-i-'
들

어 

여
기 

좀 

앉
으
십
시
요
、

.

.
 

어
권
지 

1

내
가 

무
얼 

잘
못 

했
든
가 

어
디
가 

잘
못
됐
든
가 

나 

역
시 

전 

에 

이
래
본 

경
험
이
라
고
는 

없
는
것 

같
은 

괴
로
움
이 

자
꾸
만 

가

슴

을

…

…
 

아
니 

가
슴 

속
에
서 

지
글
거
려 

나
으
는
것 
같
습 

니
다 

아
—

」

준
석
이
는 

실
상 

정
신
이 

멀
어 

지
는

것 

같
았
다
。

늘
어
트
렸
던 

발
들
을 

올
려 

누
으
려
고 

버
둥 

거
리
면
서 

준
석 

이
의 

얼
굴
은 

핏
기
를 

잃
은
뭇 

창
백
해 

지
고 

가
뜩
이
나 

움
폭 

들
어
간 

눈
알
들
은 

무
엇
을 

찾
으
려
는 

뭇
이 

감
았
다 

떴
다 

했



196 —

으
나 

현
기
증
이 

앞
을 

가
리
우
고 

시
력
은 

멀
어
진
것 

같
았
다
。
 

『영
옥 

씨
！ 

나
를 

조

T3
놓
혀 

주
세
요
… 

내
가 

도
¥-
지 

보
이

질 

않
습
니
다 

그

리

고

…

…
 

내 

발
이

.

. 

말
을

.

.

』

지
나
간 

석
달 

동
안
의 

의
리
나 

습
성
이
나 

본
능
으
로 
만 

보 
드 

라
도 

영
옥
이
로
서 

그
 

말
에
는 

으 즉 

그
대
로 

추
종 

할 

밖
에 

도 

리
가 

있
는
가 

i 

『
 

아 
1
1
』

허
나
、
어
찌
된 

영
문
인
지 

준
석
이
의 

목
을 

안
고 

활
개
를 

펴 

서 

한
쪽 

발 

—

다

리

1 

까
지
를 

힘
껏 

안
아
서 

제
자
리
로 

들
어 

놓
혀
주
는 

다
음 

순
간 

영
옥
이
는 

이
번
에
는 

자
기
의 

차
례
라
는 

양 

그
대

.
로 

준
석
이
의 

가
슴

위
에 

웃
몸
을 

마
주 

엎
드 
왼
채 

한

참
이
나 

공
짝
을 

않
고 

있
었
다
。

준
석
이
의 

몸
부
림
이 

떨
쳐 

내
고 

손
짓
으
로 

떠
다 

밀
고 

발 

길
질
로 

걷
어 

차
일
것 

까
지
라
도 

상
상
을 

하
고 

각
오 

하
고 

기 

다
리
는
뭇 

rj  
대
로 

탁 
엎
던
채 

괄
을 

둘
러 
준
석
이
의 

허
리
를 
감 

아 

보
기
도 

했
건
만 

뜻
밖
에
도 

한
참
동
안
을 

가
만
히 

지

i

려 
있 

었
을 

뿐
만 

아
니
라 

움
직
움
직 

몸
을 

놀
리
는 

다
음 

순
간
에
는 

1

『바
보

! 

.

.
 

바
보 

.

.

.

.
 

병
신

!
.

.

.

』 

겨
나

1

달
삭
달
삭 

입
술
이 

오
물
거
리
며 

듬
썩 

시
체
모
양 

느
러
토
렸 

6
 

던 

팔
이 

끝
아 

허
공
을 

더
듬
는 

다
음
、
영
요
「이
의 

머
리
를 

부 

1丄
 

러 

안
으
며 

설
레
설
계 

형
들
어
진 

머
릿
채 

속
으
로 

손
을 

파
묻 

L
 

는 

것
이
었
다 

(筆
者丨

丨

小
說
家
)
 

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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